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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게기사심의를 Dt^l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07. 12. 11. 발족하여 2008.5.9.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3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각종 

불법을 예상하여 여러 가지 제한 규정과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나라 선거문화는 

과거에 비하여 금권선거， 관권선거， 흑색선전 등전형적인불법선거사례는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 

다만일부언론보도의 편후댐은여전하여 별다른변화를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번총선은제17대 대통령선거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상황에서 시작되었고，정당의 공천지연으 

로인한후보자들이나정당의 정책과이슈가실종된 정국으로치달아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투 

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대 전국최저 투표율 46%라는결과를가져와서 당선자들의 대표성을의 

심케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선거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였습니다만 일부 선거기사는 어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홍보성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하였고 객관성과 정확성이 담보되지 아니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하였으며 칼럼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특정 후보자를 부각시키는 등 유권자들 

의 판단을흐리게 하였습니다. 

간행물이 다수유권자들에게 전파성이 매우강하다는것을고려할때 다른후보에게 미치는악영 

홍판매우크다고보지 아니할수없습니다.물론각정당의 정책，각후보들공약등을상세히 보도 

하여 유권자들이 관심을 7찌고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언론의 임무 중의 하나이겠으나， 

언론은 객관성， 공정성과형평성이 반드시 유지되어야할것입니다. 

우리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 

장하면서， 반면에 언론보도의 한계를 정함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였으며， 심의결과 불공정하 

다고 인정되는 언론에 대E애는 과감한 제재를 가하였습니다 



제 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변 화 석 

그동안 95건의 제재를 가하였는데 이 중 사과문 정정보도문게재 명령이 각각 1건이었고， 45건에 

대하여 경고문게재 명령을 하였습니다. 과거의 위원회에 비하여 제재수위가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 

겠습니다만이는인위적으로높인 것은아니고위반의 정도가과거에 비하여 더 심하다고보았기 때 

문입니다. 어떤 간행물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비웃는 듯 제재를 받고도 계속 반복적으로 

위반하였고어떤 잡지는우리 위원회에서 내린 경고문을게재하면서 바로같은면에 또다시 특정 후 

보를 홍보하는 내용의 위반 기사를 게재하는 등 그 간행물 발행자들의 양식을 의심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는 우리가 지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위반사례가 있었으리라 추정됩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인 

적 구성의 한계로 인하여 더 이상 적발하지 못하였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느낀 점은 선거기간의 한시성과 제재정도 및 방법의 형식성으로 인하여 불공정한 보도로 인한 피해 

자의 원상회복이 어려운경우가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히 피해회복을할수있는방법이나， 계속적 

으로위반하는경우에 이를금지시킬수있는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동안총 15차에 걸친 회의에서 열의와진지함으로심도있는토론과합리적인 결정을해주신 위 

원님틀과 심의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관계자 여러 

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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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EqF 및l :큐앙l 

1.셜치및운영 

언론중재위원회는 2007년 12월 11일 ‘제 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를 설치하여 선거 

기사μ}설 · 논평 · 광고기타선거에 관한내용을포함)의 공정성 여부를심의했다. 이는선거일 전 120 

일1)까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토록 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근거한 것으 

로써， 역대 7번째로 설치된 것이다. ‘제 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는 2008년 5윌 9일까지 

150일 동안운영됐다. 

@ 역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현황 

구 -」t*j- 운영기간 선거일 고 

「제 16대 국회。|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CXXl. 2. 25. ~ 2CXXl. 5. 13. 2CXXl. 4. 13. 

2CXXl. 2. 선거법 개정으로 
관련 조앙 신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2. 14. ~2OO2‘ 7. 13. 2002. 6. 13. 

「제 16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8. 2l.~2OO3. l. 18. 2002. 12. 17. 

「제 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3. 12. 17.~2OO4. 5. 15. 2004. 4. 15. 

「제4회 전국동시지 방선거」 
2006. l. 3l. ~2006. 6. :n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6. 5. 31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8. 2l. ~ 2008. l. 18. 2007. 12. 19. 

「제 18대 국회억원선거」 
2007. 12. 1l. ~2008. 5. 9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8. 4. 9 

2. 구성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등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 

1) 대통령의 궐위로인한선거 또는재선거에 있어서는그선거의 실시시유가확정된 때부터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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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을 포함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2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3조제2항에 근거한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 

성을 고려， 한국언론학회， 한국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및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 등에 추천을 의뢰해f 모두 9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했다. 

@우|원명단 

구 분 Ac:{> 며o 현 Z-「| 추천단체 비 고 

위원장 변화석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김병국 원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효E국언론학회 
(언론학계) 

노향기 전 월간말발행인 
효댁기자협회 
(언론인단체) 

김현일 전 뉴욕중앙일보 편집국장 한나라당 때8. 1. 28. 사퇴 

서옥식 성결대 행정학부 외래교수 한나라당 없)8. 2. 15. 위족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단체) 

박영규 전 연합통신 논설위원 대통합민주신당 

.:'E ε ?g< 二」그 공선협 집행위원장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시민단체) 

백선기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7C그 | 。< :j3 / C서〉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대의원 대한변호사협회 

3. 기능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를 비롯한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심의 

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그리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기사가 불공정하다 

고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의 · 의결하며， 후보자나 정당(중앙당)이 언론사 

에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이를 심의 ·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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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으 1 • 으 1:13 ~낸~. 
를프 를를 

1.자체섬의 

심의위원회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전문 모니터요원과 실무팀이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를 모니터하여 상정한 안건을 심의， 불공정한 보도일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반론보 

도문， 경고문 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등의 결정을내린다. 심의위원회는위 결정사항을 언론중재위원회 

에 통보하며， 중재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이의 이행을 ‘지체없이’ 명한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언론사는 1회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는 결정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한다. 

2. 시정요구심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기간행물의 선거기λ까 불공정하여 피 

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심의하여 요구사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사에 대해 사과문， 정정보도문， 반론 

보도문， 경고문게재 및 경고，주의， 권고등의 결정을내린다. 

3. 반론보도청구회부섬의 

정당(중앙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재는 ‘선거일 전 90일2)부터 선거일까지’ 정기간행 

물의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이를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회부할수있다. 

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를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처리하며，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 

2) 단，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설치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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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인용’ 결정을，이유없거나청구요건을갖추지 못했을경우각각 기각’， ‘각하’를결정하여 양측에 

통보한다. 

@ 심으1. 으|결 절차표 

자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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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 

선거기사심의위원외 

• 선거일전 %일부터 선거일까지 

• 기사게재 사실인지후 10일 이내 
·기사게재가 있은후 30일 이내 

후보자나언론사가 
반론보도칭구회부 

·협의불성립후 
지체없이 

• 시정요구 지체없이 심의 
• 반론보도청구 48시간내 심의 

·시정요구사항 결정 
·자체심의사항 결정 

엽의성립 

※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이의기 있는 자는 당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청구 받은후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다음 알행호에 게재 
•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 발행 • 배부되는 경우 
해당 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다른 일간신문에 
48시간 내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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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조항 ; 언론사가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불이행 시 공직선거법(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혹은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제1장심의개요 

제2장결정유형별분석 

제3장매체유형별분석 

제4장위반유형별분석 



십으l'뻐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기사심의는 선거기사에 대한 자체심의와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의 시정요구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그리고재심청구심의로구분돼 진행됐다. 

자체심의의 경우，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실무팀에서 대상매체(중앙일간지 26종，지역일간지 82 

종， 종합주간지 22종， 지역주간지 254종， 월간지 12종， 뉴스통신 2종 등 398종)의 선거관련 기사내용을 

면밀히 분석， 공직선거법과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기사를가려낸 후 이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심 

의 · 의결하는절차를거쳤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이하 선심위)는 특정 후보 및 특정 정당을 과다하게 부각시켜 공정성 및 형평성을 

크게 위반한 기사에 대해서는 경고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의도성이 있고 불공정성이 특히 심하거나 

동일 유형의 위반사례가 잦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특정 후보 및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기사를 작성해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기사크기가 비교적 

작고겉으로드러나는의도성이 없어 보이는경우주의 결정을내렸다. 

선심위는 이와 관련， 선거 실시 120일 전인 2007년 12월 11일부터 2008년 5월 9일까지 모두 16차례 회의 

를 개최， 자체심의한 89건에 대해 주의 및 경고，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기 

준을 위반한 89건 중 경고문 게재가 44건(49.4%)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가 38건(42.7%) ， 주의가 7건 

(7.9%)이었다. 이 같은위반건수는지난2004년 제17대 총선 때의 69건보다크게 증가한것으로1 특히 제재 

강도가센 경고문 게재 결정 44건의 경우 17대 총선015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대폭적으로증가한것이다. 

경고문 게재와 경고， 주의 결정을 받은 89건의 기사를 위반유형별로 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51건 

(57.3%) ,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5건 (5.6%) ， 광고제한 위반 8건(9.0%) ， 외부기고 위반 25건(28.l %) 

으로나타났다. 

각 매체별 위반현황을 보면， 중앙일간지의 경우 3개 매체에서 3건의 위반사례가 있었는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가 1건， 외부기고 위반이 1건으로 나타났다. 

지역일간지는 39건의 위반건수를나타냈는데，외부기고위반이 17건으로가장많았고，그다음이 공정 

성 및 형평성 위반 14건， 광고제한위반5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3건으로집계됐다. 

지역주간지는 25건으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18건， 외부기고 위반 4건， 광고제한 2건， 여론조사 보도 

요건 미비 1건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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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지의 경우 6건으로，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5건，광고제한위반이 1건이었다. 

@자체심의의결현황 

우| 반 o 등Cij 결 정 내 용 ìT 

구 분 겨| 고。저。서。 미 i 여론조사 여론조사 광고 외부 겨。-끼」므ι 
켜o _ 끼~ 주의 권고 

혀。펴。A。{ 보도요건 경과보도금);1 제 한 기고 게재 

일간지 I 즈 -아 -
3 2 

| 지역 39 14 3 5 17 11 25 3 

종합주간지 16 13 3 12 3 

지역주간지 25 18 2 4 15 9 

월간지 6 5 5 

츠o드 겨| 89 51 5 0 8 25 44 38 7 0 
100% 57.3% 5.6% 0.0% 9.0% 28.1% 49.4% 42.7% 7.9% 0.0% 

자체심의와는별도로선거보도로피해를입은후보등피해당사자가해당언론사를상대로정정보도나 

시정심의를 요구한 시정요구심의는 모두 11건으로， 중앙일간지 4건， 지역일간지 3건， 지역주간지 2건， 

그리고 인터넷신문 2건이었다. 이 같은 건수는 지난 16대 총선 때의 4건， 17대 총선 때의 9건보다 다소 

증가한것이다.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를 청구한사례는 1건 있었다. 

선심위는 시정요구 및 반론보도청구회부 접수 시 안건심의에 앞서 시정요구인(청구인)과 피시정요구 

인(피청구인)의 진술을 들은 후 안건을 심의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거치는데， 11건의 시정요구 신청을 

심의한결과사과문게재 1건，정정보도문게재 l건，경고문게재 1건，경고 2건，권고 1건，기각 2건， 각하 

2건의 결정을내렸으며 심의 전 취하가 1건으로집계됐다. 반론보도청구회부 1건은취하되었다. 

선심위 결정에 이의를제기해 재심을청구한사례는모두 6건이었다 이 가운데 인용(결정취소)이 1건， 

일부인용이 2건， 기각이 3건이었다. 

@시정요구심의 처리현황 

시정요구사항 처 리 결 과 

구 분 계 저。저。 사뿜 사과문및 겨。끼-무」 징징보도문 사과문 겨。j}‘-t。r 켜。~ 끼- 권고 기각 ?「}승 of 
취하 

보도등 게재 정정보도 게재 R 째경징 거재결징 게재결정 결정 결정 결정 결정 

일간지 I 즈 。아 。 4 2 

| 지역 3 3 

지역주간지 2 

인터넷신문 2 2 2 

E〈ε그 겨| 11 8 2 2 2 
100% 72.7% 9.1% 9.1% 9.1% 9.1% 9.1% 9.1% 18.2% 9.1% 18.2% 18.2%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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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고문게재 

선심위는 이번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모두 45건의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매체별로 보면 중앙일간 

지 1건，지역일간지 12건，종합주간지 12건，지역주간지 15건，월간지 5건으로나타났다. 지역일간지 가 

운데 1건은시정요구심의에 따른것이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부기고 위반 4건， 여론조사보도요 

건 미비 3건， 광고제한위반이 1건이었다. 

가.공정성및형평성위반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결정은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와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 

조 ‘공정성’ 및제2조 ‘형평성’의규정에따라심의하였다.이러한규정을근거로이번심의를통해경고 

문 게재 결정을 받은 위반자} 기운데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은 37건이었다.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저| 드-a1 

때8자심 9 ~m.m긍」 2008. 1. 17 W1~W2 노무현 왼팔 안희정 “민주개혁시대는 죽었다 

2008자심 10 성주자치신문 
2008. 1. 3 5 -떠오른 M&A 강자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 

2008. 1. 15. 3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 출판기념회 

없꼈자심 13 월요신문 때8. 1. 20 54~55 ‘희생과 나락’ 국운 건 모험， 대운하 견인자 

때8자심 15 주간현대 뼈8. 1. 20 36~37 영 “이 남자의 변신은 무죄” 

때8자셀6 주간현대 때8. 1. 20 76~77 
“참여정부 아마추어 아니마 노무현家 후예 의리 

지키겠다’ 

때8자심 17 뉴스인 2008. 1. 21 3 
고경화 국회의원 강서을 총선 줄마 곰식 선언 

MB 복지정책 핵심 브레인… 보건복지 전문가 ‘정평’ 

2008자심 19 ~-"?m므」 2008. 1. 21 5 자수성가한 CEO, 이젠 고향서 ‘지역봉사 

2008. 1. 18. 8 특별대담-강호양 이명박 대통령 선대위 직능 

때8자심27 아림신문 특별위원장 

2008. 1. 25 12 이 사진의 의미는? 

때8자심28 부안저빌 때8. 1.징 5 내가본김춘진 의원 

때8자심29 종로신문 때8. 1.잉 5 이명박 새 대통렁을 ‘성공한 대통령 으로 꼭 만들터 

때8자심3J 남도일보 2008. 1. 24. 5 “4월 총선땐 호남도 유능한 인재 뽑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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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저| 5프 
--, 

때8자심31 남도일보 2008. 2. 1 5 ‘엎문화도시조성 끝까지 책임지겠다’ 

때8자심때 월요신문 2008. 2. 3 54~55 “글로벌 시대， 의원 외교가 선진국 가는 지름길” 

때8자심43 서C그즈 l 人~~ 2008. 2. 5. ~ 11. 8 “하늘이 제게 준 최대의 축복， 그것은 ‘고향’ 입니다’ 

4 [의원동정] 김춘진 의원 / 김춘진 국회의원 초정 

때8자심44 부안저널 2008. 2. 6. 업무설명회 

6 (특별기고)농촌진흥청 폐지 철회되어야 ... 

때8자심49 민주신문 2008. 2. 10. 54~55 박근혜 조}장이란 원죄가 ‘죄라면 죄’ 

때8자심53 중앙SUNDAY 20C뼈. 2. 10. 2 “귀족 이미지라니? 배우 아들이 무슨…” 

2008. 1. 21. 2 -최인기 의원， 영산강 운하 고대문화권개발과 결합돼야 

뼈8자심54 나주투데이 
이명박 당선자 만나 복합프로젝트로 조기추진 건의 

2008. 1. 28 최인기 의원， 공기업 민영화 중단 강력건의 

2008. 2. 4 -초|인기 의원 국회 원내대표 연설 

때8자심60 호남일보 2008. 2. 18 3 “모두가 행복한 북구 E띨겁니다” 

때8자심61 호남일보 때8. 2. 20. 3 “교육01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때8자심63 주간현대 20C없 3.2 76~77 “대한민국 건강하게 살리는 데 모든 것 바치겠다” 

2008자심64 레이디경향 2뼈 3월호 Z졌~231 뎌막 7장」 흥정욱의 이유 있는 도전 

때8자심65 여성동아 때8.3월호 쪼*3~399 홍정욱 첫 프라이버시 인터뷰 

때8자심66 우먼센스 때8. 3월호 370~373 CEO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둔 흥정욱의 인샘 I~냉장’ 

때8자심67 주부샘활 때8.3월호 31O ~317 천재라 불리는 남자 고승덕 

뻐8자심71 뉴시스OfOI즈 2008. 3. 3. 28~29 “공공 디자인 내실 갖춘 사업돼O~" 

때8자심72 뉴스메이커 2008. 3. 4. 14~19 새로운 진보 꿈꾸는 심상정 의원 

때8자심73 부안저널 
3 -김춘진 의원 “의정활동 잘 했다” 

뻐8. 2. 20 
-의원동정 4 

2008자심74 부안저널 2008. 3. 5 8 의원동정 

때8자심78 영농121 2008. 3. 6. 4~5 이낙연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표 

때8자심79 영주신문 때8. 3. 12. ~20. 6 권영창 전 영주시장 국회의원 무소속출마 선언 

때8자심83 뉴스메이키 2008. 3. 25 16~21 지역구 배지 도전 전여옥 의원 

때8자심84 그口짖]T」T-λ- 2008. 3. 17 A8 “금전구를 첨단， 문화， 교육， 복지도시로 바꾸겠다” 

때8자심86 주간현대 2008. 3. 23 1O~11 “북한 국기 인정한 정몽준 ... 한나라S뻐|서 퇴출시켜라r’ 

2008자심89 수도권일보 2008. 4. 1 13 
18대 총선 한나라당 과반의석 확보 통합민주당 

목표달성 무소속바람 

때8자심90 월간말 2008. 4월호 84~87 전 조선일보 기자， 새로운 도전에 나서다 

때8시심 2 겨o나 I그인 i긍-닙‘- 2008. 2. 25 13 이젠 관광사천으로 新성장동력 만들 터 

나.외부기고위반 

외부기고 제한 위반 결정은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 등 금지’ 

의 제2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1조 ‘외부기고 등’ 규정을 어긴 기시들에게 내려졌다. 이 부분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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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난 17대 총선 이 래 대부분 경고결정을 받았다. 

이번 18대 총선 선거기사심의에서는후보나후보예정자명의의 칼럼을게재해 위반한기사가 3건， 특 

정 후보의 저술을 연재한 기사 1건 등 모두 4건의 기사가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E2. -, 

었썼자심6 월요신문 2008. l. 13 32~33 옥중투쟁위원회 위상 따라 교도소에도 민주화 바람’ 

때8자심32 시민일보 
2008. l. 25 5 -태안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다 

2(x엉 l.3) 5 - ‘창조적 실용주의’ 원칙으로 

때8자심33 시민일보 2008. l. 31 5 이멍박 인수위를보며 

때8자심34 전북도민일보 2008. l. 25 13 농존진흥청 폐지 재고 되어야 

다.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여론조사관련 위반결정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 ‘여론조사보도’ 규정에 따라심의하였다.이 법령과규정은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 

감시각까지 후보나정당에 대한지지도나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결과보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론조사 보도금지 기간이 아닌 때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 의뢰자， 조사기관， 피조사자 선 

정방법， 표본오차율 등 여론조사보도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권자들로 하여금 여론조사의 

신뢰성을판단할수있도록하기 위한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이 규정을어겨 경고문게재 결정을받은기사는 3건이었다.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거|재면 저| E2. 
-, 

때8자심68 경상매일신문 때8. 2. 20. 쏘항북구 공천경쟁 뜨겁다 

때8자심87 중부신문 때8. 3.26 박風， 무소속 후보 ‘단비’ 

때8자심88 경북도민일보 2008. 3. 31 
-한 ‘친박연대-무소속 朴風에 오차범위 접전 

2 여성장군 이재순 對 현역의원 김태환 양강 구도 

라.광고제한위반 

광고제한위반결정은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 등금지’ 부분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6조 ‘의견광고’ 및 제 17조 ‘상업광고의 제한’ 부분을 근거로 심의하였다. 이 조항 

들은선거 관련 일정기간동안언론사가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방법으로 정당또는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에 관한 광고는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총선에서는한지역일간지가이를위반해경고문게재결정을받았다 

20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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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8자심00 I 아시아일보 I 2008. 3. 19. 

2. 경고 

경고 결정은자체심의 위반건수 89건 가운데 42.7%인 38건이 내려졌으며， 시정요구심의에서 2건 내려 

졌다.매체별로는중앙일간지는없었고지역일간지가 26건 종합주간지가3건 지역주간지가 10건， 월간 

지가 l건이었다 중앙일간지에 비해 지역신문들에 경고 결정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이번 총선 역시 지역 

정서가 변수로 작용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지역신문들이 해당지역을 바탕으로 지역정서에 부합 

하는정당후보를부각시켜 보도한경우가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자체심의에서 위반건수가두드러지는신문은서울지역 일간지인시민일보로경고결정 2건 

을 비롯해 2건의 경고문 게재 결정도 받았다. 

경고 결정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외부기고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14건， 

광고제한위반 6건，여론조사보도요건미비 1건으로집계됐다. 

@오|부기고위반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저| 5-「a

2008자심 12 월요신문 2008. 1. 20 5 이명박 정부 날개를 달고 힘차게 비상할 것 

없)8자심 18 상주신문 2008. 1. 21. 2 변화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상주 

때8자심20 서남일보 2!x뼈. 1. 21 3 효택전쟁의 상처를 세계평화로 승화 시켜나가자 

때8자심21 시민일보 2008. 1. 21 5 통일부폐지 논란 

없)8자심22 전북도민일보 2008. 1. 21 15 서부신시가지내 무리한 공공기관 이전 중단돼야 

때8자심23 전라일보 때8. 1. 22 15 농진정 폐지， 좌시할 수 없다 

때8자심26 강원도민일보 2008. 1. 24 19 정명 ‘강릉부’ 700주년 

때8자심36 oμ|아투데이 때8. 1. 28 31 지식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려면"， 

없%자심37 우리일보 때8. 1. 3J. 4 '^I호}복합비즈니스센터’ 로 시호}공단 활로 개척하자| 

없B자심38 인천신문 2008. 1. 3J. 18 학교용지부담금 흔답 특별법’ 통과 환영 

때8자심39 일간투데이 2008. 1. 3J 15 재정 • 공공운용시스템 혁신， 완료형 아닌 진행형 

때8자심42 강원일보 때8. 1. 22. 7 동해안발전을위한제언 

없)8자심45 새전북신문 2008. 2.6 12 실을맞이하며 

때8자심56 중도일보 2008. 2. 18 7 세종시 그리고李당선인 

때8자심57 시사저널 때8.2.26. 44-45 구멍 뚫린 법 위로 숭례문 불길 솟아올랐다 

때8자심62 츠〈능;.L 口F。를!~ 님」 2008. 2. 25 19 ‘숭례문지묘(뿔體門之훌)’ 를 만들자 

때8자심76 늘F해신문 2!x엉. 3.7. 21 세 가지 풍성(品|生) 

2008자심77 여C그아 C그시 L...!므 ‘.!... 2008. 2. 22 2 故 차일혁 총경이 그럽다 

때8자심85 담양주간신문 2008. 3. 17 8 사교육비 20조시대 근본적인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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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및형평성위반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저| 묘--，프 

없꿨자심1 울산매일 
2007. 12. 21 3 -당권경쟁 ‘다크호스’ ... 최고위원 물망 
2007. 12. 24 3 -국회의원 헌신적 표밭갈이 성과 

2008자심3 주간현대 2007. 12. 3). 76-77 “여야 정쟁 이제 그만| 효댁건설 동반자 돼야’ 

2008자심4 중부일보 2008. 1. 8 25 “양평지역 각종 규제풀어 친환경 명품신도시 E털어O F" 

없꼈자심8 충청일보 2008. 1. 16. 18 “지역발전 인적네트워크 활용하길” 

2008자심50 괴산증평신문 2008. 2. 4. -1 1. 4 김종률 의원 우리지역 관련 의정보고 

1-2 홍문표국회의원 인터뷰 

때8자심51 예산신문 2008. 2. 4 2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쌀 목표가격 5년 동결안 

농해위 통과” 

2008자심52 익산신문 2008. 2. 4. 11 “도민의 힘모아 창조와 도약의 전북만들자” 

때8자심55 경동신문 
8 -“현장정치 · 실용정치 펄치겠습니다 

2008. 2. 16. 
8 -행정전문가 강점으로 광진발전 이룰터n 

때8자심59 전남일보 2008. 2. 25. 5 정가브리핑 

2008. 3. 1. 3 

2008자심69 광주매일신문 
2008. 3. 3. 4 

4.9 총선마당 
2008. 3. 4. 4 
2008. 3. 5 4 

2008. 3. 3 4 
때8자심70 전북일보 2008. 3. 4 4 선택 4 . 9 총선현장 

2008. 3. 5 4 

때8자심75 호남매일 2008. 3. 7. 3 4.9총선 주자 인터뷰 

없J8A 1심5 시민일보 2008. 3. 14. 4 김희선， 공천대가설 또 불거져 

2007. 12. 31. -정덕구 전 장관 저서 출판기념회 연다 

2007. 12. 31. 2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으| 경제지도를 바꿀 당진의 대역사 

2008. 3. 10. -한나라당， 정덕구 전 산자부 장관 공천 

2008. 3. 10. -당진으I 20-3)대가 샘각하는 국회의원 선거 
때8시심10 당진시대 2008. 3. 10. 11 -정덕구 후보지지 당원들 인명진 윤리위원장에 

공식항의 
2008. 3. 17 4 김낙성 의원 자유선진당 공천 확정 
2008. 3. 31 김낙성 후보선거사무장고발 
2008. 3. 31 2 “김 후보 참석은 우연이었다 

2008. 3. 31. 2 3JO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무효 

@광고제한위반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저| 으'" --, 

때8자심 11 AC>f 즈 fõtH크」 2(x엉 1. 15.-21 12 주진우， 경제서적 줄간 

때8자심41 경북일보 2008. 2. 4 18 

때8자심46 경북매일 2008. 2. 4. 3 
몸을 낮추면 하늘에 닿지 않은 것이 없다 

2(x엉 2.4. 20 
때8자심47 매일신문 

2008. 2. 5 34 

22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저| 2. 
--, 

없썼자심48 영남일보 
2008. 2. 4 26 

몸을 낮추면 하늘에 닿지 않은 것이 없다 
2008. 2. 6 5 

때8자심58 월간중앙 때8.3월호 
144~145 바로 그책! 효택의 전 언론은 허준영의 

사이(내지) 〈폴리스 스토리〉 출ζ띨 기다렸마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저| E-「프 

一심규철 · 이용희 4.2%P 오차범위 접전 

때8자심82 충청투데이 때8.3.20. 3 -선진당 바람 불까 안불까? 변수로 

4 -부동층 증가 ‘충청표심 떠돈다 

3. 주의 

자체섬의 위반건수 89건 가운데 7.9%인 7건에 대해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제재결정 내용 가운데 가장 

적은양이다. 

매체별로보면중앙일간지 2건，지역일간지 3건，종합주간지 1건，지역주간지 l건이었다. 

주의 결정을받은 7건의 기사를위반유형별로보면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3건， 외부기고위반이 2건， 

광고제한위반과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가각각 1건씩이었다. 

@공정성및형평성위반 

의결번호 매체명 

없B자심2 울산제일일보 

2008자심7 경기신문 

때8자심 14 오마이뉴스 

@외부기고위반 

의결번호 

없B자심5 

없J8자심24 

매체명 

무등일보 

한겨레 

보도일자 

2007. 12. 28. 

2008. 1. 16 

2008. 1. 18.~24 

게재면 

2 

2 

3 

11 

저| S-1E 

-행자부로부터 예산 6억 확보 

-공사비 m억 신규 반영 최종 합의 

“임기내 차질없이 공사 진행” 

김앤장은 로펌이 아니다? 

저| 5프 
--, 

일본 관련 호남박물관， 필수시대다 

‘정권 인수위’ 지 ‘인수위 정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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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제한위반 

의결번호 

2008자심25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의결번호 

없뼈자심81 

4. 사과문게재 

보도일자 

때8. l. 23. 

보도일자 

때8.3. 20. 

제 .!i!.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경산 · 청도지회 광고 

저l 

천정배 4l.5% - 허숭 22.2% 

5프 
---, 

사과문 게재 결정은 1건으로 시정요구 심의에서 내려졌다. 이 결정은 세계일보가 3월 3일자에서 “낙천 

명단윤곽 ... 호남의원 ‘발각”’ 제하로통합민주당의 호남지역 공천과관련해 당의 ‘호남지역의원평가 

자료’를 근거로 김태홍 후보예정자의 낙천을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해 김 후보예정자가 

사실과다르다며 정정보도및사과보도를신청한데 따른것이다. 

선심위는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 및 당 공천심사위원회는 호남의원 공천과 관련한 공식 평가자료를 발 

표한적이 없음은물론，그자료작성이 완료되지도않았는데도 ‘평가결과에 따른시정요구인의 낙천’을 

시사하는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시정요구인의 공천여부에 부정적인 영횡뇨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사과 

문게재결정을내렸다. 

5. 정정보도문게재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은 l건으로 역시 시정요구 섬의에서 내려졌다. 한국일보는 4월 2일 “열전지 이 

곳 인천 남동을/조전혁 · 이원복 혼전속 이호웅 ‘막판 역전’ ” 제하로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토대로 

이 지역의 판세를 분석하면서 시정요구인인 배진교 후보예정자를 배제한 채 다른 여타 후보예정자들의 

경쟁상황을다룬기사를게재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인 배진교 후보예정자는 이 보도가 주요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고벌 왜곡하고 

있다며 정정보도를요구했다. 

선심위는 이와 관련， 주요 언론사들의 여론조사가 시정요구인인 배진교 후보예정X까 다른 후보예정자 

들과의 경합에서 접전내지 우세로밝히고있음에도불구 이를왜곡함으로써 해당지역 유권자들이 잘못 

판단할우려가있다는점을들어 정정보도문게재를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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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권고 

권고 결정도 마찬가지로 시정요구심의에서 1건 내려졌다. 동아일보는 3월 24일자 A1면 “본보-:MBC， 

관심지역 2차 15곳 여론조샤’ 및 A6면 “(경북-경남) 무소속 이인기 1O.4%P차 1위… 최구식 오차범위 

내 선두” 제하의 기사에서 경남진주갑선거구를비롯한 ‘관심지역’의 후보별지지도를보도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위 보도내용중경남진주갑지역의 여론조사가자신을 제외하고 대신 타지역 

선거구 예비후보를 포함하여 이뤄져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으며， 이 조사의 보도로 인해 지역에서 

큰불이익을받고 있으므로선심위에 정정보도등을구하는시정을요구했다. 

선심위는피시정요구인인 동아일보가시정요구인에게 불이익한영향을 미칠 의도없이 착오에 의한단 

순한 실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여론조사의 오류를 알고 동일자 후속판부터 해당 기사를 수정한 점， 

4월 2일자A6면과 4월 4일자 AlO면 A12면을 통해 시정요구인을 포함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 

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하위조치인 

권고결정을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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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총선 선거기사 자체심의 대상매체는 일간， 주간， 월간으로 대별해 총 3987R로 일간지 109 

개(중앙지 26, 지방지 82) , 종합주간지 227R , 지역주간지 254개， 종합월간지 7개， 여성월간지 5개， 

뉴스통신 2개였다. 

이 가운데 중앙일간지 3개， 지역일간지 34개， 종합주간지 8개， 지역주간지 20개， 월간지 6개 등 모두 71 

개 매체가 선거기사 심의기간 중 최소 1건 이상 지적돼 주의 경고，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심의대상 

대비 위반매체 비율은 17.8%로，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 때의 8.9%보다 훨씬 높았다. 

중앙일간지는자체심의대상 26개 매체 가운데 3개가지적돼 경고문게재 1건，주의 2건의 결정을받았 

다. 매체대비 위반비율은 11.5%였다. 위반유형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외부 

기고위반이 각각 1건씩이었다 

지역일간지는 심의대상 827R 가운데 34개 매체에서 39건이 지적되어 경고 25건， 경고문 게재 11건， 주 

의 3건을 받았는님h 매체대비 위반비율은 41.5%였다. 위반유형은 외부기고 17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14건， 광고제한위반 5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3건의 순이었다. 

22개 매체 중 8개 매체가 지적돼 36.4%의 위반비율을 나타낸 종합주간지는 16건을 위반해 경고문 게 

재 12건，경고 3건，주의 1건의 결정을받았다.위반유형은외부기고위반이 3건이었고나머지 13건은모 

두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었다. 

지역주간지는 심의대상 2547R 매체 중 207R 매체에서 25건이 지적되어 경고문 게재 15건， 경고 9건， 

주의 1건의 결정을 각각 받았다. 매체대비 위반비율은 7.9%였다. 위반유형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8건，외부기고위반이 4건 광고제한위반2건 여론조사보도요건미비가 1건이었다. 

여성잡지를 포함한 월간지는 심의대상 12개 매체 중 6개 매체에서 6건이 지적되어 (50.0%) 경 

고문 게재 5건， 경고 1건을 받았는바， 위반유형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5건， 광고제한 위반이 l 

건이었다. 

심의대상 전 매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매체는 종합주간지인 주간현대로 모두 5건이 지적 

돼 경고문 게재 4건과 경고 1건의 결정을 받았다. 이어 종합주간지인 윌요신문과 전북지역의 지역주간 

지인부안저널이 각 4건씩 지적되어 윌요신문은 3건의 경고문게재와 1건의 경고결정을，부안저널은모 

두경고문게재결정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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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별 위반현황(자체심으1) 

반 o 형 결 정 내 용 ìT 

구 분 겨| 그。l저-서。 미 숭 여론조사 여론조사 광고 외부 경고문 
경고 주의 권고 

혀。표。4A。{ 보도요건 결과보도금지 제 한 기고 거|재 

EZ5 경향신문 
앙 내일신문 
일 

한겨레 ~ 
지 소계 3 0 0 0 2 0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신문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 

경북일보 

경상매일 

광주매일신문 

남도일보 2 2 2 

지 매일신문 

무등일보 

새전북신문 
여---， 수도권일보 

시민일보 3 3 2 
아시아일보 

일 아시아투데이 

아침신문(구서남일보) 

영남일보 

간 
우리일보 

울산매일 

울산제일일보 

인천신문 

지 
일간투데이 

전남일보 

전라일보 

전묵도민일보 2 2 
전북일보 

중도일보 
g?〈;π벼-이금그 닙; 

충남일보 

충청일보 

중청투데이 

호남매일 

호남일보 2 2 2 
소계 39 14 3 0 5 17 11 25 3 0 

-흐。← 뉴스메이커 2 2 2 
합 뉴시스아이즈 
-z「

민주신문 ~ 
지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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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겨| 그。l。저서。 미 * 여론조사 여론조사 광고 외부 경고문 
켜O~ 끼- 주의 권고 

형평성 보도요건 결과보도금1:1 제 한 기고 게재 

오마이뉴스 
EI; 

월요신문 4 2 2 3 합 

주 주간현대 5 5 4 
LI" 

중'bfSUNDAY 지 

소계 16 13 0 0 0 3 12 3 0 
경동신문 

경산자치신문 

괴산증평신문 

지 
금천 !=.A TT:"": 

나주투데이 

남해신문 
여.， 뉴스인 

담양주간신문 

부안저빌 4 4 4 

-1「ζ 사~-'?~딛"i:!:: 2 
서。-'?~긴口: 2 
성주자치신문 

아림신문 
간 영광21 

영암신문 

영주신문 

예산신문 
지 익산신문 

종로신문 

중부신문 

소계 25 18 0 2 4 15 9 0 
레이디경향 

월 
여성동아 

무‘1 ιH세 ‘ !:::. 
간 월간말 

지 
월간중앙 
-;r「-닙「새o호 E} 

소계 6 5 0 0 0 5 0 0 

ξ을등i 계 
89 51 5 0 8 25 44 38 7 0 

100.0% 57.3% 5.6% 0.0% 9.0% 28.1% 49.4% 42.7% 7.9% 0.0% 

1.중앙일간지 

중앙일간지는 종합일간지 3개 매체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관련보도로 l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로 1건， 외부기고 위반으로 1건씩이 지적되어 경고문 게재 1건 및 주의 결정 2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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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1월 17일자 특집 변에서 “노무현 왼팔 안희정 ‘민주개혁시대는 죽었다’ ” 제하로 안희정 후 

보예정자와의 기획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안 후보예정자의 정치 역정， 총선출마 등과 같은 향후 계획， 

포부등을그의 인물사진과함께 2개변에 걸쳐 집중보도 특정 후보예정지를과다하게 부각시켰다는지 

적과 함께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한겨레는 1월 22일자 33변에 “‘정권 인수위’지 ‘인수위 정권’ 아냐” 제하로， 대통령 인수위의 정 

책을비판하는통합민주당채수찬의원의 기명칼럼을게재해 주의 결정을받았다.선거일 전 90일부 

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기명칼럼 게재를 금하고 있는 선거기사심의기준의 규정을 위반한 것 

이다 

내일신문은 3월 20일자 3면에 “천정배 41.5% - 허숭 22.2%" 제하로， 경기 안산 단원갑 지역구의 각 

후보별 지지율 및 정당별 지지도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등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빠뜨린 채 보도한 것이 지 

적돼 주의 결정을 받았다. 

2. 지역일간지 

지역일간지는 827R 심의대상 매체 중 41.5%인 34개 매체에서 39건을 위반했는데， 외부기고 위반이 17 

건(4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14건(35.9%) ， 광고제한 위반 5건 (12.8%) ， 여 

론조사보도요건 미비 3건(7.7%)순이었다. 이 같은위반사례 및 매체에 대해 선심위가내린 결정은경고 

25건(64.1 %)，경고문게재 11건(28.2%)，주의 3건 (7.7%)이었다. 

지역일간지 중 가장지적을 많이 받은 매체는서울지역 일간지인 시민일보로， 모두 외부기고 위 

반이었다. 시민일보는 1월 25일 및 1월 30일자 각 5변에 동일인인 특정 정당 특정 예비후보의 기 

명칼럼을 2회에 걸쳐 연속 게재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1월 21일자에서도 5면 

에 역시 특정 정당 특정 예비후보의 기명칼럼을 게재해 주의결정을 받았다. 시민일보는 지난 

2004년 제 17대 총선 선거기사심의에서도 지역일간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6건의 지적을 받은 

바있다. 

공정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지역일간지들의 위반유형은 전반적으로 특정 후보를 박스기사나 인터뷰기 

사를 통해 부각시킨다거나 기명칼럼 게재를 통해 특정 후보를 부각시킨 경우가 많았다. 지난 17대 총선 

과 마찬7찌로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상대 후보를 펌하하거나 직접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보도는 드물었 

다 

지역일간지들의 지역별 위반건수를 보면 광주 · 전남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이 6건， 인천 · 

경기와 대구 경북， 전북지역이 각 5건， 그리고 대전 · 충남이 4건， 울산 경남이 3건， 강원지역 2건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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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간지의위반내용중대표적사례는디움과같다. 

남도일보는 2월 1일자 5변에 특정 지역에 출마예정인 후보예정자와의 인터뷰를통해 지역현안과관련 

한후보예정자의 공약사항과총선출마의지，의정활동계획 등을사진과함께 게재했다 이 신문은인터 

뷰기사와는 별도로 “강력한 리더십 · ‘행정의 달인’ 평가”라는 별도의 박스기사로 이 후보예정자를 소개 

하는 기사를 게재해 선심위로부터 후보예정자를 과도하게 부각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경고문 게재 결정 

을받았다 

호남일보는 2월 18일자 3변에 “모두가 행복한 북구 만들겁니다” 제하로， 특정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예 

정자를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인터뷰기사와 별도의 소개 박스기사를 게재한 것이 지적돼 역시 경고문 게 

재결정을받았다. 

경북일보는 2월 4일자 18변에 특정 지역에 출마하는 유력 후보예정자의 저술( ‘몸을 낮추면 하늘에 

닿지 않은것이 없다’)을선전하는광고기사를게재 상업광고제한을위반한것으로지적돼 경고결정 

을 받았다 경북일보와 함께 같은 지역의 경북매일 매일신문， 영남일보도 같은 광고기사를 게재해 모 

두 경고 결정을 받았다. 광고제한과 관련해 서울지역에서 발간되는 아시아일보도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이 신문은 3월 19일자 1면에 특정 지역에 출마승}는 특정 후보예정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제하의 광고형태 안내문을 게재， 광고제한 위반이란 지적과 함께 역시 경고문 게재 

결정을받았다. 

경북지역 일간지인 경상매일신문은 2월 20일자 1변에 “포항북구 공천경쟁 뜨겁다” 제하로 특정 정당 

이 공천자료로삼기 위해 실시한여론조사결과를특정 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한쪽으로보도하면서 조사 

30 



기관，피조사자의 선정방법，표본의 크기，조사지역 · 일시 · 방법，표본오차율， 응답률，질문내용등을밝 

히지 않아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로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3. 종합주간지 

종합주간지는 심의대상 22개 매체 중 8개 매체가 16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위반유형은 공정성 및 형평 

성 위반이 13건， 외부기고 위반이 3건이었다. 이들 위반사례에 대해 선심위는 경고문 게재 12건， 경고 3 

건， 주의 1건의 결정을 내렸다. 이들 주간지는 대부분 특정 후보예정자를 부각시키는 기획기사나 인터뷰 

기사를 주간지 특성을 살려 여러 면에 걸쳐 게재한 것이 특징이었다. 특정 후보를 펌하하거나 비방성의 

기사게재로 지적을 받은 경우도 1건 있었다. 

대표적인위반사례는다음과같다. 

윌요신문은 1월 20일자에서 “‘희생과나락’ 국운건모험 대운하견인차” 제하로총선출마예비후보인 

한나라당 ‘한반도대운하추진위’ 공동위원장의 정치활동경력，정치적 소신 향후활동계획 등을그의 인 

물사진과 함께 2개면에 걸쳐 보도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월요신문은 이밖에도 1월 13일자와 1 

월 20일자에 총선출마 후보예정자의 기명칼럼을 게재하는 한편 2윌 3일자에는 특정 정당 특정 예비후 

보를 부각시키는 기획기사를 게재해 각각 경고문 게재와 경고 결정을 받았다 

주간현대는 1월 20일자에서 “이 남자의 변신은 무죄” 제하로 인천 부평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특정 후 

보예정자를 3개변에 걸쳐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기사를 게재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중앙일보에서 발간하는 중앙SUNDAY는 2월 10일자 2변에 서울 노원구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특정 예 

비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경력과 인생역정， 총선출마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 공정성 및 형평 

성 위반이라는지적으로경고문게재 결정을받았다. 

4. 지역주간지 

지역주간지의 경우 심의대상 2547~ 매체 중 207~ 매체에서 모두 25건이 지적되었는데， 공정성 및 형평 

성 위반이 18건，외부기고위반이 4건，광고제한위반이 2건，여론조사보도요건미비가 1건이었다.선심 

위는 이들 위반사례들에 대해 경고문 게재 15건 경고 9건 주의 l건씩의 결정을 각각 내렸다. 지역별로 

는 전북이 2개 매체에서 5건이 지적되어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북 각각 4건 등의 순이었다. 가장 많이 

지적된 매체는 전북 부안에서 발간되는 부안저널로， 4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예정자를 부각시키는 기사 

를 게재해 모두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부안저널은 1월 23일자 5변에 편집인이 “내가 본 김춘진 의원” 제하로 직접 쓴， 지역 현역의원이자 18 

대 총선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예정자를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기사를 전변에 걸쳐 게재했다. 이어 2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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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2월 20일， 3월 5일자에서도 같은 후보예정자를 부각시키는 기사들을 게재해 모두 경고문 게재 결 

정을받았다. 

서울지역 주간지인 종로신문은 1월 23일자 5면에 “이명박 새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꼭 만들 

터” 제하로，종로지역에 출마승F는한나라당특정 후보를거의 전면에 부각시키는기사를게재，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의 지적과함께 경고문게재 결정을받았다. 

5. 월간지 

월간지는 여성잡지를 포함해 모두 12개의 심의대상 매체 중 6개의 매체에서 6건이 지적됐다. 광고제한 

위반 1건을 빼고 나머지 모두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었다. 이틀 위반사례들 중 5건에 대해서는 경고 

문 게재 결정을， 1건에 대해서는 경고 결정이 내려졌다 

위반사례들은유형상특정 후보예정지를부각시킬 목적으로후보예정자의 경력이나인생관， 정치적 소 

신과향후포부등을다룬특집기사가대부분이었다. 

레이디경향과 여성동아， 우먼센스， 주부생활은 각각 3월호에서 서울 노원구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특정 

예비후보를소개하는기사를동시에 게재，모두경고문 게재 결정을받았다. 

월간 말은 4월호에서 역시 서울지역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특정 예비후보를 다룬 특집기사를 게재， 공 

정성 및 형펑성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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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변f유형별분석 

선심위가이번총선기간선거기사자체섬의에 있어 제재조치를내린 대상은제목과내용，사진등에서 

의도적으로특정 후보를부각시켜 공정성과형평성을위반한기사들이었다 

그리고여론조사의 보도요건을미비한기사및 이를통해 특정 후보를유리하게 하거나불리하게 하는 

등의 여론조사관련 기사와 선거일 전 90일부터 게재가 금지되는 후보예정자 및 예비후보의 칼럼도 포함 

됐다. 이와 함께 역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의 정당 또는 후보 

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게재도 그 대상이었다. 이들 위반기사들 가운데 의도성이 높고 정 

도가심한것은경고문게재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어 경고와주의 순의 결정을내렸다. 

자체심의한선거관련기사의 위반사례를이 같은위반유형에 따라분류하면， 총 위반건수 89건가운데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의 기사내용이 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부기고 위반이 25건， 광고제한 위반이 

8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가 5건이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들을 보도유형별로 세분하면 

인물부각이 39건， 인물부각과 다소 겹쳐지는 인터뷰가 9건， 판세분석， 특정후보 비방， 사진 각 l건이었 

다. 

@우|반유형별분포도 

여론조사보도요건 5건 (56%) 

광고제한 8건 (90%) 

민터뷰 9건 (10.1%) 

외부기고 25건 (28. 1 %) 

특정후보비방 1건 (11%) 

사진 1 건 (1. 1 %) 

판세분석 1건 (11%) 

인물부각 39건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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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정성빛형평성 

가.인물부각 

역대 선거와 마찬7}지로 이번 선거기사심의에서도 가장 많이 지적된 기사는 인물평을 중심으로 한 특 

정 후보예정자나 후보자에 관한 것틀이다 이 기사들은 대부분 게재의 객관적 기준이나 특별한 계기도 

없이 대상자틀을우호적으로부각시켜 선거에서 유리한국면을조성키 위한의도적인내용을담고있는 

것이 특정이다. 정도가심한언론사의 경우한특정 인물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각가지 보도유형으로집 

중적으로 보도한사례도 있었다. 

인물부각기사로 지적을 받은 언론사는 대부분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와주간지들이었다. 다수 월간 

지들도 포함됐다. 중앙일간지 가운데서는 경향신문이 유일하게 인물부각 기사로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 

았다. 대표적 인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향신문은 1월 17일자특집 변에서 “노무현 왼팔안희정 ‘민주개혁시대는죽었다’” 제하로，특정 지역 

출마후보예정자의 정치적 역경과현안에 대한입장，향후포부등을소개하는기사를게재，공정성 및 형 

평성을 저해했다는 심의결과에 따라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지역주간지인 부안저널은 지역 현역의원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특정 정당 예비후보를 4차례에 걸쳐 부 

각시키는기사를게재해모두경고문게재결정을받았다.이신문은 1월 23일자에서 “내가본김춘진의 

원” 제하로유례가드문편집인 명의의 기명기고문을전면에 게재해 이 후보를부각시켰다. 이 기사로경 

고문 게재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이 신문은 2월 6일자와 2월 20일 3월 5일자 등 3회에 걸쳐 이 후보의 

의정활동과동정을 알리는기사를실어 각건 모두경고문게재 결정을받았다 

지역신문들이 합세해 특정 후보예정자를 부각시킨 사례도 있다. 경북 성주의 주간지인 성주자치신문과 

성주신문은 특정 정당 후보예정자를 여러 각도에서 부각시키는 기사를 게재해 각각 경고문 게재와 경고 

결정을 받았다. 성주자치신문은 총선 후보예정자인 주진우 사조그룹회장을 소개하는 기사와 주 회장의 

저술출판기념회 관련기사를 l월 3일과 15일자에 각각 게재했다 성주신문은 주 회장의 저술을 광고등}는 

기시를 게재해 경고 결정을 받았다. 성주신문은 이어 2월 5일자에도 주 회장을 대대적으로 소개하는 기 

사를 게재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나주투데이는 1월 21일， 1월 28일， 2월 4일자에 각각지역 현역의원으로총선에 출마하는 최인기 예비 

후보의 의정활동과 공약사항 등을 우호적으로 부각시키는 기사를 3회에 걸쳐 사진과 함께 게재해 경고 

문게재결정을받았다 

전남 영광에서 발간되는 지역주간지인 영광 21은 지역 현역의원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통합민주당 이 

낙연 의원을 2개 변에 걸쳐 특집기사형태로 소개하는 기사를 실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신문은 

“이낙연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표” 제하로 이 의원의 의정활동과 실적， 정치적 역정과 경력， 정치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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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등을소개했다 

여성월간지도편파적인 인물부각기사로강한지적을받았다.이 잡지틀은모두가한특정 후보를다루 

고 있다는 점에서 의도성이 다분한 것으로 심의돼 모두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레이디경향， 여성동 

아， 우먼센스는 3월호에서 서울 노원구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홍정욱 후보를 부각시키는 기사와 인터뷰 

기사를동시에 게재했다 이 잡지들은각각 4개 면에 걸쳐 홍후보의 출생 및 성장배경과인생역정， 정치 

적 소신 등을여러 장의 사진틀과함께 설어 경쟁상대후보와의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를심대하게 야기 

시켰다는 게 선심위의 판단이었다. 중앙일보에서 발간하는 중앙SUNDAY도 2월 10일자에서 홍 후보의 

정치입문과관련한기시를실어 역시 경고문게재 결정을받았다. 

월간지 가운데 월간말은 4월호에서 서울중랑구을지역에 출마하는 한나라당진성호후보를소개하 

는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로월간말역시 경고문게재 결정을받았다. 

나.인터뷰 

인터뷰기사는특정 인물을부각시키기 위한한수단이다 따라서 인물부각기사와겹쳐지는기사다.앞 

서 지적한여성월간지틀의 홍정욱후보부각기사에도인터뷰기사가물론있다 이 잡지들은홍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성장배경과 유학시절담 정치입문 배경과 의지 등을 중점 소개 했다 

이번총선의 정당공천을전후해 많은매체들이 후보나후보예정자의 정책이나공약， 정치적 의지，비전 

등을 다룬 기사들을 게재했다. 개중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모든 후보를 다루는 릴레이나 

시리즈 형식을 취하기도 했으나， 특정 후보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성의 단발 인터뷰기사도 많았다.9건 

정도의 인터뷰기사가제재를받았는데 대부분이 지역신문과월간지였다 

위반사례를 보면， 광주지역 일간지인 남도일보는 2월 1일자에서 광주 서구갑지역구 출마예정인 특 

정 정당의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해 정치부장이 인터뷰한 기사를 사진과 함께 게재해 경고문 게재 결 

정을 받았다. 신문은 이 후보예정자가 대통령직인수위의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 위원장인 

점을들어 지역의 당면현안을계속추진하겠다는공의탤포함한의정활동계획과출마의 변을부각시 

켜보도했다. 

서울지역 주간지인 종로신문은 1월 23일자에서 지역 현역의원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박진 예 

비후보를인터뷰한기사를게재했다 “이명박새 대통령을 ‘성공한대통령’으로꼭만들터”라는제하의 

이 기사는 박 예비후보의 의정활동과 대선과정에서의 역할 그리고 지역현안과 관련한 공약사항을 과도 

하게 부각시켜 역시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여성월간지인주부생활은 3월호에 “전재라불리는남자고승덕” 제하로，서울서초을지역구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고승덕 예비후보의 주요 이 력과 인생관， 정치입문 배경 및 정치적 소신 등을 인터뷰형식으로 소 

개하는기사를 8개면에 걸쳐 게재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심의판정으로경고문게재 결정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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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판세분석 

총선관련 기사에서 후보자들에 대한유권자들의 반응과지지율등을분석하는판세분석은유동층유권 

지들에게상당한영향을끼친다 선택할후보를정하지 못한유권자들은대개 당선가능성이 높은후보를 

찍는경우가많다.따라서 언론사들은정확하고공정한정보제공의 측면에서 여론조사와정당자체분석， 

정밀취재 등에 근거한판세분석 보도를해야한다. 판세분석의 근거와자료가 객관적이지 못하고부정확 

할때 보도의 공정성은크게 훼손된다. 

이번총선에서 공정성 및 형평성을위반한판세분석 기사로제재결정을받은기사는지역일간지 1건이 

었다. 

경기도수원에서 발간되는수도권일보는4월 1일자에서 “18대 총선 한나라당과반의석 확보，통합민주 

당목표달성 무소속바람” 제하로총선판세를각정당의 당명과유력후보틀의 성명풀이를근거로한분 

석한 기사를 게재했다. 선심위는 이 기사와 관련 특정인의 주관적이고 단정적인 해석을 근거로 선거판 

세와선거결과를예단한기사를여과없이 보도함으로써 공정성을훼손하고유권자들및 선거결과에 나 

쁜영향을줄우려가있다는점을들어 경고문게재 결정을내렸다. 

라 비방기사 

이번총선관련 기사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상대 후보를펌훼하거나불리하게 하는보도로공정 

성 및 형평성 위반지적을받은기사는 1건 있었다.지난 17대 총선 때는한건도 없었다. 

종합주간지인 주간현대는 3월 23일자에서 “북한국기 인정한 정몽준 ... 한나라당에서 퇴출시켜라1" 제 

하로，서울동작을지역구에출마하쓴한나라당정몽준후보를과도하게비방하는외부기고기사를 게재 

했다. 기사는 정 후보가 정상적인 자존심과 판단력을 갖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좌파적 성향이 있으므로 

민노당이나통합민주당으로퇴출시켜야한다고주장했다.선심위는이 기사에 대해 특정정당소속의 후 

보자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칼럼니스트의 기고문을 여과없이 보도해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 

을 틀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마.사진 

선거기사에서 사진의 불공정사례는 한 지변의 기사에 여러 장의 사진을 쓴다든7}， 한 기사 속에 특정 후 

보의 사진만쓰거나반대로다른 경쟁상대의 사진은 게재하면서 특정 후보의 사진만 빼버려 차별화하는 

방법 등이 있다.또유력한인사와의 친분을과시하기 위해 특정 후보측에서 제공한사진을여과없이 그 

대로 게재해 공정성 및 형평성을 훼손하는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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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관련 기사심의에서 사진보도가 불공정사례로 지적된 것은 1건이었다. 아럼신문은 1월 25일자 

12변에경남거창지역구에출마예정인강호양후보예정자가이명박대통령당선자와찍은사진기사를“이 

사진의의미는?이라는제하로게재했다.이사진기사는강후보예정자가모대학대학원을나왔다논점을 

들어 대통령당선자와의 연懶)을강조하면서 “그래서 이 사진에는갚은속뜻이 있다고측근은 얘기한다” 

고 설명했다. 선심위는 이 기사와 관련 이 신문의 1월 18일자 강 후보예정자와의 인터뷰기사와 함께 강 후 

보예정자의인물사진등을 2회에걸쳐과도하게부각보도했다는점을들어경고문게재결정을내렸다. 

2. 외부기고제한 

외부기고(칼럼) 제한은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 때부터 적용된 선거기사관련 위반사항으로， 이번 18 

대 총선 선거기사 자체심의에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다음으로 많은 25건이 지적됐다 지역일간지 

가 17건으로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이 지역주간지 4건， 종합주간지가 3건이었으며， 중앙일간지는 한 

겨레 1건이었다 

외부기고 제한규정을 위반한 25건 중 20건에 대해 경고결정이 내려졌으며 정도가 심한 1건과 경고결 

정을 받은 후 반복적으로 칼럼을 게재한 3건에 대해서는 경고문 게재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역 일간지인 시민일보는 1월 21일자에 대통합민주신당송영길 의원의 기명칼럼을실어 경고결정 

을 받았으나， 이후 1월 25일과 30일자에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의 기명칼럼 2개와 1월 31일자에 대통합민 

주신당 이낙연 의원의 기명칼럼을 각각 게재해 두 건 모두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시민일보는 이들 의 

원들의 칼럼을의원들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글을스크랩해 게재하는방식을택해 눈길을끌었다. 

전북도민일보도 1월 21일자에 대통합민주신당 채수찬 의원의 기명칼럼을 실어 경고결정을 받은 후 1 

월 25일자에 역시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의 칼럼을 게재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중앙일간지로는 한겨레가 1월 22일자에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책을 비난하는 대통합민주신당 채수찬 

의원의 기명칼럼을 게재해 주의 결정을 받았다 

3. 광고제한 

광고제한을위반한건수는모두 8건으로경고문게재 1건，경고 6건，주의 1건의 결정을받았다.이는지 

난 17대 총선 때의 3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수치다.16대 총선 때는 단 1건에 불과했다. 

8건 가운데 6건이 “언론사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에 관한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7조 제1항 

을위반한광고기사로，모두가후보또는후보예정자명의로된저술을광고키 위한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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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경북지역의 경북일보， 경북매열， 매일신문， 영남일보는 각각 “붐을 낮추면 하늘에 닿지 않은 것 

이 없다” 제하의， 한나라당 포항북지역구 이병석 후보예정자의 저술광고기사를 게재해 모두 경고 결정 

을받았다. 

월간중앙은 3월호에 “바로그책! 한국의 전 언론은허준영의 ‘폴리스스토리’ 출간을기다렸다” 제하로 

서울 중구지 역구에 출마하는 허준영 예비후보의 저술광고기사를 게재해 역시 경고 결정을 받았다 

위반건수 8건 가운데 2건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의견 광고를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을위반한것들이다. 

0씨아일보는 3월 19일자 1변에 경기 안산 단원구을지역에 출마하논 특정정당 특정후보의 선거사무 

소 개소식을 알리는 의견 광고형태의 안내문을 게재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4. 여론조사보도요건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조사방법 등의 객관성과 이를 토대로 한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 

서 선거기사심의기준과 공직선거법은 언론사의 여론조사결과 보도 시 공표준수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부터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보도 금지기간이 선거일 전 6 

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간까지로， 이전 선거법규정(선거기간)보다줄어들어 공표가능한시간이 늘 

어남에 따라 판세분석을 위한 여론조사결과 보도가 선거막판까지 계속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언론사들 

이 여론조사보도요건을 준수해야 할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번총선 선거기사섬의에 있어 이 같은보도요건을갖추지 않고 여론조사내용을보도해 지적된 언론 

사는 모두 5개사에서 5건으로 이 가운데 3건에 대해 경고문 게재를 그리고 각 1건씩에 대해 각각 경고 

와주의결정을 내렸다.5건 가운데 중앙일간지가 1건， 지역일간지 3건， 지역주간지 1건이었다. 

내일신문은 3월 20일자 3면에 “천정배 41.5% - 허숭 22.2%" 제하로 경기 안산 단원갑지역구의 후보 

및 정당별 지지율 등과 관련， 자사 명의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공표준수사항인 피조사자 

선정방법，조사방법，표본오차율등을밝히지 않아주의조치를받았다 

중부신문은 3윌 26임자에 “박風， 무소속 후보 ‘단비”’ 제하로， 경북지역 후보별 지지도에 대한 출처불 

명의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보도， 유권자들로 하여금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피조사자 선정방법， 표본크 

기，조사지역 · 일시 · 방법，표본오차율등을확인할수 없게 해 잘못판단할우려가있다는선심위의 지 

적과함께경고문게재결정을받았다. 

충청투데이는 3월 20일자에 “심규철 · 이용희 4.2%P 오차범위 접전” 제하로충북보은 · 옥천 · 영동지 

역구후보별 지지도와관련해 자사명의로실시한여론조사내용을보도하면서 역시 피조사자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조사방법，표본오차율등을밝히지 않아경고결정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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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제뽑종햄가 

제1장심의위원평가 

제2장결산좌담 



십으I~I운1 명，.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 

섣거기사섬의위뭔외 훌훌동에 대한 떤가와 제언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의 신문을 비롯 

한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대한심의 및 의결이 

2007년 12월 11일부터 2008년 5월 9일까지의 

기간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위원 

회’에서시행되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이른바 ‘통합선거법’에 의 

해서 처음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선거기사에 대한심의가시작되었다.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서 개정을 시도했던 통합선거법을 선 

거의 공정성을확보할수있는제도로서 제기하였 

고，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 

8조의3에 의거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하여 운영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방송에 대한 선 

거 보도심의가시도되었고，나중에는정기간행물 

에 대한선거 보도심의를시도하게 되었고，최근 

에는 인터넷 매체의 보도물에 대한 심의를 시행하 

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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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에 대한 선거 관련 기사 심의는 제18 

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르기까지 모두 7차에 걸쳐 

시행됐으며， 제16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거 

쳐 이번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르기까지 국 

회의원 선거로는 3차에 걸쳐 시도되었다. ‘제1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관 

련)에서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 선거기사들에 대 

한심의의 각종 기준들을 적절하게 운용할수 있 

는 준거들을 제시하였고， 다양한 운영원칙들을 설 

정하였다. 예를 들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선 

거기사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하여 받게 되는 

처벌 유형 가운데 ‘사과문 게재’ 명령이 1991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판례와 연계된다 

고하여 이에 대한조치를절제한것이 이주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근 

거는 ‘사죄광고의 강요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 것’ 이라고 인식했던 것이다. 또 하 

나는 통합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에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사과문 또는 정정보 

도문의 게재를 명했을 때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 

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의 벌금형에 처하도록한규정을법적용의 근간인 

‘3심제도’에 어긋난다고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하 

기도하였다. 

그런데 제17대 국회의원의 선거기사를 심의했 

던 ‘제2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에서는 실제 심의 

를 해 본 결과， 처벌 규정 가운데 ‘사과문 게재’ 요 

청을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중시하여 

적용을 극도로 자제했으나， 섣제로 ‘경고’나 ‘권 

고’ 및 ‘주의’ 등이 전혀 정기간행물들의 반성이 

나개선으로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문게 

재’ 보다는 ‘경고문 게재’ 를 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이같은 새로운 처벌 유형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시의 ‘제3차선거기사심의위원회’ 

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이번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시의 정 

기간행물에 대한 심의를 담당했던 ‘제3차 선거기 

사심의위원회’는 확고한 법적인 근거와 기존의 

풍부한운영 경험들을근간으로선거보도의 공정 

성과 형평성을 진작시킨다는 의욕을 가지고 시도 

되었다 

1. 선거기사섬의의 준거 기준 

‘제3차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가장중요한논 

의는선거기사심의의 준거 기준들에 대한것이었 

다.선거라는특정 상황에 맞는준거 기준들이 제 

시되어야 하는데， 이를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 

지만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선거란 입후보자들 

사이에 경쟁을 하게 되는 투쟁과 갈등의 상황이 

며， 나아가 정당들 사이의 정치 권력적인 경쟁과 

갈등의 국면이며， 선거 이후의 정치계의 재편과 

보편적인 권력 재편이 발생하는특정의 상황이다. 

이같이 극단적인 경쟁과투쟁이 발생하는현장에 

서는각종매체의 선거기사들에 대해 민감할수밖 

에 없으며， 선거기사의 경향이나 방향에 의해 피 

해를 당하는 입후보자들이나 정당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현재의 선거기사심의기준은다소포괄적 

이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적용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제1장 총칙에서 제시 

하는 원칙은 ‘공정성’ (제1조) , ‘형평성’ (제2조)， 

‘객관성’ (제3조)， ‘공익성’ (제4조)과 ‘정치적 중 

립’ (제5조)의 다섯 가지 원칙이다. 그런데 각각의 

원칙을설명하는조항은글자그대로각각의 기호 

에 대한해석에 불과하다 예를들면， ‘공정성’에 

대해 ‘선거에 관한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 

다’ 고 하고， ‘형평성’ 에 대해서는 ‘선거기사의 편 

집 및 기사배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고 하며， 

‘객관성’ 에 대해서는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정 

확하게 보도해야 하고，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적시하고있다. ‘공익성’에 대해서는 ‘언 

론의 공적 사명에 충실하여야하며 민주적 여론형 

성에 이바지해야 한다’ 고 하고， ‘정치적 중립’ 에 

대해서는 ‘선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 

립을지켜야한다’고하고있다. 

이들 조항들에 대한 표현에서 보면， 각각의 원칙 

에 대한 ‘메타 언어적 표현 Cmeta -linguistic 

representation) ’ 일 뿐， 그러한 원칙을 달성시킬 

구체적 방안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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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공익성’ 및 

‘정치적 중립’ 의 원칙은 선거 상황에서만 적용되 

는원칙이 아니라보도매체가일반적으로추구해 

야 하는 원칙들이다. 이들 개념들을 생성하고 규 

정하기 위해 수많은 미디어 종사자와 언론학자의 

헌신과노력이 필요했고，심지어는이들의 신체적 

제약과 생명을 바쳐야 되기도 했던 것이다. 

웨스터스탈(Westerst삶:ù) , 맥케일 (McQuail) , 로 

젠그린 (Rosengren) , 찬리 (Charnley) 등의 외국 

학자들과 강병구， 류일상， 백선기 등 한국 언론학 

회와 방송학회 학자의 노력으로 이틀 보도원칙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워l 

스터스탈은 ‘객관성’을가장기본개념으로중심 

에 놓고， 이를 지켜야 할 하위 개념들로 ‘사실성’ 

과 ‘불편부당성’을 들고 있으며， ‘사실성’은 ‘진 

실성’과 ‘관련성’을 확보함으로써 구현되고， ‘불 

편부당성’은 ‘균형성’과 ‘중립성’으로 지켜진다 

고 하였다. 맥케일과 로젠그린은 기본적으로 워1스 

터스탈의 견해에 동의하나， ‘객관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고， 보도에 있어서는 ‘객관성’보다는 

‘공정성’이 보다더 중요한개념이 아닌가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강명구나 류일상도 

‘객관성’보다는 ‘공정성’이 보다더 중요한개념 

이며 보도에 대한평가를내릴수있는준거가된 

다고 하였다. 백선기 (1999)는 이 에 대해 보다 확 

고하게 가장중요한보도원칙으로 ‘공정성’을선 

정하였으며， 이를 지켜낼 수 있는 하위 보도원칙 

으로 ‘사실성 확보’와 ‘균형성’을 틀고 있다. 그 

리고 ‘사실성 확보’가바로 ‘객관성’을확보하는 

것을의미하며， ‘균형성’은 ‘균등성’과 ‘불편부당 

성’으로지켜낼수있다고주장한바있다(백선기 

외， 한국언론의 병리，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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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보도원칙 가운데 실제로 평가의 준거가 되 

는것은 ‘공정성’인데， ‘공정성’에 대한구체적인 

판단요인이 명확하지 않고， ‘공정성’을판단하기 

위한하위 보도원칙으로 ‘객관성’과 ‘균형성(형 

평성)’ 및 ‘중립성’ 등을하위준거기준으로선정 

해야 한다. ‘객관성’은 사설 보도인가 아닌가를 

구체적 준거 기준으로 설정해야 하며， ‘균형성’ 

또는 ‘형평성’은보도기사에 있어 관련된요소들 

이 균형되게 취급되었는가를준거 기준으로삼아 

야 하고， ‘중립성’은 특정 입후보자나 정당에게 

편향되었는가아닌가를준거로하여 판단해야한 

다 

그런데， 현재의 선거기사심의기준의 보편적 원 

칙은 지나칠 정도로 추상적이어서 심의위원들이 

지니고있는보도에 대한전문적이고상식적인기 

준에 의존해야했다 그러나심의위원들이 대부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 

어， 이들 개념들에 대해 적확하고 명확한 정의 (규 

정)를 숙지하고 있어 심의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 

가 되지 않았다. 심의기준에 대한 법규보다는 심 

의위원 개개인의 전문성에 의존하는 체제로서， 현 

재까지는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는 

보다더 정교한법 규정이 이루어져야할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준거 기준은 보다 근본적인 

것인데， ‘보도의 X내(언론의 X내)’ 대 ‘보도로 

인한피해 보호’에 대한대립적 인식에 관한것이 

다. 기본적으로 신문이나 일반 잡지 등 정기간행 

물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라는근본적인 인식 

아래 자체적인 자정노력에 의지하게 되고， 외부의 

간섭이나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반대하게 된다. 

그래서 정부나 다른 어떤 기관으로부터의 규제나 

간섭 및 영횡E을받지 않도록보호해야하고，이같 



은 규제나 통제가 없는 정도의 여부로 그 사회의 

민주주의의 정도를 평가하기도 한다. 미국， 영국 

등의 민주주의 선진국들에서는 바로 이같은 원칙 

들을지키기 위해 가능하면보도와관련된규제의 

법규를 만들지 않으며， 만들지 못하도록 헌법 및 

법조항으로 규정해 놓기도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미디어의 자체적 자정노 

력이 부족하거나 의도적으로 근본적인 보도원칙 

을지키지 않을경우，그피해자틀을어떻게 보호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로 인해 미디 

어와피해자사이의 분쟁을원만하게 해결하기 위 

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선거 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같 

은한시적 ‘심의기구’를설치하게된것이다 

따라서 가장중요한심의의 정신은어떻게 하면 

‘언론의 자유나보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은상 

태에서， 보도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변 ‘제3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 심의위원들은바로이러한심의 정신을준거로 

하여 심의하였으며， 보도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면가능한한 ‘언론보도의 자유’를 

수호해야한다는관점에서 섬의를하였다 

II. 선거기사섬의의 의결 상황 

‘제3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의 심의 의결은 몇 가지 유형별 기준 

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시행되었다. 첫째는 선 

거기사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였고， 둘째는 피해 

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후보자가 신청한 시정요 

구를 섬의하는 것이었고， 셋째는 피해를 보았다 

고 생각하는 후보자나 정당이 단순한 시정요구 

가 아닌 보도 매체에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협 

의가 성립되지 않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회 

부’ 한 반론보도청구회부를 심의한 것이고， 넷째 

로는 제재결정을 받은 보도 매체들에서 그 정도 

가 지나치다고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것을 심의한 

경우 등이다 첫 번째 유형인 ‘자체심의’ 가 선거 

기사심의위원회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자 

체심의의 결과가 바로 그 해의 국회의원 선거 시 

의 보도의 불공정성이나 파행성을 판단하게 되 

는근거가된다. 

첫째， 이번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 시의 자체심의 

결과， 그 위반 건수는 89건으로 저116대 국회의원 

선거 시의 93건에 비해서는 적지만 제17대 국회 

의원 선거 시의 69건보다는 다소 많았다. 물론， 선 

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미디어의 유형별 

항목의 차이가 있어 이들 세 자료를 단순하게 비 

교해 보는 것이 다소 무리일 수 있으나， 변화의 조 

류를파악해 볼수 있는준거가될수는 있다 예 

를 들면， ‘제2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 17대 국 

회의원 선거 관련) 심의위원들은 당시의 선거기 

사섬의 건수가 69건으로서 ‘제 1차 선거기사심의 

위원회’ (제 16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의 93건보 

다줄어든것을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활동영향 

으로판단한바있다 이같은판단이나해석의 기 

준에서 본다면，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기사심의의 

건수가증가했다는 점은 이전에 비해 선거에 대한 

보도가 불공정해졌거나 형평성에서 많은 위반이 

발생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니면， 자체심의의 

강도가 강해져 이전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위반 

사항들을 찾아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로도 해석 

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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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체심의로 인한 위반 유형을 보면 ‘공정 

성과형평성’， ‘여론조사보도요건’， ‘여론조사결 

과보도금지’， ‘광고제한’ 및 ‘외부기고’ 등의 다 

섯 가지 유형을 들고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 

준’을근거로하고있는데，제2장의 ‘기사’，제3장 

의 ‘표제 및사진’과제4장의 ‘광고’ 조항틀을근 

간으로하고있다. 

그런데 ‘제 1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 선거기 

사심의 시에는 ‘공정성과형평성’， ‘여론조사보 

도요건미비’，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 ‘상업광 

고제한’ 의 네 가지 유형이었다가， ‘제2차 선거기 

사심의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 시에는 ‘칼럼게 

재제한’ 항목이 추가되었고，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가단순히 ‘여론조사보도요건’으로수정되 

었으며，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가 ‘여론조사결 

과보도금지’로수정되었다.이에비해 ‘제3차선 

거기사심의위원회’ 의 선거기사심의 시에는 ‘제2 

차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 시의 유 

형들을그대로활용하면서 ‘상업광고제한’을 ‘광 

고제한’으로， ‘칼럼게재제한’을 ‘외부기고’로수 

정하여사용하였다. 

‘제2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 선거기사심의 

시에 ‘칼럼게재 제한’ 항목이 추가된 것은 ‘제1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 활동의 결과인데， 심의과 

정에서 칼럼을 통한 위반 사항이 많이 등장하여 

이를 신설하게 되었다. 물론， 칼럼에 의한 선거의 

공정성 위배에 대해 다소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 

나， 실질적으로 칼럼이나 외부 기고라는 유형을 

통한선거 개입이나불공정 경쟁이 많이 발생하여 

이를 무시할 수는 없게 되었다. 제3차 선거기사 

심의 시에는 단순히 ‘칼럼’이라는 항목보다는 

‘외부기고’ 라는 보다 확대되고 포괄적인 항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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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수정하여활용하였다 

이번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기사의 위반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공정성과 형평성’ 위반 

은 전체 89건에서 51건으로 57.3%를 차지하였 

고， ‘외부기고’로 인한 위반은 25건으로 

28 .1 %, ‘광고제한’으로 인한 위반은 8건으로 

9.0%, ‘여론조사 보도요건’으로 인한 위반은 5 

건으로 5.6%이었으며， ‘여론조사결과 보도금 

지’로 인한 위반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선거 

기사의 위반으로는 ‘공정성과형평성’ 및 ‘외부 

기고’로 인한 위반이 주로 일어나고 있으며， 

‘광고’로 인한 위반이나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로 발생하는 위반은 별로 발생하지 않고 있 

음을의미한다. 

이 결과를 근간으로 볼 때， 국회의원 선거 시의 

위반유형은 ‘공정성과형평성’ 위반이 가장많이 

발생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그런데 공정성과 형평 

성으로인한위반이 국회의원선거가진행될수록 

점점 적어진다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 점이다 제 

16대 국회의원 선거 시에는 76.3% (71/93)이었 

고，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 시에는 59.4%(41/69) 

이었으며，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 시에는 

57.3% (51/89)이었다. 물론， 이들에 대한 이같은 

단순 비교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국회의 

원선거가자주전개될수록，미디어들의 선거보도 

시의 ‘공정성과형평성’으로인한위반이점점줄 

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미디어들이 국 

회의원 선거를 보도할 때에 보다 더 공정하고 균 

형되게접근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음을의미한 

다. 이 외에， ‘제 1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 심의 

시의 7.5%(7/93)를 차지했던 ‘여론조사결과 공 

표금지’로인한위반은 ‘제2차선거기사심의위원 



회’ 와 ‘제3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 시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이 

제 우리나라의 미디어에서는 국회의원선거를 다 

루는데있어 ‘여론조사결과보도’로인한위반을 

더 이상하지 않고있음을의미한다.우리 미디어 

들이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특정 기간이후에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이를 잘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 

다. 나아가 앞으로는 이 항목이 더 이상 선거기사 

위반 항목에서 사용하지 않게 될 수도 있음을 의 

미하기도한다. 

또한 ‘칼럼게재’나 ‘외부기고’로 인한 위반이 

‘제 2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 심의 시 

30.4% (21/69) 였고， ‘제3차 선거기사심의위원 

회’ 심의 시에는 28.1 %(25/89)로서 많이 발생하 

는 위반 유형틀 중의 하나라는 점도 흥미로운 부 

문이다. 

셋째，이들위반기사들에 대한자체심의 결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에 의해 ‘사과 

문게재’， ‘정정보도문게재’， ‘경고’， ‘주의’ 등을 

할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제 1차선거기사심 

의위원회’에서는 ‘사과문 게재’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은 것을 존중하여 가능하면 ‘사과 

문 게재’ 를 자제하였고 적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정보도문 게재’는 자체심의가 아니라 시정요 

구시에 적용하는것으로간주하여，자체심의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실제로는 ‘경고’와 ‘주의’만을 

적용하였다. 당시 중앙일간지의 경우는 ‘주의’가 

‘경고’ 보다 훨씬 더 많았고， 지방일간지와 주간신 

문들의 경우에는 ‘경고’가 ‘주의’보다훨씬더 많 

았다. 이는 중앙일간지보다는 지방일간지나 주간 

신문틀의 위반사항이 보다 더 많았고 위반 정도가 

심했음을의미하는것이다. 

‘제2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에서는 ‘제1차 선 

거기사심의위원회’ 의 제언에 의해 ‘경고문 게재’ 

를추가해} 결정하였다.이는 ‘제 1차선거기사심 

의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 시에 ‘경고’와 ‘주의’ 

를결정해도특정 미디어들에서는전혀 반성이나 

개선을 보이지 않은 상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언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경고문게재’는 7.2% 정도로 ‘경고’의 

76.8% (53/69)나 ‘주의’ 의 15.9% (11/69)보다 적 

어， ‘경고문 게재’를 신중하게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1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비교해 볼 때，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주간지 및 

지역주간지 등을 막론하고 ‘경고’가 ‘주의’보다 

많ö}， 이들 정기간행물들의 위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있음을알수있었다. 

그런데， 이번 ‘제3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에서 

는 ‘경고문 게재’ , ‘경고’ , ‘주의’ 를 활용했을 뿐 

만 아니라 ‘권고’ 도 추가하였다. 심의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경고문 게재’ 가 49.4%(44/89)로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고’가 42.7%(38/89) 

를 차지하였고 ‘주의’는 7.9%(7/89)를 차지하 

였다. 새로 추가된 항목인 ‘권고’ 는 단 하나의 건 

수도 없었다. 이는 지난 두 번에 걸친 선거기사 

심의에 비해 심의 결정이 보다 더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 미디어들의 

위반 사항의 정도가 보다 더 심해졌음을 의미하 

기도한다.특히，특정 미디어는 ‘경고문게재’조 

차도 무시하면서 반복적으로 같은 위반을 범하 

기도하여 선거기사심의 자체를무력화시키기도 

하였으며， 심의위원들을 허탈하게 만들기도 하 

였다.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경고문 게재’ 역시 

45 



일부 미디어에는 실효가 없음이 드러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인식하게 해주었다. 

넷째， 미디어의 선거기사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그들 기사에 대한 ‘시정요구’를 신청할 수 있는 

데， 이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시정 

요구사항)에 의해 법적 근거로서 지지되고 있다. 

그결정유형으로는 ‘정정보도’， ‘사과문게재’ 및 

‘경고문 게재’ 등의 유형이 있다 이의 적용은 아 

주 신중한 것으로서，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후보 

자와적절한보도원칙에 의해 보도했다고하는미 

디어 사이의 인식 사이에 있어 커다란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제3차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의 

경우에도 ‘정정보도’ 에 대한 시정요구가 11건 중 

8건으로 72.7%나 될 정도로 많았으나， 실제로 심 

의를 통해 처리한 결과 ‘정정보도’는 11건 가운 

데 1건 (9.1 %)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경고’， ‘기 

각’ ‘각하’가 각 2건 (18.2%)이었으며， ‘사과문 

게재’， ‘경고문게재’， ‘권고’， ‘취하’가각 1건이 

었다. 이들 결과를 살펴볼 때， 피해를 당한 당사자 

들이 자신틀의 피해를다소과장되게 인식하고있 

음을알수있었다. 

다섯째， ‘제3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에서 심 

의를 하여 결정을 내린 사항에 대해 해당 미디어 

에서 ‘재심청구’를 신청하여 이를 처리한 결과， 

전체 6건 가운데 2건은 ‘경고문 내용’을 다소 

조정해주었고， 3건은 기각시켰다. 일반적으로 

미디어가 제기한 재심청구의 경우는 대부분 기 

각시키거나 일부의 내용을 수정해주는 정도로 

처리하였다. 이는 ‘제3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 결정이 적절하게 처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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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선거기사심의에대한제언 

현재까지 국회의원 선거 시의 미디어의 선거기 

사에 대한 심의가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리 

고 그 운영에 있어서 ‘제1차 선거기사심의위원 

회’ 의 제언이 ‘제2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 운 

영의 발전을가져왔으며， ‘제2차선거기사심의위 

원회’ 의 제언 역시 ‘제3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 운영에 진전을 가져왔다. 따라서 ‘제3차 선거 

기사심의위원회’ 에서도 보다 발전된 선거기사심 

의의 운영을 위해 몇 가지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자체심의를 하는 

경우 현재는 ‘경고문 게재’를 가장 강력한 처벌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언론사틀의 

반응은 별로 심각하게 받。}들이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에 있어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특정 언 

론사와 정기간행물의 경우 세 번이나 ‘경고문 게 

재’를 결정하였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으며， 

‘경고문’을게재한지변에 버젓이 똑같은위반사 

항을 범하고 있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였으며， 선거 

심의 자체를무력화시키려고하는처사로받아들 

일수밖에없었다. 

이에 ‘사과문게재’를다시 적용하는방얀을심 

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 ‘사과문 

게재’ 의 적용을 1991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양심 

의 자유’와결부시켜 ‘사과문강요를위헌’이라 

고 결정한 판례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여， 

통합선거법에는 적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 

용하지 않는 데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하겠 

다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 행위 역시 언론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지키려고하는과정에서 수행되는 

것이고， 이를 특정 사람이나 미디어가 지키지 않 

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당한 당사 

자나 단체를 구해주려 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다 

큰 범주에서 보면 ‘사과문 게재’ 역시 헌법상의 

위헌사항으로받아들이기 어려운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논보 

다 적극적으로 ‘사과문 게재’ 의 적용을 검토해 보 

고， 아주 심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실제로 적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설제 적용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제기하든 

피해 당사자나 언론사가 제기하든 간에，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의뢰했으면 한다. ‘제 1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 ‘사과문 게재’ 적용에 있 

어서의 신중성과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존중 

은 높이 삼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무력화된 자체 

심의 결정으로는 선거기시집의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 

들이 시급하게 강구되어야할시점이 다가온것이 

다. 

둘째， ‘경고문 게재’ 의 경우도 같은 사항으로 두 

변 이상 연속할 때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선거기사에 대한 위 

반 유형에 있어 엘정한 패턴이 있음이 발견되었 

다 중앙일간지보다는지역일간지가위반건수가 

많았고정도가심하며，지역 주간지가종합주간지 

나 월간지보다 위반 건수도 많고 정도도 섬각하였 

다. 또한 특정 일간지와 주간지 및 월간지들이 반 

복적으로 위반한디는사실이다. 

중앙일간지보다 지역일간지틀에서 선거기사의 

위반 정도가 심한 것은 지역적 상황과 갚숙하게 

연계되기도하는데，지역의 유력 인사나유지틀이 

국회의원 입후보자로 나옴에 따라 이틀과의 친분 

및 유착 관계에 의해 선거보도의 일반 원칙을 위 

반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 

로 특정 입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게 된다. 이는 

평상시에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민감한 

선거시기가다가오면심각한문제로다가온다.그 

런데 이미 어느 정도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어 이 

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가 아주 힘들게 되었다 

더욱이 지역 언론사에 종사하는기자들이나편집 

인들이 이러한관행이 커다란문제가되고있다는 

점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알고 있어도 그들과의 무시 

할수 없는 관계로 인해 계속적인 위반을 범할수 

밖에 없는상황이기도하다. 

어쨌든， ‘경고문 게재’가 반복될 경우에는 경고 

문의 글자를 크게 키우게 하거나 정기간행물의 

‘표지면’이나 ‘목차면’에 싣게 하여 주목도를높 

이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제3 

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에서 반복적으로 ‘경고 

문 게재’ 를 받은 일부 언론사에게 이를 시행토록 

요구했을 때 이전과는 아주 다른 반응을 보여준 

적이 있어， 이같은 방안이 실효성이 있음이 감지 

되기도하였다. 

셋째， ‘경고’나 ‘주의’ 같이 다소처리 수위가낮 

은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기 

사심의의 기본 원칙이 위반 사항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고언론사의 주의나신중을기할것을주 

문하는 데 있는 것으로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는 언론사종사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졌으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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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다. 언론사 종사자틀은 선거기사심의위원 

회로부터 ‘경고’나‘주의’를받게되면，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반성해보고 개선의 방안들을추구하 

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단 선거기사심의위원 

회로부터 지적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에 심각하게 

생각하고，구체적인지적 사항들을겸허히 받아들 

이며 개선할 방안에 대해 강구했으면 한다. ‘경 

고’나 ‘주의’를 받는다는 사실이 자신틀이 수행 

한 ‘전문성’에 커다란상처를주었음을상기하고， 

다시는그와같은지적을통한전문성에의 의문을 

제기당하지 않도록해야겠다는다짐을할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는 ‘경고’와 

‘주의’ 같은결정들을해당언론사에만제시하지 

말고，특정 미디어나인터넷을통해고시(공시)할 

필요가 있다. 언론사의 생명은 일반 독자들로부터 

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같은 정보를 

일반독자들도공유할수있도록효율적인 ‘고시 

(공시) 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현재는언론 

중재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 

페이지에서 고시 (공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 

취할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언론사로부터 

‘언론의 자유’나 ‘보도의 자유’를 침해할수 있는 

결정을 내린다는 의흑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도한다. 

IV. 결론 

이상과같이， ‘제3차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는제18대 국회의원선거 시에 발생한선거기사의 

위반사항을자체섬의하기도하고，피해를당했다 

고 하는 후보자로부터의 시정요구도 처리하였으 

며， 반론보도청구회부 심의는 물론이고 재심청구 

를통한이의제기도처리하였다. 

선거기사섬의위원회의 모든의사결정의 가장근 

본은위반사항에 대한발굴이나처리에 있는것 

이 아니라， 오히려 건전하고 생산적인 정기간행물 

의 국회의원 선거보도를 지원해주는 데 있다. 미 

디어들이 선거보도에 있어서의 일번 보도원칙들 

인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 ‘균형성’， ‘중립 

성’， ‘불편부당성’ 등을지킬수있도록노력하고 

율성이 어느정도가될지는의문이 생긴다. 자하였으며 가능한한 ‘보도의 자유’나 ‘취재의 

따라서 특정 오프-라인 미디어나온-라인 미디 -^}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 

어와 계약을 맺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사 

항을 정기적으로 보도하게 하거나 고시(공시)하 

게 하여， 다른 미디어나 정기간행물들은 물론이고 

일반 독자들까지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고’나 ‘주의’ 등의 처 

리에 대해서도 언론들이 심각하게 인식하여 조심 

하게 되기도 하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입장에 

서도 강도 높은 처벌 결정보다는 다소 완화된 처 

벌 결정을 내리기 수월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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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자부한다. 

따라서 위반 사항으로 지적된 선거기사들도 가 

능하면 ‘보도나취재의 자유’의 관점에서 문제로 

삼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위반 사항들도 가능 

하면경미하게 처벌수준을낮추고자하였다. 

그런데 일부 정기간행물은 반복적으로 선거기사 

의 보도원칙을 따르지 않았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이면서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을 범 

하기도 하였다. 이에 ‘제3차 선거기사심의위원 



회’ 에서는 그와 같은 위반 사항의 재발을 방지하 

기 위해 노력하였다. ‘경고문 게재’를 위시하여 

‘경고’나 ‘주의’ 등을적절히 활용하여 개선을도 

모하였다. 이들 가운데 대디수는 선거기사심의위 

원회의 결정을잘따라주어 개선을시도하였으나， 

일부는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무력 

화시키려하고있기도하였다 

요컨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언론의 자유’나 ‘보도및 취재의 자유’를보호하 

거나지원하는기구임을다시 한번인식해주었으 

면 하고，우리 사회의 미디어틀이 보다나온수준 

의 선거보도관행을지녔으면하는기대를가져본 

다. 나아가 그같이 진전된 선거보도양식으로 인해 

우리 정치문화가발전하게 되고，우리의 민주화가 

한결음더 성숙하는계기가되었으면하는바람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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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118대 국외의원선거 -

결산좌담 선겨 71사심의위원획 

시 : 2008. 5. 6.(확) 11:00 
소:위원획획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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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 월칸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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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15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좌담회를 열고， 
총선 관련 선거보도 실태와 

심의위원회 운영성과， 제도상의 문제점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심의위원장 : 오늘은 심의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의 운영성과와 향후 위원회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월 9일 실시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기사를 섬의하기 위해 작년 12윌 11일 구성된 이래 150일의 운영기간동안자체섬의 89건， 시정요 

구심의 11건，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1건 등 모두 101건을 처리했으며 재심은 6건 청구돼 이를 심의 의 

결한바있습니다. 

심의팀장 : 이번 총선 관련 불공정 보도를 유형별로 보면 자체심의 89건 중 인터뷰 기사를 통해 특정 후 

보의 주요이력，선거공약 출마포부등을부각시킨경우가 43건으로가장많았으며，이어 후보자칼럼 . 

기고게재 및 저술광고게재 금지 위반 33건 여론조사보도요건미준수 5건 특정 정당소속후보선별 

보도 5건， 특정인의 칼럼을 통한 정당 및 후보 지지 · 펌하보도 2건， 성명학 풀이 1건순이었습니다. 시정 

요구심의는 11건 중 6건에 대해 제재결정이 내려졌는데， 이 중 허위 과장 보도가 5건， 특정 후보에 대한 

편향보도가 l건이었습니다.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는 사실과 다른 왜곡보도를 이유로 1건이 신청됐는 

데，보도게재 약속하에 취하됐습니다 

노앙기 위뭔 : 심의위원회에서 내렬수있는실질적인 제재가경고문게재 결정이라고할수 있는데，이 

번 총선 선심위에서는 어느 때보다 경고문 게재 결정이 많았습니다. 지역의 소규모 신문들은 관련 기 

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위반을 반복하며 특정 후보에 

대해 편향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사 스스로 올바른 선거보도 자세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 

고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위반건수 

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는 

데， 섬의에 임하면서 언론보도의 불 

공정성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틀었 

습니다. 

“언론사 스스로 올바른 선거보도 자서|를 가져야 함 

에도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위반건수가오히려 

늘어나는 경흥별 보이는 등 언론보도의 

불공정성이심각해” 

-노향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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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결과보도가선거에결정적인 영흔떨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 · 관련 기준을 잘 알지못해 위반하는 
지역신문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거나 홍보를 

강화할필요있어” 

김병국부위원장 

김 볍 국 부위원장 ‘ 현행법상 후보자가 선 

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 

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언론보도， 특히 중 

앙지의 기사를 인용하여 홍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언론사로 하여금 관련 

규정을 엄밀히 준수토록 함으로써 공정한 

보도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신문들은 관련 기준을 잘 알지 못해 위반하 

는사례가많으므로언론사대상으로교육을설시하거나홍보를강화하는등선거의식을고취시킬수있 

는 방안을 강구할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지역에서는 여론조사결과 보도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론 

조사결과를분석하여 특정 후보에 대해 어떻게 초점을맞춰 어떤 식으로보도하느냐에 따라선거결과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론조사결과 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 위원님 말씀처럼 설질적으로 가장 중한 경고문 게재 명령을 받았음에도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 제재수위를 보다 높이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예컨대 해당 매체에 경고문을 게재토록 

할뿐만아니라자비를틀여 제재사실을타매체에 공표하도록하는방법도고려해볼수 있을것 같습 

니다 

박영 규 위뀐 : 금권선거와같은바람직하지 못한선거풍토가점차사라지고 있는것은사실이지만，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후보지들이 자신의 정잭을부각시키거나자신들을알릴수있는장이 매우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치 신인 같은경우는상대적으로더욱불리할수밖에 없는것 같습니다.정책선거 

가 되기 위해서는 브로슈어나 공동연설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고루 부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현재는선거일에임박해서야선거공보ν가한번발행되고있습니다만선거기간중에도전체후보가참 

여할수있는브로슈어를배포함으로써 특정 인물들만부각되지 않게 동등한기회를제공한다든지，언론 

사들로하여금지역 출마후보들에게 골 

고루 지면을 할애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하는 방얀을 활용해보는 것 

도필요하지 않을까합니다.지금과같은 

선거환경이 지속된다변 영향력 있는 인 

물틀이 매스컴을 활용해} 자신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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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중에도 전체 후보가 E뼈할 수 있는 

브로슈어 배포나 지역출마 후보에게 골고루 

지면을 홀에H토록 하는 캠페인 등 후보별로 

동등한 기회가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해볼필요도있어” 

믿뱅규위원 



각시키는 행태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 

상됩니다. 

심의위원장 : 후보자간 합동연설회가 폐 

지됨에 따라후보자틀이 자신을알렬수 

있는 기회가 더욱 없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데 많은 

역할을했다고자펌 아직도위원회를알지 

못하는 언론사도 있으므로 위원회의 역할 및 

관련 기준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 

김영성위원 

김영 성 위원 . 위원회 운영 초기에는징계 수위가비교적 낮았으나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위반건수도많 

아지고그에 비례해 징계 수위도차츰높아진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재심도 6건 처리했는데， 이는언론 

사들이 위원회의 결정을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고있다는반증이라고생각합니다.이러한과정들을통 

해 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자평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위 

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언론사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위원회의 역할이나 관련 기준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경고문 게재 결정이 많이 내려졌습니다만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하며， 이처럼 위원회의 활동이 많아질수록 언론사에서도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더욱 

노력을기울일것이라고사료됩니다 

조 중 근 위원 : 금권선거가 많이 줄어틀었다고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돈 없이 선거가 안 된다는 말이 

있을정도로우리의 선거풍토는개선돼야할부분이 많다고봅니다.또한， 박위원님 말씀처럼 후보자들 

이 자신을 알릴수 있는장이 부족하다보니 당선만을위해 중요한기준들을무시하거나경시해버리는환 

경이라는것도다시금생각해보게 합니다. 

모두들 공감하시겠지만， 지역신문의 불공정 보도가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일부 중앙지에서도 불공정 보도로 

인해 제재를 받은 경우가 몇몇 있었는데， 우리 언론현실의 단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돼 매우 유감 

“지역신문의 울공정 보도가 매우 심각하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S딴때/ 대한 심도있는 

논의 필요 · 뒤원회 운영성과를 돌아보는 
결산좌담뿐만 아니라 운영기간중에도 상황을 

중간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아” 
T 7C -, nlol 

-二LOLTI -c!

스러웠습니다. 이러한제반문제들은근 

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정당정치가 제대 

로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이라생각되므로，큰의미에서 정당정 

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 

을기울이는것도필요하지 않을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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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듭니다. 

심의위원회의 운영성과와관련해서는 언론사가위원회의 제재결정을수긍할것인지에 대한우려가있 

었습니다만， 제재명령을 잘 준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 측면에 

서는 다소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재결정 사실을 해당 후보 홈페이지에 공표하 

게 하거나 다른 경쟁후보에게 알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위원회의 운영성과를돌아보는 결산좌담을 갖고 있습니다만， 운영기간중상황을 중간점검하 

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의기구 통합문제는 기관별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구별 

로유사사례에 대한제재결정 수위 현황등자료를공유하는것은바람직할것 같습니다 

김 범 국 부위원장 :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덧붙이면 이번 선심위에서는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이 5 

건에 불과하지만， 선거 관련 보도에서 여론조사보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 

역에서는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조사의 신뢰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 결과 

만을 선거에 이용함으로써 여론을 왜곡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됩니다. 따라서， 지역신문이 적은 표본 

수를가지고독자적으로실시한여론조사결과는보도금지토록하고 신문들이 연합하여 공동조사한 

결과만을 보도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여론조사결과 보도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 

습니다. 

서 옥 식 위원 : 저는 심의 안건의 발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시간이나 인력 

적인 한계 때문에 사무처에서 모니터하여 상정한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 

하기 위해 보다체계적이고심층적으로안건을 발굴할수 있게 하는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봅니 

다. 그리고， 지역신문틀은 제재결정을 받았음에도 반복해서 심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관련 

기준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홍보까지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같습니다. 

백 선 기 위원 : 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 

으로내릴수있는가장강력한처벌규정 

이 경고문 게재인데， 언론사들은 별로 심 

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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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과 공정성을제고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안건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뒷받침 펼요 ... 관련 기준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언론중재 

위원회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서옥식위원 



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 

정 언론사는세 번이나경고문게재 결정 

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사과문 

게재를 다시 적용õ}는 방안을 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991년 헌 

법재판소가 양섬의 자유와 결부시켜 사 

“심의위원회의 기본원칙은 위반사항을 처벌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언론사들이 주의나 신중을 

기할것을 주문함으로써 건전하고 공정한 

선거보도를지원하는더|있어” 

-백선기위원 

과문 강요를 위헌이라고 한 결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 제재결정 유형으로 사과문 게재가 관련 법 

에 명시되어 있음에도불구하고적용하지 않고있는데 이에 대한재검토가시급하다고판단됩니다.뿐만 

아니라위반을 반복할 경우 이를 보완할수 있는 방안과 경고， 주의 같은수위가 다소 낮은 제재결정을 보 

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중요한심의의 정신은 ‘어떻게 하면 언론자유를침해하지 않는상태에서 보도로인한피해자들을 

구제할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정신을 준거로 삼아 보도에 의해 심각 

한 피해를 엽히지 않았다면 최대한 보도의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심의에 임했다고 봅니다. 

또한심의위원회의 기본원칙은 위반사항을 처벌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언론사의 주의나신중을주문함 

으로써 건전하고공정한선거보도를지원하는데 있으므로，언론사도이러한심의위원회의 역할과기능 

을인식하고，보다높은수준의 선거보도양식을가짐으로써 나아가우리의 정치문화가더욱성숙하게 되 

는계기가되었으면합니다. 

김 영 호 위원 : 저는 언론의 자유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보므로 원칙적으로 선거기사심의제도에 대해 

반대하는입장입니다만，이러한제도가존재한다는자체가우리의 언론현실을반영하고있는것이라생 

각됩니다. 문제는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편파보도가 심해지고 있디쓴 

것입니다. 이는우리 언론의 지율적 정화능력이 빈약하다는반증이라고할수 있으며， 언론스스로심의 

위원회 존재의 정당성과타당성을부여해주고 있다고도볼수 있겠습니다.그리고， 언론자유와충돌하는 

문제가 0비될 수도 있겠지만， 관련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아직까지도 선거기사심의제도에 대해 잠 알지 못하는 언론사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정기간행물 

의 수가 많아 일일이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위원회 출범 시 교육자료를 발송하는 

등적극적인제도홍보활동을강구해볼필요가있겠습니다. 

그리고， 선거풍토가 표면적으로는 금권선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후보자들의 입을 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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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보도 관련 심의기구를 일원화하고 

상시화할 필요 있어 언론보도 관련 전문피해 

구제기구민 언론중재위원회 주도로 

이뤄지는것이바람직” 

-김영호위원 

보니 스스로를 알릴 수단이 적어졌고， 이 

것이 왜곡돼 미디어를 통해 선전을 하게 

됨으로써 수많은 편법이 발생하는 결괴를 

낳은 것 같습니다. 현재 정치 신인들은 명 

함정도만돌릴수있는데，그크기까지 엄 

격히 제한하는 등 과잉 규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후보자들이 입을열수있도록그러한규제가개선된다면 최소한지금보다는언론의 탈법，불 

법보도가줄어들것이라고생각되며 올바른미디어선거가자리잡을수 있게 되리라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선거기사심의위원 구성에 정당 추천 몫이 있다는 것도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으므로 반 

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총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난 대선 때 선거방송심의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됐던 것처 럼 제도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원 

칙적으로선심위원추천단체에서 정당이 배제돼야한다고봅니다. 

마지막으로 심의기구 일원화와 관련하여， 현재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가각각정기간행물 방송 인터넷신문을심의하고있는데 이처럼 매체별로심의기 

구가다른모순된제도를존속시키는것은바람직하지 않은것 같습니다.선거법 개정 당시 정기간행 

물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에서 심의토록 정했지만 현재는 정간물법이 폐지되고 언론중재법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별도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신문을 심의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상시로 운영되는 반면， 정 

기간행물과 방송을 심의등}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 

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 관련 보도는 선거일 120일 전， 즉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외에도 충분히 게재 

될 수 있으며， 대선， 총선， 지선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제외되어 있는 재 · 보궐선거 관련 보도도 있으 

므로 현재와 같은 선거 보도 관련 심의기구 체계를 바로잡아 일원화하고 상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선관위에서 주장하듯이 선관위 주도로 이뤄지는 것보다는 언론보도 관련 전문 피해구제기구인 

중재위원회 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제도를 관리하는 기구이므 

로， 선거보도까지 심의하게 된다면 과잉규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자칫 국가 개입의 소지도 

있습니다. 

덧붙여， 이번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므로 예산상 여유가 있다면 위원회의 

운영성과 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결산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실 

시하는 것이 어렵다면 언론보도를 모니터하는 단체 등의 후원을 받아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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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것입니다 

서 옥 식 위원 : 동일한내용의 기사에 

대해 매체별로 제재결정이 달라진다 

면신뢰성이나일관성에치명적인문 

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의의 효 

”위원님들의 노고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성확보에상당한도움이 

되었으리라확신” 

-변호}석심의위원장 

율성이나 경제성을 고려하여 심의기구가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노 앙기 위원 : 정정보도와달리 반론보도청구는언론사를반드시 거쳐야만심의위원회에 회부할수 있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반론을피력하고자하는의λ까많을것으로예상되는후보자들은이러한 

복잡한 절차 때문에 반론보도청구 이용에 불편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심의팀장 : 반론보도청구권의 볍 취지 상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를 청구할 경우 정정보도에 비해 비교 

적 쉽게 받아들여질수있어 신속한피해구제차원에서 전치 절차로규정해 놓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영 규 위원 : 심의안건 발굴을 언론모니터 단체와연계하는방법도괜찮다고생각합니다. 

조 중 근 위원 : 지역신문의 위반건수가매우 많은데，지역 현황을잘반영하여 신속하게 처리할수 있도 

록몇몇 지역별로소위원회를두어 심의 업무를처리하는 방안도장기적으로고민해보는것이 좋겠습니 

다. 

심의위원장 : 바쁘신 가운데 심의위원님들께서 전원 참석하시어 150일 가량 활동해 온 선거기사심의위 

원회의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진지하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으리라 확신합니 

다.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기능은종료되었으나개선되어야할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선거까지는실 

효성 있게 고쳐지도록 계속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좌담회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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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기사 

주 

이 유 

정고문 

2008자심 6 결정유형/정고문제째 

월요신문 (주)월요문화사 / 서울 노원구 공릉동 312-3 I 
대표이사 박종선 l 

『옥중투쟁위원회 위상 따라 교도소에도 ‘민주화 바람’ 』
(2008년 1월 13일자 32~33면) 

(주)월요문화사가 발행한 월요신문 때8년 1월 13일자 
상 따라 교도소에도 ‘민주화 바람’ 』 제하의 기사와 관련 
되는주간월요신문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저술 게 
재는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그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월 
요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지역)와 관련하여 특정 후 
보예정자의 저술을 그의 약력， 인물사진과 함께 2개면에 걸쳐 기획 연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 
(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1조(외부기고 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 
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쩌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저11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월요신문 2008년 1월 13일자 32~33면 『옥중투쟁위원회 위상 

따라 교도소에도 ‘민주화 바람’ 』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저술 게재는 특정인의 홍 

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그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내용의 공 

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월요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 

거(서울지역)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저술을 그의 약력， 인물사진과 함께 2개면에 걸쳐 기획 

연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 

(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1조(외부기고 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 

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저1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만큼 본지 편집 방향 

과무관함을알려드립니다 -편집자주-
보도내용 

옥중투쟁위뭔외 위상 따라 교도소에도 

‘민주와바람’ 한마디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다 그 사람과 

운동하는 시간이 기다려졌다 순박하게 생긴 그와 

짝을 이뤄 연식정구도 하면서 기운을 많이 차렸 

다 그처럼 대다수 말단 교도관들은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었다. 

개처럼밥을먹게만들어 

l사 1방으로 옮겨졌다， 1사는 재판 대기자들이 

있는 미결 사동이었다. 보통 기결수들은 영선반， 

취사반， 목공반， 미장반 등에서 일하논데 시국사 

범들은 제외되었다. 디론사람들을 의식화라도 할 

까봐 항상 독방에 가둬두는 것이다 보안과장이 

하루에 한 번씩 순시를 돌았다. 순시가 시작되면 

기획연재 / 정청래 의원의 ‘사람이 사람 사는 세 

상을 만든다’ / @잃은 자유， 얻은 자유 

천정배 국회의원이 저술한자전적 저서 ‘꽁지머 

리 묶은 인권 변호사’ 가 지난 353호를 끝으로 종 

연됨에 따라금번 354호부터는정청래 국회의원 

의 저서 ‘사람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든다’ 를 연 

재합니다 

본연재물은정청래 의원의 개인사를포함한사 

회운동을 그린 저서로 그간의 인생 역정과 운동가 

의 역경을기술한내용입니다. 

아울러 본 연재물은 작자의 기획의도와 에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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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폰이울린다. 

“보안과장 순시입니다1" 교도관틀은 모자 쓰고 

정돈을하느라난리가난다 

“순시 1" 

“충성! 정원 0명 중0명，이상무1" 

담당자가 경례를 붙이고나면 재소자들 방 앞 

을 돌아본다. 각 방에 있는 사람들은 가부좌로 

앉아 보안과장의 ‘번호!’ 하는 질문에 큰 소리 

로 대답해야 했다. 당시 목포 교도소 보안과장 

이던 사람은 이중인격자로 소문이 났다. 사람들 

이 보는 앞에서는 잘해주는 척하면서 재소자들 

이 조금이라도 규칙을 어겼다 싶으면 정별 방에 

보내 온몸을묶어놓고개처럼 입으로밥을먹게 

만들었다 

‘언젠가그더러운가변을벗겨주리라’ 생각하 

면서 석 달동안순시를돌 때 등을 돌리고 앉았 

다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김남주 시인의 시집 

〈조국은 하나다〉를 꺼내놓고 일부러 큰 소리로 읽 

거나 노래를 불렀다. ‘난 당신 얼굴보고 싶지 않 

다. 내 뒤통수나보고가라’는소리없는외침이었 

다. 

첫 싸움의 패배는 큰 교훈을 남겼다. 철저히 준 

비하고 조직적이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었다 차 

근치근 다음 씨움을 준비했다. 가장 먼저 소지들 

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부 

터 30명 남짓 되던 소지틀의 연애편지를 대선 써 

주었다. 30명의 여자들과 연애를 시작한 것이다. 

편지를 꽤 잘 쓴다는 소문이 나면서 너도나도 여 

자친구의 편지를들고왔다 최대한애듯하고감미 

롭게 써 보낸 편지 에 감동했다는 애인들의 답장이 

날아들자 소지들은 너무 좋아하고 우쫓해했다. 연 

애편지 대필 덕분에 나는 교도소에서 벌어지는 일 

을 낱낱이 알 수 있었다. (중략) 

담배한개비에 5천원 

한 개비에 5000원， 한 갑이면 10만원에 팔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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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담배는 그들에게 좋은 수입원이었다. 예를 들 

어 재소자가 담배 한 갑을 원한다면 가족이나 친 

구에게 부탁해 교도관의 통장 계좌로 10만원을 

입금한다. 교도관은 입금을 확인하고 담배 한 갑 

을 건네주는 것이다. 액수가 크다 보니 많은 교도 

관들이 유흑에 빠지게 된다.그런데 한달에 한번 

씩 방을 검사하는 ‘검방’ 때 담배가 발견된 것이 

다. 연루된 사람들을 조사하는 가운데 교도관은 

빠지고 재소자틀만 ‘통닭구이’ 나 물고문을 당했 

다는이야기였다. 

사람들을 취조하고 폭행한 담당은 내가 처음 이 

감 왔을 때 소년수의 따귀를 때려대던 서00였다. 

악명 높은 그를 이번 기회에 흔내줄 필요가 있다 

고 생각했다 나는 바로 ‘비둘기를 날렸다’ 내 편 

이 된 소지틀을 통해 모든 시국사범들에게 소식을 

전했고， 특별 접견하는 사람들을 통해 밖에도 알 

렸다 민가협어머니들， 한겨레신문， 목포대 민주 

화 교수들에게 소내에서 벌어진 일과 그 때문에 

몇 날몇 시에 소내 민주화투쟁을전개한다는사 

실을알린것이다. 

이번에는 지난 실패를 거울삼아 찬찬히 조직 

적으로 싸워나갈 작정이었다. 이렇게 터진 일 

은 신문에도 보도되었다. 담배 사건은 몇백만 

원 단위로 터지고 여러 교도관들이 연루되다 

보니 한번나면 그 교도소는 아주 골치아픈 상 

황에빠진다 

우리는 ‘폭력교도관 서00를 퇴직시켜라. 교도 

소장이 공개 사과 방송하라 진상을 철저히 규명 

해 연루된 교도관을 처별하라. 폭행에 가담한 교 

도관을 징계하라’ 등의 요구를 내걸고 단식 투쟁 

에 들어갔다 각지에서 민가협 어머니틀과 재소자 

의 가족들， 한겨레신문 기자들이 찾아와 안팎에서 

동시에 문제를 터뜨렸다. 안에서만 했으면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이 심했을 텐데， 밖에서도 함께 문 

제를 제기하고 나서니 교도소 측에서 손을 틀었 

다. 



소장이 나를불러 자기가어떻게 했으면좋겠냐 

고 물었다. 우리의 요구를 말해주었다. 서00는 

퇴직시키기 어렵다고 하여 광주로 전출시켰다 재 

소자들 폭행에 가담한 교도관들은 감봉 조치했다. 

가장 큰 성과는 소장이 재발 방지를 의h속하며 공 

개 사과 방송을 한 것이었다 사과 방송 내용도 내 

가작성했다 

이후로 옥중투쟁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졌고， 목 

포교도소의 강압적인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졌 

다. 소내에도 점차 민주화 바람이 불며 숨통이 

트였다. 교도관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재 

소자 처우도 개선되었다. 상전벽해의 상황이었 

다<다음호에계속〉 

정청래의원약력 

• 1965년 충남 금산 출생 
• 1984년 대전 보문고등학교 졸업 

• 1992년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 2000년전대협 민주동우회 

(청년건대)초대회장 

• 2004년 (현)제 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원내부대표 

결정후보도문 

<60쪽 경고문 내용 참조〉 

켜『를 
。‘!i!:'

션거?μ잉의위원회(위잉징 연회뼈)는 뭘요신문 :m션 1월 13일지 32-~땐 ‘육중루정위원회 위상 
띠입 교도소에도 el?회 B림 제ð!의 기A삐 대해 정고1 조쳐힌떠 
선거. 앙둔 시정(선거밑전 %월부터 선거잉끼지뻐서 특징 후보예정자의 X↑a재때는 .정민의 용 

보수단으로 이용월 개연성이 놓고 그 .싱싱 저지의 주핀적 핀딘이 후S 이. 수 있는 비 내용의 공 

정여부l 톨문히고 게재하지 밑01이 밑 것잉어도 월요신문01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0CII 국회의원성 
거(서울지역)잉 뀐련ðl여 를정 *보예정지의 저응을 그의 익쩍r 인톨A앤괴 힘께 2개연이1 겉치 기획 
연찌힌 것온 여티 후보예정자톨이게 g리히개 힐 우허가 있디 111 거0101서 l선거기A냄의기준 제1조 

(공정성)， 선거기A씹의기준 재1 1조(외부기고 용)， 공직선거잉 쩌 요(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우) 각 위 
앤 공쩍선거얻 저뻐조밍 3.<13잉 선거기A녕의위iYlII 규칙 찌12조 제1양에 띠리 위와 킹이 길정~κl 

f',. 2008년 2월 10일자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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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샤 
경향신문 (주)경향신문사 / 서울 중구 정돔 22 

대표이사 고 영 재 

심의대상지샤 『노무현 왼팔 안희정 “민주개혁시대는 죽었다’ ~(2008년 1월 17일자 W1~W2면) 

-1 

주
 

(주)경향신문사가 발행한 경향신문 2008년 1 월 17일자 W1~W2면 『노무현 왼팔 안 
희정 “민주개혁시대는 죽었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 
내에 발행되는 경향신문 주말섹션 W2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 
재하여야한다. 

_;,,_ 

, .~ 

이 유 

경향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충남 논산지역)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정치역정， 총선출마 등과 같은 향후 계획， 포부 등을 밝히는 기 
획 인터뷰기사를 그의 인물사진과 함께 2개면에 걸쳐 집중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 
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 
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제 1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고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경향신문 잉08년 1 월 17일자 W1~W2면 『노무현 왼팔 안희정 

“민주개혁시대는 죽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경향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충남 논산지역)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 

의 정치역정， 총선출마 등과 같은 향후 계획， 포부 등을 밝히는 기획 인터뷰기사를 그의 인물사진과 

함께 2개면에 걸쳐 집중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 선거기시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 

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노무면윈휠안의정 

“민주개혁시대는 죽었다” 

만들기’ 1등 공신이다. 하지만 가장 화려하게 권 

력의 중심에 서 있었을법한지난 5년간，그는영 

화를 누리지 못했다 영화는커녕 감옥에 가야 했 

고，나와서도발이 묶여 정치 활동도제대로할수 

없었다 

노 대통령 퇴진을 한 달 남짓 남겨놓은 지금， 그 

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범여권의 대선 패배 
그후뉴스속으로 

안희정.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노무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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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 대통령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한데， 대선 

후 친노세력을 ‘폐족(廢族)’ 이라며 반성의 뜻을 

시사했던그는이런분석에 얼마나동의할까. 

지난해말 활동 중단을 선언한 참평포럼의 마포 

공덕동 시무실에서 지난 14일 그를 만났다. 그는 

고향인충남논산에서 총선출마를준비하고있었 

다. 지난 대선 범여권의 참패에 대해선 “민주개혁 

세력의 종언”이라고했다 대선을통해 새로운정 

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도 했다. (중략) 

‘새 진보개혁세력의 리더십 필요 … 

미래와싸울것’ 

그의 새 책 ‘담금질’ 의 제목과 발문을 써준 신영 

복성공회대 교수의 유명한글씨 ‘처음처럼’이 걸 

려 있는그의 책상앞에서 인터뷰에들어갔다. 

요즘 뭘 하고 있습니까. 얼굴이 검어진 것 같은 

데요. 

“고향인 논산 · 계룡 · 금산 지역구에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등록을했어요.지역활동을하느라 

고 바뽑니다. 거의 지역에 내려가 있습니다. 아마 

논두령 밭두렁 길을다니면서 막걸리와소주를받 

아마시느라그을린모양입니다” 

-대통령을 만드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는데 감 

옥에 갔다왔고 공식적인 직함조차 없습니다. 인간 

적으로 억울하고 섭섭하지 않습니까. 

“‘친절한금자씨’라는영화에서 배우이영애 씨 

가이런대사를합니다. ‘감옥에갇히는순간우리 

는죄인이다’라고.그대사를듣는순간가슴이 철 

렁했습니다 ‘왜나를죽이십나까’ 이렇게생각하 

기 시작하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 않겠어요? 

(2002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청문회에 3번 불려 

나가고 검찰청 포토라인에 3번 섰는데 ...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수레를 밀고 7싸 하는데， 그 과 

정에서 저도 밟혀야 한다면 기꺼이 밟혀야죠. 연 

극에 비유하자면 무대에 오르자마자 바로 총탄에 

맞고죽는것이 저의 배역이었죠，" (중략) 

-노대통령이 5년동안잘했다고보십니까. 

“한국 사회를 위해 긍정적이고 역사 발전， 한국 

사회 발전에도굉장히 좋은시간이었습니다.참여 

정부 5년을 경과하면서 사회에서 없어진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정경유착， 권언유착， 빽， 측근정치， 

부패， 관권선거， 공작정치 등 실제 이런 단어들이 

지워졌습니다. 국민의 업적이고， 그런 국민의 요 

구를 따른 노 대통령의 용기는 역사적으로 평가받 

을 겁니다. 선진 민주주의 사회운영의 출발선을 

참여정부가만틀었습니다" 

-노 대통령이 국민들을 매우 피곤하게 했다는 

게 일반적 정서 아닌가요. 

“제가다녀보면노대통령이 일은잘했는데 인기 

가 없다고 합니다. 독선적이고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 그렇지， 일은 잘했다는 것 아닙니까. 역사적 

으로 의미 있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과 현실적으 

로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구분되어야 한다고봅 

니다" 

-노 대통령이 현실적 인기를 포기하고 역사적 

평가만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 

정치에서 실패한이유는무엇입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 정당과 정치의 실패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면 뭐합니 

까? 영업조직이 뛰어나고 좋은 광고와 영업전술 

을 가지고 그야말로 알래스카에 가서도 에어컨을 

팔 수 있는 전술이 필요했지요. 그런데 후자의 영 

역에서 우리는굉장히 취믿댐을가지고있었던것 

이죠" 

-어떤 취약성을 말하는 것인가요. 국민들이 탄 

핵 이후 과반국회를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정치와정당구조의 취의h성을말하는것입니다. 

자신들에게좀더 많은혜택을주기바라는세력이 

나지역이 그런 보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 돌아서 

는 정치적 구조가 문제였다는 것이죠. 대북송금 

특검을 받았을 때 호남이 그랬고， 영남 역시 우리 

쪽사람이 아니라고본것 아닙니까.한· 미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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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 (만A) ， 이라크 파병， 방폐장 문제만 해 

도 그렇습니다 민주개혁세력이 이런 의제들에서 

어느 정도 타협할 것인가 하는 정치망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FTA를추진하니까선자유주의 정책 

을 편다고 돌아섰습니다 파병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정치와정당구조의 한계가어려움으로다가 

온 것입니다. 지지자를 보면서 정책을 해óÞ1 혼 

자 정책을 추진하면 되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하지 않으면국가전체와국민에게불이 

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손을 댔죠. 방폐장 같은 

문제는 그냥 둬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미룰 수 있 

는 과제들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나라살림을 위 

임받은사람으로서 성설하게 일한게 화근이었습 

니다 " 

(그는 이 부분에서 열을 내 설명했다) 

-한 미 FTA나 해외 파병을 비판한 사람들 

의 말을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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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를노리고눈치를보았다면사람들이 더 싫 

어했을겁니다.그랬다면 ‘인기는없지만일은잘 

했어’라눈평가도받지 못했을겁니다" 

-노대통령에 대한존경심이 여전한것 같습니 

다. 

“저도 집권세력 내에서 야당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야당이 되면 대통령 밑에 있다가 나가서 비 

판하는 어떤 사람보다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 

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대립과 갈등구조 내에 

서 만들어낼수있는최선의 결과였다고존중하려 

고 합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봐야 극복도 가능 

합니다 " 

노 대통령을 계승하면서도 디른 정치를 하겠 

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당연히 아버지 세대와자식 세대가다르죠 ‘이 

제부터 내 실력이고 내 승부다’ 라고 생각해야 합 

니다. 아버지가 잘못해서 내가 피해봤다고 생각하 

“새 진보개혁세력의 리더십 필g 미래와 싸울것” 



면 부끄러운 자식이 아닌가요 그러나 이런 포부 

를 갖고 일하겠다는 것을 차별화다 뭐다 하면 저 

는 ‘노무현가문의 후예’임을선언할겁니다" 

(이 대목에서 그는 민주개혁세력에 거듭 촉구했 

다.) 

“민주개혁세력이 어떤 정책이 국민과 합의 가능 

한 정책인지 좀더 고민했으면 합니다. 코너에 몰 

려 있는 부시 정부를 (이라크 파병으로) 도와서 

남북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분단국가의 지도자 

가그정도전술을펴는것도이해하지 못하고 ‘당 

신 친미주의자가 됐느냐’고 공격하는 게 맞습니 

까. 미래의 과제를 7찌고싸울 때 승산이 있는 것 

입니다. 전통적 지지기반의 회복만 가지고는 안됩 

니다.새로운사회를향한진보개혁세력의 새로운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서중략) 

386운동권 출신 ... 정치자금법 위반감옥생활 

안희정누구인가 

마땅히 그를부를호칭이 없었다 지난해 말까지 

참평포럼 상임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나마 활동 중 

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그는 무호칭， 무적이 낯설 

지 않다 고향 논산에서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남 

대전고에 진학하면서부터 이어져온 이력이다. 고 

l 때 학내 시위를 기획하고， 운동권 대학생들과 
교유하며 지하유인물을 보다 중정에 끌려갔다. 

서울로 학교를 옮겼지만 곧 그만두고 검정고시 

를 거쳐 고려대 철학과에 83학번으로 입학했다. 

운동권 내 노선 투쟁이 극심하던 1987년 고려대 

내 서클들을 모아 단일 지하조직을 만틀었다. 이 

듬해반미청년회사건으로구속됐다.남산안기부 

에서 한 달 동안 흑독한 조사를 받으면서 동료의 

이름을실토한것이 지금도화인처럼 가슴에 찍혀 

있다 

이후 김덕룡 의원을 돕다 90년 1윌 신혼여행 중 

3당이 합당을 선언하자 ‘꼬마 민주당’ 당직자로 

옮겼다. 이때 소속 의원이던 노무현 대통령과 첫 

인연을 맺는다.3년여 동안 출판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다 94년 이광재 의원 등과 함께 노대통령을 

주축으로 지방자치설무연구소를 설립， 줄곧 함께 

했다.2002년 대선 때 노대통령이 당선되자 ‘좌 

의정，우광재’로불렸다. 그러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0개월간 수감됐다 2004년 12월 

에풀려났다.인터뷰후“내가잘가는집이 있다” 

며 옆 건물 순대국집으로 이끌었다. 사진 촬영을 

위해포즈를취하는그에게서 정치에 대한의욕이 

느껴졌다. (후략) 

결정후보도문 

<64쪽 경고문 내용 참조〉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경 

향신문 2008년 1월 17일자 WI-2면 ’노무현 왼팔 안회정， 민주개 

혁 시대는죽었다’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한다 

경향신문이 위 심의대상 기사에서 저ns대 국회의원선거 (충 

남 논산지역)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정치역정， 총선출 

마등과같은향후계획，포부등올밝히는기휘 인터뷰기사룹그 

의 인물사진과함께 두개 변에 걸쳐 집중보도한것은여타후보 

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이서 ‘선거기 

사심의기준 제l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슴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 

거법 제8조의 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직 제 12조 재l항 

에 따라워와같이 결정한다 

/è,. 2008년 1 월 31 일자 W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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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고문 

성주자치신문 (주)성주자치신문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791-8 
대표이사 백 철 현 

- ~떠오른 M&A 강자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I (2008년 1월 3일자 5면) 
-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 출판기념회.!I (2008년 1월 15일자 3면) 

(주)성주자치신문이 발행한 성주자치신문 2008년 1월 3일자 5면 『떠오른 M&A 강 
자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I， 1 월 15일자 3면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 출판기념회』 제 
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 발행되는 주간 성주자치신문 5 
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성주자치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고렁 • 성주 · 칠곡 
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수상 소식， 
사업경력， 경영철학， 경영성과뿐만 아니라 출판기업회 개최 일정 및 개최 소식 등을 
관련 사진과 함께 2회 (162호， 163호)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 
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 
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저11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성주자치신문 때8년 1월 3일자 5면 『떠오른 M&A 강자 사조 

그룹 주진우 회장.!I， 1월 15일자 3면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 출판기업회』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성주자치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고령 · 성주 · 칠곡지역)와 관련， 객 
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수상 소식， 사업경력， 경영철학， 경영성과뿐만 

아니라 출판기멈회 개최 일정 및 개최 소식 등을 관련 사진과 함께 2회(162호， 163호)에 걸쳐 부각 보 

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 

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 

선거법 제8조의쩌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참치 명가서 식품전문기업으로” 

떠오른 M&A 감자사조그룹 주진우 외캉 

“매출 1조원 달성 CEO상 수상” 

68 

참치의 명가(名家) 사조그룹이 신동방， 대림수 

산， 오양수산 등을 잇달아 인수하며 매출 1조원을 

돌파하여 제일제당， 농심， 오리온， 동원그룹， 대상 

에 이어 식품전문기업으로 드디어 매출 l조원 클 



떠오른 M&A 강자시조그룹 주진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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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에가입했다. 

그로 인하여 지난달 18일 서울대 국제 대학원과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제3회 G，L，P(글로 

발 리더십 프로그램)CEσ상을 수상했다. 

주진우 회장은 1977년부터 부사장， 사장을 거쳐 

1978년 부친 주인용 창업주의 갑작스런 별세로 

29세 나이에 사조산업 회장을 맡아 당시 규모 26 
억원의 회시를 오늘날 매출 1조원 규모로 일궈내 

어 대기업군으로성큼다가 

선입지적인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15, 16대 국 

회의원을 거치면서 한나라 

당총재비서실장과정책위 

부의장등요직을두루거 

치기도 하여 정치인 ‘주진 

우’로도확고히자리매김하 

고 2004년 경 영현장으로 

복귀했다. 

“정치과 경영의 차이요?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궁 

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같 

지만방법이 다른것 같습 

니다. 기업은효율성을최우 

선시하며 이성적 사고와 합 

리적 결정을 바탕으로 목표 

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정치 

인은결과보다는과정의 정 

당성 그리고 합리적 사도뾰 

다는상황에 대한감각적 판 

단을 더 중요시 한다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저는 만기총람(萬機總擺)형 경영을 지향하는 

스타일입니다. 일단 무엇을 하고자 결단하면 거기 

에 따르는위험에 대한책임도다제가집니다.그 

동안의 인수합병 과정에서도마찬가지였지요” 

그래서 그는스스로를 창업주도아닌경영2세도 

아닌 1.5세라고 부른다. 

“ 
얘출 1조원 

당성 CEO상수상 

" 

그리고 그의 기업 경영 철학을 ‘변화와 스피드 

그리고사람’이라고힘주어 말한다. 

수산업 가공분야에서 맛살， 원양어업， 참치， 젓갈 

등 일류 브랜드만 4개를 보유하고 있고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가 100개가 넘는다 한들 전 세 

계적으로사조를 이길 기업은 없을 것이라자부심 

이대단하다. 

지금까지 M&A(인수합병)만 10여 건을 성사시 

킨 중견기업의 최대 장점은 

의사결정 과정이 전광석화 

와같이 빨라야한다는지 

론이다. 

지난해 9월자회사사조 

씨에스를 통해 오%뇨수산의 

지분 47.6%를 취득， 경영권 

을인수했다. 

단순히사세를키우기 위 

해 오양수산을 인수한 것이 

아니고작고한선친의지인 

이자 주 회장의 후견인이며 

스승이었던 오양수산 고 

(故) 김성수 회장의 ‘회사 

를 영속적으로유지해 달 

라’는 뜻에 따른 것이었다 

고말한다. 

그리고통합에서 얻어지 

는시너지 효과를기대하게 

된것또한사실이라한다 

주회장의 첫인상은거침 

없는 화술과 미소를 잃지 않는 다정다감함이 묻어 

나는 한편으로 카리스마형 보스의 기질도 엿볼 수 

있다. 

최근에 ‘초일류 중견기업으로 가는 길’ (부제­

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야 나라 경제가 산다， 국가 

발전정책연구원 발행)을 출간해 오는 8일 왜관 

리베라워l딩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 
창*1 영가셔 

식풍천푼기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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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회장은 2005년부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있고기업 경영의 바쁜와중에도명지대 

초빙교수등왕성한활동을하고있다. 

1949년 경북 성주에서 출생한 자랑스러운 출향 

인이며 경기고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엽한 

후 미국 컬럼비아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를 취득， 

정통엘리트코스를밟았다. 

2004년에는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 

사학위를， 작년에는 러시아 극동국립인문대학교 

에서 명예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 

부인 윤성애 씨와의 사이에 두 아들을 두고 있는 

주 회장은 “앞으로는 어느 분야에서건 최선을 다 

하는모습을보여 드리겠다”며 “애정어린지도편 

달을바란다”는말로새해 인시를대신했다. 

사조그룹 주전우 외장， 출판기넘외 

‘초일류중견기업으로가는 길’ 

정·재·학계인사대거참 

석，인산인해 

18대 총선을 3개윌여 앞두고 

고령·성주·칠곡지역출마 

를 준비 중인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이 지난 8일 칠곡 왜관읍 

한 예식장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공식 

출정식을가진셈이다. 

제15.16대 국회의원을 역 

임한주진우회장이 자신의 홈 

그라운드 격인 고령 · 성주가 

아닌 원정지 격인 칠곡 지역에 

서 출판기념회를 연 것은 다분 

히 의도적인 선거전략이란 분 

석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칠 

곡지역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70 

한껏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지난달 28일 일찌감치 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한 뒤 캠프를 왜관읍에 차린 것도 같 

은맥락이다. 

출판기념회 공동위원장은 최재영 · 김건영 · 이 

진환전칠곡·성주 고령군수가맡아주회장의 

나가야 할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했다. 

이날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정계， 재계， 학계인사 

는물론，고령 · 성주 · 칠곡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행사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정계에서 한나라당 경상북도당 김광원 위원장， 

양정규 · 김종하 · 윤영탁 · 김기배 · 하순봉 한나 

라당상임고문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의 사돈 조광호삼호물산 회장， 장경남 

원양업협회장， 이인우 대림수산 · 신동방사장， 박 

길수사조산업 사장，이병무한국무역협회 대구 · 

경북지부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 출판기념회 

기업의 성패는 
‘변화， 스피드 그리고 사람’ 

현장에서 체엉한 일회 쇼개 

기엉의 성공 잉패 시혜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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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서는 이정희 한국정치학회 회장， 이종광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이영용 국회정책연구원 부 

원장이참석했다. 

한편 주 회장과 한나라당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 

는이인기 의원도행사장을찾아입구에서 악수를 

나누며 “축하한다. 행사 잘 하길 바란다”는 간단 

한 인사말을 건넨 뒤 발걸음을 돌렸다. 

기업의 성패는 ‘변화， 스피드 그리고 사람’ 

현장에서체험한일화소개 

기업의 성공 · 실패 사례담아 

주회장은 180쪽분량의 ‘초일류중견기업으로 

가는 길’ 이라는 저서를 통해 그동안 기업가로서 

사조그룹을 연간 1조원대의 초일류 중견기업을 

만들기까지 국내에서뿐만아니라세계 곳곳을누 

비며 직접 현장에서 체험한 일화를 소개했다. 

또그가터득한경제 전문가로서의 기업 성공철 

학과 기업을 경영하면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어떻게 하면 열악한조건속에서도발 

전할수있을까’에 대한고민과그동안모아둔여 

러 기업들의 성공과실패에 대한사례를담았다 

특히 기업의 성패는 ‘변화，스피드그리고사람’ 

이 결정요인임을 강조하면서 이 세가지 경영 

DNA야말로 기 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 

임을강조했다. 

특히 기업환경이 샌드위치 신세가 되면서 국제 

경쟁에서 탈락하는 기업들도 문제지만 중 · 하위 

기업군에서 경쟁력있는 기업들이 성장，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부품소재산업에서 중견기업들 

이 지속적으로성장발전해 새로운글로별 대기업 

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출지총액제한과 경제력 집중억제， 수도권규제 

등각종규제를해제해야한다는등의 나름대로의 

대안도제시했다. 

주진우 회장은 또한 현재 한국무역협회와 중견 

기업 연합회의 부회장으로， 전경련 이사로 일하면 

서 우리나라가 무역규모 7，000억불을 달성하여 

세겨111위의 무역강국으로 우뚝 서는 데 일조하기 

도했다. 

사조그룹은 현재 사조참치， 해표 식용유， 대림수 

산， 오%약산 등의 회사를 거느리며 식품업계의 

다크호스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하남， 제 

주， 중국 청도에 3개의 캐슬렉스 골프장을 운영하 

고있다. (후략) 

결정후보도문 

(68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겨-;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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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회얘)는성주자치신문;1m년 1월3킬 
자5면 r떠오른얘A강자사조그룹주진우회장"J， 1월 15'일자 3연 r시 

조그룹주진우회장올믿기녕회j 제히}의 기째 대해 「정고」조치힌다 
성주*1신문이 위 심의대상샤때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고 

영 성주 칠곡'1엑와 핀련j 잭핀잭 기준 제시 없이 륙정 후보여 정자 
톨선별히여그의수상소식，사업정력1 경영휩학，경영성과웬만아니라 

훌뀐기녕회 개최 일정 및 개회 소식 등을 관련 사진과잉께 2회{l62호 
163호)때 걸쳐 부각 보도힌 것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께 불리하게 힐 
우려가 있다 힐 것이어서 I선거기사심의기준 제l조{공정성1， 선거기사 
심의기준 져2조(앵명성) 공직선거법 제8조앤론기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l 공젝선거법 제&쪼의3세3항，선거개벼의위원회 규칙 세12조 
쩨l항에따라위와강이 결정한다 

/:; 2008년 2월 19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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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변호 

언론사 

심의대상기샤 

0)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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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작심 13 결정유형/정고문제째 

월요신문 (주)월요문화사 / 서울 노원구 공릉동 312-3 I 
대표이사 박종선 l 

『 ‘회생과 나락’ 국운 건 모험， 대운하 견인해 (2008년 1월 20일자 밍-55면) I 

(주)월요문화A까 발행한 월요신문 뻐8년 1월 20일자 딩-55면 『‘회샘과 나락’ 국 
운 건 모험， 대운하 견인차』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주간 월요신문 54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월요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부산 금정지역)와 관련， 객 
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정치활동 이력， 정치적 소신， 
향후 활동계획 등을 관련 인물사진과 함께 2개면에 걸쳐 집중 보도한 것은 여타 후 
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 
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저1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 
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저18조의3저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저1 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선거기시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월요신문 2008년 1월 20일자 54-55면 『 ‘회샘과 나락’ 국운 

건 모험， 대운하 견인차』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월요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부산 금정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 

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정치활동 이력， 정치적 소신， 향후 활동계획 등을 관련 인물사진 

과 함께 2개면에 걸쳐 집중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 

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쩌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제1항에 따라 위 

와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라당 이명박 후보가 됐다. 민심은 향후 5년 간 대 

한민국의 국정을불도저 기업가출신에게 쥐어줬 

다.또건국이래 군인을제외한비 정치인출신대 

통령의 첫탄생이라는것은의미하는H까남다르 

다. 민심의 경기회복， 경제회생 의미가 담긴 선택 

이었다는것엔이견이 없다. 

‘외썽과나략 국훈건모엄，대꾼아견인자 

화제집중/ ‘대운하추진위원장’ 

박승환한나라당국회의원 

격동의 2007년， 12월 최후의 승자는 결국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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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명박 당선자의 이미지는 경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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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국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경제를 중 

심으로 이뤄질 것이리는 반증， 이 당선자가 내놓 

은첫 번째 공약도다름아닌거대 노동창출이 예 

상되는 ‘대운하’다. 이 당선자는 “대운하를 통해 

국운을 융성하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논란 

의 여지는 있지만 국민이 바라는 경제 회생의 기 

대감엔 이 당선자가 있고 이 당선자의 중심엔 대 

운하가 있다. 그런데 이 당선자가 말하는 대운하 

의 중심엔 바로 박승환 의원이 있다. 예전에도 그 

랬고 앞으로도 그렬 대운하 견인차 박승환 의원에 

대해 알아본다. (중략) 

민변출신변호사독특한이력 

73년 항도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이후 83년 부 

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다. 이어 85년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으로 법조계에 진출한 박 의원은 

89년부터 99년까7-1 10년간 박승환 법률사무소를 

개소운영한법률가다. 건설분야특히 토목공사와 

인 .. ‘"，.시 ... 이! 
7잉때z. ~~ 
객이 .. sl'd '_'1<10!~ 
잉여에.엉"" 써‘ .""’ A얘‘ItI ~"'!l ••• 쩌잉H 'li!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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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J tI.7’‘• 8 ‘"'" ‘" ‘ .. 시싹 ‘잉 ’ e이QletlilOIr.l 어‘” 
~ea 1":씨녕 ”‘ ... 
양 .. ~~ ti t!니 •• •• 여에 억 ..... 에 

는 별반 관련이 없는 전력이다. 더욱 박 의원은 

2004년 총선을 통해 원내 진출해 줄곧 건설교통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편다 

그나마현재의 ‘대운하전령사다운’ 정치이력을 

갖춘것이다. 

17대 국회 활동 기간， 그의 정치적 소견 중 핵심 

은 ‘현장정치’ 였다.국회가현장정치를해야한다 

는것이 그의 정치철학이다.평소그는 “민생과관 

련한정책과법안결정을탁상공론과자료적 접근 

에 치우치면 제대로 되기 힘들고 국가적 피해도 

만만찮기 때문”이라며 “지역구인부산금정구산 

성터널 개통문제 때문에 직접 현장을찾아가주민 

들과 대화해 보니 문제점이 뭔지 쑥쑥 들어오더 

라”고경험을밝힌바있다 

그런데 그의 이력에는또하나독특한 점이 발견 

된다. 변호사 시절 당초 그는 한나라당에 몽담을 

인사가아니었다. 

그도그럴것이 그유명한 ‘민주사회를위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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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모임’의 소위 ‘민변’의 회원 변호사라는 점 

이다. 

민변은 대한변협과 쌍벽을 이르는 국내 법조인 

조직이다 반면이들의 이념적 색채는좌와우，진 

보와 보수로 대표될 만큼 판이한 것도 사실， 민변 

출신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된 것이다. 문제는 

그뿐아니다. 

민변과 한나라당은 이념적 스펙트럼말고도 대립 

되는 요소가 더 있다. 일명 참여정부 인재 O}성소 

라는 별칭이다. 한나라당과참여정부가지난 5년 

간 보여온 대립 관계에 비춰 박 의원의 현재 위치 

는파격그자체다. 

이명박당선자의최대프로젝트인 ‘한반도대운 

하’ 특위를 이끌어옹 박승환 의원의 간략한 이력 

이다. 

대선승리이후박의원은또다시 ‘이명박정부’ 

의 최대 역점 사업으로 불리는 한반도 대운하 추 

진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을맡았다. 

싸우고또싸웠는데논란은여전하다 대운하가 

계획단계에 들어선 현재 환경단체를 위시한 종전 

범여권의 공세는총선을기점으로다시 고개를틀 

고있다.난제가산적해 있는것이다. 

법령의 정비도 적지 않은 골칫거리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최근“강을수로로만들기 위해서는승댄 

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 

다껴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5월말까지 여소야 

대인 상혐l서 법안통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 

해조기착공은서두를것이 없다는입장을밝혔다 

“대운하， 지방경제 살랄 것” 주장 

한편 일상에서 박의원의 모습은 희생적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원내 진출하던 첫 해인 지난 2004 
년박의원은국회에서 장기기증을하기로서명했 

다. 최근 복싱 챔피언이다 사망한 최요삼 선수에 

의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장기기증 열풍’ 보다 박 

의원이 행보가사뭇빠른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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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정치에 몸을 바치겠다는 각오”라며 

말한바있다 사뭇비장감이 묻어나는대목이다. 

정권은쥐었고박 의원이 주축이 된 한반도대운 

하의 건설도사실상확정됐다.그러나미음을놓을 

수 없는 것은 국토를 가르는 대 역사라는 점이다. 

국토를 파헤치고 물길을 다듬어야하는 작업인 만 

큼후대를내다보는안목이필요한사업인것이다. 

논란만큼우려와 기대도크다 이에 대해 박 의 

원은 “지방경기는 건설산업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경부및호남운하가본격 개발되면 건 

설과관련된다양한산업이 활기를되찾으면서 지 

방경기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라고확신한바있다. 

이 같은 의견은 건설에 찬성하는 전문가들도 같 

다. 단기적으로는 건설경기 부양효과로 나타나지 

만 궁극적으로 각 지방의 관광산업을 육성시키는 

기초가펼것이라는견해도빠뜨리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운하 건설의 시동 

을 걸 것으로 보인다. 국운을 융성하게 하겠다던 

이 당선자의 말처 럼， 대운하는 향후 국민들로부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덩달아 대운하 

를 중추적으로 떠 받치고 있는 박승환 의원의 활 

동도주목거리다. 

결정후보도문 

<72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선거기사심의원원회(위원징 면흥썩)는 월요신뭉 때B 

년 1월 X뀔지 54연과 %연 회성과 니릭， 국운 건 모험， 
대용하 견인치 제히의 기시에 대해 경고’ 조치힌떼 
월요신문온 위 심의대싱 기~'IIII서 제 뻐H 국회의원 

선거 (무신 긍정지역)외 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후보 예정지톨 선멸하여 그의 정치훌동 이력， 정쳐 
적 소신1 헝후 g동 게획 등을 핀린 인물 A죠j.1!f 합째 2 
개면에 걸쳐 집중보도힌 것은 여티 후보예정자률에게 

툴리하게 앙 우려기 있다 힐 것 이어서 l선거기시심의 
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재2조(형핑성) 

공직선거엉 지8조(언론기굉의 공정보도의무) z! 위빈l 
공직선거엽 저g의 3'~3항， 선거개입의원회 규칙 제 

12조 제1~빼 띠입 위와 .101 결정효떼 

/::,. 2008년 2월 1 7일자 54면 



의결번호 

언 론 사 

심의대상기샤 

겨"'J~ ð ...L!. 1!:" 

주간현대 

2008^t심 15 결정유형/정고문제쩨 

(주)펜그리고자유 / 서울 서대문구 합동 21-7 
대표이사 문 일 석 

『“이 남자의 변신은 무조1" ~ (2008년 1월 20일자 36~37， 39면) 

(주)펜그리고자유가 발행한 주간현대 잉08년 1 월 20일자 36~37， 39면 『 “이 남자으1 I 
변신은 무죄” 』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 발행되는 주간 l 
현대 36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l 

주간현대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인천 부평을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공직재임 시 추진실적， 정 
치경력， 정치적 소신， 향후 활동 계획 듬을 관련 인물사진과 함께 3개면에 걸쳐 집중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 
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 
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저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 
칙 제 12조제 1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주간현대 2008년 1 월 20일자 36~37， 39면 『 “이 남자의 변신은 

무죄”』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주간현대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인천 부평을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공직재임 시 추진실적， 정치경력， 정치적 소신， 향후 활동 계획 

등을 관련 인물사진과 함께 3개면에 걸쳐 집중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 

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효(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 

조저1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행정학박사과정 →자동차공장용접공 

• FTA 협상주역 • 그리고? 
“이 남자의 변신끈 무죄” 

못말리는갈등해결사 

홍영표 전 재경부 FTA 국내본부장 

예나지금이나불 · 싸움 구경 좋아하기로 소문 

난우리나라사람들. 하지만작은 ‘싸움’ 이라할 

지라도， 그 본질상 극명한 대럽의 상황에서 그것 

이제대로조정이안되면불씨가변져 ‘아이들싸 

움’ 이 ‘어른툴싸움’ 이되곤한다. 왜그것뿐이랴. 

역사적으로 봐도 그것이 곧 왕권이나 정권의 ‘흥 

망성쇠 ’ 를 쥐락펴락했던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요즘은 어떤가. 정치 · 사회는 물론 세대 · 계층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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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이 어느때보다극명하다 그속에서 우린더러 

는 새로운 ‘해결샤를 꿈꿔 옹 게 사실. 여기서 귀 

가솔깃해질만한인물이 있다.최근우리정치 ·사 

회 · 경제의가장큰화두를손에쥐고그과정에서 

‘해결사 · 분쟁해결 전문가’ 라는 특이한 별명을 얻 

은 사람。1 있었으니， 바로 홍영표(51) 전 재경부 

FTA대책본부징L이다. 언뜻 홍 본부장의 이력을 살 

펴봐도노동현장의 용접공，굴지의 자동차회사영 

국주재원에서 몇 년 전부터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요직에서 발군의 능력을 보여준 그다. 그런 그 

가 최근엔 다른 일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 기 

자의 구미를 당겼다. 때도 때인지라 새해부터 여간 

해선 쉽게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실타래’를 가지 

고그를만나 ‘씨줄날줄’의 ‘경제화두’를풀어봤다. 

그리고입지전적의 인생역정 ‘제3막’을들어봤다. 

홍영표(이하 본부장으로 통일) , 그가 누구인가. 

얼마전까지 우리나라경제정책의 가장큰핵심정 

책이었던 FTA 협상 실무를 총괄했던 그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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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쯤의 이력서로는성이 안차는그다.그만큼 

홍본부장이 화려한이력을소유한입지전적의 인 

물이기 때문.아마이력서 몇장의 분량은족히 나 

올그의 ‘특이한’ 이력이다. 

그는올해 나이 51세로출생지는전북고창이다. 

그가사회생활 ‘첫발’을 내디였던 1980년대 초， 

학교에선 행정학 박사까지 수료한 그가 어느 날 

갑쩨 대우자동차 생산직으로 투신한다. 이 대목 

에선 나름의 ‘의심’도 품어볼 법하다. 그 의심이 

랄만한것이 바로 ‘위장취업’.하지만그런성격 

은 아니었다고. 홍 본부장의 말을 빌리자면 당시 

만 해도 그것은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시대정 

신’ 의 발호였다는 것. 더 확실하게 그는 “그때는 

내 신념에서 출발했다”는설명이다. 

특히 이때 생산직 용접공으로출발하게 된 ‘특별 

한이유’에 대해서도지극히 평범한답변으로대 

신했다. 홍 본부장본인의 말로도 ‘마음 갚은 곳에 

서 우러나와정말하고싶어 한것뿐’이라고덧붙 

였다. 여기선 홍 본부장의 ‘담백한 성품’ 을 엿볼 

수있다 

그렇게 대우자동차에서 자동차문짝을용접하던 

용접공은 1985년 노조대표로 시민사회 영역(당 

시엔시민사회라는개념이 없었음)의 ‘지도자’로 

등장한다. 이때 첨예한 대립과 충돌 양상으로 치 

닫던 노사협상을 극적으로 이끌어내는 ‘일등공 

신’이 된다 이렇게 그는 노동계에서 ‘혜성’처럼 

등장하며주목을받는다.이때현재의 ‘분쟁해결 

사’의 ‘DNA’가 이식되는 ‘첫 단추’가 끼워지게 

된 셈이다. 굳이 그의 인생역정을 3단계로 구분했 

을때 이 시기는 ‘제 1막’에 해당하는시기다.바로 

이 시기가 그의 ‘출발점’ 인 셈이다 (중략) 

용접공에서 재경부고위관료로 ... 가는곳마다 

‘분쟁 해결사’ 라는 이름 얻어 

홍영표본부장 “용접공에서 재경부 FTA 
국내본부장이면 출세한 건가요?" 



그런 그가 또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일이 있 

었다 그의 인생역정에서 이 시기를 구분하자면 

‘인생 2막’ 쯤 된다. 바로 그것은 지난 2003년 참 

여정부에 ‘승선’ 하게 된 것. 흑자들은 이를 두고 

‘제도권 편입’ 이니 ‘마음01 바뀐 것 아니다 하는 

식의 곱지 않은 눈초리를 보낸 것도 사실이지만， 

그때마다그는 어느 누구보다신념이 강했던 터라 

그판단에 있어서도단호했고결심한대로밀어붙 

였다. 이는 공직 생활을 하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홍영표’ 라는 진면목을 새삼 다시 알게 하는 대목 

이다. 

그는 2003년 참여정부에 승선해 대통령직인수 

위에서 사회 · 문화 · 여성분과를 맡아 나라살림 

을 챙겼다. 이런 인연을 계기로 그는 이듬해인 

2004년 9월 공무원 직급에서 2급에 해당하는 국 

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으로 발닥된다 이때 그 

의 ‘인생 2막’하이라이트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바로이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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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 홍 본부장을 발탁한 국무총리가홍 본부 

장과도 인연이 갚은 한명숙 전 총리였다. 이후 홍 

본부장은 이때를 기점으로 참여정부의 실세였던 

이해찬， 한덕수등내리 3명의 총리를보필했다. 

흑자는 이 대목에서도 ‘관운이 좋다’ 라는 ‘딴 

지’도걸지 모르지만그것보다더 중요한그의 능 

력이었다. 바로 그 기회 때마다 그는 능력을 발휘 

했고 이에 대해 어느 정도 평가받았다. 바로 협상 

가로서의 기질에다풍부한경험을바탕으로한리 

더십이바로그것. 

이때 발탁되자마자그에게 던져진 ‘미션’이 당 

시 대표적인 현안이었던 ‘방폐장 건설’， ‘저출 

산 · 고령화 사회협약(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 

의)’， ‘행정수도 이전’， ‘FTA(한미 · 한EU) ’ 등 

이었다. 이는 참여정부의 현안을 넘어 국가적으로 

큰 ‘화두’였고 ‘핵심 어젠더’였다. 이 예민한 현 

안들은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하거나급기야 ‘충돌’을빚기 일쑤였다 

그런 상황에서 홍 본부장 특유의 ‘해결λF 기질 

이 유감없이 발휘됐다 결국 홍 본부장은 경주 방 

폐장 건설이나 저출산 · 고령화 사회협약을 성공 

적으로 해결해냈다. 이런 그의 공들이 그때 당시 

만 해도 평가절하 되던 것이었으나 최근에 와선 

전문가들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는사안들이다. 또 

한우여곡절이 많은참여 정부에도가장후한점 

수를 주는 항목이다. 그만큼 홍 본부장이 어떤 일 

을하고어떤위치에 있었던가를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어 기자의 질문에 이 당시를 회고하면서， 홍 

본부장은먼저 ‘한숨’부터 내쉬었다 “말마라.멀 

리서 지켜보는사람들이야그런 것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겠지만 그때 나에겐 매순간이 절체절명의 

순간들이었다”는 말로 ‘혀’를 내둘렀다. 당시의 

부담감이나 중요성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간접적 

으로나마알수있는대목이다. 

특히 고령화 · 저출산 대잭협약과 관련해서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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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극심한 대립관계에 있던 보 · 혁단체 관계-^}들 

은 물론 사회 각 분야를 한 테이블에 앉혀놓고 서 

로웃을수 있게 만드는 데는 험난한과정의 연속 

이 필요했다는 것. 당시 종교계는 물론 민주노총 

등우리 사회 모든사람들이 협약을 맺은 일이 그 

것이다.하지만홍본부장은각계의 대표자들을일 

일이 만나설득하고동의를 얻어내는 데 4박5임을 

꼬박 새웠디눈 전언이다. 그런 큰일에 오죽했으랴 

마는 어찌됐든 그 결과， 오늘날 사회적 합의를 통 

해정책화되고로드뱀을만틀수있었다고. 

홍본부장은이런부분에 있어서 여러 사람의 노 

력과 정성을 통해 만들어진 역사적 산물이 어떤 

정략적인 코드에 의해 ‘펌하’되고 ‘평가절하’되 

는 현실이 조금은 아쉽다는 여운을 표시하기도 했 

다.그것은그사안의 ‘성격’으로도어느정부는 

꼭해내야할 ‘미래가치’ 즉 ‘국가핵심어젠더’라 

는설명이다 

이후 그는 경제 관료에서는 나름대로 능력을 인 

정받아 소위 ‘출세’ 의 기회도 잡는다. 당시 국무 

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출발했던 만큼 그의 

능력에 대해 일부에서는 반신반의했던 것도사실. 

하지만이에 ‘시위’라도히듯맡겨진 임무를거뜬 

히 해결해낸다. 그렇게 되자 이후 여러 중책이 맡 

겨졌다 

바로 2006년 8월부터 시작한 외교통상업무의 

가장큰핵심이자우리나라국운을좌지우지할사 

안으로평가받는 FTA 관련실무다. 

이때 참여정부의 국민지지도는 역사상 가장 낮 

은수준으로곤두박질치는상황이었다.그런와중 

에 정치 · 사회 · 경제적으로도 논란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FTA를 무난하게 성사시키는 ‘산파 

역할’ 을해냈다 물론이 대목에서도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홍 본부장에게도 가장 힘든 

상황으로 치달았던 시기였다. 당시 FTA를 반대 

하던 쪽에서는 연일 ‘반대집회’ 를 열었고 야당에 

서는많은주문을쏟아내던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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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민감한현안에 대해 ‘홍영표’라는 ‘구원투 

수’가 투입되기에 이른다. 이때 바로 그는 지난 

2006년 8월에 한미FTA체결지원단장으로 발탁 

된다 당시는 ‘협상가’라는임무에다국가중요정 

책을 도맡는 정치적 역량까지 발휘해야 하는 중책 

이 맡겨진셈.이후그는보란듯이 그결과도 ‘합 

격점’.연거푸 ‘홈런’을친것이다. 

결과적으로 홍 본부장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 

된때라할수있다.혼란속에서 ‘영웅’이나온다 

고.이에비춰보면홍본부장은 ‘음지’에서 띈 ‘진 

정한실력자’라고할수있다. (중략) 

게다가홍본부장은우리가간과하지 말아야할 

부분을 ‘일자리 문제’ 등의 사회복지 흑은 양극화 

를언급하며，목소리에잔뜩힘을주어가며 “정책 

적으로 충분히 논의가 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 

다”는지적도잊지 않았다. 

이는 기자가 이어 질문한 ‘차기정부의 FTA 계 

/':,. 2008년 1 월 20일자 39면 



승을어떻게 할것인가’라는질문과자연스레 연 

결됐다. 그는 “앞으로 차기 정부도 정책적으로 충 

분히 검토하여 발전 ·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전 

제한뒤 “이는정부의 역할이 중요할뿐더러 소외 

될수있는중소기업 · 저소득층을위한충분한지 

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대목에서도 누구 

의 눈치를 보기보단 자신의 신념과 소신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그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 

런 그의 배포가 오늘날의 ‘홍영표’ 를 있게 한 이 

유이기도 하다. (중략) 

그런그가이제는 ‘여의도입성 끔’을펼친단다 

본인 말에 의하면， 개인적인 공명심의 발호가 아 

니라내맡은바일을하다보니우연치않게 ‘정치 

를 해 보면 좋겠다’ 는 권유를 많이 들어왔단다. 하 

지만정부고위관료의 공무원인탓에그저 말뿐으 

로만 치부해 오다가 최근 통합신당 최용규 의원의 

권유로 ‘작심’하고끝내는못이긴척 ‘결심’하기 

에이르렀단다. 

정말 ‘희한하다’ 못해 ‘신통할’ 노릇이다.자동 

차 용접공으로 노동현장에 투신해 노동운동을 한 

전력은 그렇다 쳐도 ‘정치인’ 이라. 너무 큰 변화， 

가늠이 쉽지 않은 그의 행보다. 여기선 그런 면모 

가 홍 본부장을 키워온 원동력이 됐을 것이라는 

어렴풋한짐작이 가능한대목이다. 

권에서든 ‘큰일’을할수있는 ‘재목감’으로평 

가하기도 한다. 그만람 굵직한 업적(?)에다 능력 

을겸비한홍본부장을두고하는말 그런 연유로 

최근여권은물론각계로부터 ‘총선출마’를권유 

받은게이번에출마하게된배경이기도하다. 

하지만 현재 그가 행한 엽적이 곧 참여정부의 

‘공과’ 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자신 

과의 싸움이 더 중요하다. 그러기에 그의 어깨 

가 무겁다. 어쩌면 현재 그가 넘어야 할 가장 힘 

든 싸움은 바로 ‘홍영표’ 자신이다. 그가 ‘분쟁 

해결사’ 라는 닉네임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해결사’， ‘흑기사’가존재할수없 

기때문이다 

‘공장 용접공’ 에서 이제는 한 나라의 국운을 쥔 

‘경제통’으로 ‘해결사’라는 험난한 역정을 마다 

하지 않았던 홍영표 본부장. 이제 또 다른 ‘인생 3 
막’ 이 펼쳐지고 있다. 이제 막 마지막으로 그의 

‘공과’가민심의 심판을받는 ‘시험대’에 올랐다. 

또그것이 곧그가가려고승}는 ‘갈보리길’이다. 

결정후보도문 

<75쪽 경고문 내용 참조〉 

어찌됐든간에 그는대통합신당최용 

규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에 

서 국회의원 출사표를 던졌다. (중략) 

일부에서는홍본부장을두고어느정 

경고운 선거재벼의위원뼈위원장 연화생는 주{!현대 Xα선 1생20일지 3&'-37， 39연 ，.이 냥지의 연t얻 우작」 씨에의 71A빼 대해 
r경고J조i 힌다 주{!현대가 위 심의대상71시애써 'i1뼈 국회의뺀선재인친 부영훌지역뻐 관련， 객관적 '1증 '.시 없이 특정 후보얘짱11 
선얼6뼈 그의 공쟁a임 시 추ξ녕석 정，1'iJ력， 정차적 소상 ~'Ht동 계획 §융 핀런 으멸시전과 힘째 3깨연얘 킬쳐 집중 보도한 것은 여 

티 홍보예정책애재 율리히|채 잉 우혀기 있다 힐 것뻐서 [센싸심의7땐 얘1죄공정생， 선거ν냄의1혼 지I~~명생1 공즈}선거엉 

뼈죄언론재의 공정보도의우) 각 위안굉직선거엉 뼈조영져g횡， t!끼7싸심의위원회 규최 재2조째항애 띠라 위와 길이 결정뺀 

/::,. 2008년 2월 24일자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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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주간현대 

2008χf심 16 결정유형 /정고문계쩨 

(주)펜그리고자유 / 서울 서대문구 합동 21-7 
대표이사 문 일 석 

『“참여정부 아마추어 아니다| 노무현家 후예 의리 지키겠다』 
(2008년 1월 20일자 76~77면) 

j 

(주)펜그리고자유가 발행한 주간현대 뼈8년 1월 20일자 76~77면 『“참여정부 아마 l 
추어 아니마 노무현家 후예 의리 지키겠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 l 
은 후 7일 이내 발행되는 주간현대 76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 l 
재하여야 한다 l 

주간현대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충남 논산 • 계룡 · 금산지 
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저서 수록내용 
및 출판기념회 개최 소식뿐만 아니라 성장과정， 정치역정， 총선 출마포부 등을 관련 

이 유 | 인물사진과 함께 2개면에 걸쳐 집중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경고문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 
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저11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주간현대 때8년 1월 20일자 76~77면 『“참여정부 아마추어 

아니다! 노무현家 후예 의리 지키겠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주간현대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충남 논산 • 계룡 · 금산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저서 수록내용 및 출판기념회 개최 소식뿐만 아니 

라 성장과정， 정치역정， 총선 출마포부 등을 관련 인물사진과 함께 2개면에 걸쳐 집중 보도한 것은 여 

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 선거기 

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 
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참여정부 평가포럼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안희정은 그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 

하며 그와 함께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을 위해 

헌신한 일등공신이다. 그런 그가 최근 〈담금질­

안희정의 새로운 시작〉이란 책을 출간하고 1월 8 
일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가져 화 

제를 모으고 있다 책에는 그의 학창시절부터 최 

“료뼈정부 아마추어 아니다! 

노무면家 후에 의리 지키겠다” 

자전에세이펴낸 

안희정이유있는항변 

00 



근까지의 생활이， 그리고 그 생활에서 생각하고 

느낀 ‘그만의 것’ 이 가감없이 담겨 있다.<담금 

질〉을 통해 그가 좀더 많은 시민과 소통할 수 있 

는 기회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18대 총선 출마 

를 준비하고 있는 안희정이 말하는 ‘새로운 시 

작’은무엇일까.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은 1월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 

종홀에서 자신의 첫 저서 〈담금질-안희정의 새로 

운 시작〉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 

해찬 전 국무총리， 정세균 전 열린우리당 의장， 유 

시민 의원 등 친노그룹 인사들이 총출동해 자리를 

빛내줬다 안희정은 자신의 저서 부제 ‘안희정의 

새로운 시작’ 에서 짐작하듯 오는 4월 9열 실시되 

는 제18대 총선에 논산 · 금산 · 계룡시 지역구에 

예비후보로등록한상태다.그는 ‘새로운시작’의 

출발점에서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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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노무현 가문의 후 

예로서 의리를지키는것은기본으로새로운민주 

주의의 출발을 알리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담금질〉은자서전성격의 책으로 ‘1부살아온이 

야기’， ‘2부생각하기 2004년옥중일기’， ‘3부살 

아갈이야기’ 총 3부로구성돼 있다. 

책의 1부는 학창시절의 방황， 학생운동의 경험 

과 좌절，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남 그리고 진보개 

혁주의자로서 제2의 자각 동 안희정의 기억을 더 

듬어 본다. 2부는 2004년 대선자금과 관련한 감 

옥생활을할때의 옥중일기로인간관계에 대한철 

학적 사색， 참여정부의 역사적 가치 ， 새로운 진보 

세력의 길에 대한 고민 등을 기록하고 있다. 마지 

막 3부에선 앞으로 나아갈 길을 풀어놓으며 안희 

정은책에서 ‘경쟁’과 ‘협력’이라는모순된가치 

를하나로통합시켜내는것을좋은민주주의의 핵 

심으로꼽고있다.또더 좋은사회， 더 좋은민주 

주의를 만들기 위한 제언이 구체적으로 실려 있 

다. (중략) 

‘“책임있는 정치에 관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는기엽이 시장에서 얻는 ‘신 

뢰 ’ 만큼발전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기엽의 신뢰 

도， 브랜드 가치가 발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 

은 책임있는 자세 때문입니다 잘된 상품은 잘된 

상품대로，실패한상품은실패한상품대로소비자 

에게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역사를 축적해 

나간 기업만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가질 수 있 

습니다. 

민주주의가발전하려면정치세력을대표하는정 

당이 이런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선거 

가있을때마다인기 있는후보를중심으로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자신이 국민에게 했던 약속 

에 대해 책임지려 하기보다는 인기 있으면 그냥 

가고 인기 없으면 나 몰라라 변신하는 게 책임 있 

는 정치는 아닐 것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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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와 타협의 정치를” 

선거를 앞두고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묻는 일이 

많아집니다.인생을살면서 ‘무엇이옳으냐’란질 

문보다 ‘무엇이 더 이득이냐’ 란 질문을 더 자주 

접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유 불리를 떠나， 이 

득과손해를떠나우리는원칙을저버리는정치행 

위에 대해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원칙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겁니다. 

민주당을 지키다 대통합신당에 참여하는 일은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 있다가 경선을 앞두고 탈당해서 대 

통합신당에서 후보가 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잭임 정당정치를 근본에서부터 흔드는 일입니 

다 

원칙과소신으로투쟁합시다. 역사의 전선 위에 

대화와 타협합시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근본에서 

흔드는 총대 거꾸로 메는 ... 개인 입신 출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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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행태를허용하지 맙시다.그들의 무원칙한 

기회주의적 정치 투기행위， 대중에게 인기만 얻으 

면， 과정이야 어떻든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 

과는절대로타협하지 맙시다. 

‘“이기는 게 무조건 善인가?" 

일제시대 매국노들에서부터 군사쿠데타세력과 

1990년 3당야합세력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신념 

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기는 게 무조건 선이다긴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이들의 이 믿음은 민주주의자의 제일의 

투쟁대상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 평등， 박애， 인 

권λF냥등에기초해서수많은정책과노선을포함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과 노선에 기초해서 보수 

와 진보가 나쉽니다. 보수주의자도 진보주의자도 

모두 민주주의자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상과 정책을 표방한다고 해서 민 

주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박정희 

도 민주주의자이고 애국자고 민족주의자고 한 

국적 민주주의의 창시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 

다 그러면 3당 야합을 통해 민주개혁을 표방한 

김영삼 씨도 문민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 민주 

주의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 

입니다 

‘“범여권 실패원인은사분오열” 

왜 우리는 앓고 한나라당은 았을까요? 

저는이 모든원인이 사분오열(四分五짧)에 있었 

다고 생각합니다. 사분오열로 인해 집권세력으로 

서 국민에게 얻었어야할 ‘믿고맡겨도되겠다’는 

국민의 신뢰를잃어버린것이 우리당몰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분오열은 주도세력의 부재와 주도세력의 

민주적 리더십 부재로부터 발생한 것이기도 합니 

다. 이 사분오열은 민주주의 정당의 조직윤리 부 

재로부터 발생한것이기도합니다. 



‘“지역주의 정치에 분노” 

정치세력과 정치인. 잘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 

본다고 했는데 .. 어떤 정치세력과 정치인이 역사 

를움직이고사회를움직이는동량으로성장하는 

것일까요. 저는 ‘분노’ 와 ‘자존심’ 그리고 ‘사랑’ 

이라고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정치의 DNA 구조가됩니다. 

‘분노’와 ‘자존심’ 그리고 ‘사랑’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상품과 화폐로 분석하는 것과 마찬가 

지로 정치와 정치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 정치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패거리 정 

치， 계보정치， 보스정치에 분노했습니다. 부정과 

부패의 돈 선거， 돈 정치에 분노했습니다. 특권정 

치， 반칙정치， 귀족정치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소신과신념을지킨한정치인을사랑하게 되었습 

니다 그리고 그가 여의도의 틀에서 고립되는 것 

에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와 자존심이 더 좋은 대 

한민국을 만들자는 사랑과 꿈으로 발전했습니다! 

민과 중산층， 국민 대다수의 행복과 번영에 진정 

한 친구는 누구인지 ! 부패원조， 특권과 반칙세 

력-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주장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독재와 득권의 시대 

를종식시키고시장과민주주의의 결합그리고세 

계화 시대의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 

습니다. 평화를 지켰고 민족의 번영과 통일의 미 

래를열고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동체적 의무가 확대되었 

고， 복지가 성장과 대립 ·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해 나아가는 새로운 진보개혁 세력의 

길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진보개혁 세력의 새 

로운 탄생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도합 

시다. 

결정후보도문 

(80쪽경고문내용참조〉 

거기에 노사모가， 개혁당이， 우리당이， 참 

정연이，참평포럼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나라당주장에 속지 말자” 

경끄운 선거7μ벼의엠윈ti위원징 번백꽤는 힐뻔대 X뼈년 1월m일자 7frvTl연 엠여정부 O삐추어 뼈대 노무현흥 *얘 의리 '1 
키었다씨찌쩍 7μ|에 대해 「경고j조치한j 주긴현ψ| 워 심의대상7씨애서 빼8대 국회의월센‘용남 논산 짜룡 금씬X뼈와 판련， 객 

굉적 기준 찌시 없이 혹정 g보에쟁11 션영i뼈 그의 X써 수록내용 잊 훌핀기g회 빼 소식쁨만 O버라 성생엄 정쩌징 용선 훌01 

포부 등을 관련 9밸시i{띠 엉찌 2깨언에 걸쳐 집흥 보도한 것은 여티 후보예정자들에게 훌리하게 잉 우혀가 잉다 g 것이거세선거씨씹 
으171중 째정공정성l 선거재벼의71중 훌죄엉엉생， 공직씬거잉 홉죄언론째의 공정보도의무) 각 뾰l굉직선거업 뼈조맺>m!， 선 
거?싸싱의위원회 규최 제la찌1영에 따라 위에 깅이 결정얻디 

국민 여 러분! 속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서 f:" 2008년 2월 24일자 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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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결번호 2008^t섬 17 결정유형 /경고문계쩨 
-

F유---_---- -- -
언론사 

I 
심의대상기사 

뉴스인 (주)스타코넷 / 서울시 앙천구 신월1동 128 
대표이사 권 태 문 

『고경화 국회의원 강서을 총선 출마 공식 선언 
MB 복지정책 핵심 브레인… 보건복지 전문가 ‘정평’ .! (2008년 1월 21일자 3면) 

"-

j설 
(주)스타코넷이 발행한 뉴스인 2008년 1월 21일자 3면 『고경화 국회의원 강서을 

총선 출마 공식 선언/ MB 복지정책 핵심 브레인… 보건복지 전문가 ‘정평’ 』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10일 이내 발행되는 뉴스인 3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01 

뉴스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강서을지역)와 관련， 객 
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경력， 의정활동 실적， 향후 
정치활동 계획 등을 밝히는 인터뷰기사를 관련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유 |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 1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 

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저1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 2.조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정고문 

선거기시심의위원회(위원장 변회썩)는 뉴스인 2008년 1월 21일자 3면 『고경화 국회의원 강서을 총선 

출마 공식 선언/ MB 복지정책 핵심 브레인… 보건복지 전문가 ‘정평’ 』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 

치한다. 

뉴스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강서을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 

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경력， 의정활동 실적， 향후 정치활동 계획 등을 밝히는 인터뷰기 

사를 관련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 

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 

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저18조의3저13항， 선거기시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저11항에 따 

라위와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다할것” 

고경와국외의원 강서을 종선 출마공식 선언 
MB복지정챔액심브례인 ... 

보건복지전문가정평’ 

“강서구 복지와 전 국민 복지 향상 위해 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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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어 

고경화의원은국회에서 보건복지 전문가， 일 잘 

하는 국회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화여대 대 

학원사회복지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 박 

사과정을 수료한 그는 2000년 5월부터 한나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국회정책연구위원(2002. 

9~2003. 9)으로 활동했다.4년여 동안 당직자 생 

활을 한 그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2004년 17대 총 

선에서 한나라당비례대표후보로전격 발탁됐고， 

당선된이후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해 왔다. 

그는 17대 국회에서 총 22건의 법률안 대표 발 

의， 공동발의 법률안 254건 등 왕성한 입법 활동 

을 펼쳤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하는 법은 평균 1.7건에 불과하지만， 고 의원 

은 평균의 세 배가 넘는 6건의 법률이 통과돼 민 

생과밀접한의정활동을펼쳤다는평가를받았다. 

매년 국감마다사회적 이슈를 발굴하는 등 돋보 

이는 의정활동을 펼쳐 문화일보， 매일경제， 경향 

신문등 수많은 언론사들이 국감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했고， 3년 연속 NGO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 
원이란명예를얻었다. 

대표적인 국감활동으로는 2005년 온 나라를 떠 

들썩하게 만든 중국산 납 김치 문제를 최초로 밝 

혀 원산지 표시제란개선책을도입시켰다. 이밖에 

‘수입와인에서 발암물질 검출’ (2007년)， ‘혈액 

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 (2004년) 등을 발표했다. 

무엇보다고의원은이명박대통령 당선자의 보 

건복지정책을 설계하는 등 l\1B의 핵심 정책 브레 

인 역할을 했다. 그는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중앙 

선대위 일류국가비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직능정책본부 사회복지위원장을 맡아 핵심 공약 

을만들고복지정책의골격을다듬었다.대표적으 

로 모든 영유아의 ‘임신-출산-보육-취학’ 의 4 

단계에 걸쳐 산전검사와 불임치료， 분만비용， 예 

방접종， 진료비 · 보육 및 교육비 등 6개 항목을 

국가가지원한다는 내용의 ‘Mom&8aby’ 플랜을 

한나라당의 핵심 대선공약으로채택하도록했다. 

고경화(46) 한나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 

난 16일 이번 18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 지역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고 의원은 이날 강서 

구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진 뉴스인과의 인 

터뷰에서 “지난 4년 동안 국회에서 훈련받은 성 

과를토대로보다풍성한의정활동을펼치고싶어 

지역구출마를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보건복지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한고의원은강서구의 복지 향 

상을비롯， 전국민의 복지 향상 

을위해 열과성의를다해 일하 

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다 

고경화 국회의원 강서을 총선 출마 공식 선언 

MB 복지정책 핵심 브레인…보건복지 전문가 ‘정평’ 

“강서구 복지와 전 국민 복지 향상 위해 열성 다할 것” 

이명박대통령 당신자 복지공약수립 · 정책툴 다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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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출마배경은. 

“지난 국감이 끝나고 나서 지 

역구 출마를 고려하기 시작했 

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 

보며 부족했던 점，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생각이 들었다. 

4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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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훈련받고， 그동안의 경험과 결과를 갖고 

보다풍성한의정활동을펼치고싶었다" 

-강서을지역을택한이유는. 

“강서구는 재정자립도가 40% 미만이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이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집중 

돼있다. 

서울시의 수급권자 세대가 전체 세대의 1%이지 

만，강서을의 경우세대수대비 약 8%가수급권자 

세대다. 

원래 저소득계층 복지에 관심이 많았고， 강서을 

지역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라고 생각했 

다. 

앞으로의 복지 정책은 시혜쩌을 넘어서 저소 

득 주민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개입 

해야한다. 

그동안 복지분야에서 쌓은 전문성과 이 같은 정 

책 기조를강서을지역이란일정 지역에서 구현해 

나가고싶다" 

-개인적으로강서을지역에 연고는있나? 

“지역적인 연고는 없다 대학원 시절 영구임대아 

파트와 지역복지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개선 방 

안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다 이를 강서을에서 실 

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지역구를 선택했다" 

(중략) 

86 

-강서구에 대한 정책적인 비견은? 

“국가 전체적인 계획과 맞물려 진행돼야겠지만， 

강서구는 김포공항이 위치해 있고， 영종동 국제공 

항이 인접해 있는등교통의 요충지대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운송과 물류와 관련한 아이 

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외국인 방문이란 수요 

를 창출할수 있는산업 유치도 가능하다. 

아울러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대학생들과 일대 일 ‘멘토벤티’를 맺어 주 

고， 자활공동체 사업장 개설， 자활 시스템 구축 등 

복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실현시키고 싶다 

앞으로더욱구체적으로지역 현안과미래 발전 

상을연구해 나갈계획이다” 

결정후보도문 

(84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연회석)는 뉴스인 200l 

년 1월21일자 3면 r고경화 국회의원 강서을 총선 올마 공식 선언1MB 

복지정책 핵심 브레인 보건복지 전문가 ‘정영」제하의 기A}에 대해 

「경고J조치한다 

뉴스인이 위 심의대상기사애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써올 강서올지 

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여 정자툴 선별하여 그의 

경력， 의정횡동 실혀， 향후 정치휩동 계획 등을 밝히는 인터뷰기사톨 

관련 인물사진과 힘께 부각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 

하게 할 우려가 있다 힐 것이어서 I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명성}， 공직선거법 저 8조앤론기관의 공정 

보도의무) 각 위반l공직선거법 저 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위와길이 결정한다 

/':,. 2008년 2월 18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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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기사 『자수성가한 CEO, 이젠 고향서 ‘지역봉사 .D (2008년 1월 21일자 5면) 

?ζ • 
상주신문(주)이 발행한 상주신문 2008년 1월 21일자 5면 『자수성가한 CEO, 이젠 

고향서 ‘지역봉사 』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10일 이내에 발행되 
는 상주신문 5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상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상주지역)와 관련， 객 
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인샘담， 주요 경력， 사업성과 
및 의정실적 등을 관련 인물사진과 함께 한 면 전체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 
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 
성) ，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겨-;]:E!. o ‘!. "i!:"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상주신문 2에8년 1월 21일자 5면 『자수성가한 CEO, 이젠 고향 
서 ‘지역봉사 』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상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상주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 

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인샘담， 주요 경력， 사업성과 및 의정실적 등을 관련 인물사진과 

함께 한 면 전체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 

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저18조으1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자수성가한CEO， 이젠 고앙서 ’지역톰사 

주출신 육만수(58세. 청학산업 회장) 씨가 18대 

총선 출사표를던졌다. 

그동안 건설 등 사업으로 성공한 CEO. 최연소 
서울 양천구 의장을 역임한육만수 회장. 

화합과 친화력의 소유자， 믿음과 신뢰가 있고 결 

단01 빠른 인물로 정평이 나있는 그는 어려운 이 

웃을 이해하는 데도 인색하지 않는다. 

육만수청학산업 회장의 드라마 같은 인생 

사업가의 경륜과정치적 감각을두루겸비한지 

도자. 역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신화의 주인공.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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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는 지역봉사를 위해 출마를 선언， 각오를 

새로이했다. 

본지는 18일오후본사회장실에서 육만수회장 

을만나그의 드라마같은인생여로를들어봤다. 

‘상주촌사람’ 최고성공 

육만수 회장이 경영하는 사업체를 들여다보자.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오목교를 건너변 곧장 

맞닥뜨리는 전철역이 오목교 역이다. 그 사거리 

한 귀퉁이를 커다란 덩치를 하고서 버티고 있는 

건물이 청학빌딩 (대지 약 800평， 건평 약 4000 
평)이며 바로 청학산업주식회사가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북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면 69층 

짜리 공룡같은 건물과 이웃에서 함께 서 있는 41 
층짜리 건물의 4층에 초대형 예식장(약2000평) 

두 개가 또한 청학산업 사업장의 일부다. 뿐만 아 

니라 제주도를 비롯하여 화성， 가평 등지에 얼마 

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곧 시작될 

새로운 사업거리다. 어쨌거나 이런저런 부동산을 

합치면 돈에 대하여 아둔하기 짝이 없는 나 같은 

사람도 그 자갓버 꽤나 될 것이란 걸 금방 알아첼 

수 있다. 건물에 틀어서변 은행， 자동차 대리점， 보 

험회사 등 일부만 임대를 하고 지하에 사우나， 수 

영장， 헬스센터를 4, 5, 6, 7층에는 예식장 2개를 

9, 10층에는 초대형 식당을 직영하고 있다.8층에 

는사업 본부가자리잡고 있으며 장학재단사무실 

도 위치하고 있다 이 정도면 한 마디로 표현하여 

‘상주 촌사람’치고 성공했다는 소릴 틀을 만하 

다. (중략) 

아내의 고마움지금도느껴 

육만수 회장은 늘 ‘인간 육만수’ 의 삶이 결혼을 

하면서 큰타래가풀리기 시작하였다고아내에 대 

한고마움을 육십을 바라보는지금도 감추지 않는 

다 오히려 드러내는 편이다. 선 볼 때에 하던 이야 

기처럼， 그들의 신접살림은 쌀과 연탄을 팔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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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다. 

‘쌀과기름’을팔자던계획이 ‘쌀과연탄’ 장사 

로바뀌었지만두사람이 부지런을떨면서 동네를 

주름잡기 시작하자 일년도 지나지 않아 그 골목 

안의 유명인사끼가되었다.안정을찾자그는다 

시 일을 저질렀다. 주택공사를 하기로 하였던 것 

이다.뒷날의 평가지만그는동네에서 쌀팔고연 

탄 팔면서 지낼 그릇이 아니었던 것이다.1977년 

봄 동네에서 잘아는사람이 땅을제공하고그는 

공사를 하기로 약속하고 ‘주택 사업’ 을 시작하였 

다. 우선 가게가 없는 집으로 옮기고 그 차액과 이 

종형님으로부터 지원받은자금을합쳐 집을짓기 

시작하였다. 새벽부터 밤까지 흘린 땀 덕분에 집 

은완성이 되었고，땅을제공한사람은다시 다른 

땅을 제공하였다. 그렇게 시작한 주택 사업이 일 

취월장하여 1년이 지난 78년봄까지 지은주택만 

50채 가량이 었으니 대단한 노력이었다. 호사다마 

랄까 힘을얻은 ‘주택사업가육만수’는인천주 

안지구에 5층짜리 아파트를짓게 되었고모델하 

우스를 열던 78년 8월 3일 정부에서 취한 사채동 

결조치 이른바 ‘8.3조치’로그만뼈아픈실패를 

맛보아야 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큰딸을 안고 

모델하우스앞에서 ‘증명사진’을찍은그는눈물 

을 삼켜야 했다. (중략) 

슬픔딛고청학빌딩건설 

슬픔을털고일어나시작한것이 지금의 청학빌 

딩 건설이었다. 그리고는 사업가로서 잠시 정리 

의 시간을 가졌다. 거울에 비치는 희끗희끗한 머 

리는 벌써 불흑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었다.89 

년 청학빌딩을 준공한 뒤 주변을 추스르고는 

1991년 양천구 의회 구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 

선되었고， 2기 구의회의장에 취임하여 전국 최 

연소 의장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2년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목5동 어린이 유치원 부지 

확보， 주차장 부지 개발， 자전거타기 운동 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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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로 만들었다고 자랑하였다 하긴 어려움이 

없으면 성공을 무엇으로 자랑할 것인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에 순간의 기지로 헤쳐 나오길 손으 

로대충꼽아도열번이 넘는다고하니 그는천부 

적 사업가이고 수단가임에 틀림없다. 새벽5시， 

어둠을 헤집고 현장에 도착하여 그날 작업을 지 

시하고 챙기고 뒷바라지하다보면 어느새 날이 

저물고… 그렇게 쌓은 부(富)의 일부를 지금 그 

는지역 주민을위해，그리고후진들의 학업을위 

하여 사용하고 있다. 파 농사짓던 열혈청년이 이 

제는중년의 사업가로우리앞에 우뚝서 있는것 

이다. 감동으로 점철된 줄거리로 엮어진 신화의 

주인공으로，자랑스러운 ‘상주인’으로나타난것 

이다. 

상주농잠고 나온중견 사업가 

육만수 회 장의 고횡f은 상주시 남성동이다. 중앙 

초등， 상산중학을 거쳐 상주농잠고등학교를 졸업 

했다. 고향 상주에는 부친이 살고 있고 친구들이 

많아 일년에 10여 차례 고호노을 방문하고 있다. 취 

미는 마라톤 · 등산으로 건강을 다지고 생활신조 

는 ‘정직하게살자’이다.가족관계는부인과 l남 

2녀를두고있다 

‘신화의 주인공’ 육만수는누구인가 

화합과친화력의인물 

양천구의회는중앙정치의 축소판이라할만큼， 

여야의 대결구도가팽팽하고다툼도많다.그러나 

육만수 후보가 2대 구의회 의장을 맡았던 시절만 

큼은남달랐다. 

육만수의장은전국최연소구의회 의장으로서， 

정쟁보다는 ‘자전거 보급’ 과 같이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의회의 상을 정립코자 노력했다. 그가 

회장을 맡고 있는 제1기 의정동우회는 여전히 화 

기애애한관계를유지하고있다 그는정쟁보다는 

구민을생각하는지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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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 자스멸 늘린 CEO 
육만수 의장의 아이디어와 추진력은 오늘날 양 

천구의 재정에 큰밑거름이 되었다 

그의 제안으로 양천구 내 서울시 소유 부지를 양 

천구가 대규모로 매입하기 시작했고， 현재 삼성문 

화재단， 까르푸 부지 등등 양천구는 수천억대의 

재정적이익을보았다. 

그대로두었다면오늘날서울시에서 임대하거나 

주차장부지 등으로사용하고 있을 땅이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육 의장의 한 발 

앞선판단력이 현재 양천구의 커다란챔f을가져 

다준것이다. 

한빌뱀선 판단력과결단의 소유자 

그는 평생을 실물 경제의 현장에서 폼으로 뛰며 

경제의 감을 체득한 지도자이다. 이렇게 체득한 

한발 앞선 판단력 때문에 ‘육만수는 남이 하지 못 

하는 일을 히눈 사람’ 이라는 주변의 평을 낳았다. 

목동41타워는 91년 건설당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빌딩이었다.개인으로서는상상치못할일을 

성공시킨 것이다 첫번째가 63빌딩， 두번째가 코 

엑스 건물이었다.80년대 중반， 육만수는 그동안 

매달려온 건축 사업을 잠시 접고， 자신의 모든 것 

을 쏟아 부어 ‘청학’을 건축했다. 달동네에 무슨 

%댁집이냐는불신과조소가뒤따랐지만，그는실 

행에 옮겼고， 오늘날 청학은 양천구 주민의 사랑 

을받는오목교의 랜드마크가되었다.(중략) 

한땐지방자치책임자도전의사도 

육만수는 양천구 지방자치의 책임을 맡을 적임 

자이다. 

지방자치 시행 10년이 흐르면서 바야흐로 시민 

의 요구는 ‘정치인’이 아닌 ‘실사구시형’ 지도자 

를 원하고 있다 양천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적임자는 바로 육만수인 것이다. 이명 

박시장은청계천 복원사업 성공을위해 가장 어 



려웠던 점은， “청계천 주변의 22만 상인들， 1500 

여 명의 노점상인들과 4，200번 만나 갈등을 해소 

하는것이 가장어려웠다”고밝힌바있다. 

바로 이처럼 앞서가는 발상과 추진력을 겸비한 

CEO가 바로 육만수 회장이다. 

결정후보도문 

<87쪽 경고문 내용 참조〉 

정고운 

선거기사성의위원회(워원장 연회석) 

는 상주신 문 2008년 l월 21일자 5연 
r자수성기한 (":0 이센 고향서 지역 
봉사」 제하의 기시얘 대해 경고‘ 조치 
힌다 
상주신운이 위 싱의대상기사얘서 세 
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상주지역)와 
핀련 객판혀 기준 세시 없이 톨정 *보 
예정X냉 선얻하여 그의 잉생당 주요 
경력 사업 성과 잉 의정싫혀 둥융 핀련 
인융사진과힘찌한면정회에 부각보 
도힌 것온 여타 후보여 정자곰에제 툴 
리하게 @ 우려기 있다 힘 것이어서 
I선거기사싱의기준 제1조(공정성j 선 
거기사상의기훈 제2조(앵엉성) 공혀선 
거엉 쩌 8조(언용기윈의 공정보도의무) 
강 위반l 공직선거법 제8조의3쩌3앵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혀 제 12조제 1 
힘에따라위와길이경정한다 

/è,. 2008년 2월 18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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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번호 

언론샤 

심의대상기샤 

주 

이 유 

경고문 

2008작심27 결정유형/정고문계쩨 

아립신문 (주)아림신문사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90-2 I 
대표이사윤구 l 

- ~특별대담-강호양 이명박 대통령 선대위 직능특별위원장~ (2008년 1월 1 8일자 8면 ) I 
- ~이 사진의 의미는?~ (2008년 1월 25일자 12면 ) I 

(주)아림신문사가 발행한 아림신문 2008년 1월 18일자 8면 『특별대담-강호앙 이명 
박 대통령 선대위 직능특별위원장~， 1월 25일자 12면 『이 사진의 의미는?~ 제하의 기 
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 발행되는 주간 아림신문 1 2면에 별지 기 
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아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남 거창 · 함양 • 산청지 
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지역 발전방안 및 
총선 전망 등에 관한 그의 견해와 인물 사진 등을 2회(754호， 755호)에 걸쳐 부각 보 
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 선거기샘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 
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저18조의3저13항， 선거기시심의위원회 규칙 
제 1 2조저1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회벡)는 아림신문 2008년 1월 18일자 8면 『특별대담-강호앙 이명박 대 

통령 선대위 직능특별위원장~， 1월 25일자 12면 『이 사진의 의미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 

한다. 

아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남 거창 · 함양 · 산청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지역 발전방안 및 총선 전망 등에 관한 그의 견해와 인 

물 사진 등을 2회(754호， 755호)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 선거기시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 

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쩌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 2조 

저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김대중 · 노무현 정권의 무능을 지칭해 “잃어버 

린 10년”이라고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에 호응 

하고 있다. 사업가의 인생을 살아온 당선인의 인 

생 역정을악용해 온갖음해 · 비방등정치공작이 

많았지만큰표차이로압승한이유는이제국민들 

은 ‘일할수있는검증된경력과능력’을가장중 

특벌대담-강호앙이명박 대통령 선대위 

직능특별위뭔장 

문) 이명박당선인의 압도적 승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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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는것을분명하게확인시켜준것으로해석 

할수 있다.우리 유권자는무섭도록현명해졌다. 

이 군민들과단합하여 외부의 유력 기업을유치하 

여 일자리를창출하고，외부자본을유치하여 청정 

지역의 여건을활용한리조트개발등관광개발을 

하며， 해외 명문대학의 스쿨(관광 · 음악 · 요리전 

문 등)을 유치하면 지금의 2배 이상 인구 증가와 

소득 향상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 정치계의 지형이 대대적으로 급변할 것이 

다. 유권자에게 달콤한 말로 현흑하는 무능하고 

정직하지 못하며 오직 개인의 영달이나출세에 매 

달려서 경쟁 상대를비방 · 음해하는낡고오염된 

정치인이 퇴출되는 유권자 혁명의 시대가 왔음이 

확인되었다.구태정치는종막을고했다 

문) 거창정치의 현실은? 

88고속도로 개통을 통해 1988년부터 외부와의 

소통이 쉬워져서 발전할 기회가 있었고， 2차적으 

로는 2001년 대전-통영 고속도로 완공 직후 크 

게 약진할 수 있었는데 그 절호의 기회를 앓어버 

렸다.정말안타까운현실이다 

예를 들면， 독일 남서부 인구 14만의 하이 델베르 

크 시는 하이델베르크 대학과 오래된 성 (古城)과 

아주 큰 술통(6만 배럴) 등 특화된 요소로 인해 

연간수백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명소이며 산 

속의 청정대학타운으로서 좋은 공기와 높은 소득， 

학구적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그야말로웰빙 생활 

을즐기고있다. 

천혜의 자연조건을갖춘우리 거창을지역 정치 

지도자들이 군민과 단합해 노력하면 한국 최고 

의 행복 고장으로 만틀어 갈 수가 있었는데도 이 

를 활용치 못했다. 젊은이는 타지로 떠나가고， 인 

구는 나날이 줄어가고， 주민 생활 형 

우리거창도무공해기업，관광리조트개발，특화 

된 해외스쿨 유치 등을 실천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청정 행복고장으로발전할수있다.이런 예시는 

대단한 대안도 아니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 

이다.그러나누가이 일을실천할수있는가그것 

이 문제이다. 말로는수십년간해옹이야기가아 

편은항상그수준이고 ... 

거창은 “잃어버린 20년”이다. 거창 

인 모두가 함께 반성해야 한다. 바로 

지금 우리 거창은 계속 답보할 것인 

지 발전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로에 

놓여있다. 군민들의 현명한 선택만이 

모든것을결정할것이다. 

문)거창발전대안은? 

일하는 정부， 설용 정치의 이명박정 

부 출범을 맞아 우리 거창은 대약진 

의 계기를 잡아야 한다. 그 기회는 바 

로 지금이다.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거창을발전시킬능력과경력의 리더 

십을 갖춘 인물이 과연 누구인가를 

찾아내는것이다. 거창의 대표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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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잉어에~아 정앙 인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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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가? 기 편성된 정부예산 집행해 놓고 이것이 내 

업적이요하고떠들면군민들은속아넘어가고그 

런 현상의 반복은 이제 끝장을 내야 한다. 말로만 

텅빈 공익k을 되풀이하는 정치인이 나오면 이 모든 

꿈은 상상으로 끝날 것이다. 감언이설과 개인 연 

능할 것이다 기성 정치인은 이미 전 군민에게 

자신을 잘 알려 놓았으니 자신이 올바르게 정치 

를 해 왔다면 당적을 걱정할 것이 없지 않은가? 

(후략) 

이사진의의미는? 고를 근거로 사술을 부리는 정 

치인이 아닌그사람의 과거 경 

력과 거창 발전의 구체적 대안 

을 갖춘 정치 지도자감을 찾아 

내야 한다 그러면 거창을 대한 

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 

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확산 

한다. “잃어버린 20년”의 거창 

을 영남의 알프스로 만틀수 있 

는 유능하고 참신한 거창의 새 

정치 지도자가 탄생핸 시대가 

오기를기대한다 

A씬은 지닝 대선어 서 뼈 선대본부 7개 위원장 흥 국회의잉 

ι탬이 O뻐 유잉힌 잉ζ'2! 신운으로 직능본부를얻위원장으로 
훌동 대통형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g가룰 받온 깅호앙씨기 

뼈에게 임영징올 믿는 모습이다 

사진은지난대선에서 뼈 

선대본부 7개 위원장 중 국 

회의원 선분이 아년 유일한 

민간인 신분으로 직능본부특 

별위원장으로 활동，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 

가를 받은 강호양 씨가 MB 
에게 임명장을 받는 모습이 

다. 

강흥양 씨는 서용대를 니왔지믿 고려대회교 대'"쟁융 거친，iÈ 

j 이 회엠으로 띠진C땐 고대 동운의 연도 가지고 있디 

1 그래서 이 A 잉얘 깅은 속뜻01 있디고 측E온 얘기얻디 
L 

/:; 2008년 1 월 25일자 12먼 
강호양 씨는 서울대를 나왔 

지만고려대학교대학원을거 

문) 4월총선전망은? 

거창 정치의 현실은 한나라당 공천 없이는 정치 

신인이 출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성 정치인은 

의정보고， 군정보고 명분으로 면마다 돌면서 자신 

을선전하고업무비를활용해중앙의유력 정치인 

에게 줄서기하고， 국가예산을 활용해 자신의 이미 

지를 광고하고， 조직을 이용해 1년 365일 항상 선 

전하고 있으니 어떤 영웅이 나와도 대적할수 없 

지 않은가? 기성 정치인처럼 조직하고 활동하려 

면 재벌이라도 당할 수 없고 수 천 명의 조직원이 

있어도불가능하다.현행 선거법으로는평상시 정 

치 신인이 명함한장못돌린다. 

한나라당 공천자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 기성 

정치인은 한나라당 공천에 탈락하면 당적을 바 

꿔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오직 기성 정 

치인만이 가능할 뿐 정치 신인은 어떤 능력이 

있어도 무소속 출마나 비 한나라당 출마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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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곧이 학맥으로 따진다면 고대 동문의 연도 가 

지고있다. 

그래서 이 사진에 깊은 속뜻이 있다고 측근은 얘 

기한다. 

결정후보도문 

(92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 ;고문 

/:; 2008년 2월 22일자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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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고문 

부안저빌 부안저널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157-4 
대표 김부미자 

『내가 본 김춘진 의원.!l (2008년 1월 23일자 5면) 

부안저널이 발행한 부안저널 2008년 1월 23일자 5면 『내가 본 김춘진 의원』 제하 
의 칼럼과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주간 부안저널 5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부안저널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전북 고창 -부안지역)와 관 
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지극히 우호적인 평가를 담은 
자사 편집인 명의의 칼럼을 여과 없이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저1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으13저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저112초저11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호썩)는 부안저널 때8년 1 월 23일자 5면 『내가 본 김춘진 으|원』 제하 

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부안저널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전북 고창 · 부안지역)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지극히 우호적인 평가를 담은 자사 편집인 명의의 칼럼을 여과 없 

이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 

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내가본김춘전의원 

박재순/본지 사장 · 편집인 

지배(紙背)를 보기 위해 

이 글은 지난 7일(월) 부안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춘진 의원의 저서 《함께하는 그곳의 건강 

함을 끔꾼다》 출판기념회에서 그 동안 김춘진 의 

원과의 관계와 활동상， 그리고 책에 실리지 않은 

내용을 축사로 말하려고 했던 것을 글로 쓴 것입니 

다. 책은 읽으면 되지만 ‘지배 紙背)를 뚫다’ 란 말 

처럼 책에 활자로 된 이상의 것을 찾아 들려주는 

것이 축사자나서평자의 할일이 아닌가생각해서 

될수있는한책에 없는것을골라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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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의원과의첫대면 

제가 김춘진 의원을 처음 만난 것은 꼭 십년 전 

부안저널을 창간하고 재경호악회들이 마련한 신 

년하례식에서 둥근테이블에 함께 앉게 되어서입 

니다. 그때도 김 의원은 고향 부안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특히 지역신문에 관해서도 이것저것을 

묻기에 조금은 특이한 치과의사구나 하고 고개를 

가우뚱했었습니다. 

뭔가해낼일꾼이라는예감 

그리고김 의원이 뭔가해낼일꾼이 되리라는확 

신을갖게 되었습니다.김대중대통령의 치과주치 

의이기도 한 김 의원이 제게 자주 전화로 자신이 

주관하거나 주도하는 행사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카메라를갖고고속버스를타고저녁에서울에도 

착해보변 하는 일은 금연대회， 절주운동， 마약퇴 

치운동， 그리고 장애인 등 불우이웃돕기 행사였습 

니다. 장애인을 돕는 행사는 한때 유명한 개그맨 

조정현이 건강을 잃고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장애인들을 위해 그가 운영하는 예식장에서 뷔페 

를 마련 대접하기도 했는데 김 의원과 함께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김의원이 단순히 치과의 

사로 머물지 않고 나라나 국민을 위해 뭔가 큰일 

을해낼사람이라고생각했습니다. 

드디어열린우리당공천을받아 

아니나 다를까 김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부안 . 

고창지구에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됐습 

니다. 

집을 짓는데 목수나 미장이를 보내는 것은 당연 

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장 국회의원을 뽑는 

데 치과의사라니 처음 군민틀은 황당해 하기도 했 

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했습니 

다. 

그만큼치과의사인 김 의원이 나라와국민을튼 

% 

튼하게 고칠 수 있는 훌륭한 인물임을 알았기에 

많은 정치가를 제치고 공천을 받은 것입니다. 제 

가알기로는치과의사가국회의원이 된것은처음 

이 아닌가 합니다 일찍이 신영균 씨가 국회의원 

이 됐지만 그는 치과의사라기보다도 탤런트였습 

니다. 

평범하게살았지만비범한인물 

김 의원은작은시골에서 내성적인소년으로평 

범하게 자라면서도 장학금을 나누어주는 등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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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별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위의 모든 사 

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오랫동안 자주 만나게되 

면틀림없는진국이란인상을심어주었습니다.이 

해가안될듯하면서도이해가가는김 의원의 행 

보를살펴보겠습니다. 

김 의원은 그가 살아온 것처럼 4년간을 의원으 

로서 일하면서 적과 동지가 없이 모두가 같은 군 

민이었습니다. 

같은 당 출신인 군수후보나 도의원， 그리고 군의 

원 후보에게 특별히 배려하는 법이 없이 모든 후 

보들을모두한결같이 대했습니다 같은당이라고 

특별히 관심을두거나챙기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동지를 얻기 위해 열을 적으로 만드는 어 

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한 식구 같 

이 대하며 군민의 소리는 아무리 작은 소리도 귀 

담아들었습니다. 

일본에까지가서싸워 

김 의원은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 

하여 억울한한센인들의 한을풀어주는한센인특 

별법을 대표발의하였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서 질의와한일의원연맹 등국제협력을통하여 한 

센인 특별법 통과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 

과 2007년 9월 한센인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 

었습니다. 

김 의원은국내뿐만아니라일본에까지 가서 한 

센인들을 위해 보상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에서 검 의원이 한센인 환자의 휠체어를 밀고 

재판장으로 향했는데 이 모습은 일본 아사히 (朝

日)신문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상을가장많이받은우수의원 

김 의원은발휘할수있는모든역량을의정활동 

에 다바쳐 최선을다한결과시민단체와농민단체 

로부터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는데 

보건복지분야 의원이 농어업인을 위해 면세유제 

도의 폐지를적극반대하고그대로유지시켜 농협 

과 수협에서 감사패를 받은 외에 많은 기관에서 

감사패를받아가장감사패를많이 받은의원이기 

도합니다. 

이외에도 2년 연속 국회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고 시민단체에서는 4년 연속 국 

정 감사우수의원으로 인정해주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이지만 농촌문제 해결에 앞장 

처음에는 김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자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임을 감안하여 농해 

수위에서 일해야하지 않을까하는걱정이 많았 

습니다 그러나 면세유문제나 농업기반시설부 

담금문제， 눈피해보상 등 농업계의 현안문제 해 

결에 앞장서는김 의원의 모습을보고역시 열심 

히 일하는 의원은 소속위원회와 상관없이 지역 

현안해결에 능력을 발휘하는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입법화함으로써 농촌의 생산물을 보 

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농촌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국내산 농축산물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틀어 나가는 것이 농촌의 살길 

입니다 

일을가장많이한의원 

김 의원은 새만금사업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많 

은법률안을새로내거나개정안을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입법활동에서 탁월한성과를올린 의원으 

로서 첫 손가락을 뽑습니다. 보건복지분야는 물론 

농어업분야 그리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서도 늘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중략) 

잠못이루고고민 

저는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고민하고 있습니 

다. 곧 치를 4월 9일 18대 총선이 가까웠는데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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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진 의원’ 의 적나라(未陳練)한 진면목(員面 目)

을모르는군민들이 김춘진의원을당선시키지 않 

으면 어쩌나 하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그러나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틀림없이 재 

선의 영광을 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는 곧바 

로편히 잠이 들기도합니다. 

이제 재션을 떠나 지금까지 일해온 것만으로도 

김 의원은 부안군민으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을 자 

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18대 국회에서도 지역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부탁하며 지금 저도 

힘찬박수를보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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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후보도문 

(95쪽 경고문 내용 참조〉 

--응-띠-.-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회 
석)는 부안저널 2008년 l월 23일자 
5연 r내가 본 김춘진 의원」 제하의 
칼럽에 대한 「경과조치호때 
부안저일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북 고창 , 

부안지역)와 관련히여 특정 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률 표명하는 

등 지극히 우호적인 영7f를 당은 

자사 연집인 명의의 킬럽을 여과 
없이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 
자툴에게 불리하게 힐 우려가 있 
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l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영성)，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 
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 

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 
혼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2월 20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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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로신문사 / 서울 종로구 관철동 252-1 
대표이사 김 화조 

심의대상가사 『이명박 새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 으로 꼭 만들터~ (2008년 1 월 23일자 5면) 

(주)종로신문사가 발행한 종로신문 2008년 1 월 23일자 5면 『이명박 새 대통렁을 
‘성공한 대통렁’ 으로 꼭 만들터』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 
내 발행되는 주간 종로신문 5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01 유 

종로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종로지역)와 관련， 객 
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의정실적， 정치적 소신， 포부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 
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 
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저11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정고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종로신문 2008년 1월 23일자 5면 『이명박 새 대통렁을 정공 

한 대통령’ 으로 꼭 만들터』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종로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종로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 

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의정실적， 정치적 소신， 포부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저11 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쩌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국민 성공시대’ ‘종로구민 행복시대’ 함께 오도 
료르 
-, 

특집μH해에 만난 사람-박진 

(국회의원 · 한나라당) 효택 정치를 빛내다 

새해 틀어 종로 정가(政街)에서 가장 스포트라 

이트를 받는 사람은 단연 박진 국회의원(종로 . 

한나라당)이다. 다가오는 총선과 지난해 12.l9 대 
선등이른바 ‘정치의 계절’임을감안하면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그가 종로에서 주목받는 것은 당연 

이명박새대통령을 ‘성공안대통령’으로 

꼭만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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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이다.하지만새해들어 박의원에집중된종 

로사람들의 관심은여느지역에서나있을법한지 

역구 출신 국회의원에 대한 일상적 관심을 뛰어 넘 

는 것이다. 한마디로 ‘비상한 관심’ 이다. 사람들 

은 그가 코앞에 다가온 4.9총선에 출마할 것인가， 

또당선될것인가등의 l차적 관심보다그가정권 

교체의 주역으로서， 전격 발탁된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 통일 안보분과 간사로서 어떻게 역할할 것인 

가， 또 4.9총선에서 새 정권의 안정적이며 혁신적 

인국정운영 기반을다지기 위한의석확보에어떻 

게 역할할것인가등을놓고이른바 ‘박진 역힐論’ 

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정치인 박진이 지역을 

너머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암시 

하며기대감이깔린 ‘역할論’이다. 젊은시절미국 

영국 등에서 공부하며 해외 엘리트 인맥을 두루 

섭렵한 박 의원이 세계화시대에 국가의 동량으로 

큰일을할것이며，정치l번지출신으로서 한국정 

치발전에 크게 기여할것이라는기대이다 

의원은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입지와분수에 맞는 

역할로서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에 최선을다한후 

4월 9일 총선에 의연하게 임한다는 각오이다. 박 

의원의 이런 ‘겸손모드’나분수에 맞는역할론은 

그러나그가현재의 입지에 안주하며 주어진 일이 

나 하고， 분수나 지키고 있겠다는 소극적인 행보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12.19대선 

을 치르며 행한 거리 유세 연설이나 이명박 대통 

령 당선이 확정된직후축하연에서 행한연설， 대 

통령직 인수위 참여 후 종로 당원 신년회 등에서 

행한연설을통해 향후한국정치 속에서의 자신의 

입지와 역할에 대한 나름의 희망과 포부， 새 정부 

를 통한 국정운영의 큰 틀에 대한 바램을 적극적 

으로 표명한 바 있다. (중략) 

실용국익외교기틀놓을터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통일 안보간사로서의 박 

의원은이명박당선자의 ‘설용국익외교’라는기본 

틀 안에 한 • 미 동맹관계를 보다 중시하고 일본과 

의 협력， 중국 러시아 등과의 경제통상 지원외교 겸손모드로 

하지만이 같은 

역할론을 대하는 

박진 의원 진영의 

분위기는차분하 

고담담할뿐이다. 

새 대통령이 등장 

하는중요한시기 

에 자칫 두드러지 

게 보이거나튀게 

보이는것도새대 

통령이나，함께고 

생하며 보좌하는 

동료 의원들에게 

예의가아닐수있 

다는 나름의 ‘겸 

손모드’이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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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화하는 틀을 밝혔다. 그는 이른바 ‘新 아시아 

실용외교’를통해 한국의 위상을한층높이면서 그 

에띠론책임과역할을수행할수있는외교역량강 

화를염두에두고있다.쟁점이 되고있는북한핵문 

제에 대해선 입체적인 국제 공조를통해 폐기와불 

능화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이것이 제대 

로 안되면 남북경협과 교류에 지징L이 있을 것이라 

며 다소강경한입장을보이기도했다.그러나이 같 

은 강경 입징L이 남북관계를 과거 60-80년대처럼 

대결 냉전 기류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닐것으로보인다.박의원은기회 있을때마다보수 

꼴통 대결세력으로서의 한나라당에 대한국민들의 

따가운시선을의식한듯 ‘한반도평화를이끄는한 

나라당’ 論을 펼친 바 있기 때문이 다. 분뺀1서 통일 

로， 냉전에서 화해로， 대결에서 평화로， 단절에서 협 

력으로 7싸 하는 한반도 공동 번영의 시대정신을 

그가모를리 없을것이란분석이다. 

지역 민원은 100% 해결 원칙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박 의원은 역대 어느 

국회의원보다지역 민원에 민감하게 대응해 왔다. 

후원회 사무설을 시 · 구의원 합동 민원실로 운영 

할만큼지역민원에 대해 시 · 구의원들과유기적 

협력체계를갖춘후아주민감하며 적극적 구체적 

으로 대응해 왔다. 때로 지역 민원은 100% 해결 
한다는 원칙을 강조할 만큼 집요하며 섬세한자세 

로 민원 챙기기에 나서기도 한다. 예컨대 혜화고 

가 철거나 평창동 CNG가스 충전소 유치 저지， 내 

자동 육교 철거 및 종로구 사업예산 확보， 국제고 

교 유치를 통한 교육 명문구 회복 등을 위해 그는 

직접 시 · 구의원들과 함께 서울시장을 만나거나 

교육감 또는 경찰청장을 만나기까지 했다. 결과 

그는 2008년 새해 아침과 함께 종로구민들께 올 

리는인사용팡플렛에 ‘종로구특별교육예산증 

액 추진 ‘종로구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촉구 

‘중앙고교 인조잔디구장 개장 ‘국제고교 개교 

및 스타스쿨 프로젝트 추진 ‘혜화고가 철거 확정 

등의 지역 민원 해결 목록을 당당하게 올릴 수 있 

었다. 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전국민 성공시 

대’라는슬로건에 맞춰 ‘새시대 종로구민 행복시 

대’라는기치도내걸수있게됐다 한편박의원은 

지난 4년간 국회의원에게 주는 여러 가지 상들 중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주는 ‘우수 국회의원 

상’을 비롯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 ‘백봉신사상’ 등을휩쓸었다.이른바4관 

왕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매년국정감사때마다현안문제에 대해 정책자료 

집을 발간해 시민단체와 언론， 피감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종로구민들은 이제 국회 외교 

통상위 국제위원장으로서，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 

통일 안보분과 간사로 진출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 

하며， 대내적으론 ‘동십자각 新 정치’ ‘종로구민 

행복시대’를표방한박진의원을통해 정치 l변지 

의 자부심과 명맥을 변함없이 이어갈 수 있을 듯 

보인다. 다만 겸손 모드 속에서도 자신의 입지와 

역할，미래의 포부를동십자각에 비유해 암시한박 

진 의원의 향후 성공여부는 그의 인식대로 이명박 

새 대통령이 국민성공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끄느 

냐마느냐에 따라크게 영향받을 공산이다. 

결정후보도문 

(99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 고 문 의 의정실적， 정치적 소신 포부 등 
올 인물사진과 힘께 부각 보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툴에게 불리 
석)늠 종로신문 獅년 l월 23일자 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이서 
5면r이영박 새 대통령을 성공한 【선거기시심의기준 제1조(공정성l， 
대통렁 으로 꼭 묘틸터」제하의 기 선거기A냄의기준 저12조(형평성l， 
시에 대해「경고J조치한다 공직선거업 저 8조(언론기관의 공정 
종로신문이 위 싱의대상 기사에 보도의무) 각 위반】공직선거법 제8 

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종로 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 
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 척 제12조져1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 특정 후보예정지올 선별히여 그 결정효봐 

!::, 2008년 2월 26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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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번호 

언론샤 

심의대상기샤 

이 유 

겨-;-.:s. o ‘.!.1!:" 

2008작심 30 결정유형/정고문계재 

남도일보 (주)남도일보 / 광주 남구 사동 84-6 I 
대표이사 박성 호 l 

『‘3월 총선땐 호남도 유능한 인재 뽑아OF" .J (2008년 1월 24일자 5면) I 

(주)남도일보가 발행한 남도일보 2008년 1월 24일자 5면 『끽월 총선땐 호남도 유능 
한 인재 뽑아야〕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 발행되는 남 
도일보 5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남도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광진을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정치적 포부 등을 담은 인터뷰 
기사를 그의 경력， 인물사진과 함께 1개면 전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 
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 
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저112조저11 항에 따라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호}석)는 남도일보 2008년 1월 24일자 5면 『‘끽월 총선땐 호남도 유능한 

인재 뽑아야”』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남도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광진을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정치적 포부 등을 담은 인터뷰 기사를 그의 경력， 인물사진과 함께 

1개면 전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 

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왜13항， 선거기시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4월 종선땐 호남도 유늄한 민재 몽Ot야’ 

보성 출신 유준상한나라당상임고문 

전남 보성 출신으로 17대 대통령선거 당시 한나 

라당 중앙선대위 고문으로 활동하며 이명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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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 당선인의 든든한 조력자로 활동했던 유준 

상(65) 한나라당상임고문은 “이번 4월 총선에 

서 호남은 ‘묻지마투표’를지양하고당적을떠 

나 유능한 인재에게 표를 던져줘야 한다”고 말했 

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산강 운하와 관련해 그 

는 “정부에서 운송， 관광， 부대시설을 계획적이고 



조화롭게 조성해 하나의 테마파크처럼 만들어야 

한다”고주장했다 

-실용주의를표방하는 ‘이명박정부’가오는 2 

월 25일 출범한다. 호남정권에서 영남정권으로 

교체된 상황에서 호남의 미래를 걱정허는사람이 

많다.무엇을어떻게준비해야한다고보는가. 

·이명박 정부는 영남정권이라는 지역정권보다 

는국민들이 선택한실용주의정권이라고보는것 

이 올바르다. 오랜 기간 이명박 당선인을 지켜보 

면서 느낀 것이지만， 이 당선인은 정치적 이해관 

계가아닌국가와국민의 이익을최우선으로여기 

는지도자다. 

또한 이 당선인은 대기업 CEO출선으로서 누구 

보다도 경제개념이 확고하며 국정운영에 있어서 

도국익우선의 실용주의 노선에 치중할것으로본 

다. 그 예로 서울시 장 재임시절에 그의 활동을 살 

펴보면 될 것이다 호남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은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후보에 대한호남 

인들의 지지율이 여전히 한자릿수에 머문다는 것 

을지적하는데이는그렇지 않다 

실제로 광운대 동영상파문이 있기 전 호남에서 

의 부재자투표결과를보면두자릿수의 지지율을 

보여줬다. 그런데 동영상 파문이 나면서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지지도가 10% 미만이 
되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만약 

동영상 파문이 없었더라면 이명박 당선인의 지지 

도가 호남에서도 20%, 아니 25% 정도의 지지율 

까지도나왔을것이다. 

이는 지역선거에서 정책선거로 선거문화가 변 

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사례이며 그시작이 이 

명박 정부라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변화의 시작에 호남인과 이명박 당선이 있다고 

확신한다. 이번 4월 총선에서 ‘묻지마 투표’를 

지양하고 유능한 인재에게 표를 던져줘야 한 

다. (중략) 

-광주는 아시ó}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지속 

적 인 추진， 전남은 2012 여수박람회와 Fl 그랑프 
리대회， 서남해안 개발 사엽 등이 주요 현안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감시와 격 

려를 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 

하다는지적이많은데 

’광주의 아시아문회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수도 

권이나 일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화가 

더딘광주가독자적인문화를통한미래형 도시 

모델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는 사 

업이다. 문화가 바탕인 관광도시가 경쟁력을 갖 

추기 위해선 광주가 중심이 되고 전남이 보완을 

해줘야 한다고 본다. 전남의 천혜자원 또한 좋 

은 관광상품으로서 무한한 가치를 잠재하고 있 

으므로 이런 문화와 자연을 하나의 관광단지로 

조성해 놓으면 여수박람회나 Fl대회 같은 행사 

를 유치했을 때 일회성 행사가 아닌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호남지역 일부에서 이명박정부하에서 이런사 

업들이 제대로 추진될까 하며 의심스러운 눈초리 

를 보내고 있는 것도 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누구보다도 실용주의적 정책노선을 중시하는 정 

부다.지역차별이나인재차별이 없이 가능성과해 

당지역의 노력에 비례해서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될것이다. 

과거처럼 그냥 퍼주기식 지원은 물론 없을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호남에서도 막연히 그런 

의심을 갖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 

안을 갖고 중앙정부에 접근하고 설득하면 오히 려 

이전보다도훨씬더 나은지원과성과가있으리라 

기대한다. 

-이 당선인이 공약한 ‘영산강운하’ 개발사업은 

낙후된지역경제에 활력을불어넣을것으로기대 

된다. 하지만 당초 정부예산으로 추진하겠다던 공 

약이 대통령인수위에서 민자유치쪽으로 급선회 

했다. 그 배경을 놓고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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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어떻게 보는지? 

，영산강 운하 개발 방식을 놓고 요즘 민자방 

식이냐 아니면 정부예산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영산강운하는 일단 오염된 강을 회복시킨다는 

차원에서 생태복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 

직한 개발이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는 아주 크리 

라 본다 또 경부운하에 비해 호남운하는 그 실 

효성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한다. 영산강운하는 

운하를 통한 물류비 절감효과보다는 관광 개발 

에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데 광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엽과 연계해 정부에서 추진해 

야한다. 

영산강 운하사업도 민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100% 정부예산으로 할 것인지 아니 면 절반 정 
도섞어서 할것인지에 대해 아직 검토중인 걸 

로 알고 있다. 이 사업은 국고가 투입되는 문제 

이기 때문에 민자로 추진했을 때의 여러 다른 

효과나 비용절감을 감안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 

다. 

또한 정부에서 운송， 관광， 부대시설을 계획적이 

고조화롭게 조성해서 하나의 테마파크처럼 만들 

어야한다고생각한다. 

-오는 4.9 총선에서 서울 광진구 출마가 유 
력하다 하지만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10년의 

집권을 야당에게 넘겨준 상황에서 이명박 정 

부와 광주 • 전남을 연결하는 고리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정치적 메신저’가필요하다는지적이 

다. 지역을 위한 제3의 역할을 할 의향이 있는 

가? 

，국회를 떠난 지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많 

은 것을 보고 느꼈다. 그동안 일본과 중국 유학생 

활， 만학의 정치학 박사과정을 통해 미진했던 학업 

도 열심히 하였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많은 

분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진정한 정치란 

국민들의 뜻을 잘 받틀어 섭기는 정치라는 교훈도 

얻었다 이에 지난 

2006년 12월에 좋은나 

라포럼을발족시켜 학 

술토론회 및세미나등 

을통해정책개발을했 

으며 독거노인， 장애우， 

불우이웃등을찾아가 

봉사활동을펼치는것 

이생활의기쁨이었다. 

내가어디에가느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어 

떤일을하느냐가중요 

하다고생각한다 국민 

이원하고국민에게 봉 

사할수있으며 한나라 

당에부담이 되지 않는 

다면 어디든무엇이든 

할준비가되어있다. 

“ 4월 총선땐 호남도 유능한 인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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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은누구 

李당선인과 고려大서 인연 

유준상 한나라당 상임고문은 광주서석초， 광주 

서중 · 북중， 광주고와고려대 경제학과를졸업했 

다.고려대총학생회장직무대행을맡으며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인연을 맺었다. 

대학졸업 후 대농그룹에 입사해 대한민국 10대 

그룹에서 유망받는 사원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외 

자과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경영인으로서 자질 

을 보여준 그는 1974년 (주)해동유조의 대표이사 

로 10여 년간 경제CEO로 활동했다， 1980년 5 , 

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켜본 그는 한국 민주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불태웠으며， 1981 전남 보성 . 

고흥에서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1~14대 

4선 의원으로 국회 경제과학위원장을 거쳐 신민 

당 정책위의장， 통합 민주당 최고위원 등 정치적 

르네상스시대를 열었지만 1996년 뜻하지 않은 

공천탈락의 아픔을 겪었다 

그는 한나라당중앙당과서울시당의 상임고문으 

로이명박당선인의 든든한조력자로활동하고있 

다. 

결정후보도문 

(102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징 연회에는 
닝도일보 2OCIl'년 1영 24입자 5연 '4월 총 
선땐 호남도 유능힌인재 용이0，"제δ}의 기 

째대해 경고조치힌다 
닝도일보가 위 싱의대상기사에서 제18 

대 국회의원선거(서울 광진융지역)와 관련 
객관혀 기준 저 시없이 욕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히여 정치척 포부등을당은인터뷰기 
사용 그의 경력 인물사진괴 힘께 1깨언 전 
체에 걸쳐 부각 보도힌 것은 여타 :?-보예정 
자률에게 용리하게 힐 우혀가었다힐 것이 
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l조(공정성) 선 

거기사심의기준 저 2조(앵명성)， 공직선거 
법 저 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킥 위 
반 공직선거법 ，~"조의3 쩨앵，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1앵에 따라 위 
와같이결정힌다 

선거기시심의위원회(위원장 연회석)는 
낭도일보20CIl년 2월 1일자 5앤 ‘멍문회도 
시조성 융까지 쩍입지겠다-세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힌다 
닝도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째18 

대 국회의원선거(용주 서갑지역)외 펀련， 
객관쩍 기준 제시없이 륙정 후보예정자를 
선얼하여 의정g동계획 용마연 등율 밝히 
는 인터뷰 기사톰 그의 경력 인융사진펴 
힘께 I깨면 정쩌에 컬쳐 부각 보도힌 것은 

여타 흥보예정자들에게 툴리하게 양 우려 
가있다g 것이어서 선거기시뻐의기준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운셰2조(혐용 
성)， 공직선거법 '18조(엉용기건의 공정보 
도의무) 각 위반’ 공칙선거법 제8조의3 제 
3항 션거기사싱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l 
항에따라위와강이 경정힌다 

/':,. 2008년 2월 21 일자 5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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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고문 

2008^t심 31 결정유형/정고문제째 

남도일보 (주)남도일보 / 광주 남구 사동 84-6 
대표이사 박성 호 

『“亞문화도시조성 끝까지 책임지겠다" ~ (2008년 2월 1일자 5면) 

(주)남도일보가 발행한 남도일보 2008년 2월 1일자 5면 『“亞문화도시조성 끝까지 
책임지겠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 발행되는 남도 
일보 5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남도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광주 서갑지역)와 관련， 객 
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의정활동계획 ， 출마변 등을 밝히 
는 인터뷰기사를 그의 경력， 인물사진과 함께 1개면 전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 
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저18조의3저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제 1 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호}석)는 남도일보 2008년 2월 1일자 5면 『“亞문화도시조성 끝까지 책 

임지겠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남도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광주 서갑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 

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의정활동계획， 출마변 등을 밝히는 인터뷰기사를 그의 경력， 인물사진 

과 함께 1개면 전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 

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저1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 

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저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제 1 항에 따 

라위와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亞문화도시조성 끝까지 챔임지겠다” 

아시아문호흡심도시조성위원회 조영택 위원장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광주 아시 

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와 문화관광부 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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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획단 폐지가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 

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시작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의 미래를 견인할 

성장동력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기대와달리 대통령직 인수위의 폐지방침이 알려 

지면서 반발과분노가들끓고있다 

이에 따라 남도일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조정 심의역할을맡고있는조성위원회 

조영택 위원장을 31일 만나 위원회 폐지에 따른 

우려와해결방안등을들어봤다. 

21세기사회발전의 원동력인문화가지니고있는 

‘연성적 힘 ’ 을국가의 전략적 가치로삼고자하는 

의도가 내재돼 있다. 또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 

을 위한 국책사업이다. 이번 결정은 이 같은 전략 

적 의미는도외시한채 행정능률을저하시키고예 

산낭비를초래한다논일방적 논리에 기초한성급 

한결정이라생각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사업에서 조성위원회의 역할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글로별 문화 

경쟁 시대에 0씨아의 문화자원을 매개로 한국이 

아시아의 문화허브로도의t하고새로운미래형 도 

시발전 모텔을 창출하기 위해 수립된 국책사업이 

다.조성위원회는 이 같은사업의 성격을 감안， 정 

부 관련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틀이 참여하는 대 

통령 직속기구이다 위원회는 13개 관련 부처와 

의 정책협의및 조정 ， 지역인사들의 참여를 통한 

소통과 교류의 채널 역할을 수행했다. 또 조성사 

업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기구로 아시아문화중섬 

도시 조성사업의 기본 

-조성위원회는 출범 초기부터 당초 취지와는 

달리 대내외적으로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동안성 

과가있다면 

’조성위원회는그동안종합계획의 확정과정부 

와지역간가교역할， 전문분야에 대한자문， 갈등 

조정 등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효과적으로 추 

진되도록 역할을 다해 왔다 일부에서는 잡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 이후 

에도 표류하던 종합계획을 지난해 확정 • 발표했 

방향결정과종합계획 

수립등주요사안에대 

한 심의 · 의결기능을 

맡고있다. 

광주시민한결같이우 

려 

-대통령직 인수위원 

회가 조성위 폐지를결 

정한배경은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인수위의 결정은 

‘작은 정부’ 를 지향하 

는 ‘이명박 정부’ 의 정 

부기구가효율적 운영 

과예산의 절감등이 반 

영된것으로보인다. 그 

러나광주의 아시아문 

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亞문화도시조성 끝까지 책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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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합계획은 20년간 사업비만도 5조3천억 규 

모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근간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0씨아문 

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와 추진단 폐지방침이 알 

려지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대한 

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은. 

’그동안지역 내 다양한인사들의 의견을수렴 

했다 광주시민 모두 위원회 폐지에 한결같이 우 

려를 표명하고 있다. 광주 · 전남지역 국회의원들 

도 한 목소리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 

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의 당론으 

로확정시킨다는방침이다 충분한검토없이 폐지 

키로한것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문호l콘텐츠E털어야 

-지역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의 안대로 

강행될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지 않은 

가. 

，조성사업은특별법으로확정된국책사업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전략산업’과 ‘낙후된지 

역의 균형발전정책’ 이라는 정책의지를 갖고 시작 

됐다. 조성위가 폐지될 경우 광주를 아시아의 문 

화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야심찬 국가계획의 추 

진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새 정부에서도 여야의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심도있 

는검토가필요하다. 

-조성위원회의 폐지는 국회의 의결 등의 절차 

를 남겨두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보는지. 

’조성위원회는사업 추진과정에서 갈등을 해소 

하고 20년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성사 

업의 성공적 추진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 그럼에 

도불구하고위원회의 폐지가과연타당한것인가 

에 대한논의가필요하다면 민의의 기관인국회에 

서 특별법 개정에 앞서 청문회 등을 통해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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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돼야한다. 

-이제 문화는 상품이자 경제이다. 광주문화중 

심도시가 나7싸 할 방힐t은. 

’광주문화중심도시는 문회를 향유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데 기본을 둬야 한다. 각종 음악 

과 미술 등 모든 분야의 문화를 시민들과 함께 나 

눌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화와 국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 

다 0씨아를 넘어 세계인이 광주를 찾을 수 있도 

록 소프트웨어를 갖추지 못하면 ‘문화로 먹고사 

는광주’란이미지를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측면에서 미술관과전시기능을강화해야한 

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문호1콘텐츠기술연구원 설 

립을위한용역비가확보된만큼올해는가시적인 

성과가나올것으로기대하고있다. 

지역민은혜잊은적없어 

-조 위원장께서는 31일 조성위원회 위원장으로 

서 4.9총선 광주 서구갑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 

다. 만약 여의도에 입성한다면 할일이 많을 것 같 
은데 ... 

-총선출마논그동안 30여 년이 넘는국정운영 

의 경험을지역에 봉사하고자하능작은바람에서 

비롯됐다. 또 능력중심의 정치풍토를 확립하고 소 

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동고동락(同苦同樂)하는 

정치인상을 구현하고자출사표를 던졌다 

특히 조성위원장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성공적 완결을 위한 결자해지 (結者解之)의 심정 

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호남지역은 10년만에 여 

당에서 야당으로 전락했다. 자칫 지역의 대규모 

현안사업틀이 정치적 논리에 휩싸여 좌초될 우려 

가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엽의 실무를 

맡았던 산증인으로서 광주의 미래발전을 구심점 

이 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감시하고발전시켜 나갈것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이자 18대 총 



선예비후보로각오는. 

，먼저 2006년 5 , 31 광주광역시장선거에서 
34%에 이르는 지지를 보내준 시민들에게 감사드 

린다， 2006년 5월 선거 때 보여준 광주시민들의 

열정과 사랑을 단 한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이제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 결정， 예산집행 등에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 

으로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을 끝까지 책임지면 

서 광주발전의 밀알이 되고싶다. 

조영택은누구 

‘강력한 리더십 · 행정의 달인’ 평가 

조영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은 30여 

년 공직의 외길을 걸어온 ‘행정의 달인’ 이다 대 

학을 졸업하던 지난 73년 22세에 행정고시에 합 

격해 전남도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34세에는 

전국최연소군수로장성군수에부임하기도했다. 

그는 경기도 기획관리실장， 행정자치부 차관， 장 

관급인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는 등 지방행정 

과국정의 조율자로서 일익을담당했다 

조 위원장은 ‘조직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비전 

리더십의 소유자’ 라는평을받고있다. 

실제로김완기 전청와대 인사수석은지역 언론 

에 기고한글을통해 “남의 눈에 띄는이유는아무 

나하루아침에 따라갈수없는그의 타고난자질 

이요 갈고 닦은 능력이 아닌가 싶다”고 평가하기 

도했다. 

그가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직 

접적인인연을맺은것은지난해 4월대통령 직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이다. 

당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문광부와 광주 

시， 조성위원회와문광부추진기획단간내홍등에 

시달리면서표류했다. 

2006년 8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2007년 3월 특별법이 발효되는 등 제도적 틀을 

갖줬으나 방향과 전망，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읍을 면치 못했다. 

급기야 제2기 조성위원회가 조정기능을 상실한 

채 추진본부와불협화음에 휩싸이면서 본부장사 

퇴와 조정위원장 해촉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 

다. 

조 위원장의 타고난 리더십은 이처 럼 표류하던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본궤도로 진입하는 데 

빛을발했다， C후략) 

결정후보도문 

<106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운〉 

선거기사싱의위원회(위원장 변회혀)는 

낭도입보 21m년 1엉 24일자 5연 '4월 총 
선앤호닝도유능한인재 용0)이’제하의 기 

A뼈대해 경고’조치힌다 
닝도일보가 위 심의대상기A}에서 제18 

대 국회의원선거{서융 핑진율지역)외핀련， 
잭g혀 기준 때시없이 륙정 홍보예정자톨 

션얼하여 정치혀 표부 등율 당은 인터뷰 기 
시톨 그의 경역 인물사진파힘째 1깨면 전 
처에 컬쳐 부각보도힌것은여타후보예정 
자듭에께 툴리히께 g 우려기 있다g 것이 
어서 캔거기사싱의기준제l조망정성)，선 

거기사심의기준 져 2조(앵형성)， 공칙성거 
법 제8조(언흔기g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 

반’ 공직선거엉 쩨8조의3 제3앵 선거기사 
싱의위원회 규칙 쩨12조 제1힘이 따라 위 
와강이영정한다 

선거기사싱의위원회(위일장 연회석}는 
님도일보 2αl8년 2월 1입자 5면 ‘훨문회도 
시조성 을까지 쩍입지겠다·제하의 기사에 

대해정고1조치힌다 

닝도영보가 워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 
대 국회의원선거{용주 서갑지역)외 핀련， 
잭관혀 기준 저 시없이 륙정 후보C예정자톨 
선명히뼈 의정g동계획， 용마변 등을 얽히 
는 인터뷰 기사. 그의 정력， 인을사진과 
힘께 1깨면 전헤매 걸쳐 부각보도힌것은 
여타 후보여 정자들얘께 툴리하께 앙 우려 
가있다g 것。 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제 

1조(공정성L 섣거기사심의기증께2조엉영 
성) 공직선거법 져 8조앤론기핀의 공정보 
도의무) 각 위인’ 공젝선거업 체8조의3 제 
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쩨l 
함에따라위외길꾀경정힌다 

/:; 2008년 2월 2 1 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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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주)시민일보사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3-22 
대표이사 최 정 호 

_ Ii'태안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다~ (2008년 1월 25일자 5면) 
_ Ii' ‘창조적 실용주의’ 원칙으로~ (2008년 1월 30일자 5면 ) 

(주)시민일보샤가 발행한 시민일보 2008년 1월 25일자 5면 『태안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f~ ， 1월 30일자 5면 『 ‘창조적 실용주의’ 원칙으로』 제하의 칼럼과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 발행되는 시민일보 5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 
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영등포갑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008. 1. 10.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흥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시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반복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 
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 
회 규칙 제12조저1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교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시민일보 2008년 1월 25일자 5면 『태안 ‘사느냐 죽느냐 기로 

에 서q~. 1월 30일자 5면 『‘창조적 실용주의’ 원칙으로』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영등포갑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일부터 선거일까 

지 · 때8. 1‘ 10.-4. 9. )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 

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시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반복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시심의기준 

저1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저1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서해로이어지는아름다운행렬이 계속되고있다 
100만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바다의 기름띠가사 

태안 ‘사느냐죽느냐 기로에 서다 라지고 검은 모래가 하쌓게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 
고있다 이처럼 많은국민이 자원봉사대열에 합류 

고 진 화/ 국회의원 한것은세계 어느나라에서도보기 힘든광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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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린스호사고가한려해^j--국립공원에서 발생 

한데 이어 또다시 전대미문의 11만톤원유유출 

로 서해안에 들이닥친 환경 대재앙은 5159ha의 

양식어장을 폐허로 만들었고， 황금어장을 자랑하 

며 2500여 종의 동 ·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태안 

해안국립공원은 치명적인 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이번 사고가 인재였음을 

말해준다. 

태안은지금생명과죽음사이에서 힘겨운싸움 

을하고있다.기름오염으로생계 터전을잃은주 

민들이 연이어 삶을포기하고 5만가구에 이르는 

해를 입었다. 유출된 원유는 

태안 일대뿐만 아니라 멀리는 

제주도 연안까지 수산자원을 

오염시켜 바다를 삶의 터전으 

로살아가던주민에게지울수 

없는상처를남겼다 

또한 기름 유출은 어장피해 

외에도 생태계에 큰 상처를 

남긴다. 갯벌이 초토화되고， 

바다 생물이 몰살되며 ， 철새 

의 떼죽음도 예상된다 태안 

을 넘어 서남해 전역으로 확 

대되고 있는 사고 여파가 복 

구되어 지역주민이 다시 바다 

를 터전으로 살아갈 날이 언 

태안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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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될지， 파괴된 생태계가 6 2008년 1 월 25일자 5면 

언제 회복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 

피해 주민들은 당장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에도 숨가쁜 

상황이다 서해안 일대를 특 

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만큼 

정부는 어민들의 생계 및 생 

존대책을최우선적으로세워 

야 한다. 더는 탁상공론에 시 

간을 허비하지 말고 시급히 

현실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 

다. 사고책임회사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 

처 에 만전을 다하길 촉구한 

다. 또한 효과적이고 책임 있 

는 방제대책을 중심으로 각 

부처별 해양오염사고에 대비 

한제도개선이 병행되길 바란 

다. (후략) 

렴 한번 훼손된 자연과 생태계를 회복등}는 데는 장조적 쉴용주의’ 원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 특히 이번 사고는 유출된 

기름 양에서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규모인 만 

큼 직 · 간접적인 피해액도 천문학적 규모가 될 

전망이다. 

예상치 못했던 사고였지 만， 원인은 결국 인간의 

부주의와 방심이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분 

명한 인재라는 뜻이다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무질서 의식， 위험 불감증， 방재대처 시스템의 부 

실등이 곧재앙의 씨앗이 되었다 또한너무안이 

하고 소홀한사후 수습책으로 그보다 몇 배 큰 피 

해를 부르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서 가장 많은 숫자의 초대형 단일선체 유조선을 

고 진 화/국회의원 

지난 25일 우리 한나라당은 ‘4.9 총선 공직 
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들을 

임명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정치적 시각이 아 

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국민공천시 경선 

때 누구를 지지했는지에 유 · 불리를 따지지 않 

는 ‘공명공천’ ,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을 했 

는지를 따지는 ‘실적공천’ 등의 세가지 공천기 

준을 제시했다. 지난 대선에서의 지지율 고공 

행진에 이어 압도적인 표차로 10년 만에 정권 

을 재창출한 이래로 당내에서는 괴이한 소문과 

JJl 



억측，계파의 유·불리 등여러 가지 잡음이 난 

무하는 상황이었다. 공천 기준의 천명은 바람 

직한것이다. 

공천기준이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원칙 

당헌과 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참여선거인 

단’ 구성을현재의 정치적 상황과당의 현섣적 역 

량을 고려하여 한 단계 발전시켜 ‘국민공천심의 

관제’ 를 도입하여야 한다. 공천심사위원회는 공 

적으로 재해석되고 또한 방 

향， 목표， 제도 등으로 구체화 

될 때 비로소 국민들은 한나 

라당의 공천 결과에 대해서 

성원을 보내게 될 것이다. 시 

대정신은 무엇인가?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계파에 기 

대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루 

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압도 

적인 지지는 이명박 당선인의 

실용주의 노선에 희망을 보낸 

것이며， 4.9 총선의 시대정신 
도그에다름없다. ‘탈여의도 

정치에의 희망’이 바로그것이 

다. 여의도 정치는 배신의 정 

치， 철새틀의 정치， 계파중심의 

정치로 규정되어 왔다. 따로 

‘창조적 실용주의’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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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심의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공천에 반영하면 된 

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 공개 

적으로후보자에 대한검증과 

정을거쳐 공정하고투명하게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은 물론 국민적 신뢰감 

을 형성하여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계기가될것이다. 

이제는 한나라당이 공직후 

보자추천심사위원회는 공천 

에 대한 모든 과정과 절차를 

멸실에서 광장으로 나오게 해 

야한다. 

한나라당은 집권정딩어다. 자 

신감을 가지고 국민적 신뢰로 

한국정치를선진화해야한다. 

섣명할 펼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틀은 구 

태 정치의 핵심이고 국민들을 정치로부터 소외시 

키는장본인이었으며 청산해야할과거의 유물틀 

이다. 방향타를 ‘혁신’ 에 둬야 한다. 공천 과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치에 다시금 희망을 걸어보게 

하려면， ‘신뢰의 정치 ’ , ‘소선정치 ’ , ‘상생의 정 

치’ 구조로의 변화를보여줘야만한다. 

결정후보도문 

이러한 정치구조의 변회를 위해서 ‘국민공천， 공 

명공천， 실적공천’ 의 공천기준은 투명성， 민주적 절 

자 객관적 기준， 인재영입과 기반확대， 민주적 승복 

이라는 다섯가지 원칙으로 재해석되어야만 한다. 

(중랙 

한나라당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검 

증청문회의 개최는그한계성에도불구하고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18대 총선에서 

112 

(110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선거기사싱의왜앤회(외원장 앤i잉석)는 시연1잉 
!>tm년 ]월 "잉지 5연 r태안 시느냐 옷느냐 
기당셔 서디J. I댐 @입자 5연 r 징조적"용쥬의 
잉씨으로， "δ}의 용얻%’ "혀 r경고」 ε);1~k:f. 
쩌)8대 국회외왼싱키(서율 영융오갑지역)와 

굉연"셔 섭거g 잉동 시정(선거일정 %입부히 

선거일끼지 2008 , 1. 1O.~4 . 9. )ci서 ‘정 후보 
예정자의 g링은 ''̂ ' 그 앙엄이 욕정인외 용 
년수언으로이용월 개연싱이 농고 킬엉외 ‘성 

싱 ÃMl의 쭈인쩍 인딩이 주. 이룰 수 있는 

비 그 내용에 용정여.!T-iì- .. 몽하고 게새하지 

잉‘N이 " 것잉에도 시인일"기 워 싱의대상기 
사에서 .정 후보예정자외 잉엉융 인!μ 깨재힌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i에써 울리하재 양 우혀 
기 잉이 앙 것이어서 【선거기시심외기훈 "1초 
(융g섭) 성거기사상외기g 쩌 11호(외부기고 

능) 새2~ 융혀선거엉 쩨@조(언은키깐외 용정 
보.'t:91우) 각 외얀】 용직선거잉 찌8죠외3.3양 
산거7μl싱외휘원~ 껴.， 찌 12조찌l앙여 띠리 

에9'" 이 g성F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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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번호 

언론사 

2008작심 33 결정유형/정고문제쩨 

시민일보 (주)시민일보사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3-22 
대표이사 최 정 호 

『이멍박 인수위를 보며~ (2008년 1월 31 일자 5면) 

(주)시민일보사가 발행한 시민일보 2008년 1월 31 일자 5면 『이명박 인수위를 보 
며』 제하의 칼럼과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 발행되는 시민일보 5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전남 함평 영광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008. l. 10. ~4. 9 . )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유 | 것임에도 시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1조(외부기고 등) 저1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 
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 
칙 제 12조제 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고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시민일보 뻐8년 1월 31일자 5면 『이명박 인수위를 보며』 제하 

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전남 함평 · 영광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일부터 선거일까 
지 : 없꿨. l. 10.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 

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시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1조(외부기고 등) 저1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 

직선거법 저18조으l 3Ail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저는 5년 전 이맘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 노무현 당선자의 대변인으로서 날마 

이명박민수위를보며 다인수위에출근했습니다.10년전이맘때에저 
는 신문기자로서 김대중 당선자의 인수위에 툴러 

이 낙 연/대통합신당국회의원 직접 취재를했습니다. 그러니까인수위에 관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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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꽤익숙한편입니다 됩니다 

이명박 인수위는 꽤 어수선하게 느껴집니다. 대 

단히 이른 시기에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인수위의 모든 것이 비판받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역대 인수위에 비해 이명박 인수위 

가 더 광범위한 비판을 더 이른 시기부터 받는다 

고말하는것입니다. 

김대중 인수위는 IMF 상황과 당선자의 용의주 
도함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노무현 인수위는 정책 

노선과 인력 탱크의 계승과 확대가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명박 인수위는 정책 노 

선과 인력 탱크의 전면적 단절을 배경으로 합니 

다. 

김대중 인수위는 비교적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이명박 인수위는 노무현 정부의 거의 모든 중요 

정책들을 뒤집으려 하고 있 우선 김대중 인수위가 조심스 

럽게 일했습니다. 김대중 당선 

자의 스타일도 그랬습니다. 게 

다가 당시는 외환위기로 IMF 
위기의 극복이 누구에게나 최 

우선의과제였습니다. 

김대중당선자는헌정사상최 

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 

었습니다. 최초의 정권교체를 

당한 측에서 보면 당선자나 인 

수위를 향해 뭔가 시비를 걸거 

나 공격을 하고도 싶었을 것입 

니다. 그래도 IMF 상황과 당선 

자의 일하는 방식 등이 인수위 

를 여론의 비판으로부터 많이 

보호해주었습니다. 

노무현 인수위는 일부 보수언 

이영박 인수위를 보며 

저는 % 션 이잉에 대톰 - -“‘ 쩍 ""을 에g으，. 힐니다 
형외 잉수쩌잉m에이 잉." ’ "C 'èl 이영‘q 인*쩌는 ~우영 
니써 ~，우갱 딩싱X 억 얘앤 Sμg 거찌 R은 앙g영‘ 

인ξ토서 닝이어 잉수위에 i을 찍’ 으혀 하고 잉g니 

i근R슬니1디 11M ~ 01잉 = 다 그염나 이g야 8성자찌 
에에 저는 싱븐기，'~서 깅 - ‘ 인수쩌는 노우앵 갱￥ ... 
a웅 g성지. 인수쩌이 를 . :r" "11 1 V세요 R이가고잉aικι 

•• 갱 애에 •• ~니다 - . . ‘” 노우잉 a1j~ 인*쩌 
그려니꺼 인수쩌에 윈생’ ‘ ~ - -:-‘ ! 시엉여 어느 ‘ 진요핵 심 
저는 1 여‘@언잉니다 l ‘ ,._J‘.; -!jIμ에 ... 앙'!lft â<-l다 

。 영씨 인예는 ” 어수 ‘ -ctI'c I 이연인인 지도 ，_.여 
성，，~ 느껴잉L 이 얘8에 ’ ‘ 」ι 1 예상g니다 g싱‘한 "영 
이e 시기에 여~Ill e}‘i ... .'!!: ‘... 인에 앙대잉 것 깅。써 이 

앙고 있(iI..i~.ol'l1익 잉수 ~ 리 뼈저 어았디‘ 고 '''' 
-91 ... 2.e, 것이 비e믿는이 슬이에 노우~""지어 그 

i 뼈는 • ，'"니'1 어 이 닝 연 잉 엉 ""'1 :J.i!j(#:>l%. 비우 
예인수 ... 씨.이엉‘”잉 "' .. '"국.Qi'ill 8J .A:.잭이었~ 1!.$:엉틀을 엄 
수찌기 이 "~~lV을 이 이니 지""，."논 우 밑양 
이.'，기μ히 믿는이1 잉히한 것잉니다 .n도 ."니다 
깅얘g 잉수쩌는 ”버핏 1~"。 었a 。 영씨 앙성자e 인’노M외 긴딩 •• 

니다 우섭 김이웅 인우.q17l3'.잉스영게 임 을연 ~1S-.!Ifr년디 그 예t에 "'''''''를 

‘'"ιπ， .• 예용 8성X얘 스g잉도 "'." 치 인t!~mt~‘ Q니다 이영띠 인수쩌는 
니다 세이기닝서는의@위기.i!. &11' ~기어 영어 cèf.ôï!:'‘에 ~~~:ol .. ~엽서잉보 
깅~1 누구에게니 ”우션에 찌찌영g니아 객 ".잉 ..... ~이 에깨."니다 
깅대g 딩"，연 언정사8 피ε，，~경!’ 이영익 인수쩌논 잉보~.ôï!:~Ha 

엉i!l2!If.ol.었'"다 ’1효외 g연i찌 정m에서에’e:fetH.I에 ，~정7h>;"을 
• 잉@ 혹에셔 g언 딩션Xι‘ 인수~.0 614 정에 이호 소잉히 잉7’ 사'l:! ~21!l 

a 영기 시". 엉거나 g역용 "고요 상엉 6ι4다I.H~. 표드。， 잉세 기."려 잉 

을 것입 4디 그a도 ‘ f 싱 •• "셨지어 것이 아니냐는 외잉을 ‘을 인도 @니디 노 
잉"" 양셔 "'" 인수위. 여를찍 이띤으료 "" 엉μ. 호드 정μ "고 @연S연 ‘'" 
"" δ101 J;!.Þ1J1';>영g냐디 i에 또 다" ."드 갱!’ .""어，，~ 잉 
노우영 인수쩌는 잉.~!Õ!，수얻를파찍 긴g 는 것용 이닝지 써엉톨니디 

‘에서 ‘엉."니!C\.J;;!.'수얻를잉 8찍은 VJ ... , 사m이 보수‘i용 노특앵 경.기 
수찍 ‘엉 이4 잉 •• ’ 샤‘~l~lI~ 앙에 이한인극의 익사. 잉옷 으호인 용9고 
죠싱스얻’ 시칙에Etl--1t:+.，Jl!I이 g써오 노 “H!!tlI itß1-1CJ. :t히U 이얻외 잉우쩌는 
g앤 8성지외 g률에 잉용~"니다 지낭 "닝을 강붓 으S 유영8때 서 "싱 
노..， 잉수밍는 g엉@ 이 •• 다!었" Ii이 "언잉 얻옷1" tI ]y.S는다고 ."고 

Lκ↓ 그a셔 요e스엉디뺀 R~스러，."" ‘1<>니디 
디 그g 나 지R써얻 .~거리지는 앙잉잉 g‘용 엉ε:(m)쩌 싱q잉니다 6찌용 

것으효 ?뼈잉니다 •• ‘ 수{‘φ」이 져낭 "，.의 엉￥가 성 
이g띠 잉수꺼기 。 써여 임g거잉는 것으 a힘 잉‘으g ￥잉 사'llf 잉정~ 찌생을 
.. ，‘는 이유농 우엇잉껴a 그갯은 이g 지.m 것용 A써입니다 。1~}lI;:qii 이영이 

어 ".' 의 인수". 잉m는 앙‘에서 엉 정’~7) t!~6~ ~‘효".잉 ".늠 또 
유~Jt ol닝기 생익씨a냐이 다릉 •• “ ’ "'Iolft 것밍니다 
깅이충잉수쩌는 6α 상8피딩"'어 용 심에iε 。영w".지도 인수쩌도 그언 

찌쭈'5..1잉 ••• 으Jl!.l't6니다 노잉@ 인수 7얘. 。π1 드러예고 잉'"'이 우ε ... 
쩌는 엉.'"션 q 잉여 .，외 ."찌 .예 을 성익히H은 그 션q잉 그.에서 m생e 는 
기 n앤예 g혀 있었g니다 3에 .,. 이영 A엄을g 눈을i 잊지 암기 •• 써띠 그언 
악 인수~는 엉‘ 노잉파 인써 g크외 영연 *률이 시.이 엉예기 잉~"농 업잉니다 

습니다. 그러냐 이명박 당선 

자와 인수위는 노무현 정부 

를 놀랍게도 닮아가고 있습 

니다. 

노무현 당선자는 인수위 시 

절의 어느 날 진보적 신문사를 

불쑥 방문했습니다. 대변인인 

저도사전에 전혀 몰랐습니다. 

당선자는 “대변인이 반대할 

것 같아서 미리 말하지 않았 

다”고 하셨습니다. 노무현 당 

선자의 그런 행동이 그러잖아 

도 비우호적이었던 보수언론 

을얼마나자극했을지는두말 

할필요도없습니다. 

론과의 긴장속에서 출범했습니다.보수언론의 공 

격은 인수위 출범 이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뒤 

에 조심스럽게 시작됐습니다. 공격의 표적도 노무 

현 당선자의 언동에 집중됐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민주노총 

과의 간담회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그 대신에 GM 
대우자동차 인천공장을 찾았습니다 이명박 인수 

위는영어 공교육에관한공청회를열면서 진보적 

교육단체들을굳이 배제했습니다. 

노무현 인수위는 광범한 의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요란스렵다변 요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뒤뚱거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니 

다. 

이명박 인수위가 이처럼 뒤뚱거리는 것으로 비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의 일하는방식에서 연유한게 아닌가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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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인수위는 진보적 교육단체들을 공청회 

에서 배제하는 대신에 다른 참가자들을 하루 전 

에 따로 소집해 뭔가를 사전 협의했습니다. 공청 

회를코드에 맞게 기획하려 한것이 아니냐는의 

심을 낳을 만도 합니다. 노무현 정부를 ‘코드 정 

부’ 라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코드 정부’ 

를 만틀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은 노무현 정부가 대한민 

국의 역사를 ‘잘못’으로만본다고비판해 왔습니 

다. 그러나 이명박 인수위는 지난 10년을 ‘잘못’ 

으로 규정하면서 자신들이 10년의 잘못을 바로잡 

는다고말하고있습니다 

정책은 정도(程度)의 선택입니다. 선택은 희생을 

수반합니다.지난 10년의 정부가선택한정책으로 

우리 사회가일정한희생을지불한것은사실입니 

다. 마찬가지로이명박정부가선택하는정책으로 

우리 사회는또다른희생을치러야할것입니다 

실제로 이명박 당선자도 인수위도 그런 기류를 

이미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슨 정책을 선택하든 

그선택의 그늘에서 희생하는사람틀의 눈물을잊 

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눈물이 시대의 멍에가되 

곤하는법입니다. 

결정후보도문 

<113쪽경고문내용참조〉 

-경 고문-

선거기사싱잉위원회(잉씬장 연iμ"능 시낀 

엄보 20C엉년 l엉 25‘자 S연 '01영어인수휘톨 
보여j찌하외 강영에 대에 r경고J 쪼'1힌디 
쩌 18대 욱이외앤선거(전닝 @영 영g지 

역)와 강연@얘 선거. 양동 시정(선커입전 
90"껴이 선커잉까지 2008. l. 10. - 4.9.) 
에서 !정 후보예정자9j 앙정온 "짓 그 칼 
영이 .정인외 홍보수단으호 。냐옹힐 ，~연싱 
이 높고 g링의 l성싱 저지의 주강적 씬g 

이 주톨 이톨 수 있는 비 그 내용외 용정여 
양. 를문하고 게재하지 잉0}야 양 것잉에도 

시인잉보기 위 싱의얘싱기'1<>’서 “영 후보 
예정지외 g엉§ 인a 게재힌 것은 여타 후 
，，_，예정지툴에재 블리"재 g 우리 기 있다 g 
것이어서 【선거기사싱외기준 제1조(융엉성) 
선거기사싱의기훈 찌11조(의l아기고 용) 쩌2 

앵 용히성거'':: xn8조(영를기굉:;>1 tf정보도 
외우)"1 위안1 영혀선거엉 찌8소외3찌3잉 
성거기사심외위앤@ 규칙 찌 12:<찌 I~"" 여 
이 위와같t이 깅정한다 

/':,. 2008년 2월 20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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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번호 1 결정유형 /정고문계재 2008^t심 34 

언론사 
전북도민일보 (주)전북도민일보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417-62 

대표이사 임 병 찬 

심의대상기샤 『농촌진흥청 폐지 재고 되어야~ (2008년 1월 25일자 13면) 

주 

(주)전북도민일보가 발행한 전북도민일보 2008년 1 월 25일자 13면 『농촌진흥청 폐 
지 재고 되어 O~~ 제하의 칼럼과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 발행되는 전 
북도민일보 13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 

• 

| 
l 

01 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북 고창 · 부안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컬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 
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 
야 할 것임에도 전북도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 
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1조(외부기고 듬) 저1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 
위원회 규칙 제 12조제 1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정고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전북도민일보 2008년 1월 25일자 13면 『농촌진흥청 페지 재고 

되어 O~~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전북 고창 -부안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까지 때8. 1. 10. -4. 9. )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01용 

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전북도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 

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 

조(공정성)， 선거기시심의기준 제 11조(외부기고 등) 저1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개편안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농 

농촌진흉협 폐지 재고 되어야 촌진흥청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원， 작물과학원， 
축산과학원， 원예연구소， 농업공학연구소 등 9 

김 춘 진/국회의원 개 연구기관 및 국립수산과학원， 산림과학원을 

지난 1월 16일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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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연구개발 ·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낙후되고 경 

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농촌에 

니릉의역할을해왔다. 

힐럼 

월 
김훈진 
국m의엠 

농촌진흥청 폐지 재고 되어야 
1강 용을 톨하여 낭.!';I.!iti! 경갱어융 “ t!!!!1에 S영a 오끄 있으니 심，." ι\i1 olc.t. 녁"잭 μ링잉보톨걱정l이 히고 
어기E 있는우-èll!~에니".억잉R !i\엠기잉어 극기연구기e9.얻얻엄융경 식링지"".'"。이 여a서도지“.으 

."이 오히고있융§깅""에잉수위기}후잉 호노격염야 ~~잉l!!OFI~쩌얀윈호 

또@ 앙으호도 껴잉。 리믿 파l ‘R에 ðt:Ü있는 륨"".갱 1지찌싱8앤구기 찌.m아늘것êoPi"- ~I~힌잉。" 지 

서 우리 g혼이 ".융임을 ""져 염생 ""MI'iI얻기연’3힌다능 빙쩌gλ1이 긍이라도서구성잉격g 농엉엉에§잉션 

잊을 강*기 •• 서는 그 .'" ‘이기 호g이 역톰@연 것。"↓ aλl{fíïlfffl!t쩌로 "'1이 잉 것야j 
itg~이디는""은어느 누구도루인ω기 우~j~~ t..1l1‘’· 지L 앤서 소외 
어혀을것이다 잊어 % 엉)l!.7) 후징as 얘쭈I엉 션진국농영갱쩍 얀연요사로 
이려!!Pl{!l여 기~잉용*구S 었 영쩌@찌‘에서얘번잉깅'tII\Ol!'고또 

연조엑 •• 셔'"'엇e 호쩌‘“‘"'" 힌띠에 .. 써L'to)n디그피g 옥예서 지g ‘지는국억애에서률혼~~ 
기 어경용 ‘。πι 정멍는 r‘잉예싱져잉i!1-.gD1잊~，qfla lI(A).1fr갑대~9ii!l!i!..잉 g성 .... 
ι1 띠μ앤. 니&\tJ-잉의 •• 혀 잉여@었지얀어써에S'J:.!f"'i'l잉 융걷힌 "".인인~.9I-엉~g:)ùi~온진흥청에 

n.히끼여히써국기냉구 71<'!이기@ 써S 나이지지양앙디 지어~m~~ 오F 역양 •• 이나기고 

깨‘!l:li~히l 있으여 연구 인!~~ ’ g찌 우"'.혼은 01-'이 ITA 리면 혼 있 ;• 
또한앞으로도개방이라는파고속 

에서 우리 농촌이 기술농업을 통하 

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역 

할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어 

느누구도부인하기 어려울것이다. 

지닝 1'1““이영예미용엉!이 인‘P 자 ，.어 ‘이!!ìt:~세cκd1ì댄났니。 능 ~lft이톨.년기'" 농*진 ... ~지E셰\:;;I:!딩능인g잉 
~~.는 lIlj1.;E"51끼연안§ 빙.，었 OfX:D역?벼 g업예상:!1- R&D.자 는역부a이다지긍Q 이 a로;용안 '1 의 R쩌L새。lwlít혀Al"Q lia기잉" 이 

다 “"이 1"‘내외잉것‘깅잉!!K'Ì..3.5‘ a 영아잉연농용에정μ기니셔서 ~fit ~l:lt e션잉~~AM.^lιIttt뼈 
끼g잉，.띠프연 e옹진"".‘지히 스낀연인 g입니a엌에illW 에 3배기꺼이 에여쭈l도와쭈어도g지‘시기에기온 Jl:;:J. ð~져 g •• ‘구힌다 

고 §혼진g갱 ι얘기 g인 농엉끼@영 농석 에~ •• 잉영현"씩을 쩌지s\i!낀강 우i'l~:i!I~흔언 S찌는 g‘성이 

§양펴찍앤 .jl.).J여핵잉 잉‘영구소 " 에’이I 잊긴다낱것8~씨S으ξ지 리농칫이카 0'닝식잉잉깅리e?}71 e1 
업g쩍영루쇼등9끼연구기8빛격엉수 시대 흐톰의 역앵 찍잉아 션@ν{ 여긍，이@셔 농었 •• 징어 
산파~엉 신~끼~WQ연어구기용으 ‘온 경 •• 시켜 8셰냉.>4 11-8성§ 또m-ñ<11-찍 셔엉ψ이의 지얻피 8성을 
포 fl앤용깐 킷g 효 mID고 있다 。옷 잉연 •• 우에도;rol년부터 모 4우.~te갯용비써ζ~얻잉잉ι〉도잉 .，."여나기야 ... 용이띠는갖 •• 
농튿e 용칭g :J.εg 언~~잉 기* 튿킥"연?기깐i’‘엉1!IS~잉"-"한 이 이지\!J"~여g이?딩에。ι 이는 엉 시~.n기있디 

이러한 시점에 기술농업을 추구해 왔던 조직을 

폐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다. (중략) 

시대흐름의역행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2001년부터 모든 국가연 

구기관을 독립행정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해 오 

고있으나， 실패한사례로평가되어 국가연구기관 

으로 환원을 검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폐지와 산하연구기관 

을정부출연기관화한다는방침은시대흐름에 역 

행하는것이다. 

우리 농촌은산업회를지나면서 소외되어 왔다. 

정부가추진해온수출주도형 경제정책 속에서 매 

번 양보해야 했고 또한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 

과정 속에서 정부는 매번 예산지원과 장빗빛 청사 

진을 보여주었지만 설질적으로 우리의 농촌현실 

은나아지지않았다. 

현재 우리 농촌은 한-미 FTA라는큰산을 만났 

다 이는 농민들이 홀로 념기에는 역부족이다. 지 

금이야말로 그동안 피해 받아 왔던 농촌에 정부 

가 나서서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어도 모자랄 시 

기에 기존에 있던 농업관련 조직을 폐지하고 민 

간에게 이를 맞긴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 

다. (중략) 

선진국농업정책 반면교사로 

지금 필자는 국회 내에서 농촌진흥청 폐지를 반 

대하는 의원모임 결성을 통해， 관련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농촌진흥청 폐지반대를 위해 모든 역량 

을모아나가고있다. 

농촌진흥청 폐지문제는비단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님을직시할필요가있다. 이명박당선인께농촌 

진흥청 폐지에 대하여 재고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농업과 농촌의 문제는 경제성이라는 잣대 

가 아닌 식량안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농업의 경쟁력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 

원과 육성을 통해 높여 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것 

을직시할필요가있다. 

결정후보도문 

(116쪽경고문내용참조〉 

경고문 ·이‘수있는비그내용의공정여 
부 •• 웅히고게쩌하지댐。iOlllt 것 

선거기시샘의위영희(엉앤징 연쩍석) 잉에 도 전월도잉잉 보기 워 싱의대싱기 

는전역도민잉보:=년 1월 25잉자 13 ，써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g험을 게 
연 농혼징흥정 패지 쩨고되어야 쩌i.H 찌@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률에게 g 
의 ~ .. φ’ 대1잉 경고 조치힌k↓ 리하게lIt우려기있다힐것。 여서 선 

찌18대 국회의원선거(전찍 고g 부 거 7 사싱의기중 쩌i조'Il~성) 선거 

인지역)와연련δ뼈 선거를잉훈시칩 7 시싱의기훈찌11조(외부기고둥)쩌 
(선거잉 징 %밑부터 선거잉까지 ~ 공칙선거영 쩌8조(언혼기영의 공 

2OOl. 1.10-4.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 정보도의우)걱 왜반 공칙선거법 쩌8 

외 킬렁온 자셋 그 흥댐이 혹정인의 흥 조의제3껴3힘 선거기시입억 위원잉 규 

보수딩으로 01!HI 깨연성이 농031， iQ" 칙 쩌12조져l앙에 띠입위쩍 강이 킬정 

업의 S성싱 저지의 쭈잉쩍 연g이 주 한디 

/::,. 2008년 2월 19일자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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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침신문 

2008^t심 35 결정유형/정고문계쩨 

(주)아침신문 / 광주 동구 호남동 14-1 
대표이사 박국 태 

_ w남북평화통일국가의 통치시스템과 세계정부~ (2008년 1월 28일자 3면) 
- 땀 · 북 평화통일과 천부 평화 사상~ (2008년 2월 4일자 3면) 

(주)아침신문이 발행한 서남일보 2008년 1 월 28일자 3면 『남북평화통일국가의 통 
치시스템과 세계정부~， 2월 4일자 3면 『남 · 북 평화통일과 천부 평화 사상』 제하의 
칼럼과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 발행되는 아침신문(舊 서남일보) 3면 
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전남 나주 · 화순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 
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4. 9 . )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 
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 
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 
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서남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 
예정자의 칼럼을 반복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1 조 
(외부기고 등) 저1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 
직선거법 저18조으13저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저11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서남일보 2008년 1 월 28일자 3면 『남북평화통일국가의 통치시 

스템과 세계정부~， 2월 4일자 3면 『남 · 북 평화통일과 천부 평화 사상』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 

치한다.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전남 나주 · 화순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 
일까지 : 때8. 1. 10. ~4. 9. )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 

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서남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 

럼을 반복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 

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1조(외부기고 등) 저1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 

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제 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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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쩨심 l 결쟁유명/인 용 

아침신문(구 서남일보) 
재심챙구인 

(주)일간아침신문 / 광주 동구 호남동 14-1 I 
대표이사 박 국 태 l 

주 (주)일간아침신문의 위 재심청구대상기사에 대한 2008자심35 결정을 취소한다. 

재심청구인은 위 칼럼을 게재할 당시 정호선 씨가 중앙선관위에 제 18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실이 없었고， 정씨 또한 ‘자신은 출마할 생각이 없다’ 고 
밝혔기 때문에 출마예정자가 아닌 정씨의 칼럼게재는 문제가 없으므로 재심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이 유 

살피건대， 당 위원회는 정호선 씨가 제 15대 국회의원(전남 나주)으로 활동하였 
고 제 17대 총선에 출마한 경력이 있었다는 점과 2007년 12월경부터 2008년 2월 
초까지 연합뉴스， 한국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한국경제 등 언론의 
제 18대 총선 출마예정자 명단에 지속적으로 게재된 점 그리고 당 위원회의 지난 
결정인 2008자심 20호(서남일보 08. 1. 21 자 정호선 씨 칼럼)에 대해 재심청구인 
의 이의제기가 없었딘 점 등을 근거로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유 
예하였으나 정씨가 제 18대 총선 후보자 등록 기간까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바，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남북펌와통일국가의 통치시스템과세계정부 

정호선 /15대 국회의원 · 세계학생 UN본부 

유사이래로부터 20세기까지는아날로그시대였 

으며 이제 21세기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디지털시 

대는시공을초월하는유비쿼터스사이버 혁명 시 

대이므로 사고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우리 

는천손민족으로서 세계 모범이 되어 상생의 남북 

평화통일을 이룩하여 세계적인 선진국 시대를 열 

어야등}는시대적사명을가지고있다. 

이번 17대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관， 국가관， 세 

계관， 우주관을 바로 세워 세계적인 전략과 비전 

으로사상과이념을초월하여 남북한상생의 통일 

을이룩하도록전력을다해야하겠다. 

국가를통치하는형태에는크게 세 종류의 시스 

템이 있다.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신정정치와 신 

분의 차별을둔왕정정치 그리고국민으로부터 권 

력이 창출되는 민주정치가 있다. 

우리나라 정치시스템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9，200년 전부터 시작된 환인， 환웅， 단군시대는선 

정정치라고 볼 수 있고， 3국 시대에서부터 고려， 

조선까지는 왕정정치이고 현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정치 국가 체제이다. 

또한세계 여러 나라국가시스템을고찰해 보면 

신정정치를 하는 나라는 로마교황청이고 왕정국 

가는 영국과 일본 및 태국 등이 있고 대부분의 나 

라는 민주국가이거나， 두 가지 시스템이 결합된 

형태라고볼수 있다. 각시스템마다장단점이 있 

겠으나우리나라왕정 정치사를보면 혈통주의로 

서 대를 잇기 위한 황실 내에 불륜이 빈번했으며， 

왕권 다툼을 위한왕자들의 난과신허들의 싸움으 

로당쟁이다반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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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강대국들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로 

마는 군대의 힘으로， 영국은 식민지 정책으로， 소 

비에트는독재로， 미국은경찰국가로서 세계를하 

나로만들려고하였다. 

균형을 이루는 통치시스템이 이상적이라고 생각 

한다. (후략) 

남 · 북 정와통일과 전부 명와 사상 

정호선 /15대국회의원 · 세계학생대J본부장 

그러나이제힘으로는통치할수없으며차원높 

은 의식으로 전 세계인을 같은 한 민족이라고 생 

각하면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세계 인류의 모든문화와 역사와 전통을존중하고 

인류를 위해 오직 봉사만을 하는 세계 지도자가 

통치해야할것이다. 

2007년 8월 28일 노무현 대통령과김정일 국방 

위원장 간의 남북한정상의 만남은 앞으로 6자회 

담을성공적으로마무리한후평화통일로성큼다 

가설수있는아주중요한회담이 될것이다. 

앞으로 우리 한민족이 통일을 이룩하여 세계정 

부를 세울 수 있는 정신적인 지도 국가로서 동방 

의 등불국가를세운다면어떤 정치 시스템을구현 

하는것이 좋을까?전세계가하나의 정부가될수 

있는 세계국가 형태를 위해서 새로운 통치철학과 

사상을 제시하여 우리나라에서 먼저 설시하고 이 

를 디론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구 

상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종교를 인정 

하고 공존공생， 공익을 추구하는 우리의 홍익인 

간， 이화세계， 성통광명 사상이 적합하리라본다. 

남북정상은 한반도 평화가 세계평화라는 것을 

인식하고 세계인이 깜짝 놀랄 만한 큰 회담 결과 

를 이루어 내어 역사에 길이 빛날 훌륭한 지도자 

가되길 국민과함께 간절히 기원해 본다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상생의 통일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이 요구하는 명분 즉，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한다. 

앞에서 언급한세 가지 권력 구조를전부도입하 

논 즉 삼위일체 정치시스템을 제안한다. 선권， 왕 

권， 민권이 가위， 바위， 보 게임처럼 서로 견제하며 

이 두가지를만족시킬수있는방안은베트남식 

적화통일도아니고독일식 흡수통일이 아년우리 

한민족식 천부(天符)샤상을 기반으로 한 평화통 

일이다. 

천부평화통일 방안은 2단계 통일방안으로서 휴 

전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교와 국방만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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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분권형집정제통일 즉， 1국가， 2체 

제， 3행정부 연합국가 체제이다. 국가 체 

제는 현 남북한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휴전선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1국가의 

대표는 아버지 역할인 영수회의 (남북대 

표)가 외교， 국방， 통일을 담당하며 의사 

결정은 화백회의체제로 한다. 또한 3행 

정부는 남한(공주)과 북한(평양) 제주 

에 별도로 세 개의 행정부를 두고 어머 

니 역할로서 각각 수상이 행정을 담당하 

며 국가의 예산과 행정은 두개의 법률 

체제로한다. 

또한 국회는 상하 양원제를 채택하고 



상
 
뼈
뾰
째
 
째
뾰
뺑
 
빠
뻔
뼈
M
W빼
쐐
없
 
쨌κ
뺑
腦
뺏

n
 

사
，
 
@
a…
’
해
 야얘
i
i
 @
j
i
R
엉
애
씨
빼
싸
씌
”
찌
 

애
씨
뼈
뺑
@
없
 

화
 

얘
쩌
E
뻐
뼈
펴
삐
 강
@
@
짜
세
써
뼈
엔
세
 

빼
깨
W
얽
뼈
얀
 

여
@
 파
짧
째
앓
앓
 
쐐
써
뼈
뼈
째
빼
빼
뺏
째
없
없
빼
쐐
쪼
織
 

혜
 

m낀
 빼
썩
뺑
빼
냉
뼈
따
빼
뺑
않
爛
總
懶
뺏
빼
빼
쩨
쐐
뺑
쩨
繼
뼈
械
 

웹
 繼
輔
뽑
빨R뿔
뿔
뿔
뿔
뿔
 

뿔
 

료
「
 

빽
 
μ꺼
 빠
행
빼
빼
뺑
總
뺀
빼
廳
없
빼
뺑
뺏
뼈
짧
쩨
쐐
總
總
 

빼
뺑
쩨
 

때
 

L‘ 

뻐
얘
뺑
얘
뺀
뻔
때
쐐
뺑
뺏
쩌

3
%얘빼
빼
빼
%
째
빼
째
쩌
웬
빡
 

짧
짧
 빼
빼
빼
짧
 

냈
뺑
뺑
 
뺀
縣
쩨
 
縣
쐐
總
째
뼈
뺑
뺑
織
체
뼈
빼
빠
빼
 

뺏
쩌
써
@
뺑
 

빼
搬
쐐
뺏
織
빼
째
뻐
했

1펀
뿔
뿔
網
뿔
鋼
 
빼
빼
總
쨌
없
 

뼈
懶
뼈
爛
觀
總
쨌
爛
懶
懶
뺀
納
뺑
聯
빼
뼈
뼈
뼈
懶
뿔
빼
쩨
爛
빼
뼈
뼈
總
뾰
빼
뼈
뺑
쨌
總
뿔
쨌
 

{', 2008년 2월 4일자 3면 

힌ι""이 §잉픽 야시 내내 애딩 

디”경 우리벼 엉Sξ @인도‘ ""애 엉 
8끼있!2UI oli'임이녁끼~~셔‘ 

<'t“'"것i이고에n요기잉 1 
따E써 닝‘’ 극잉비에외잉포H 

아a으로 이νn.잉국"흐서 걷 비윈껴 

g이껏i인을호R잉끼 F뻐7}fIi-{S! 

‘g혀t이용잉찌。jOl~t 

또힌 익"" 엔안써는 ι::C~-'õl:끼 

8잉 •• 정히'"때 특 .. 뻐'"'월잉 
잉여신용에잉i~li!1!찌냐?κ! tat:1. 

이언 •• ’%에서 ，아성X으u잉 

잉A잉e 잎으a 낭에@ ‘찌~잉‘ 유 
지어잉셔 •• 핵인9잉.이‘8}71’ .. 
닝‘’，.셰앙의기구‘F서 닝 • .., ’닝 

... 인a영억."'.생‘는 것。 다 
%1."낭""셰아8냉의회 ... 성혀여 
냥.연경에.>>;리~9j(lπlìm도 잉 

를3층""~드!~~서 경제싱Wf.>=!Oi 
이이잉낀디씬 ‘3이에lIs 지"'’이 잉 
어 .... 신 g어 에%이 기a정정썩§ 

""수용양얘허세 핑@띠 이% 

’티，..냐킹수잉t<*'잉~잉잉응. 

e예‘1생생여수..，논i'_1이k’‘κl 
에" 에￥g지띠 잉예톨셰예영'Ø~I 

억으호언오찌여용 서깅도.s:.lIiil if 

"'"사앙 •• 여 인씬도."’‘져u 
‘우잉도._몽얻i 앙i어 그 
8쩌 "'"여끽잉 져유여싱a.~1!Ì스에 
I딩 피리이으 안".싱 잉， .. 경 •• 

여 ~-지 ;;.:>IVt히얘”이R흠 

으 •• αg것.-“%이 

• 외 •• " 기l은 -l'!XI.2I !!HI 잉 
@피 ”이하” 잉 .. 도 잉g니디 

남북한 중심인 비무장지대 근처에 국회의사당과 

화백궁(영수틀의 집무실)을 새로 지어 새로운 정 

치도시를건설한다. 

영수 및 수상과 상 · 하 국회의원선거는 남북한 

분리 동시선거를실시한다.휴전선을그대로유지 

하는통일이므로퉁일비용은거의 들지 않으며 군 

인 수를 줄일 수 있고 경제협력을 하게 되므로 오 

히려돈을버는통일이된다. 

한민족평회통일을가능한빨리 이룩하여 위대한 

한민족국가(Grand Corea)를 건설하기 위해 천부 

평회통일 방식의 통일헌법을 2008년부터 논의하 

여 국회의원 임기 4년 내에 제정하여 조선이 일본 

에 패망한지 100년이 되는 2012년에 통일 국가 

를건국해야할것이다 

이 렇게 하면 북한에서 제조한 남한의 

상품이 Made in Corea가 되어 하나의 국 

가 상품으로 인정되어 북한은 체제안정 

과 경제발전이 동시에 이룩되고， 남한도 

통일국가로서 신용도가 올라가 많은 해 

외자본이 유치될 것이며 국민 소득 3만 

불 시대가 쉽게 열려 동북아 중심 국가 

가될것이다 (중략)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결정 

할사항은앞으로남북한체제안정을유 

지하면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 

해 남북한 통일협의기구로서 남북 동수 

『남북통일민관평의회』를 결성하는 것이 

다. 둘째， 『남북경제민관평의회』를 결성 

하여 남북한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남한도 일본 

과중국에 샌드위치 경제상태가되어 이대로간다 

면 5년 내에 철강， 자동차， 선박， 정보통신 분야 제 

품이 가격경쟁력을 잃어 수출길이 막히게 될 것이 

다 이 문제를 타결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북한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길밖에 없다 

셋째， 비무장지대 일대를 세계평화지역으로 선 

포하여 동， 서간 도로， 철로 등 soc 시설을 하여 
한반도속에세계를품을수있도록세계평화공원 

을 만들어 그 단지 내에 미국의 자유여신상， 프랑 

스 에펠탑， 피라미드， 만리장성 일부를 건설하여 

세계관광지로 개발하는 데 담북이 공동으로 참여 

할것을협의하길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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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주)월요문화사 / 서울 노원구 공릉동 312-3 
대표이사 박종선 

『“글로벌 시대， 의원 외교가 선진국 가는 지름길"~ (2008년 2월 3일자 54-55면) 

(주)월요문화사가 발행한 월요신문 2떼8년 2월 3일자 54-55면 『“글로벌 시대， 의 
원 외교가 선진국 가는 지름길”』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 
내에 발행되는 주간 월요신문 54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 
여야한다 

월요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성북갑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정치활동 이력， 정치적 소 
신， 향후 활동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2개면에 걸쳐 집중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 
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 
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월요신문 2008년 2월 3일자 54-55면 『“글로벌 시대， 의원 외 

교가 선진국 가는 지름길”』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월요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성북갑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정치활동 이력， 정치적 소신， 향후 활동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2개면에 걸쳐 집중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시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 

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왜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글로빌 시대， 의원 외교가 섣진국 

가는지름길” 

화제집중/IPU(국제의원연맹)집행위원 

122 

유재건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국내 정치 상황어 급변하는 국제 외교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대답은 ‘그렇다’ 이다. 더욱 국민 1 
인당 총생산 GNP 2만 달러 시대를 맞은 국력의 
욕구는 한반도를 넘어 좁게는 동북아와 넓게는 세 

계 중심을 혐}는 시점， 국내 외교력도 이에 걸맞 



는 국제적 위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중 의원을 만나 보았다. 
로 

이를 반증협 그간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이 

종욱 WHO(세계보건건기구) 사무총장을 배출한 

데 이어 2006년에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W 사무총장으로 선출하는 쾌거를 이루는 한편 
최근에는 UN 평화유지군에 적극 참여， 국제 리더 

로서의 면모를쌓아가고있다 

여기에 또 하나의 UN 즉， 국제의원연맹이 가세 

하면서 한국은 다시 한번 세계 외교사를 새로 쓰 

고있다는평가를받게됐다. 

주인공은지난해 10월 국제의원연맹 (IPU) 집행 

위원으로 피선된 유재건 의원， 유 의원은 96년 국 

회 입성 이후줄곧정치권에서 ‘외교통’으로통해 

온유력 인사중한명이다.법조인출신이지만탁 

월한 언변과 국제 감각으로 IPU 집행위원에 선출 

돼 일명 ‘의원외교’를활발하게 펴고있는유재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위치를점하고도현정치 

상황이 국내 의원 외교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무척 안타깝다." 3선의 대통합민 

주신당 소속 유재건 의원의 말이다. 

유의원의 이 말은총선을앞둔현재의 정치상황 

과는 패를 달리하는 발언이다 더욱 이 말은 이념 

지향적 정치지형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말이라는 

점에서주목된다. 

반기문총장이은또하나의 성과 

얼핏 외교와총선의 관계에 깊은이해를하지 않 

는다면현실정치와는분명동떨어진발언임엔분 

명하다. 

그도 그럴 것이 3선 중진으로 외교와 국방， 법조 

계 여기에 방송계와도 갚은 연을 갖고 있는 3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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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급의원의 아쉬운토로에는자칫 정치적 고려 

만으로사활을거는우리 정치현실에 대한자조가 

섞여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변회를 요구하는 대 

목이기도 하다. (중략) 

유 의원은 지난해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17차 국제의원연맹 (IPU)의 집행위원으로 선출 

됐다. 국내 인식이 부족한 관계로 유 의원의 IPU 
집행위원 피선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외교력과 아울러 또 하 

나의 국제 외교라인을 형성하게 됐다고 반겼다. 

유의원이 집행의원으로선출된 IPU는현재 150 
개국가가참여하는말그대로글로벌국회의원들 

의 모임이다.130년 전통을 가진 전 세계의회 연 

합체인 IPU는유럽，특히 영국과프랑스가중심이 

돼 이끌어온 국제기구로 외교 전문가들은 IPU를 

UN과 더불어 국제 외교의 ‘양대산맥’ 이라고 일 

걷는조직이기도하다. 

UN과 IPU의 공동 협력 

당시 총회를통해 집행위원으로피선된후유의 

원도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위상， 한국 국회의 위 

상이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음을 피부로 느꼈다” 

며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덕에 당선될 수 있었 

다”고감격을표현한바있다. 

유 의원은 IPU 집행위원으로 향후 4년간 1507B 
회원국이 참가하는 빈곤과 전염병， 인권， 기후변 

화 등 인류 공통 관심사를 두고 대응방얀을 찾는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유 의원의 이번 피선으로 

IPU 내 한국의 역할이 적지않게 확대된 만큼， 국 
제사회에서의 입지도 폭넓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터， 사실상의 의원외교가 맞을 올렸다는 

평가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지난 10월 열렸다. 

한국인 최초의 UN 사무총장인 반기문 총장이 
IPU가 마련한 지구온난화회의에 참석한 것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대 사무총장이 IPU가 마련한 

/24 

의제를공동협의한예는이번이 처읍이라는것이 

다 

반기문 총장의 국내 외교통상부장관 시절， 유 

의원과의 친분과 아울러 IPU 의제가 UN을 움직 
였다는 말이다. 이를 통해 유 의원은 “국제기구의 

양대 산맥인 IPU와 UN이 세계 평회를 위한 국제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 

하기도 했다. 명실상부한 양대 기구의 위상이 시 

너지를 발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도 함 

께이어졌다. (중략) 

유재건 의원의 이 같은 IPU 7}능성은 그의 정치 
이력에도 잘 드러난다. 지난 77년부터 89년까지 

미국연방정부지역사회 변호사를역임한유의원 

은 90년 영풍 사장을 거쳐 93년까지 l\IIBC 시사토 
론을 진행하며 일반에 알려진다. 그러나 95년 새 

정치국민회의 부총재를 시작으로 정계에 입문해 

96년 제 15대 (서울 성북구 갑)를 통해 국회에 입 

성， 97년부터 김대중 총재의 비서실장을 역임했 

다. 이어 연이어 재선과 3선 고지를 밟았고 2006 
년 1월부터 약 2개월 간， 열린우리당 당의장을 역 

임한다. 

그러나 정작 그가 자랑하는 정치이력은 이것이 

아니다. 유 의원은 초선이던 지난 96년부터 3선으 

로 발톤움한 지난 해까지 국제의원연맹에 꾸준히 

얼굴을 내밀었다 그가 외교통， 특히 미국에서의 

변호사 생활이 힘이 돼 정치권에서도 ‘미국통’ 으 

로 통하논 만큼， 외교적 수완이 남다르다는 지적 

이다 

유럽，집행위원에 ‘비례대표’ 할애 

그의 정치적 성공도 여기서 비롯된다. 특별히 계 

파에 소속되지 않았고 3선을 오는 동안 국회 상임 

위에서도국방위원장을지냈다.외교와정보분야 

에서 탁윌한의정활동을편것으로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도 “3선 기간 동안 10여 차례 

총회와 회의를 다녀왔다”며 “당내에서도 많은 배 



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국제무대의 감각과식견을지속적으로쌓을수있 

었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한마디로 국제적 전문 

성을통해정치적교두보를다져온셈이다. 

외교 전문가로 명성을 쌓았고 향후 IPU를 통해 

국가외교력 강화에 힘쓰겠다는 유 의원에겐 최근 

갚은 고민이 생겼다 현실 정치의 벽이 그것이다. 

소속 정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민심을 잃고 사분 

오열， 현직 의원에게만 허락돼 어렵사리 얻어낸 

IPU 집행위원의 자리가 위협받게 됐다. 유 의원은 
“이제야 비로소 의원 외교의 시동이 걸렸는데" 

라고 말끝을 흐리면서도 “국내 정치에 볼입해 이 

같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자리를내 

동탱이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기구를이끌어온유럽의 예를틀며 “기구에 

대한 인식과 집행위원의 위상을 잘 아는 유럽의 

경우 IPU 집행위원에 대해 비례대표등을통해 자 

격을 유지하게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국제 사회 조정 역할이 활성화된 유럽 

의 사례를들어 소속당에서도이 같은배려를해 

주길 소망한디는 의사를 피력했다. 반면 그의 이 

러한바램이 받아들여질지는미지수다 기구에 대 

한 인식이 일천한 데다 당의 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이다. 그의 정치적 고민도 여기서 시작된다 

대선 당시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의 고민 

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대목，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외교라인에 합류할 것을 제안받 

았다는 것이다 대선 이전 이 후보는 부시 대통 

령과의 면담계획 취소로 곤흑을 겪는 상황， 미국 

에 밝은 외교통이 절실했던 것은 이미 알려진 사 

실이다. 결국 한나라당이 선택한 카드로 유 의원 

을 합류시키는 것. 그러나 당내 중진이라는 점과 

정치적 소신은 그의 선택을 당에 머물게 했다고 

한다. 

모처럼만의 외교력 강화 기회가 정치적 상황에 

의해 날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그의 고민은 나 

날이 깊어간다. 개인적으로 탈당을 고민하지 않은 

것도아니지만그가이끄는당내 모임(안정적 개 

혁을 위한 의원 모임)과의 협의과정도 거쳐야하 

는상황이다. 

‘의원 외교’ 에 시동을 건 시점에 닥친 정치적 위 

기， 국제 전문가로 국익을 꿈꾸는 한 중진 정치인 

의향후행보가주목된다 

결정후보도문 

<122쪽경고문내용참조〉 

경 ..... CI 
..J!.김: 

선거기시심의위원회(워원장 연회석)는 월요신문 없웠검 2 
월 3일자 54-55면 r .글로얼 시대， 의원 외교기 선진국 가는 

지름길 J제히의 기시에 대해 「경고」조치효!CI 

월요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 

울 성북갑지역)외 E탠! 객관찍 기준 제시 없미 특정 후보예 

정자률 선열히여 그의 정치월동 이력， 정치적 소신， 호인종 횡 

동계획 등을 인물시진괴 힘께 g개면에 걸쳐 집중 보도힌 것 

은 여티 후보 예정자률어 게 툴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힐 것 

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저1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저 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공직선거법 제g의3제3항， 선거기A씹의위원회 규 

칙 제 12il'제 1효삐 따라 위와 &에 걸정한다 

/:, 2008년 3월 2일자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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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주신문사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42-6 
대표이사 최 성 고 

『“하늘이 제게 준 최대의 축복， 그것은 ‘고향’ 입니다고 
(2008년 2월 5일 ~11 일자 8면) 

(주)성주신문사가 발행한 성주신문 2008년 2월 5일 ~11일자 8면 『“하늘이 제게 준 
최대의 축복， 그것은 ‘고향’ 입니다고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 
일 이내 발행되는 주간 성주신문 8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 
하여야한다‘ 

성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고렁 · 성주 · 칠곡지역) 
와 관련하여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수상 소식， 
사업 경력， 경영성과， 포부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1개면 전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 
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저11 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 
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저18조의앙~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제 1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성주신문 때8년 2월 5일 ~11일자 8면 『“하늘이 제게 준 최대 

의 축복， 그것은 ‘고향’ 입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성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고령 · 성주 · 칠곡지역)와 관련하여 객 

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수상 소식， 사업 경력， 경영성과， 포부 등을 인 

물사진과 함꺼11개면 전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 쩌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제 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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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Leadship Program CEO상 수상한 
주진우회장을찾아서 

“마늘이 제게 준 죄대의 축복， 

그것끔 l고양 일니다” 

매출 1조원 달성 ... 식품업계 새 강자로부상 

변화 · 스피드 · 사람강조한경영철학돋보여 
참치의 명가(名家) 사조그룹이 신동방， 대림수 

산， 오%랴산 등을 잇달아 인수하며 드디어 매출 

1조원을 돌파해 재계 ‘매출 1조원 클럽’에 가입 

했다. 식품전문기업 군(群)에서는 제일제당， 농 



심， 대상， 오리온， 동원그룹에 이어 6번째로 이룬 

쾌거이다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은 이로 인해 지난달 18일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수여 

하는 제3회 GLP(Global Leads비p Program) CEO 
상을수상했다 

주 회장은 1977년부터 부사장， 사장을 거쳐 

1978년 부친 주인용 창업주의 갑작스런 별세로 

29세의 나이에 사조산업 회장을 맡아 당시 규모 

26억원의 회사를 오늘날 매출 l조원 규모로 일궈 

내어 대기업군으로 성큼 다가선 입지전적인 인물 

이다. 

뿐만 아니라 15, 16대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이 

회창전 한나라당총재 비서실장과정책위 부의장 

등요직을두루거치기도해 정치인 ‘주진우’로서 

도 확고히 자리 매김한 후 2004년 경영 현장으로 

복귀했다 

그는 ‘사람장사(정치)보다고기장사가낫다’는 

결론으로 다시 기업인으로 돌아온 정치인 출신 

기업인이다. “정치와 경영의 차이요?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같지만 

방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기업은 효율성을 최우 

선시 하며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결정을 바탕으 

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정치인은 결과보 

다는 과정의 정당성 그리고 합리적 사고보다는 

상황에 대한 감각적 판단을 더 중요시 한다고 봅 

니다"라며 정치와 경영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 

석한다. 

또 자신의 경 영 스타일에 대해서는 “저는 만기총 

람(萬機總擺)형 경영을 지향하는 스타일입니다. 

일단무엇을하고자결단하면거기에따르는위험 

에 대한 책임도 제가 다 집니다. 그동안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고독한 결단도 이와 유관하다”고 확 

신에 찬 모습을 보였다. 실제 그는 ‘창업주’ 도 ‘경 

영 2세’ 도 아닌 ‘1.5세대’ 라고 자처하며， 21세기 

에 걸맞은기업경영 철학으로 ‘변화와스피드그 

리고사람’에초점을맞추고있다. 

M&A(인수합병) 10여건에 일류 브랜드만 4개 보 
。

Tr 

수산업 가공분야에서 맛살， 원양어업， 참치， 젓갈 

등 일류 브랜드만 4개를 보유하고 있고， 자유무역 

협정 (FTA)을 맺은 나라가 1백 개가 넘는다고 한 

들전세계적으로 ‘사조를이길기엽은없을것’이 

라며 자부심이 대단하다. 

지금까지 M&A(인수합병)만 10여 건을 성사시 

킨 중견기업의 최대 장점은 의사결정 과정이 전광 

석화와 같이 빨라야 한다는 지론이다. 지난 9월 

자회사사조cs를 통해 오%야산의 지분 47.6%를 

취득，경영권을인수했다. 

단순히 사세 0fd:勢)를 키우기 위해 오양수산을 

인수한 것이 아니고 작고한 선친의 지인(知人)이 

자 주 회장의 후견인이며， 스승이었던 오양수산 

고(故) 김성수 회장의 ‘회사를 영속적으로 유지 

해 달라’는뜻에 따른것이었다고한다 또한통합 

으로얻어지는시너지 효과를기대하게된것도사 

실이라고했다 

주회장의 첫인상은거침없는화술과미소를잃 

지 않는다정다감함이 묻어있는한편，카리스마형 

보스의 기질도 엿볼 수 있었다. 

최근에 ‘초일류 중견기업으로 가는 길’ (부제­

산업의 허리가튼튼해야나라경제가산다)이라는 

경제서적을 출간했다. 지난달 8일 왜관읍 리베라 

웨딩에서 출판기념회가 있었는데 2천여 명의 하 

객이 운집해 그의 정치적 기반과 떠오르는 CEO 
로서의 유명세를유감없이 과시했다. 

주 회장은 2005년부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으 

로활동하고있으며，현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사， 한국원양어업협회 

고문， 한국정치학회 이사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있다. 

주요 저서로는 21C에 도전하는 우리농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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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일본농업， 파란들 파란바다， 농심천심 

등이 있다 기업 경영의 바쁜와중에도주회장은 

명지대 초빙교수등활발한사회 활동과드러내지 

않는 나눔의 실천을 하고 있다. 

1949년 경북 성주에서 출생한 자랑스러운 출향 

인이며， 경기고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미국컬럼비아대학원에서 정치학석사를취득 

한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2004년에는 한양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작년에는 

러시아 극동국립인문대학교에서 명예경제학 박 

사학위를 받는등 학구열도 대단한것으로 알려졌 

다. (중략) 

그의 생활신조는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자신을대할때는가을서리처럼’ 의 ‘대인춘풍지 

기추상(待人春風 持B秋雷)’ 이라고 한다. 다년간 

의 정치생활동안공인이나지도자에게는 일반인 

에게 요구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윤리적 책 

임감이 있다는사설을깨달았다고한다 

“제가대학을다니 
ip Program CEO상 수상한 주진우 회장올 찾아서 

던 1970년대는 한 r - --0 

국의건설업체가중 

동에 진출할 때 가 

장큰경쟁력이 값 

싼노동력이었지요 

그런데 이번 중동 

방문에서는 한국 업 

체들이， 시공，검사， 

공사감독까지건축 

의 전 과정을추진 

하고 있는 것을보 

면서우리나라의 인 

적자원이 얼마나대 

단한가를느꼈습니 

다. 더불어 업체가 

긴밀한네트워크만 

형성된다면 우리의 

/28 

훌륭한 인력을 갑절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대기업과중소기업 간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 회장은 오늘날 국내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과 IT등에치우치는추세지만3차산업을키우더 

라도 제조업， 즉 전통적인 굴뚝산업이 든든히 바 

치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에 오 

%악산을 인수하면서 한계산엽이라고 평가받던 

수산및 냉장식품사업에서 블루오션을찾은느 

낌입니다”며 사조의 러시아 지사를 오양의 미국 

지사와 연결해 글로벌 수출의 전진기지로 삼고자 

한다는 주 회장은 아버지가 물려준 기업， 나아가 

한국원양어업을되살려야한다는사명감을넘어 

제조업에서 성공신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 

다 

그는 부인 윤성애 여사와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고， 고향 발전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으며 

다방면에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른바 전천후 

“하늘이 제게 준 최대의 축복 그것은 ‘고향’ 입니다” 
매훌 1조원 달성…식품업계 새 강자로 부상 

변화 스띠드 사람 강조한 경영절학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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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이다.18대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발걸음이 

빨라지기도한다. 

고향 어르신들께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건 최선 

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각별한 각오와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바란다”는 말로 새해 인사 

를대신했다. 

결정후보도문 

(126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선거기쐐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성주신문 2008 
년 2월 5일 -11일자 8연 ‘하늘이 제게 준 최대의 축복， 그 
것은 ‘고향’입니다·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한다 

성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경북 고령 성주 칠곡지역)와 핀련하여 객관혀 기준 제 

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툴 선별하여 그의 수상 소식， 사 
업 경력， 경영성과， 포부 등울 인물사진과 힘께 1개면 전체 
에 걸쳐 부각 보도힌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물리하 
게 힐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 

(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명성)， 공직선거법 제 
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공직선거법 제8조 

의 3세행，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 제1항에 따 
라위와같이결정한다 

6 2008년 2월 26일자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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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번호 

언론샤 
부안저널 

2008작심44 결정유형 /정고문계제 

부안저빌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157-4 
대표 김부미자 

심의대상기사 
_ W[의원동정] 김춘진 의원~ (2008년 2월 6일자 4면 ) 
_ W김춘진 국회의원 초청 업무설명회~ (2008년 2월 6일자 4면) 

『농촌진흥청 폐지 철회되어야 ... .!) (2008년 2월 6일자 6면) 

부안저널이 발행한 부안저널 2008년 2월 6일자 4면 W[의원동정] 김춘진 의원』， 『김 
춘진 국회의원 초청 업무설명회』 제하의 기사 및 2008년 2월 6일자 6면 『농촌진흥청 
폐지 철회되어Or ... .!) 제하의 칼럼과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 
는 주간 부안저널 6면에 벌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01 

부안저널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전북 고창 · 부안지역)와 관 
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의정활동 관련 동정을 
상하로 배치해 보도하고 그의 칼럼{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유 |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거|재하는 등 
과도하게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 

，γ | 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선거기 
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제2항， 공직선거법 저1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저11 항에 따라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경고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부안저널 2때8년 2월 6일자 4면 W[의원동정] 김춘진 의원.!) ， 

『김춘진 국회의원 초청 업무설명회』 제하의 기사 및 2008년 2월 6일자 6면 『농촌진흥청 폐지 철회되어 

Or ... .!)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부안저널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북 고창 · 부안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의정활동 관련 동정을 상하로 배치해 보도하고 그의 칼 

럼{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때8. 1. 10. ~4. 9. )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 

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 

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게재하는 등 

과도하게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효(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제2 

항， 공직선거법 저1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쩌13항， 선거기시심의위 

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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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의뭔동정] 김춘딛 의원 

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것만이 정부 농업정 

책에 대한 신뢰와 미래의 농촌에 대한 희망을 

줄수있다”고밝혔다.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국회의원 156명 동참 

폐지 법안 본회의 통과 어려울 듯 

김 의원은 “서명에 참여한 의원들과 함께 정부 

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저지를 위해 앞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향후 계 

획을밝혔다. (후략) 「농촌진흥청 폐지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모임」 

을 이끄는 김춘진 의원은 지난달 29일(화) “농 

촌 진흥청 폐지 반대”를 위한 서명에 총 156명 

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고 밝 

김춘진 국외의원 조협 업무실명외 

혀， 농촌진흥청 폐지 법안 본 

회의통과가사실상어려울것 

으로예고되었다. 

김춘진 의원은 “건국이래 농 

촌진흥청은 국가 농업기술을 

개발보급과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견인차 역할 

을 충실히 해왔음에도 불구하 

고，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하루 아침에 공 

무원신분을 민간신분으로 바 

꾸어 연구와 기술보급의 지속 

성을 저해하는 이번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받아들일 

수없다”고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농촌진흥청 

의 연구분야를 출연연구기관 

화 할 경우 수익성 있는 연구 

에만 집중하여 꼭 필요한 연구 

가 부족할 수 있어， 종자안보 

를 포함한 식량안보의 위기를 

초래할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외g흥정 김총진의원 

농혼죠훌칭 펴|지 반대 국회의원 156영 동참 

예지 엉안 본회의 용과 어려융 듯 

r농혼앤흥정 l지.'1)대하는 고 비연g이 
긋회의원 g잉」을 이n는 잉용징 깅의원은 "，，， .재잉회 시얘 기 

의임용 지낭"29잉(~l 농혼원 g농업으효 •• 핵§ 짖기 어a서 
g갱 이지 ικ， •• 에힌 서영에 는 융용전용정§ 흑가기g으로 혼 

& 1"'"외 국~.엉이 용정g디 올시키고 기@연구 잊 "i>기능 
고 ”혀 능혼전용 .... 지 엄인 을 어g 깅히시키는 것이 깨잉" 
잉m회 톨잉기 시잉싱 어혀를 것 외 띠고‘이 시§하늠 농엉인§ 

으g예고되업이 "$ 우성적으S 앵Rl!tol. 이것 

깅훈g 의영온 경긋이a 농혼 잉에 엉.~엉엉‘에 r‘” 싱잉 
진흥~" 욱기 농업기‘훌 끼‘보 외 이g씨의 농혼에 대.，.앙iill 
급껴 고를g 융신'"외 안정쩍인 수 있다-고 F배이 
용급에 견ι[시 역잉을 용싱，，~ 깅 의원옹 -서영에 잉여잉} 외앤 
왔용에도 톨구히고 이a 당사자 .. 파 @께 정￥시조직덩 새엉잉 용 
융외 용훈힌 외견수영 없이 1!).Jil '19:1 처리 저지. 쩌a 양으로 ￡ 
。'"에 융우갱신를용 민간신g으 R쩍으호 대용에 나강 예정-이라 
증 "꾸어 연구와 기‘보급의 지 고 잉 .. ~획을 ""다 
*성을 J;\tllðl눈 이언 잉수뼈의 이에 있서 김의원온 "'"년 l엄 
정g조칙끼연인엄 양에잉 수 없 %잉 국회 *.~경@’서 @즉농 

다‘고 꺼뼈이 업경엉인연W!ll. ~인연" .. 농 
또" ~~잉은 ."，혼'H!엉외 인딩1어 g용으호 기자m견을 1 
연구용ρ ... 연연구기~~Ilt1 :!I힘이 있으여 l수 •• 지ι'" 
우 수찌성 있는 연구에인 징~I ~ 정￥"외엉 1정잉 잉얘. 이 

여 싹 w"" 연구기 짜'!Jt! 수 n는 의&"잉톨 g "" 외디 
있어 용자인보."잉잉 어링잉 서~& 이을어 낸 것으응 g예정 
보외 g 기 ..... "쇼지도 ilt:f 다 

김훈진 국회의월 초청 업무설명회 

한국농혼공사 후인xμ‘ 

엄욱융룰경사 ￥인지'K지사g 깅영 
임)는 지년양 "잉(Wl 얘용형인쭈싱 
잉 김용낀 욱회 .. 잊을 #.~81여 g인 
x 샤 ，..년도 쭈요 엉우칭g피 g￥ 
예신확보 잉 신유λ 엉 *진 잉.，에 

대에 어~"고 지역 ‘진파 ljt.o2!:지역 
농업인 싹잉사업 ~.을 위@ 엉￥ 
예산 I보에 노혀8뼈 를 것을 건외 

''''다 
~~징 ""익잉g 지역농흔융 핵잉 
지고 잉6에서 노억m는 깅엉깅 지사 
장와 찍언률이게 고아융을 g시하l 
농용써정피 .리융잉§ 쩌. ~선 a "우가 노획이 i리는 당부.2Jq，'.께 
이 양 g끽。 야 ." 융잉￥ 잊 "억 잉으로도 지송쩍인 인닝흩 기지기토 
예싱X에 농엉!야 이"이 g때힌 빙 하었다 

~i 수 있도톨 건외하늠 용 혀극쩌 "''' 업무보고 .. ，시간정도외 ~ .. 
인 지잉을 이’ 져 어’S이고 잉하였으 ‘U는 대회톨 톨" .. 엉농혼 밑정 ~ 
여 에 ... 허의 찌a싱g에 여톨 ” 영업인외 소욕양상을 쩌g 셔호외 g 
쩍인 예용얘.，，~저@ 를핑<J호 고 견을 교깐"" 소용힌 >，리기 되없다 
§엉의 엄이 생t빼 수 있도. 직원 

한국농촌공사부안지사 

한국농촌공사 부안지사(지사 

장 김영길)는 지난달 21일 (윌)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국회 

의원을 초청하여 부안지사 

2008년도 주요 업무현황과 정 

부예산확보 및 신규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발 

전과 부안지역 농업인 숙원사 

업 해결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 

에 노력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 

다-
김춘진 국회의원은 지역농촌 

을 책임지고 일선에서 노력하 

는 김영길 지사장과 직원들에 

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농촌발 

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생각이며， 특히 농림부 

및 기획예산처에 농업분야 예 

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 2008년 2월 6일자 4면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김 의원은 또한 “개방화 시대 기술농업으로 경 

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으로 존속시키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며， 예측불허의 재해 

상황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대책과 철저한 물관 

리로 고품질의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직원 모 

두가 노력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 

적인 만남을 가지기로 하였다. (후략) 

고， 기술연구 및 보급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개방화의 파고 속에 시름하는 농업인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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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흉협 며l지 칠외되어야 .. . 못된 농업관에 기 인한다고 본다. (중략) 

국회의원김춘진/고창·부안 우리농촌의현실 

인수위원회와농진청 

지난 1월 16일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개편안에 따르 

면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농촌진흥청 산하기 

관인 농업기술원， 작물과학원， 축산과학원， 원예 

연구소， 농업공학연구소 등 9개 연구기관 및 국 

립수산과학원， 산림과학원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농업의강화 

현재 농산물수입 등우리 농업이 처해있는현 

실을타개하기 위해서는기술농업의 강화가무엇 

보다도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의 역할이 더 

욱 강조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동안 이러한 역 

할을 우리나라 농업기술 개발의 산실인 농촌진흥 

청이 담당하여 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그럼에도대통령직 인수위가농촌진흥청 

을 폐지하고 관련 연구기관을 정부출연 연구기관 

화 한다는 것은 경제논리를 무작위로 적용한 잘 

우리 농촌은 산엽화를 지나면서 소외되어 왔 

다. 정부가 추진해온 수출주도형 경제정책 속 

에서 매번 양보해야 했고 또한 피해를 감내해 

야 했다. 그 과정 속에서 정부는 매번 예산지원 

과 장빗빛 청사진을 보여주었지만 설질적으로 

우리의 농촌현실은 나아지지 않았다. 현재 우 

리 농촌은 한-미 FTA라는 큰 산을 만났다. 이 

는 농민들이 홀로 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금 

이야말로 그동안 피해 받아 왔던 농촌에 정부 

가 나서서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어도 모자랄 

시기에 기존에 있던 농업관련 조직을 폐지하고 

민간에게 이를 맡긴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 

된다. 

물론 경쟁을 시켜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한 

다는 것은 바람직한 원칙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경쟁”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의 식량 

안보를 걱정해야 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 

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농업분야를 경 

제논리로 재단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서구 선진국의 농업정책을 반면교 

l용기고 농촌진흥청 폐지 철회되어야 . .. 

- 요아예원회외 농진앵 을 당딩히고 있으며 연구 인혁과 루자 잊 으로 1 쩍왼다 ..,...“ X 난 1월 16일 이영벅 대용영칙 인수잉잉 앙 획대하는 추새이다 αm국가외 농입에 물용 경g융 시켜 경제성과 "lI성l! 추 

I s. -’ 뼈는 정쩍개원뼈 밭없다 개연 산 풍 R&lJ 루쩨.jol l!J'k 내외인 것을 구뺀 것은 바강직힌 왼혀잉수도 있다 .,- '1.k>I 따르연 농혼잉흥정을 찌지하고 농혼 강안히연 3.5%수훈엔 우리어↓외 비교양 하지얀 경합이 민별'0 1 아니리는 정이다 
’“~ <!흥정 생171굉인 농업기i앓 ζ물과찍 때 3얘 기ηκ11ε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국기외 식짧!보톨 걱정혀야 하고 에양자 
~ 일 짝산괴쩍잉 잉에연구소 농엉g학생구 2001년부터 으든 국기연구기판융 욕회앵정 g를올 농이기 위해서도 지응척으로 노력 

1 .틀“ 소 등 9재 연T71판 및 국잉씬빽원 신 엉인얼 천흰뼈 운영얘 오고있으나， 실 얘야 앙 농엉쐐 경쩌랜로 쩌<Jò1써 
- - 링괴아잉§ 훌연연구기굉으로 전잉히늠 것 패한 사2찌로 명가외어 국가연구기판g로 는 것온 아쭈 위엄한 ~ol다 지급이리도 
국회의원 융 포g하고 있다 g원률 겉토하고 있용융 강안양 때 E야찌 서구 선징국의 농업정책융 t앤교사로 상 
김훈진 가 추진히고 있는 농혼진용정 빼지와 샌} 。싸 g 것이다 
(고칭 부잉) 기@농잉의 강화 연구기관을 엉g앙연기원회 힌C논 앙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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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찌 농산율 수입 용 우리 농업이 쳐뼈있 시대 호용에 역앵하는 것이다 lIJ:l. ικ~~H능 의f!O.입 
는 현영용 딩껴히기 위뼈서는 기울농업외 지긍 잉^l는 욱회 내에서 농혼진g칭 뼈 
강회가 무엇보다도 필요히고 이. 위@뼈 우리의 농을 얻잉 지g 빈뼈@한 의원모잉 g성율 g해 굉연 
국가의 역&‘이 더옥 강조되어야 양은 딩연 우리 농흔온 신뼈회를 지나연서 소외되 농잉단예와 연대6때 농흔진흥정 얘지반대 
히다 그동안 이터한 연항을 우리나라 농엄 어 % 정￥가 추진해용 수용쭈도협 정제 톨 위에 모든 역량융 모아 니가고 있으여 
기숱 깨생외 ι닝IOJ 농흔잔용썽이 당당히 잉1억 숙씨서 애언 양보해야 혔고 !E.~.ù] 1뭘 31잉 현얘 국회의원 157영외 서명§ 
여 양4는 것올 도르는 사캉은 없을 것이 뻐톨 강내에야 웠다 그 과정 육에서 영￥ 이융어 내었다 농촌강용정 폐지운찌는 비 
다 그링에도 대용영칙 인수위기 농혼전용 는 애언 예산지원과 g잇빛 g시진융 보여 단 놓인톨인외 운찌가 이닝융 핵시양 '11" 
g올 뼈지;}고 관련 연구기관§ 정부융연 주었지인 성장쩍으g 우티의 농흔현상은 가 있다 이명박 당선인께 농혼정흥정 찌지 
연구기강여 힌다는 것용 경쩌논깅훌 우직 나이지지 m.'<• 현찌 우리 농온은 한미 에 대8뼈 '1고.，여 e 것융 혹구흥따 
위로 쩍용한 "옷원 농엉잉에 기인한다고 ITA 라는 등산을 E싸&↓ 이는 농민들이 우리 농업과 농혼외 문찌는 경껴성이하 
용다 용모 녕71에는 역g혹이뎌 지금C씨 암로 는 짖대기 아닌 식ζi안보라는 장71적 관엉 

그§안 피해 얻이 %언 농훈에 엉우기 니 에서 정근혀야 @뼈 농업의 경쟁력 또힌 
A 대효톨이 역@ 셔서 힘을 잉어추고 도21';'어도 모자링 시 국7썩 *앤얘서외 지왼파 육성을 톰뼈 농 
째제 대￥용외 니라는 농겁 의 정생획융 기에 기존에 있언 농엉굉영 조찍을 폐지.. 여 니llO f 양 적'!i'이잉는 것올 찍시양 필 
강회하기 위'1<겨 즉〉 연구기견이 기술개앙 고 민간에꺼 이를 당긴 아는 것은 문쩌정 g가 있다 

l'> 2008년 2월 6일자 6면 

사로삼아야할것이다. 

폐지를 반대하는 의원모임 

지금필자는국회내에서농 

촌진흥청 폐지를 반대하는 

의원모임 결성을 통해， 관련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농촌진 

흥청 폐지반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고 있으며 ， 

1월 31일 현재 국회의원 157 

명의 서명을 이끌어 내었다. 

농촌진흥청 폐지문제는 비단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당선인께 농촌진흥 

청 폐지에 대하여 재고하여 줄 것을 촉구한 

다(후략) 

결정후보도문 

(130쪽 경고문 내용 참조〉 

지 2003. L 10.-4. 9 찌서 S정 J.t_t;J_，예 :;jÃ 의 

-‘- 앙립은 자갯 그 길정이 S정인의 흥보수딩으로 이 
용잉 깨연성이 ii.Jl.'U힘의 야iJ >l 서^'익 ιF갇짖 

선거기사써외에왼이(위앤징 연찌겨)는 '"인저‘ 안g이 주용이톨 수 있는 이 그 내용잉 상5 여부 

앙갱년 2W 6일자 ’연 n외앤흩 ~l 깅걷진 의잉，. • 융운히고 게찌하지 양이이 앙 것입i 게세히는 
'<J춘진 국m외원 초엉 엉우섬엉이J찌'"기 7μ} 잊 " 괴도"게 되zl 보도힌 것은 여타 후?예딩"를 
""녕 2월 S왼지 6연 r놓혼-Ð.a-정 폐지 염’'1!<1어 에게 g리히게 잉 우려기 있다 앙 것。 어 서 [선거 
이 j찌하외 킹~ot 대에 r경고」조치씬앤 기사싱의기훈 제l조(공엉성L 선거기샤“외기e X~ 
셔씬저‘이 위 성의대상기λp‘서 씨l야” 국회의 Z조(앵영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1조"↓#기l 
잉선기(선톨 고정 녕안지역)와 강연 액앙혀 기준 당)째2양 g이선거영 찌8호〔언g키 연의 g，j셔도 

제시 없이 ‘정 .. "예정치냉 션영"져 그의 의정 외무) 각 위반1공직선거업 쩌8조외3에g 선거"시 
앙，，~"" 용엉융 싱히g 에'18 보도히고 그의 길 싱의위원회 규칙 .m.ξ제'"에 따하 위억 길}이 a 
엉 선 거. 양훈 시정(선거일천 00일 #터 선거일꺼 정힌앤 

/:" 2008년 3월 5일자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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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변호 

이 유 

경고문 

2008^t심 49 결정유형 /정고문제재 

민주신문 (주)이십일세기뉴스 / 서울 중구 중림동 500 
대표이사 강상숙 

『박근혜 좌장이란 원죄가 ‘조|라면 조|’ .!I (2008년 2월 10일자 54-55면) 

(주)이십일세기뉴스가 발행한 민주신문 2008년 2월 10일자 54-55면 『박근혜 좌장 
이란 원죄가 ‘조|라면 조|’ 』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주간 민주신문 54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민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부산 남을지역)와 관련， 객 
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이력 및 주요 정치 활동 경력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2개 면에 걸쳐 집중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 
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 
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저18조으13저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저1 1항에 따라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호썩)는 민주신문 2008년 2월 10일자 54-55면 『박곤혜 좌장이란 원죄 

가 ‘죄라면 조|’ 』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민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부산 남을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이력 및 주요 정치활동 경력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2개 면에 걸쳐 

집중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 

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 

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쩌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 

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박근며|좌~IQI란뭔죄가 ‘죄라면죄! 

인물탐구/한나라당 김무성 최고으|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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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계 좌장’ , ‘YS계’ , ‘민추협 공신’ , ‘민주 

계’ 등은 15， 16， 17대 (부산 남) 국회 3선 중진인 

김무성 의원을 따라다니는 수식어다 김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시점은 1996년 YS가대통령 때인 

신한국당시절이지만，그의 정치인생은이보다한 

참 더 거슬러 올라간다. 김 의원의 정치 뿌리는 민 



주계 흑은 YS계로 불린다. 김 의원은 13대 대선 

당시， 통일민주당 후보 YS의 선거대책본부 재정 

국장으로 일하며 캠프의 핵심부에서 활약했다. 당 

시 그의 나이 39세였다. 당시 정치 환경에서 대선 

캠프의 재정국장직은 ‘보스’ 의 확실한 신임을 받 

는 사람이 아니면 근접하기 어려운 자리였다 대 

선이후에도김 의원은당총무국장과국회행정실 

장， 기조설차장등주요 당직을 맡았다. 

14대 대선을 겨냥해 1992년 3당 합당으로 탄 

생한 민자당에선 의사국장과 의원국장，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후보 추대위 총괄국장 등을 지내 

며 핵심부 자리를 굽혀나갔다. 14대 대선 때도 

후보 정책보좌역을 지내면서 YS의 지근거리에 

서활동했다 

주화추진협의회에 있다. 

동해제강(주) 전무이사， 삼담업 (주) 대표이사 

등을 지내며 성공한 젊은 기업인으로 잘 나가던 

그는 민주화추진협의회에 몸담으면서 야당정치 

판에뛰어들었다. 

1984년 발족한 민추협은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 

서 YS계와 DJ계 야당인사들이 연합해 발족한 재 

야정치 단체. 김 의원은 민추협 특별위원회 부위 

원장， 민추협동지회 공동대표 등 민추협 중심부에 

서 활약하면서 정치를익혔다. 

민추협 핵심인사들은 85년 신한민주당을 창당 

했고， 구성원 대다수가 신민당에서 정당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민추협은 원외에 남아 민주화운 

동을 전개하기도 했지만， 1987년 13대 대통령선 

거 때 YS와 DJ가 대립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김 의원은 민추협에서의 인연으로 아직까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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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비서실장， 대통령후보 비서실장， 대선기획단 미 

디어대책 본부장 등 대선캠프에서 중책을 맡았고， 

대선 후 권력핵심부로 이동하는가 싶었지만， 대선 

패배로좌절했다. 

2004년 총선 이후 김 의원은 당시 당 대표로 선출 

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적극 도와 당 재건에 

앞장섰다. 이 때부터 그는 박근혜계 좌장으로서의 

입지를 만들어갔다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 때 친박 

핵심 인사로 이미지가 굳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김무성 의원은 현재 한나라당 최고의원직을 

맡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불거진 한나라 

당 공천 갈등의 정점에 서 있다. 한나라당 공천 

심사위가 지난 29일 ‘부정부패’ 로 형이 확정된 

인사에 대해 공천심사를 불허한다고 결정을 내 

린 것이 그 이유이다. 이는 당규 3조 2항에 근거 

한 결정이다. 김 최고 의원은 1996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에 대해 김 의원은 “10년 전 일이고 16 , 17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이에 대해 ‘탈당도불사하겠다’는의 

지를 보이고 있고 당내 친박계 의원들이 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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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원과 뜻을 같이 하겠다고 나서 고 있는 상황 

이다 

김 의원은당의 이런처사가정치보복이며 토사 

구팽이라고 표현하며 “한번도 당적을 바꾼 적이 

없는데 당에서 쫓아내니 당적을 버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공천 갈등은 최악 

의 상황인 ‘분당사태’ 까지 치달을 수 있는 국변에 

처해 있어 김 최고위원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 

중되고있다 

결정후보도문 

(134쪽 경고문 내용 참조〉 

선거기A냄의위원회(위원장 변호썩)는 민주신문 200l년 2월 11Y일 
자 54-또연 「박근혜 죄증에란 원죄기 초j러면 죄’ 」 저|하의 기시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민주신문이 위 심의대상 기시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부산 남올 

지역)와 표련， 객E쩍 기준 제시 없이 확정 후보예정자률 선열히여 

그의 이력 및 주요 징치횡동 경력 등을 인물사진과 힘꺼12개면에 걸 
쳐 집중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를에게 불리 
하게 힐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l， 

선거기시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핀의 공 
정보도의무) 각 위반l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시심의위원 

회 규칙 제12조 제1흥때l 따라 위와 길에| 결정한다 

c" 2008년 3월 13일 자 54면 



의결변호 2008^t심 53 결정유형/정고문제쩨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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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주)중앙일보사 /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송필 호 

『“구|족 이미지라니? 배우 아들이 무슨…그 (2008년 2월 10일자 2면) 

(주)중앙일보사가 발행한 중앙SUNDAY 2008년 2월 1 0일자 2면 『“구|족 이미지라니? 
배우 아들이 무슨---”』 제하으|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 
되는 주간 중앙SUNDAY 2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 
다. 

중앙SUNDAY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동작갑지역)와 관 
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정치적 소신 및 출마 
포부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면서 출마예정인 지역구의 
경쟁자들에 대해서는 단신으로 처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 
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 선거기사심의기준 저12조 
(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 
의해13항， 선7~71샘의위원회 규칙 저112조저11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l 

정고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호}석)는 중앙SUNDAY 2008년 2월 10일자 2면 『 ’‘귀족 이미지라니? 배우 

아들이 무슨…”』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중앙SUNDAY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동작갑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 

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정치적 소신 및 출마 포부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인물사진 

과 함께 부각 보도하면서 출마예정인 지역구의 경쟁자들에 대해서는 단신으로 처리한 것은 여타 후보 

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 

기준 제효(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으13제3 

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계 진출을 전격 선언한 홍 

정욱(38) 전 헤렬드 미디어 대표이사 회장이 8일 

중앙 SUl'↓DAY와 단독 인터뷰를 했다. 4일 회장 

에서 물러나한나라당서울동작갑지역구공천을 

신청한이후첫 언론인터뷰다. 이 지역 현역 의원 

총선출마 나선 '(7막7장』의 주인공홍정욱씨 

단독인터뷰 

“귀족 이미지라니? 배우 Ot들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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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청와대국정상황실장과여당대변인을지낸대 

통합민주신당 전병헌(50) 의원 인기 아나운서 

출신인 유정현(41)씨， 서장은(43) 당협위원장 등 

과의 한나라당 공천 경쟁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 

다. 영화배우 남궁원(본명 홍경일) 씨의 아들로 

미국하버드대 우수졸업생으로화제의 중심에 섰 

던 그는 “평생을 한마리 양으로 편안히 사느니 하 

루를 살아도 사자로 살겠다껴 정치권 도전의 포 

부를밝혔다.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는데 미리 자문이나 

추천을한사람이있나. 

“솔직히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택 모두 

와 오랜 접촉이 있었다. 선거 때마다 ‘콜’ 이 있었 

“귀족 이미지라니? 배우 아들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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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때마다 내가 기업을 살려야 했고 경힘을 쌓 

아야 해서 거절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고민했고 

‘때가 됐다’ 고 생각했다. 한나라당 내 여러 세력 

과 골고루 만났다 누구 라인을 타고 갔다는 얘기 

는안들을것이다 " 

-처 이모부인 정몽준 의원이 한나라당으로 가 

면서 함께 데려가는것이라는얘기도있는데. 

“정 의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 회사에서 퇴임하 

고 모든 신문에 내가 정계 진출한다고 나온 다음 

에야 0빠， 가족인데 상의를 안 드렸구나 싶어서 

전화로 인사를 드렸다" 

-많은사람이 대권까지 갈것으로예상한다 

“초등학교도입학안한사람한테 대학수석 합 

격 비전을 물어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다면 과찬이라고 생각한다. 언제， 어떻게， 어 

떤 직책에 도전하느냐는 유권자의 뜻이고 하 

늘의뜻이다” 

-귀족적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나에 대한부정적 평가중부모님께 죄송스 

럽고 ‘그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표현이 바 

로 이거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영화배우의 아 

틀이 귀족이 됐는지 잘 모르겠다." (중략) 

-언론사경영을성공적으로이끌었는데 왜 

정치권으로가나. 

“나는 오래전부터 공직 참여를 중요 목표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정치) 참여를선 

언하면서 걱정이나 우려보다는 속 시원한 후 

련함이 있다. 20세기 대한민국 엘리트의 중요 

한사명이 입신양명(立身揚名)이었다면 21세 

기형 엘리트의 사명은 선공후사(先公後私)여 

야한다" 

-언론사를인수할때부터 정치를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시각이 있었는데. 

“언론사 인수가 정치의 지름길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다. 언론사 경영은 참으로 

어렵다.정치에참여하는길중에서 언론사인 



수보다훨씬쉬운게 많다" 

-언론사경영에서는손을떼는것인가. 

“그렇다. 그러나 주식을 갖고 있으니 좋은 투자 

자영입 등주주로서 역할은필요하다고본다" 

-정치를하는목표는. 

“정치는결국세상을바꾸기 위한도전이 아니겠 

나.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기 위한 도전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영 

원한코드는경제 · 교육 · 외교라고생각한다" 

-진보와보수중어느쪽인가. 

“나는 진보나 보수 같은 이념적 틀에는 거의 무 

감각하고 무관심하다. 이것이 우리 ‘밀레니염 세 

대’ 의 특정이다. 실용주의에 근거해 선진 대한민 

국을 이룬다는 이명박 당선인 비전에 공감했다. 

실용주의에 근거한선진 대한민국이 만틀어진다 

면 10-15년 후 이어받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좀더 품위 있는민주주의，좀더 인간적 

인 시장경제， 좀 더 개인의 개성 · 창조성이 강조 

되는 사회가 10년 후의 실용노선이라고 생각해 

지금 들어오게 된 것이다" 

-중학교 때부터 케네디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 

다는데. 

“느낌이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갖춘사람이 있을수있구나하는거다 배경도 

완벽하고 학별 · 가족 · 재력도 갖추고 이름다운 

아내까지 있고， 죽는 것도 그렇게 멋있게 죽고， 죽 

어서도 멋진 상징으로 남아 젊은이들에게 감동과 

희열을주는사람이구나하는소년기적 환상이 분 

명히 있다.그런완벽한조건을갖춘사람이 공직 

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공직이 그렇게 멋지고 

명예로운가하는생각을가졌던기억이 난다" 

-기독교신자인가. 

“모태 신앙이다. 교회 집사로 활동하고 있다. 신 

앙의 제일중요한가치는결국겸손이라고생각한 

다. 인간으로서 한계를 자각하고， 그럼에도 나를 

지탱해주는모든것에 감사히는마음이 겸손의 두 

가지요소다" 

-공천을 신청한 동작갑 지역구와 어떤 인연이 

있나.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살던 곳이고 나 

도거기서 태어났다 본적이 상도동이다" 

결정후보도문 

<137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기 
1 선거기쇄의위원회(위원장변호애)는중앙SUNDAY2008년 2월 10일자 ! 
I 2연 ‘귀족 이미지라니? 배우 아들이 무슨 n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1 조 

{ 치한다 중앙SUNDAY가위심의대상기써l서제18대국회위원선거(서울 ! 
! 동작갑지역)와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 예정자를선별하여 i 
! 그의정치적소신및출마포부등을인터뷰형식으로인물사진과함께부각 ! 
} 보도하면서 출마 예정인 지역구의 경쟁자들에 대해서는 단신으로 처리한 ! 
! 것은여타후보예정X님들에게불리하게할우려가있다할것이어서[선거 | 
! 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 ! 
i 업제8조(언론기관의공정보도의무)각위반]공직선거법제8조의3제3항 
| 선거기사심의위얻회규칙제12조제 

/è,. 2008년 3월 2일자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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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번호 

언론샤 

^ T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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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고문 

2008작심 54 결정유형 /정고문계째 

나주투데이 (주)나주투데이 / 전남 나주시 이창동 134-42 
대표이사 민 달수 

- ~최인기 의원， 영산강운하 고대문화권개발과 결합돼야 이명박 당선자 만나 복합 
프로젝트로 조기추진 건의~ ( 2008년 1월 21일자 2면) 

- ~최인기 의원， 공기업 민영화 중단 강력건의~ (2008년 1월 28일자 1 면) 
- ~초|인기 의원 국회 원내대표 연설~ (2008년 2월 4일자 1 면) 

(주)나주투데이가 발행한 나주투데이 2008년 1월 21일자 2면 『초|인기 의원， 영산강 
운하 고대문화권개발과 결합돼야 이명박 당선자 만나 복합프로젝트로 조기추진 건 
의~ ， 1 월 28일자 1면 『최인기 의원， 공기업 민영화 중단 강력건으I~ ， 2월 4일자 1면 
『최인기 의원 국회 원내대표 연설』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 ’ 이내에 발행되는 주간 나주투데이 2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 
하여야한다 

나주투데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전남 나주， 화순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의정활동 관련 내용 
을 인물사진과 함께 3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 
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 
사심의기준 저12조(형평성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저11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나주투데이 2008년 1월 21일자 2면 『최인기 의원， 영산강운하 

고대문화권개발과 결합돼야 이명박 당선자 만나 복합프로젝트로 조기추진 건의~， 1월 28일자 1면 『최 

인기 의원， 공기업 민영화 중단 강력건의~， 2월 4일자 1면 『초|인기 의원 국회 원내대표 연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나주투데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남 나주， 화순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의정활돔 관련 내용을 인물사진과 함께 3회에 걸쳐 연속 

적으로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 

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저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죄민기 의뭔， 영산강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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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문와뀐개발과 걸동딱1야 

이명박당선자만나복압프로젝트로 

조기추진건의 



긍정적답변이꿀어내 

최인기 국회의원이 지난 18일 이명박 대통령 당 

선자를 만나 영산강운하는 기존의 영산강고대문 

화 특정지역 사업과 결합된 복합프로젝트로 추진 

되어야한다고주문했다. 

민주당을방문한이명박대통령 당선자와당대 

표실에서 만난최인기 의원은공약사업 중하나인 

영산강운하사업에 대해 이 같이 주문하고조기추 

진약속을받아냈다 

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영산강운하의 조기착공 

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면서 “영산강운하 

는 영산강 뱃길복원， 강변도로건설， 생태공원조성 

및 친환경농산물 국제물류기지건설 등을 포함한 

사업이 동시 추진돼야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 나주를 중심으로 하는 영산강 유역은 마한 

시대부터 역사와문화가흐르는보호가치가큰문 

화유적지로 이 지역의 생태보호 및 수질개선 노력 

과 함께 역λ까 살아 숨쉬는 관광지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도동시에 병행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 

최인기 의원， 영산강운하 고대문화권개발과 결합돼야 

이명박 당선자 만나 복합프로젝트로 조기추진 건의 

긍정적답변이끌어내 

최인기 국회의원이 지낭 18 
일 이영박 대용혐 당선지률 만 
나 영산강운하는 기존외 엉신 
감고대문화 륙정지역 시엽과 
절힘g 복합프로젝트로 추진 
되어야 힌써.고 주운했다 

민주당을 앙운한 이영빅 대 

룡형 g선자와 당 대표실얘서 
E싼 최인기 의원은 공약사업 
흥 6κ때 영산깅운Õr "r업얘 
얘해 이 갈이 주문히고 장l추 

진익욕을또‘。}냈다 
최 의원은이 자리에서 명 
산강운.iir의 조기햄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연서 

영산강운하는 영산강 뱃길확 

원‘ 깅연도로건설‘ 생태공원조 
성 및 친힌경농ι년용 국제룰튜 
기지건설 등을 포힘한 시업이 
동시 추진돼야 사업의 시너지 
효과용 낼 수 있올 것이다-고 
일혔다 

륙히， 나주훌 중심으로 히는 
영산강 유역은 마힌시대부터 

최인기국회의원 

역사와 문회가 흐르는 보호가 

치가 큰 문회유적지로 이 지역 
의 생태보호 및 수질개선 노혁 
과 함께 역사가 i."r 숨쉬는 
핀팡지로 조성하는 프로젝트 
도 동시에 영명되어야 힌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영박 \Hj;q는 

“최인기 원내대표의 쩌요k깨 적 
극 공강히여 영ι낌운하사업 
이 조기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화b쨌다 

특히 사업추진융 위한 0여산 
획보는 기존 양경부의 6씬관 
리사업비 등 관련예산과 일부 

민자유치로 부혹한 찌원융 충 
당형 수 'll때IC 최인기 원내 
대표의 제인에 공강율 표시쨌 
다 
한연‘ ;01 외원은 정부죠칙개 
현안과 판련해 「작고 효율g얘l 
정부용 지양하는 재연~l 
기본책으로 인주당의 입장과 
합치왼다-고 일쨌다 그러나 
개현요써 포항왼 용일부 폐지 
와 E양빼 용잎이라는 국가 지 
심괴제에 부멍하지 않는다고 
덧물었다 
이외 힘께 여성부와 해양수 
신부 혜지얘 대해서도 양성영 

등 실현 해'Il'냉깨월 개척 
이 더욱 횡성회되어야 흩때는 
흑연얘서 이률 기관율 폐X 하 
는것은쩍절히지않}고 X 적 
었다 

륙히‘ 농촌진흥청 폐지톨 거 
론하연서 ‘농업기술개엘과 보 
급 시험， 농사지도에 큰 역양 
율 하고 있으여 농민의 의온도 
가 큰 기관율 폐X 하는 것은 
문제기 있다.고 강조했다 

f:, 2008년 1 월 21 일자 2면 

이에 대해 이명박 당선자는 “최인기 원내대표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영산강운하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는 기존 환경부 

의 하천관리사업비 등 관련예산과 일부 민자유치 

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최인기 원내 

대표의 제안에 공감을 표시했다.(후략) 

죄민기 의뭔， 공기업 민영와중단 i랙건의 

대통령직인수위 …한전 민영화 계획 없다 

농진청 연구기관 전환 반대 성명도 발표 

최인기 의원이 최근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한전등국가에너지원공기업 민영화계획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이 경숙 인수위원장에게 

강력히건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21일 이 위원장과 전화통회를 갖 

고 “한전 등 에너지원 공급 공공기관들의 민영화 

가 과거에도 중단됐었던 이유는 민간과의 경쟁여 

건이 미성숙한 상태였다”면서 “공적독점이 사적 

독점으로 전환되면 요금이 올라가고 수급이 불안 

해지는문제가발생할수있기 때문이었다”고주 

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한전의 경우 일반기업이 수행할 

수 없는 국가 전력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자본을투자，대량생산을통해 국민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설립 취지로볼때 민영화는어렵다는 

점을피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 

되고 있는 한전 등 국가에너지원 공급 공공기관들 

의 민영화 계획은 전문적영역으로서 인수위 차원 

에서 논의해 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정부기관의 통 · 폐합은 기관에 따라 변화가 있 

을 수 있지만 한전 등 국가에너지원 공기업 민영 

화는국가장기연구과제이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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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엔기 의원이 최근 인수위원 1 1 -'-‘ Inl 청올 획Kμ1켜 주71도 쨌다 
회얘서 논의되고 있는 한전 동 LI...-‘ “ 이에 행연로부터 벤앤 입장 
국7때ciAl원 공기업 E탱화 계 III.~‘ . t1 얘서도 국7}에너지잉 공기업 인 
획이 즉각 종언되어야 효때고 l톨I톨킥 ... 톨.. 영회딴 사상상 어업고 나주 혁 
이경숙 인수위왼징에재 강력히 l톨l를~ 신도시 이전껴획은 차징 없이 
건잉했다 f흩_，…l 준에해 니가겠다·는 g연율 얻 
최 의원은 지낭 낀일 이 위원 -....,.. 어냈다 
장파 전화용화룰 갖고 엔전 등 -.A_ 또힌 최 외원은 지닝 2i일 국 
애녀X 원 공급 공공기g율의 민 l … .. ._ 회 7씨회견장에서 ’농촌진흥청 
영화카 과째도 중단왔었덩 이 --협;꽤-- 정부출연 연구7띤빼 절대 반 
유는 인간과의 경g여건이 미성 대~k까는 정핵성명을 양표혔다 
숙헨 상태였다끼연서 ‘공척쭉정 영역으로서 인수위 차원에서 논 최 의원은 성영서를 용해 ’농 
이 시쩍욱정으로 전환외연 요긍 의해 본쩍이 없다-고 압연혔다 진정율 껴지하고 연구기핀킹1 δ} 
이 율라가고 수급이 울안해 지 아울러 ‘정부기관의 용 뼈잉은 는 것은 지금 농혼이 당연하고 
는 운제가 벌생힐 수 있기 때문 객뼈 띠리 변회가 %흩 수 있 있는 현실율 외연하는 할못된 
이었다i고 주징였다 지안 힌정 동 국기에너지원 공 E앤이다껴 농잔정이 존속돼야 
를히 최 의원은 양앤의 경우 기업 민영회판 국가 장기연구 힌다고 주정했다 
일반기업이 수쟁횡 수 없는 국 과째이다.고 멋용였다 아울러 ”기술농업을 강회뼈 
가 전력사업융 국가 차원에서 이와 굉현빼 인수위 이동핀 대 Fl'A 둥 개방화얘 대비해야 하 
대규모 자본율 후자 대량생t뭘 연인도 지난 21'일 브리굉융 통 는대 농진정을 연구기원으로 전 
용해 국얻10써 저렵하고 요썽쩍 해 ‘공기업 민영회는 시~19j 민 횡~}는 것은 기슐농업융 포기하 
인 전기 공급을 힘으로써 국민 겁성올 고려해 현재까지 전혀 는 것이다변서 ’국기의 농업정 
경제 힐전에 도모힌h다는 설립 검토한 바 없다i는 입징올 공식 책 방향과 연쩌해 농업기술의 
혀지로 를 때 민영회는 어업다 양표했다 연구， 개양1 보급， 기술X도용 당 
는 정을 피력했다 회 의원은 ”공기업 민영화 계 g하는 농진청의 기능 자쩌기 
이때 이 위원장은 “최근 일g 획으로 혁신도시 건셜이 우혀왼 없어 7앤 Fl'A<에 대비할 수 없 
언혼율 용해 보도되고 있는 한 다는 일부 언론률의 보도는 사 게 된다껴 농진청의 연구기관 
전 둥 국7}얘너지원 공급 공공 실과 다력-며 핸 문호 부사 회용 강혁 <l_k꺼했다 
기관틀의 민영화 쩨획은 전운적 장피의 전화용 용해 인수위 앙 

f::,. 2008년 1 월 28일자 1 면 

이와 관련해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도 지난 21일 

브리핑을 통해 “공기업 민영화는 사안의 민감성 

을 고려해 현재까지 전혀 검토한바없다”는입장 

을 공식발표했다. 

최 의원은 “공기업 민영화 계획으로 혁신도시 건 

설이 우려된다는일부언론틀의 보도는사실과다 

르다”며 한전 문호 부사장과의 전화를 통해 인수 

위 방침을확인시켜 주기도했다. 

이에 한전으로부터 “한전 입장에서도 국가에너 

지원 공기업 민영화는 사실상 어렵고， 나주 혁신 

도시 이전계획은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얻어냈다. 

또한 최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농촌진흥청 정부출연 연구기관회에 절대 반대한 

다’ 는 정책성명을 발표했다. 

최 의원은성명서를통해 “농진청을폐지하고연 

구기관화 하는 것은 지금 농촌이 당변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잘못된 판단이다”며 농진청이 

존속돼야 한다고주장했다. 

아울러 “기술농엽을 강화해 FTA 등 개방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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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야 하는데 농진청을 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것 

은 기술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다”면서 “국가의 농업 

정책 방향과 연계해 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 기 

술지도를담당하는농진청의 기능자체가없어지면 

FTA'에 대비할수 없게 된다껴 농진청 연구기관화 

를강력반대했다. 

죄민기 의원 국외 원내대표 연설 

“ ‘호남 동반자 약속’ 없어졌다” 일갈 

(전략)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새로운 출 

범을앞둔이명박정부에는 ‘국민통합아젠다’ 가 

없어 약자와소수，서민과빈곤층특히 농어민등 

을 보호하려는 정책이 실종됐다”고 지적하고 “국 

민 대통합을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17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에 

앞서 원내대표연설을통해 이 같이 언급한뒤 “이 

최언기 의원 국회 원내대표 연설 

“ ‘호남 동반자 믿k속’ 없어졌다” 일갈 

민쭈g 원대대 1'-'1잉기 국m의 갱 구상예서 영낭은 두 찌로 구 
g이 지닌 1밑 ~271회 국회 잉시 분하고 효남은 6써로 묶어 치 
회 온회의에서 민쭈g 대g연잉을 명회하고 있다변서 ‘g치 국가 
잉디 최 의엉온 대g연잉을 g빼 지원과 예신빼분의 영호닝풀g 

새료운 용얻을 잉훈 01명박 정부 형 초<l는 불융 보듯 뻔하다백 
예는 .국인용힘 어g디기 시리정 목소리홉 높혔다 
디’여 .억지외 소수‘ 서인괴 인은 그러연서 페것이 이 딩샌}얘 
용 농어민， 톨지와 노동 g킹과 게 .!I톨 던져준 호남X 역에 대 
여성O 라는 잉 지셰기 비쳐지 초 @ 소외와 연견이 아닝가히는 
쳐 않고 효닝@인지 익숙이 없어 생각에 든다고 외혹외 화i떨 용째로 해석했다 
정디i고 김초g디 낱뤘다 륙히 !농업진흥청을 핵지I;}는 
이애 용지는 최인기 의잉의 민 또힌 최 원내대표는 인수위의 것은 시대역앵쩍 밀성으로 농영 
주딩 대g 영영의 요지. 징리해 정부조칙깨연인에 얘해 ·강한 용 천1;1의 대본으로 삼고 있는 
톨디 것은 더 힘써께 E땅고 Q벤 것 농민동에 대한 배신앵위·리여 ’ 

은 더 익에게 E볕었다껴 ‘정 힌이 FTA<>I 대"II;}여 경쟁력강 
외대와 기획쩌정부 지식경쩨부 화훌 위해 죽올힘융 다tlC 농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는 지 기 공용처럼 국정융 와지우지 인흩융 위허 농친정 무혁회는 
난 l잉 ·셰토운 용염을 양운 이 히게 외는 과두걱벼(룡흉뼈없) 절대 안 왼다’고 육청용 톨구었 
영박 정부얘는 ‘핸l용힘 이챈다 독주찌제기 형성되어 4뼈 년 다 
가 없어 Q1‘지와 소수 서인파 전 재벌톡쩌시대의 뿌훨이 。} 올으로 최 원내대표는 중잉정 
빈곤충 륙히 농어민 등을 보호 닝가 하는 생각이 든어그 지적 부와 지앙정부 \1)'. 이상융 장 
히려는 정책이 싱종웠다.고 지 했다 악하고 있는 힌니g범의 영당 
적하고 ’을엔 대용양용 위뼈 시 아울러 최 원내대표는 용일부 독주는 민쭈주의 위기톨 초래 
회적 Ql;<}에 대힌 쩍극적인 배 톨 해'100 버린 것은.지낭 정부 iI 수 있으므로 이톨 견제히기 
려가 필요aκF고강조었다 에 대힌 영빼없웠에서 비릇된 위해서는 모든 인쭈깨핵재혁은 
최 원내대표는 1π” 국회 마지 것이라여 한 시대톨 부정한 것 대동안함해야 힌다.고 강조하고 
악 대엠부정문에 앞서 원내대표 이고 국인의 통생의지를 쩨슨하 민주개혁세력이 정신융 치려서 
연성을 용헤 이 효JoI 언급한 뒤 는 것으로서 절대 ξ썽항 수 없 ò!l+가 된다앤 ~~ 톡 
.이영박 당선인은 집권i뺀 호 다-연서 i여성가쪽부의 꽤지는 주용 견쩌양 수 있는 의석을 인 
닝빼 훨i자로 상겠다는 Q흙융 천벅한 포훌l홉의 결파.이고 - 률어 출 것”이라는 기대강올 표 
훈영히 했지얀 이 g선자와 인 해양수li부의 폐1는 뼈앵{ 대 했다 
수위가 내놓은 이른바 5+2 i!I역 한 비전율 포기힌 것”이라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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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 당선인은 집권하면 호남을 동반자로 삼겠다 

는약속을분명히 했지만이 당선자와인수위가내 

놓은이른바5+2광역권구상에서 영남은두개로 

구분하고 호남은 하나로 묶어 차별화하고 있다”면 

서 “장차 국가 자원과 예산배분의 영호남불균형 

초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 당선자에게 표를던져준호 

남지역에 대한소외와편견이 아닌가하는생각이 

든다”고 의흑의 화살을 날렸다. 

또한최 원내대표는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강한 것은 더 힘세게 만들고 약한 것은 더 
약하게 만들었다”며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지식 

경제부가공룡처럼 국정을좌지우지 하게 되는과 

두각료(흉頭關燈)독주체제가 형성되어 40여 년 

전 개발독재시대의 부활01 아닌가하는생각이 든 
다”고지적했다 

아울러 최 원내대표는통일부를해체해 버린것 

은 “지난 정부에 대한 펌훼願짧)에서 비롯된 것 

이라며 한시대를부정한것이고국민의 통일의지 

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절대 찬성할 수 없다”면서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천박한 포풀리즘의 결과” 

이고 “해양수산부의 폐지는 해양에 대한 비전을 

포기한것”이라고나름대로해석했다. 

특히 “농업진흥청을 폐지하는 것은 시대역행적 

발상으로농업을천하의 대본으로삼고있는농민 

들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한미 FTA에 대비하여 

경쟁력강회를위해죽을힘을다하는농민들을위 

해 농진청 무력화는 절대 안 된다”고 목청을 돋우 

었다(후략) 

결정후보도문 

<140쪽경고문내용참조〉 

경 고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나주투데이 2뼈 
년 1월 21일자 2면 r최인기 

의원， 영산강 운하 고대문화 
권개일과 결합돼야 이명박 

당선자 민녀 복힘프로젝트로 

조객진 건의J， 1월 앓일자 
1연 r최인기 의원‘ 공기업 민 
영화 중단 강력건의J ， 2쩔 4 
일자 1연 r최인기 의원 국회 
원내대표 연설」제하의 기사 
에 대해 「경고」 조치힌다‘ 
나주투데이가 위 심의대상 
기시에서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전납 나주， 회순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히여 
그의 의정활동 관련 내용올 
인물사진과 함께 3회얘 걸쳐 
연속적으로 부각 보도힌 것 
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l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 
기준 제2조(형평성)， 공칙선 
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 
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 
거법 제g의쩌3항， 선거기 
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양제 
1횡애 따라 위와 같이 결정 
힌다 

/::,. 2008년 3월 10일자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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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번호 

언론샤 
호남일보 

2008^t심 60 결정유형/정고문계쩨 

(주)호남일보사 / 광주 북구 우산동 518-90 
대표이사 김 덕 천 

1 

심의대상기사 『“모두가 행복한 북구 만들겁니다"~ (2008년 2월 18일자 3면) I 

이 유 

겨-;-):E!. o ‘.!.'i!:" 

1 제 목 - 경고문 

(주)호남일보사가 발행한 호남일보 2008년 2월 18일자 3면 『“모두가 행복한 북구 l 
만들겁니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호 | 
남일보 3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I 

호남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광주 북구을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출마 포부 및 선거 공약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 
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 
의기준 저1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저1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 
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저11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내 용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호남일보 2008년 2월 18일자 3면 『“모두가 행복한 

북구 만들겁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호남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광주 북구을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출마 포부 및 선거 공약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인물사진과 함 

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 

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으13저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저1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매용 검사출신의 법조인이 고향과지역발전을목표로 

또다시 새로운길을선택했다. 

“모투가 앵복한 북구 만들겁니다” 오는 4.9총선에서 광주 북구 을에 출사표를 던 

진 통합민주신당 임내현 예비후보. 

26년간의 국민께 받은 성원 정치로 보답 바쁜 검사 시절 속에서도 지역갈등 해소와 노사 

튼실한 인맥으로 예산확보 · 민간유치 전력 평화 정착에 힘써온 그가 새로운 변신을 통해 진 

사회악을 바로잡고 약한 자의 설움을 달래주던 정한 광주의 일꾼， 심부름꾼으로 거듭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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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지역민들의 귀추가주목된다. 

임 예비후보는 ‘섬기는 일꾼 임내현의 행복한 세 

상만들기’를모토로내결고있다.<편집자주〉 

역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지역색채가 잃다는 지 

적은맞지않습니다. 

지난 98년 순천지청장， 2001년 광주고검 차장， 

2002년 전주지검장， 2004년 광주고검장 등을 역 

임하면서 지역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왔습니 

다. 그러면서 지역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느껴왔습 

니다. 

.광주 태생이지만 고등학교를 비롯한 대학교를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타후보에 비해 지역색채가 

잃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과 

출마소감은? 그러나 공직생활에 몸담고 있었던 나로서는 어 

느정도 한계가 있었고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 

었습니다.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태어난 저는 학창시절 

끔꾸었던 검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79년 서울 동부지검을 시작으로 약 26년간 

의 검사시절은깨끗하고정의로운세상을만들기 

위해 나름대로노력해왔습니다 

이젠지역민들에 대해그마음의 빚을갚을차례 

입니다 

.약 26년간의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되고기억에남는일은? 정말 행운스럽게도 퇴임 전 8년간을 광주전남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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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써1요. 참 많은 일들이 생각나네요. 제 자랑 

좀해도되죠(웃음). 

주민을 섬기며 하나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 

을다했습니다.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왔고 

신뢰와믿음은더욱더 커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영 · 호남 교류에 대한 물꼬를 조금 

이나마렀다고생각합니다. 

영남대학교와 전남대학교 학생들간의 교환 학생 

제도를 도입했고 지난 1998년 제가 순천지청장 

으로근무할당시 순천，진주，거창，남원지청이 참 

여한제l회 영호남화합자연보호범죄 예방대회 

를 열고 검찰 내 지역주의 타파에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88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극심한 노 

사분규를 겪었던 금호타이어， 대구지검 김천지청 

장 재직시 구미공단의 노사평화선언을 이끌어낸 

것이가장기억에남습니다 . 

• 법조인 임내현은 잘 알려져 있지만 정치인 임 

내현에 대한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인지 

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방안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처음지역민들을만나보면 ‘아그 

러세요’라는 분위기였는데 이젠 저를 많이 알아 

보십니다. 주민들이 제 명함이나 홍보물을 보면서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셨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검사 이미지하면 팬지 모 

르게 깐깐하고 권위적 일 것 같았는데 편안한 동네 

친구 후배 같다고들 해요. 

또 매일 빠짐없이 시장， 상가， 목욕탕， 정류장을 

돌아다니다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는 주민들 

도 생겨나 우리말로 ‘이물’ 이 와졌습니다. 특히 

선거사무실에 찾아오셔서 격려도 해주시는 주민 

들이 늘어나고 있어 행복합니다 . 

• 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과의 통합으로 공천경 

쟁이 더욱 더 치열해졌습니다. 공천 가능성은 어 

떻게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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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후보들이 많이 몰렸다 

는점은매우희망적입니다 

중앙당에서 공정한 공천심사를 통해 결정할 사 

항이지만그동안당의 개혁과발전을위해 뛰어온 

후보가공천되어야한다는입장입니다 저는대통 

합민주신당 창당 이래 공명선거관리원장， 부정선 

거감시위원장， 법률구조위원장을 맡으면서 당의 

개혁과 발전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중앙당에서도 이러한 점을 높게 평가해줄 것으 

로기대합니다 

.최근 차기정부의 청와대 수석과 장관 내정자 

인선을 두고 호남홀대론이 틀끓고 있습니다. 특 

히 차기정부와의 통로부재로인한지역 현안사 

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 해결 방안은 있습니 

까? 

’분명히 지난 정부 때와는 달리 특정지역에 대 

한편중인사가이뤄져 매우안타깝습니다. 

이명박당선인이 주장하는사회통합이라는대의 

를위해서도지역안배 인사가이뤄져야함에도반 

영되지 않은것은그만큼차기정부와의 통로역할 

을해주는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다양한근무지 경험으로한풍부한인적 네 

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현 

안사업이 차질이 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 

• 끝으로임후보님의 북구지역 발전정책을간 

단히정리한다변? 

’저는 경제발전， 교육 발전， 복지향상， 지역공약 

등 4가지 정책을가지고새롭고행복한북구의 미 

래를펼쳐나가고자합니다. 

소상공인지원을위해 창업，운영지원강화，광주 

첨단 과학단지 R&D특구 조성， 비엔날레 타운조 

성 등 경제발전을 통해 북구의 도약에 힘쓰겠습니 

다. 

또 산업 재교육 센터 설립， 지역대학 특성회를 

통한 명문 대학 육성， 교육센터 설립으로 서민 자 

녀교육 지원 대폭 강화로 교육 발전을 이루겠으 



며， 종합복지관 설립， 노인복지수당 인상지원， 독 

거노인지원강화，결식 아동지원확대，장애우복 

지 지원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지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지역 현안문제 

를적극적으로대처할생각입니다. 

우선 용봉 IC상행선 개통， 31사단 이전 적극 추 

진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보장， 전남 · 일신 방직 

이전 검토， 운암도서관 조기완공， 오치-자연과학 

고-문흥간 도로 조기 개설，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모든 역량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낙후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과 민간 투자를 대폭 유치할 수 있는 힘있는 

일꾼입니다 다양한인맥과전국각지의 근무경력 

들과각종사회운동을통한강력한인적 네트워크 

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를 갖고 모두 해결해 나 

가겠습니다. 

지역민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후략) 

결정후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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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2008년 3월 12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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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번호 

언론사 

심의대상기샤 

.. 

01 유 

.. ’ .. 

정고문 

1. 제 목 . 경고문 

2008^t심 61 결정유형/정고문제쩨 

호남일보 (주)호남일보사 / 광주 북구 우산동 518-90 
대표이사 김 덕 천 

『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2008년 2월 20일자 3면) 

(주)호남일보사가 발행한 호남일보 2008년 2월 20일자 3면 『“교육이 바로서야 나 
라가 산다퍼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호남 
일보 3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호남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광주 북구갑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출마 포부 및 선거 공약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 
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 선거기사심 
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 
선거법 저18조의3저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호}석 )는 호남일보 2008년 2월 20일자 3면 『“교육이 바로서 

야 나라가 산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호남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광주 북구갑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출마 포부 및 선거 공약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인물사진과 함 

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 

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공직선거법 저1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t펙” 

‘교육도시광주부활’ 선언한북갑임현모 

예비후보 

입시교육지양공교육활성화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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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에교육특구 

‘교육은백년지 대계’라했다 

그러나 최근 공교육은 무너지고， 사교육비는 늘 

어나고 ... 

최근 대한민국교육의 현주소다. 

현직 교육대학교 임현모 총장이 이러한 교육계 

의 현실을 바라보다 ‘교육도시 광주 부활’ 을 주창 



하며국회에도전장을내밀었다. 

20여 년간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며 지 역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홍t을 누구보다도 꿰뚫고 있다는 

광주 북갑에 출사표를 던진 통합민주당 임현모 예 

비후보가한국교육의 미래에 대한청사진을제시 

했다<편집자주〉 

.현직 총장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 

았을텐데 입문 배경과 북구지역에 출마한 배경 

은? 

’지난해 대통합민주신당 출범하며 ‘러브콜’ 이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교육도시 광주 부활 선언한북갑 임현모 예비후보 

입사교육 지앙공교육활성와총력， 북궈R 교육특구 

，~ lJ컨이 i써”강α ‘"옹 정세중이 "'" ’λ.~-ι ·무@고 *''''ν이 ,. 
。쩌 니t여 여부fν 수엉원응 용 "'"“갱8 것은 =잉 .. ‘'I~mt엉 

상당했습니다 

현직 교육대학 총장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 

이 과연바람직스러운일인가를두고많이 고민했 

습니다. 

그러나 저의 정치입문은 시대적 소명이다고 생 

각했습니다. 

지역민의 정권 재창출에 대한 열망과 새로운 정 

치문화를 꽃 피우고자 대통합민주신당 광주시당 

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저는 20여 년간 교육전문가로서 활동해왔고 정 

치학을 전공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호남소외 

론이우려되는상황에국 

가통합·지역통합의 밑 

거름이 되고자출사표를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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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총장으로재임하면서 

지역 교육발전에 나름 

대로역할을해왔다고생 

각하지만교육현장의 목 

소리가중앙정부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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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현실이 무척이나안타까웠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 풀어 나가겠습니다. 

또 저는 북구에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어떤 후보보다도 북구의 문제를 꿰뚫 

고 있고 해결방안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전 지금이 북구 지역발전을 위해 ‘보따리를 풀 

때다’ 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임 예비후보께서는 ‘참선하고 능력있는 사 

람’， ‘이지역을잠아는사람’， ‘능력있고 실천하 

는 교육전문가’ 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치계를 

바라보는철학과신념이 있다면? 

，첫번째 ‘참신하고능력있는사람’ 과관련저 

는 교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2배 이상의 예산을 

확보했고， 이 예산을밑거름으로해서 친환경적이 

고품격있는캠퍼스조성에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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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이지역을잘아는사람’이란저는초등 

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곳 북구에서 졸업했 

습니다 

어린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이곳에서 자라고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능력있고 실천하는 교육 전문 

가’는 저는 교육이론과 현장 경험이 풍부합니다. 

지난 2002년 교육위원으로 재직하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과의 접촉이 활발했습니다. 또 총장 

으로 재임하면서 중앙부처와 교육당국 등 다양한 

인맥을구축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저는 광주를 교육도시로 부활하는 데 총력을 기 

울이겠습니다. 또 북갑 지역에서는 전남대학교， 

동강대학등교육시설이 많은장점을살려 교육특 

구지정을추진하겠습니다 . 

• 교육 전문가로서 지역 교육 발전과 관련한 정 

책이많을것같은데? 

’저는 학력위주， 대학입시의 교육을 지OJ:하고 
공교육활성화방안에총력을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방송(EBS) 등의 ‘e-Learr삐g’ 

을 통한 사이버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을 자율적으로 실시， 교과 과 

외를학교에서흡수하도록하겠습니다 

또 현행 교원 평가제도를 개선해 우수교원을 확 

보함으로써 수엽의 질을높이고공교육에 대한신 

뢰를회복하겠습니다. 

특히 대입전형제도의 개선빙l안을 만들어 고등학 

교교육체제가정상화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국어， 국사 교육 강화하고 방과 후 활동으로 예 

체능 관련 및 외국어수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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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북구를 평생교육의 도시화를 추진해 북구주민이 

보다 넓고 갚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과학분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공계 기피 

현상 해소를 위한 취업 장려 정책을 강화해 나가 

겠습니다 

기업체 학자금대출완전저리 전환을추진해 학 

부모와학생들의 부담을줄여 드리겠습니다 . 

• 끝으로 지 역 유권자에게 한말씀 한다면? 

’저는이 지역에서 어려서부터 자라왔고활동했 

습니다.지역 토박이라고할수있죠 지역구에출 

마를 한 후보는 누구보다도 지역을 잘 알고 지역 

민을사랑하고지역민과 함께 호흡해야 합니다. 

지금나라의 주요화두는교육입니다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사교육비가 적게 

들어가는 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 발전과함께 지역 교육을바로세워 북구가 

새로운 교육 도시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결정후보도문 

(148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 고 문(선거기사심의위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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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문 일 석 l 

『“대한민국 건강하게 살리는 데 모든강 바j; 1겠다’~ (뻐8년 3월 2일자 7ε77면) 1 
(주)펜그리고자유가 발행한 주간현대 2008년 3월 2일자 76~77면 『“대한민국 건강 

하게 살리는 데 모든 것 바치겠다피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 
일 이내에 발행되는 주간현대 1 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 
여야한다， 

심의대상기샤 

01 。

"IT 

주간현대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경남 산청 · 함양 · 거창지 
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활동 사항 및 
향후 정치적 포부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인물사진과 함께 2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 
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 
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 
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효제1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정교문 

1. 제 목 : 경고문 
2. 내 용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주간현대 2008년 3월 2일자 76~77면 『“대한민국 

건강하게 살리는 데 모든 것 바치겠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주간현대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경남 산청 · 함양 -거창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활동 사항 및 향후 정치적 포부 등을 인터뷰 형식 

으로 인물사진과 함께 2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 

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쩌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 

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대안민국 건감마게 살리는 데 

모든킷바치겠다” 

이강두한나라당중앙위 의징l이 역사적인새 정 

부 출범을 위한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어 정치 

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중앙위 의장은 두 차례 

나정책위 의장을지냈으며 최고위원을역임한 4 

선의 중진으로 이번 18대 총선을 통해 5선에 도 

전하고 있다. 한나라당 직능기구인 중앙위는 중소 이강두한나라당중앙위의장 밀착 인터뷰 

J5J 



기업가 등 수만 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는 한나라 

당내 최대 조직으로이 의원이 중앙위 의장을맡 

은 것도 그만큼 그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 

도가 두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장은 한나라 

당이 경선룰 문제로 혼란스럽던 대선후보 경선 과 

정에서 엄정중립을 선언하며 당내 화합을 이끌어 

내 이명박대통령의 경선승리에 큰역할을했다. 

〈주간현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는 “정권 

재창출을 통해 절망과 고통의 나락에서 고생하던 

국민이 끔과희망을가질수있게 된것을나의 정 

치역정에서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밝혔 

다 대선 승리의 야전사령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지금은 총선 승리를 위해 쉴틈 없이 바 

쁜 열정을 보내고 있는 이 중앙위 의장의 행보에 

많은기대와관심이모아지고있다 

한나라당 내 최대조직 이끄는 야전사령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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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재창출밑거름한몫 

지역 직능단체와 협력체제 구축해 4.9총선에 

서 안정의석 확보중심역할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데 소 

감으 

‘중책을 맡아서 책임감이 무겁지만 최션을 다 

하고 있다 전국의 각종 단체를 총괄하는 직능 대 

표조직인 동시에 당의 핵섬조직인 중앙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대선에서 중앙위는 

이명박대통령의 대선승리와정권교체를위한전 

위대로서 기능에 충실했다. 앞으로도당직능분야 

를총괄하는중앙위와수만개 직능단체와의 긴밀 

한 연대， 중앙위와 시 도연합회， 각 지회와의 유 

대를더욱강화해나갈것이다. 

중앙위는 지역별 각 직능단체와의 긴빌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중앙은 전국의 각종 단 

체를총괄하는기능을，전국각시 ·도당지방조 

직은 지역 직능단체 

와의 긴밀한협력 체 

제 구축에 만전을기 

하고 있다. 4.9총선 

에서 안정의석 확보 

라는지상목표달성 

에 중앙위가중심 역 



할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다. 

-중앙위 의장으로서 그동안어떤 역할을했나. 

‘한나라당중앙당선대위 부위원장겸 이명박 

당선인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던 경제 살리기 특별 

위원회 경남지회장으로서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원래 임기가 작년 12월 19일로 끝나게 되 

어 있었지만정권초반기 안정적인정국운영을위 

해서는 총선 압승을 통한 원내 과반의석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권교체의 중심 

세력이며， 당의 직능단체를 총괄하는 최대 조직인 

중앙위원회의 역할이 또 한번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30일까 

지로 나의 임기를 연장할 것을 결의해 계속해서 

중앙위 의장으로서 막중한임무를수행할수있게 

되었다. 앞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 

하고편안한삶이 될수있도록당전체의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가는 데 중앙위 의장으로서 모든 노 

력을기울일생각이다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좋게 나오고 

있는원인은무엇이라고보나. 

‘우리 국민 모두의 피부와 마음 속에 갚이 파고 

든 살림살이 문제， 세금 문제， 주거 문제， 육아 문 

제 등과 같은 먹고사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절 

박하디란 것을 국민이 잘 알고 있고 한나라당이 

이를정책에 착섣히 반영할것이라는국민적 기대 

감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본다. 새 정부와 집권 

당인 한나라당은 결코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과자세로국민의 실생활만족도를높이는정 

책 시행을 실시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 

이다. (중략) 

-이 의원은 농업 문제 해결사라는 평을 받고 있 

는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한 · 미 FTA 타결에 따른 농엽 피해를 최소화 

하고， 농업인 소득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한 정 

책 강화를 주문했으며， 농업이 생명 · 환경산업 

으로서 2차 가공산업과 3차 산업을 융합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지역발전을 위해 농업 예산을 대폭 확대했으 

며，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발전 방안틀 

을 다듬어 한나라당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시켰 

다. 

특히 국비 31억5α)()만원(총액 70억원)이 지원되 

는서북부경남한우클러스터사엽이 정부기관시행 

사엽으로 최종 확정될 수 있게 지원역할을 함으로 

써 한 · 미 FTA 체결로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 

농가에 미력이나마도움을줄수 있었다. (중랙 

-앞으로의 목표와 각오는.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살리고 모든 국민이 끔 

과 희망을 갖는 함께 잘살고 함께 화합하고 어울 

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이 명박 대통령이 이 

끄는 새 정부와 함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생각이 

다.지난해에는한나라당이 경선룰문제로혼란스 

럽던대선후보당경선과정에서 엄정중립을선언 

하며 당내 화합을 이끌어 내 이명박 대통령의 경 

선승리에기여할수있었다 

전국 1800만 생활체육인의 수장인 국민생활 

체육협회 회장에 당선되었고， 2008년 세계사회 

체육대회를 부산에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 

다. 

2006년 6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돼 대의원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됐지만 문화관광부가 정치적 중립 규정을 

어겼다며 승인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2년 

넘게 법정 공방을 별여왔는데 서울행정법원의 1 

심 판결에서 승소했으나 문화부가 항소해 회장 

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승}는 아쉬움을 2008년 

세계사회체육대회 부산 유치로 어느 정도 달렐 

수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권 재창출을 통해 절망과 

고통의 나락에서 고생하던국민이 끔과희망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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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수있게 된것을나의 정치역정에서 가장큰보 

람으로 생각한다. 힘들어 하는 국민들의 아픈 마 

음을 치료하고 어려워진 경제에 윤기가 돌게 하 

고，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밝고 희망찬 선 

결정후보도문 

<151쪽 경고문 내용 참조〉 

진조국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국민에게 비전을 주는 집 

권정당의 틀을 마련하는 데 결연하고 굳 

은 의지로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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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작심64 I 결정유형 /경고문계째 

레이디경향 (주)경향신문사 / 서울 중구 정동 22 I 
대표이사 고 영 재 l 

1iT7막7장」 홍정욱의 이유 있는 도전~ (2008년 3월호 228-231 면) I 

(주)경향신문사가 발행한 레이디경향 2008년 3월호 228-231 면 1iT7막7장」 홍정욱 l 
의 이유 있는 도전』 제하의 기사와 관련， 월간 레이디경향 4월호 228면에 별지 기재 l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l 

언 론 샤 

심의대상기샤 

‘ c 
” ‘‘ 레이디경향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동작갑지역)와 관 

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총선출마소식， 인생담， 
주요이력， 경영성과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4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 
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 
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효(형평성)， 공직선거법 저1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 
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저18조의3저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저112조저1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정고문 

1. 제 목 : 경고문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레이디경향 때8년 3월호 2않-231면 1iT7막7장」 홍 

정욱의 이유 있는 도전』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레이디경향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동작갑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 

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총선출마소식， 인샘담， 주요이력， 경영성과 등을 인물사진 

과 함께 4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 

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쩌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 
와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정치인으로첫발내딛는 

r7막7장」 흉정혹의 이유 있는 도전 

오는 4월에 있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한나 

라당동작갑예비 후보로등록한것이다 끊임없 

이 도전하는 흥정욱의 삶 그리고 그가 전하는 헌 

신적인 부모님， 고마운 아내와사랑하는 세 자녀 

이야기. 

베스트셀러 17막7장」의 저자이자 헤럴드미디어 

대표였던홍정욱이 정치인으로첫발을내디였다. 케네디 전기를 읽은 15세 소년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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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38)은 이제 헤렬드미디어의 대표가 아 

니다.그가건넨명함에논 ‘한나라당동작갑예비 

후보’ 라고 적혀 있었다. 그동안 ‘정치 입문 가능 

성에 대해서 항상 열어놓고 싶다’고 말해왔던 그 

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소식이 놀 

랍지 않은 이유다. 단지， 그 계기가무엇인지 궁금 

했다.뭔가특별한게 있을것 같았다 

“아주 어릴 적부터 정치에 관섬이 있었어요 그 

때는 누구나 대통령， 국무총리가 되고 싶어 하잖 

아요. 열다섯 살 때 읽은 케네디 전기의 영향이 컸 

어요. 케네디 책을 읽어보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 

람이 궁극적으로택하는가장영예로운직이 공직 

이었는데， 그들의 삶이 참으로 멋져 보였어요. 그 

때 우리나라가 언젠가선진국이 되면 공직 참여가 

가장 영예로운 직이 될 것이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회는 지난 5년간 굉장한 성장을 거두었 

다. 홍정욱은 이를 두고 세계사적인 흐름으로 볼 

때 대한민국이 진보와보수의 틀을넘어 섣용이라 

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도전하는남자 

정치인으로첫발내딩는 

. l7징J 홍정욱의 
이유있는도전 
에λ프생이 r7 <;1j'7장」의 저'1이자헤언E이디어 대표었민 
흥생욕이 정시인~뭉첫안응，~디었나 
오ι 4 'i1얘 있융 재18대 켜회의원 션시의 한냐라냥 
용삭감에비후보R 능녁한깃이다 끊임없이 
도전SHε@정욕의 상그리고 l가전?iJ-þ.힌신석인 
부보닝 JW낸아내와사'Iì<l~는씨자녀 。l야11 

“지금 진행되는 이 실용주의 노선이 완전하다고 

는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 

키는 것이 우리 세대 즉， 포스트 386세대의 임무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직에 들어가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공직 참여라는 것은 자신 

이 바꾸고 싶은 게 있어야 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때가되어야하고，자신이 바꿀수있는사람 

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해요. 착각일지 몰라도 그 

런 확신이 틀었습니다" 

진지하게 말을 잇던 그는 “지루한 얘기죠?"라며 

웃었다 

많은사람들이 홍정욱을두고 ‘정계에 진출할만 

한인물’이라고입을모은다 그러나그를비판하 

는목소리도적지 않다. 38세의 젊은나이에보수 

정당인한나라당공천을신청한것과관련해부정 

적인 의견도많다 그는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대한민국에서 과연 진정한 진보란 무엇일까요? 

지난 5년동안대한민국사람들이 겪어온사회를 

진보적인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지 큰 의문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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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리더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과 사회를 함께 격상시켜야 해요. 

서민을 부르짖던 참여정부가 서민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건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무능 

함일뿐이에요 저는제가속한조직 혹은회사를 

항상 업그레이드 시켜왔다는 자부심이 있고， 한나 

라당에서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것은진보와보수를떠나서 실용주의 노선을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7}，치 0171도 하죠" 

헤럴드미디어에 미련은 남지만 복귀는 없다! 

홍정욱의 과거는 화려하다. 그는 미국 하버드대 

학교 동북아지역학과를 졸업했고， 중국 북경대학 

원에서 동북아 정세를 공부한 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법무박사 학위를 취득했 

다. 미국의 다국적 투자 금융 기엽인 리만브러더 

스에서 인수 합병 전문가로 활동했고， 벤처 회사 

인 스트럭시콘을 창업한 뒤 CEO로 지냈다. 그리 

고 2002년 헤렬드미디어를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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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인수할 당시 헤럴드미디어는 50년 동안 적 

자를 반복하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변해 있었 

다. 홍정욱은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헤럴드미디 

어를 흑자 기업으로 전환시켰다. 사람틀은 그의 

경영 수완과 추진력에 놀랐다. 그는 자신의 능력 

을 마음껏 펼쳐 보였다. (중략) 

헌신적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은 축복 

아직도 ‘홍정욱’ 하면 17믿r7장」을 떠올리는 사 

람이 많다. 책은 1993년 출간 당시 1백만 부가 팔 

렸다. 그 뒤 홍정욱이 수많은 청소년과 젊은이틀 

의 롤모델이 됐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홍정욱은 

마냥좋지만은않았다는의외의 고백을들려주었 

다. 

“17믿r7장」이라는 책이 주는 이미지가 무척 부담 

스러웠어요.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초엘 

리트’ ‘대중과호흡할줄모르는귀족’으로바라 

봤어요 저는 집에 돈이 차고 넘쳐서 미국 유학을 

간게 아니에요 온가족이 이를악물고저를지원 

위대한삶융상키 위에서 ‘-‘ 
가장충요한것은도전갱신이애요 ."，.~ ..，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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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줬고， 저도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미화돼서 마치 한 편의 동화처럼 그려 

졌다는게지금까지도큰부담이에요" 

홍정욱은 헌신적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신성일과함께당대최고의 인기를구가 

하던 영화배우 님궁원이다 ‘무조건 케네디가 나 

온 고등학교를 가겠다’고 했던 홍정욱은 학비가 

천만원대인 것을 알고 잠시 머뭇거렸다. 아버지는 

‘배추 장사를 해서라도 학비를 댈 테니 걱정 말라’ 

며 화를내셨다.아들은예정대로유학을떠났다 

“재별도 아닌 집에서 자식을 외국에 유학 보내 

지원해줄 정도의 재정적인 능력이 어디 있었겠어 

요 그당시 영화배우로돈을벨 수 있는길은밤 

무대 출연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텔레비전에 

도 출연하지 않을 정도로 영화에 대한 자긍심이 

강한 분이셨는데， 아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셨어요 서울에서 하면 아들 

의 장래에 누가 될까 봐 그것도 지방으로만 다니 

면서 말이에요" 

그의 말을통해 아버지가얼마나많은고생을했 

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홍정욱은 지금도 아버지 

가 자신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말했다. 대 

개는 후보자와후보자의 배우자가기족 대표로 선 

거 운동을 하는데 그는 배우자가 아닌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아들이 공직에 참여하는 것을 평생 

의 사명으로 생각하신 아버지 덕분이다. 남궁원은 

그동안다른사람의 선거 운동을도우면서 아틀의 

선거 운동에 뛰어들 날만 고대했다고 한다. 홍정 

욱은 아버지의 존재만으로도 힘이 된다고 했 

다. (중략)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사람으로 남고싶다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많다. 우리는 한 분야 

에서 두각을 나타내 부와 명예를 이룬 사람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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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공했다’ 고말한다 거기서 한발자국더 나 

아가는것이 위대한삶이다. 위대한삶을살기 위 

해서는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 남들과 똑 

같은길을가서는위대한삶을살수없다 

“위대한삶을살기 위해서 가장중요한것은도 

전 정신이에요. 세상에서 남다른 자리에 오른 사 

람틀은 뭔가 남다른 도전을 했기 때문이에요 젊 

은 이들에게도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서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겠다는 모험 정신을 가지라고 말하 

곤하죠" 

흥정욱은 후세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을 

까그의 끊임없는도전의 종착지가궁금했다. 

“저는역사의 한귀퉁이에 대한민국발전에 기여 

한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잘사는 나라를 만들 

었다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존경받는 나라로 만틀 

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또 저를 생각하 

면 떠오르는단어가 ‘희망’이라면 완벽할것 같아 

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느낄 

수있다면더 바랄것이 없어요” 

흥정욱의 도전은 끝이 없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향해 한발한발，걸어나가고있다.그에게 

일시정지나 후퇴는 없다. 홍정욱의 도전은 그가 

사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결정후보도문 

<155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선거7μ벼의워윈빼위원징 연화생는 레이디경헝 없뾰 3뀔호 킹&-231연 야막 
7젖L 홈ε잉욱의 Of유 있는 도윈저에의 기A빼 대해 「경고J조치효떼 려 이디경항이 위 심의대상 

7씨에서 뼈뼈 국회의원선재서율 동작갑자왜와 핀련， 객관적 기준 째시 없이 를정 후보얘정 

자톨 선옐히여 그의 용선훌O~소석1 잉생딩， 쭈요이력， 경영성과 툴율 E밑사잉과 힘께 4개 언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얘정자톨에게 톨리하깨 g 우허가 있다 g 것이어서 【선거기 
사심의기종 째죄공정성l， 선거기A벼의기훈 처12죄형영성l， 공직선거엉 져8좌언혼기관의 공정 

보도의우) 각 위반굉직선거엉 지B조으W1ß힐 선거7μ벼의위맨회 규칙 지H2조쩌뼈얘 띠라 
F뻐깊이킬정~Iq 

f::" 2008년 4월호 2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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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김 학 준 l 

『흥정욱 첫 프라이버시 인터뷰~ (2008년 3월호 396~399면) I 

1: 언 론 샤 

심의대상가샤 

주
 

(주)동아일보사가 발행한 여성동아 2008년 3월호 396~399면 『홍정욱 첫 프라이버 
문 | 시 인터뷰』 제하의 기사와 관련， 월간 여성동아 4월호 396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 

| 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01 。

-rr 

여성동아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동작갑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총선출마소식， 인생담， 주 
요 이력， 경영성과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4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 
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 
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 
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저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저11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정고문 

1 제 목 경고문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여성동아 때8년 3월호 396~399면 『홍정욱 첫 프 

라이버시 인터뷰』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여성동아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동작갑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총선출마소식， 인샘담， 주요이력， 경영성과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4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 

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저1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저1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나정계진출을선언했다 

“내 인생의 키워드는 도전이며， 하루를 살아도 

사자로 살겠다”는 그를 만나 정치인으로서의 포 

부와궁금한가족 이야기를 들었다. 
헤럴드미디어 대표직 사임하고정계 진출선언한 

흉정혹 젖 프라이버시 인터뷰 

베스트셀러 (7막7장〉의 저자로 유명한 흥정욱 

헤럴드미디어 대표가 언론사 CEO 자리에서 물러 
최근 제18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 일선에 

뛰어든 홍정욱 전 헤럴드미디어 대표이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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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을 만난 건 2월 중순의 어느 늦은 밤이었다. 

밤 10시를 향해가는 시간이었지만， 서울 동작구 

에 있는 그의 선거 사무실은 대낮처럼 북적였다. 

그 한가운데， 새벽 5시 반부터 시작된 거리 유세 

를마치고막돌아온홍전대표가있었다. 

“동틀 무렵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출발해 여성복 

지센터， 노량진역， 상도역 등 지역구 곳곳을 돌았 

어요. 많은 분들을 볍고 인사드리려 했는데， 지금 

보니 명함을 1천 장 정도밖에 못 돌렸네요(웃 

음) ," 

활짝웃으며 손을내미는모습에서 피로의 기색 

이라고는찾아볼수없었다.그는 “오랜시간끔꿨 

던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는 요즘 하루하루가 행 

복하다”며 다시 한번 환한웃음을지어보였다 

홍 전 대표는 지난 93년 출간한 자전 에세이 <7 
막7장〉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 그가 중학교 재학 

중 홀로 미국 유학을 떠나 하버드대를 졸업하기까 

지의 과정을담은이 책은당시 1백만부이상팔 

리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후 스댄퍼드대 로스쿨 

을 졸업하고 기업인수합병 (M&A) 전문가로 활동 

한홍 전 대표가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은 

건 지난 2002년. 코리아헤럴드， 헤럴드경제(당시 

내외경제) 등이 속해 있는 헤럴드미디어 그룹을 

인수하고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그는 

‘촉망받는 젊은이’ 에서 ‘30대 언론사 CEO’ 로 화 

려하게 변신했다. 홍 전 대표는 영화배우 남궁원 

씨(본명 홍경일)의 아들이며 한나라당정몽준의 

원의 처조카사위인것으로도유명하다. 

아버지를 연상케 하는 훤칠한 외모， 남다른 이력 

과 가정 배경 등으로 일찍부터 정계 진출이 예상 

되던 그가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든 건 지난 2월 

초.그는헤럴드미디어 대표이사회장직에서 물러 

난뒤 바로한나라당서울동작갑지역구공천을 

신청함으로써 ‘정치인’의 길에 들어섰다 동작갑 

은 인기 아나운서 출신 유정현 씨 등 쟁쟁한 경쟁 

자가 몰려 있어 당내 공천 여부도 확신하기 어려 

히|영.1.;-미디어 대표직 사임하고 징계 산홉 선언한 

홍성욱첫프라이버시 인터뷰 
에^"센어<:i'ι꺼장)씨져사‘9유냉@흥정욕에영〈이q여예I가 

? ε샤u’)지시에서{‘비냐갱껴 싱iHI성이었나 
'"인생의 ’1에닫는도정이여 이_\'t=-장"1노사자호성{'Icr~.:I.톨얀'1 
엉셔잉으ζ셔외 "￥의 i.L;:U 끼2‘ 이아)HI-ir있CI_， 

”ι tw'’ :‘’ ‘”‘ ’꺼1’… 1l \1 이’에 찌어느 g ’‘ ~!q성j ’'1'꺼 '1‘。” ‘쩌C““ ‘'1\1 ‘”써강":'1"1‘ 
‘F에‘'lS:Q ’ ”이 •• 예끼‘ 시끼。 잉〈 “t íl' li"'l'"에~~， ，에 1"1 사￥」’ “‘씨"‘"잉qJtt끼&'. 셰 
이 시‘~ , 시 ”이 q유‘’이셔ι이.아R ’”에*가인잉" 
9::'.,1“"‘4 ‘1시‘에”“”예예잉야써i“r ‘';，1(1어 9ν애상시아'f::lò-!-I: lt앙어n 에응 :I-~II 11 인「↓‘끼 “‘”’ ‘ "υ니냉~1 1t l~ ~생νψ에 “'(NR(-l-.&J ‘ 
”’”‘4ι’ ‘”‘ 、 6애샤띠ν씨 'p，이시 ‘ 한HI -;‘잉J냐 tL 오이 'Hl?’‘1 ’시 에샤i 깅”잉 " 
‘이j에'I'-，J 'tc:，'.꺼'r'셔 q시이 “1’‘’ 써서어V엠 ’ ’ l ’J), 'I'J ’‘H~ρ” 

‘ d'ill'l'M&\Ì ~~!기ι tI'i어*잉‘’ι;>f Lf-셔@앤’3억써융'tI~， 언 l↓、'''Vl“ ι .，얘1 씨영'0'<1‘、J 

‘’야3’ 1사}에잉 ‘이니어 l‘-ft ~I; 에j ‘'"씨’써 <>'9， 써 ~PI~I ‘1 ，-.1γ 'V!}'fμa뜨“"f-'.I :vt 
J“’‘’‘",' H;:j$li1 어 ;_1'ttCt ;ì- 성 에끼ι 영야 .. , 안o'l!"iV'J t-’잉 아 아，，'<>1"1 ‘1'，이V 잉i:é 외*‘ 져 서 

이써이“ ‘~1/'1 ~I t: 앤써잉 이\'.\l'4~ 이이.'Ì '~lI 에 ~ 'iε ‘ 잉에 ’서 꺼-i-'"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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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ð싹;’S이’，.，‘ .. 까-t-:!’‘”‘!’ ι 'J'~ j’서/’‘껴외에잉'1 ι’‘ ‘ ’l 
3μ，.，이，ill，지““ ‘1<1':1,1; 셔 11{1이‘’예 V잉이 

생시‘R‘ 샤".에서?I/l 꺼lol~ ’1"1ι •• 에 ι ’'"이 。” 잉3응1ν， 시 1•‘• e ‘”• ‘ 
1인이，"까 Iì .;r이끼‘ "，<'1，<)<.서‘' r “.，’“':"'''_ú끼.씨/↓δ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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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3월호 396~3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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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지역.하지만그는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정치하는사람중에자기가떨어질거라고생각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당연히 내가 될 것’ 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야죠. 물론 제가 승리를 확신하듯， 다른 분들도 자 

신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웃음) ," 

“난 ‘구|족’ 01 아니라불가능해 보이는것에 도전 

하고， 최선 다해 성취해온 평범한 사람” 

홍전 대표는 “언론사최고경영자로서 좀더 편 

안하고 안전한 길로 정치에 입문할 수도 있었지 

만，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 사람과 삶에 대해 제 

대로 배우고 싶어서 공천경쟁에 뛰어들었다”며 

“시장에서， 병원에서 직접 사람을 만나며 배우는 

세상은 신문을 통해 읽은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자체가 내겐 의미 

있는일”이라고했다 

서울 동작구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살았 

고，그자신이 태어난곳으로홍전대표의 본적지 

에1 ‘"' 세.，‘”에4>'，~시.’i잉’“”쳐~II:U:‘’에ι 잉니";，_ J‘"fll.f.ι 
.，，1 '’jU!'I?r lt시.여샤잉아'~'. "J’n‘이~‘’ "’“디써션-'11: '1‘“e' lN':''I!<>1세이 'è'에6에 
i이‘’1’"ν ‘ ì ':J악 •• 셔씨。 .. ，이 6씨t! .. ~.껴l“얘 여8이，"，， 01‘l끼시 /앤3끼f찌에ttoI~lI. Y. 

이 a끼t ~~I '1!‘J’“‘’ }!<>\f‘ f~t+-'f~‘e 시억이”이;，.l.'IH!이 
': ，끼꺼시‘ lJl.'lI씨어‘니+1:':11;.0: 7’ι •• 에니‘"깨 밍9앙f이“‘f。 이”’，，.이iι !인이’내‘I ~~I‘’1 
”이 ’lH_ "’‘기.，“‘'(!$， AKt‘'l:iν ... 찌a‘4잉l 끼-'jw，'tη이아 .. 잉잉‘. 
ι 시“”‘ ‘“ft<!'l tI‘가"'"년에예이”‘i잉이-':l.~\i.i;l즈 ’4I-~I:~~.j}~에)J.iI.~엉씨‘. 
이사tI'!'H' j-r 1l1이ι.에신 ... 니 이엉~ ... -~’@것i 생셔§‘기".수..， 엉이A잉‘’ ’‘ltðld','l ’?‘ 애써δ1 ‘~1<1.>l'l~I!I-'ll'-1L. H.이 ‘ 수 잉t>'l<I.'lC!{;， 샤이에 'It!' ð\애용 lt'il ，，，.'ll!~~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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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샤!애표뉴J，l<t! i ,'). ~、 1이 
시아.1새아이 1 ’<1 

그는아이듭애기가나←E샤긍새인연0' ‘ "1'’1 
"LI는 안인이 인정야는 'j，1 :tt고lol'C ’,,', ’ ~1-1 

01이등이 씨 있{ ιJ:\}<>I ~J'I:'- I 1-'tl 
셋이이당어나9.↓시ζ ‘~!'Jl셔 1’ , I‘ 

이이정~I 삼띠 , 1, ' ，'~I 1 

는동작구상도동이라고한다.그는 “서울에서 상 

대적으로 낙후됐다고 여겨지는 이곳 사람들에게 

지역적 자부섬을 심어주면서 오랫동안 생각해온 

정치인의 끔을펼치고싶다”는포부를밝혔다. 

홍 전 대표가 처음 정치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 

건 열다섯 살 때. 존 F. 케네디의 전기를 잃고 깊은 

감명을 받아서다. 그는 “어 린 내 눈에 케네디는 모 

든걸다갖춘사람으로보였다.완벽한배경，최고 

의 학별， 아름다운 아내까지 가진 그가 공직에 참 

여하는걸보며 ‘공직은정말멋지고영예로운것 

이구나’라는생각을한기억이 난다”고말했다. 

“그전까지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고 

공직에 나서는 게 ‘입신양명’ 의 수단이라고 생각 

했어요. 그런데 케네디 전기를 읽으며 정치는 사 

회에서 많은혜택을받은사람이 고마움을되갚을 

수있는가장좋은방법이라는걸알았죠” 

홍전 대표는바로그길을걷기 위해 지난 85년 

케네디의 모교인 미국 초우트 로즈마리홀 고등학 

교로 유학을 떠났고， 졸업 뒤엔 역시 케네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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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 하버드대에 진학했다 그가 언론사를 경영한 

것도정치를하기 위한수순이었다고한다 

“정치를 하려변 경영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거 

든요.돈을많이 벨수있논회사보다는사회에 대 

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회사를 원했고요.2002년 

12월 적자투성이던 헤럴드미디어를 인수했을 때 

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막막하기도 했지만， 제 

가경영을맡은뒤 회사가 5년 연속성장，최근 3 

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결 보며 자신감을 얻었 

어요. 이 경험이 ‘이젠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책임 

지고경영하는정치를할수있겠다’는용기의 밑 

거름이됐죠" 

그는 자신이 정치인으로 출발선에 서기까지 끊 

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해왔음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리고바로그이유로자신을 ‘귀족적’이라고보 

는 세간의 시선이 불만스러운 듯했다. “귀족은 태 

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데， 나는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다 

홍 전 대표는 “언제부터 대한민국 영화배우가 

‘귀족’이었느냐”며 “자라는 동안 밥 한 번 굶지 

않았고， 좋은 교육을 받았으니 유복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 부모님은 

세상 어느 부모 못지않은 헌신적 노력을 하셨다” 

고 말했다. 그가 아직도 가장 마음 아픈 기억으로 

떠올리는 건 아버지 남궁원 씨가자신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무대에 선 일이다 

“아버지는 배우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평 

생 밤무대 출연을 삼가셨어요. 그런데 저를 유학 

보낸 뒤 그 일을 시작하셨죠. 서울에서 출연하면 

흑시라도제 미래에누가될까봐지방유흥업소만 

돌며 노래를부르셨다고하더군요.그사실을제겐 

비밀로 하셨는데， 고등학교 때 잠시 한국에 들어왔 

다가 대전 거리에서 아버지가 출연한다는 차바레 

포스터를보고모든사실을알게 됐어요." (중략) 

홍 전 대표는 지난 2003년 펴낸 에세이 <7막7장 

그리고그후〉에서 “삶의 목표를행복으로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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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추구하는 이상을 실현해 

나가다보면 행복은성취의 결과로자연스럽게 주 

어지는 것이 아닌가? 굳이 삶의 목표를 행복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쓴 적이 있다 아직 

도그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묻자그는바로 “아 

유~ 철없을 때 한 바보 같은 얘기죠”라며 너털웃 

읍을지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금 다시 묻는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행복이라고 하겠죠(웃 

음) . 전 지금도 여전히 도전하고 성취핸 데서 행 

복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성취라는 결과뿐 아니라 

도전의 과정에서도행복을느낄수있다는걸 알게 

됐어요니를둘러싼모든것에서 일상의 행복을찾 

을수 있게 된 게 그사이 가장달라진 점이겠죠" 

그가정치인으로서 끔꾸는것도바로그런세상 

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부나 성공 같은 목적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는 데서 벗어나 좀 더 품위 

있고， 따뜻하고， 개성적인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정치인은비전을보여주고성과를이뤄내는사 

람이죠. 제 목표는 품격 있는 정치， 인간적인 시장 

경제， 개인의 개성이 강조되는 실용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바탕 위에서 우리나라가 ‘잘사는 대 

한민국’ 이 아닌， ‘존경받는 대한민국’ 이 되도록 

만들고 싶어요" 일찍이 자신의 인생을 ‘7막7장’ 

이라고 표현했던 그는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막 

이 시작됐다 이 막은 내가 끔꾸는 대한민국의 비 

전을 완성하는 것으로 마무리짓고 싶다”고 말했 

다. 하지만그 ‘완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 

해선 즉답을 피했다. “예전엔 홈런왕 베이브 루스 

가 ‘저쪽으로홈런치겠다’고말한뒤 정확히 그 

쪽으로 친 게 멋있어 보였지만， 요즘은 ‘그냥 조용 

히 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한다(웃음)"고만 했다. 

“지금 중요한 건 먼 훗날의 목표를 말하는 게 아 

니라 제 앞에 주어진 과제와 도전에 최선을 다하 

는거라고생각해요 언제，어떻게，어떤직책을맡 

게 되느냐는유권자와하늘이 결정하는것이라고 



봅니다" 

홍 전 대표는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살아가며 

어떤 굴곡을 거치든， 끝없이 도전하고 성취해온 

지금까지의 색깔을 지킬 것이라는 점”이라며 “먼 

훗날사람들이 ‘도전’이라는단어에서나를떠올 

리게된다면，그리고 ‘저사람은정말마침표가없 

는삶을살았다’고생각한다면그것이 바로내 인 

생의 성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인생관을 물었다. 그의 대답 

은 “하루를살아도사자로1"였다. 

결정후보도문 

(159쪽 경고문 내용 참조〉 

1 셰톡 g고운 

Z 내용 선거기시심의위앤야위원징 연회쇄는 여싱률이 2008년 3 
월호 39&-399연 '11정욕 칫 프리O뻐시 잉터유J 찌"의 기사에 대 

왜 'll끄J 조치힌디 
여성용이기 위 싱잉대싱 7μmμ.i ;til8í껴 국회의원선재(서를 용직깅 

X때외 관련 잭굉적 기중 재시 응101 특정 *보예정지}를 선엉"여 그 

의 §선흩마소삭 으앵딩 주g이응Ul엉싱괴등을인융시진과 힘쩌 

4깨연얘 경쳐부각보도힌 것온여티 후보예정자들어깨 톨려하게 g 
우킹기잉띠잉것이어서〔선거재싱의기중재죄공정생선거기시 

심의기준 저g죄g명싱l 공직선거엉 져e죄언흔기관의 공정보도의 

우) 각 워I'!l 공직선기엉 지g조으'"잉앙 선기기사싱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져1엉이 띠벼 위외 강이 잉징인떼 

6. 2008년 4월호 3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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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울문화사가 발행한 우먼센스 2008년 3월호 370~373면 WCEO 그만두고 정치 
에 뛰어든 흥정욱의 인샘 7막8장’ 』 제하의 기사와 관련， 월간 우먼센스 4월호 370 
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결정유형 /정고문계쩨 l 

우먼센스 (주)서울문화사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2-35 I 
대표이사 조 대 웅 l 

의결번호 2008작심66 

언론샤 

심의대상기사 

이
 

l 

; 

。

-rr 

우먼센스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동작갑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총선출마소식， 인생담， 주 
요 이력， 경영성과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4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 
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저11조(공 
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 
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왜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 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_ .. . _._-

경고문 

1. 제 목 - 경고문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호}석)는 우먼센스 때8년 3월호 370~373면 WCEO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든 홍정욱의 인샘 7막8장’ 』 제하으|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우먼센스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동작갑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총선출마소식， 인생담， 주요 이력， 경영성과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4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저18조(언론기관의 공 

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쩨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2008째심 3 결쟁유명/기 각 의결번호 

재심챙구인 
우먼센스 (주)서울문화사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2-35 

대표이사 조 대 웅 

" T 
n 
T 

』
이 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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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재심청구인은， 우먼센스가 시사성이 전혀 없는 생활정보 중심의 잡지라고 주 
장하면서， 홍정욱 씨 인터뷰가 이번 총선과는 무관하게 주부독자들의 관심사인 
그의 사적 성장 이력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와 같은 지역구의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출마예정자들은 주 독자층인 주부들의 관심도가 낮아 다루지 않았다는 등 
우먼센스 고유의 편집권한을 강조하며 이 건 기사와 관련한 2008자심 66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비록 인터뷰가 이번 총선과 무관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 

도가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흥정욱 씨가 
언론을 통해 자신의 출마변을 공표한 이상 홍씨 관련 기사는 그 내용이 사샘활 
에 국한되었다 하더라도 선거관련 보도임에 분명하며 그러한 내용은 홍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됨은 물론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는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재심청구인이 주장하듯 매체의 주된 독자층이 주부들이고 그 매체가 시 

사성이 전혀 없는 생활정보중심의 잡지라 하더라도 총선 입후보 예정자에 관한 
기사를 다루었고， 그러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배포된다는 점에 
서 이 건 보도가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것이다. 
이에 공직선거법은 언론의 선거보도에 대해 고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요구하 

고 있으므로 언론은 선거보도의 편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린 원심의 결정 

은 적합하다고 할 것이어서 당위원회는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보도내용 따라가밤을새우며 책을통째로외우는노력파 

였으며 서울대학교에 편입 학한 후 같은 과에 다 

CEO 그E받고 정치에 뛰어든 
흉정혹의 민샘 ‘7딘，'8장 

왕년의 명배우남궁원의 。}틀，세계최고의 명문 

하버드대 출신에 배우 뺨치는 수려한 외모， 신문 

사 CEO .... 홍정욱(39세)을 둘러싼 내 · 외적인 

조건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실 

제 그는 케네디를 모델 삼아 완벽한 삶을 끔꿨고， 

그러한삶을위해노력하고있다. 

영화배우 아들이 언제부터 귀족이었나 

하지만 그러한 흐트러짐 없는 모습과 빈틈없 

는 삶이 대중들에게는 동경 의 대상인 동시 에 질 

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는 자전 에세이 <7 
막7장〉을 통해 최고가 되기 위해 틀인 눈물겨운 

노력을 이야기했다. 그는 유학 시절 수엽을 못 

니는 친구들에게 말 한마디 붙여보지 못하는 숫 

기 없는 청년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꿈을 

향해 하루하루 최션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 

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에게 그는 여전히 ‘딴 세상’ 

사람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가 살아온 족적과 외 

적으로 드러나는 귀족적 이미지 때문이다.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일까? 흑여 가식적인 삶을 살고 있 

지는 않을까? 그와의 인터뷰는 많이 알려진 성공 

스토리는 가급적 배제하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 

은 인간적인 면모， 고뇌 등에 초점을 맞췄다. 그를 

좀더 깊이 알고자간흑곤흑스러운질문을던지기 

도했다. 

실제 만나보니 정말잘생겼다.스스로만족스러 

운가? 혹시 콤플렉스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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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변에서도 배우해도 되겠다며 잘생겼다는 

말 많이 듣고 자랐다. 기분 나쁘지 않았다 하지 

만외모갖고먹고사는직업이 아니다보니 외모 

때문에 덕 본일도손해 본얼도없는것 같다.군 

이 콤플렉스를 꼽자면 2:8 가르마의 헤어스타일? 
어머니가초등학교 때부터 빗어주선 이 2:8 가르 
마 때문에 지금껏 스타일을 깨지 못하고 있다. 주 

변에서 왜 2:8이냐고 묻는 사람이 많은데 30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 스타일을 바꾸기가 두렵 

다. 옷도 심지어 20년 전에 입은 체육복을 그대로 

입는다. 낡아 못 입으면 스타일이 똑같은 옷을 산 

다. 삶은 늘 도전하고 변화를 끔꾸면서 스타일은 

고루하다. 또 하나， 아버지보다 키가 작다는 게 콤 

플렉스다" 

귀족적 이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실제 모 

습은? 

나도귀족적인 이미지로규정되는게 정말싫다. 

시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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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배우 이들이 귀족이 되었나. 내가 <7막7 

장〉을 썼을 때가 스물세 살이다. 책 읽는 사람들로 

해금 내가 성공가도만을 달려온 귀족 엘리당} 

아님을알게하고싶었다.정말피나는노력을통해 

지금의 내가있다는것을보여주고싶었다.난치밀 

하고 철두철미한 완벽주의자와는 많이 다르다. 멀 

렁거리고잘잃어버리고 .. 이 악물고하는의지는 

강할지 모르지만 천재성은 없다. 하지만 내가 아무 

리 아니라고 해도 외모와 풍기는 인상에서 사람들 

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중략) 

가벼운질문을마치고본격적으로왜 갑자기 잘 

나가는 신문사 CEO를 그만두고 정치를 하려는지 

물었다. 그는 최근 한나라당 서울 동작갑 후보로 

등록 신청을 했고 선거사무실도 마련했다. 아나운 

서 유정현 씨 등 이곳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는 

한나라당 예비후보만 10여 명이다. 그는 정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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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해졌다 

왜 굳이 정치를 히려 하나? 

내가미국유학을가려고결심한게 케네디 전기 

를 읽고부터다. 케네디는 여러 사회 활동 중에서 

공직 참여가최고 영예라고 했다. 나도유학가기 

전 아버님께 궁극적 목표가사회봉사라고 말씀드 

렸더니 무척 흡족해하셨다. 

또한 신문사 경영이 안정되면서 지난 가을 무 

조건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섬했다. 이러다간 신 

문사 사주라는 달콤한 현설에 안주해 살아가겠 

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내겐 뭔가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다. 그래서 후에 뭘 하겠다는 계획 

도 없이 무조건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균혔다 그 

런데 마침 정치권에서 콜이 와 오랜 고민 끝에 

정치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나폴레옹의 말대로 

‘희망을 파논 장사꾼’이 되고 싶어 출마를 결심 

했다. (중략) 

실패로 인한 화절을 겪은 적이 있는가? 반대로 

보람을느꼈을때는? 

물론 있다. 다플 순탄하게 성공한 이미지로 보는 

데， 나도 두 번이나 실패한 경험이 있다 강남에 

‘원스인어 블루문’이란카페를열었지만실패했 

다. 또한 월스트리트에서 제일 잘나갈 때 벤처기 

업을창업했지만파산했다 경험 얀해본사람은 

모르겠지만 회사가 도산한다는 건 많은 사람들과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 처리하는 데 무척 

고통스러웠다. 미국에선 도저히 윌세 낼 돈도 없 

어 한국으로 돌아와 한동안 부모념 집 문간 방에 

얹혀살았다. 그런데도 남 밑에서 일하눈 게 죽기 

보다 싫어 취직하지 않고 있으니 가족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한국에서 살 결심을 하고 

영주권을 반납했고， 서른이 넘은 나이에 군에 입 

대했다 그때가무직， 군입대，미래에 대한불안등 

으로 내게 가장 힘들던 시절인 것 같다. 다행히 군 

대를 ‘짧게’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여기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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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금을 끌어 모아 신문사를 인수했다.50년 

간 적자를 기록하던 신문사를 정상으로 올려놔야 

겠다는 생각에 2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며 일했 

다. 구조조정을 하느라 직원들을 내보냈고 그러나 

노조와 싸우고， 검찰에 불려 다니며 조사를 받기 

도했다.지금도그때 나간직원들얼굴이 어른거 

리며 가슴이 아프다. 보람이라면 창간 후 50년간 

적자를 기록하던 회사를 2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 

게만들었다는거다.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하나? 

신앙과가족이 가장큰힘이다.어려움을나누는 

것이 아닌 힘들 때 안식처가 되어주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그 힘으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낸 

것같다. 

가정에서는 좋은 가혐17}? 가족 이ψ1 좀 해 

달라. 

좋은 남편인지는 몰라도 좋은 아빠다 아내는 미 

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예술가로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했다. 그런 사람을 데려다 고생시 

키고지금은정치까지 한다고하니 ... ‘고맙다’라 

는 말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닌데， 그런 모습을 보니 

무척 고맙더라. 부부싸움은 거의 하지 않는다. 

지금아이가셋이다 딸둘，이들하나. 

대로넘어간다.하지만난그렇지 않다 언제나균 

형감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잘못한 일이 있으 

면 따끔하게 혼낸다. (중략) 

마지막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어떤 세상을 만들 

고싶은가? 

사회가좀더 품위 있고，사람들이 따뜻해지는세 

상을만들고싶다.성과위주의 실용주의가대세인 

세%에 되었다.하지만성과와실적만을중시하다 

보면 사람이 소외되고 따뜻함을 잃을 수 있다. 나 

혼자 되는 건 아니겠지만 실용과 사람， 그 조회를 

잘 이뤄내고 싶다.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다 접고 

산으로 들어가 그림을 그리며 살고 싶다 내 인생 

의 7막 8장은가족을위해，나를위해살고싶다 

서른아홉 홍정욱의 지나온 삶은 그야말로 치열 

했고， 앞으로 그가 도전하는 새로운 길 또한 험난 

해보였다. 하지만그는후회 없는삶을살아야한 

다고강조하며 도전을두려워하지 않았다. 안주하 

지 않고 도전하는 삶， 그 쉽 없는 질주(候走) 속에 

서 그는행복의 참의미를찾는것 같았다. 

결정후보도문 

(164쪽 경고문 내용 참조〉 

늘바쁘기 때문에 솔직히 가족들과많은 

시간을 보내진 못한다. 그런데 바쁜 아 

버지들의 특정이 평소 잘 못해준다는 이 

유로아이가버릇이 없거나잘못해도그 

용고를 션거，"""엑엠은아 .. 앤장언m쇄는(~언얻스J~ 3fI':I1370-373연 (α;0그민루고 "" .. "거ë3~.욕잉으잉 ."，.".，'"버 ?μ써 대에 경 
I 죠"앤〈우연싼징기위잉의대싱 7μp‘시'，，，，<1뭇잉으앤성재셔§톨"길 X 밍잊갱옆잭관적，"-'에시잉이‘정"'"여-선톨""그의훌션.이소 

삭 ε!""‘ 쭈，E. OI~ 뭉영 성"톨을E를시IE~힘에P앤이 김떠 .. 직등도@ 것은여잉l보 。<'''^'''을.리.，.‘우척기 εq ‘ 것이야셰선거기시생잊기흩 '" 

g용'""'. 선거7싸심의기용찌2즈j흥"".iO'I션Jf::Afi&죄언~，앤쩍 g잉브드으때깅 9엔공작성〉잉져""으g 찌3!1. 성셔?μ벼익며싼외큐칙찌"ξ""' 
예 띠리껴입""'~영gιj 

,6. 2008년 4월호 3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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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라 불리는 남자 고승덕.n (뼈년 3월호 310~317면 ) -1 
(주)학원사가 발행한 주부생활 2008년 3월호 31O~317면 『천재라 불리는 남자 고 

승덕』 제하의 기사와 관련， 월간 주부생활 4월호 310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 
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의결번호 

언론사 

심의대상가샤 

01 유 

주부생활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서초을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주요 이력， 인샘관， 정치 
적 소신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8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 
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 선거 
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저1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저11 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 -

경고문 

1. 제 목 : 경고문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호}석)는 주부샘활 뼈8년 3월호 310~317면 『천재라 불리는 

남자 고승덕』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주부생활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서초을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f를 선별하여 끄| 주요 이력， 인생관， 정치적 소신 등을 인물A댄과 함께 8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 

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시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 

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2008제심4 컬쟁유형/기 각 
‘ 

째심챙구인 
^닙새~ 
TTd늘 (주)학원사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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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이 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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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인은， 이 건 기사가 고승덕 씨의 개인사생활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 ‘후보예정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보도’ 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전체 기사에서 정치 관련 언급은 최소한도로 줄이면서 고 
승덕 씨 부부에 초점을 맞추어 선거기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 
울였으며， 당초 계획했던 4월호에 게재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 
여 3월호에 싣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로 이 건 기사와 관련한 2008자심67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른바 공직선거법 제8조의 ‘기타사항에 관한 보도’ 는 후보예정자 

에 관한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규정으로서 이번 총선 출마에 대해 언 
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전명한 고승덕 씨에 관련된 모든 보도는 그 내용을 불 
문하고 모두 선거보도라 할 것이며 따라서 해당 법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할 것 
이다. 
또한， 고승덕 씨 부부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 관련 언급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등 선거보도로 오인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였다고 할지라도 이 건 기 
사가 총선 입후보 예정자를 다루었고 그러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 유권자들에게 
배포된다는 점에서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재심청구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을 고려하여 이 건 기사를 4 

월호가 아닌 3월호에 게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취재 당시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였다면 고씨와의 대담 내용을 선거 후에 발간되는 호에 게재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당 위원회는 이 건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린 원 

심의 결정이 적합하다고 보고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3개 고시 합격 (행정고시 수석， 외무고시 차석， 사 

법시험 최연소) ,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 예일 하 

버드 로스쿨 석사， 콜롬비아 로스쿨 박사， 펀드매 

니저， 그도 모자라 올해 ‘정치 자격증’ 에까지 도 

전장을냈다. 

전재라물리는남자 

고승덕 

고시도일도결흔도노력의 결과물이다! 

결혼4년 11세연하아내첫공개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에 이 사람만큼 타이틀 

이 많은이가있을까 놀라운 ‘공부의 기술’로 ‘패 

스의 왕’으로군림하고있는남자，고승덕이다.남 

들은 평생 하나 따기도 힘든， 높디높은 국가 자격 

증을 몇 개나 거머쥐었다 그의 이력을 열거하려 

면 입이 아플지경이고배는또얼마나아픈가.혼 

자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해먹었으니. 초등 · 중등 

수석 졸업， 경기고 4등 졸업， 서울대 재학생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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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이 시대에 

천재 고승덕을 서초동 집에서 만났다.4년 전， 그 

에게 ‘남편 자격증’ 을 수여한， 꼭꼭 숨겨놓은 아 

내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인터뷰는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두 사람은 전혀 ‘엘리트적’ 이지 않았 

고， 간질간질 닭살스러웠다. 이 또한 배가 너무 아 

랐다. 

나도떨어진시험이있다 

신은 누구에게나 한 가지 재주는 내린다고 했다. 



그 하나를 평생 업으로 삼기 위해 사람들은 수년 

을 매진한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마침내 자리를 

잡으면， 이제 그 분야에서 죽어라 일하며 일생을 

보낸다. 그런데 신의 실수인가. 이 남자는 너무 많 

은 것을 가졌다. 고승덕 누구도 감히 그 앞에선 

‘능력’을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평생에 하나 따 

기도 힘든 자격증을 몇 개나 쥐고서 이곳저곳을 

누비고있으니，과연그는천재다. 

“천재요? 어휴， 제가 아둔하기로 따지면 1등할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제 생활을 들여다보면 천 

재와는거리가멀어요. ‘고시 3관왕’이라는그고 

승덕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얼마나 심각하냐면 조 

화인지 생화인지도구별못해요.하루는사무실에 

누가 꽃병을 틀고 찾아왔는데 너무 예뻐서 물을 

열심히 줬어요 물을주면서 왜 이 난꽃은시툴지 

도않을까신기했어요. 한데 1주일이 지나도꽃잎 

하나떨어지지 않고그대로기에 의문이 들기 시작 

하더군요. 잎을 이래저래 만져 보니 세상에， 플라 

스틱이었어요. 감쪽같이 속은 거죠. 그것도 모르 

고 l주일 념게 물을 주고 있었으니， 남들은 도저 

히 이해할수 없는， ‘떨한’ 구석이 많아요" 

원래 천재는 당신처럼 생활에선 좀 엉뚱한 면이 

있지 않나. 일이나 공부할 땐 또 완전히 다른 λ범 

으로 변하고， 당신은 무슨 일이든 별 노력을 안해 

도척척해낼것같다. 

“저는결코머리가좋은사람이 아니에요 제 책 

〈포기 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에도 썼지만 노 

력파입니다. 요즘은 가칭 〈노력의 기술〉이란 책도 

쓰고 있고요. 단지 저는 노력하면 결과가 좋은 편 

이죠.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어봐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또 막상 노력해봐도 안 된다는 

거죠 노력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성공하는 노 

력의 비밀은속도가아니라가속도입니다 뉴턴도 

물리학에서 속도가 힘이 아니라가속도가 힘이라 

고 했잖아요. 젓가락을 쥐고 적은 힘으로 유리를 

아무리 두드려도 깨지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먹고 

어느날세게 한번 딱때리면 유리는깨져요. 하 

루 10시간씩 꾸준히 10년을 공부한 사람과 하루 

17시간씬 1년을공부한사람을놓고보면후자가 

합격합니다.가속도를점점 높여 시험 보는날최 

대 힘을 발휘하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죠. 책을 읽 

을 때 한 번 두 번 계속 읽으면서 가속도를 내야 

합니다 그럼 책 읽는속도가점점 빨라져 시험 보 

는 전날에 두번 더 읽을수 있어요. 시험날기억 

이 생생할 수밖에요. 공부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 

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향해 가속도를 붙여야 

벚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요 그리고 노력에 하 

나 더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꿈이죠. 끔을 가진 

학생은 공부를 잘합니다.10년 후를 끔꾸면서 노 

력하면 힘이 더해져 결국 더 빨리 이루게 됩니다 

끔을 꾸며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그게 결론입니 

다" 

당신을 보면 도전이 삶의 목표인 양 항상무엇을 

계획하고그것을이루는희열감으로시는시람같 

다.도전이즐거운가 

“아내도 제게 왜 그리 일을 만들면서 사느냐고 

나무랄 때가 있어요 제 인생철학 때문입니다 인 

간은 A형， 8형 ， C형 D향 네 부류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스스로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되돌아보며 

살죠.D등급은 시키는 일에 꾀를 부리는 사람， C 

등급은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 8등급은 시키는 

것을 조금 잘하려고 애쓰는사람， A등급은 끊임없 

이 생각하며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A형 인간이 성공모델이라 할 수 있는데. 저 또한 

그런 인간이 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늘 제 곁에 

일이 있나봐요 할일이 많아요.지금하나씩 해나 

가고 있고요. 저는 여러 곳에서 강연 초청을 자주 

받습니다 학생들에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시키 

는 공부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목표를정하라이야기합니다.직장인에겐윗 

사람이 일을 시키기 전에 먼저 찾아서 해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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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아이디어를끊임없이 내는사람이 성공하 

니까요." (중략) 

‘정치 자격증’까지 따겠다고 

공천시즌만되면 ‘러브콜’을받아온그지만，그 

래도 이번 결정은 의외다 정치를 하겠다니. ‘존경 

받는 정치인’이 되겠단다. 이 사람은 왜 이럴까. 

딴지를걸었다.왜? 

“제가 귀가 앓은가 봐요. 주위에서 자꾸 하라니 

까(웃음).1월 내내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주 

위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지금 제 나이에 하지 않 

으면 4년 후나 그 후는 늦은 감이 있다고. 지금이 

좋은기회가아니겠냐고강력하게 권했습니다.제 

인생철학 중에 ‘TIT2’ 판단법이란 게 있어요 

이제껏 그 방법에 근거해 일을 결정했는데， 결과 

가 좋았어요.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하지 말고 이 

순간에 해야되는일을하자는원칙입니다.이 순 

간이 아니면다시는할수없는일이라면지금하 

;z}는 거죠. 지금 정치는 제게 중요한 일。1 아닐지 

도 몰라요. 수입 면에서도 그렇고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예요.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못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 결심했습니다. 지난해 10 
월 ‘청소년나비운동본부’ ( www.nabinet.org)를 

발족해， 청소년 자원봉사를 하면서 봉사정신으 

로 정치를 하면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섰어 

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정규직으로 일해본 적 

/::,. 2008년 3월호 310-3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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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3월호 316-317면 

이없어요. 

변호사는 하늘을 바라보는 직엽이니까. 사건 의뢰 

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불확실한 게 많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정규직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정치는그동안놀던 물이 아니지 않나. 적 

응하는 데도상당한시간이 걸랄 수 있을 테고 

“말하자변 전혀 낯선 곳에 이민을 가는 셈이 

죠. 이민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일단 새 

로운 세상에 적응하는 게 목표입니다. 나쁜 것 

이 아니라 좋은 것을 본받고 적응하는 것이죠. 

지금은 글로별 시대， 모빌리티 시대 입니다. 그 

런 점에서 정치는 지금껏 살아온 세계와 완전히 

동떨어진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지역 

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봉사활동을 해왔 

l~:Þe 
2 내g 

g고으 

으니까요" 

정치는 잘해도 본전， 조금만 

잘못하면 손가락질을 받는다. 

옥 많이 얻어먹는 대표적인 직 

업이아닌가 

“조금만 말 실수해도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사럼어 정치인이에 

요 요즘 말실수하지 않게 해달 

라고 매일 잠언을 읽습니다 정 

치는 편하게 생활하려면 얼마든 

지 가능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며칠출퇴근안해도나무랄사림이 없잖아요저는 

지금까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는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언제나제위치에서할수있는일을찾아 

서 해왔죠. 그런 점에서 국회에 들어가면 주도적으 

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주택 

청약제도도 바꿀 거고요 현행 청약가점제를 보면 

근로자의 근로연수가 빠져 있는데， 큰 문제입니다. 

일하지 않는강남부자자녀와근로자의 점수가어 

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근로연수를 청약가점에 넣 

으면 많은 근로자들이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후략) 

결정후보표문 

<169쪽 경고문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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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번호 

언론샤 

심의대상기샤 

경고문 

1. 제 목 경고문 

2008^t심 68 결정유형 /정고문제쩨 

경상매일신문 (주)경상매일신문 / 경북 경주시 노서동 121-21 
대표이사 김 달호 

『포항북구 공천경쟁 뜨겁E싱 (2008년 2월 20일자 1 면) 

(주)경상매일신문이 발행한 경상매일신문 2008년 2월 20일자 1 면 『포항북구 공천 
경쟁 뜨겁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경 
상매일신문 1 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경상매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포항북지역)와 
관련， 한나라당 경북도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공표준수사항 
인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 
지 않은 것은 유권자들에게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저12항， 공직선거법 제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 
지등) 저14항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저18조으l3Xil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 2조 
저1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경상매일신문 뼈8년 2월 20일자 1면 『포항북구 공 

천경쟁 뜨겁q~ 저|하으|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경상매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포항북지역)와 관련， 한나라당 경북 

도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공표준수사항인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은 것은 유권자들에게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 

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저12항，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등) 제4항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포앙룩구 공천경쟁 뜨겁다 

3선 수성 이병석 의원에 초선 도전나선 

허명환예비후보 

극비 실시 여론조사 李11%許56%집계 

경북도당고심 

174 

18대 포항북구국회의원금배지는누가가슴에 

달수있을까? 

재선에서 3선을거머쥐려는현역 이병석 의원과 

야심찬초선도전에 나선허명환예비후보와수성 

이냐 입성을 놓고 한판 공천 경쟁이 뜨겁다. 

한나라당관계자들은현역의원이자당내 기득권 

과 이명박 당선자를 있게 한 이병석 의원과 처녀 

출전이지만 허화평 전 의원의 조카라는 점과 신선 



포항북구 공천경쟁 뜨겁다 
는 입장이다. 허 예비후보는 『매변 

국회 입성이 절반이 초선으로 물갈 

이 되는데 초선은아무나할수 없 

는 것이냐』며 자신감으로 도전하고 

있다 

3선수성 이영석의월에 초선 도전나선 허영환 예비후보 

엉는 갖이냐J '~， ^I이j~ 2..'i! 도 
앤에ι 잉각1 

% 에.，.보를 궁g용히‘ 자 
치t!'i!! ~8if 이X 익으호 ~혀 

예시 ’어년， 포’”이 애여웠 
q 
힌얘g 잉 •• 잉 " 。스i 

."대 예8\if ;;..잉며a‘” “ 
q‘!II P~ 'f-~I원"e ‘잉으여 허영~ 예비후보 
잉"<l~리αg 요앵연g 싱잉 

허 예비후보는국무총리실자치분 

권국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 

러난뒤포항에내려왔다 

이.Il..\J. 야 "'1 인잉&.3 잉l 
_>;t~아구"역은예센i↓ U이 •• ι 이상 };.~e 안니라g 용 
”앤 다~ .q_.!i!!!. 거g잉언 " 잉승~P:I와 이에 g썩하고 잉 

여 얘. ， .‘ 잉8이 잉'"치 !얘 “ι‘ 'il 7‘ ."j 톰~ IS 
enl. J:!._기 허 l R<1I 인니악'8 '1:.18'1이~:-.!~9_i'!기 이에 
ë~~ 에끼1')6 1인 3영e π "'", '4 \ 응 3양 정.'i'.<“이 I 
‘ε 강상이라:::a식이 잉딩 어g 것으요 예상잉다 
8이 

잉찌 ，，~‘'n Iffil -:;;~Ql 

한 인물이라는 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 경북도당에서 지난달 극비리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병석 의원이 11%, 허명 

환 예비후보가 56%로 조사돼 고민을 하지 않을 

수없는입장이라는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역의원이 공천에 낙점이 된다 

해도 허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경우 

당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도 신중히 고려돼야 

할점임을염두에두고있다는설명이다. 

그러나 포항지역에서는 대통령이 나온 만큼 이 

번 기회에 초선보다는 3선에 힘을실어줘야한다 

는목소리도높다. 

이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 후에 포항만 바라보고 

정치를 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i3.6.5J 운동을 펴 
서라도 이 의원을 3선으로 국회에 입성시켜야 한 

다는여론도높다. 

i3.6.5J 운동은 이병석 의원을 3선에 포항남 울 
릉이상득의원을 6선으로당선시켜 이 기회에 5 

년 동안 포항의 100년 대계를 설계해 포항발전을 

앞당기자는것이다. 

이병석 의원은 음으로 양으로 제17대 대통령으 

로취임하게될이명박당선자를만든장본인으로 

같은 동향인 흥해 출선이자 동지상고와 고려대학 

교동문이다. 

이에 맞서는 허명환 예비후보도 이에 질 수 없다 

한나라당인재영입 케이스로제17 

대 대통령 중앙대책위원 대책회의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현재 뉴라이 

트포항연합상임대표로바닥민심을옳고있다. 

포항북구지역은예전과달리 자천타천후보로 

거론되던 지역 예비 정치인들이 일찌감치 출마를 

포기 해 18대 한나라당 공천은 받기만 하면 당선 

은따놓은당상이라는등식이 성립된다. 

현재 포항북구 18대 국회의원 출마예상자는 한나 

라당 공천승리자와 이에 불복하고 공천에 탈락무소 

속 출마 준비 중인 통합민주신당 오준기 예비후보 

(41) 등3명 정도격돌이 별어질 것으로예상된다. 

결정후보도문 

(174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션거기사싱의원원회(워 
원장 영.，씩)는 정상매일 
신~ 2008년 2월 20'밑자 
1 연r포함욕구 공천경쟁 뜨 
겁다j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힌다 
경상매일신문이 워 싱의 
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 
의일선거(경혹 표양북지 
역)와핀련 힌나라당 경륙 
도g에서 실시힌 여용조사 
영괴를 인용보도하면서 공 
표중수사양잉 피조사자의 
선정빙업 표본의크기 조 
사지역 임시 빙업 g용 
오치}을 등율 1'1 01지 앙용 
것용 유킹자흩에게 g못 
믿딩하게 힘 우려가있다 
힐 것이어서r선거기사 심 

1 의기문 쩌 8조(여용조사 보 
도) 제2항 공혀선거영 세 

108조 {여g조사의 정피공 

표금지동) 제4힘 각 위반」 
공직선거엉 제8조익 3제3 

힘 선커기사싱의위원회 
규칙 제 12조 세 1앙에 따라 

위와 감이정정힌다 

/::,. 2008년 3월 21 일자 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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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번호 2008작심 71 결정유형 /정고문계쩨 기
 
1 
l 

어 로 사 , 1 뉴시스아이즈 
._ '- ’ 

(주)뉴시스 / 서울 종로구 경운동 91-1 
대표이사 배 기 철 

심의대상기사 『“공공 디자인 내실 갖춘 사업돼야’ ~ (2008년 3월 3일자 28~29면) 

주
 
• 

(주)뉴시스가 발행한 뉴시스아이즈 2008년 3월 3일자 제71호 28~29면 『‘공공 디 
자인 내실 갖춘 사업돼야’』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주간 뉴시스아이즈 28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 
여야한다. 

뉴시스아이즈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양천갑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정치적 소신 및 출 
마 포부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인물사진과 함께 2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 
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 
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 
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제 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정고문 

1. 제 목 : 경고문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회려)는 뉴시스아이즈 없갱년 3월 3일자 제71호 28~29면 『“공 

공 디자인 내실 갖춘 사업돼야’』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뉴시스아이즈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양천갑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정치적 소신 및 출마 포부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인물사 

진과 함께 2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 

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저18조(언론기관 

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시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인터뷰/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공 디자윈 내쉴 갖춘 사업돼or’ 

당최고위원까지 했고， 17대 대선후보경선도완 

주했지만여전히 개혁만외치는 ‘철없는소장파’， 

심지어는 ‘친북좌파’ 취급을 받는 한나라당 원희 

룡(45 . 서울 양천갑) 의원. 

그러나측근들은당리당략대로빈틈없이 한팀처 

럼 움직이는 당정 정치에서， 유독 자신의 소신대 

로의 길을 고집하다보니 씌어진 ‘굴레’ 일 뿐이라 
철학과 역사 · 스토리 담긴 도시개발 등 시민의 

만족도우선한정책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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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한다.4.9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바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원 의원을 만나 새 정부와 서 

울시 등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한 생각과 속내를 들어봤 

다. 

-새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디자인 부문에 상당 

한 신경을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디자인코리아프로젝트’를말하는것같다.당 

연히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창출하자는 

데 적극 찬성이다. 서울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로 새롭게 하자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 

다. 사실 그간의 도시 생활은 복잡하고도 일률적 인 

환경 속에 무미건조할 수밖에 없었다. 개발 일변 

도의 정책과 문화가 낳은 비극인 셈인데， 이제는 

기능과자연이 공존하고사람이 중심이 되는도시 

로거듭나야만한다 단， 내실 없이 외형에만치우 

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철학과 역사 

그리고스토리를내포한도시를만드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물론 시민의 만족도도 계속 점 

검해야한다고본다"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자 공천은 그 어 

인터’ / 잉억’ 인냐악g 극억잉앤 

“공공 디자인 내실 갖훈 사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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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때보다도 신청자가 많이 몰렸다. 다른 신청자 

보다는느긋한입장같은데. 

“선거는 정치인 또는 정치지망생틀에게 있어 가 

장 중요한 경합이자 전투이다.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한것이 적절한비유인지는모르겠지만，적 

이 20명이면 다급하고 적이 1명이면 느긋하다고 

할 수 있을까.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있다" 

-학력고사 전국수석， 서울대 수석입학， 사법고 

시 수석합격， 검사등국회의원 이전의 면면도거 

의가 엘리트코스인데， 중고교 시절 사교육비로 꽤 

나많은돈을지출했을텐데 어느정도나되는지.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보는데 좀 당혹스렵다 

사교육비라 사실 내가 살던 집에 전기불이 처음 

들어온 것이 중3 때였다. 문명의 혜택과도 멀었고 

지독하게 가난했던 가정에서 성장했다. 사교육비 

라니，꿈도꾸지못했다" 

-현재 재산은 얼마나 되나. 

“거주용으로 양천구 목동에 집 한 채 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한 재산보유신고에도 명확 

히 나와 있다. 또 알다시피 나는 이미 1가구 1주택 

운동에 서명한사람이다.주거용집 한채면족하 

다고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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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총선에서 당선된다 

면， 18대 국회에서는 어떤 

활동을펼칠계획인가. 

“17대 재임 중 최고의원을 

맡는 영광과 책임을 함께 

했었다 당시 당은탄핵후 

폭풍에 붐살을 앓고 있었고 

연거푸 대선에서 고배를 마 

신 후유증이 큰 시점이었 

다. 새롭게 바꿔야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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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의 기류가 내게 새로운 기회를 줬던 셈이다. 

18대도 그런 맥락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 

다. 다만 이제 한나라당은 여당으로서 다수 의석 

확보를통해 이명박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일 

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면서도 국회 본연 

의 입법 및 행정력 견제의 기능을 해내야 한다" 

최근 보수우익을 자처하는 한 단체가 ‘친북좌 

파’라며 공직부적격자로지적했는데 

“알고 있다 그분틀이 주장하는 가치와 이념을 

존중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답답하고 억울하긴 하 

지만 민주사회 아닌가. 다양한 가치와 의견이 공 

존하고이를상호인정하는것은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이다.다만원희룡이란정치인이 밟아온설제 

적 내용을 살펴보기보다 그동안 덧씌워진 빨간 딱 

지와 네거티브적 이미지에 근거해 다짜고짜 몰아 

세우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껏 일부 극우 

단체들이 지적했던문제들중사실관계가있는것 

은거의 없다.나는국가보안법 폐지를반대한사 

람이다.다만국가보안법을현실에 맞게 합리적으 

로개정하자고주장했을뿐이다 극우단체가주장 

하는 또 다른 사안으로 낮은 단계 연방체제에 대 

한 찬성여부가 있다. 나는 결코 낮은 단계의 연방 

제에 찬성한 적도 없거니와， 그러한 추모제는 대 

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행사란 점에서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향후바람직한통일정책의 방호f은. 

“이명박대통령의 대북관과관련 공의탤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기본 요체는 ‘무조건적인 햇볕’ 

이 아니고 전략적 상호주의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일구어내는 ‘비핵개방3000플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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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골간으로 한다면 한미공조는 강화될 것이 

며 북한의 적극적 개방 정도에 따라 통일 정책은 

실효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통 

일방안의 큰 그림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 렇다 

대한민국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그 속에 들 

어 있는 국가연합단계를 거친 남북통일， 그것이 

나의통일방안이다" 

-p녀막으로소위 ‘잘사는나라’가되기 위한 

비전이나의견이 있다면. 

“무엇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 

염으로 바꾸는데 매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의 불공정한 평7까능과 자원배분을 왜곡시 

키는 끼리끼리 문화를 없애야 한다. 글로벌기준에 

맞지 않는 비자금문화도 없애며 합리적인 평가가 

안착되는시장친화적인개혁을이루어내야한다. 

물론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 상대적 약자를 국가 

에서 끌어안는노력도해야만할것이다" 

결정후보도문 

(176쪽 경고문 내용 참조〉 

〈강고문〉 선거1μk심의위원야워윈장 연회얘}는 

뉴시스이이즈 2008년 3월3일자 제71호 

2&--29연 ，.공공 디지인 내실 갖용 Á~fItOrJ 

제하의 기시에 대해 「경고꺼~1~1q 뉴Aι이 

이즈가 워 싱의대싱기A뻐 서 제18대 국회의원 

선재서을 잉천입X~악 관련 객핀적 기훈 제 

시 었이 룩정 후보예정자. 선영하여 그의 정치 

적 소신 및 훌"， 쪼무 용을 인터뷰 형식g로 인 

율人씬과 g께 2개 언에 킬쳐 부각 보도힌 a얻 

여티 흥보에잉자톨어게 톨리히게 양 우려가 있 

다 믿 갓O뻐서 【선거기시심의?얹 제1조l공정 

성) 선거7μF섭의기중 셰2죠l형명생， 공직선거 

엉 '18죄언혼기원의 공정 보도의멤 약 위인Jg 

직씬거엉 에8조의3지β양 선거7μ벼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 항에 띠라 위와 김01 킬정힌!Q 

b. 2008년 3월 25일자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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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진보 꿈꾸는 심상정 의원.J (2008년 3월 4일자 14~19면) 심의대상가샤 

주
 

(주)경향신문사가 발행한 뉴스메이커 2008년 3월 4일자 제764호 14~19면 『새로운 
진보 꿈꾸는 심상정 의원』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주간 뉴스메이커 14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 
야한다， 

뉴스메이커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경기 고양시 덕양갑지 
역)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탈당 및 정당 창당 소식을 보도하면서 그의 주 
요 이력， 인생담， 정치적 소신 듬을 인물사진과 함께 6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 

유 | 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 
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저1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 
조제 1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정고문 

1 제 목 : 경고문 
2 내 용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호}석)는 뉴스메이커 뼈8년 3월 4일자 제7댐호 14~19면 『새 

로운 진보 꿈꾸는 심상정 의원』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뉴스메이커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경기 고양시 덕양갑지역)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탈당 및 정당 창당 소식을 보도하면서 그의 주요 이력， 인샘담， 정치적 소신 등을 인물 

사진과 함께 6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 

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저11 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저18조(언론기 

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저11 항에 따 

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박주연의 아주특별한 인터뷰 

새로꾼 진보 꿈꾸는 심 상정 의원 

심상정 의원 (49)을 만난 곳은 고양시 띄양의 

선거사무설이다. 인터뷰 약속시간을 정확히 맞 

춰 출근한심 의원은기자와악수를나눈후 “잠 

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7"라며 미리 보낸 질 

문지를 10분간 꼼꼼히 들여다본다. 닥종이 인형 

을 연상시키는 오목조목한 얼굴은 경직됐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러 활짝 핀다. 잠깐이지만 “콕 
“민노당의 가장 큰 패착은 민생을 위한 실천이 

부족했다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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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거리며 웃기도 한다. 차를 마시는 소리가 

유난히 큰 것도 인상적이다. ‘후루룩 ... 후루 

룩 ... ’하는 도드라지는 소리가 작은 실내공간을 

울린다. 

심 의원은지난 2월 17일 민노당탈당선언과새 

로운진보신당창당을위한연대회의를제안했다. 

노회찬 · 단병호의원등당내 평등파가심 의원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집단탈당 러시에 가세했 

다 지난 17대 대선에서의 참패 이후 당내 파열음 

은거썼고，급기야탈당과분당(分黨)이라는최악 

의 상황으로 치달은 것이다. 그 와중에 터져나온 

것이 자주파와 평등파의 갈등이다. 자주파는 

NL(민족해방-통일운동과 학생운동 강조) 그룹， 

평등피눈 PD(민중민주-노동운동이핵심)그룹에 

뿌리를두고있다. 

그렇다면 1980년대 중반부터 불거진 해묵은 노 

선투쟁이 이처럼 당을와해시킬만큼심각했던것 

일까 심 의원은 “내분이 심해 민노당이 망한 게 

아니라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õ}면서 내 

분이심화된것”이라고설명했다. 

“정당에는 여러 의견 그룹이나 정파가 당연히 

있는 것인데， 문제는 정파활동이 당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는 리더십의 부재예요. 그러다보 

니 민노당 내의 정파다툼은 당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보다 당이 퇴행하게 하는 기능을 해왔 

고 대선 참패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거죠. 민 

노당의 가장 큰 패착은 고착된 엘리트 중심의 

운영체제가 갖는 한계와 소모적인 논쟁이 맞물 

려 민생을 위한 실천이 부족했다는 점이에요" 

(중략) 

그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진보신당과 관련 

해 “대중적 진보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가 말한 대중적 진보정당은 최근 대통합민주신 

당을탈당한유시민의원이 말한 ‘유연한진보’와 

민노당이 내건 ‘진보’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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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도 진보정당도 서민을 위해 있는 거예요. 

대중적 진보는 실제 서민의 삶을 개선하는 진보를 

말하는 것으로 진보신당은 88만 원 세대로 통칭 

되는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이 되어야합니다. 

젊은 88만 원 세대를 조직화하는 게 전략의 핵심 

이지요. 반면 유시민 의원의 유연한 진보는 노무 

현 정권의 노선이에요. 민생을 개혁하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노무현씨에게 표를몰아줬지만노정권 

은 결과적으로 개혁과 민생을 외면했잖아요? 그 

래서 국민의 냉흑한 외면을 받았고요. 따라서 유 

의원의 유연한진보는사이비 진보라고생각합니 

다” 

심 의원은 “새로 창당할 진보정당은 생태， 여성， 

인권， 평화 등 21세기의 가치를 포괄하고 풀뿌리 

진보운동은 물론 신자유주의 진보세력까지 연대 

한형태가될것”이라고밝혔다.또통일문제와관 

련해서는 “통일 지상주의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정에서 남북한의 교류를통해 점차적 

으로 통일을 이뤄가는 것을 지향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중략) 

2004년 국회에 진출한이래 심 의원은 재정경 

제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재경위에서 

그는 날카롭기로 명성 이 자자하다.2005년 국 

정감사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파 

생상품 시장을 통한 정부의 외환 개입으로 1 
조8000억 원대의 대규모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해 잘못을 시인하게 만든 일화는 유명하 

다. 한 · 미 FTA협상 과정에서도 논리적 주장 

으로 서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목 

소리만 큰’ 정치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와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똑똑하고 

바른말 잘하는’ 정치인으로 각인됐다. 의정활 

동 잘한 국회의원으로 4년 연속 뽑히기도 했 

다. 실제 그의 의정활동 보고서만 봐도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 다른 

국회의원들의 그것에 비해 유난히 두껍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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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주류 학생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 

게 남은 일은 KBS 여고생 퀴즈에 제가 다닌 명 
지여고 대표로 출전했는데 잘 알고 있던 야구관 

련 문제를 부저를 늦게 누르는 바람에 못 맞춰 

두고두고 속상해했던 일이에요. 답이 ‘덕아웃’ 

이었어요” 

1년 재수 후 1978년 서울대 역사교육과에 입학 

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교 

사의 꿈을 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l학년 때 

구로동에서 노동야학인 ‘한얼야학’ 교사로 활 

동한 데 이어 2학년 때 공활(대학생들이 방학 

때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하면서 큰 정신적 충 

격을 받았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의 산업역군 

으로 불리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열악한 조건에 

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일하는 것을 목 

격하며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을 깨달았고， 뭔가 

굉장히 잘못됐음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회고했 

다 

“처참한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근면 성실한 노 

동자틀을 보면서 이런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 

을 받는 것이 사회정의이고 민주주의라는 생각 

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도모하는 게 

지식인의 몫이라고 판단했죠. 제가 노동운동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에요. 노동운동가로 산 25년 

동안제 선택에 대해 단한번도후회해 본적 없 

어요" 

대학 3학년 때인 1980년 구로공단 미싱사로 취 

직하면서 노동자의 삶을시작했다 물론부모님은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1985 
년 구로동맹 파업으로 그가 전국에 지명수배되면 

서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는다. 파업3일째 저녁 

TV 9시 뉴스에서 딸의 얼굴이 구로동맹파업 주 
모자로 l계급 특진에 500만 원의 현^J-금이 걸린 

채 나온 것이다. 심 의원은 “충격을 받았을 엄마의 

모습이 떠올라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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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이승배 씨 (52)는 1986년， 당시 노동운동 

을 함께한 김문수 경기지사의 소개로 처음 만났 

다. 서울대 동양사학과 출신인 이씨는 시위로 

무기정학을 당한후 노동운동의 길을 걷고 있던 

중이었다. 두 사람은 1992년 늦깎이 결혼했다. 

심 의원은 “여성이 결혼을 해서 노동운동가로 

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결혼을 망설였지만， 우리 아저씨(남편을 지칭) 

는 제 가능성이나 역할을 인정해줘 제가 노동운 

동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 

다”고말했다 

두 사람의 사이에는 아들 우균 군(중3)이 있다. 

우균군은대안학교인 ‘이우학교’에 재학중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학부모의 한사 

람인심 의원이 갖고있는생각은어떤것일까.심 

의원은 “모든 아들 딸의 부모라는 자세로 정책을 

만들어야하는데 이명박정부는있는집 아이틀만 

위한정책을만옮으로써 교육에서의 양극화를심 

화시키고 。에틀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18세에 대학입시로 자기 인생이 결단이 나는 

교육제도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해요. 프랑스처 

럼 대학이 평준화돼 일정 자격만 되면 대학에 입 

학할 수 있도록 대학을 개방해야 하죠. 진로는 대 

학에 들어간 후 공부하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 

요.이처럼 대학진학을열어 놓으면중 · 고등학교 

과정도 인문학 중심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입시만 

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인간과 세계에 

폭넓은 사고를 하고 인간존중， 더붙어 사논 삶에 

대해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성공’ 과 ‘경쟁’을지협}는이명박정부에 대 

해 심 의원은 “한마디로 신권위주의”라고 못박았 

다. 그는“이명박정부시대는돈이지배하는사회 

가되고부익부빈익빈이 한층더 강화될것”이라 

고단정했다 

심 의원과의 인터뷰는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그는 역시 시원시원하고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견 

해를 피력했다 사자의 용맹함과 여우의 지혜로움 

에 뚝섬까지 갖추고있어 흡입력이 대단한인물이 

다. 지역구 주민들과 윷놀이 약속이 있다며 총총 

히 사라지는 그의 어깨 위에 소외된 대한민국 서 

민들의 희망의 등불이 일렁이는 것처럼 보였 

다. (후략) 

결정후보도문 

(179쪽 경고문 내용 참조〉 

선거기A임의위원회(위원장 연회석)는 뉴스메 

이키 2()(영년 3월 4일자 저~64호 14 ...... 19연 

‘새로운 진보 꿈꾸는 십상정 의원 제하의 기 

A에 대해 경고 톨조치효씩 

뉴스메이커가워싱으대상기A뻐서지 18대 국 

회의원선제경기 고앙시 덕앙갑지역)외 굉련하 

여틀정호보예정자의틸당및정당앙당소식 

용 보도승뻔서 그의 주요 이혁‘ 잉성딩 정치적 

소신용을E홈Á){J:.1l-!t:게 6개언에 영쳐부Z’ 

보도한 것은 여티 후보 예정X 률에게 열리하 

게 믿 우려가 %다 양 것이어서 〈선거기A냄의 

기준 제1죄공정셀 선거기시심의기준 저ε조 

(헝명성)‘ 공직선거염 지빼조(언론기관찍 공정 

보도의무) 각 위인〉 공직선거엄 저g조의 지g 

g 션거기A벼의위월회 규칙 제12조 J:ill횡에 

띠라위에강이 결정εκ1 

/':,. 2008년 3월 25일자 2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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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번호 

언 론 샤 

심의대상기샤 

주 

ÒJ 。

-rr 

정고문 

1 제 목 : 경고문 

2008^t심 73 결정유형/경고문계쩨 

부안저널 부안저널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157-4 
대표 김부미자 

- ~김춘진 의원 “의정활동 잘 했다"~ (2008년 2월 20일자 3면) 
- ~의원동정~ (2008년 2월 20일자 4면) 

부안저널이 발행한 부안저널 2008년 2월 20일자 제368호 3면 『김춘진 의원 ‘므|정 
활동 잘 했다~， 4면 『으|원동정』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 
내에 발행되는 주간 부안저널 1 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 
여야한다. 

부안저널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북 고창 · 부안지역)와 관련 
하여 지난 1월 23일자 칼럼(뼈I빔28: 경고문게재 결정)과 2월 6일자 기사 및 칼럼 
(때8자심때 : 경고문게재 결정)에 대해 위원회의 제재를 두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특정 후보예정자의 의정활동 최우수의원， 국감 베스트의원 선정 소식을 다루 
면서 퍼 주요 이력 및 의정실적 등을 인물A엔과 함께 부각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의원동정란을 통해 그의 의정활동을 과도하게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 
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 
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저18죠팍|쩌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_J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부안저널 X엉년 2월 20일자 제꿨호 3면 『김춘진 의 
원 “의정활동 잘 했다"~， 4면 『으|원동정』 제하으|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부안저널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전북 고창 -부안지역)와 관련하여 지난 1월 

23일자 칼럼(때8자심28 : 경고문게재 결정)과 2월 6일자 기시 및 칼럼(2008자심44: 경고문게재 결 

정)에 대해 위원회의 제재를 두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특정 후보예정자의 의정활동 최우 

수의원， 국감 베스트의원 선정 소식을 다루면서 그의 주요 이력 및 의정실적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 

각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의원동정란을 통해 그의 의정활동을 과도하게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 

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시심의기준 제 

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 

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김춘진 의원 “의정월동 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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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메이커 선정 최우수국회의원 

경향신문이 발행하는 뉴스메이커가 17대 국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의정활동 평가에서 299명의 



국회의원 중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이 최우 

수의원으로선정되었다. 

뉴스메이커는 최근 한달여 동안 17대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4년 동안 펼친 의정활동을 대 

상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경력， 법안 발의 

횟수， 발의 법안원안통과횟수，본회의 출석률등 

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최우수 

의원 9명 우수의원 12명을 각각 선정하였다. 

김춘진 의원은 지난 4년 연속 시민단체 선정 국 

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됨과 더붙어 농어촌 및 사 

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입법활동이 두드러져 전라 

북도 출신 국회의원 중에는 유일하게， 또 대통합 

민주신당 의원으로서도 유일하게 최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아래 글은 (주)경향신문사가 발행하는 주간 

‘뉴스메이커 ’ 761호 (2008년 2월 5일자)에 게재 

된 글이다. (편집자)) 

한센병 환자 인권신장 · 생활안정 기여 

보건학·치의학박사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은 정치인으로서는 

드물게 보건학과 치의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김 의원은 보건 및 의학에 대한 남다른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4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서 활동하면서 보건복지 현안에 대해 날카롭게 지 

적해뛰어난평가를받았다 한번지적한사항은 

해결될 때까지 물고늘어지는 의정활동으로 피감 

기관이 가장무서워하는의원이라는평가를받는 

그는 2004년부터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국정감사우수의원에선정되었다. 

2007년 국정감사 베스트의원 

김 의원은 2007년 6월 12일 읍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얀을대표발의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에 

기존의 쌀과 쇠고기 외에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 

산물까지 포함시키고 원산지 표시 대상 영업장도 

규모 300m2에서 100m2 이상으로 확대해 중소형 

음식점에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 법안 
은 지난해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 

두고있다 

같은 달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는농어민들에 대한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감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당시 그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정부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휴경지 · 폐경지 ， 

수익성이 없어 폐업한축사，임야， 트랙터 등도재 

산으로 인정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농 

어민의 현실을고려하지 않은조처라며 정부가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농업 

경영인연합회는농업 발전을위한김 의원의 공로 

김춘진 의원 “의정활동 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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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정하여 그를 2007년 국정감사 베스트 의원 

으로선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표발의 

김춘진 의원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향한 입법활 

동에서도 두드러진 활익E을 펼쳤다 그는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팀을 꾸려 

2006년 8월 1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2005년에는 한 

센병 환자의 피해 사건 진상 규명， 피해자 및 유 

족에 대한 생활자금 지원， 적절한 치료 제공 등 

을 뼈대로 하는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법’을 발의하여 한센병 환자의 

인권 신장과 생활 안정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 

구했다 

이 법안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도 우수 

입법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또 몇 년 전부터 심각 

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국제결혼 문제와 관련， 

난립한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를 

설정하고피해자에 대한보상규정을마련하는내 

용의 ‘결혼중개업에 관한법률’ 을 발의했다.2005 

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외국인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략) 

35건의법률안발의 

김춘진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모두 35건의 법률 

안을 발의했고， 그 가운데 127B 법률얀어 국회를 
통과했다 이중 한센인 피해사건 진^J-규명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고령사회기본법， 결혼중개업에 

관한법률，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은모두제정법 

으로， 하나같이 오랜 시간의 연구와 의견 수렴의 

산물이다. 

186 

의원통정 / 기초노련연뭄제도 물E팩 

융답더 EbIQ~ 

노인장기요양보험 응답자 64.6% 모른다 
김춘진의원，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김춘진 의원은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뷰」를 통 

한 고창과 부안을 대상으로 한 정책여론조사결과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하여 만족한다보다 불만 

족한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고， 2008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모 

른다는 응답자가 64.6%나 되어， 기초노령연금제 

도 불만을 줄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홍보 

하여 원만한제도시행을위한정부대책을촉구하 

였다. 

김 의원은올해부터 시행된기초노령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만족한다가 35.2%, 만족하지 않는다가 

37.4%로 불만족 응답자가 더 많았다며， 그 주요 

한 원인으로 첫째， 정부가 별도 재원마련을 통해 

제도를 시행하기보다는 교통수당， 장수수당등 지 

방자치단체가자체 재정으로부담하는각종현금 

급여를 기초노령연금재원으로 충당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고， 

둘째 ， 노인 기초생 

활수급자의경우국 

민기초생활보장법 

령 개정을통해 기 

초노령연금을소득 

으로인정하여 생계 

비가오히려감소하 

는결과가벌어졌으 

며， 셋째，기초노령 

연금 관련 법령 제 

정 과정에서 종친 

회，문중재산，도시 

자녀가농어촌부모 

명의로들어놓은세 

금우대생계형저축 

예금등농어촌지 

역의 특수성을간과 

의."엉 

기초노령연금제도 물인즉 응답 더 않아 

노인장기요양요엄 용당1↓ 64.6% S!.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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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만든치밀하지 못한세부 집행 규정 등을꼽 

았다 

김 의원은 교통수당， 장수수당 등 각종 현금급여 

는국고가보조되지 않는지방자치단체 고유재원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7년 8월 17일자 

12008년도 노인대상 현금 급여제도 일원화 지침」 

을 통하여 관련 지침을 미준수시 보건복지부， 행 

자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 부처가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고 지칩을 내려보내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김 의원은올하반기부터 실시예정인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군민의 65% 가량 

이 제도시행 자체를모르고 있다고지적하고，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홍보 

등 새로운 제도 시행 준비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주문하였다. 

한편， 김 의원은 이보다 앞서 2006년 8월 11일 

노인 외에 장애인도 장기요양서비스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장기요양보 

험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동 법안은 정부 

법안과 병합심사 되고， 그 결과물인 현행 노인장 

기요양보험법이 2007년 4월 2일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 

이번 정책여론조사는고창과부안군만 19세 이 

상남여를대상으로 ARS방식으로최근진행되었 

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이며， 허용오차는 
:t2.1 %였다.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당론채택 촉구 

의원총회발언 

김춘진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에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농촌진흥청 존속을 당론으로 채택 

하여 줄것을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농촌진흥청의 출연연구기관화논현장 

을 모르는 결정으로， 한-미 ITA 등으로 가뜩이 
나 어 려운 농촌의 현설을 감안할 때 농촌진흥청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영 

국등대부분의 농업선진국은국가기관중심의 효 

율적인 농업기술개발 · 보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 

으며 한국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과 지도 · 교육 

기능이 결합된 체계는 이상적인 성공모넬로 평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을 폐지시키는 것 

은시대흐름에 역행하는것이라고주장하였다 

한편 김춘진 의원은 지난 2월 1일 재적 298명의 

국회의원 중 157명의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서 

명을 받아，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원내 지도 

부에전달하였다 

- 결정후보도문 

<184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선거기시싱의위원회(위원징 연m석)는 우잉저~ 
∞08년 2월 20일지 재36a효 3연 r김용진 의원 -의징g동 g 
”다 •. 4연 r의원용정J찌하의 ?μ뼈 대해 r경고j죠J: 1!.f{파 
루인지딩이 위 심의대상?μiO!서 찌18대 국m의원선게전를 고 

상 부인지역)외 핀련히여 X닌 1뭘 잉잉지 g혐 2008AK>J28 
경고뭉깨재 길정)과 2뭘 6잉자 기샤 잊 g형(2OO8A1싱44 
경고g거 채 영정 에 대빼 위원회의 지빼톨 루 i뼈 양있용이도 

률구히고 또 다시 ‘정 *"，예정자의 의정애용 최우수의앤 국 
강 뻐스트의땐 선잉 소식§ 디후연서 그의 쭈요 이잊 잊 의정 
상적 용을 인g사진괴 함께 부각 보도~1I 톨인 이니리 의원동 
장린1ìI *,H 그의 의정l용을 과도하게 보도힌 것온 여티 g보 
예장X↑을어게 톨리하게 앙 우려기 "피 잉 것이어서 〔선거기사 
싱의기중 제1조(공정싱J. 신거?μ냉의기중 져ε징용영성1.11직 

선거엉 ~Ia조(언혼기관의 공정보도의"'J 각 워인】 공직선거엉 
져뻐조의3X:113W 선거재벼의위앤외 유츠Pi12죠지n l!l에 띠라 
워잉 길이 g정인디 

l::,. 2008년 4월 2일자 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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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원돔정~ (2008년 3월 5일자 8면) 

부안저널이 발행한 부안저널 2008년 3월 5일자 제369호 8면 『의원동정』 제하의 기 
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발행되는 주간 부안저널 1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 호| 게재하여야 한다 

부안저널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전북 고창 -부안지역)와 
관련하여 지난 1월 23일자 칼럼(2008자심28 : 경고문게재 결정)과 2월 6일자 기사 
및 칼럼(2008자심44 경고문게재 결정)에 대해 위원회의 제재를 두 차례 받았음에 
도 불구하고 또 대1 2월 20일자(제$호)에 연속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의정실적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 
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 
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저18조으1 3 
저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저11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l. 제 목 : 경고문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호썩)는 부안저널 때8년 3월 5일자 제369호 8면 『의원동정』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부안저널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북 고창 · 부안지역)와 관련하여 지난 1월 

23일자 칼럼(뻐8자심28 : 경고문게재 결정)과 2월 6일자 기사 및 칼럼(2OO8ì\f심44 : 경고문게재 결 

정)에 대해 위원회의 제재를 두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월 20일자(제웠호)에 연속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의정실적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 

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의원동정 

변산해수옥장 관광지 지정 탄력 

농림부 협의의견 긍정적으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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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지정이 김춘진 의원의 노 

력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2007년 10월 부안 

군은 전라북도에 변산해수욕장 일대를 관광지로 

지정해줄것을신청하였으나，농림부와농지분야 

협의가난항에 빠져 관광지 지정이 불투명했다. 

농림부는농지분야협의와관련하여 경지정리되 



어 있는농업진흥구역은해제가어렵다는입장이 

었으나， 김춘진 의원이 임^}규 농림부장관과 박해 

상농림부차관에게 관광지 지정의 필요성 등지 

역민의 의견을 전달하여 농림부의 입장을 긍정적 

으로바꾸어놓은것으로알려졌다. 

계획대로관광지가지정되면， 변산일대 597,668 
제곱미터 면적에 2011년까지 숙박 및 휴양시설， 

캠핑장， 공원시설 등이 건설될 예정이다. 

정신보건법 개정안국회 통과 

인권침해문제일부개선기대 

김춘진 의원은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정신보 

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 

권교육의무화， 자의입원자에 대한퇴원의사확인 

톨뿔웰률i 

언산해수용징 관광지지정 탄력 

농링부 협의의견 긍정적으로 선회 

-- 엉에수">1 핑용저 지정이 깅용 Fπ‘~j..r 、시 ‘ .. ‘ 징 외왼의 노어으로 E액을 얻융 전 '..... ν t ‘ ~l，/，-~/<t ‘、- ’ 멍이다 때7년 w뭘 i야인당은 전리.. --“ ...:.J':' .s. ’ 도에 엉신혀수욕징 잉대. 연g지호 ..,;;:[_" ‘ 1 ‘ 

’‘a ' 지정~" 것a 신용하였으나 농링g .. ~‘ 와 농지앤 어외"뼈에 뼈 핑 
--_... "지 지정이 ..，.영g다 

융링￥는 융지훌야 어의와 강연히 힌써} 있으여 욱가인g위잉g에 g껑괴 ‘i삐외 국정강사 

여 정X 정려되쩌 있는 §업잉R역온 l찌가 어엽다는 ."'" 갱신보건g찌. 지쩍으흐 찌뼈 " 있다 
잉징이었으나 김용칭 외얻이 입상유 농성￥징"" 엑'"싱 

농딩Jjl tf(!에게 88' 지정외 잉요성등 지역인외 외정을 Dt약류 관리업 국회 톰과 
전"<K져 농링부외 잉장iH!영객으흐 바꾸어 놓용 것으 
료 암혀3디 김훌징 외잉g ， 닝~ 26'i!.('f) DfQ!야판리에 양P성. 

찌억얘로 찬g지" 지정되연 앤신잉대 597.668찌&이'j 끼정인에 국.!!회의.!’피하였다고 Il>l디 
언”에 20\1녕끼지 옥이i 잊 Mμ11I. g~징 용앤시설 흩 링안온 2OO1'::!1!엉 a잉 싱잉잉 대인!으로 .건.저 
용이 건~~ 에g이다 위임회 정찌 회의. 톨파".，을 g시 이Q써용욕자에 대힌 

’:]J;.보호. ‘9성회하도‘ '''' 호효 .... 엉엉찌도기 잉었 
정신보건엉 개정안 국회 통과 으니 엉찌A업에뼈 샘사쟁에서 뾰해엉엉찌도 내 

§ 웅 잉 .. 가 힘얻의 엉g주쩍에 여얘 잉다는 외@이 있어 
잉캔칩해문제 일부 개선 기대 뾰쐐영엉쩌도가야쩌S었다 

이Q써원리에경앵엉.잉 재정‘L액 쭈요 내용온 다용와 
김용진 외잉은 지닝양 l왜 용회잉에서 정싱보건엉 찌정 g다 

인이 톰과되어 정신보경시잉 융사자 인권교홉 외우ø. ;q 기 이악‘얘급자" 쇼지히고 잉는 이익"" 연잉 g예외거 
외잉잉'''' 대엔 외잉의사 확잉 외우 • . ~연고 g신‘잉 니 유，.71언이 지나 ‘기히고져 8번 겁우이는 l기’ 수 있도 
자 신싱￡회 의우회 의a치료영영찌도 도잉 등으로 g신 .2거 규정를 앤i 

~~지빽 인영잉.~찌기 잉부 재성a 것으로 보。 여 샤 니 미악’ §률"의 치녕효호엉g 소윈g 석'*잉에용인션정 
여‘귀시잉 용유 C↓~잉 엉신보건시성 g기 잉 영7에파 에서 보긴‘지.~O 잉 
i<" 의우회 정신보건서비스외 잉 양&씨 7때원다고 암 다 []~~~지에 대e ‘에죠^"5년이디 아A히도‘ @ 
었다 ~. 이!잉류 휘넙치의 l ‘엉 신고"'"외 oe~구에매 호원의 
g외앤g 이언 엉신효건얼 끼정~"애인)온 5천의 의8잉 우 § 각§ 잉우. 애E얘는 에에는 피에효. ‘’꾀하오.1: 
엉 엉잉피 2건의 정무 엉인이 영@싱사원 g괴로 g싱보 

건서비스는 그 를싱싱 외a서비스잉 ‘지서비스. 툴시에 이에 양서 김용진의잉온 뼈싸m끽써i힐 낭용자 잊 l!" 
‘요후 t;PI 얘운이 외효 용연\!~“ ‘지 판연딩’잉 이 지외 ‘, .. 보효 용에 핑센 엉톨안 찌정인"'2005년 3i. 18 
l외 호정§ 륭한 정용._'" 。뻔하켜 어혀용이 있었이 잉 대""'"힌 바 있으여 이번 깨~Q)써 잉영 내용이 인 
고 잉엉 소". ‘”었다 영되었다 
갑의잉용 끼g원 정신R건엉도 효호의우X에 의힌 잉엉 김의~g '01언 。R싸원휴강리에''''업. 끼정안 톨괴 
문에 풍용 @후 쩌l'에 욱m외 잉경 1찌로 냥세 되었뎌여 .~영하나 이언 끼정 g피효 o}Q}’용륙시 ''''보호시 

찌18얘 yjo‘서 g선이 되연 냥은 잉엉피찌 a갱을 쩌l 업용 호건‘지￥기 。써"'8‘i지 예양시엉g 잉익생이 딩 
노익8 겠다고 ~Æ￥도 *혔다 깅외원 g ol~ 앙서 당에도S 잉어 엉우의 이잉"" 인한 은찌기 아찍 닝이 
xα년 \1뭘 9잉 정싱보건영 잉￥1정잉~'it 얘g‘외 있다-고 암잉다 

농어민단체， 4'9 총선 지지선언 기자회견 개최 

한나라당 흉문표(얘산 홍성) 톨l ‘농어엉용 연세유 5년 연징 ‘ </"'"기적 5녕 
홈깅 ‘기안시 앙부g급 양급 I흩 ‘잊신‘전，'" 존치 

용합민주당 김훌진(고창 부안) 노역 동 농어민를외 연익 보호. 위. 각고의 노혁을 
예비 후보 지지 선언 다8댔다 

또'JI;I잉이 힐 정우 ‘앙미ITA 극회 비풍 빙뼈 ‘ 
농가 .. 세 를검엉 쩌g ‘농엉 칙농 대g 비예 대g 우 

농어잉""에서는 X 닝얻 "잉(수).2.* 1시I분 긋 성 슬위 애" 노석 ‘비 .. 사l<7I쩍 인냉m 대. ~ 
회 정를경에서 ‘ 9 용성과 잉앤"여 져지 4보.11" 당연 농정 @안 히얻을 요구칭에고 g다 
에고 양후 용성 지원 엉뼈 대m 잉징 짧을 ftoι 농어민딩씨는 양후 이 우 얘비 앵를에 대에서는 타 
이언에 \1깨 농어인당서가 ‘1<01 용성 지지 1보는 "." 연얘 § 디따쩍인 지밑 잉._"'''구'"껴 §혀 
@어g엄 용운'i{예상 용성) 에tl] ~.보외 톰잉잉쭈g 지잉§ 양 예정。 다 또@ 농어민띤씨에서는 양으.= 
g혼진(고g ￥안) 예비 4보다 농업농어온외 링에 보호에 양정 섬 *보기 있다연 자율 
이 우 예tll'"보는 그용인 농어E띤‘와 정에 연대톨 쩍으로 후보지지 g융을 쩍a 굉장 의 1‘씨어 

의무화， 무연고 정신질환자 신상조회 의무화， 외 

래치료명령제도 도입 등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 

침해문제가일부개선될것으로보이며，사회복귀 

시설 종류 다양화， 정신보건시설 평가 및 평가결 

과 공표 의무화 정신보건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 

된다고밝혔다. 

검 의원은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안(대안)은 5건 

의 의원입법 법안과 2건의 정부 법안이 병합심사 

된 결과로 정신보건서비스는 그 특성상 의료서비 

스와복지서비스를동시에 필요로하기 때문에 의 

료관련단체와복지 관련단체의 이해와조정을통 

한절충안을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입법 

소회를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된 정신보건법도 보호의무자에 의 

한 입법문제 등은 향후 제18대 국회의 입법과제 

로 남게 되었다며， 제 18대 총선에서 당선이 되면 

남은입법과제 해결을위해 노력하겠다고향후포 

부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2006년 11월 9 
일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과 4차례의 국정 

감사를 통해 정신보건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있다. 

마약류관리법국회통과 

김춘진 의원은 지난달 26일(화)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2007년 11월 20일 상임위 대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을 당시 마 

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활성화하도록 하 

는 보호관찰명령제도가 있었으나， 법제사법위원 

회 심사과정에서 보호관찰명령제도 내용 중 일부 

가헌법의 영장주의에위배된다는의견이 있어보 

호관찰명령제도가삭제되었다.(중략) 

이에 앞서 김춘진 의원은 마약류화각물질 남용 

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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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2005년 3월 18일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번 개정안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다 

김 의원은 “이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 

통괴를환영하나，이번개정 결과로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마약류중독자 예 

방사업은 식약청이 담당하도록 되어， 업무의 이원 

화로인한문제가아직 남아있다”고밝혔다. 

농어민단처1， 4 . 9총선 지지선언 기자회견 개최 

한나라당 홍문표(예산 · 홍성) 

통합민주당 김춘진(고창 · 부안) 

예비후보지지선언 

농어민단체에서는 지난달 27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4.9 총선과 관련하여 지지 
후보를 발표하고 향후 총선 지원 방향에 대한 입 

장표명을했다. 

이번에 l17B 농어민단체가 발표한 총선 지지 후 
보는 한나라당 홍문표(예산 · 홍성) 예비 후보와 

통합민주당김춘진(고창 · 부안) 예비 후보다. 

이 두예비 후보는그동안농어민단체와정책 연 

대를통해 ‘농어업용면세유 5년 연장 i쌀목표 

가격 5년 동결 i기반시설부담금 환급 활동 ‘축 

산발전기금존치 노력 등농어민틀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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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선이 될 경우 i한미FTA 국회 비준 반대 

‘농가부채 동결법 제정 ‘농엽 직능 대표 비례 

대표 우선 순위 배치 노력 ‘비료， 사료가격 안정 

화 대책 등 당면 농정 현안 해결을 요구한다고 했 

다. 

농어민단체는 향후 이 두 예비후보들에 대해서 

는 타 단체와 연대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 

하여 총력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민단체 

에서는 앞으로도 농업농어촌의 권익 보호에 앞장 

선 후보가 있다면 자율적으로 후보지지 활동을 적 

극권장할계획이다 

결정후보도문 

(188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선거7싸싱의위원회(위원징 연회섹는 부안저널 
2008년 3월 5일자 지1369호 8연 r의원동장j재하의 ’ IAf<lØ 대 
해 r깅고J 조i뾰!Q 
부인지닙이 워 싱의대싱기사에서 쩨18대 국회의윈선거(전륙 

고잉 부잉지억)외 원얻"껴 지닌 1월 23잉지 g링(∞"""f>l 
28 경고용거 채 g징)괴 2월 6잉지 기시 잊 a영(2()08J:1{l 
M 경고문거 채 g정)애 대해 위원회의 샤써톨 두 i뼈 얻있 
용이도 l구히고 또 다시 2f!j 20잉재져g없호뼈 연욕 .. 여 • 
정 후보얘영자의 잉잉잉적 융을 으율시진괴 힘께 우킥 보도힌 
것온 여티 *보얘정X어애게 를리히게 g 우이려가 잉다 g 것 
O 어 서 【선거기사싱의기중 재1조(공정 성)‘ 선기기시심의기중 
.~조(용영성1， 공직선거엉 져B조(언론기관의 공정오도의우) 
킥 워번]공직선거엉 지e초의n져nw 선거7μf>l의워원회 규칙 
지M 2Ð!I1ttαg 띠러 위외 강이 g정힌!Q 

D. 2008년 4월 2일자 1 면 



의결번호 

언론샤 

심의대상기사 

주 

01 。

"Tr 

경고문 

1. 제 목 : 경고문 

영광21 

2008작심 78 결정유형 /정고문계째 

(주)영광21신문 / 전남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174-3 
대표이사김 세 환 

~Ol 낙연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표~ (2008년 3월 6일자 4-5면) 

(주)영농녕1신문이 발행한 영광21 2008년 3월 6일자 제271호 4-5면 『이낙연 국회 
의원 의정활동 성적표』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 
행되늠 주간 영광21 4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되， 제목활 
자는 심의대상기사의 부제목(이낙연 국회의원 ... ) 크기로， 본문활자는 심의대상기사 
의 본문크기로한다. 

영공녕1 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전남 함평 · 영광 · 장성지역) 
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주요 의정실적뿐 
만 아니라 이력， 정치 역정 및 정치적 소신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2개 면에 걸쳐 부 
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 
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 
회 규칙 제 12조제 1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내 용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영광21 2008년 3월 6일자 제271호 4-5면 『이낙연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표』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영￡씬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전남 함평 · 영광 · 장성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 
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주요 의정실적뿐만 아니라 이력， 정치 역정 및 정치적 

소신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2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 

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 

법 저1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대용 탄핵풍 견디고 17대 재선 .5년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선정 

• 이닉연 국외의원 의정월흉 성적표 

원전지역 지원제도 추진에 

‘무게’ · 일법윌풍 우수 

이낙연의원(통합민주당)에 대한의정평가에 있 

어 입법활동부분은높은점수를줘야할것 같다 

이 의원은 3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그 중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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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법안 제외)의 법안을 처리， 37.5%의 처리율 

을 보였다. 원안가결 된 법안이 1건， 대안폐기 8 
건， 폐기 1건 그리고 철회법안이 l건이다. 

33건의 법안가운데 1건의 법안(발전소주변지 

역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철회 후 법 

얀을수정해 재발의했으므로실제로는 32건의 법 

안을 발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 

17대 전체 의원 평균 발의건수가 18건을 조금 

상회하는 것에 비교해보면 이 의원은 적어도 ‘입 

법기관’으로서의 활동을충실히 수행했다고평가 

할 수 있다. 본회의 출석율도 90%를 상회했다. 는상황”이라고덧붙였다. 

2004년 70%의 출석 
율에서 2005년 86%, • 이닝연 국회의원 의정양 성적g 

원전지역 지원제도 추진에 ‘무게’ · 입법활동 우수 
2006년도에는 100% 

견디고 17대 재선 5년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출석율을 보여 해가 

이 의원의 법안 발의 이유에서 “원자력발전소 주 

변지역 주민들은 국가기간 산업시설이라는 명분 

하에 특별한희생을감수해 왔고， 원자력발전설비 

의 내구연한이 가까워짐에 따라잦은사고와고장 

으로 인체유해물질 누출우려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은원전납부지방세가지 

방교부세 산정자료에 포함되어 재정자립도가 높 

아짐에 따라오히려 정부의 각종낙후지역 지원시 

책 대상에서 배제되는등지역발전이 침체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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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될수록출석률이 

높아졌다.다만상임위 

출석율은 67%로그다 

지높지않았다 

국정감사활동에 있 

어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2003년부터 5 
년연속 ‘국정감사우 

수의원’으로뽑히기도 

했으며 뉴스메이커에 

서 실시한 17대 국회 

의원의정 성적표에서 “빈곤층주민현장조사 ‘르 

포전문의원”’으로선정되기도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법안가운데눈에 띄는법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안’ (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다 이 법안은 원 

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법으로 이 

의원자신의 지역구(영광)에 대한전형적인지원 

법이라볼수있다. 

지역구 지원 관련 법안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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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3월 6일자 4면 

법안은원자력발전 

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전년도 발 

전량을 기준으로 한 

전력판매수입의 100 

분의 5 이상-100분 

의 10 이하의 범위에 

서지원하고，건설중 

인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 

원금은 발전소의 설 

비용량을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 

용을 담고 있다. (중 

략) 

농림어업인 삶의 질 힐방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섬지역주 

민에 대한지원을강화하는내용의 법안이다. 

이 의원은 “섬 지역 농업인들이 고품질의 농축산 

물을 생산하고도 지리적 여건에 따른 과다한 물 

류비용으로 생산품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면서 “또현행법상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영농 

조건이 불리한 농어촌 거주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섬지 

역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단체소속의원중에서만위원을선임 또는개선하 

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 ‘기존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원내정당대표연설로 변경하여 1인 이상 

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비교섭단체인 원내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에게도 본회의에서 대표연설 기회 

를주는등의 내용을담고있다. 

이러한 법안들은 소수정당의 원내 활동을 지원 

해 그들의 국회 내 지위를 행상시킨다는 긍정적 

평가를받고있지만기존거대정당들이 쉽게 협조 

하지 않으리란 부정적 전망이 많다. 실제로 3건 

모두계류중이다. 

정치자금법 일부개 

정안또한소수정당 

을지원하는내용이 

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회법상동일 정당 

의 소속의원으로교 

섭단체를구성한 2개 

정당에국고보조금의 

약 80% 이상이 배분 

되고있다.이의원은 

“이런 배분방식이 정 

당에 대한국민의 지 

지도를 정확하게 반 

영하지 못하고교섭 

단체를구성하지 못 

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배분받을 권리를 부당하 

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 

로교섭단체를구성하지 못하는정당이라도최근 

국회의원총선에서 일정한지지율을상회하는정 

당에 일정비율의 보조금을 균분하여 배정하고 그 

나머지 보조금도 정당의 득표비율 또는 의석수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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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섬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 

산물을육지로운송해 판매할 경우 국가와지자체 

가화물운송비의 일부를지원하도록한것이 골자 

다. 정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 

천，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섬지역 농축산물을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06년 당시 총 61억8 

천여 만원으로， 이 가운데 전남이 32억5천만원으 

로최고치를차지했다. 

현재 법안이 통과되면 섬지역에 대한 해상화물 

운송비 지원금으로 연간 약 6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하 

지만 법안은 상임위 

에 상정조차 이뤄지 

지 않은 상태여서 17 

대 국회에서 통과되 

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 

밖에도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 

에 관한법률중개정 

법률안， 친환경농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안등의 법안을 발의 

해 지역구에 대한 지 

원을추진해왔다. 
f::,. 2008년 3월 6일자 5면 

탄핵역풍견디고 17대때재선 

전남에서 회생한 5명중 1 명으로 능력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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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지원앞장서 

정치와관련된내용으로는국회법 일부개정안만 

3건을 발의했다.3건의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기존 20인 이상에서 5인 

이상또는국회의원총선거에서 전체유효투표총 

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완화 ‘ 

현행 교섭단체에만 정책연구원을 두도록 하고 있 

는것을원내 진출한모든 정당에 대해 정책연구 

위원을 두도록 함 ‘정보위원회의 경우 기존 교섭 



광주제일고를나와서울대법대 법학과를졸업한 

이낙연의원은국회로들어오기 전동아일보정치 

부기자， 동경특파원， 정치부차장， 논설위원 등 언 

론인의 길을 걸어왔다.2000년 16대 국회의원으 

로 국회에 입문한 이 의원은 2002년 새천년민주 

당 대변인，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2004년 

민주당 원내대표，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변 

인 등을 거치며 중앙정치 무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중략) 

주요 정치적 사안들에 대한 이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찬성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반 

대 ‘한미FTA비준동의안반대 ‘사립학교법 표 

결 불참 i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찬성 ‘국가보안법 반대등의 입장을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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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후보도문 

(191쪽 경고문 내용 참조〉 

J 성거기사싱의위원핵 

겸고문 (위원장 변화씩)는 영 
광21 2χ8년 3월6일 

자 제271효 4-5연 r이낙연 국회의원 

의정훨용 성혀표」 제하외 기사애 대해 
경고조치한다 

영팡2101 외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 
대 국회의원선거( 함명 영광 장성지 
역1와 판연， 끽판혀 기준 제시없이 육청 
후보여정자용선볕01여 그억주요억정 

섭척앤딴 아니라 이력 정치역정 및 정 
치척 소신 등율 인융샤진피 힘께 2개연 

에 걸쳐 부각 보도힌 것온 여타 후보핵 
정자홉어l께 톨리하게 형 우려가 있다 

훨것이어서 I선거기사심의기훈제l죠 

(공정성). 용 심의기준 제2조(형명성 1. 

공직선거법 찌 8조(언론기관의 공정보 

도의무 각 위반l 공히선거법 저 8조의3 

제3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 
조제l항에따라위와강이경정한다 

/':,. 2008년 4월 2일자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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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주신문사 / 경북 영주시 가흥1동 1381-278 
대표이사 권 오섭 

『권영창 전 영주시장 국회의원 무소속출마 선언.!l ( 2008년 3월 12일자 6면) 

영주신문 

(주)영주신문사가 발행한 영주신문 2008년 3월 12일자 제552호 6면 『권영창 전 영 
주시장 국회의원 무소속출마 선언』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주간 영주신문 1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 
하되， 제목활자는 심의대상기사의 제목(전 영주시장 국회의원 ... ) 크기로， 본문활자 
는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크기로 한다. 

영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영주지역)와 관련， 객 
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주요 이력 및 총선 출마변， 
선거공약， 포부 등을 밝히는 출마선언문 전문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 
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저1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 2조제 1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고문 

l. 제 목 : 경고문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영주신문 2008년 3월 12일자 저1552호 6면 『권영창 

전 영주시장 국회의원 무소속출마 선언』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영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영주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주요 이력 및 총선 출마변， 선거공약， 포부 등을 밝히는 출마 

선언문 전문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쩌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전략) 

존경하는시민여러분! 

저는 영주시 이산면 용상리 832번지에 출생하 

여 하망동에서 초 중학교를 졸업하고 중앙통신， 

천주교교리통신 수료 후 제일고(농고) , 경북전문 

대학， 영남대， 계명대 최고경영자과정， 동양대학 

뀐영장전영주시장 

국외의뭔 무소속출마 선언 

“마지막으로 지역위해 봉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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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초대회장， 지방자 

치단체 중 전국최초로 노인목욕권 시행 그리고 시 

장 윌급모아 좋은 일 하겠다는 약속으로 선거 시 

공약한 영어마을을 민간 최초로 설립하고 오래오 

래기억될화려했던전국최초도민체전야간개막 

식， 시장능력인 특별교부세 200억 이상 확보 등 

무엇이든하면 된다는자신감으로지역 경제도분 

명히살려낼수있습니다 

또한 시장재임 시 못 다한 많은 일들을 마무리 

짓고，영광된미래를계획했던비전을실현시켜나 

가며，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로 국가고시 되도록 

추진하였던 소백산 주변도시의 중심도시가 되는 

중부내륙광역권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시키는 

데 앞장서고또한국가 원로회의가추진하고 있는 

도덕국가 건설을 위해 소수 국학대학원을 설립하 

는데설립위원인저가앞장서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만 당선 즉시 

정당도시민들의 돗에 따라당적도선택하겠으며， 

중앙정치인맥과시장재임 시 정부각부처 인맥과 

친분을통해 획기적인지역발전이 되도록앞장서 

겠습니다(중략) 

우리 영주는 천혜의 자연과 관광자원 그리고 국 

내외적 인 농축산물을 통해 살기 좋고 풍요로운 도 

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 장재임 시 의욕적으로 

추진한소백산시대를만들고영주에서천과풍기 

에 남원천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데 저! 권영창이 

가 인생에서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 

다. 현명한 영주시민들의 힘으로 후회 없는 지역 

일꾼을 뽑아 주인 잃은 영주의 자존심을 되찾고 

서민들의 기쁨에 환한 웃음을 시민들과 공직자와 

함께 하여 십승지 중 제일승지가 더 욱 살기 좋은 

풍요로운 영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큰 성원을 

간절히바랍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2008년 2월 29일 

영주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권영창 

결정후보도문 

<195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 ...,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앤 
.J.!.;r 장 변화석)는 영주신문 2008 

년 3월 12일자 체552호 6연 
「권영창 전 영주시장 국회의원 무소속융마 선 
영J 저1하의 기사에 대해 「정고」조치한다 
영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 
회의원선거(경욱 명주지역)와 관련 잭핀적 기 
준 제시 없이 륙정 *보예정자를 선행하여 그 

의 주요 이력 및 용선융마연 선거공약 포부 

둥융 밝히는 용마선언문 전문율 인용사징과 
힘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률에 
게 툴리하게 힐 우려가 있다 힐 것이어서 I선 
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 
기준 제2조(행용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 
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워반l 공칙선거엉 제8 
조의3제3힘. 선거기사싱의위원회 규칙 세 12 
조제 l힘에 따라 위와 강이 경정한다 

/:; 2008년 3월 31 일자 1 먼 

197 



의결변호 2008^t심 80 결정유형/경고문계째 

I 
l l 
-l 

: 
----l 

l ·-l 
l 
·------

언론사 아시아일보 아세아일보(주)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 
대표이사 권 기 호 

심의대상기사 W(알려드립니다>~ (2008년 3월 19일자 1 면) 

주
 

아세아일보(주)가 발행한 아시아일보 2008년 3월 19일자 1 면 W(알려드립니다>~ 제 
하의 광고 형태 안내문과 관련하여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아 
시아일보 1 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되 ， 제목활자는 심의대 
상기사의 제목(알려드립니다) 크기로， 본문활자늠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크기로 한 
다 

01 。

-rr 

아시아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경기 안산시 단원구을지 
역)와 관련， 특정후보예정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광고 형태의 안내문을 
게재한 것은 후보예정자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홍보행위로 
써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늠 광고’ 로 
볼 수 있고 이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 
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듬 금지) 저11 항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 
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제 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고문 

1 제 목 : 경고문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호}석)는 아시아일보 없웠년 3월 19일자 1면 R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광고 형태 안내문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아시아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경기 안산시 단원구을지역)와 관련， 특정후 

보예정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광고 형태의 안내문을 게재한 것은 후보예정자의 당선을 도 

모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홍보행위로써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 

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로 볼 수 있고 이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거|시등 금지) 제 1항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제 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알려드립니다〉 

박순자 한나라당 안산단원을 후보가 20일 오후 

3시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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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려드뭘니다〉 

빼훈자한나a휩 안신단원웅 후보〈사힌〉가 20 
일 오후 3시 종선 승리를다짐하는 성꺼시루소 채 
소어을강습L다 
이날 개소식에는 만상수 원내대표(경기 과전의왕) 

를 비롯하여 남경일 경기도당위원장(경기 수원필 

딜t 이윤성 극회 산자위원장(인천 남동겁)， 원회룡前최고위원(서울앙션갑)， 

최순식 前경기부지사(경기 오샘1 고승픽 변호사써울 서초을)， 개그맨 김종 

석씨등이 잠석할예정입니다 많은관심과성원을부탁드립니다 자세한사 

항은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흔JLI다 403-7217 

갖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안상수 원내대표(경기 과천의 

왕)를 비롯하여 남경필 경기도당위원장(경기 수 

원팔달) , 이윤성 국회 산자위원장(인천 남동갑) , 

원회룡 前 최고위원(서울 양천갑)， 최순식 前 경 

기부지사(경기 오산)， 고승닥 변호사(서울 서초 

을) , 개그맨 김종석 씨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않은관심과성원을부탁드립니다 자세한사항은 

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03-7217 

결정후보도문 

(198쪽 경고문 내용 참조〉 

〈정고문〉 

선거?μ써의g앤에위원장연회f'>j)는이시아일보M8년 3월 19일지1연 '< 
알려C립니밍써하의 굉고영대 E때용” 태에 경고조치힌디 

이)..101잉보가위 심의때상기”써 찌18대 국회잊빼선거 경기 인상시 딘원 

구율 지역)외판현 륙징후오예정X뻐 선거사무소개쇼식융양리는광고영태 

의 인내문윷재재엔것은후보OI>J자의당선을도모하기 위힌능동적이고계 

획적믿 용잉앵위로서 공직선거영에서 을지8뜯 정당의 영짐 또는 후보지의 

성영툴니티내는광고로을수잉고이는여타후오얘정자흘얘게률리힌영횡 

율이영 우려가있다힐것O 어써 l선거7 시냄의기준쩨1조(공영생1 공직선거 

업!’)93죄원엉양엉에 의한운서 도회의얘부 재시둥금재찌1양각위앙8 

공직선거엄 째8소으 찌3엉 선거7!'h심의우%인회 R칙 제12조제1 항에 따라위 

와깅이결정~q 

b. 2008년 4월 16일자 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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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번호 

언론사 

심의대상기사 

경교문 

1. 제 목 경고문 

2008지-심 83 결정유형/정고문계쩨 

뉴스메이커 (주)경향신문사 /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고영 재 

『지역구 배지 도전 전여옥 의원~ (2008년 3월 25일자 16~21 면) 

(주)경향신문사가 발행한 뉴스메이커 2008년 3월 25일자 제767호 16~21 면 『지역 
구 배지 도전 전여옥 의원』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주간 뉴스메이커 ‘목차 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 
하되， 제목활자는 심의대상기사의 제목(지역구 배지 도전 ... ) 크기로， 본문활자는 심 
의대상기사의 본문 크기로 한다. 

뉴스메이커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지난 3월 4일자 
제764호 기사에 대해 위원회의 제재(2008자심72 : 경고문게재 결정)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결정을 불성실하게 이행(경고문 게재면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총선 출마소식 및 
주요 이력， 인샘담， 정치적 소신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6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 
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저18조의3저13항， 선거기사심의 
위원회 규칙 제 12조저11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내 용 : 선거기시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뉴스메이커 없X년 3월 25일자 저1767호 16~21 면 『지 

역구 배지 도전 전여옥 의원』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뉴스메이커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지난 3월 4일자 저1764호 기사에 대 

해 위원회의 제재(a뼈자심72 : 경고문게재 결정)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결정을 불성실하게 이행 

(경고문 게재면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총선 출마소식 및 주요 이력， 인샘담， 정치적 소신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6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 

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 

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저18조의쩌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저1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째심챙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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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향신문사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펀집이 완료되지 아니 
한 뉴스메이커 “박주연의 아주 특별한 인터뷰” 시작 면에 별지기재 「경고문」을 상자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재심청구대상기사의 제목(지역구 배지 도전 ... ) 크기로， 
본문활자는 재심청구대상기사의 본문 크기로 한다. 

재심청구인은， 재심청구대상기사에 대해 당 위원회가 지난 3월 25일에 내린 
2008자심83결정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편집방식은 시사주간신문인 뉴스메 
이커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유로 해당 결정사항 중 일부에 대한 
변경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대상기사에서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한 후 그의 총선 출마소식 및 주요 이력， 인생담， 정치적 소신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6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만을 유리하게 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또한， 재심청구인은 지난 3월 4일자 저1764호 기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이유로 

위원회의 제재(2008자심72 경고문게재 결정)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결 
정을 불성실하게 이행(경고문 게재면 위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해당 결정사항이 결코 과하지는 않다 할 것이다. 
다만， 재심청구인 매체의 지면 편집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원심 결정의 일 

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원회는 게재면을 조정하여 참석위원 전 
원 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박주연의아주특별한인터뷰 

지역구배지도전전여옥의원 

(전략) 

‘따르릉~’ 

“네，전여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뉴스메이커의>> 

“O}，안녕하세요?’ 

수화기 너머 전 의원의 목소리는 약간 고음으로 

군더더기 없이 매끈하다. 평소 토론회나 국회 질 

의 때 보이는 딱딱하거나 날선 느낌이 아닌 상냥 

함이 묻은 가벼운 톤이다. 하지만 단번에 인터뷰 

요청을 수락하지는 않는다. 즉흥적으로 뭔가를 결 

정하기보다는 심사숙고하는 타입이다.A형 여자 

그는 자신의 성격을 “침착하다”고 표현했다. 

전 의원과 인터뷰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전 의원은사진 촬영 도중 ‘지역 구민’이라며 인 

사를 건네는 유권자들을 만나자，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허리를 90도로 굽혀 화답했다. 화사하게 

웃는 그에게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비 례대표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던 전 의원은 이번 18대 총선에 

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영등포 갑에서 

현역의원인 고진화 의원을 물리치고 당의 공천도 

따냈다. 이미지로는 강남에서 나올 것 같은 전 의 

원이 영등포에서 출마한이유는뭘까. 

“한나라당의 이미지가 강남당 또는 웰빙당이잖 

아요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은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기 힘들어요희생하는우파또는보수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영등포는 양천구， 구로구 

등주변지역에 비해 개발이 덜된곳이에요그때 

문에 이명박대통령이 청계천을만들었듯눈에 보 

이는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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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영등포에서 출마한 이유죠 또 한 가지는， 어 

느지역구든자기가살고있는곳을떠나서출마하 

는것은명분이 없다고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강남에서는 한 번도 산 적이 없다는 전 의원은 

자신은 ‘보통사람의 딸’ 임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에 처음 입당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도 ‘출신’ 

으로인한괴리감이었다고한다. 

“상당수 의원이 누구의 아들 또는 며느리 혹은 

사돈의 팔촌이라도정계 실세나재계인사와이래 

저래 얽혀 있더라고요. 저만 관련이 없었어요. 하 

지만그런것은중요하지 않아요.전이 세상모든 

사람은 똑같다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지위 

가 높건 낮건， 부자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똑같 

이 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부모님이 

물려주신 교훈이에요. 부모님은 똑똑한 분들이었 

지만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아버지의사업이 망해집안가구마다빨간딱지가 

붙은 적도 있어요. 저도 가난이 뭔지 안다는 얘기 

예요. 하지만 부모님은 늘 자신의 재능을 확신하 

고 항상 도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 

늘날저를있게한토대가됐어요" 

흔히 비례대표를 ‘은배지’， 지역구를 ‘금배지’ 

라하지만전 의원은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둘 

ν _ • • ........ “ ’ .. ~:t 
~ ，.:.;양「 

~ ~~ -‘ “ ‘ 
’‘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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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일장일단이 있다는설명이다. 

“17대국회에서 제가만약지역구의원이었으면 

시간의 절반은 지역에 쏟아야 해 정권교체에 온몽 

을던지지 못했을거예요그래서 저는비례대표를 

독신생활에， 지역구를 결혼생활에 비유해요 독신 

일때는모든시간을자기만을위해쓰듯정치에쏟 

을 수 있지만 결혼하면 남편과 아이를 돌보듯 지역 

을 챙겨야 하거든요 하지만 지역민들이라는 든든 

한배경이 생기는거죠.그동안비례대표의원으로 

서 정치와뜨거운연애를했지만이번엔지역구에 

출마함으로써 전 결혼을 하려는 거예요" (중략) 

전 의원은 누구보다 정권교체를 열망한 인물이 

다. 그가 한나라당에 입당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 

다. 그가 입당 직전인 2004년 3월 SBS ‘대토론 
이것이 여론이다’ 에 출연， 유시민 의원과 설전을 

벨인 것은 전여옥이라는 이름 석자를 국민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당시 유 의원이 

“어떤분이 평하기를노대통령은시대정신이 낳은 

미숙아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시각에서 대통령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 질 것”이라고 말 

하자 “미숙이는 인큐베이터에서 키운 뒤에 나와야 

지”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유 의원은 “매우 비열 

한 인용방식”이라고 쏘아붙였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만큼팽팽하게 맞선두사람의 입 

심은논리적이면서도거침없었다 

전 의원은 토론한 날 새벽부터 협박 

메일과전화가빗발쳐 자신을지키기 

위해 어디라도 들어가야 할 것 같은 

심정이었고， 마침 최병렬 당시 한나 

라당 대표가 전화를 걸어와 입당했다 

고 한다. 더불어 탄핵정국의 판도를 

지켜보며 위기감을느꼈다는것이다. 

“탄핵상황이 진행되는 형국을 보고 

이러다가는우리가원하는나라가대 

한민국이 아닐 수 있겠구나 하는 굉 

장한 위기감을 느꼈어요 전 제 아이 



를대한민국에서 키우고싶었거든요 그래서 입당 

한거예요.공중파 TV가 19시간을당시 열린우리 

당 의원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고 

남상우대우사장(2004년노전대통령의 친형인 

건평 씨에게 3000만 원을 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다가한강에 뛰어들어 X않)의 빈소에서 그렇 

게 초라하게 우는기족들의 모습을보여줬어도언 

론의 향방과탄핵심판결정 선고가어떻게 됐을까 

생각했어요.TV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한강에 

뛰어틀 수밖에 없었던 가장과 그 비참한 가족의 

모습을조명하지 않았어요” 

결국 한나라당이 대통령 탄핵 역풍 

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flß얹을 때， 전 

의원은 구원투수로 나서 한나라당의 

입(대변인)이 됐다. 타고난 영리함과 

부지런함그리고꼼꼼함과논리정연함 

을 바탕으로 당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 

했다. 대변인 시절 그는 참모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손수논평을작성하는것 

으로 유명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논평 

을 낼 만큼 열정적이었다. 기자들과 회 

식을하느라밤늦게 귀가한날도매일 

새벽 2， 3시까l 기사를 검색하고 나서 

야잠을 갔다. 물론누구나고개를끄덕 

이게 하는 달변가라는 점도 유능한 대 

변인으로인정받는데한몫했다. 

그의 달변은 방대한 독서량에서 기 

인한다 어려서부터 소설부터 과학서 

적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독(多 

讀)했다 대학 시절에는 국가에서 금 

서 (禁書)로 지정한 사회과학 서적들 

을 열독했다. 이화여대 사회학과 학생 

이던그는학보사편집장을맡았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나 싶기도 해요. 제가 1980년대 

에 읽었던 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 

권 후 읽고 있다고 해서 놀라기도 했죠 당시 일본 

어로 된 금서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말은 잘 하지 

못했죠. 말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KBS 기자로 재직할 때 도쿄 특파원으로 일하면 
서 일본어를 구사하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어요 다행히 저는 언어공부를 취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해요. 현재 영어나 일어는 자유 

롭게 할수있고，불어는식당에서 밥을시켜 먹을 

수있는정도는할수있어요" 

이 같은그의 독서 사랑은지금까지도이어지고 

있다 그는 국회도서관에서 책을 가장 자주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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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의원 중 하나로 통한다. 개인 홈페이지에 접 

속하는 네티즌과 함께 하는 독서모임인 ‘북클럽’ 

을운영하고있기도하다. 

잠시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툴리변 그가 오늘날 

왜 대표적인보수인사가됐는지에 대한윤곽이 조 

금은 드러난다. 그는 “학창 시절 사회문제나 여성 

문제에 관심이 있었지만 학생운동의 역량에 한계 

를느꼈다”고회고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유신 말기였어요 당시 

많은 친구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제 일생에서 

잊을 수 없는 시절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학생 

운동을통해 뭔가를이루고사회를변혁시킨다는 

게 저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학생의 

힘에모든것을의존하기에는우리사회가다변화 

하고 복잡해졌기 때문이에요. 당시 학생운동은 

4.19정신의 계승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모든 

사회 변혁이 학생들에게 달렸다고 생각했죠. 제가 

가장 가슴 아왔던 것은 많은 친구가 공장으로 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그런 방식 

으로 과연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를 느꼈어 

요. 학교에 있기 괴로워 일단사회에 나가현실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겠다고 판단했어요. 자기 성 

장을 더 치열하게 도모하면서 제2라운드로 가야 

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언론사 문을 두드 

린겁니다" 

신문사시험에두번낙방한뒤 1981년뾰S9기 

기자로 발탁됐다.1991년 방송사 여기자 최초로 

특파원이 돼 일본에서 생활했다 이때 경험을바탕 

으로 1994년 출판한저서 ‘일본은 없다’ 는 100만 

부가판매되면서 전국적인지명도를얻었다.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으로 활동하 

면서 대표적인 친 박근혜 인사로 분류됐으나 당 

내 경선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해 주목 

을 끌었다. 그 후 박근혜 의원과 전 의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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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표(전 의원은 박 의원을 여전히 박 대표로 

호칭한다)와 굉장히 각별했어요. 박 대표가 여성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죠. 하지만 박 대표， 이명박 

대통령을 떠나 전 정권교체를 강렬히 원했어요. 

많은 서민의 어려움을 누가 빨리 해결해줄 수 있 

을까 고민했죠. 전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박 대표는 패배를 깨끗이 승복함으로써 아름답게 

승화했어요.그경험이 그분의 인생에 큰자~이 

될것으로믿어요.차기 대선에서는꼭그분이 대 

통령이 되기를바랍니다” 

집권에는성공했지만이명박대통령과한나라당 

의 지지도는 대선 전에 비해 떨어졌다. 최근 여론 

조사 결과 한나라당은 3~5% 떨어진 반면 통합민 

주당의 지지도는 그만큼 올랐다. 전 의원은 “전체 

적으로는 미약한 움직임”이라면서도 “인수위 활 

동과 장관 인선 과정 에서 국민들이 실망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로， 10년 만의 정권교체였다는 점 

에서 초기의 시행착오로봐달라”고주문했다. 

그렇다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3년 연속 우 

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열성적인 전 의원이 

꿈꾸는 한국사회는 어떤 것일까. 그는 “직장이든 

라이프스타일이든 누구나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 

는한국사회가되도록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 

결정후보도문 

<200쪽 경고문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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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뉴스 / 서울 금전구 시흥1동 109-
대표김 홍년 

『“금천구를 첨단， 문화， 교육， 복지도시로 바꾸겠다’』 
(2008년 3월 17일자 A8면) 

금천뉴스가 발행한 금천뉴스 2008년 3월 17일자 제 172 . 173호 A8면 『‘금전구를 첨 
단， 문화， 교육， 복지도시로 바꾸겠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간 금천뉴스 A8면에 별지 기재 「경고 
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도1 ， 제목활자는 심의대상기사의 중간제목( “이목희 의원 
이 반드시 .. . ) 크기로， 본문활자는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크기로 한다， 

금전뉴스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금천구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를 선별하여 그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주요 이력， 의정실적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 인사들의 지지발언 등을 관련 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 
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으1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 
원회 규칙 제 12조제 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호}석)는 금천뉴스 때8년 3월 17일자 제172 . 173호 A8면 『“금 

천구를 첨단， 문화， 교육， 복지도시로 바꾸겠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금천뉴스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금천구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를 선별하여 그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주요 이력， 의정실적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 인사들의 지지발언 등을 관련 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 

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제 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큼흰구를 칩단， 문화， 교육， 복지도시로 

바꾸겠다’ 

1 

통합민주당 이목희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황리에열려 오는 4월 9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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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후보 공천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인 지난 

14일， 대통합민주당 금천구 후보로 공천이 확정 

된 이목희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렸 

다. 

부자들만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속셈을 드러내， 서 

민틀의 마음을혼란스럽게 하고있는이명박정부 

에 대한 냉흑한 심판을 통해 견제야당， 수권정당 

을 반드시 만들어 내자"고 강조했다. 

금천구 서복성 구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개 

소식에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동영 전 대통합 

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강금실 전 법무장관， 이계 

안 의원， 이미경 의원， 박영선 의원， 서혜석 의원， 

신국환의원，장복심 의원，장향숙의원，정청래 의 

원 등이 참여해 축하했다. 또한 지역에서는 나이 

균 예비후보， 김만채 금천호남힘싹회 회장， 최병 

순 금천남부새마을금고 이사장， 금천구의회 김훈 

구의원， 서복성 구의원， 오봉수 구의원 등 주최측 

에 의하면 700여 명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함께 

했다. 

이목희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통합민주당 

으로 민주평화개혁세력이 하나로 뭉쳤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집권 초기부터 오만과 독선으로 

또한 그는 “민주와 정의가 살아있는 금천구는 대 

표적인 서민정치 1번지”라며 “국민을 무시하고 

일부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 대운하， 몰입 

식 영어교육， 비리 내각구성 등막가는이명박정 

부를 민주개혁구 금천구민의 힘으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나아가 이목희 국회의원은 “4년간의 의 

정활동을통해 아무도해내지 못한금천구민의 최 

대 숙원사업인 신 안산선 건설사업과 군부대 이전 

사업을성공리에완수하고，금천구가비약적인 발 

전을 할 수 있도록 큰 토대를 만들었다”면서 “이 

제는 경제가 살아나는 첨단도시， 삶의 질이 높은 

문화도시， 학부모가 안심승}는 교육도시， 소외된 

이웃이 없는 복지도시로 금천구를 바꿔나갈 진짜 

금천후보 이목회를 지지해달라”고 역설했다. 

통합민주당 이목희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황리에 열려 

“금천구톨첨단문화，교육，복지도시로 바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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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이가잉묵m국m외밍은껴년강외의 공인톰잉g정치인이다·고소저g디k 

정휩용융 릉에 。}우; 빼내지 옷@ 긍정구 1히 엉 엉*보는 ’l금 국인융의 영업 
민외 영대흑g사업인 신잉산6 건~사엉 "1/온1:lxl.빙으여 ε1fi퇴고잉는잉쭈 
찍훈루때이정사영§갱공리애완수하2.. '@의공앤아신의@생온。a잉외얻이 주 

긍’11;;1.:가비익혀인"전8힘수있도g은 도힌쇄신위원m의 g왜신인에서 비룻원 
토야를 민연었다연션 에~는 경께가 상 것이다펙 에처엉 한국정치의 미혜톨 성 

째4는 힘g도시 앙의 잉이 *용 문회도 찌에l 있는 이옥m 의얻을 인도쩍인 XT;J:1 
시 m￥g기잉싱하는 '''1도시 소외a ~국회에보얘g잉구‘’‘을@입'1껴획 
이풋이 엉는 ‘지도시로 g앤구톨 바쩌나 I리’E 잉g나 

김 진찍 급~ .. ，보 이‘Al.];]J:; 뻐a라‘4 국m 찌정경셰여잉히예셔 잉찌 흩동에 

QlilI!Q. .a 。 미정 외g도 껴강기8이 성정한 회 • 이“ ........ 지씨 .. 에"， "，소외S 이 
‘。 il.ll'"ìll일잉이 ~!~~q톨잉.... 김원기 전 국g의장은 최사g 용쩌 잉1 우수외얼이 이확’l잉얻이나잉 .... 매소 웃.，.는.찌도시~..，구.'뼈아11. 
깅얻기5의.'“H-QêJ!!!q it회외훌온E사특재시용수때되고강욕 서민경제 I성:ø，\'l￥칙"시정 ￥동산 찌급~*"이를 •• 지지 •• 리.2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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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축시를 

통해 “이목희 의원은 군사독재 

시절 수배되고 감옥에 가고 일터 

에서 쫓겨나면서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같이 해온 대표적인 서민 

정치인이다，면서 “이목희 의원 

이 보여준 발군의 의정활동은 동 

료 의원들 사이에 서민틀을 위한 

일이라면 하루에 한 삽씩이라도 

떠서 끝내는 태산을 평지로 만들 

만큼쇠심줄같이 강한의지와추 

진력을 갖춘 정치인으로 통한다” 

고말했다. 

정동영 전 대통합민주신당 대통 

령 후보는 격려사를 통해 “국회 

에서 이목회 의원만한 정책기획 

능력을갖춘사람은없다.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선콩의k을 책임 



지고 만들어 냈으며， 앞으로도 민주평화개혁 세력 

의 정당，통합민주당을수권정당으로만틀기 위해 

서는 이목희 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 

다. 또한 “경북 상주에서 태어났지만 어느 누구보 

다도및딱적인지역감정 해소를위해 앞장서 왔으 

며 특히， 전북 순창이 고향인 나보다 훨씬 호남사 

람들의 가슴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헌신해 옹 국 

민통합형 정치인이다”고소개했다. 

특히 정 전 후보는 “지금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으며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쇄신 

의 출발은이목희 의원이 주도한쇄신위원회의 당 

쇄신안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이처럼 한국정치 

의 미래를설계하고있는이목희 의원을압도적인 

지지로국회에 보내 금천구발전을책임지게 해달 

라”고말했다. 

여준 헌신은， 서민과 중산층의 삶과 노동에 대한 

각별한애정에서 비롯된것으로앞으로서민을위 

한 민주정치를 책임져 갈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 

과지지를보내달라’고당부했다. 

한편， 이목회 의원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 

고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보건복지 환 

경 노동)， 전략기획위원장， 대통합민주신당 국민 

경선위원회 집행위원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 

책기획본부장， 대통합민주신당 쇄신위원 등을 역 

임했다. 

결정후보도문 

(205쪽 경고문 내용 참조〉 

선거기시싱의위 서 제18tl 국회의원선거{서율금천구지 m 우려가 있다 힐 것이어서 (선거기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해 

온 이미경 의원도 “피감기관이 선정한 최 

우수의원이 이목회 의원이다. 양극화 해 

소， 서민경제 활성화， 빈부격차 시정， 부 

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이목회 의원이 보 

경고문 일회(위원장 번회 역)외핀련，객관척기증세1 없이행 심의기준제 l조(공정성) 선거7μ}심의 
석)는 금천뉴스 정당 소속 후보X법 선영하여 그의 선 기준 제2조(앵엉성). 공직선거법 져 8조 

:ml'년 3월17일자 제 172.173:호 얘면 거사무소 개소식 및 주요 이력 의정설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빈) 융 
.긍천구용 갱단 문회 교육 복지도시로 혀!연만 아니라 륙정 정당 인시울의 지 칙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 
비꾸겠다· 제하의 기사에 대때 경고 조 지방언 등융 관연 사진과 힘께 부킥 보 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 

치힌다 금천뉴스가 위 심의대상기사에 도힌 것은여타후보자들얘께 붙리히께 와깅이 정정힌다 

6 2008년 4월 7일자 A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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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번호 2008^t심 86 결정유형 /정고문계째 

언론사 주간현대 (주)펜그리고자유 / 서울 서대문구 합동 21-7 
대표이사 문 일 석 

심의대상가샤 
『“북한 국기 인정한 정몽준 .. . 한나라당에서 퇴출시켜라|” 』 
(2008년 3월 23일자 1O ~11 면) 

주
 

(주)펜그리고자유가 발행한 주간현대 2008년 3월 23일자 제554호 1O~11 면 『 “북한 
국기 인정한 정몽준 ... 한나라당에서 퇴출시켜라!” 』 제하의 기고문과 관련， 이 결정 
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간현대 2면에 별지 기 
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심의대상기사의 부제목(삐딱하 
게 바라본…) 크기로， 본문활자는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크기로 한다， 

01 。

"1T 

주간현대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동작구을지역)와 관 
련하여 특정 정당 소속의 후보자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칼럼니스트의 기고문을 2개 
면에 걸쳐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자를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 
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1조(외부기고 등) 제 1 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저11 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ι.-‘------

경고문 

1.제 목 : 경고문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호}석)는 주간현대 뼈8년 3월 23일자 제554호 1O~11 면 『“북 

한 국기 인정한 정몽준 ... 한나라당에서 퇴출시켜라!”』 제하의 기고문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주간현대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동작구을지역)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소속의 후보자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칼럼니스트의 기고문을 2개 면에 걸쳐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자를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 

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1조(외부기고 등) 저11 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전략) 

한나라당과이명박정부는국민들이 좌파세력이 

무조건 싫어서 선택한 여당이고 정부인데， 실제로 

국민들의 지지와 인기를 내팽개치는 짓만 골라서 

하고있다 

심지어 한나라당최고위원으로어느날일방적으 

“북안국기 인정안 정몽준 ... 한나라당에서 

퇴졸시격라!" 

삐딱하게 바라본효택정치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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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영입된정몽준대한축구협회 회장은북한의 국 

기와 국기를 남한에서 축구경기를 개최하기 위하 

여 인정하겠다고달려드는망동을보이기도한다. 

북한에서는 남한의 태극기와 애국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국제사회가 요구한 축구경기도 포기하 

는데， 정몽준한나라당최고위원은남북한축구경 

기를위해서 인공기를남한에서 게양하고북한국 

가를 남한에서 연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정몽준은노무현을당선시켜서 친북정권을수립 

하는데 일등공신이었던 전력을잘살려서 아직까 

지도 친북 · 반한적 (親北 反韓的) 행각을 연출하 

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한다. 

좌파성향정당으로퇴출시켜야 

정몽준 최고위원의 망동은 정상적인 애국섬과 자 

존심이 있는국민들에게 용납되지 못한행동이다. 

한나라당이 정상적인 이성과 양심을 가졌다면， 정 

몽준최고위원은반 

이 남한의 애국가와 태극기를 인정하지 않는데， 

남한만 북한의 국기와 국가를 인정하겠다고 일방 

적으로 선언한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은 남한을 

무시하는 공작을 하는 북한의 프락치 이상으로 평 

가하기 힘들다 정몽준한나라당최고위원이 국제 

축구연맹의 원칙에 따라인공기와북한국가를연 

주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무엇보다도 중시해 

야 하는 한국의 헌법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분노했다. 그리고 정몽준 협 

회장의 북한에 대한남한의 이러한노예적 양보는 

북한정권의 남한국가와국기 불인정에 대한정 

당한 반응이나 공정한 대응도 아니다. 

정몽준의 굴종적 북한 국기와 국가 인정은 좌파 

세력이 싫어서 묻지마 식으로 지지했던 한나라당 

의최고위원으로서도매우부적절한행동이다. 정 

몽준 협회장에게 국제축구연맹 (FIFA)의 규칙이 

정말로 중요했다면， 북한에 그 FIFA의 원칙을 포 

드시좌파성향의민 

노당이나통합민주 

당으로퇴출시켜야 

한다. 정몽준 의원 

은대한민국에대한 

애국심을가진정치 

인이기는커녕 정상 

적인자존심과판단 

력을가진인간으로 

도보기힘들다. 

“북한 국기 인청한 청몽푼 ••• 
한나라당GII써 퇴훌씨켜라!” 

“앵"이‘1 언fit;l히고 이."'~’끼 언껴기잉 잉"톨'<1~ll!e엄'It'f 지F 시 
니.셔후ft"' "I' 1‘앤혀aιk‘찌) c >att잉여이엔" 
~I!I{P 잉 l'j~~A.구f이 에g 갱 "잉이 'M1어 1인 r에〕 앙f기 이 

~싱*이ιl 녕。J;)，‘”‘@이씨0‘쩌 'N:!1인"" 
e‘"l'!- N~>;>~~ Eiνl 껴의기 U 이 

특g의 g직앤역.ii 수，~? 니어이기 여상*익 •• 싱ι，. 
(o;~rrl.찌 II~ ?-l때m 

J.I<,Wla!; 니얘t:-4'정tlf.1. 잉ε· ‘a 
으!ε ... 이“아 정e 7lçl ?l<t 

니?능’ l}7IW""얘 ‘써‘” 
’H찍)’써갱어 

희생과양보가미 

덕인 개인 간의 관 

계에서도정몽준의 

원의일방적 양보는 

멍청한 짓인데， 철 

저한티산과주고받 

기식정의만통하는 

국제관계에서 북한 

삐딱'OllU /Jb라본 안국정'tl 연상 짧S요껍똥g$t짧↓?; 
인‘성 .. ‘H 에이""앤~.1jm!’ 

.. ‘ 2 외긋어호 인~.Jl'!~'!~엉*연씨 지 ... '"얘는 ... 앙。뻐 앙Fι 엉 •• 건긋얘P뼈E얘@ 

'" 요'"고 i용@외요 니어”잉 $얻，. 히배 잉니 ’""".메 • 잉능 ”‘쭈의여 ’잉‘i이니 g여엉씬외 
.ii!1!! lj!.!'tl1l이 "~ψ 갱영잊 .싱 ￥‘’ 쳐1뼈에 앙나 O 녕§ 우A뼈'.용 •• 구amq:;!~oJ'!llf 엉! 

t 깅리ε"" ε ... 언안 지흐여는 tlQl !i!oi'Z!-'4. 엉이 .진 엉 ...... 를，，" ~m 'UC‘ Ol'll"f~ 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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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지 말고관철시키는것이 정상적인이성과판 

단을 가진 스포츠맨의 행동이 아닌가? 축구인들 

이 정상적인 정의와 용기를 가졌다면， 정몽준을 

축구협회장에서 퇴출시켜야한다. 

남한에 FIFA의 원칙을 적용시키겠다는 정몽준 

축구협회장은 북한에 FIFA의 원칙을 강요하지 

못했다. 북한 정권의 남한 태극기와 애국가 부정 

에는 엉거주춤하게 반응하다가， 남한이 북한의 국 

기와국가를축구경기에서 인정하라고매우용감 

하게 나서서 주장한 친북 반한적 (親北反韓的)성 

향을가진정치인과축구인이 바로정몽준의 실체 

이다 

북한의 공작원 역할을 수행? 

많은 국민들은 이제 정몽준의 정체가 무엇인지 

를 묻고 있으며， 정몽준을 최고 위원으로 영입한 

한나라당의 정체를 묻고 있다. 과연 정몽준은 우 

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북한의 공작원 역할을 

수행하고， 그리고 세간의 소문대로 남한에서 활약 

하는 세계지배 세력의 프락치인개 북한이 남한 

의 국기와국가를인정하지 못하는상황에서 남한 

만북한의 국기와국가를인정하겠다고달려드는 

정몽준의 실체는무엇인가? 

건국이념을 포함한 이념을 포기하고， 한글을 이 

등언어로 만들고， 기회주의적 궁몰족과 좌파족을 

대거 정부의 각료로 내정하려다가 국민들의 인기 

와 지지를 잃은 이명박 정부는 이제 북한의 국기 

와 국가를 인정하겠다는 정몽준 최고위원의 

친북반한적 언동으로더 정체가애매모호한 

정권으로 의심받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정몽준 최고위 

원에게 엄중한 징계와 경고를 보내야 한다. 

국민정서를 이 정도로 파악하지 못한 정몽준 

의원은 한나라당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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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풋대도 배짱도 애국심도 없는 정몽준과 같은 

정치꾼은 한나라당에서 퇴출시켜야 이명박 정부 

와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회복된다. 정 

몽준은 북한 김정일에게 굽신대고 남한 국민들에 

게 으스댄 노무현과 같은 종류의 친북 반한적 인 

사가아닌가? (중략) 

효택인자존심짓밟아 

이념이 지도자의 전략을 결정하는 방향타라면， 

타산적 정의는 지도자의 전술을 결정하는 핵심요 

소이다. 이념과 원칙 그리고 타산과 정의를 앓은 

사이비 평회주의자 정몽준은 대한민국의 국리민 

복에 해로운 몽상한 넋두리를 국민들에게 늘어놓 

았다 

권력에 기생하며 현대그룹의 재벌을 유지시킨 

정몽준의 기생적 흑은 노예적 정선구조가 이번 

‘북한 국기와 국가를 남한에서 연주하겠다’는 

정몽준의 망언에 잘 스며 있는 것 같다. 한나라 

당과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과 한국인의 자존 

심을 짓밟은 정몽준을 퇴출시키고 현대의 친북 

행각과 부정부패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한국 

경제와 정의에 제대로 된 실리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결정후보도문 

(208쪽 경고문 내용 참조〉 

흩훨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연회석)는 주ζ뺀대 

a:æ년 3월 a일자 재g효 10-11연 ·북한 국기 인정 

한 정몽준 힌!4라멍”서 퇴흩시켜<1'제하의 기고문 

에대해 경고’ 조치효때 

주{)현대가 위 심의대싱기A빼서 재18대 국회의 

원선게서울 동직구툴지억)와 핀련i뼈 특정 징당 

소속의 후봐용 과도하게 비닌핸 칼럼니스트의 

기고운올 찌연에 걸쳐 보도힌 것은 특징 후보;<1톨 

툴리하게 횡 우려가 있다 g 것이어서 ‘선거기사심 
의기를 찌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쩨효(헝명 

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재1헝 

공직선거업 재a조(언론깨의 공정보도의우) 각 위 

안· 공직선거업 재앞의 3제3영，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직 세12'>'재l힘에 띠라 위와 강이 결정§따 

f::,. 2008년 4월 13일자 1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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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경북중부신문 / 경북 구미시 원평동 1041-12 
대표이사김 락환 

심의대상기사 『박風， 무소속 후보 ‘단비’ ~ (2008년 3월 26일자 1 면) 

^ T 

(주)경북중부신문이 발행한 중부신문 2008년 3월 26일자 1 면 『박風， 무소속 후보 
‘단비’ 』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 
되지 아니한 주간 중부신문 1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심의대상기사의 부제목(무소속 김태환 ... ) 크기로， 본문활자는 심의대상 
기사의 본문크기로한다 

01 。

"1T 

중부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일부 지역 후보별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피조사자 선정방법， 표본크기，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확인할 수 없게 하여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저12항，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 
과공표금지등) 저14항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저18조의3저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저112조제 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겨「 6 ...l.!.."i!:" 

l. 제 목 경고문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호}석)는 경북중부신문 때8년 3월 26일자 1면 『박風， 무소속 

후보 ‘단비’ 』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중부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일부 지역 후보별 지지율에 대한 여 

론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피조 

사자 선정방법， 표본크기，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확인할 수 없게 하여 잘못 판단하 

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시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저12항，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4항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쩌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박風， 무소속 후보 ‘단비’ 

구미 을을필두로김천， 칠곡-고령-성주에서 불 

고있는무소속바람이 태풍으로변할조짐을보이 

고있어 지역정가가새로운국면을맞고있다. 

최근， 지역의 모 일간지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구미 을 선거구는 무소 

속 출마를 선언한김태환후보가 한나라당 공천을 

무소속김태환후보 ‘천군만마’ 

박근혜 전 대표，구미생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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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빼， 무소속 후별 i단삐l ’ 
무소속 김태환 후보 ‘천군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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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써리후보기'"대잭으걷우 

받은 이재순 후보에 6% 앞선 

것으로나타났으며 지역 무소 

속 바람을 주도하고 있는 김 

천의 박팔용후보는 한나라당 

이철우후보에 2배 이상앞선 

것으로 나타났고， 칠곡-성 

주-고령의 이인기 국회의원 역시， 한나라당 석호 

익 후보에 비해 4.3%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같은 지역 분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 정서가 한나라당 정서임을 감안할 때 다소 

변화의 조짐은 있지만 박근혜라고 하는 돌출 변수 

로인해오히려 친박무소속후보에 더 무게를실 

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박 무소속 

연대 후보가 없은 구미 갑 선거구는 김성조 한나 

라후보가절대적으로우세한분위기) 

특히， 이 같은조짐은지난 25일 박근혜 전 대표 

의 구미생가방문과맞물려 앞으로지역 정가분 

위기를 확실하게 반전시켰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감지되고있다(중략) 

박전 대표가선친인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선출 

마를 알리는 분향시에도 친박무소속 연대 후보 

들만 참석 ， 자신들을 위해 박 전 대표가 생가를 방 

문했다능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기도 했다. 

분향이후박전대표는귀경길에김태환국회의 

원과 동행， 가산휴게소에서 5분간의 환담을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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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이 자리에서 박전 대표는김 의원에게 “이 

번 선거에서 반드시 성공， 살아서 돌아오라”고 격 

려한것으로알려졌다. 

한편， 김태환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구 경북 친박 

무소속 연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박정희 대통 

령 생가에서 공동출정식을갖고본격적인선거운 

동에돌입할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 

결정후보도문 

<211쪽 경고문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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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번호 

언론사 

심의대상기사 

^ -. 

01 

i ‘; 

유 

켜-;)~ 
O ‘!. ~ 

1. 제 목 , 경고문 

2008작심88 

경북도민일보 

결정유형/정고문제째 

(주)동남일보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2동 82-4 
대표이사 김 공가 

- ~한， ‘친박연대-무소속 朴風에 오차범위 접전~ (2008년 3월 31일자 1 면) 
- ~여성장군 이재순 對 현역의원 김태환 양강구도~ (2008년 3월 31일자 2면) 

(주)동남일보가 발행한 경북도민일보 2008년 3월 31일자 1면 『한， ‘친박연대-무소 
속 朴風에 오차범위 접전~ ， 2면 『여성장군 이재순 對 현역의원 김태환 앙강구도』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 
한 경북도민일보 1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심의대상기사의 부제목(TK텃밭 관심지역 .. . ) 크기로， 본문활자는 심의대상기사의 본 
문크기로한다. 

경북도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각종 여론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TK 텃밭 관심지역’ 으| 후보별 지지율을 보도하면서 특정 
지역(대구 서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머리컷과 본문내용에서 서로 상반되게 기술 
한 것은 후보자들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함은 물론 유권자들에게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저11조(공정성 )， 선거기 
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4항 각 위반】 공직선 
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 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경북도민일보 2008년 3월 31일자 1면 『한， ‘친박연 

대-무소속 朴風에 오차범위 접전~， 2면 『여성장군 이재순 對 현역의원 김태환 앙강구도』 제하으| 기사 

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경북도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각종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ìK 텃밭 관심지역’ 의 후보별 지지율을 보도하면서 특정 지역(대구 서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머리컷 

과 본문내용에서 서로 상반되게 기술한 것은 후보자들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함은 물론 유권 

자들에게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 

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저1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저14항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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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대구 서구/ 이종현(한나라)퍼34.0α% 

홍사덕덴(떤친빌변대) 31.6% 
구미을 / 이재순(한나라) 30.3%, 

김태환(친박 무소속) 28.6%, 

고령 · 성주 · 칠곡/석호익(한나라)35.6% ， 

이인기(친박 무소속) 41 .6% 

한. ‘진믿번대-무소속’ 

朴風，에오차범위접전 

4 . 9총선 0-9 까〈 텃밭 관심지역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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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친박연대-무소속’ 
朴風에오차범위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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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에며 잊 정깐 g소아 g보i이 니타나늠 용 여톨조사 칭씩에서도 지원 유씨톨 영잉이 이어 오"에 

선정혀앤서 한!.-\i!.I90fj성。，，，.흠 그대!，;;IlQ되고 있디 늠 깅앤억 "" 싱쭈 g잉시g 
치고 있디 。1에 따라 @나"""ε 최근 한니다g 신하 여의도앤구 외성 염매시"" 안동 Ð~~~ 

쭈잉 이구정‘에 강찌성 이"" 긴 소 여g조사 g퍼에서토 대? 시 &에써 !선잉，.서’ 치g허논 a 
~ .. 잉 앤이8서 지임에 나싱다 구g 경우 친이연대 용사익 후보 힘성다 

"지띤 4-9용선§ 잉훌 잉등 30 가 g니리8 이쯤~ t;1 !~:ø it섰 

잉 잉재 를보기 양긴 4쭈년a\갖0' 끄 깅다@ 이인기 융 r.li’인의 

잉씨은혀§ 얻인 엉4 상당수 지 @역 ￥소‘'"보"" 딩 @보. 
억껴서 인띠}연대 잊 무소찍으호 앞서는것=나타났다 

a미한 잉악근g 성@의 "보~ .. ‘히 대구 서구에서ε 진아언이 
이 선전ðl-C B-~낭걷 인써。 l t'} 용A쩌 *보가 @나잉팅 이용앤 '" 
이기생것으g 나타났다 보g엉전율"이고있는싱마다 
힌니리g 자째 운혀에서도 대 대구일보기 ""리써치어 외g여 

구 갱넉R역 '"깨 선거구 가~Il 28밑지g “"" 여암조λ}에서는 용 
m 션거구 기강을 경g지영으로 1묘기t~.3%의 지지a효 32 ，9%의 

앤석 핏앙에서고정하고있는것 지Ã'H융 기톨힌 한나a밍 이용뀐 

으모 앙경졌디 g보，，，'-치엉워 보다J:!소잉섰다 

얻찌 잉익 성''''마지는 흥사 또 고잉 성추 g‘여서도 이구잉 
억ιl구서구) 박§근(며구 i서 보여!조사엉외에따E연 잉여게 
강 。 상 진약언이) 이a용(이구 무소* 。 이 71 ~보7). 41.6%잉 지 

딩시<1) 깅a"，구미을) 이잉 지을§ 얻어 35 ， 6%외 저지a을 보 

기(고엉 성쭈 잉욕 이싱 !인앙 무 잉 @니리당 성'_'익 ",.. 오X 엉 
소속연띠) 을 5염이나 딩다 우소 외 얘에이애 잉선 것으효죠λ어디 

.... 보인 김g링(안동) 이밑용 구미§에써도 친박 Jil.t:4!엉이 
(깅천) 정l걸(궁위 외성 §융) 김'EU! .o.요기 @니라g 。 쩌승 g 
g보도 얻니잉，'"보."셔 선 보''''엉한경정을엄이고있다 
i!!ð:\고있논싱해다 지닝잉잉지 g양선 또 25'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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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9)총선이 29일 주말과 30일 3월 마지막 휴 

일을기점으로중반전으로접어들었다.여야수뇌 

부가공식 선거전첫주말 · 휴일을맞아전력지역 

을 찾아 집중공략， 중반 판세 굳히기 유세전을 펼 

쳤다. 

한나라당 텃밭 대구 경북은 친박연대 및 친박 

무소속 후보들이 선전하면서 한나라당 아성이 요 

동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주말 대구경 

북에 강재섭 대표를 긴급 투입， 친박정서 차단에 

나섰다 

하지만 4.9총선을 열흘 앞둔 30일 현재 본보가 

창간 4주년을 맞아 판세분석을 벌인 결과 상당수 

지역에서 친박연대 및 무소속으로 출마한 ‘친박 

근혜’ 성향의 후보들이 선전하는 등 영남권 민심 

이반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자체 분석에서도 대구 · 경북지역 27개 

선거구 가운데 7개 선거구 가량을 경합지역으로 

분석， 텃밭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친박성향출마자는홍사덕(대구서구) ，박 

종근(대구 달서갑， 이상 친박연대) , 이해봉(대구 

달서을) , 김태환(구미을) , 이인기 (고령 · 성주 

칠곡， 이 상 친박 무소속연대) 등 5명이나 된다. 무 

소속 후보인 김광림 (안동) , 박팔용(김천) , 정해결 

(군위 · 의성 · 청송) 후보도 한나라당 후보를 맞 

서선전하고있는상태다. 

결국이번 18대총선이 ‘한나라당이냐’， ‘박근혜 

냐’ 를 뽑는 선거로 선거구도가 바뀌면서 대구경 

북 유권자틀은 갈팡질팡하고 있는상황이다. 

이는각종여론조써l서 친박후보가한내}당후보 

를큰차로앞서거나접전을벌이는것으로나타나는 

등여론조사결과에서도그대로표출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산하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 결 

과에서도， 대구 서구의 경우 ‘친박연대’ 홍사되 

후보가 한나라당 이종현 후보를 앞섰고， 김태환， 

이인기 등 대부분의 현역 무소속 후보들도 당 후 

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 서구에서는 친박연대 홍사덕 후보가 

한나라당이종현후보와접전을벌이고있는상태 

다. 

대구일보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8일자로 발 

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홍 후보가 49.3%의 지지율 

로 32.9%의 지지율을기록한한나라당이종현후 

보를 오차범위보다 다소 앞섰다. 

또 고령 · 성주 · 칠곡에서도 대구일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친박계 무소속 이인기 후보가 

41.6%의 지지율을 얻어 35.6%의 지지율을 보인 

한나라당 석호익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 

으로조사됐다. 

구미을에서도친박무소속연대김태환후보가한 

나라당이재순후보와치열한경쟁을벌이고있다. 

지난 23일자중앙선데이 또 25일자TBC와영남 

일보 여론조사(5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t4.4%P)에서는김태환후보가 32.8%의 지 

지율을 얻어 26.8%를 얻은 이재순 후보를 여유있 

게 따돌렸다. 이 바람에 강재섭 대표는 대구경북 

서 사흘째 친박정서 차단에 나섰다. 강 대표는 29 
일 오전 경북 고령， 왜관， 구미 시장과 버스터미널 

등지에서 한나라당 후보 지원 유세를 별 

인 데 이어 오후에는김천역 광장，상주중 

앙시장， 의성 염매시장과 안동 신한은행 

앞에서친박정서를차단하는데힘썼다 

18대 총선 격전지를 가다 

4.9총선 0-9 구미을선거구 

여성장문 이재순 對면역의원 김태흰 

앙강구도 

朴風어디로 

현재 구미을 선거구에는 허주의 동생으 

로 (친박 무소속연대)로 출마한 현역 의 

원 김태환 후보와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이재순후보간양강구도를형성，치열한 

대결을 벌이는 격전지다. 

이외에도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출마한 김경훈 통합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장 

과 대구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최근성 민 

주노동당 경북도당 위원장， 서한구 평화통일가정 

당 후보 등 5파전이 불붙고 있다. 이들 후보들은 

주말 29일과 휴일 30일을 기점으로 중반전에 접 

어들면서 표심잡기 총력전을펴고있다 

한나라당 이재순 후보는 여성징L군 출신이라는 

점과한나라당후보라는강점을내세우고있다. 

반면 김태환 후보는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이라 

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 

황이다. 

특히 한나라당 이재순 후보는 공천당시 김성조 

의원이 있는 구미갑지역에 공천했으나， 이 후보가 

전략공천으로 구미을지역에 공천을 받으면서 김 

태환 후보가 크게 반발하는 등 한 치 양보없는 피 

나는싸움을벌이고있다 

김태환 후보는 지난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도운 친박근혜계 인사여서 ‘친박근혜계 

죽이기’라는 의흑을 제기하며 친박 정서를 등에 

·lι넙1-‘l냥i싱[''11‘입ll 구애지역e피i'!IlI B tll!l1!l예미n승끼어느지역""뼈긋O 디 띠a에앤 

‘g를훨 • • 셔도%수애에@다 .1!I8I'I" lle8 l!!1U!I!lI쩌구"_III.~씨도g시@ 
0-9 구미.션꺼구 지웃%는곳이다 

여성장군 이재순 對현역의원 김태환 양강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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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고 표심을자극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도 두 후보간의 치열한 각축전을 

잘보여주고있다. 

지난 21일 중앙선데이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30.3%의 지지율로 28 .6%에 그친 김 후보를 

1.7%P차로 약간 우세를 보였다. 투표 확실층에 

대한 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38.4%로 29.4%에 머 

무른이후보를크게앞질렀다. 

또한 25일자 TBC와 영남일보 여론조사(5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t 4.4%P)에서도 

김 후보가 32.8%의 지지율을 얻어 26.8%를 얻은 

이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렸다. 

그러나 두 여론조사 모두 후보 등록전에 실시한 

것들이어서 후보등록후중반전지역표심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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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동했는지는아직 예측불허인상태다(후략) 

결정후보도문 

(213쪽 경고문 내용 참조〉 

l 찌목 경고용 
2 내용 

경고문 

선거기시심의위원회(위앤장 변화석)는 정확도민잉보 "'"년 

3월 31잉자 l연 〈힌 친럭생대 무스양 " .... 오차업워 징정〉 
2연 여성장군 이재순 엉 현역의원 깅태양 양강구도 제하의 기 

시어 이해 경고’ 조치힌디 

경북도민입보기 잉 싱의대싱기시아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와 g 
련 각생여튿조사결과톨인용.~겨 1K 텃“편입지역 의 g보엉 
지지융용 보도@면서 R징 지역(대구서구'<>1 대얻 조사엉괴톨 찌 

욕파 본문니내용이서 서모 싱반되게 기솥g 것은 후닐지률에게 유리 

8 저 하거나 톨리하게 g은 물용 유권자i에게 장웃 잉틴ô}:져 g 
우려기있디양것이어서 성거기A뻐의기춘제l조(공정성) 선거 

기시싱의기중찌8조(여온조시보도) 제2헝 공혀섬거엉 제8조(언 

튿기g의 g정보도의우) 공칙선거엽 제100조(여용죠사의 영파공 

요긍지등) 져4~ 각 위반 공칙선거업 제8조의3 제3앵 선거기사 

싱의외엉회유칙제 12조찌l앵에따라워와강이결정얻다 

b. 2008년 4월 15일자 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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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일보 (주)수도권일보사 / 경기도 수원시 필달구 매산로3가 39-3 
대표이사강신 한 

언론샤 

심의대상기샤 
W18대 총선 한나라당 과반의석 확보， 통합민주당 목표달성 무소속 바람』 
(2008년 4월 1일자 13면) 

n 
T 

」

} 

수
 

--

(주)수도권일보사가 발행한 수도권일보 2008년 4월 1일자 13면 W18대 총선 한나 
라당 과반의석 확보， 통합민주당 목표달성 무소속 바람』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수도권일보 13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심의대상기사의 부제 
목(한나라당， A心으| 동태를 .. . ) 크기로， 본문활자는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크기로 
한다. 

수도권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후보자 성명과 당명풀이를 근거로 선거판세와 선거결과 듬을 특정 정당 
및 소속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다른 특정 정당 및 소속 후보자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풀이하는 특정인의 주관적이고 단정적인 해석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 
선거기사심의기준 제6조(사실보도) 저13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 
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으13저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저1 1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 유 

경고문 

1. 제 목 : 경고문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수도권일보 2008년 4월 1일자 13면 W18대 총선 한 

나라당 과반의석 확보， 통합민주당 목표달성 무소속 바람』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수도권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후보자 

성명과 당명풀이를 근거로 선거판세와 선거결과 등을 특정 정당 및 소속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리하 

게， 다른 특정 정당 및 소속 후보자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풀이하는 특정인의 주관적이고 단정적인 

해석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저16조(사실보도) 제3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 

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저1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저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18대 종섣 만나라당과반의석 획보 

통훌멘주당목표달성 무소속 바람 

한나라당， 人{.으| 동태를 예의 주시 할때 (18대 총선 각 당 대표주자들성명과 당명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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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주변정리와 마음 안전시킬때 

자유선진당， 상승운화합의 길 모색 할때 

지난 1월 1일자언론국운기시를통해 한나라공 

천파동의 소용돌이와민주당합당 17대와달리 기 

성정치인들의 대거 당선율과각당젊은신진후보 

들의 대거탈락을 예견한 한국국운연구소장이자 

성명학자인 이상현 박사를 통해 각 당의 대표주자 

틀의 성명과 당명 (黨名)풀이로 향후 총선전후의 

운세판도 및 정계흐름을 짚어본다-편집자(주) 

박근혜후보 스스로 고민은 하겠지만 오히려 4월 

중순부터 위축된 입지를 벗어나서 8월 사이 당권 

은 물론 아주 강한 전화위복의 최상의 운을 맞이 

할 것이며 4분기는 힘들고 불안정하고 불리한 시 

기. 

〈통합민주당〉 

주변을정리하고마음을안전시킬때 

비교적 한나라당보다 공천 불만은 적은 가운데 

선거결과로 성공한 공천이란 평을 듣게 될 것이 

다 

(중략) 

〈한나라당〉 

人心의동태를예의주시할때 

당초 목표의석 70석도 가능할까 했는데 85~95 

석 사이에서 당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선거 압승의 탄력과 높은 당 

지지도와더불어 상반기 상당히 강하고유리한호 

운인데 공천불만의 후유증과새 정부의 독선적 이 

미지 부각과 함께 약 30석 정도를 당초보다 잃게 

됐다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5월부터 3분기는 정부여당의 정책과 대치견제 

하면서 어려움예상되고당내 불만적 내분도염두 

에 둬야 한다. 4분기는 호운을 만나 안정적 정치 

순항을하게된다. 

손학규(孫麗圭) 대표는정치1번지라할수있는 

따라서 애당초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과반수 턱걸이를 겨우 넘긴 145~155석 

사이가될것으로보이며 일부당외 당선 

자를 흡수해 결국 과반 이상 안정의석을 

확보하게될것이다. 

3월말에서 4월 5일까지 표심 지지율 하 

락조짐 보인다. 6일부터 선거일까지 반등 

을할기운이다 

4월 중순부터 당의 안정을 찾게 되며 

5，6 ，7 ，8월 지지율상승과 의원 입당자와 

협조자가 생기고 순조로운 행진을 하게 

된다.9월에서 4분기 사이 당내 계파 간 

내분이나 스캔들이 터지고 정책적 저항 

으로고뇌에빠지는시기 . 

총선 후 강재섭 (姜在涉) 대표는 사퇴하 

고 다음 직위를 기다릴 것으로 보이며 일 

각에서 무성하게 거론되는 박근혜(朴護 

惠) 후보의 선거후 탈당과 창당예측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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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한나라당 과반의석 확보 

통합민주당 목표달성 무소속 바람 

뿔뿔蕭 
한냐라앙‘ A‘t，의 동예률 예의 주시 힐예 

용~민주당 주연정리와 마읍 안전시갱예 

자유션센당， 상송웅 화합의 질 오씩 앙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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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에서 한나라당 박진 (t悔) 후보와 힘겹게 

격전을 벌이고 있으며 3월말에서 4월 5일 사이 

좀처럼 표심이 살아나지 않는다. 이 시기에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지지 않는다면 상반기 형통 대길한 

시기이지만 4월부터 지지율이 상승하므로 승부 

를걸어야할것이다. 

쉽지는않을전망이나총선후비교적 당의 선전 

을평가받으며 안정적으로당을이끌어 갈것이나 

8월 중순 후 하반기는 반대계파 또는 배신자들을 

경계할시기. 

〈자유선진당〉 

귀인이 도우니 화합의 길을 모색 할때 

자유선진당및 기타야당， 이회창(李會昌) 총재 

와 선진당은 충청권과 중부 일부에서는 선전하겠 

으나 예상목표 50석은 물론 원내 교섭단체 의석 

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선진당과 이회창 총재 

는 4월 5일부터 표심이 살아나며 2분기 3분기는 

형통한운으로서 보수결집의 기회가올것이며상 

승운을 맞이하겠다 8월과 하반기는 당내 어려움 

분리발생시기. 

친박연대 등 무소속의원들의 바람을 몰고 올 것 

이며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모두 고전을 

면치못하겠다 

박진 (朴振) 후보는 4월 5일부터 소폭의 (-3% 
내외) 지지율 변화를 줄 것이다 당선에는 문제가 

없을걸로보인다. 

오만을 버리고 자신을 낮춘다면 앞으로 몇 년 내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서울 종로구와 함께 이번 선거의 최대의 관심지 

역이자 이슈지라 할 수 있는 서울 동작구을. 

두 대통령 후보였던 정동영 爛東泳) 후보와 정 

몽준(鄭夢準) 후보와의 싸움이 볼 만하다. 개인 

자신은물론소속당의 간판격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정동영 후보는 3월 24일부터 4월 5일 사이 운기 

가살아나서 지지율이 상승하겠는데 이 때까지 정 

몽준 후보를 +3% 추월하지 못하면 승리를 장담 
하기어렵다. 

6일부터 운기가쇠해지기 때문에 매사경거망동 

스캔틀주의시기. 

4월중순에서 7월까지 주변여건과정치적 어려 

움 예상. 하반기는 매사 형통으로 새로운 시작의 

시기이다. 

정몽준(鄭夢準) 후보는 상반기는 형통대길하고 

하반기는 경영이나 정치환경 모두 어려움이 예상 

되며후퇴하는운기. 

이변 선거판세는 정동영 후보와 반대로 3월 하 

순과 4월 5일까지 지지율 변동시기이고 6일부터 

상승운으로박빙 접전이 예상된다. 

정동영 후보에 4월 5일까지 3% 이상만 뒤지 
지 않으면 당선이 확실시 된다.6일부터 상승 운 

이다 

문국현(文國現) 후보의 당선은 확실하며 타당과 

연합전선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현대한성명학회장 

결정후보도문 

<217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겨 -;J .E ' ò ...l!. τ 정당 및 소속후보자에 대해서는 유리하 
게 다른 특정정당및소속후보자에대 

선거기사싱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해서는 올리하게 율이하는 특정인의 주관 
수도권일보 21108년 4월1일자 13연 18대 적이고 E정쩍인 해석을 여파없이 보도 
총선 한나라당 과반의석 확보 용함민주 힌 것은 선거결과에 영양옵 미칠수 있다 
당 목표달성 무소속 바랍 찌하의 기시에 힐것 이어서 (선거기사싱의기준 제1조 공 

대해 경끄 조치힌다 정성 선거기사싱의기준 재6조 사실보도 

수도권일보가 위 심의대상 기시에서 제 제3항. 공직선거엄 재8조 언론기관의 공 

18대 국회의원 선거와 E련해 선거롤 앞 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 
둔 시정얘서 후보자 성명과 당명률이를 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직 제12 
근거호 선거판세와 선거결과 등을 특정 조 제l횡빼 따라 위와죠、이 결정한다 

6, 2008년 4월 16일자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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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 경고문 

월간말 

2008작심90 결정유형 /경고문제쩨 

(주)월간 말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대표이사 윤 원 석 

『전 조선일보 기자， 새로운 도전에 나서다.J (2008년 4월호 84-87면) 

(주)월간 말이 발행한 월간 말 2008년 4월호 84-87면 『전 조선일보 기자， 새로운 
도전에 나서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 
이 완료되지 아니한 월간 말 84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 
되， 제목활자는 심의대상기사으| 부제목(진성호 중링을 한나라당 ... ) 크기로， 본문활 
자는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크기로 한다. 

월간 말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중랑구을지역)와 관련， 
선거기간 중에는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집기획기사를 게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자 
만을 선별하여 그의 주요 이력， 재직 시 실적， 정치적 포부， 선거 공약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인물사진과 함께 4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 
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 
의기준 저12조(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2조(특집기획기사)，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저18조으1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 
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호}석)는 월간 말 2008년 4월호 84-87면 『전 조선일보 기자， 

새로운 도전에 나서q.J 저|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월간 말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중랑구을지역)와 관련， 선거기간 중에는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집기획기사를 게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자만을 선별하여 그의 주요 이력， 재직 시 실적， 정치적 포 

부， 선거 공약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인물사진과 함께 4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자들 

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 

조(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2조(특집기획기사)，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째심챙구인 
월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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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T 이 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인은， 이 건 기사의 게재는 언론사 자체의 고유 편집 권한으로 행하 
여진 것으로 위원회가 지적하듯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이루어진 인터뷰 기사’ 
라고 볼 수 없고， 그 내용 역시 내부 편집 기준에 맞춰 독자의 관심 사항을 중심 
으로 인물사진과 함께 다룬 것으로 이를 ‘부각 보도’ 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건 기사와 관련한 2008자심90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재심청구인은 재심청구인이 인터뷰기사를 기획하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재심청구인의 고유한 편집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보도 
와는 달리 선거보도는 그 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이 막대함을 고려 
할 때 특정 후보만을 선정 보도하게 된 계기와 시의성이 충분하였다 하더라도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재심청구인은 이 건 관련 4월호와 선거관련기간에 발행된 그 전호까지 인터뷰 
대상자의 동일지역구 여타 후보들에 대한 인터뷰 기사는 전혀 다루지 않았고， 
설렁 5월호에 다룬다 하더라도 5월호의 기사는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 
어서 그 직접성도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재심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유 편집권한’ 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해당 기사가 선거에 미치게 되는 파급력을 고려하고 선거보도에 요구되는 고도 
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감안할 때 일정 정도 그 제한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이에 당 위원회는 이건 관련 기사를 편집 보도한 재심청구인에게 선거보도가 

갖춰야 할 공정성 및 형평성 준수에 있어 부족함이 있었음을 재차 인정하고 원 
심의 결정을 유지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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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인터뷰 /진성호중랑을한나라당국회의원후보 

전조선일보기자， 

새로꾼도전에나서다 

한나라당의 정치신인이자 1113측근인 ‘턱수염’ 

진성호가 과연 5선의 통합민주당 김덕규 의원을 

제치고 중랑을 지역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진성호(46) 후보는 62년 부산 출생으로 경남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조선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문회부 기자를 거쳐 인터넷 뉴스 부장을 

역임했다 이후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선대위 뉴미디어 팀장으로이명박대통령 만 

들기에 공을 세웠고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교육문 

화분과 전문위원으로 한 달간 활동하다 18대 총 

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총선 공천에서 중랑을 지 역 

에낙점됐다. 

18일 오후 진성호 후보를 만나기 위해 선거사무 

실이 있는 중랑구 묵동을 찾았다 

진후보를직접 대면하자너무놀란사실은대통 

령 당선자 앞에서도 깎지 않았던 자신의 트레이 

드 마크인 턱수염을 말끔히 밀었다는 것이다. “와 

이프와 딸이 이제 공직에 나서려면 수염 깎아야 

한다고 해서 ... 또 중랑구 정서도 있고"라고 말 

하며 진 후보는 수염이 있던 자리를 쓰다듬었 

다(중략) 

그렇다면 한나라당 지지세력이 많은 서울 다른 

지역이나고향인부산지역에서 출마했으면더 좋 

았을 텐데 왜 이 지역을 선택했는가에 대해 “제가 

부산출신인데부산지역은공천만받으면되는지 

221 



역이다. 그런데 정치 신인으로서 서울지역도 생각 

해보라는이야기가있었다.남자가정치를하려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그것도 한나라당이 떨어졌 

던 지역에서 시작하면 그 지역은 확실히 내가 일 

군 것이 된다. 그래야 말발도 서고 사람들이 주목 

하니까신인으로서 위험성이 있지만해보라고해 

서 1순위로꼽은지역이 중랑을”이라고말했다. 

MB측근에 대통령 선거 동안의 공로가 있어서 

그랬을까?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완승하면서 국회 

의원 되기보다 지역구 공천 받기가 더 힘들다는 

소문 속에서도 2월 29일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 

회가 1차 공천 내정자를 발표할 때 진 후보는 당 

당하게 중랑을에 이륨을 올렸다. 참고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총 11차에 걸쳐서 지역구 공천 

내정자를발표했었다 

진 후보는 MB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당내경선과정에서부터 같이 일하기 시작해 

서 대선 후보가 된 이후 인터넷 미디어 팀장으로 

선본에서 일했다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 후보 

는 “2006년 말부터 이명박 캠프에서 같이 일하자 

고계속이야기했는데 기자생활이 좋다고계속거 

절했었다.2007년 7월경에 캠프 관계자를 만났는 

데 그때가이명박후보가위장전입 사건이 터져서 

처음으로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졌을 때다. 

그때 이동관 대변인， 전여옥 의원， 김덕룡 의원 등 

과함께 시리즈로들어가게 되었다”며 “그때는아 

무생각 없이 10년 만에 정권교체 해보자 이거였 

으니까 12월 19일까지 열심히 싸웠죠. 그래서 이 

겼고 그 이후 원래 비서실 들어오라고 했는데 내 

성격이 비서체질도 아니고 심지어는 MB한테 대 

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내 전문성이 문화， 언론， 

미디어， 문화 컨텐츠 쪽이라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자 해서 인수위 문화분과 전문위원으로 들어갔 

다”고 말했다. 이후 진 후보는 청와대 문화비서관 

으로들어오라는제안을받았지만국회의원이 되 

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역시 비서관 체질은 

아니었나보다. 

조선일보에서 인터넷뉴스부장을역임하면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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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의 발전방향에 대한고민을많이 했던진후 

보는 처음 인터넷뉴스부로 옮기는 과정에 대해 

“신문은 과거에는 인터넷을 부정했었다. 그런데 

현실이 되어버리니까부정할수 없어서 조선일보 

도인터넷뉴스서비스를당시에 ‘디조’라고디지 

털 조선일보에 맡겼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정보교 

환도 얀 되고 획일적이었다 그래서 차라리 사내 

에 인터넷을다루는부서를만들자고해서 만들어 

진 것이 인터넷뉴스부(조선 닷컴)다 젊은 기자들 

을뽑아서 운영했는데 내 이미지가유연해보이고 

(틱수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전에도 아이디 

어， 기획 쪽을 많이 해서 인터넷뉴스부장이 되었 

던거다”라고말했다 

그런데 진 후보는 인터넷뉴스부로 가서 사고를 

많이 쳤다고 한다. “그때만 해도 조선닷컴은 매우 

엄숙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정치뉴스 등은 안 

먹혔다 인터넷 유저들하고신문독자들분석해보 

니까 겹치는 부분 있지만 많이 달랐다 젊은이들 

이 좋아하는스포츠나연예 등사회에서 재미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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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올렸지만 종이신문에서는 안 썼다. 예를 

들어 영화배우 이은주 자살 사건 같은 경우 톱을 

올린 정도가 아니라 관련기사를 20개 정도를 한 

꺼번에 올렸다. 회사에서는 난리가 나서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고사장한테 불려가서 설명했더니 이 

해하시고했다” 

그러다 인터넷 뉴스의 장점이 발휘되는 사건 

이 있었다. “5.31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박근혜 

대표 테러 사건이 있었다. 그날이 토요일 저녁 

이어서 신문이 안 나오는 날이었다 정치부 후 

배가 전화해서 알려줬다 사회부기자 때의 정신 

이 발동해서 일단우리가인터넷으로쓰자고해 

서 사회부에 전화해서 서대문으로 가라하고 세 

브란스 병원에 붙으라고 했다. 우리는 인터넷용 

기사만 쭉 만들어서 계속 올렸다 그랬더니 중 

앙일보에서 난리가 났다. 당시 홍석현 사장이 

왜 우리는 안 했냐고 호통을 쳤다고 한다. 그 사 

건이 신문사 인터 넷 부분에 상당한 자극을 주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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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미디어의 발전은 계속되었는데 진 후보 

는 앞으로 미디어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신문도 

언젠가 방송을 해야 한다 지금은 법이 안 좋아서 

규제를받고있지만안할수가없다.세계적 추세 

고 우리만 안하고 있다껴 신문 방송겸업을 주 

장했다.이를위해진후보는조선일보재직시 ‘갈 

아만든 이슈’ 란 동영상팀을 운영했고， 케이블 채 

널 준비도 했었다고 한다. 

인수위에서 제시한 언론정책에서 신문법 개정 

과 함께 중요하게 논의됐던 것이 바로 방송겸업 

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언론이 재벌에 의 

해 장악되는현상이 발생할것이란우려를했다. 

이에 대해 진 후보는 “신문사가 갖고 있는 컨텐 

츠를 다양한 윈도우를 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것을 한다고 해서 공중파와 경 

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차피 공중파는 채널수 

가 한정되어 있어 신문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또한 위헌적인 문제도 있는데 아예 못하는 거와 

할 수 있는데 안하는 것은 다르다. 조선일보도 

뉴욕타임즈처럼 방송해보다가 별로 의미 없다 

고 생각하면 철수할 수도 있다. 문제는 할 수 있 

는 가능성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항 

변했다 

언론 문제를 이야기하다보니 이번 한나라당 공 

천에서 조선일보 출신 기자가 4명이나 공천을 받 

았다논점에서 고도의 중립성을요하는언론인이 

정계로 진출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대해 

물어봤다. “그런우려는충분히 이해가된다. 예를 

들어 경제부 기자가 취재원의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하면문제가되지만저는정치부기자근처에 

도 안 가봤고 기자를 하다가 바로 공천 받았던 것 

도 아니다”며 그런 비판은 이해되지만 자신은 그 

런것이아니라고주장했다 

만약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문광위에서 일 

하고싶다는진후보는문화정책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제시했다 “인수위 때 감명 갚게 들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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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가 뭐냐면 창작하는 사람들 즉 컨텐츠를 제 

작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 

다. 포털이 너무 강해 컨텐츠를 아주 헐값에 쓰 

고 있고， 또 방송사들은 외주제작사들이 만든 컨 

텐츠를 싼값에 틀고， 음반유통시장은 자신의 저 

작권 70% 이 상을 도둑질 당한다껴 “창작하는 
사람，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의 권리가 인정되어 

야 컨텐츠가 발전하는데 한국은 유통계를 장악 

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돈을 번다. 이것은 불공 

정하다. 어떤 식으로든 저작권을보호할수 있는 

제도， 법， 인력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한다. 심지어 

마피아도 자기상인들의 권리 보장하고 돈 뜯는 

데 세금도 받는 정부가 최소한의 그결 못해주냐” 

고밝혔다. 

그렇지만 일단 지역에서 당선되어야 하는데 어 

떤 공약틀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진 후보는 

“지금까지 제일 많이 만난 분들이 학부모들이다. 

이 지역 특성은 학부모들이 가장 불만이 많았다. 

학원이 없어서 다들 중계동， 노원구로 학원을 간 

다.또한이 지역에서는문화시설이 참부족하다. 

그래서 교육공약 몇 개 준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는문화와관련해서 엄청난시설을들여오려고추 

진하고 있다. 내가 내세울 것은 MB랑 같이 일했 

고또그런요구를할수있는이 정부와네트워크 

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뼈의 특정인데 ‘액션’을 

해야한다.지역 발전에 대한진도가너무늦다.이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는모두알고있지만못하 

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화끈하게 하겠다는 것 

이다”라고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신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물었 

다. “참 이상한 것이 공천 받으니까 소위 정치브로 

커라고 하는 사람틀이 찾아왔다 내 밑에 몇 표 있 

다또는시의원， 구의원 공천 몇 개 주변 표주겠 

다 이런 사람들이다. 나는 지금 정치 신인이고 도 

와주는 것은 고마운데 조건 거는 것은 절대 안한 



다. 만약 처음 시작하면서 누구한테 발목 잡히고 

이 렇게 당하면 영원히 내가 하고 싶은 정치 못한 

다 제발 꺼져라라고 말했다 이런 것은 어디나 다 

있는 일일 것이다. 정치판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하나 애매하다 그런 것은 팍 끊으려고 한다”고 

포부를밝혔다. 

관록의 5선 의원과 l\1B 측근이자 언론인 출신 

의 정치신인이 어떠한 대결을 별일지 중랑을에 

관심이집중되고있다. 

결정후보표문 

<220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1 선거 7μ벼의위원회(위씬장언화씩}는월간알2c<<l년 4엉호 84-87연 r션조선일보기자 새로운도전에 

나서다」 제하의 기샤애 대혜 r정고J 죠치한다 

월간 앙이 위 심의대상71시에서 채lß대 국회의원선거(서올중형구율지역)와 관련， 선거기간중에는 특갱한 후보자나 

갱당에 유리 또는 융리한 영향융 미칠 수 있는 륙집기억7μF를 게재힐수 없훔B도용구하고 잭판적 기준씨 사 없이 특 

정후보지만융선영S얘그의주요이력 재직시생적 정i 적포부 선거공약풍율인터유형식으료인융/샌과함깨 4 

개연에 걸쳐 부각보도한것은 여타후보자둥애게 툴리하깨 앙우려 'f 었다힐것이어서 I선거기‘F섬의기준제않(용갱 

성) 선거기시집의기준 셔”초뺑명성)‘ 선거기사성의기춘 제딩'"특정기획기새‘ 풍직선거법 제8죠(언흔기판의 공정보 

도의무) 각위반] 공직선거엉 재8조의3저 3항‘ 선거71'벼의위원회 규직 재잉조셰l~뻐 띠라위와감이 경갱한다 

D. 2008년 6월호 84면 

225 



2. 경 고 

의결번호 

언론사 

심의대상기샤 

이 유 

보도내용 

2008작심 l 결정유형/정 고 

울산매일 (주)울산매일신문사 / 울산 남구 삼산동 1488-4 
대표이사 정 길 남 

_ w당권경쟁 ‘다크호스’ … 최고위원 물망~ (2007년 12월 21일자 3면) 
_ w국회의원 헌신적 표밭갈이 성과.~ (2007년 12월 24일자 3면) 

(주)울산매일신문사가 발행한 울산매일 『당권경쟁 ‘다크호스’ .. . 최고위원 물망』 
(2007. 12. 21자 3면)， w국회의원 헌신적 표밭갈이 성고~~(2007. 12. 24자 3면)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울산매일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 
자의 특정 정당 입당 후 행적 및 향후 정치행보에 대해 지극히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분석 기사를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3조(객관성)， 공직 
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저18조의3제3항， 선거기 
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후 정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자 이 당 

선자와함께 전국을누비며 지지를호소했다 

l이명박대통령E될기 ... 정몽준의원 ‘우|상껑충’ 

당면경쟁 ‘다크호스’ ... 죄고위뭔 물망 

특히 ‘말을잘못하는정치인’으로손꼽히는정 

의원은재치있는순발력과유모를겸비， 유세장을 

웃음바다로몰아넣는등분위기 메이커 노릇을톡 

톡히 했다는 평이다. 또 지난 2002년 대선 유세 

때와는 달리 이 후보의 마지막 유세가 진행된 18 
일 밤서울 청계천 유세에는 이 후보와 정 의원이 

나란히 단상에 올라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어깨 

춤도선사했다 

BBK사건 요동속 막강한 버팀목 

‘입각설’ 에 ‘포스트이명박’ 표를도 

지난 12월 3일한나라당입당이후 ‘이명박대통 

령 만들기’ 의 일등 공신인 정몽준(동구) 의원이 

급기야당권 경쟁의 다크호스로부상하는등주가 

가치솟고있다 

정 의원은무소속이회장후보출마와BBK주가 

조작 의흑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 씨 귀국 등 

으로 정국이 요동칠 때마다 경선승복이라는 원칙 

에서 한치의 벗어남없는행보를보여사실상이 

후보의 가장막강한버팀목이 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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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던 19일 여의도 당사 

2층에 마련된 상황실에서는 한나라당 관계자들 

도 정 의원에게 특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 후보가 앉을 상황실 맨 앞줄에 ‘암체족’들이 

대거 포진하자 당 관계자들은 별도 맨 앞줄을 마 

련해 이 후보 옆에 정 의원을 앉힐 정도로 신경을 



쏟았다. 이어 도착한 이 후보는 정 의원을 포옹하 

며 감사의 뜻을표시했다. 

이에 따라앞으로정 의원의 당내 입지는상당히 

탄탄할것이란전망이 우세하다.벌써부터 내년 4 

월 총선에 앞서 당 대표에 정 의원의 이름이 거명 

되고있다 

그러나정 의원의 경우당장당내 경쟁에 뛰어들 

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5선 의원이 

지만 ‘정당정치’ 경력이 일천하고， 정 의원을 지 

지하는세력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정 의원측도 20일 “대가를 바라고 한나라당에 

입당한것은아니지 않느냐”면서 “정 의원은경쟁 

하는 것보다는 대외 활동변에서 역할이 주어지면 

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내년 총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만 

큼 최고위원직 또는 차기 내각(외교통상부장관 

또는 통열부장관)에 중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당장 당권 경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울산 정치권의 ‘맹주’에 이어 결국 5년 뒤인 

‘차기대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관측이 지 

노선스 

l 이영악대륭형안톨기 징용훈의원 ’위상 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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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적이다 

막판 정권창출의 공신으로 한나라당에 뿌리를 

내려 차기 대선까지 장기 승부를 거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판단때문이다 . 

• 한나라시당 ‘이명박대통령E를기’ 

어떻게했나 

국회의원 헌신적 표밭갈이 성과 

대선의 큰 파도가 지나갔다. 

한나라당울산시당은경선과대선의 격랑을헤쳐 

오면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온 힘을 기울였 

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자1 시당 당직자는 

말할것도없고지역 국회의원틀은서울과울산을 

오가며 표밭 다지기에 최선을 다했다. 그런 만큼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밑그림을 살짝 

틀여다본다<편집자주〉 

54γ。지지 얻어 역대 최고득표율 

막판정몽준의원 입당등큰영향 

각당 겉으론 평온…물밑 힘겨루기 돌입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기까지 경선 과 

정은말그대로치열한싸움판이었다. 

경선 당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 4명 가운데 정 

갑윤(중구) 의원을 제외한 최병국(남갑) 김기현 

(남을) 윤두환(북구) 의원이 이명박 경선 후보를 

지지했다.세싸움에서 절대적으로승산이 없었지 

만 투표 결과는 예상 밖으로 정갑윤 의원 혼자 고 

군분투하며 지지를 호소한 박근혜 전 대표가 더 

많은 지지를 받아 전국적으로 울산 중구가 뉴스의 

중심에있기도했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에 대해서도한때 이야기가분분했다. 

그러다보니 지역 국회의원들의 심기가 결코 불 

편하지만은 않았다. 어딘지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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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이 패인 골은 8월 19일 전당대회에서 

패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아름디운 승복으로 곧바 

로메워졌다. 

이처럼 ‘보이지않는손’과함께정갑윤의원의 

몽값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시당은 본격적 

인대선레이스를시작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은 좌장격인 최병국 의원이 맡고 

윤위원조l에게는총괄위원장소임이 주어지는툴로 

인선이 이뤄진 가운데 불평 없이 정권교체의 끔을 

현실화시키기위해하루하루바쁜일정을보냈다 

더욱이 중앙당 차원에서 대선 승리를 이끌어내 

기 위해 지역구에서 노력한 결과를 제18대 총선 

공천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한 만큼 의원들의 활약 

상은우열을가리기 힘들정도였다. 

어느 누구도 몽을 사리지 않고 말 그대로 ‘죽기 

살기’로이명박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다 . 

• ê!뻐리 시당 ‘이명빅 대통령만들기’ 어떻게 했니 

국회의원 헌신적 표밭갈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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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운데 대선 막뻐1 (12월 3일)에 지 역 최 

다션 의원인 정몽준(동구) 의원이 한나라당에 입 

당하고 그에 앞서 대통합민주신당에 몸담고 있었 

지만 정서적으로 한나라당에 가깝다는 평을 줄곧 

들어온강길부(울주군) 의원이 탈당， 이명박후보 

를 지지한 것도 역대 어느 대선보다 높은 54%의 

지지를얻는데큰역할을했다. 

무엇보다 정몽준 의원의 역할이 커진 것은 어느 

누구도부인할수없다. 

이명박 당선자가 지난 8일 울산을 방문， 거리유 

세를 펼치는 과정에서 “울산은 정몽준 의원 중심 

으로 열심히 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정 의원에게 

당부한것에서도미루어 짐작할수있다 

이 같은상황을 지켜본지역정가의 한관계자는 

“정 의원의 입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지역 국회의원사이에서는보이지 않는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울산시민들로부터 역대 대통령 선거 가운데 가 

장 높은 54%의 지지를 얻게 돼 시당 위원장으로 

서 가슴뿌듯하다”고총평한윤두환시당위원장 

은 “정몽준 의원이 대선 전에 입당해 분위기를 띄 

우는데 일조한것도큰힘이 됐다”고말했다. 

대선은 끝났지만 지역 정가에는 대규모 쓰나미 

가밀려올징후가짙다 

겉으로는평온한지역 정가， 10년 야당에서 여당 

으로 탈바꿈하는 한나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 

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등 지역 정가가 

저마다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속을 들여다보 

면 보이지 않은 힘겨루기가 이미 시작돼 벌써부터 

결과에관심이쏠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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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문 일 석 
언론샤 

『“여야 정쟁 이제 그만| 한국건설 동반자 돼야나 (2007년 12월 30일자 76~77면) 심의대상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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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펜그리고자유가 발행한 주간현대 2007년 12월 30일자 76~η면 『“여야 정쟁 
이제 그만! 한국건설 동반자 돼야피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주간현대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부산지역)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예정자오띤| 인터뷰 기사를 통해 소속 정당의 향후 국정 정책방향 
및 그의 약력， 성과， 정치적 소신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집중 보도한 것은 여타 후 
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저1 1 조(공 
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저1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 
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저1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여야 정쟁 이제 그만! E팩건실 동반자돼야’ 

이슈정치인인터뷰 

김무성 한나라당 최고위원 

김무성(쁜f 남구을) 한나라당최고위원이 대선 

을 기점으로 당 추스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3 

선의 김 최고위원은곁으로풍기는부드러운이미 

지와 달리 추진력과 톨파력을 갖춘 실리형 용장， 

실무형 지장이라는 평을 얻고 있다. 김영삼 전 대 

통령과 재야부터 시작해 청와대 민정 · 사정비서 

관， 내무부 차관을 지낸 그는 풍부한 경력을 바탕 

으로 한국 보수 정치판의 맥을 짚고 있는 뉴 리더 

로인정받고있다. 

-대선이 끝났다. 앞으로의 정국 전망은. 

‘17대 대통령 선거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치 

러졌다. 우리 한나라당은 유력 후보의 안위를 걱 

정하지 않는 선거， 공작정치， 네거티브 없는 깨끗 

하고 공정한 선거， 재외국민도 모두 함께 참여하 

는국민적 여망과시대적 소명에충실하려고나름 

대로최선을다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선 

거과정에서 있었던 대립과 갈등， 그리고 현안에 

대한 이견 등 선거 후유증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패자는 깨끗하게 승복 

을 하고 또 승지는 오만한 자세를 버리고 승자의 

아량으로 패자의 입장을 위로하고 반대파에 대한 

배려로 서로 화합을 함으로써 평상시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가 되는 성숙한 선진 정치의 모습을 국 

민들에게보여주어야한다. 

정치는 생물이다. 언제 어떻게 변화가올지 모른 

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필요하고 공통분 

모가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 

다-
-차기 정부의 바람직 한 정책 방향은. 

‘반목과 갈등으로 우리의 공동체는 흔들리고 

있다. 편가르기식 패거리 정치， 야당과 언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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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대정책이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 탕평 

잭을 펼쳐 인재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 

다. 해외 투자자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고， 국내 기 

업마저 몰아내는 잘못된 정책으로는 경제가 살아 

날수없다 실업률을낮추고미래형 신산업 육성 

에국가역량을집중해야한다. 

우방이라고 할수 있는 한 · 미관계는 안보뿐만 

아니라경제 분야의 협력도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는 현금 베이스로 들어온 미국 자금이 

엄청난 규모에 이른다. 이 같은 미국의 힘을 잘 활 

용해야한다 한나라당은위상이 강화된정책위원 

회를 중심으로 정책을 개발， 일부는 이미 국민 앞 

에 제시했다. 앞으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 

는가를정확히 파악하고국민들이 원하는것을하 

냐하나 절차와 단계를 밟아 시급한 것부터 먼저 

차례차례 해결하면서 추진력과 지속성 있는 정책 

시행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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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경제 재건을위한대안은. 

‘ IT.NT.BT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집중지원 
이 이뤄져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는 보다 강력하 

게 이들 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금처럼 

해외 투자자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고， 국내 기업 

마저 몰아내는노사문화로는경제가살아날수없 

다 선진 노사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법질서를 엄 

격하게 지켜 사회정의도확립해야한다. 

미래형 신산업 전략육성에 정부 재계 · 학계 · 

노동계 · 정치권등사회 각층의 역량을모아야한 

다. 여야를 초월해 정치권 모두 앞으로 소모적인 

정쟁을 자제하고 국민이라는 실제 수요자틀이 현 

장에서 원하는정책을공급하는정책정당으로거 

듭나야 한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새 

로 가동하는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7싸 한다 

-얼마 전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참여에관한법 

률얀을 제안해 여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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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평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위상에 맞는 역할과 

기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당시 UN으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나 

라였지만， 현재는 세계 10위권 내외의 경제대국 

이자민주주의와경제발전을동시에 이룩한국가 

로 발전했으며， 이제는 UN의 평화유지 활동에 대 

한 적극적인 참여요청을 받는 국가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무 

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서 

7)-능했겠지만， UN과 국제사회의 도움이 있었기 

에 더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 

는사설이다 

UN의 PKO 활동은 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 
한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다. 다목적군 활동과는 

달리 UN헌장에 의거，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설치하고 UN이 주체가 되어 운영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법적 ·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받는 

활동이다. 

법률안 주요 내용은 법률의 규정 범위를 유엔안 

보리 결의에 의거 설치되고 유엔이 직접 통제 및 

예산부담하에 있는유엔평화유지군으로한정하 

여 다국적 군을 제외했고， 국군의 해외파병에 대 

한국회 사전동의 원칙을명시하고， 350명의 범위 

내에서 익년도부대파견 계획에 대한동의를미리 

받는 경우， 위험도와 논란의 여지가 낮은 임무의 

PKO로 파견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으 

며， 100명 이하 소규모 파견의 경우 최대 3년 단 

위 최초 파견과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여 

절차의 간소화를 추구하고 있고， PKO 참여에 대 

비하여 상비부대를 설치 · 운영하여， 향후 우리의 

유엔상비체제 참여수준격상에 대비하도록했다. 

-6.25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구체적 
대책마련의필요성을제기한바있는데. 

‘ 6.25 한국전쟁 당시 8만이 넘는남한의 민간 
인들이 납북되었지만반세기가더 지난지금까지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납북인사들의 

가족들은수십년동안사랑하는이들의 생사조차 

알수없는불확실함속에 말할수없는고통을받 

아왔고， 국가로부터는 보호와지원보다는 각종 감 

시와 통제에 시달렸다. 납북자는 법률적으로 국가 

의 보호 대상인 대한민국 국민이며， 정치적으로는 

민족의 분단과 전쟁의 희생자이면서 반인도적 범 

죄의피해자에해당된다고볼수있다 

북한 정부는 아직까지도 납북자들의 행방이나 

생사확인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납북사건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무부처인 통일부 역 

시 전후 납북자 문제와 함께 6.25전쟁 당시의 

납북자와가족문제에 대해서 반세기가념도록실 

효성 있는정책을내놓지 않고있다. 

납북자 문제에 대해 남북한 간의 인식차이를 해 

결하려면 우리 정부가납북자들이 강제 납치되었 

다는사실적인근거를북한에 제시하여 북한을설 

득시키고 우리의 주장이 정당함을 확실히 인식시 

켜야 한다. 동시에 정확한 실태파악， 관련법 제정 

과 납북자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각종 국제법적 논리를 개발하고， 국제인 

권기구등을통승벼 국제적 관심과여론을환기시 

킬필요가있다. 

-영호남 화합을 위해 정당 체제 개편의 필요성 

을제기한것으로알고있다. 

‘망국적인지역감정 해소를위해 영호남의 화 

합이 중요하다. 지금처럼 지역적 기반이 아닌 정 

치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당이 좀더 적극적으 

로 호남을 안을 수 있는 지역 통합 정책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 이미 당 주요 당직에 능력 있는 

호남출신 인사를 픽업해 기용하는 등 어느 정도 

공을 들이고 있지만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일정 

부분을 호남출신에 보장하는 등 영호남 화합 차 

원에서 보다 파격적인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고본다. 

-당의 안정적 운영과결속강화를위해 당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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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역할론을강조했는데. 

‘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끈끈한 화합과 결 

속을 위해서는 평소 덕망이 있고 경험이 많은 당 

중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젊고 활력 있 

는 신진 의원들 옆에서 잘할 때는 맏형처럼 격려 

하고 지원하고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할 때는 

조언과 따끔한충고를 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가 

하면 당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튼튼한 지지대 

역할을하기때문이다. 

김무성은누구? 

그는 친화력이 강해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지키는스타일로지인들사이에서 의리파로통한 

다. 인맥을 관리할 때 말보다는 스킨십을 중요시 

한다.김 의원은사업을하다김영삼전 대통령과 

인연이 닿아정치에 입문했다. 

주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분방함과 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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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판단력과상대적 유연성이라눈융통성 있는꼼 

꼼한실무형 스타일은그를선이 굵은정치인으로 

평가받게 했다. 그는 패션모델 전문기업 모델라인 

이 선정한올해의 코리아베스트드레서 정치부문 

에서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의상 감각도 뛰어난 

신사풍의 정치인이기도하다 

검 의원은 재경위원장으로 활동하던 2005년， 박 

전대표가당사무총장을제안하자임기를중단하 

고 자리를 옮겼다.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는 박 

근혜 전 대표진영에서 조직총괄본부장을맡아사 

실상 좌장 역할을 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 

혜측 의원틀을 잇달아 만나 이 후보를 돕는 게 대 

의명분에 맞다며 적극적인 화합을주문했으며 이 

회창 무소속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냈지만 이 전 

총재 출마 반대를 선언하고 박 전 대표를 설득해 

이 전 총재의 출마가 정도는 아니라는 발언을 이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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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샤 
중부일보 (주)중부일보 /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0 

대표이사 임 재 율 

심의대상기샤 

(주)중부일보가 발행한 중부일보 2008년 1 월 8일자 25면 『“양평지역 각종 규제풀 
어 친환경 명품신도시 만들어야’』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중부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경기도 앙평지역)와 관련 
하여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예정자와의 인터뷰기사를 통해 그의 의정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3컷의 인물사진과 함께 과도하게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 
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 
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저18조의3저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저12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영지역 각풍 규제 풀어 힌흰정 

명품신도시만들어야’ 

정병국국회의원에게듣는다 

정병국 국회의원은 지난 2000년 정치활동에 입 

문해서 16~17대 국정 에서 맹활의노을 해왔다. 현 

재는 문화관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성특위위 

원과 새정치수요모임 등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를 만나 정치 고향인 양평의 미래 

에 대한 비전을 들어보고 10년 만에 되찾은 여당 

의원으로서의 활동계획도들어본다. 

지자체장과의 유기적 공조로지역 예산확보에 

최선 

지역민 신뢰에 보듭F하기 위해 지역 정치후배 

키울것 

-16대와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데 가장 

큰요인이 어있다고생각하시는지요. 

’처음도전했던 16대의 경우전임자에 대한실 

망감과새로운인물에 대한기대가컸다고생각됩 

니다. 또한 17대 때도 제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16대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당선된 뒤에 선거 지역구인 %뱅과가평 

의 단체장 선거 과정에서 공천 후유증이 엄청난 

문제로돌아왔습니다. 

제3자들이 볼 때 ‘정병국 의원에게 뭔가문제가 

있는것 아니냐’고생각을하게 됐고결국그러한 

부분이 여론을악화시켰다고봅니다.조직원관리 

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저의 과실이라고 생각합니 

다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 

중반드시 공조가필요하다고생각하시는부분이 

있나요? 

’지역의 예산확보가필요한부분은사전 협의 

를거쳐야하기 때문에 그런부분에서 공조가필요 

합니다. %병에서는 이제까지 그런 공조가 이뤄지 

지 않았다는생각이 들어 제가노력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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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3~4월에 단체장， 군 의 

원，도의원이 한자리에서 머리를맞대고예산을 

편성해 5월에 도로 넘겨 확정되면 6월 중앙부처 

로 올라갈 때까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뤄져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에만 최선을 다해도 예산 확보에 도 

움이 될것이라고확신합니다. 

-지역을 위해 신진 정치인을 키울 의향이 있으 

신지요? 

’정치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 

히 지역 정치를 이끌어갈 후배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것이 저를믿고신뢰해준지역 주 

민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저와 

동일한생각을하는세력이 많。싸합니다. 

당내에는 소위 소장파라고 불리죠. 이들이 이번 

대선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 대통령 선거에도 많은 

영향을끼쳤다고생각합니다. 

이들은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 

이명박당선자를만드는데 많은영향을끼쳤습니 

다 

-대운하공약이 %병군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 

말씀해주시지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양평 · 가평에서는 이명 

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줬습니 

다. 그 이유가 대운하 공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 

다. 양평지역은 근본적인 취수원에 대한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고 법개정을 올 

려도 비수도권 의원들이 반대하며 뭉치지만， 이명 

박대통령 당선자의 대운하공약은양평지역의 취 

수원을근본적으로바꿀수있을것으로생각됩니 

다. 

지금 아무리 생태신도시를 만든다 해도 수도권 

규제 때문에 규모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러나이런규제들을뛰어 넘으면다 

른 지역과 차별화되면서 자연 환경과 어우러진 

명품 신도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문화， 관광， 자연， 생태가 어우러져 있는 

친환경적 관광도시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정명국 국I1으’윈。‘1 튿는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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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작심8 결정유형/경 고 

언론샤 충청일보 (주)대한뉴스공사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124 
대표이사 이 규 택 

심의대상기샤 『“지역발전 인적네트워크 활용하길"~ (2008년 1월 16일자 18면) 

주
 

(주)대한뉴스공사가 발행한 충정일보 2008년 1월 16일자 18면 『“지역발전 인적네 
트워크 활용하길”』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충청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충북 정원지역)와 관련하 
여 특정 후보예정자와의 인터뷰기사를 통해 그의 약력， 공직재임 시 추진실적， 향후 
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과도하게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 
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저11조(공정성)， 선거기사심 
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 
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저1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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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지역발전 인적네트위크 월용마길” 

l서규용전농림부차관인터뷰 

날로의미가높아지고있는쌀농엽 직불제와농 

작물 피해 보험제도 도입에 큰 족적을 남긴 장본 

인이 충북 청원군 출신으로 알려져 큰 관심을 끌 

고 있다. 전 농림부 차관을 지내고 농촌발전에 기 

여한 서규용 씨 (59 . 한국농어민신문 대표)는 비 

록 현재는 공직을 떠났으나 아직도 농엽에 많은 

애정을갖고움직이고있다. 

서 전농림부차관은충북청원군에서 태어나청 

주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려운 기 

술고시에 합격한 후 26세의 나이에 농산물 피주 

검사소장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공직에 발을 

들여 논 이후 신념과 청렴결백의 신조로 더붙어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한 평생 노력을 기울 

였고 지난 2002년 농림부 차관을 끝으로 공직생 

활을마감했다. 

서 전 차관은 특히 농림부에서 근무하는 동안남 

다른 열성과 노력으로 많은 일을 했다. 농림부에 

있는 동안 일이 많기로 소문난 채소과장， 농산원 

예국장， 식량생산국장을 거쳐 차관보， 농촌진흥청 

장 등 농림부의 주요 부서를 두루 거쳤다. 서 전 

차관은 농민의 이들로농정에 모든 힘을 쏟아왔다 

는것이 그를기억하는동료나주위 사람들의 평 

가이다. 퇴직 후에도 열정은 식지 않아 앞으로 지 

역발전을위해남은여생을바치겠다는각오를보 

이고 있다. 이에 서 전 차관을 만나 그의 열정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중략) 

-미래의 꿈은무엇이었나. 

‘제가 태어난 곳은 충북 청원군 사주면 율량리 

이다.지금은행정구역이 청주시로편입된지역이 

다.덕성초등학교를거쳐청주중 고등학교를다 

니면서 20리가넘는등 · 하교길을교통수단이 없 

어 무심천변을 걸어 다녔다. 무심천변을 걸어 다 

니면서 나는 여러 종류의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웠 

고사색의 시간을많이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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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우리 농촌은왜 이렇게 어려운것일까?우리 

농민들이 더 잘살수는없을까?매일꽁보리빔에 떨 

어진옷을입고열심히 일을해도왜못하는것일까? 

우리 농민들에게 끔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업정책 

은없을까?’라고생각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이렇게무심천길을걸으면서 나에게는미래의 방 

향을설정하는계기가된것같다.농촌을위해큰일 

을하겠다고생각한것이 그시절이었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아들이 농사짓기를 바라는 부모 

는 없다. 등골이 휘어지도록 일만하고 가난을 벗 

어나지 못하는 농사를 바라는 경우는 없는 것이 

다. 여기에 대학마저 농과대학 진학을 반대했다. 

그러나나는부모님의 반대에도불구하고농촌을 

위한 끔을 펼치기 위해 고려대 농대에 진학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평생을 농업과 함께 하고 있다. 

-공직생활은 어떻게 보냈으며 향후 계획은. 

i군대를제대한후저는농촌을위한열정을불 

사르기 위해선 농림부 공무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파묻혀 기술고시 

공부에 진력했다. 농촌을 위해 큰 일을 하려면 반 

드시 거쳐야하는관문으로여겼기 때문이다. 

마침내 1972년 11월 제8회 기술고시에 합격했 

다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공직에발을들여놓은이후어느곳에서든지 공평 

무사한신념과 청렴결백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업 

무에매진해왔다 

농림부에서 이런 열정으로 근무한 후 3년간 마 

사회상임감사로재직했다. 마사회도농업과관계 

가 갚은 곳이다. 이곳에서 근무하면서도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다양한사업을전개했다. 

마사회를 그만둔 뒤 한농연 회장의 권유로 한국 

농어민신문사사장직을 맡았다. 농민 권익 보호의 

선봉에 있는 한국농어민신문의 활동상을 잘 알기 

에 흔쾌히 사장직을 수락해 지금까지 근무해오고 

있다(중략) 

-공직생활 중 기억에 남는 일과 지역사회를 위 

해노력한일은어떤것이 있는지. 

‘농림부차관보 시절 쌀 직불제를 도입했던 일 

과 농작물재해보험을 성사시킨 일이 기억에 남는 

다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정책 

이기에 추진하기에도 어려웠지 

만 성심을 가지고 임했다고 생 

각한다 

지역사회와 관련해서는 청원 

생명 쌀을 유명브랜드로 키운 

것이 보람이다. 쌀 브랜드사엽 

초기 다른 지역과의 경쟁을 이 

기기 위해 지역에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왔다. 또 충북농 

정이 전국의 최우수 자리를 차 

지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도민과 함께 한 것이지만 충북 

도가 농정 최우수와 우수상을 

가장많이 받은것이 이를보여 

준다고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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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역사회에서 하시는 활동은. 

i농림부에 재직하면서 어머님이 돌아가설 때 

부의금으로 어머님의 함자를 따서 ‘정성분 기금’ 

을만들어 어려운동료를도왔으며 모교인덕성초 

등학교 총동문회 장학회장을 맡고 있다 지역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을 돕기 위함이다. 

많은장학생을배출했고그들이 미래지역을이끌 

인물로성장하길기대한다. 또충북의실버예술단 

이사를 맡고 있으며， 청풍비전21과속리산경제포 

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밖에 청주고와 고려 

대 출신의 모임인 고청회 명예회장으로 있으며， 

청주중 · 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지역의 발전을위해 당부하섣 말씀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인물 

들을하나로묶는인적네트워크가가장중요하다. 

지역 출신의 인물들을중심으로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다양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매 

우중요하다. 

특히 지역의 발전은정책이나계획의 입안도중 

요하지만재원의 확보가가장중요하다. 인적네트 

워크를 바탕으로 재원을 확보하눈 노하우도 가진 

만큼 앞으로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교류와 활동 

을펼치기위해노력하겠다. 

서규용전농림부차표띈 ... 

1948년생으로 충북 청원군 사주변 율량리가 고 

향이며， 청주중 · 고등학교와고려대학교를졸업 

했다. 

제8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1972년 농산물파주검 

사소장을 시작으로농림부 공직을 출발한서 사장 

은 채소과장， 농산원예국장， 식량생산국장， 차관 

보， 농촌진흥청장 등 농림부의 주요 부서를 모두 

거쳤다. 

‘불도저’ 또는 ‘독일병정’으로 소문난서 사장 

은 일 앞에서는 공선사후의 신념과 청렴결백의 신 

조로 주변의 귀감이 되기도 했다. 

주량은소주 1병이지만장관을보좌하던시절에 

는술을극복하는능력이 뛰어나기자사회에서 주 

당으로 소문나기도 했다.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 

지만 농림부에서 구제역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습에 여념이 없던 시절 돌아가신 어머님에 대한 

슬픔은 갚게 간직하고 있다 

존경하는 인물은 박정희 전 대통령， 애창곡은 

‘흙에 살리라’ , 혈액형은 B형으로 성격은 약간 급 

한편이다. 

가족으로는 부인 고용순 여사와 사이에 1남l녀 

를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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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번호 

언 론 샤 

01 유 

보도내용 

2008^t심 11 결정유형/정 고 

성주신문 (주)성주신문사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42-6번지 l 
대표이사 최 성 고 l 

『주진우， 경제서적 출간.!I (2008년 1월 15일자 12면) 

(주)성주신문사가 발행한 성주신문 2008년 1월 15일자 12면 『주진우， 경제서적 출 
간』 제하의 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고령 · 성주 · 칠곡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명의 
가 나타나는 저술의 광고는 그 광고가 저술의 정상적 판매 목적 외에 특정인의 인 
물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음에도 성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저술 광고를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7조(상업 
광고의 제한) 제1 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법 제93 
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등 금지) 저12항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저1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저1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사조그룹회장 

지 경영 DNA야말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임을알수있다 

주진우，경제서적졸갇 규제혁신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육성이 해법이다 

우리의 미래를어둡게 하는것은새로운글로별 

기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샌드위치 

신세가 장기화되면서 국제경쟁에서 탈락하는 기 

업들도 문제지만， 중하위 기업군에서 경쟁력있는 

기업들이 성장 · 발전하지 못하는것은더욱큰문 

제다.차세대성장동력산업과부품소재산업에서 

중견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 · 발전해 새로운 

글로별 대기엽이 나와야한다.출자총액제한과경 

제력 집중 억제，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를 해제 

해야한다 〈본문중에서〉 

매출 1조원을 달성한 성공 기업인! 

경제와기업을살릴수있는탁월한분석! 

기업성패는 변화， 스피드 그리고 사람이 결정요 

인이다 

대부분의 기업 최고경영자ιEO)들은 기업경영 

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전략용어가 있다. 

변화와 스피드 그리고 사람이다 물론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를 경영하는 분들도 즐겨 쓰는 용어이 

다.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이러한범주를크게 벗어나지 않는다.즉이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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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경북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학사 

• 미국Colwnbia 대학원 정치학석사 · 박사과정 
료
 

스
 

1 

• 한양대학교 대학원 정치학박사， 

러시아 EastemState대학명예 경제학박사 

• 서울대 경영대학원 매n그과정수료 

•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언론과정 수료 

’경력사항 
• 15，1 6대 국회의원， 국회 원내부총무 

·한나라당청년위원장 총재비서실장· 

국가혁신위원회 행정실장 · 정책위 부의장 

• 사조그룹 부사장-사장-회장(1977.11-현재) 

• 한국무역협회 부회장(2005.3-현재)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2004.1 1-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사(1995.3-현재) , 

한국원양어엽협회 고문(1995.3-현재) 

• 한국정치학회 이사(2004.3-현재) 

’상훈 
• 수출의날 대통령 표창수상(1979.1 1) , 

수산물수출공적 수산청장표창수상(1982.2) 

.석탑산업훈장및 2천만불수출의 탑 

(1985.11) . 5천만불 수출의 탑(1988.1 1) . 
금탑 산업훈장(1992.1 2) . 7천만불 수출의 탑 
(2001.1 1)수상 

，주요저서 

.199521C에 도전하는 우리 농민틀 

2000년대 일본농업 

파란틀파란바다 

농심천심 

• 2004 대한민국 국회의 행정통제에 관한연구 

사조그룹회장 

^지O 겨 II셔저 홀가 -,--~ -,-, -c5 nu ，、 1 ， 를프 i..! 
매출 1조원을 달성한 성공 기업인! 

경채와 기업을 살릴 수 있는 탁월한 분석’ 

기업성때는 변화， 스피드 그리고 샤렴이 곁정요인이다 
대부용의기업최고경영>1!:쩌를옹기업경영흩8앤서 공릉젝으로강호하는전략용어기밍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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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경영aμρt밑료기엄의성녕괴잉진을위한월수요쇼잉을잉수있다 

규찌혁션율 통한 글로벌 기업 육성이 해법이다 
우리의 미예.어돕게 8한것은 셰료g을호영 기엉이 나"'1 뭇하고 양}는정이디 샌드쩌쳐 
신에기장7뼈되면서국세경쟁에서얻획뼈IC기엉톨도문쩌X엔，용F위기엉군에서경g역있능 
기엉들이성장 앙정배I"i못해E것온더욱큰훈에디 자뻐”성장용혀상엉괴 ￥용소셰산업예 
서 중견기업들이 지숙찍으로 성정 암징에 얘로웅을로잉 q기업이 나찍이한다 율자흥액제언 
과경예혁 ￡엉억찌，수도엉규에동각종규제g에제에이힌다 띤흩용에서) 

국가얼진정잭연구월 

l;t1'_~lt 1l'어g 밍 ._ 
’ .. ‘ ' __ ， fJ!2-용 •• 서‘4’q요’쳐'>11찍샤 
이국에 ... 에앤1씨억쩍셔 학시의갱수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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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의얘’영<".상(l9J')，1I)수센수 .. 객수산%잉수상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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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번호 

언론샤 

심의대상기샤 

주 

0] 유 

보도내용 

2008^t심 12 결정유형/정 고 

월요신문 (주)월요문화사 / 서울 노원구 공릉동 312-3 
대표이사 박종선 

『이명박 정부 날개를 달고 힘차게 비상할 것.! (2008년 1월 20일자 5면) 

(주)월요문화사가 발행한 월요신문 2008년 1월 20일자 5면 『이명박 정부 날개를 
달고 힘차게 비상할 것』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제 18대 국회의원선거(대구 수성갑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008. 1.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월요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f |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저1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저1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 
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저1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저112조저1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투기 광풍’ 이 몰아쳤습니다 

이명박정부 날개를 달고 일차게 비상발킷 

이번 17대 대통령선거는 이 같은 노무현정부의 

실정앉政)에 대한국민들의 준엄한심판의 결과 

입니다. 

이한구/한나라당정책위의장 

먼저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정권 

창출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갚은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노무현정권은 지난 5년 동안 온갖 실정으로 우 

리 국민들에게 고달픔과 시 련을 안겨 주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에도 미달하 

는 경제성장， 청년 일자리 감소， 서민경제 악화， 전 

국의 집값· 땅값· 전세값상승’ 등과거 어느정 

권에서 겪지 않은복합적인고통을당하였습니다 

빈곤층 비율은 높아져만 가고 ‘神이 내린 직장 

(도덕적 해이의 표본인 정부기관)’이 많이 탄생 

되었으며 부동산 · 주식 · 복권 · 사행성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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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한구는 17대 국회 초대 한나라당정책위원 

장을역임하면서 정부여당의 국가정체성 유린공 

작을 막아내고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끊임없는 쓴 소리와 정책 대안을 제시 

해왔으며 대션을앞두고만장일치로다시 정책위 

의장에 선임되어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 개발(한 

나라당의 10대 기본정책 및 20대 핵심공약 등)을 

주도함으로써 정권창출에주춧돌이 되었습니다. 

또한저의 땀과노력，그리고대구시민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으 

로 침체 일로에 있던 대구경북 지역이 역동적이고 

희망찬 2008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큰 기쁨이 아 

닐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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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신문(주)이 발행한 상주신문 2000년 1월 21일자 2면 『변화하여 새롭게 태어나 l 
는 상주』 제하의 기고문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l 

언 론 샤 상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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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기샤 『변화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상주.!l (2008년 1월 21일자 2면)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상주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 
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상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기고문을 게재한 것 
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 
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저12항，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쩌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 
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변확01여 새롭게 태어나는 상주 

손승태/경영학박사/한나라당국책위원 

무자년 새해! 상주시민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 

며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상주에도 경부대운하건설이 구체화되면서 

신년 벽두부터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 

다 

경부대운하 청사진에 따르면， 상주시에는 화물 

터미널 1개소，여객터미널 2개소총 3개소에 터미 

널이 설치되며， 터미 널을 포함한 대운하 수변지구 

에는 대규모 수변테마파크， 낙동강 생물자원관， 

에코컨벤션 등 국제 비즈니스 관광레저 타운은 물 

론 농특산물 유통 및 물류단지 등이 조성될 계획 

242 

이라고합니다. 

경부대운하 약 212km 한강과 약 288km의 낙동 
강 사이의 조령산 인근 40km를 인공수로로 연결 

시키고 하상이 낮은 일부 구간을 준설하여 총 

54뻐n의 종단수로(縮斷水路)의 운하를 건설하 

는 것으로， 투자비용은 약 16조 3천억원이 소요 

되는 국가적인 중대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대운 

하건설에따른사업의 타당성 검토및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야 합니 

다. 공사에 착공하여 준공할 때까지도 많은 시일 

이 소요될 것이므로 지금부터 너무 성급하게 기 

대에 부풀어 있으면，오히려 실망이 커질수도있 

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2천년에 걸친 우리 고장의 오랜 

전통문화 · 예술에서 창조정신을 찾。h 지역경제 

에접목시키는 ‘창조·문화정신’을갖고 ‘새로운 

비전’ 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낙동강 경부대운하 및 낙동강 3대 프 

로젝트와 어우러지는 종합레저타운 및 뉴타운조 

받들어 섬기는 「시민만족 · 감동경영」을 해야 되 

며 ， 모든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인화단결”하 

성은 물론， 우리고장의 농 축 

산물을 브랜드화 하고 친환경 

산업체를 유치하며， 삶의 질과 

젊은 문화공간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명문고교를 중점 육성 

함은 물론 외국어 특목고를 유 

치함과 동시에 축산분뇨활용 

바이오에너지 등 선재생에너 

지산업시설도 육성해야 될 것 

입니다 지금우리에게 가장중 

요한 것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창조적이며 적극적 

인 정신과 화합 · 단결하는 마 

음가짐을 갖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도 시의원들은 고객이신 시 

~‘~ 형히여야@니다 
ι」를 일 JI .:iL> 예를 i언 닉등강 경￥대tè'↑ 및 

녁용강 '" 프로''''와 어g러χ 는 
부'f년 재뼈j 상주시민여러톨! 용앙에져타용 밍 뉴타운조성온 I 
@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gε “ F 우리고장외 농 혹‘세i을 브앤 
i이 앵톨히시여 기정에 민'IOf 깃 드" 하고 ~"경산엉:ta. ~"'U!이 
E시 길 .. ~~니다 며 àf익 g과 잉은 """간li ll!용 
g리 싱주얘'" 경￥대용하건"이 하여야 잉니다 
구째회외연서 신년 액두부터 새호 。，'*러 영웅고교."정 욕성@은 
g 언@의 'f링이 l고있슬니다 용혼 외학어 .... 고.유’이엠괴 률 
정￥대g하 칭시진에 따르연 싱 시에 *산툴뇨I용 바이오에녀지 률 
주시예는 '111터미냉 1깨소 여a 산찌생애너지산엉시잉도 욕성뼈야 
터이잉 '"소 를""소예 터미잉이 i 것잉니다 지g 우리에재기장중 
염치되며 터미잉을 요엠 요힌 것e 시q혀 연회 

힌대용하수영지구에는 I t ‘ I • 획극 수용하고 창 
대규오 수연g이파크 닝 l 조적이여 혀극혀인 정 
융깅 생.'뻐g 예코컨 '11 5', . 신과 빼 딩a하능 
앤션 용 갖제 비즈니스 、 ì~ 0'용기잉a 갖는 것이 
g용에'; 타앉 §용 농 ，빼r 라고치는생각앙니다 
‘신톨유릉잉을휴g지 ι4 ‘- ‘ ., 지역국g의잉 
용이 죠성i 찌@이라고 .. ι • 과 시장 도 시의원흩 
힘니다 _ .... _ 은 고잭。 신 시민즐께 

경부대e하익2I2km 손숭대 서기브고 률거용성을 
씬깅과약 288l<m의 낭륭 l 경영m 이시 l 상。버 수잉도g 밍툴 
강 사이의 조영산 인근 (암니리g국에위윈) 어 성기는r시민민력 

변화하여 새롭게 태어냐는상주 

4α~. 인용수로로 연검시키고 하 깅률경영，ll 빼야 외며 오든 시인 
상이 닝은 잉￥구깅" .. 잉히여 용 를이 힌미융 힌훗으호 엔회단~..， 
%이@의 용e수로“"' ... 의 용 는 .. 앙의장도g어야잉니다 
.,. 건영하는것므호 1자비용은 긍년 4월 q잉용 쩨"'"，.션일잉 
익 16조 3잉억원이 소요되는 국가 니다 우리 상주시가 연g외어 새g 
혀인 g대힌 사잉입니다 띠리셔 대 게 해어나도l 가g 잉장서서 잉휠 
운!’건잉에 띠를사업의 티g성 정 일꾼융션택해어밍것입니다 
토 잊 @경 g양잉가. 거쳐 국인혀 그러@ 애 잉g용 우선 X잉에깨 
인 잉잉. 이g어내야 잉니다 융사 는，"명정대(公~iE大f，째야하여 
예 혀용’때 톨용잉 떼끼지도 많온 lI'언"외 째료용 도정J의식@ 강고 
시잉이 소". 것이므로 지금부터 실앵뼈이 되며 「시인을을 빙를어 성 
너무 성，，0}꺼 기q얘 ￥g어 있으 기고 인"딩iI，토R 노연해야 힌다 
연 오히려잉잉이크힐수도있슬니 고저는생킥@니다 

다 음으토 다가오능 잉닐@ 잊이m 
우리스스증도 2연년에검진우리 여 새때 ‘ 많이 엉으시고 • 건 
고장의 오앤 갱톨문m 애@에서 강m시여 인샤~l!하는 우자년이 
칭조정선을 찾이 지역경셰에 잉a 퇴시기. 비오여 톨우이뭇툴에깨 
시키는정조 용"정신을강고 1새 도@잉을푸는힌얘기 g시기.바 
,. .. 비앙을 수원하여 차허 엉이 수 링니다 

는화합의장도열어야합니다. 

금년 4월 9일은 제18대 총선 

일입니다 우리 상주시가 변화 

되어 새롭게 태어나도록 가장 

앞장서서 일할 일꾼을 선택해 

야할것입니다. 

그러한 새 일꾼은 우선 자신 

에게는 「공명정대(公明正大)J 

해야 하며， 늘 「변화와 새로운 

도전」 의식을갖고실행해야되 

며， 「시민들을 받들어 섬기고 

인화단결」토록 노력해야 한다 

고저는생각합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설날을 맞 

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며 만사형통하는 

무자년이 되시기를 비오며， 불 

우이웃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민들께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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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서남일보 (주)서남일보사 / 광주 동구 호남동 14-1 
대표이사 박국태 

심의대상기샤 『한국전쟁의 상처를 세계평화로 승화 시커나가자~ (2008년 1월 21일자 3면) 

(주)서남일보사가 발행한 서남일보 2008년 1월 21일자 3면 『한국전쟁의 상처를 세 
계평화로 승화 시켜나가자』 제하의 기고문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남 나주 • 화순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 
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 
야 할 것임에도 서남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기고문을 게재 
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 
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저12항， 공직선거법 제 
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 
원회 규칙 제 12조저1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효백전행의 상처틀 세계평와로 

승와시려나가자 

정호선 /15대 국회의원 · 세계학생UN본부장 

금년은 한국전쟁 (1950.6.25)이 일어난 지 58년 

째이며 휴전상태로 우리는 아직도 전쟁의 사슬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다. 이제는 이와 

같은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아니 되며， 벌써 

끝나야 했는데도 끝이 나지 않은， 반드시 끝나야 

만 하는 전쟁인데 왜?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있는 

가?하여간더 이상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서는안 

된다는 것을 가장 큰 교훈으로 삼고 한국전쟁을 

세계평화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얀을 모색해 보 

자. (중략) 

금년 10~길 24일 UN의 날 기념행사로 한반도 평 

화와 세계평화 및 영적 세계의 평회를 위해 8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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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영령횟靈)들을 위로하는 “한국전쟁세계평 

화대회 (Korean War & World Peace Festiv외)"를 
주한 외국대사관과 함께 범세계적으로 개최할 것 

을제안한다. 

첫 번째 행사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 

식 추모의 례를 갖추면서 참전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국민의 이름으로명예훈장을수여하자.예를 

들면， 전쟁에서 희생된 벤 프리트 장군과 워커 대 

장，그리고아이젠하워 대통령 이들，벤프리트장 

군아들，클라크m군사령관아들，워커 대장아 

들，모택동아들이 그대상이다. 

그리고두번째 행사는서울시청 앞광장에서 참 

전국의 장례문화예술제와 같은 추모예술제 (So버 

of Corea, Soul of UN)를 개최하도록 하자. 우리나 
라전통장례식인상여(喪與)와만장행렬을포함 

하여 각국 장례예식행렬을 광화문 거리에서 하고 

매년 정 례 행사로서 우리나라 전통문화 예술축제 

로 승화시켜나가자. 행사를 통해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생명의 존엄성을인식하고타종교의 장례 

문화를 이해하면서 영흔문제로 인한 종교의 갈등 

을해소해나가자. 

또한 한국전쟁을 세계평화로 승화시키기 위해 

참전국과 함께 DMZ에 세계평화도시와 추모공원 

을 조성하여 이 땅에서 전쟁， 기아， 공해를 영원히 

추방하고 남북 평화통일을 이룩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우주평화및 영계평화로연계해 나가자. 

학생αJ을 활성화시켜 대산하 단체로 가입하고 

전 세계 학생들이 인터넷을통해 친구가되어 하 

나의 지구촌을 만들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자기 

나라의 고유한문화와사상을 교류하도록 하여 사 

랑과 자비가 넘치는 아름다운 지구촌을 건설해 나 

가기위해서이다 

세 번째 행사는금년 UN의 날， 미래 지도자를양 

성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80 
개 UN회원국의 고등학생 대표로 “제 1회 세계학 

생UN총회 ”를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개최하 

자. 전 세계 초.중고등학교 학생회장단으로 세계 

“한국전쟁세계평화대회”의 장례예산은 총 29억 

으로 10대 기업은 5，000만원， 50대 기업은 3,000 
만원， 100대 기업은 2，000만원， 종교단체와 국민 

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국풍의 차오스바람을 일 

으켜 나가자. 지출내역은국회의원회관추모행사 

에서 1억원，서울시청 앞추모예술제 5억원， 세계 

고등학생UN총회비 11억원， 한국전쟁디지털자료 

을연온 힌녁전 8(1950，6.25)이 잉어 새 언’ 영샤는 g년 에의 낱 이 

인지 %녕，。때 휴전싱해중 우잉논 「‘’“ 래 지"'ftI 양성히고 애" ~"써 
짧짧劉짧앓 륙 별 -'1 고 훌짜} ;없영용흉fr뚫짧냉X 
전쟁용다시는잉여나서늠。，μ 외여 ~ ‘ 아생[이용'1". 국회잉사당 용".장 

엉써 g니야 g는씨도 i이 t-!A1?l ‘w:.... 에서 깨최하지 전 찌찌 aι g 고용 
용 인드시 *내야인} 히한 전엉인때 정 호 선 ~‘... "교 역생""딩으로 씨얘여생UN율 
에?~. 룻 상세 g고 있는기’ 하 1외 국회의원 세계회뺑”본부징 …-- ‘성회 시켜 UN싣하 당체을 7에하 
여강 히 이상 전엉이 이 링에 일어나 -’- 고 전 에~"냉§이 잉터엣을 톨에 
서는 안 g다는 것을 기장 은 교g으 진구기 되어 하니썩 지구용융 인앤도 

혹 상고 힌R전쟁을 세져잉여}ξ - • 도외얘고X얘이 X 기 나리의 고유 

떻앓앓짧뿔원지 한국전쟁의 상처를 잃짧1짧옆짧엽 
잉국{l61~극)으호서 이극 I쭈 ”나 혼을 전잉에 나가기 ~~λ 이다 

다 E강스 얘엉잉드 뉴힐핸드 때즉 세계평화로 승화 시켜 나가자 뀐녁선정에，，@뼈회-외 g혜에 
낭이프리 "공@갖 '1’1 엉굿 잉기 산옹 용 æ<억으료 11)l;ll 7]업은 5αm 
에 i톨6 야 에티업이 그리스 ! 인앤 "" 키업은 &αp인앤 100<>기 
엉부르크 g리앤1 .>1. 외S 지임국"(5 ~;꺼 "의. 깅이 e는 것을 보연 。 대g영 。야 앤 프리를 장군 。밑 업온 Z.，α쩌앤 용-.... '딩에외 극인이 
깨국)온노르쩌이 "QlIol크스，q~. 인 액도 g국전영을 잊지 엉고 있디고 를잉크 W군 사영앙 。에i 잉커대장 X뼈적으흐 g여8’여묵융외 카오스 

도 이앙잉。 。 여 를X 지g국온 " 깨 를아 이찌 잉은 새Wo ， 톨었으펴 그 이t . .2.'뻐용 。톨이 그 대상이다 O댐용 잉으켜 나7}~. 지i 내역온 
욱이나 되어 에끼국외 도융을 일았었 라고 영g온 국정이 없으나 낭앙괴 그리고 우 언예 앵 4년 서을시정 국，，~잉，，~추오엉A써 1억잉 서율 

디 군사연찬연구소PI 외"연 미국외 욕갱융 비훗.，져 이 전갱에 잉"앙 양 g야‘서 g전굿의 징i1I~'-l예용 시징양후요예슬쩌 %잉 에찌고융 

정시X한 31.00J;!I. LN군 αP명 '(!! 5!.든 니라기 앙께 전샤X쩌 영혼을 쩌외} 강용 "，，，，여@쩌 S피 ct Caea. ~~비 11억~ . .，.，전쟁디지 
극긍시앙지)는 13<1Xll엉이고 ."전 *요6눈 위엉찌를지내연서 낭~~ ~d씨)톨"최하도.ðl지 우킥 잉;:;~J!연 7억횡 ~ 재1 엉a후R공잉 ,', 는 잉""엉 용국군온 lSOJ 염으호 정융 용경'"겨 명" 융존율 선언하고 니라 전톨 징히식인 상여 .... 와 인 잊 ~，이도시 설져비용 5억원을 예싱 

톨1m여 엉이 전시잉~ ~o lcι @에도 잊 륨률이영m 인정 * 언영 징앵떠율 ".，.，예 각R 장에예싱멍 하고있다 

예?:.1녕이나 X 낭는껴도 이 전g 을 이l어 나기도 .• 'H::q ‘을 ."，뭉 커라써서 아고 얘연 정 웅궁과 일용융 tll~J<여 4대 깅얘 

이 이칙도 끝나지 않g，톨 우리 힌 뭉년 10. μ'~ Ul에 날 기엉엉사 에 엉κl료서 우리나깅 전용용m 예g 긋외 를.，구니에서 @인도외 i인셋 

언 동옹이 생ζ뼈보지 이 전쟁에서 로힌언도 ~-세얘."，’‘ g쩍 흑찌로융Sμ1쳐니기자 .'톨용어 이~톨걱정잉@다고 i리겠는m 
i잉생잉 수싱밍 엄외 닝g용엉용융이 세져외 영회를 위~，.얀 영외 엉엉 전잉으혹 인이씬 nl~와생g외 종엉성 를교.，，~히여힌닝극전g에서 억율 .. ，이니 갱상애져에서 찌때호 인에 (윷톨，.융 위를tiJ-E~을정갱세져 율 인식@’고 티 용교Jll 징에를m-. ~'게 이g되어 이융에서 .지 뭇앵 

을 이하고 있는지 이L 연 구원에서 엉회대회 (Kararl W'IC & Wa성 ... 이에’”건서 영혼용X 호 인앙 용교잉 <B;'l잉 앤@을 '"꺼쭈어 g갱고 연잉 

뼈를연써 야혀도 전잉을 하고 있는 '5η31)". 추@ 외국대 ι딩과 영깨 g융을 에쇼얘 나기자 @ 써1호 강 수 있도‘ 기왼하고 힌 

것온 。써지 우리가 엉신셰 없어 찌 엉셰껴쩍으효 "최믿 것을 쩌인'"여 "힌 한녁전쟁을 에제~"로 융회 유전g외 상 .. 톨 셰1엉회로 ."，시 
얘료 정에의식을 치1지 웃~ 혹시나 엇언’， ~서는 을g외원M 얘회 시키기 쩌이 웅전극i까 잉찌 """’ 켜 극용융싱혀 나7ì^). 

앤잉을 잦고 있는 것은 이닙” ’ 외‘에서 공식 $~I~. 짖후연서 세끼~"도시g 추51"임을 죠성@뼈 
앙핵산더 어시아‘씨(Alexander R. 잉전국으료루터 쭈깅을 잉에 긋믿잉 이 영에서 전영 "이 공이톨 영잉히 

'''''''''"얘앵이국해시키 이애싱 추 이.으호영예""을 수여ðP;} 얘톨 후양하E 낭l 엉m톰잉을 이륙.，져 I 외!에n 기]논툴지의연a 잉 
이@칙얘샤외 잉찌 '5ffI년 4월 ￡잉 i연 전g에 :1 J:l1J~ 엔 g리트 g 써1엉회에 기여"고 우쭈생" 잊 영 u 임에하지 잉을수도 잉g니q 
잉버외 시키표에서 힌'"전 칭전;I;~SlI 군과 잉커 얘g 그리고 。에앤8때 1영화로연쩌g 니'"지1 

관 7억원 및 세계평화추모공원 

및 평화도시 설계비용 5억원을 

예상하고있다. 

중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4개 강 

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한반도의 

불안한미래를걱정만한다고풀 

리겠는가?종교를초월하여 한국 

전쟁에서 억울하게 희생되어 이 

승에서 풀지 못한 망자의 원한을 

풀어주어 즐겁고 편안한 세계로 

갈수있도록기원하고，한국전쟁 

의 상처를 세계평화로 승화시켜 

국운을살려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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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2008^t심 21 결정유형/경 고 

시민일보 (주)시민일보사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3-22 
대표이사 최 정 호 

『통일부 폐지 논란~ (2008년 1월 21일자 5면) 

(주)시민일보A까 발행한 시민일보 2008년 1월 21일자 5면 『통일부 폐지 논란』 제 
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인천 계양을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l.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시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 
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으로 올랐다고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가 미국경제의 불황을 예고한다. 

통일부폐지논란 주가는 1700 밑으로 떨어졌다. 올해 경제가 심 

상치 않다. 여기에 이명박정부가 남북 관계를 잘 

못다루어서 남북관계가경색되어 외국인투자자 

가 대거 이탈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판에 경부운하운운하며 쓸데없는 에너지를낭 

비해서는 안된다. 정통부， 과기부를 없앤다고 한 

다. 통일부도 없애버리겠다고 한다. 1969년 국토 

통일원 시절부터 유지해오던 통일부를 없애겠다 

니. 북한통전부맛을봐야안다며 정세현 전 장관 

이 일갈한다. 만일 외교적 역량이 축적된 북한을 

상대로신임정부가북한에 대한경험이 없는부서 

들이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만나 

게 될 때 이용되기 십상이다 

송영길 / 대통합신당국회의원 

최고위원 구성관련 쇄신이 안보인다고 하는 지 

적이 있다 이번 최고위원은 변화와 쇄신을 당대 

표가추동할 때 생기는 파열음과분열을 막아주고 

대표의 추동을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다. 문제는 공천쇄신과 인재영입이다. 아무리 공 

천쇄신을 하고 싶어도 기존 인물을 대체할 새로운 

인재， 그리고 그 지역에서의 지지도 없으면 쉽지 

않는 일이다. 문제는 공천의 쇄신과 혁명을 누가 

공평무사하고 단호하게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이 

다. 손 대표의 운명은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 

다. 

물가가심상치 않다. 곡물가도 오른다. 밀가루 한 

포대 20킬로그램짜리가 15，000원에서 2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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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촌동 30년 영구임대주택 건설관련 민원현장 

을 방문하였다. 박촌동 30번지이다. 235세대 3개 

동을 내년 9월 완공목표로 공사하고 있다. 남양건 



설이 시공사이다. 발주처는 대한주택공λ에다 주 다.503 탄의뿌대 이전이 논란이다. 원래 안산에 

민들은 킹스빌리를 비롯한 인근 노후된 아름， 대 

부， 은성， 하트빌라 등과 함께 합동개발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11평， 13평형 

서민아파트만들어올경우지역이 슬럼화될우려 

를표시한다.503 탄약부대 때문에 탄약안전거리 

845미터 규정에 저촉된 지역 

있던 것이 률현역 앞으로 옮겨옹 것이다 이 부대 

의 존재로 인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한이 생겼 

다. 률현역과 박촌역 역세권 개발의 제한요소이 

다. 남북관계가 풀려야 이 문제도 해결된다. 최소 

한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라도 바뀌어야 이전 

이 있다. 대한주택공사 사장 

과 통화하였다. 사업본부장과 

통일부폐지 논란 

여부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현재상태로는 탄약추 

진거리 등의 이유로 옮기기 

길학균 보좌관을 만나도록 하 

였다. 당장 공사현장 차단막 

이 투명한 아크렬 등으로 되 

어 있지 않아주변 햇볕이 차 

단되어 빌라주민들의 고통이 

심하다. 

박촌동 주변에는 노인정 하 

나없어노인들이쉴곳이없 

다. 콘테이너 박스를 임시로 

쓰고 있는데 철거요구가옹다 

고 한다. 구청에서 주는 노인 

정에 대한 지원혜택도 없다. 

지역 노인복지센터 건립이 시 

급하다. 박촌역에 에스컬레이 

터와 엘리베이터가 없어 노인 

들이 고생이다. 이번 시예산에 반영토록 하였다. 

약 25억 예산이 소요된다. 박촌 앞에는 시내버스 

30번， 81번 등이 타는 정류장은 있어도 내리는 곳 

이 없다.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박촌지역 주변 상가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었 

가 쉽지 않다. 미군부대 탄약 

까지보관하고있다. 

저녁 계양구축구연합회 회 

장들 시무식에 참석하였다 

카리스호텔에서 있었다. 카 

리스호텔이 증축이 되어 좋 

아졌다. 김원국 회장， 박재광 

사무총장과 김경범， 김두환， 

노순철， 최병기， 이유재， 조은 

직， 정인상 부회장을 비롯한 

각 회장들과 인사를 나누었 

다. 축구연합회에 오면 항상 

부채의식이 생긴다 아직도 

계양구에 잔디구장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써클 경기장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들 

고 그 때 잔디구장을 같이 만들 생각이다.100억 

예산 중 10억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였다. 아시안 

게임 경기장 건설 시 서운동지역에 만들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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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번호 2008^t심 22 결정유형/정 고 

언론샤 전북도민일보 (주)전북도민일보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417-62 I 
대표이사 임 병 찬 l 

심의대상기샤 『쩌빽뺀뺀서써쐐샘부원씬신샌A시”싸17까가r빠̂x 

(주)전북도민일보가 발행한 전북도민일보 2008년 1 월 2낀1 일자 1년5땐면 『서부 신시가지 l 
내 무리한 공공기관 이전 중단돼야』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l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전북 덕진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 
일부터 선거일까지 2008. 1. 10. ~ 4. 9 . )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며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전북도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 
기준 제 1조(공정성) ，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1조(외부기고 등) 제2항， 공직선거법 제8 
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시심의위 
원회 규칙 제 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서부 신시가지내 무리안공공기관 

이전중단돼야 

채수찬/국회의원 

전주의 대표적인 행정관청 밀집지인 6지구(우 

아동， 인후동， 금암동， 인근 백제로변)의 도심공동 

화가 우려되고 있다.1990년대 초반에 조성되기 

시작한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에 의해 전주동부 

권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들이 속속 떠나갈 전망 

이다. 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이 떠나간자리에 행 

맹그렁하게 남은구도심 상가를지켜본지역 주민 

들이 공공기관이 떠나간 이후의 공동화를 걱정하 

는것은당연하다 

현재 전주시 각지구에서 진행되고있는택지개 

발이나 도시개발사업 규모는 전주월드컵경기장 

전체 규모의 10배가 넘고， 종합경기장 전체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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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00배에 달하는규모이다. 전주시가추진해 온 

무리한 택지개발은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 전 

주시 8개 지역에서 진행된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 

해 수천세대에 이르는 미분양 사태가 초래됐다. 

이런 맥락에서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도무리한것 

은아닌지 재검토해봐야한다. 

서부신시가지는 지난 93년도 ‘신전주 건설계 

획’발표와 함께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총 4천 

185억원이 투자돼 지장물과 편입토지 보상이 이 

루어졌다. 

피해우려되는 6지구공동화 

그런데 2000년 초반 50%대에 머무는 저조한 분 

양을타개하기 위해무리하게 타지역에 있는공공 

기관의 이전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굳 

이 이전하지 않아도되는기관이 서부신시가지 조 

성을 위해 옮기게 된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단 계획을 유보하거나 속 



도조절을 하면서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생각한다. 

서부신시가지로옮긴다. 

전주 6지구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자. 전주 6지구 

는 백제로변을 중심으로 지난 80년대 초부터 행 

정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이 속속 입주， 현재 20 
여 개 관공서 타운이 형성돼 있다. 

주공은 2010년에 효자 4.5지구로， 완주군청은 

곧부지선정 작업을거쳐 2011년에 완주군지역 내 

로 옮기게 된다. 대한지적공사 역시 본사 이전과 함 

께이전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하지만 서부 신시가지 조성 등으로 인해 내년부 

터 3， 4년동안이곳을빠져나가는곳은농촌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완주군청， 전북체신청， 북전 

주세무서 등 6개에 이른다. 

투자대비 이익 생ζf해야 

전주세무서는 서콕지구에 조성 중인 새 건물로 

내년 6월 이전하게 된다. 전북체선청도 오는 

2009년 서부 신시가지로 옮긴다. 

현재 전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에 

제로섬 (zero sum)게임이 되어선 안 된다. 공공기 

관 이전에 앞서 반드시 따져 보아야 할 것은 바로 

‘투자뼈 이익’을검토해 보았는가승}는것이다 

이미 전주시는전북도청과전북경찰청이 자리를 

서부 신시가지 새 청사에는 전북체신청과 전주 

우체국이 입주하게 되며 현 전북체신청 건물은동 

전주우체국01 사용하게 된다. 

농촌공사 전북본부는 2009년 10월에 서부 신시 

가지로， 토공 전북본부는 2010년 상반기에 역시 

뜬 이후에 발생한 도시공동화를 경험한 바 있다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고 있고， 거리는 썰렁해 가 

고 있다. 이에 따라주민들의 재산권 역시 심각하 

게 위협받고 있다 마치 소금장수와 우산장수를 

둔 어머니의 고심 (苦心)처럼 ， 공공기관이 이전하 

는 지역은 환하게 웃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에 

킬렴 서부신시가지내 무리한 공공기관 이전 중단돼야 

".지껴영이나도시깨앙A뼈 *오는갱 잉R기 있디고생각얘연다 .a시 역시 온사이전파g찌 O 정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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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잉경기징 전져￥지외 X뼈써 1iMJ. <';i6.지구는 얘찌료엄§웅싱으토지낭.， 

는유g。이 윈걱Aν1 후칭에 온우리힌 녕대 호얘 ~~71~ 나 정야X히g 루자때에 이익 생각예야 
g지재앙".뼈가 g상회 되l 있다 전 이 {용 잉추 g찌 ""져꺼 용공서 티g이 

추시 '"지억에서진."，.규모 g지저 명성쩌 있다 영째엉쭈에서잉g되고있는용용'71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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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루진시가지는 지년 93년도 잉e쭈 에 이를디 이미 전후Ale~도엉와잉R용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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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 대g혀잉 g정핀정 밑~^ 인 6 r;}. 엌 찌~연 역시 싱~~ 게 와협"고양↓ 미 

지귀우。띔 잉.% 잃용인E 액째로 피빼 우려되는 6지구공동화 서%시가~씨정A써는전였신갱 치소앓쩍R양g등어때나외고싱 
연)의 도"니~Jt시 우려되고 있다 1990 파션쭈우예욱이 잉각히저 g여 현 징R셰 '''''''치영 ""'''''씨 。1m}\:;-;(tQilg~
녕대 ''"써 조성되기 시찍힌 서g싣"가 1엄~=연 초씬 ""μ쩌 @우는 ι냉 건을""<l쭈우1국이 시용하게 s ，쩌 웃a지엔 그I지 뭇>1"뼈에는 어우 
지조성.""，‘."징후동*경지역에소 저조@탄.""타재tJI71 위혀루굉8써타 다 용그링자.드럭우고 g디 엉째앙앵의1 
’'"용융기잉§이써용떠내i정잉이다 X 역에있논공g기g의이징융킹추겼디 g용공사""용"는"'"년 10'"에서 잉눈루잉힌g동Þ!t!。냉은잉던유깅되애 
정a도엉펴정엇갱g칭이 떠나간자리에 는"양을빙고있다 을이。 g허지 않아 부‘μ'*로 동공정g온킬는 "'10닝싱 이@κi 지긍。리도양획지역이 g우싱생 
g영그렁하게 닝e 구도싱 싱7맘 X벼온 도되는 기8이서부싣).171.씨 조성을"에 반7에 역시 서g신!A 17f.지로 올긴다 "* 있는 새로응 도시~~용 이경8뻐서 
i 역 주잉""'"흥기안이 떠나인이*엇 을개‘잉디언 앙므포은운세까 C끼혀 추용-2 2010녕에 a지 4 . Y;:1구로 앙추 속도조힐용*이힌다 우신퍼소훈"'" 
8동화 •• 엉하는 것온 g연하κ} 수 있디 그영0l'1l 잉단 1‘을 유오"거 군정은 얻 ", 션정 a엉을 거j어 :<1"년 용존g수있농도시져"으로두명찌억 어 
현찌 8주시 킥 지구에서 진Ø~TI 있 나 속도조정''''‘5시 타당성훌찌검호양 에 g쭈군 지역내로 "기1 딩r↓ 대&지 ""-νI~혀 ,... 수있도~""I 한다 

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 

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리한 공공기관 이전은 일 

단 유보되어야 한다. 지금이 

라도 %택 지역이 모두 상생 

할수있는새로운도시계획 

을 마련하면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 ‘우산과 소금이 

함께공존할수있는도시계 

획’으로두형제의 어머니가 

환히웃을수있도록해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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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일보 (주)전라일보 / 전북 전주시 완t댄 전동 140-1 I 
대표이사 유 춘 택 l 

『농진청 폐지， 좌시할 수 없돼 (2008년 1월 22일자 15면) I 

(주)전라일보가 발행한 전라일보 2008년 1월 22일자 15면 『농진청 폐지， 좌시할 수 l 
없다』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I 

언론샤 

심의대상기사 

죠
 

l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전북 전주 완산을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008. 1.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 
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 
야 할 것임에도 전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 
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저12항， 공직선거법 제8 
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시심의위 
원회 규칙 저1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이 유 

l~ 

보도내용 다 이러한 내외적 악조건 속에서 우리 농업의 지 

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첨단농업기 

술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농업을 고부가가치의 

‘생명과학산업’ 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시 

급한 과제이다. 이런 일을 담당하는 주무기관이 

바로 농촌진흥청이다. 현행 농촌진흥청법에 따르 

면，농촌진흥청은 ‘국가의 기본산업인농업의 발 

전과농업인의 복지 향상을도모하기 위하여 농업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 

사업 및 농업 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을 담 

당하는정부조직이다. 

물론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에서 농업부문이 차 

지하는비중은점점 줄어들고있는추세이며 농업 

의 생산성이 높지 않은것도사실이다.그러나영 

리를추구하는기엽이 아닌국가가효율성만을앞 

세워 공익적 가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가뜩이 

나어려운농업환경과농민의 생존권문제를감안 

하여 오히려 농업에 대한국가의 투자를늘리지는 

농진정 며|지， 좌시알수 없다 

이광철/국회의원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겠디는 대통령직 인수위원 

회(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거 

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물론이고 

농업관련 연구단체들과 전국의 농업계대학 학장 

단들도긴급히 모임을갖고농촌진흥청의 존치와 

역할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농도전북쇠락불보듯 

산엽화이후우리 농업과농촌은갈수록정체와 

쇠락의 길로 내몰리고 있으며， 특히 지난 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후의 시장개방과향후비 

준 · 발효될 한미 FTA 등 외부적 충격으로 인하 

여 우리 농업은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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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할망정 ， 정부조직의 외청 (外廳) 18개 중 유독 

농촌진흥청만을폐지의 대상으로꼽은것은결코 

좌시할수없는일이다 

인수위 측은 농촌진흥청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 

라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하자는 것뿐이라고 주 

장하고있다.그러나농촌진흥청의 정책기능과집 

행기능을 농림부로 흡수하고 산하 연구기관들도 

모두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 

으며， 필연적으로 대대적인 기능 축소와 인력 감 

축이 뒤따를수밖에 없다. 

농촌진흥청의 존치여부는우리 전라북도에게 특 

히 중요한 사안이다. 전라북도는 전체 면적의 

27%가농경지이며 전체 인구의 20%인 36만 명 

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농도(農道)일 

뿐만 아니라， 오는 2012년에 조성되는 전라북도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성패와농촌진흥청이 펠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과 그 산 

하 연구기관 등 8개 기관은 전라북도 혁신도시에 

입주할 14개 공공기관의 과반수에 달하며 혁신도 

시의 공공기관 입주부지 중 3분의2 이상의 면적 

을 차지할 예정이다. 따라서 만에 하나 농촌진흥 

농혼진흥정§ 얘지ð1-:었다는 대용엉획 
인수위원회(잉수위)의 정영조히깨연안 

에 대~ '1.찌 의 거생 E에~이 이어지고 

있다 농'1!당에율은붙혼이고농엉핀연 
연구당"w'싸 전국의 농업제대학 .. ~ 
연률도 긴g히 g입을 갖고 농용짙용 

엉의 종i 와 역암 감회톨 요구하고 나 

’j1o!. 

농도정묵쇠릭톨보듯 

신F깅회 이후 우리 농업피 농혼온 g 

아첩을얼며’ 鍵

농진청 혜지，좌시할수없다 

수특 정셰외 쇠럭써 길로 대를리고 있 업부문이 차지하는 δliS은 정g 를어 에 없다 

청이 폐지될 경우 전라북도의 헥신도시 조성은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인 시절에도 

지방 이전을 둘러싸고 내부 반발이 없지 않았는 

데， 민영화된 연구기관들이 선선히 지방 이전에 

응할가능성은결코높지 않다. 더구나최근주택 

공사와 토지공사의 통 · 폐합마저 거론되고 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한 한국토지공 

사와 경남 진주의 혁신도시로 이전을 추진 중인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될 경우 토지공사의 전라북 

도 혁신도시 입주를 장담할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진흥청마저 폐지되어 버린다면 전 

라북도의 혁신도시가 자칫 알맹이 없는 혁신도시 

로 전락할소지가있다. 

지역균형발전지속해야 

지역균형발전과 혁신도시건설은 정권과 무관하 

게 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히는국가적 과제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수도권 중심의 불균형발전으로 

인하여 지방은 소외와 저발전의 악순환을 겪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심각한 과밀화에 시달려왔 

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은 집권세력의 정치노선 

。전에 용힘 가능성용 엉쿄 농지 않다 

더구나 최근 <'에공시와 토지공사외 
릉 g에g아저 거혼되고 있다 전라북도 

어신도시로 이전하기료 힌 앵국토지용 

사와 경냥 징쭈외 여신도시로 이정률 

추전 융인 얘잉주액공샤가 용.~~ 정 

우 토X용시의 전리를도 혁신도시 입 
쭈홉 8<t“수없재 왼다 이러엄상 
밍에서 농혼전용쟁이찌 에지되어어린 

다연 전라북도의 혀신도새f'f셋 앙 
영이 업는 핵i.!s:..시로 전력g 소지가 

있다 

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 

되어야 하며 ，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이야말 

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적 사 

안이다 

으여 혹<1 져닝 뼈대 우쭈고에라운 i고 있는 추셰이여 밟외 생산성이 옆징용갱의 장뼈파는 우혀 전라 지역균형앓전 지속해야 이명박 당선인 본인도 후보 

시절부터 “혁신도시 건설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성 

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하겠 

다”며 자신이 당선될 경우 혁 

신도시 건설을지속적으로추 

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있다. 

드협싱이후외시장깨양화양*비 g지않은것도사싱이다그러나영리 욕도에게!융1 중요한시인이다전라 
훈 앙효엉 @이 FrA 용 외특ι쩍 용'" • 추구하는 기업이 이언 극기기 g율 용도는 전1 염쩍외 낀%7f 농경지이여 지역 균영양전과 혁신도시건섬은 정 
으로 인.~져 우리 농업은 흥얘잉 위기 성E댐 잉새~ 공익적 기치l 저버려 전1 인구외 "'*잉 $안 영이 농용에 갱파 무원 .. 제 지송쩍으로 추진되어야 
톨 잊고 있는 상정이다 。페엉 내외쩍 서는 안 원다 기욕이니 어려문 농업@ 거쭈하고 있는 대J{~'인 농도예없)일 .f\õ 국가쩍 과쩌。띠 지낭 인써기 용 

이조건 속에서 우혀 농업외 지속기농 경과 농인의 생존권 운쩌톨 깅안히여 톰얀 이니라 오는 ')1엉에 조성되는 인 수도권 용싱의 톨균형양정므료 인 
힌 암전을 써해서는 무엿보다 정딩농 요j뼈 농업에 대엉 국기의 후'fI: 를 정라찍도 이신도시 건설사업의 성1의 ，~껴 지방은 소외와 저양전외 어%핀 

엉'I~의 깨양과 보급을톰해 농업을 리지는옷잉잉정 정￥죠히외 왜정(~ 농흔징흥청이 g 수없는관.>1<>1 있기 §겪고수도권은 수도연대토심각셔” 
고부가가치의 생명과학스생’ 의 수중 lI))11Ol 종 유육 농혼진용청~.Ji융 찌 때문이다 농혼징흥청파 그 ιltf 연구 괴생회에 시당려왔다 띠라서 지혁g잉 
으료 g어율리는 것이 A 급힌 고때띠1 지의 대싱으호 g은것은 g코찍시양 기핑 동 양1 기판은전리써도 어신도 발전용징원얘때외 정치노싼에 관저없 

다 이런 일융 딩>l<f\õ 쭈우기영이 .f 수 없는 입이다 시에 입쭈'6' 14깨 공공기g외 괴인수 이 지속찍으효 추진되어 야 0;0;, 공공 

로 농흔진흥청!01이 현g 농혼센g정엉 인수위 혹은 농혼진용정을 1지하는 에 당.，껴 혀신도시외 공공기핑 입쭈 기꽁 지빙。 전과 어선도지 건1101。뻐 
에 따르연， 농혼진흥갱온 ‘극가외 기은 것이 이니라 정a용연기핑으로 전1!!iif 부지 중 3용댁2 이싱의 연혀을 차지g 긍 X 역 균형양전외 뼈싱혀 사~이다 
ιnI인 농업외 앙윈파 농업인외 ‘지 는 것!이라고 쭈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정。 다 띠라서 Il.~ ð148혼전흥 이명야 당선인 은인도 후보지형부터 
양상을 도오히기 쩌6뼈 농영괴찍기슬 농혼전흥정의 정핵기농과 징영기능을 쟁이 혀져월 경우 정라혹도외 혀신도 1억신도시 건성은 어느 정굉이 툴어써 
외 징용융 위힌 시험연구사업， 농혼지 농링부료 g수.ßt고신에}연구기g들도 시 조성은 를 차짙융 잊을수벼에 Ii! 더라도성g쩍으로야우입되도혹 6"" 
도시업 잊 농잉 용현"써 대헨 교흩혼 요우 인영회Ol<t다는 것응 시심싱 뼈 다 공용기8잉 시용에도 지양 。 전§ 다-여 자신이 g션월 정우 핵신도시 건 
현시와옹_f\õ정부조혀이다 지냐다홈없으여1 엄연적으호대대적인 툴러싸고 내부앤*이 없지 않았는예1 셜을 지욕쩍으로 추깅Ol<t'다고 여러 
을톨 우혀니리외 국인용생싱에서 농 기능 축소와 인혀 g혹이 뒤따‘ 수밖 민영화원 연구기관들이 선성'1 지방 '1예 공연힌 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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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2008^t심 26 

강원도민일보 

결정유형/정 고 

(주)강원도민일보 / 강원 춘천시 후평 1동 257-27 
대표이사 안형 순 

『정명 강릉부’ 700주년~ (2008년 1월 24일자 19면) 

(주)강원도민일보가 발행한 강원도민일보 2008년 1 월 24일자 19면 『정명 ‘강릉부’ 
700주년』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제 18대 국회의원선거(강원 강릉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 
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강원도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 
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1조(외부기고 등) 저12항， 공직선거법 제8 
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 
원회 규칙 제 12조저1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정명 ‘i륭부’ 700주년 

이미 기원전으로부터 선사 역사의 뿌리가 내려 

온 신선의 고을에 ‘강릉부’가 설치된 지 올해로 

700주년을맞았다. 

최욱철 / (주)강원랜드 상임이사 

예부터 강릉은 산자수명한 땅으로 자연 환경적 

으로 영동지방의 절경으로 일컬어져 왔다 

빼어난 자연 환경과 명승지가 많은 문화 예술적 

유서 깊은 지역으로 아직도 국내 최대의 많은 문 

화유적이 있으며 계곡호수，바다와인접해 있는 

문화가 살아있는 공간에는 역사적 숨결이 느껴지 

는 경포 호수의 크고 작은 누대가 우리들을 반갑 

게맞아주고있다. 

이러한수많은강릉의 유구한문화유잔은신라 

의 향가인 ‘헌화가’ ‘해가’ 에서 이미 옛 선인들의 

문화적， 예술적 지혜를 예견하여 신선의 고을 강 

릉을점지하였던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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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사무엘골드원은 미래에 대해서는 일찍 

예언을하지 말라고충고한바있지만옛선인들 

은이곳강릉을일찍 미래의 알프스，문화의 발상 

지로예견해주었다. 

하늘과 땅은 물론 시공을 초윌한 산과 호수， 푸 

른 바다 및 계곡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 

은 세계에서 이곳 강릉만이 가지고 있는 신이 준 

특혜일것이다. 

그뿐만이 아닌 세계적인 문화유갓f인 강릉단오제 

는 물론 정자아래 흐르는 시뱃물 굽이돌게 곡수로 

만든 천혜의 자연적 공간은 동양사회의 누정문화 

의 모태가되었으며，이러한원동력이 조선시대의 

최고 학자이자 경세가인 율곡 이이는 물론 최고의 

개혁 사상가 허균 등 당대의 최고 걸출한 인재들 



을배출하게되었다. 

최근 강릉은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지 

만종전농림，어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높은산 

업구조가 문화， 관광 등 서비스업 위주의 선진국 

형 산업 구조로 점차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은 우 

리에게면면히 이어지는강릉의 위대한역사적문 

회유산의 정신적 혼이 아닐까? 

강릉의 유 · 무형 문화유산은 이미 세계인들의 

가슴속에 정신적 X낸으로찬란히 아로새겨져 있 

다. 즉 우리 강릉을 관망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신선의 고을 강릉을 푸른 경포 

바다의 포효와 도도히 흐르는 남대천의 절개， 대 

관령에서 뻗어 내리는 힘찬 정기를 한데 어울려 

새로운화음을이뤄내는아리아를함께 합창하여 

야한다.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강릉의 메아리치는 합창 

이 전 세계적으로 불리어지는 그날이 우리 가까이 

다가오고있다. 

강릉지역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24.5명으로 교 

육환경이 양호하며 유수한인재를배출한교육도 

시이기도하다. 

교육도시로서의 도시 기능 

을 강화하는 계획 지표를 설 

l 이아침애 l 

魔
회욕힐 

(쭈)깅영얻드 상~O 시 

얘￥'1 깅톨용 산자수명@ 영으토 

지연 l'!~적으르 엉등지엉외 영정으 

1 효잉영어져웠다 
.어년 자연 양경파 명용지기 잉e 

g ll! 예 .. ~ 유서 깅용 지역 으로 이찍 

주어진호수가어우러진청정하고쾌적한자연 생 

태도시로 탈바끔되어 청소년 문화네트워크 구축 

으로 다양하게 마련된 문화 공간을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어서오세요 강릉’ 

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문화 전략이 정 (定) ‘강 

릉부’ 700주년을 맞아르네상스 운동과 함께 전개 

될것이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물러 가는 관광지로 

전환하기 위해 천혜의 관광자원을 최첨단 문화 

산업과 연계하는 경포바다의 화려한 빛 축제와 

대관령의 광활한 새로운 테마형 관광코스， 경포 

호에서 뿜어내는 세계 최대의 음악분수 쇼， 동 

양최대의 전통문화 공간으로 이어지논 단오장 

이러한무한한잠재력이 끔틀거리는강릉， 이제 

곧 웅비의 로드뱀이 서서히 완성되어 가고 있 

다 

하이테크(Hi-tech)와 하이아트(Hi-art)가 결합 

된 세계적 문회산업 및 관광의 메카로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무자년을 우리 다함께 강릉 아리 

아의 화음에 맞추어 힘차게 힘차게 불러보자. 

역시혀지 샤우영월드앤용 미렉예 강g억 유 우엉 .，<1유산g 이미 세 인 추어진 호수기 어우혀진 갱쩡하고 

대얘서는 g찍 예언을하지 g라고 용 찌인i의 가응 속예 정신쩍 지씬으포 에쩍힌지연 생태도시료g바용되어 정 

고힌 바 있지얀옛션요띤은어꽂강 전엔<1 이로셰겨져었다 측우리강 소년 li'<I에트쩌크 구흑으로다양<1쩌 
용융영씩미핵의 엄프스 문회억일 용a굉양하고있a것이다 마련원용찍공간을전국은를를세계 

상지로예영빼쭈었디 지금부터 우리는 신션의 고을 강톨 찍으로프효그g>!Oκ끼 어셔오세벼강 

ð"H:.과정g를를시용을초월힌신 을 ￥용 경g 바다의 포~ 도도히 용‘으호 엉그에이트시키는용화정R 

찍 호수 우용 비디 잊 게혹이 원액엔 흐르는냥대전외 형개 대연엉예서 ! 어 정~) 강용부 100쭈년§ 잊아 트 

조화톨이!고있는곳용셰찌에서이 어내리는잉앙정기톰한예어을려 예상스g률괴잉에얻1잉것이다 

곳 강용인이 기지고 있는 신이 훈 ‘ 세로용 화용을 이뻐내는 아리아톨 암 스쳐가는 l'!l!I지예서 머를러 까농 
얘잉 것이다 애 인정하여야 @디 를영.;q호 전g히기 위에 앤%의 핑앙 
그톨"이 아닌 세1혀인 용화유신 오고 싱고 머§고 싱용 강톨외 때 자앤용 획앵당 운lI!~앵" 연재<te 

잉 깅톰연g찌는 을혼 징지。I'U.르 이리치는 잉칭이 정 셰찌쩍으료 .'1 경오바다외 찍혀~ 잊 혹쩌외 qa9 
는시넷을굽이를꺼 격수로 인은전에 어지논 그낭이 우리 가끼이 다가오고 잉 'I!lII힌 세로용 택마앵 판영효스 

정명 ‘강릉부’ 700주년 

정하여 옛 교육도시로서의 명 

성을회복하고용도지역에 위 

배된 공장 및 농촌지역에 산 

재해 있는공장들을공엽지역 

에 이주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을조성하여야한다. 

도극내 외에의냉온문m유칙이 있으 외 자연액 공간은 용양시회억 누징용 있다 경포호에셔 톰어내는 세져 칙q의 용 

기술집약적 첨단산업단지 

를 조성 특화업종 클러스터화 

하여 친환경 신소재 첨단 산 

업 도시를 조성하여 강릉에만 

여게픽.'"수. '1디씩인g에있는g lI!의 요태기되었으며 이러한앤용역 깅g지역은 a윈 l인당 며생수가 악용수쇼 동양회대의정톰1i!lI!i!!간 

회가 싱01있는 g긴씨는 역시찍 *" 이 조선시대의 회고 억자이지 정세기 μ 5명으로 iil욕g껑이 앙g히이 유 으혹 이어지눈 E오징 이러힌 우힌한 
이느껴지는정표호수의크고찍은누 인을픽이이는당톨획고의끼어시 수힌잉찌.에a한교욕도시이기도 g찌빽이 g톨거리는강릉 。에 을 

대기우리톨을엔갑께잊아주고잉디 상기허균 lHlq의 최고설g힌인 하다 g비의로드압이서서히왼엉되어 가 
이러한수잉용 깅용의 유구t.t~.ø 찌를§얘.히게 되었다 lil"도시로서외 도시 기능을 강화 고있다 
유산e신킥외잉기잉 언m기 에기 얼근강&e~쩌밑§인구기강소 >1논쩌억지.11.설정하여옛괴욕도 우리곁에는전세깨잉이서서히디 
에서 이미 옛 션인를외 문학혀 예1ÔI '"세에 있지만 용정 농림 이g의 비 시로서의 영성을 회를하고 용도지역 기요고 있다 

찍지에.예정하여신성외고를강릉 §이상대혁으호§은신얘구죠기용 에위에윈융정잊블혼지역예산제얘 '"끼러크(Hi-tech)외 @ 이이르(H 

룰경지하었연것이디 lI!.a용등서비스엉 위쭈외 성전극 있논 융정융을 공업지역에 이주시켜 j-art)7t걷힐g 세저쩍 1i!lI!산엉 및 

이이 기앤e므로!’터 선시 역시의 영 <!'엉 구쪼로 쟁치 정연의어 가고 찌쩍한생g양정올쪼성8’어야한다 판g의에'1효자리매김힐수있는엄 
F리가 내려용신선외 고g얘 깅톰 있는것e 우리에져 연연히 이어지는 기슬징익혀 쟁탄산엉단지톨쪼엉 호의 우자연을우리다잉쩌강용이리 

￥ 기 용치원지 을예로 700주년융 잊 깅용억 위대한 역사적 g억유신의 경 욕!뼈종 룰러스터학히뼈 앙양경 ι11: 이의 m용예 맞쭈어 생치찌 힘차게 g 
있다 신칙 혼이 이닐까? 찌 챔틴 <l'엉 도시.".싱S쩌 깅톰예 려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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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주)아시아투데이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1 I 

대표이사 백 석 기 l 

『지식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려면 ~ (뼈 1월 잉일자 31 면) j 
(주)아시아투데이가 발행한 아시아투데이 2008년 1 월 28일자 31 면 『지식 정보화시 
대를 선도하려면 ... ~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종로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 
일부터 선거일까지 2008. l.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아시아투데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 
기준 제 1조(공정성) .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1조(외부기고 등) 저12항， 공직선거법 제8 
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저18조의3저13항， 선거기사심의위 
원회 규칙 제 12조저1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지식 정보와시대를 섣도아려면 ... 

유승희 /대통합민주신당국회의원 

지식정보화시대를맞이한오늘날세계각국은선 

진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각기 다른 속도로 고군 

분투하고있다. 

그러나새 정부는 ‘정보통신부폐지’라는시대 

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시하고， 

이를밀어붙이고있다.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사회적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넘어선 강력한 엔진으로 과속(過 

速)의 문제가발생할수있다고우려된다. 

정보통신부는 1884년 개화의 상징인 우정국으 

로 출발한 이래 체신부를 거쳐 지난 1994년 현 체 

재로 개편되는 120여 년 동안 국가발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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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다. 

IT산업을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키워 세계 

가 인정하는 IT강국으로 면모를 정립할 수 있었 

던 것도정보화의 물결에 대응한정보통신부의 노 

력때문이다. 

특히 정부각부처에흩어졌던관련기능을하나 

로 모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한 것이 가장 큰 원동 

력으로작용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최초로시도해 성공한 IT 

정책기능 일원화라는 시스템이 호주， 일본 등 경 

쟁국들의 모델케이스가 되고 있다 

정보통신부 폐지는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방송정책(문화관광부-방송위원회) 

와 통신정책(산업자원부)이 분산되어 정책갈등 

구조가 심화되고， 방송통신 융합추세에 얼마나 효 

과적으로 대응할지 궁금하다. 

각 부처로 분리된 방송통신 기능을 다시 일원화 



시키기는 사후적으로 어렵고 방송위원회와의 방 

송통신 기구통합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IT방송통신미디어 고유의 ‘네트워크서비스 

기기콘텐츠’라논연결고리가단절되어 정책추진 

의 시너지 효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반전통산업 육성에 떠밀려 발전속도가뼈 

IT방송통신 산업의 수요(규제정책)와 공급(지원 

정잭)의 유기적 연계에차질이 발생할것은자명 

하다. 

방송통신미디어의 정책기능을 통합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수부처로분산시킴으로써 효율성이 현 

재보다 악화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통합위원회 신설 구상) , 호주 

(브로드밴드통신디지털경제부)， 일본(정보통신 

성 신설 구상) 등 방송통신관련 기구통합의 세계 

적추세에도배치된다. 

이에 따라 방송， 통신， 정보 IJ 칼럼 

우리나라는 ITU디지 털기 회지수 (DPI)평가에 

서 2년 연속 1위 등 글로별 IT리더로 인정받을 

정도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별 

비즈니스의 함의 (含意)는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 

고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국가경쟁력 제고 

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신성장동력 산업 

의 발굴과 육성을 해나가야 한다. 정보통신부가 

폐지되어서는안되는이유가바로여기에 있다. 

IT의 미래를위한선택을다각도의 측면에서 심 

시숙고하고 그 결과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진척될 

지， 아니면 어느 방향으로 완성해 나가야 할지 냉 

정하게 사고하고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선 

진경제’， ‘부의미래’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하 

자. 

지식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려면 ... 
있디고우려'"ι 시영원회시키기는사*쩍으로어명고앙 녕g로정근해야힐것이다 
정잉톰신부는 1884년 개>l잉 상징인 앙위원m외엠 잉용~신 기구톰앙도사석 지식정보와시q에서m생찍톰잉외 미 

우정국으로흩언한이혜얘신 l염S 거쳐 싱.기능하기예응이다 얘로 7}는잉용파&이。버기측의해업 

지년 199이녕 얻 찌재호 깨연되는 12<껴 g‘ n멍용용싱미디어 고유의 네트잉 이 WB:ðf다 
년용안강7앤진얘이'1지해îJq 크서비스기기온앤츠 e}는연엉고리기 당 우리나라는 ITU디지엠기g지수φ'PD 
rr신영을우리나라의주혁앤엉으록키 엉외어정" .. 진의시너지효괴에어려용 ~71에서 2년연용l위응을로엉 rr리더 

위 세계기 인정@변 n강국으로 띤모g 이예상엉다 ~'t'j정얻& 정도로 비요우위톨 정하고 

정영양 수 있었언 것도 정보g의 을g에 잉인 전릉t얘 육성에 떠밑혀 양전 약 있기 예!i!"I'iI"영 비즈니스의 힘의(;'\ 
대용현정보용신부의노력떼문이다 도가’‘를 lT영양톰신신엉의수.9.(:규져 g씨E용용한깨연성을가지I있다 

문화， 산업 등 정보통신 분야 

의 전반 모두가 선순환적인 

연결고리 인 만큼 반드시 통 

합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유 송 회 ，，~ 정부 지 부쳐때 a어g던 판영기 정책)와 용g지엄정."의 유기쩍 연계에 그러나 여기애 인쭈하지 엉" 국가경 
Ì5"i}히매보모아입원인정책을추진@ 치에이연생믿것g자영8κt 쟁쩍쩌고g이어지기위해서는g잉엉이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화합 

과 통합의 미래로 가는 길은 

과속이 아닌 가속의 해법이 

필요하다. 

""잉"'"ξg 국회의H앤 것이 가징를잉등혁으료작용g다 양용g신미디어엌 정쩌기g을 ，，~히 싱성징흩려 상업의 엠~>l"성을해나가 
이 떼g에 우리나라가 회초쿄 시도$ 기보다는 오히려 다수 ￥져료 톨산시잉 야 한다 정보를신부기 예지퇴때서는 인 
성공엔π정l쩍기능영원회리는시스쟁이 으로써 lU，성이 앤쩌깅다익회월수도 되는이유기8호여기에있다 

지석정보Ol^대톨잊。1힌오 .. 냥세계 효후 잉톨융정생학i의오잉케이M 있다 n엑미예.위힌선q을디각도의혹 

각국옹성진 정에.건엉8이기 위해각기 되고있다 아지잉으로용윈톨앙위얻g 신성 구 언에서심사숫고<1끄그~，.가피연어 
다를&도로고판용후'1j1있다 정보통신쭈떼지논영가지운째정흩 상L~쭈〈요로드앤드톰신디"l‘갱쩌~， 느양양으로진척I지 。벼언어느빙앙 

그혀나새정부는정보톰신부예지리 내포히고있다 우선 빙용정씨(g회~ 잉흰정보톰싱성신잉구상}용양양릉신 으로엉성g 나기야앵지냉정하께사고 
는A 대 쩍 효톰에 역앵히면정부;:'S:직깨띤 후←@영위원회)피 톰인정쩌산업지앤잉) 핑현 기구용잉의 셰져적 추"얘도 얘치 히끄 잉충."， 것이이 일로비효 션진정 
안§제μ1하고이톨잉어"'"고잉디 이용신g어정핵강용구조기싱학펴" 핀디 '" ￥외”때모 7}는지톰길잉a 명싱 
잉수위의정@조직깨떤인온사g쩍연 엇영혹신용@후세에입이나효괴쩍으로 이에띠라양앙 륭산 정보 8억 신엉 하지 

찍에 대@ 능용잭 대용g 녕어선 강"한 대용양지 긍긍<l'l 동 정보톨신 를야잉 전인 오우기 션è~ 
연진2!i끄써얘ι떼 용져기 *생g 수 각'1-쳐"용리원 잉엉톰신 기놓을다 쩍인 연g고리인 안영 앤드시 톨g쩍 게 ._용!지톨잉%’ò1 ~y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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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기사 『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로 시화공단 활로 개척하자!~ (2008년 1월 30일자 4면) 

주 
(주)우리일보가 발행한 우리일보 2008년 1월 30일자 4면 ~ '^I화복합비즈니스센터’ 

로 시화공단 활로 개척하자!~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제 18대 국회의원선거(경기 시흥을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l. 10. ~ 4. 9.)에서 특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우리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저1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 
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저1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 • ‘““ .. 

보도내용 

‘시외복응밴|즈니스센터’ 로 

시외공단윌로개척마자! 

조정식/국회의원 

시화공단이 IMF이후 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 

니다. 

시화공단의 가동률이 30개 국가공단중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IMF 이후 매년 성장세를 이어 

오던 생산액과 수출액마저 9년만에 감소세로 돌아 

섰다고 합니다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 

을금할수없습니다. 

시화공단은 영세중소기업 중섬의 산업단지입니 

다. 이 때문에 원유와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환율 

절상과 금리상승 등 외부 경제환경의 급속한 악화 

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격탄을 맞고 

256 

있는것입니다 

더구나시화공단의 발전을선도해온중견기업， 혁 

신기업들이 시화공단에 대한 재투자를 외면한 채 

외부로이전하고그자리에 영세 · 임대엽체들이 급 

증하면서， 시회공단의 경쟁력은 더욱 q팩되고 있 

습니다.시화공단의 위기는구조적인문제입니다. 

R&D, 생산성혁신 u베팅 등 입주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기업지원시설。l λ}실상 전무한시 

화공단. 기업 관련 행정과 금융， 세무， 컨설팅 등의 

업무를 원스톱처리한다는 말은 먼나라의 동화에 불 

과합니다.인력양성과재직근로자를위한교육 ·훈 

련시스템도 취약합니다.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데， 대중교통마저 없습니다. 시흥시를 대표하던 중 

견기업， 혁신기업들이 줄지어 외부로 이전하고 있 

지만그들을붙집。}둘정책은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화공단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 

게해야하겠습니까?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과 시화공단 

구조고도화사업에 민 관 학 등 지역의 역 

량을하나로모읍시다.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는R&D와빼팅， 기 

업 관련 업무의 원스톱처리， 교육 · 훈련， 구조 

고도화사업， 대표기업의 외부이전 방지 대책 

등 시회공단의 문제틀을 해결하는 기업지원 

의 허브따ub)역할을하게 될 것입니다. 

시화공단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를 활 

성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 

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복합비즈니스센터 

와 구조고도화사엽으로 시화공단의 활로를 

개척합시다. 

능를능 .길기고 

議
조갱식 

(국회의원) 

시화공단이 IMF이후 최대의 어 
려웅율겪고있습니다 
시회공단의 가동융이 잉개 국 

가공단 중 최하위로 떨어졌습니 
다 륙하 IMF이후 매년 성징세률 
이어오던 생산액과 수흉액마저 9 
년만애 감소세로 올아섰다고 협 
니다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인타까용을 금힘 수 없습니다 

시회냉딘은 영서중소기업 중심 
의 산업단지입니다 이 때문애 왼 
유와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양 

올절싱과 금리상승 등 외부 경제 
횡경의 급속힌 찍회에 제대로 대 

‘시화복합벼즈니스센터’ 로 

시회공단활로개척하자! 
이하지 못하고 그대로 찍격틴융 
맞고있는것입니다 
더구나시회공딘의 벌전용 선도 
해온 중견기업 혀신기업률이 시 

회공단에 대한 재투자률 외연한 
채 외부로 이정하고 그 자리에 영 
세 입대업체들이 급증하연서 시 

회공단의 경쟁력온 더욱 익화되 
고 있습니다 시회공단의 위기는 

구조쩍인문제입니다 
R&D 생산성혁신， 마에팅 등 입 

주업체들의 경쟁력강회흩 윗받칭 
힐 기업지원시설이 사설상 전무 

힌 시회공틴 기엉 관련 행정과 긍 
융 세우 건설팅 등의 업무용 원 

스용처리현다는 일은 먼나라의 
동회에 불과힐니다 인력양성과 
재직근로자률위힌교육 훈련시 

스탱도 취약합니다 주차장은 턱 
없이 부족한데‘ 대중교용마저 없 
습니다 시홍시릅 대요하딘 종경 
기업 혁신기업듭O[ 중지어 외부 

로 이전하고 있지민 그들을 붙잡 

아율정핵온보이지않습니다 
그러면 시정공단의 위기툴 극복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 
니끼? 

시회복힘비즈니스센터’ 건힘 
과 시회공단 구조고도화사업얘 

민 핀 회둥지역의 역량을하나 
로모읍시다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능 R&D 
와 마케팅， 기엉 관련 업무의 원스 
톱처리 교육 혼련， 구조고도회 
시엉 대표기업의 외부이전 방지 

대썩 등 시화공단의 문세를융 해 
결하는 기업지원의 허브떠u때 역 
힐올하게용것입니다 

시회공단의 경쟁력융 깅회해 지 
역경제용 g성화시키고 앙정의 

일자리를 세공하는 것보다 중요 
한 일은 없습니다 복힘비즈니샌 
터와 구조고도회사업으로 시화공 

단의훨로톨깨혀합시다 

257 



의결번호 격 2008작심 38 r--- 결정유형 /정 고 
누---- ---

언 론 샤 인천신문 (주)인천미디어그룹 /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42 
대표이사 김 민 기 

심의대상가샤 I Ií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통과 환영.!l (뻐8년 1월 30일자 18면) 

[_，추찬 n 〕ν펌랜(뚜엠주쥐샘)엔빼인 ττ!:" 환급 특별법법’ 통과 환영』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l 

:t;: 

" 

01 

,w 

* 
유 

‘ .... ‘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인천 서 · 강화갑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 4. 9. )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 
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 
야 할 것임에도 인천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 
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저12항， 공직선거법 제8 
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저18조의쩌13항， 선거기사심의위 
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악교용지부담금왼급특별법’ 통과왼영 

김교흥/국회의원/인천서구 · 강화갑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환급 법안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하였다. 학교용지부담은 개발사업지역의 공 

동주택 분양자에게 분양가의 0.8%를 부과한 것으 

로 2001년부터 5천600억원을 징수하였다. 헌법재 

판소는 2005년 교육세를 내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것이 이중과세라는취지의 위헌판결을내 

렸고， 납부고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의 이의 

신청 등불복청구를한경우에만환급을실시한바 

있다. 그러나 이미 납부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 전체의 80%에 해당되고 금액으로도 4천억 

원에 달해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 

어온현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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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약 3년간 계류돼오던 것을 법안심사소 

위에서 통과시키고본회의 통과과정을지켜보는감 

회가남달랐다.이번법안통과의의미는국가정책 

에 순응하고성실하게 납부한납부자들을구제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중 

요한 행위라는 데 있다. 특히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납부자들이 ‘서민’이라는데그의미가더있다서 

민을위한정치에는파격이나이벤트가아니라 ‘고 

통스러운실천’ 이 중요하다는깨달음을주었다. 

이번 법안 통과와 함께 필자는 또 다른 고민을 가 

지게 되었다 이제 학교용지부담긍에 대한 환급이 

결정되었으므로 학교 건설과 관련된 비용은 더욱 

많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학교 신설과 관련된 문제 

와직결된다는 생각 때문이다.2006년 조사한바로 

는 인천은 힘L급당 학생수가 35.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이는 흑L급당 학생수가 가장 낮 



은 경북의 25.1명에 비해 무려 10명 가까운 학생이 

한힘L급에 더 많이 배치돼 있는숫X에다.또한과밀 

힘L급에 대한 시 · 도별 분석을 한 결과， 인천 중학교 

의 경우과밀학급이 전체 학급의 56.1%로 전국에서 

가장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두 번째로높은수치 

를 기록한 굉주의 35.1%에 비해 20% 이상 높은 것 
이다 

인천의 특성이 교육부의 교육정책에 반영되지 않 

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인천의 경우 청라 · 송도 경 

제자유구역 개발과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가 증 

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학교가필요할수밖 

에 없으며， 현재까지는 신설학교 섣립의 재원이 국 

가 재정과 인천시의 교육채를 통해 마련되고 있다. 

이에 따라 2α%년 11월 기준으로 인천시의 교육채 

발행이 3천640억원에 이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20년까지 필요한 학교 수는 

약 1307~로， 학교 하나를 짓는 데 드는 현재 비용인 

250억원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3조2천500억원 

이 예상된다. 따라서 현행 방식으로 학교건설이 진 

기 고 

쫓 
깅교흥 

류중인상횡어다. 

이런 상햄l서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겠디는 믿박f 

을제시하였다.현재전세계적인추세가초중등교 

육 부분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시키는 것이지만， 

시 · 도교육청 간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녕싼이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지역간교육양극화는당연히 

일어날수밖에 없는현실이다.따라서 정교한대책 

없01 초중등 교육01 지방교육청으로 이관된다면 학 

교 신설로 인해 교육재정이 열악한 인천의 교육환 

경은더욱나빠질수있다. 

시실 교육의 문제는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명이 

라고 생각한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세 

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교 

육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번 환급법안 

의 통과를 정부정책의 신뢰와 서민을 위한 정책이 

라는 측면에서 환영하고 이와 함께 학교신설 문제 

와연관하여 인천교육의 백년지대계도함께 고민하 

는계기가되었으면하는바림이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륙별법’ 통과 환영 
오던 것을 엉안싱사소휘얘서 톰과시키 서기정농용수，:tl. 보여쭈었다 우언 'IIiI시영 엄위예 포엉시키는대인-a찌 
고 용~의 톰과퍼정융 지쳐엉논 ~m가 쩨g 놓용 수치톨기톨.~l't주의 :'.1% 시혀었지안 @찌 갱영교톰엠@~얘 찌 
낭i!fi다 이언엉얀g과의의미는국가 예비에 20%어상lf<!것어다 *용인싱g이다 
정쩍예 승용혀고 성생혀게 납부g 남영 인앤의 .성이 교욕￥억 :;;!.욕정a예 이런 상g에서 대톨렁인수위영 g예서 

자톨을 구제헤아현디논 것파 국기정g 인영딩지 않용g파라고생a앤다 인얻 교욕J영의 초흥동 교욕을 지역a욕정으 

예대g신g도톨농O 는 g요힌 g위라 의경우정리 송도g쩌지용구역깨벌'* 료어g혀졌다는방안을찌시혀었다 얻 

행된다면 인천시교육청이 파 

산을할수도있다는분석은그 

리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다.이를해결하기위해선먼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을 개정， 택지개 

발등으로 인한 학교신설 수요 

에 안정적으로대처할수있도 

록학교를공공시설범위에포 

함시키는 대안을 제시하였지 

만 현재 건설교통위원회에 계 

는 에 있다 .히 이와핑련딩 rø'l-톨외 신도시 깨앙료인에 인구가§가혀고있 제전셰껴쩍인 추에가초중용a욕l휴톨 
극혁의원/인앤 셔구 강g갑 납부지를어 셔밍 이라는 에 그 의미가 다 이g인해 더 많용며표기 llISlI1수 을 지역쿄욕청으료 이암시키용 것어져 

더잉디 서민§위힌정t 예논파칙이나 여예 g으"'.~찌끼지는신엉학교실링 인 시 도교욕쟁 긴의져정 칙쳐톨영용 

학교용지부당급예대한톨급엉안이 국 이엔트가 아니리 ‘고톨스러용 잉전’이 의 재임이 국가 째쟁과잉앤시의 교욕찌 하는빙안이 g깨 쩌시g지 않으연 지역 
회용g의.톨파하였다학교용지￥g용 용요혀다는째11~을쭈었<:1. .8<이 마련되고 있다 。예 따리 간쿄욕양극화는 g연히잉여날수액에 
깨양사업지역억공용추찍톰잉지예께훌 이번엉언용과<fl!l께영자는또다를 2000년 11엉기용으호인천시의 교욕셰 엉는현잉이다따리서정교힌며찍양이 

잉기외야%톨#괴톨것으로3Il1년우터 고인을가지게 퇴었다 。 쩌 액쿄용지빠 II1l!1어 핸64{)억임에이르고있다 호흥동:;;!욕이 지l'I"<!칭으료이<1'11다 

5천600억잉을 징수하있다 앤엉찌판소는 Ilil예 대한 g급이 힐정g었으므로 m 더욕싱각힌것용 20m까지 영요현 연 학교 진옐로 인액 .ii~:째껑이 I악힌 
:ro;앤교욕에l 내연서억，，~지부"il 교건u판현g 비용용더욕많이 ilR Qtjl'수는약 1'"깨로Ill"하나.짓는 인앤외교욕g영용더a니빼힐수있다 
11'"파혀논것이이§퍼셰리능혀지억위 W 것이여 이는학교신잉과핑얻엄 g 에드는현재비g언엉잉억염을기종g 시힐，，<!의 g져툴우리모￥얘게쭈 

헌연정을내혔"-낭￥고지.믿온떼호부 제와찍1'I@다논생각에용이다 2000년 료 2020년끼지 3쪼2l생α뼈영이 예상 어진 악명이라고생끽연다 앤연져원이 

터 g뻐 이내예 이억씬청 § 를륙청구. 조시영 바로는 인헌용 액급""1.생수가 g다 따리서 얻엄 엉씩으료학쿄건성이 ￥"i~ 우리니a가 셰져 11때의 경찌이 
g경우에만흰급을생시한바있다 그러 35.4~으로전국예서 가장 i용지역어 전g원디연 연천시교g청이 띠싼§힘 국으긍앙정양수있었던것용교용이엉 

나 이미 납!혀고 어외잉정을 혀지 않은 다 이는 억급'<I1ll!!수가 기g 닛용 경 수도영다는톨석은그리 .린 것용이니 었다연 .가융g을것이다 어언 g급힐 
사링이 정g의 fI1J찌 에g되고긍역으로 륙의 25.1Y1예 비빼 g허 10영 기까용 학 라고생a힌다 미.빼영하기 위뼈션 연 연일 g과톨 갱￥정획의 신힘쩍 서믿을 

도 4천억일에 당핵 그동안 ~!!I성 g져7} 생이 현 학급예 더 많이 에치a 있는 숫 저 엉 깨쟁이 엉g하다논 생각여 1I'fe 위힌 정찍。 라는 혹연예서 g영하고 어 
a입g어 찌기되어8~언이다 지이다 또@파잉Illii예대@서 도g 국토g 찌억잊이용예용앤엉톨을끼 와앙찌 m교신영톰>l2f연영혀여인언 

g자는극액 쿄a왜임m 소‘영씬심 톨혀톨현 U. 인\'!l!1ll쿄외 경우퍼 정，히지깨111 등으로인~"I"씬영수요 쿄욕억 액녕지며찌도@께 고민여논1 
시소쩌엉뼈위원없익3년간찌해 밍액g이 션에 어없 56.1%로전핵 예안정혀양F쩌g수있도를핵폐 기기딩었으연하는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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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주)일간투데이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0 I 
대표이사 이 상섭 l 

『재정 공공운용시스템 혁신 완료형 아닌 진행형~ (뼈년 1월 잉일자 15면) --1 
(주)일간투데이가 발행한 일간투데이 2008년 1월 30일자 15면 『재정 · 공공운용시스 
템 혁신， 완료형 아닌 진행형』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제 18대 국회의원선거(광주 북구갑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008. 1.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일간투데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 
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 
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1조(외부기고 등) 저12항， 공직선거법 저1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 
회 규칙 제 12조저1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극복하고 선진국 수준의 복지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추적역할을했다. 

재정 · 공공꾼용시스템 역싣， 

완료영아닌친행영 

그러나국가재정을둘러싼환경은끊임없이，그 

리고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저출산 · 고령화， 

양극화등장기적이고구조적인문제의 대두는지 

난 날의 재정운용방식에 안주할 수 없게 만드는 

또 다른 도전으로 다가왔다. 
장병완/기획예산처 장관 

5년 전 변화와 혁신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급 

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현 

상유지가아니라퇴보를의미했다 더구나선진사 

회를진입하고자하는전환점에서 혁신의 길은더 

나은미래를만들고자하는우리 모두의 책무이기 

도했다. 

재정은그동안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발 

전을 뒷받침해 왔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경제개 

발에 중점을두어 고도성장을뒷받침했으며 외환 

위기 이후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외환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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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제 · 사회변화에 대응해 기획예산처는 

2003년부터 선진화된 재정운용시스템을 마련하 

기 위해 A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A예산총액배 

분 자율편성 (Top-do뻐) D재정사업 성과관리 

A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등 4대 재정혁신과제 

를 중심으로 재정운용시스템의 혁신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미래 국가발전을 고려한 거시적 · 전략적 

재원배분시스템을구축하기 위해 중장기적 시계 

에서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장기 전 



략인 ‘국가비전 2030’ 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단 

년도 예산과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됨으로서 실천가능성도 높아지고 체계적으 

로 재정을 운용하는 전략적 재원배분이 가능해졌 

다. 

둘째， 부문별 · 부처별 전략적 재원 배분과 아울 

러 부처의 지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총액배분 

자율편성 (Top-do뼈)방식을 도입했다. 과거엔 

각부처의 예산요구에 따라세부사업별로재정당 

국이 적정성을 검토해 내역을 조정하는 상향식 

(botlom-up)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 ， 예산을 과대 

요구하고대폭삭감하는관행이 반복됐다. 

그러나 이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지출한도 범 

위내에서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부 

처의 예산요구 증가율은 크게 축소된 반면， 자율 

적 세출 구조조정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서 2008년간 총 16조원에 달했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타당성 평가， 총사 

업비관리 · 집행점검 등 집행과정관리， 성과목표 

관리 및 재정사업 자율 · 섬층평가등사후성과평 

가를 연계하는 ‘체계적 성과관 

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그간 

재정운용은 사후적 성과관리 

와환류노력이 미약해 한번 예 

산이 반영되면 재정지출의 성 

과와 관계없이 매년 예산이 투 

입되는경향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체계적 성 

과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각 부 

처가 명확한 목표의식과 책임 

감을갖고사업을추진하게되 

어 재정투입의 효과를크게 개 

선할 수 있고，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규모를조정히는등예 

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기대하고있다 

… 특별기고 … 

마지막으로， 정부회계를 품목별 예산구조에서 

선진국형 프로그램 예산체계로 전환하고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정수입 · 예산편성 집행 · 성과정 

보 등 재정운용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관리되고， 

재정체계에 원가정보 및 성과관리 개념을 도입함 

으로써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이 가능해져 재정운 

용의 효율성이 높아지며， 일반 국민도 쉽고 일목 

요연하게 각종 재정현황자료를 접할수 있어 재정 

의투명성이높아졌다. 

또한， 국가재정법을 제정해 4대 재정개혁을 포 

함한 재정운영시스템 혁신， 재정의 투명성 제고，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 예산편성절 

차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법적 · 제도적 틀을 마 

련한 점도 큰 성과다. 공공기관은 다양한 분야에 

서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경제상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 

다 

2987~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은 약 24만 명 

째정 • 공공운용시스댐 확신， 완료형 아년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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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olMt ~lmtc↓ 
이에 공용'1싼 용엉외 써토톨 .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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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 을 찌@"져 2007년￥." 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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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CAl:!::.'@도 여건연m에 띠혀 찌속 보 
완히고 톨을 ，，.어。1 "이 다인 힌 기 

지 연>10 지 않。m 믿 것은 회;0 수a 

,'" 국인외 잉엉융 을융게 유지，'= 것 
이여 더 니용 1I 1~. 'l.!에.~아는 국인앙 
외""。셔 ’ 

26/ 



에 달하며， 총 자산은 약 627조원， 총 예산은 272 
조원으로 이 예산규모는 정부 재정의 1.1배 수준 

이다. 

공공기관은 그동안 도로， 철도， 항만， 수지원 등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 

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있 

어서는 국민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충족하기에는 

다소미흡한측면이 있었다. 

이에 공공기관운영의 새로운틀을마련하기 위 

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부 감독 

및 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내부 견제와 균형 장 

치를 보강했으며， 공정한 임원 인사시스템을 구축 

하고 있다. 그 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 

을 확대하고 혁신평가를 새롭게 실시하여 성과와 

고객중심의 경영을 유도했으며， 공공기관 ‘알리 

오(마io) ’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별 인사， 조직， 재 

무， 사업， 평가는 물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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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채용정보， 입찰정보 등을 국민에게 제공함으 

로써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감시를통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억제 

될수있는기반을마련했다 

돌이켜 보면， 지난 5년간우리는시대적 변화요 

구에 앞장서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열정 

을 바쳐 노력해 왔다. ~}7}운 겨울 별판 같았던 조 

직 내에 혁신의 씨앗을 뿌리고 따가운 여름 햇살 

속에서도 치열하게 변화를 위해 몽부림쳤고 이제 

는 혁신의 결실과 성과를 거두며 그 진정한 가치 

를공유할수있게됐다. 

그러나혁신은과거형이거나현재완료형이 아니 

라끊임없이 변화하고발전하는현재진행형이다. 

현재의 재정 · 공공운용시스템도 여건변화에 따 

라 계속 보완하고 틀을 바꾸어야 한다. 다만， 한가 

지 변화하지 않아야 할 것은 최종 수요자인 국민 

의 관점을올곧게 유지하는것이며 더 나은미래 

를 만틀겠다는 국민과의 의h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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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경북일보 경북일보(주) /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579-12 
대표이사 정 정 화 

심의대상가샤 『몸을 낮추면 하늘에 닿지 않은 것이 없돼 (2008년 2월 4일자 18면) 

R 
T 
·-

경북일보(주)가 발행한 경북일보 2008년 2월 4일자 1 8면 『몸을 낮추면 하늘에 닿 
지 않은 것이 없다』 제하의 저술 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포항북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전 90 
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의 광고는 그 광고가 저술의 정상적 판매 목적 외에 특정인의 인물 홍보수단으 
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음에도 경북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저술 광고를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 
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7조(상업광고의 제한) 
제 1 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등 금지) 저12항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저1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저1 12조저1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01 유 

보도내용 

몸을낮추면 

?찌 
핸 ‘ ι 

:-.~ '1 .￥ 

κ한 ‘월 、 

f 어느비오는날연옷욱강을걷다녕어젖져요 
녕어진 깅에융득하늘올 sι~.슐니다 
그하눌예 연윷 t;f냐 수충l 혼을히고 있었슐니다 
연꽃억 。f용다용에 예에셔야 따jε왈 일"" 엉슐셔다인 
하놓에셔 혼툴리는 연잦은 선션한충격이었져요 
... 연훌은농올아예잊는 것이 아니었흩니nt? 
욱 영에셔 요응 훌이었져요 

긍이 션홉 양에 들어가져 입는 언 하농에 양용 영풍융 옹 잉이 엉었지요 
언웃.， 아니라혀늘에서 잊나는 연용융 요룻흥인 ttt~l보였융니마 

연온놀 그4호었졌져안 내 용이 낮아져나 하능에 닿았슐니다 

-져자후기충에서-

국회의원 이병석글 사진 

거짓과 야합융 앙 억듯이 하는 오용과 강용 갱치 현싱얘서 
앤나라의 야옴초째(l!ll“~~) 갑용 이영씩 의원이 

우려 곁에 있다는 갯온 크나 큰 기용이자 위안이다 - 소싱가 서영은 

fo! ll~ 

셔을.AIOI:!l구 신수용 때 6 톨연힘용죠잉 내 / 선회 엔10-<)져" 엑스 @꺼5--0795 뀔잘펙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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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작심42 결정유형/정 고 의결변호 

언 론 사 강원일보 (주)강원일보사 / 강원 춘천시 중앙로 1가 53 
대표이사 이 희 종 

심의대상기사 『동해안 발전을 위한 제언~ (2008년 1월 22일자 7면) 

-
수
 

(주)강원일보사가 발행한 강원일보 2008년 1월 22일자 7면 『동해안 발전을 위한 
저|언』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강원 강릉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 
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l.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곰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강원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시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저1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 
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으1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저1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유 

보도내용 

동때안발전을위안제언 

최욱철/강원랜드감사 

지난해 12월 7일， 태안앞바다에서 사상최악의 

원유 유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서해안 

에 빚어지고 있는 엄청난 ‘환경재앙’ 을 지켜보며， 

동해안 관광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늘 많은 관심을 

가지고있는나로서는안타까움을금할수없다. 

만약 이번과 같은 기름유출 사고가 동해안에서 

발생해 아름다운 동해안 백사장이 기름띠로 뒤덮 

이고 완전회복까지 수십년이 결리게 된다면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동해안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특별한부존자원이나산업시설이 없는강원도로 

서는동해안의 아름다운백사장과우거진산림 등 

의 자연 경관이야말로 도민들이 잘 보전하고 7}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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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소중한 관광자원이다 동시에 우리 후손 

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자젓f이라 할 수 있 

다. 동해안 관광산업은 해안침식， 대형 산불 등 자 

연재해에 따른 산림훼손 외에도， 중앙정부로부터 

의 관심부족과 이에 따른 투자 부진으로 인하여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대규모 관광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서 . 

남해안과는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 

라남도가해남과영암에추진중인서 ·남해안관 

광레저도시 조성사업 (J프로젝트)의 경우， 2016 

년까지 약 35조원을 투자하여 관광레저산업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전라북도가 군산， 김제， 부 

안에 결쳐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관광단지 조성 

역시， 2011년까지 약 3조9，000억원을 투자하여 

국제관광지구 조성 중인 가운데， 지난해 새만금특 

별법이 제정돼 한층탄력을받을것으로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서 · 남해안과 달리 침체일로를 겪고 있 



는동해안관광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중앙 

정부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동해안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각지자체의 활동과주민들의 자 

구노력이 선행되어야한다. 

후 동해안 관광산업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키는가 

에 달려 있다는공동체 의식을갖는것이 중요하다. 

동해안을 끼고 있는 강릉시， 동해시 등 6개 시 · 

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약 20%로 전국 평균 

53，6%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각 지자체들 

이 자체적으로 해안침식 등 동해안 자연경관 훼손 

에 대응하고 대규모 관광산업 프로젝트를 수행하 

기에는 역부족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동해안에 

인접한 6개 시 · 군은너울파도 

서 · 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이나 새만금 

국제관광지구조성 프로젝트와 같이 동해안 6개 

시 · 군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유기적인 협력관계 

를 유지하면서 공생할 수 있는 대규모 관광프로젝 

트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중 · 장기적 

으로는 동해안 6개 시 · 군을 2-3개 지자체로 통 

폐합하는 자구노력을 통하여 인적 ·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동해안 관광산업 발전에 기 

여할수있도록지혜를모아야할때이다 

에 따른 해안침식이나 대형 산 

불 등의 자연재해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 물론， 서해안의 기름 

유출사고와 같이 단 한 번의 사 

고로엄청난재난을초래할수 

있는 갖가지 사고를 사전에 예 

방할 수 있도록 통합 위기관리 

시스템을구축하여야한다 

또한 6개 시 · 군이 미시적인 

소지지역주의에서 벗어나，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온 동해 

안 지자체의 생존과 번영이 향 

지닌혀 12월7의 태인 앙tl]-t:tol e!이 잉접한 6711 시 군은너율파도 
서시싱혀악억원유유g시.il71의 ‘-- 에띠른에II')~에이나대gι1II동 

짧뚫짧싫$$$§ 강원포럼 !걱‘g1 zg’없뿔。훌훌풍g$영J 
켜보며， 용해안 rUIι냉의 육성피 ’'_,-‘.' 서핵1')>역 기톨유g사고와 깅이 단 
씌정에낱많은g싱을기지고있는 -~ 힌언의사고르엄청닝져냥을￡려 
니를써는안터생을금형수없다 최육갱 강횡련드김사 _......,r::_ il수있는갖깨AI".사전에예 
인약。번펴lIe기용유g사고 ~t.:t.._ 빙g 수있도를용앙위기판리시스 

기 용허안에서 믿생혔디여 아홈다 용을구흑"1여야힌벼 

lHi혀인 에시징이 기영띠로 뛰엉 g。다 정리닝도가 빽낭피 영입에 찌도2lõ1기 위해써는종잉정부표부 <f~671I 시 군이 미시쩍인 소지 
이고 8정회톨까지 수십년이겉리 쭈진증인서 닙해안핀;!a저""1 ’터의척극혀인지원용이g어내는 지역주의에서벗어나，종더거씨쩍 
깨된다연g찌잉로를걷고있는동 조성사엉IJ프로젝트)의 경우 :!)16 것도g요aκ} 하지인 무엇보디도 인판정에서 은용해인지자에의생 

해인 rUI신엉과 지역경제는 심각 년까지 약싱조원융 후'''Iò~예 판g 동해안 rUI산업윌 암전시키기 외 혼파 언명이 g후 동댐믿 ruru업 

얻타F칙을잉게월것이다 e영저상업도시건1iIt!져fl하고있 힌각지자져의%동펴주민톨억자 용어영께육성빙전시키는기에 g 
S엉힌부혼자원01나ιV업사쩌이 혀있다는g용찌 의티을갖는것이 

엉는 강원도료서는 동핵밍의 아톰 i!la하다 

융홍짧볍훌홍짧짧훌짧 동해 안 발전을 위한 제 언 넓짧짧짧망￡짧g 
하고 71꾸어야힐소，~rUI자원 로a르와강이동혀인 6711 시 군이 

。 다 동AIol 우리 후ε§에게 울려 계획당져에서부터 유기혀잉g혁앙 

쭈어야g귀~자앵라@수있 다 전리북도가균신 김쩌 부앤’ 구노력이선g되어야힌다 져.유X허뻔서공생11*있는대 

다 동에안-업은해잉칭에，대 걸쳐 *씬히고 있는 새인녕 판영딩 동"11')애용끼고있는강용시‘ 용해 규모 i'!8프굳a트톨 효§칙으g 

형 신톨둥지연찌때에띠를ι링‘ 지 조성 잉시‘ ∞11년끼찌 억m‘ 시등6껴시 군의째정X링도는영 추전혀나1에힌다 흥 장기혀으로 
손 g어도중잉g부g부터의 g입 αI억원을투자5뼈국쩌판엉지구 g약:!)%로전국잉균53.6%의정 는동해안6711시군을2-~지지 

부옥파。l에따용루지부짐으로인 조성종잉가윈려，지닝허씨망긍욕 번에도못미치고있다킥지지셰훌 찌로용에'Øõ~는자구노경융용히 

하여날로g셰와어기고있다정부 엉영이제~SI한용틴력을받을것 이지셰쩍으로해안갱식등동해인 여잉쩍 훌쩍지뺀을효괴쩍으로앙 

의 쩍극척인 지앤하에 대규모 앤g 으로기대하고 있디 지연정연 쩌손에 띠용하고 대규모 용하고 동혀안 rUIι엠 앙정에 기 
므로쩍트기징g되고있는서 낭해 이러한서 낭혜잉파g잉 엉셰잉 핀g산엉 프로젝트”수l!'17 에는 여g수있도특지혀용g。싸영때 

인과는극엉'1께대비되고있는상 로a 걷고있는용해인rUI산엉이 역믿쪽이이냉수없다띠리서동엇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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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01 유 

보도내용 

2008작심 45 결정유형/정 고 

새전북신문 (주)새전북신문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241-2 
대표이사 임 용진 

『설을 맞이하며~ (2008년 2월 6일자 12면) 

(주)새전북신문이 발행한 새전북신문 2008년 2월 6일자 12면 『설을 맞이하며』 제 
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전북 전부 완산을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l.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 
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 
야 할 것임에도 새전북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 
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 
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1조(외부기고 등) 제2항， 공직선거법 제 
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 
원회 규칙 제 1깝저1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실을뚱!O I아며 

날’이란뜻을동시에가지고있다고한다.즉설날 

은 묵은해에서 분리되어 가는 전이 과정으로， 아 

직 완전히 새해에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 

지 못한 그러한 단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광삼 / 변호사 · 도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장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꾀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J곱고 고운 탱기도 내가 드리괴새로 

사온신발도내가신어요 ... 

둘째，설날은 ‘선날’ 즉개시라는뜻의 ‘선다’라 

는말에서 ‘새해새날이시작되는날’이라는뜻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선날’ 이 시간이 흐르면서 

연읍화되어 설날로와전되었다는것이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내일로 다가왔 

다 본래 설날은조상숭배와효사상에 기반을두 

고 있는데， 먼저 간 조상신과 자손이 함께 하는 아 

주신성한시간이라는의미를지니고있다. 

설이란새해의 첫머리란뜻이고，설날은그중에 

서도 첫날이란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설날의 어 

원에 대해서는 대개 세 가지 정도의 설이 있다. 

첫째， 설날을 ‘낯설다’라는 말의 어근인 ‘설’에 

서 그 어원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설날은 ‘새해에 

대한 낯설음’ 이라는 의미와 ‘아직 익숙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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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설날을 ‘삼가다’ 또는 ‘조심하여 가만히 

있다’라는뜻의 옛말인 ‘삶다’에서 그어원을찾 

기도 한다. 이는 설날을 한자어로 신일(慣日)이라 

고표현하는것과같은맥락이다 신일이란 ‘삼가 

고조심하는날’이란뭇인데，이는완전히 새로운 

시간질서에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언행을 삼가고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생긴 말이다. 한편 설날은 원일(元日)， 원 

단(元묘) , 정조(正朝) , 세수(歲首) , 세초(歲初) , 세 

시 (歲時)， 연두(年頭)， 연시 (年始) 등의 한자어로 



도불린다. 

설날은 적어도 6세기 이전에 중국에서 태양태음 

력을받아들인이후태양력을기준으로제정한것 

으로생각되어진다.고려시대에는설과정월대보 

름， 삼짙날， 팔공회， 한식， 단오， 추석， 중구， 동지를 

9대 명절로 삼았으며， 조선시대에는 설날과 한식， 

단오， 추석을 4대 명절이라 하였으니， 이미 이 시 

대에는 섣이 오늘날과 같이 우리 민족의 중요한 

명절로확고히 자리잡았음을알수있다. 

때는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을 위에 놓아서 

큰절을한다. 

셋째， 설빔이다. 정윌 초하룻날 아침에는 남녀노 

소 구분 없이 모두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새 옷을 

입는데， 이것이 설빔 (歲뺨)이라고 한다. 이 설빔 

은 대보름까지 입는 것이 보통이다.<열양세시기〉 

원일조에 따르면 남녀노소가 새옷을 입는 것을 

‘세비음(歲뾰陰)(섣빔)’ 이라 한다 하였다. 

넷째， 덕담이다. 덕담(德談)이란， 설날에 일가친 

척들과 친구 등을 만났을 때 “과세 안녕하셨습니 

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아들 

낳기를법니다” 등과같이 그사람의 신분또는장 

유(長혜)의 차이에 따라소원하는일로서로축하 

하는것을말한다. 

설날의 세시풍속으로는 차례， 세배， 설빔， 덕담， 

문안비，설그림，복조리 걸기，야광귀 쫓기，청 참， 

윷놀이， 널뛰기， 머리카락태우기 등그종류가상 

당히 다OJ:하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들 

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차례지내기이다. 정월 초하룻날 아침 일찍 

이 각 가정에서는 대청마루나 큰 방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상 뒤에 병풍을 둘러치고 제상에는 

설음식을 갖추어 놓는다. 조상의 신주， 곧 지방은 

병풍에붙이거나위패일경우에는제상위에세워 

놓고차례를지낸다. 

올 설날은 우리 모두가 함께 풍요롭게 행복을 나 

누는명절이었으면했는데경기가좋지 않아안타 

깝다. 아무리 힘틀어도 희망을 잃지 말고 미래를 

기약하면서 이날만큼은가족모두모여 세시풍속 

을즐기고， 덕담을나누며 흥겹게 보내자.서로사 

랑으로 만나는 행복한 명절 될 수 있도록! 
둘째， 세배하기이다. 섣날 차례 

를 마친 뒤 조부모， 부모에게 절 

하고 새해 인사를 올리며， 가족끼 

리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절하 

는데， 이를 세배(歲拜)라 한다. 

세배가끝나면차례를지낸설음 

식으로아침식사를마친뒤에일 

가친척과 이웃 어른들을 찾아가 

서 세배를 드린다. 세배하러 옹 

사람이 어른일 때에는술과음식 

을 내어놓는 것이 관례이나， 아이 

틀에게는 술을 주지 않고 세뱃돈 

과 떡， 과일 등을준다. 세배를 할 

설을맞이하며 

찌* 찌치 1!‘g 어저끼고요J"리우 디 에빼기 g나영 시얘. 쩌냉 성용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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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화 깅용 엑찍이다 싱임이 인! 상기 잉이 우혀인혹쩌 '''''' 엄정호 ‘고에 사. 을혀여 기'i' 리 이햇시양이 애사 잉도‘1 
고조잉에는낱’이안용인떼 이는잉전 '''''，앙용톨임수있다 g에께'iI"내에‘이.셰에(M)~~ 엔효시 도" ... ~씩껴§리 ••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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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기사 

^ ,-

01 。

-rr 

보도내용 

경북매일 

~I 
(주)경북매일신문 /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로1가 60-14 I 

결정유형/정 고 2008작심 46 

대표이사 김 기 호 l 

『몸을 낮추면 하늘에 닿지 않은 것이 없다.~ (2008년 2월 4일자 3면) 

(주)경북매일신문이 발행한 경북매일 2008년 2월 4일자 3면 『몸을 낮추면 하늘에 
닿지 않은 것이 없c~~ 제하의 저술 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제 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포항북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전 90 
일부터 선거일까지 2008. 1. 10. ~ 4. 9 . )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의 광고는 그 광고가 저술의 정상적 판매 목적 외에 특정인의 인물 홍보수단으 
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음에도 경북매일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저술 광고를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 
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7조(상업광고의 제한) 
저11 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등 금지)제2항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페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r심 41 보도내용(26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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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번호 2008^t심 47 결정유형/정 고 

언론사 

심의대상기사 

n 
T 
-

Z 
T 

0) 유 

보도내용 

매일신문 (주)매일신문사 / 대구 중구 계산동2가 71 
대표이사 이 용길 

『몸을 낮추면 하늘에 닿지 않은 것이 없다.J (2월 4일자 m면， 2월 5일자 34면) 

(주)매일신문사가 발행한 매일신문 2008년 2월 4일자 20면， 2월 5일자 34면 『몸을 
낮추면 하늘에 닿지 않은 것이 없cf.J 제하으| 저술 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포항북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전 90 
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의 광고는 그 광고가 저술의 정상적 판매 목적 외에 특정인의 인물 홍보수단으 
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음에도 매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저술 광고를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 
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시심의기준 제17조(상업광고의 제한) 
저11 항， 공직선거법 저1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등 금지)제2항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으1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저1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자칩41 보도내용(26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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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번호 

3 ‘ ... 

언론사 

0) 유 

보도내용 

2008작심 48 결정유형/정 고 

영남일보 (주)영남일보사 / 대구 동구 신천동 111 
대표이사 배 성 로 

『몸을 낮추면 하늘에 닿지 않은 것이 없다~ (2008년 2월 4일자 26면， 2월 6일자 5면) 

(주)영남일보사가 발행한 영남일보 2000년 2월 4일자 26면， 2월 6일자 5면 『몸을 
낮추면 하늘에 닿지 않은 것이 없다』 제하의 저술 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제 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포항북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전 90 
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의 광고는 그 광고가 저술의 정상적 판매 목적 외에 특정인의 인물 홍보수단으 
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음에도 영남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저술 광고를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 
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7조(상업광고의 제한) 
저11 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등 금지)제2항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저1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자심41 보도내용(26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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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t떻평신문 (주)괴산증평신문 / 충북 괴산군 괴t멸 동부리 702-6 I 
대표이사 김 준 섭 l 

『김종률 의원 우리지역 관련 의정보고~ (2008년 2월 4일 ~11일자 4면) I 

(주)괴산증평신문이 발행한 괴산증평신문 2008년 2월 4일 ~11일자 4면 『김종률으 l 
원 우리지역 관련 의정보고』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l 

괴산증평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충북 증평 진천 · 괴 
산 · 음성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의 
정실적 등을 인물사진과 함꺼1 1개면 전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 
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 ，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저12항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변호 2008작심 50 

언론샤 

심의대상기사 

n 

τ
 

Z 
T 

이 유 

’ :a 

결정유형/정 고 

보도내용 

김종률 의원 우리지역 관련 의정보고 

김종률국회의원이 우리지역과관련한의정보고 

를냈다.김 의원은보고서를내면서 “그동안지역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붐을 던져서 일했다”면서 

“중앙정치무대에서 지역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일잘하는의원’으로뽑히는개인적인영광 

도있었다”고밝혔다. 

김 의원은 “돌이켜 보면 가슴 한 켠에 아쉬움도 

남아 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지역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보람 

이 가장컸다”고밝혔다. 

4개군중우리지역과관련한보고내용을간추려 

게재한다[편집자주] 

군사학교등국책사업 유치에 앞장 

괴산IC간국도확포장추진 

괴산-괴산 IC간국도확포장추진 

괴산의 가장 큰 숙원사업인 괴산~감물~괴산IC 

간 국도 19호선이 확장된다. 

이 도로는 국가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했는데， 지난 2006년 국회 예산심의에서 신규사 

업으로 10억원의 기본설계비를 어렵게 확보했다. 

지난해 예산이 집행돼 올해까지 기본설계 용역 

을하게 되고실시설계를거쳐 연차적으로사업을 

추진하게된다. 

괴산-연풍국도와숙원사업비지원 

사리， 먼발숲길 조성， 괴산느티나무동산 

중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괴산~연풍 간 국도 34호선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 

진된다. 

괴산~연풍2구간(칠성면 태성~연풍면 삼풍)은 

243억원의 잔여 사업비를 전액 확보해 올해까지 

완공된다 

괴산~연풍1구간(괴산읍 대덕~칠성면 태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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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에서 15억원을 증액시켜 모두 87억원을 

확보， 계획연도까지 차질 없이 완공토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A사리면 맨발숲길 

조성사업 2억원 A괴산읍 금산삼거리~느티나무 

동산간 도로개설 5억원 A청천면 삼송1교 가설사 

업에 9억원을확보，주민숙원사업을추진할수있 

도록지원했다. 

청안일대 농업용수 걱정 해결 

청안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안정적인 농 

엽용수 공급사업이 추진된다. 

지난해 농림부의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타 

당성 조사지구로 원남지구를 최종 포함시켰다. 이 

사업은 원남저수지의 여유수량을 이용해 농업용 

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중 

소규모 수리시설도 보강돼 재해위험을 해소하게 

된다 

전국에서 2곳이 사업지구로 선정됐는데， 지난해 

예결위 예산심의에서 기본조사용역비 3억원을 

증액시켰다. 따라서 원남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 기본조사가 지역주민들의 열망대로 올 

해부터추진된다 

군사학교유치와국책사업 확보성과 

군민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학생중앙군 

사학교가우리 지역에 둥지를 툴게 됐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유치 

에 힘을보댔듯이 앞으로도중앙차원에서 협력방 

안을모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괴산읍소도읍육성사업 유치노력이다.사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관련 부처를 

뛰어다녔다. 소도읍육성사업은 특산물인 고추를 

브랜드화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 마무리 

된다. 

농촌마을종합개발대 

상으로칠성면 갈은권 

역이선정된것도큰보 

람이다. 갈은권역은한 

번 탈락돼 2년에 걸친 

노력 끝에 선정됐으며 

마을경관개선과 소득 

확충등의 각종사업이 

3개년사업으로추진되 

고있다 

우리 군의 특산물인 

고추의 경쟁력을 높이 

기 위한원예작물브랜 

드육성지원사업 대상 

선정을적극 지원했다. 

지난해 예산 심의에서 

도농림부의 원예작물 

:옐훌톨 

군시학교 등 국책사업 유쳐에 앞정 랬3點뿔鐵익뿔랬짧· 
괴산C간 국도 확포장 추진 §짧월§펀짧앓찮E짧앓앓뿔다앓 

아 이 .，업용 ‘!!w져@에의 여 e<!l .!lll..:il1.liH {j얘혀 •• ""“연잉지 .， 
예산앤 C긴 궁도It.u.t! ~，，~ 이81l1~~송. 잉 1 

증명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확보 

국민체육센타 건립기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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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g 수연낀 건g 



브랜드 육성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 

다 

김종률 의원， 일잘하는 의원 선정 

농촌위한 FTA대책 최선 

서민경제위한목소리 반영 

원내부대표로활동하면서 재경부와협의해농업 

용 면세유 혜택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관 

철시켰으며， 예결위원으로서 농업부문의 추가적 

인 ITA대책예산 확보에 앞장섰다. 

또 올 예산에 수리시섣개보수 200억， 대단위 종 

합개발사업비 190억， 중규모용수개발시설 200억 

원을 증액시키는 등 농업생산시설 사업비 확보에 

노력했다. 

예금자보호법 대표발의에 이어 지난해는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발의해 서민금융기관인 신용 

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 

고있다 

2005년 말 여당의원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당론 

을 뒤로한 채 WTO 쌀협상 비준안에 반대했고 
한 · 미 ITA협상에 따른 농엽회생대책을 촉구하 

는등농엽과농민들의 목소리를적극대변했다. 

어르신들의 복지 확대 방안 마련 

농어촌교육지원에앞장 

원내부대표로 어르선들의 복지확대방안을 정부 

와적극적으로협의했다.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9만원 정도의 연금이 지급되고， 노인장기요 

양보험법에 따라 7월부터 치매 · 중풍 등으로 고 

통 받는 어르신들께 요양시설 입원비가지원된다. 

예산심의에서 농어촌지역 영유아 양육비지원 

162억원을 증액했고， 영유아 보육지원을 위한 민 

간유아기본보조금 150억원을신규로편성했다. 

농어촌지역 학생을위한대입농어촌특별전형 대 

%에 시 단위 지역으로확대되는것을막도록제도 

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했다. 

국회 예산심의에서 전문대학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 30억원을증액시켰고，지방교육교부금확보 

에도 노력했다. (예결위에서 451억원 증액 등 30 
조6387원반영) 

법안통과 1우|김종률 

‘일즐h하는의원’으로선정 

경실련의 17대 국회 의정활동평가에서 전체 의 

원 중 의원발의 법안 가결률 1위 의원으로 뽑혔 

다. 법안 가결률은 국회 의정활동 평가의 으뜸이 

되는기준이다. 

시민단체가 선정한 2006년도 국정감사 우수의 

원으로꼽히는등의정활동역량을높이 평가받았 

다 

증평스엠단지 조성 사업비 확보 

국민체육센타 건랍기금 지원 

증평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지역경제를선도할증평산업단지가조성되고있 

는 가운데 보강천을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건설이 

가장큰현안사업 중하나로꼽히고있다. 

원칙적으로 군에서 부담해야 승F는 사업을 지난 

2005년 국비사업으로 확정 한 데 이어 2006년에 

3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올해는 예결위에서 

20억원을 증액시켜 모두 85억원의 사업비를 확 

보했다. 앞으로 계획기간 내 사업을 완료해 산업 

단지 조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업체 가동어| 차질없도록 지원 

군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 폐수종말 조성과 관 

련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있다. 

2006년 행정절차 미완료로 당초 정부 예산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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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되지 않았던사업비를국회에서 10억원확보 

했고， 올 예산에 40억 원을 확보했다. 산업단지 조 

성과입주업체가동에차질이 없도록단계적인사 

업 추진을뒷받침하겠다. 

증평， 신활력 사업 선정 ‘경사’ 

2005년 관련부처를 찾아다니며 노력한 결과 증 

평이 신활력사엽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당시 증 

평은 인구밀도 등에서 선정기준에 포함되지 못했 

는데，신생자치단체의 어려움을설명하면서 적극 

적으로설득했다. 

증평군에서는 제1기 신활력사업을 잘 추진해서 

지난해에는 제2기 신활력사업 대상지역으로 선 

정됐고， 앞으로 3년간 57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돼 

연차사업이추진된다. 

청소년수련관건립 

국민체육센타건립지원 

증평군은신생자치단체로여러 가지 주민편익시 

설이 부족하다. 편익시설 확충 노력의 결과로 40 
억원의 사업비를지원，내성리에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된다. 올해 건립이 완료되면 우리 청소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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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활동공간이 될 것이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를 건립하도록 국민체육 

기금 30억원을 지원했다. 송산리에 준공된 국민 

체육센터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이 

갖춰져 군민들의 체육활동공간으로활용된다. 

남부우회도로건설 

증평읍사무소특별교부금지원 

보건복지타운과 청소년수련관등을 연결하는 초 

중~장동간 남부-우회도로 개설사업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군비로 추진해 

야 하는데 사업비가 193억원이나 소요돼 특별교 

부금을지속적으로지원하고있다. 

증평읍사무소 민원실과 증설되는 기구 사무실 

확보를 위한 군청사 신축사업비에도 특별교부금 

을지원했다. 

신규사업으로 연천천 생태하천 정화사업이 추진 

된다. 올해 1억7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총 

예산8억원이 연차사업으로지원된다. 

지난해 재해대책 사업비로 6억원을 확보， 증평 

읍 덕상리 작동교 가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의결변호 2008^t심 51 결정유형/정 고 

언론사 예산신문 (주)예산신문사 / 충남 예t딴 예tl띔 예산리 뼈-3 
대표이사 정 낙규 

- ~홍문표 국회의원 인터뷰~ (2008년 2월 4일자 1~2면) 
- ~‘흥문표 의원 대표발의 쌀 목포}격 5년 동결안 농해위 통과”』 (뼈년 2월 4일자 2면) 

(주)예산신문사가 발행한 주간예산신문 2008년 2월 4일자 1~2면 『홍문표 국회의 
원 인터뷰~， 2면 『“흥문표 의원 대표발의 쌀 목표가격 5년 동결안 농해위 통과’』 제 
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0) 

~ ‘ 

유 

주간예산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충남 홍성 -예산지역) 
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의정실적， 향후 
계획 등을 2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 
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 
(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저18조 
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흉문표국외의원민터뷰 

홍문표국회의원은무자년새해도청이전사업과 

구도심 공동화 방안 등에 대한 법안제정 등 현안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와함께 한미FTA로고통받는군민들의 어려 

움을 보듬는 등 모든 군민이 행복하고 잘살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홍문표 국회의원으로부터 제17대 국회를 지난 

4년간 일해온 소감과 새해설계에 대해 들어봤다. 

디지난4년간의정활동중보람된일이 있다면? 

무엇보다 농민을 위한 정책을 우선으로 하고 지 

난 4년간 농림 해양 수산위 간사를 하면서 현행법 

에 대한문제를지적하고대안과근본적으로고치 

면서 농민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15개에 달하는 법안을 발의하거나 상정하여 

각 부처에 경각심과 일을 할 수 있게 때로는 질타 

하고때로는달래서 일하는국회의원의 모습을보 

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30여 개의 농민 단 

체 및 각계기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것이 저에 

게는과분하지만큰재산이자보람이라여기고있 

습니다. 

그중에서도 농 · 어업용 면세유 세금 감면 기 

간을 5년간 연장하여 1년에 2조 116억원의 농 

어민 부담을 절감시킨 법이 통과될 때 국회의 

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이번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활동하면서 1월 29일 농 

림해양 수산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쌀 보전 

직불금을 5년간 17만 83원으로 동결시킴으로 

서 우리 농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노 

력 한 것이 최고의 보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개 

인적으로 야당을 하면서 꼭 해야 할 일들이 야 

당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이루지 못했던 안타 

까운 현실이 이제는 새정권의 기대감과 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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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농림부에게도 쉽게 설득을 시킬 수 있었 

습니다. (중략) 

口 인수위에참여해하는일은?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10년만에 정권 창출의 새 역사를 열어 가 

게 되었습니다. 10년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만큼 

국민을 잘 섬기고 행복하게 만드는 정부가 되기 

위한밑그림을그리기 위해 인수위원회에 참여해 

활동하고있습니다. 

인수위원회 많은 7개분과 중 경제2분과 위원으 

로활동하면서 2개월기간동안현정부와청와대 

의 주요 현안과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이명박 당 

엎를동& 홍문표 국회의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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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싱 꿀동희 앙안 률이에 대한 엉인제정 를 현요>'R'il에 
쭈혁S냉다는 포부톨 11-1영디 

01와양께 걷101FT"로 고륭 얻는 군민톨의 어려용를 
보를는 륭 모튼 궁민이 엉륙하고 양i 수 잉도g 하기 
위해 새로g 쟁부잉 대릉링직 잉수우{ 경저 g톰과 위g 

이라는 익충힌 잉무톨 밑었다 
흥몽표 국~의g으로부터 제 17대 국회톨 지닝 4년간 
일빼온 소감과 새해엉계에 대해 톨어웠디 

/::,. 2008년 2월 4일자 1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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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자가 향후 5년 동안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각종 공약을 반영한 국정 청사진을 마 

련하는 일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 소외계층인 농어민들의 권익보 

호와삶의 질 행상을 위해 그동안잘못운영되어 

온제도와정책을손질하고미래의 농어촌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 

다. (중략) 

口 FTA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전략은? 

우리 농업의 당면한 농업현실은 하루 자살자가 

6-7명에 이르고 있고， 농가부채가 평균 2，816만 

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1.5배가증가하는등그야 

말로농업인은벼랑끝에몰려 있는상태입니다. 

여기에다 한미 FTA로 인해 농업분야 연간 약 6 

천7백억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은 물론 한EU 

FTA, 한중 FTA 등 농업개방이 가속화 될 경우 

수많은 농업인이 농어촌을 떠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어려운 농엽개방의 현실을 극복 

하기 위해서는무엇보다획실한농어민소득대책 

이 마련돼야 합니다. 그중 한예로 식품관련 인 · 

허가를 비롯 식품안전까지 포함한 식품행정의 농 

림부로일원화가돼야합니다.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일관된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안전 체계를 일원화해야만 농가소득이 증가 

될수있을것입니다 

아울러 이제는 농민들도 도시 소비자가 원히는 

농산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농산물수입국들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이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승부를 걸어야 할 때입니 

다. 

저 홍문표는 여러분들을 위해 개방화의 거센 파 

고를 맞설 수 있는고품질 · 친환경농 · 축산물의 생 

산지원을 강화하고， 특화농엽을 확대하는 일에 최 

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서 떠나가는 농촌 

이 아니라돌ö}가는농촌을만들어 나가겠습니다 



口 경제살리;기 ... 국회의 역할? 

나라가 안팎으로 어렵습니다. 서민경제와 지방 

경제는파탄상태입니다.거리에는 실업자가념쳐 

나고， 그 절반이 청년들입니다. 대기업도， 중소기 

업도， 투자자도 모두 외국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우울증이 사회에 전염되고 있습 

니다. 

제 살리기에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생경제 활성회를위해 일자리 창출및 대기업투 

자 촉진을 위해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 있 

습니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제도 

와 법을 고쳐 국민이 잘사는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틀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민l인당 갚아야 

할 부채가 1 ，007만원， 가구당 3，156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습니다. 이는 2002년에 비해 무려 4.6% 

증가한 수치이며 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 채무는 

지난 해에만 무려 32조1000억원(전년 대비 

24%) 급증했습니다 

口끝으로군민에게 한마디 한다면? 

희망찬 무자년(여子年) 새해， 예산군민 여러분 

모두의가정에기쁨과행복이 넘치고소원하는모 

든 일들이 다 이뤄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제 판탄으로 인해 자살률 증가율 

세계1위， 이혼율 3위， 이혼증가율 2위로 나타나는 

등민생경제 파탄이 가속화되고있습니다 

이러한시기에 국회는국정의 최우선과제를경 

지난 4년여 간의정활동 속에서 저는국가와국 

민을위하고자유민주주의 체제와시장경제 질서 

를 수호하면서 수많은 정책개발을 통해 여성， 노 

인， 장애인， 불우이￡ 농어민， 축산인 등 사회 약 

자의 권익보호와삶의 질 횡t상을 위해 앞장서면서 

그들로부터 진정한대변자로서 최선을다해 왔습 

“홍문표의원대표발의 
---‘iι，.깅ι---

두고 최성율 다하고 있슬니다 
우선 인생정찌 활성화톨 위해 

1 일자리 장훌 및 대기업루지 용 

쌀 목표]~격 5년 톰결아 놓해위 톨과~ I 。냄러 이제는 농민를도 도시 징융 위해 짧 짧고} 재도 
특 I객 등흩」 를00껴 응파 l 소비자가 원6변 상빼 어떤 톨 빠고 있g니다 
.- • • -- --- - .... _. I 것인지， 그리고 농산물수입국률 이올러 올가상승톨을 억제하 

l 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톨 기 위힌 각종 제도와 엄을 고쳐 

-a>12년까지 1딴없월으로 고장 | 살빨강&1뿔훌 융영정 훌 훌윌。L짧려없 협앓。L영 
1 때입니다 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저 용용표는 여러용룰을 위해 

1it 농사톨 짓는 농민률의 소륙 이러한 정되i외 반대에도 불구δ1 I JR앙회의 거센 파고률 맞설 수 。 끓으토 군민에게 한미디 
보전올 위뼈 지급되고 있는 앨 고 용외원온 영인 톰과률 위해 | 있는 고용짙 친환경농 , 혹싣율 한디연 ? 
칙톨금 산정외 기중이 되는 물표 농민단체와 10인 명 욕표로 대 | 외 생산지g을 강회하고 록회농 회앙찬 무자녕(1)1;子<i') 써해， 

가척이 2012년끼지 5년간 현앵 국민 서영 운용10 "'훗 긋회 농 1 업을 찍해하는 얼에 최션을 다하 얘ι서E민 여러를 모두의 가정에 
17만'3원 (80kg기중)으로 동겉톨 쩌수위원톨* 잉잉이 핫아다니며 l 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서 떠나가 71톰과 앵불이 넙치고 소원δ'.H= 
전멍이다 성육직f업융 병행01였다 l 는 농혼이 아니라 를아오는 농혼 오든 잉률이 다 이찍지기톨 소 
국회 농립해양수산위원회는 지 쌓 목표가척이 5년 동안 륭곁 l 을 만흩어 나가컸습니다 앙앙니다 
낭당 29엄 전째회외톨 엉어 한니 를 경우 우리 농민톨온 안정적인 1 지닝 4년여간 의정활동 숙에 
라당 용훈표 외앤이 대표 벌외엉 소륙을 바탕으로 용안김냉 해소 c 경제i’리기 국효l잉 역 서 저는 국가와 국민올 위하고 
「쌓소특용의보전에판한개정엉톨」 하고 영농에 전녕 힐 수 있게 된 Iw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을 여 야 만죠}잉치로 톰과시였 다 또한 。이흑가능성이 높아져 농 | 나라기 안팎으로 어립습니다 g서용 수호하연서 수많온 정책 
다 지와 농기재 구입 동 규모회를 | 서민경쩌와 지방경제는 파탄 상 깨받흩 용혀 여성. 노인， 징해 
이얘따라 율해 쌓 옥표가격온 위한 장기루자 계획융 세울 수 | 태입니다 거리얘는 싱업자가 인 톨우이웃 농어민， 축ι엔 
엉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161 ,265 있어 쌀 농엉의 구조개선 효과톨 l \:l쳐나고， 그 엉안이 정년톨입 동 사회 약자의 권익보호와 삶 
원(8Okg).2.효 5.2'%(8 .818원)낮아 농잉 수 있다 용 농민틀은 농정 | 니다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후 외 질 양싱융 위해 앞장서연서 
지게 되어 있어 농가소득이 강소 을 신뢰 ;t 수 있게 되고 정부는 | 자자도 모두 외국으로 떠나려고 그롤로부터 진정엉 대연지'"서 
팅 전밍이었다 전엉농 육성 정찍을 효과쩍으포 l 앙니다 욕력이 낭무하고 우올 최선을 다해 왔슬니다 
엉입을 대표앙외한 홍룬표 의원 월성 양 수 있어 입거양률외 효 I i!>이 사회에 전업되고 있습니 또힘 지닝 12년 용안 입지성 
은 그융안 생 묵g가격 용과톨 과톨 볼 수 있을 것이다 | 다 정죠차 하지 못한 채 대:fiot서 
위해 이명벅 당선인의(당시 후보 홈룬lL외잉온 ‘국내 농업계 엄 | 노우현 정후기 를어선 이후 더부상이하언 용닝도청을 C배 
자) 농어혼 10대 선거 공Q써l 훌 정닝 피해가 C얘상되는 한 미 | 국민 l인당 갚아이 @ 부채71 산 홈성얘 유치히받 큰 과업을 
표가격 용갱융 위한 용약을 건외 FTA협상 타곁 용으로 인해 농민 I 1.0071"l!앤 가구당 3， 156인냉의 이후어 내었고 얘산을 앵정， 교 
히여 l/J'영I!.'용 톨론 국회 잊 농 률이 어려룰올 꺾고 있는 지긍. I 빛율 떠안고 있슐니다 이는 톰‘ 용화， 경제 중심지역으모 양 
민당쩌률과 연계한 zj고외 노력 성fill마저 히학 왼다면 농업율 포 I 2002년에 비해 우려 4 .6%증가한 전시켜 흥청권의 중샘‘ , 더 나 
을 다하였다 기하고 망 것이라”며-앞으로 낭 l 수.*101여 정"'.가 갚이야 앙 국 아가 ‘대힌인국외 중상 지역 으 
정i휴는 성 g표가격 엉행유지에 아있는 영사위와 본회의얘서 엉 1 가 쩌무는 지냥해얘만 우려 32 로 얀률어 가는데 회선을 다하 
대해 녕간 4천억영의 후.7}:재원이 안이 원안 되로 톰과 월 수 있도 I "-1000억원(전년 대비 24%) 급 고 있습니다 
더 소요 되는 동 채정"'13이 뒤 혹 최성을 다하겠다‘고 각오톨 | 증 했습니다 예산군민 여러용 무자연 새해 
따톨다여 g필 반대 입장을 피력 내비쳤다 | 또~ 이러한 경제 판단으로 에는 지낭날외 모돈 앙급올 얻 
혔었다 1 인뼈 자샅톨 용가융 세계 1위， 어버리고， 나 보다는 낮은 계층 

이혼융 3위， 이흩용가융 2위로 잉 이웃률융 을보여‘ 서로 앙심 
나타나는 동 인생경제 찍팀이 하고 당경하는 자세로 우리 에 
가속회 되고 있습니다 ι당의 앙전과 각 가정의 앵톨 
이러한 시기에 국회는 국정의 을 위해 열싱 01 노혀히고 일하 
최우선 과제를 경제 상리기얘 는 새얘기 되도혹 노력양시다 

!:o. 2008년 2월 4일자 2면 

니다. 

또한지난 12년동안 

입지선정조차하지 못 

한 채 대전에서 더부 

살이하던 충남도청을 

예산 홍성에 유치하 

는 큰 과업을 이루어 

내었고， 예산을 행정 ， 

교통， 문화， 경제 중심 

지역으로 발전시 켜 

‘충청권의 중심 ’，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중심 지역 ’ 으로 만들 

어 가는데 최선을다 

하고있습니다. 

예산군민여러분， 무 

자년새해에는지난날 

의 모든 앙금을 털어 

버리고， 나보다는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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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계층의 이웃들을 돌보며， 서로 합심하고 단결 

하는자세로우리 예산군의 발전과각가정의 행 

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새해가 되도록 

합시다. 

“흉문표 의원 대표빌의 쌀목표가격 

5년 동걸안 농때위 통과” 

-2012년까지 17만83원으로고정-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 

되고있는쌀직불금산정의 기준이 되는목표가격 

이 2012년까지 5년간 현행 17만83원 (83kg 기 

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를열어 한나라당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개정법률」을 여 · 야 만 

장일치로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올해 쌀 목표가격은 법을 개정하지 않 

을 경우 161 ，265원 (80k빙으로 5.2%(8 ，818원)낮 

아지게 되어 있어 농가소득이 감소될 전망이었다. 

법얀을 대표발의한 홍문표 의원은 그동안 쌀 목 

표가격 통과를 위해 이명박 당선인의(당시 후보 

재 농어촌 10대 선거 공약에 목표가격 동결을 위 

한 공약을 건의하여 반영함은 물론 국회 및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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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과연계한각고의 노력을다하였다. 

정부는 쌀 목표가격 현행유지에 대해 연간 4천 

억원의 추가재원이 더 소요 되는 등 재정부담이 

뒤따른다며 줄곧반대 입장을피력했었다. 

이러한정부의 반대에도불구하고홍의원은법 

안 통과를 위해 농민단체와 10만 명 목표로 대국 

민 서명 운동을 비롯 국회 농해수위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작업을병행하였다 

쌀 목표가격이 5년 동안 동결될 경우 우리 농민 

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불안감을 해소하 

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예측가능성 

이 높아져 농지와농기계 구입 등규모화를위한 

장기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쌀 농업의 구조개 

선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즉 농민들은 농정을 신뢰 

할수있게 되고정부는전엽농육성 정책을효과 

적으로달성 할수있어 일거OJ득의 효과를볼수 

있을것이다. 

홍문표 의원은 “국내 농업계 엄청난 피해가 예 

상되는 한 · 미ITA협상 타결 등으로 인해 농민 

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쌀값마저 하락 

된다면 농엽을 포기하고 말 것이라”며 “앞으로 

남아있는법사위와본회의에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내 

비쳤다. 



2008자심 52 결정유형/정 고 

언론샤 익산신문 (유)익산신문사 / 전북 익산시 남중동 82-58 I 
대표이사 박종규 l 

심의대상지샤 『“도민의 힘 모아 창조와 도약의 전북 E될자"~ (때8년 2월 4일자 11 면) I 

주 
(유)익산신문사가 빌뱅한 익산신문 2008년 2월 4일자 11 면 『“도민의 힘 모아 창조 l 

와 도약의 전북 묘떨자”』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I 

0) 유 

익산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전북 익산을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도의회 활동 관련 내용을 
인물사진과 함께 1개면 전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 
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 
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 
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보도내용 

도의회황현민주당원내대표연설 

“도민의 핍 모아함조와도으펙 전묵 E플자’ 

도의회 황현 민주당 원내대표(익산3선거구)는 

24일제243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정당대표연 

설을가졌다. 

황현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을 통해 대선공약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팀의 효율적 운영과 새만금 

도민상생위원회 설치를촉구했다. 

황대표는 “토공과주공통합，농진청 폐지 등으로 

전북 혁신도시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새 

정부의 지역공약과 전북 현안을 변밀히 분석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을 적극적이고 효 

율적으로운영해야한다”고주문했다. 

황 대표는 이어 “궁시상성(런失相成)처럼 활과 

화살이 서로 도와야 목적을 이루듯 새만금을 기회 

의 땅，중동의 두H에를능가하는세계적 명소로만 

들 수 있도록 새만금 도민상생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요구했다. 

정당대표연설을요약했다. 

오늘，이렇게 의정 단상에서기까지，지난대선에 

서 겪었던 분노한 민심과 참흑한 대선참패라는 정 

치현실을보면서 민주당에 소속된 의원의 한사람 

으로서 그 책임감을 통감하고 많은 반성과 자기고 

백을했습니다. 

과연 대선을향한도민의 열망과기대에 최선을 

다했느냐는 반성을 했습니다 통합의 실패， 후보단 

일화의 실패에 대한도민의 좌절과절망앞에 고개 

를들수있는지고백을했습니다. 

도민이 진정 바라는정치가무엇일까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과 번뇌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벌어 도민 

앞에 정중히 반성과성찰의 석고대죄를고합니다. 

도민이 내리는 회초리를 달게 받겠습니다. 도민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도민 앞에 무슨 

말씀을드릴 수 있을지 걱정을많이 했습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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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전북의 변화와발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화해와 통합의 공동체 회복을 할 때입 

니다 

그 동안 우리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전 

라북도의 오랜 숙원이던 새만금특별법을 비롯한 

무주태권도진흥법과 군산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을 

위해 언제나함께 해왔고，전북발전과도민을위해 

서라면 도와 여당과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 

력해왔다고자부합니다 

새만금사업을설현하기 위한도민의 총궐기 속에 

서， 두번의 삭발은저에게도전북발전이라는사명 

감을온몸으로느끼게하는계기였습니다. 

이제 전북이 동북아와세계를향한도약과전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민주당은 전라북도가 

세계 속에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지로 부장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일하는 전북， 행복 

한 전북도민’ 이라는 목표점으로 중산층과 서민경 

제가 활성화되고 소외당한 이웃을 배려하는 ‘차별 

없는성장’이되어야합니다. 

경제성장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의욕을 꺾지 

않는， 일하는 복지제도를 통해 분배개선으로 이어 

져 성장 잠재력을 획충해 내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어야한다는것입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도민 통합과 전북 성장의 

참 맛을 200만 도민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 

다， (중략) 

농림부가식품산업을 21세기 환황해권 거점 사업 

으로， 세계 5대 식품산업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 

겠다는 장대한 계획 하에 공모한 국가식품클러스 

터 선정에 지난 2007년 12월 30일 전라북도가 확 

정되었습니다. 

이는전북식품산업의 체계적인발전과세계화를 

위한전환점이자，농엽을육성할수있는계기가마 

련되었다는 점에서 농도 전북으로서는 무엇보다 

값진 성과가 아닐 수 없으며， 또 하나의 희망으로 

떠오르고있습니다. 

“도민의 힘 모아 창조와 도약의 전북 만들자” 그러나，장빗벚희망뒤 

에 어두운그림자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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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서 진행되 

는현실은낙관만은할 

수없는상황입니다. 

최근발표된이명박신 

정부의중앙정부조직개 

편얀을보면혁신도시에 

이전예정이었던농업진 

흥청이 폐지돼，당장농 

업관련연구기관의축소 

가예상되고있으며，농 

촌진흥청을폐지하고출 

연기관으로전환할계획 

이지만，출연기관으로바 

뀔 경우공공기관이전 



대상에서 제외될수도있을뿐만아니라，반드시 전 

북으로이전해 온다는보장도할수 없는상황에 놓 

여있습니다 

그리고농업진흥청이 이전한다해도당초전체 면 

적 (1O，145km')의 약 2/3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 

다 

새정부와인적 ·물적 네트워크형성에부족한점 

이 없는지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보다 구체적인 대 

응믿싼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맺그제서야새 정부정 

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4개의 TF팀을 

구성 · 운영하기로 하였다하니 그나마 다행으로 생 

각하며，선정부의 지역공약내용과지역현안사업을 

변밀히 분석하고구체화 할수 있는 각분야전문가 

가포함된 ‘대선공약이행과점검을위한TÆ팀’ 의 

적극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기대합니다 

아울러 도내 정치권과전라북도그리고중앙정부 

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전북 현안들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민의 지혜와 힘을 모 

아야할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지난 십 수년간 지속되어 

온 찬반 논쟁과 두 차례에 걸친 공사중단， 그리고 

수질문제등많은시련과어려움을딛고이루어 낸 

새만금사업을기필코성공시켜야합니다. 

반드시 새만금을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만들어야 

하며， 중동의 두H에를 능가승F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야합니다. 

저는이를위한빙반으로새만금사업의상호이 

해증진을 위하여 국내 · 외 전문가와 사회단체， 도 

내 147씨 · 군이 공동 침여하는 가칭 ‘새만금 도 

민상생위원회’ 설치를제안합니다 

‘새만금 도민 상생위원회’ 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 

탕으로도민의 통합된 힘을 한데 모아새만금이 두 

바이와 같은 세계적인 명소로 개발될 수 있도록 우 

리 모두가최선의 노력을다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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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경동신문 (주)경동신문 / 서울 광진구 능동 237-5 
대표이사 구직 회 

- ~“현장정치 · 실용정치 펼치겠습니다"~ (2000년 2월 16일자 8면) 
- ~“행정전문가 강점으로 광진발전 이룰터"~ (2000년 2월 16일자 8면) 

;>:; .. (주)경동신문이 발행한 경동신문 2000년 2월 16일자 8면 『“현장정치 · 실용정치 펼 
치겠습니다”』， 『“행정전문가 강점으로 광진발전 이룰터”』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 
고」조치한다 

01 
1.‘ 

유 

겸동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광진갑 및 광진을지 
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정당 소속의 특정 후보예정자 1인만을 각 
각 선정하여 그들의 출마 포부 및 선거공약 등을 밝히는 인터뷰 기사를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 
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 
위원회 규칙 제1~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면장정XI . 설용정XI 멸치겠습니다” 

권택기 한나라당광진갑 예비후보 

.예비후보께서 18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이유 

는 무엇입니까? 출사표를 밝혀주십시오=이명박 

정부의 출범은갈등과반목의 시대에 종언을고하 

고통합과발전의 실용의 시대가도래했다는것을 

의미합니다.새로운시대에는새로운정치와새로 

운사람이필요합니다. 

저는이명박대통령 당선인과특별한인연을맺 

어왔습니다. 당선인께서 서울시장에 출마하실 때 

홍보위원회에서 여론조사와 시장후보 이미지 메 

이킹을담당했고지난해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경 

선 때는 기획단장으로， 대통령 선거 시에는 안국 

포럼 기획실장으로 당선인을 지근거리에서 모셨 

습니다 때문에 당선인의 생각과국정 운영철학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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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당선인께서 국정을 원활 

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일정석 이상을 

확보하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 

습니다. 특히 광진구 출마를 결심한 것은 제게 가 

장힘든시기였던 90년대 중곡동지하자취방에서 

생활할 때 이웃주민틀께서 따뜻하게 보살펴 주신 

기억에 꾸준히 광진구에 대해 관심을가져왔기 때 

문입니다. 구민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해 주십시오. 당내 

경선이나본선에서 경쟁 후보와비교해 뛰어난자 

신의 전문성이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7=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지근거리에서 

모셨기 때문에 당선인의 국정 운영철학을 확실히 

알고있습니다. 

앞으로제가할일은민생정치 현장에서 차기 정 

부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 국민동의를 

얻고또국민들께서 진정으로원하는것이 무엇인 

지 파악하는 ‘현장 정치， 실용 정치’ 를 펼치는 일 

입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국정 운영철학에 부합될 수 있 

도록， 광진구에서 구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있는 ‘현장정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 

을다하겠습니다. 

(중략) 

.현재 광진구가 안고 있는 현안(선거구 중심으 

로)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또 공천을 받았을 경우 

제시할주요공약은무엇입니까? 

(중략) 

현재 광진구 갑선거구(중곡1.2.3.4동， 군자， 

능동， 광장， 구의2동)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국 

립서울병원 이전 · 활용방안입니다. 세부적인 방 

안까지 밝힐단계는아니지만국립 서울병원을이 

전하고 이 부지를 중곡 1 . 2.3.4동과 연계해 

광진구를 대표할수 있는 ‘광진구 랜드마크’로 발 

전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합니다 상업적， 친환경 

적으로 개발해 주민틀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있도록해야합니다. 

또 천호대로가 10차선이라는 큰 메리트를 갖고 

있으나 상업지역은 군자역 일대밖에 없습니다. 이 

상업지역을 군자교에서 아차산역까지 확대해 주 

민들께실질적인이익이주어질수있도록해야합 

니다 광진구 전체적으로는 아차산， 어린이 대공 

원，한강수변자원등을적극활용해지리적 · 환경 

적으로 개발한다면 충분히 발전할수 있습니다 . 

• 당원이나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저는 

90년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대원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한 동생과 함께 용 

곡초등학교 인근 반지하방에서 자취생활을 시작 

했습니다. 이때 주민들께서 저희를따뜻하게 보살 

펴 주신 점이 너무 고마웠고 이러한 인연으로 광 

진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국회의원 

출마도 주저 없이 광진구를 선택했습니다. 또 그 

동안광진구발전방안에 대해 확실히 준비해 왔습 

니다 구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께 

서 국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현명하신 선택 부탁드 

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전문가 강접으로 광진발전 이룰터” 

김흥권 한나라당광진을예비후보 

.예비후보께서 18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이유 

는 무엇입니까? 출사표를 밝혀주십시오=국민성 

공시대를열새 정부에는국민을생각하는실용정 

치가， 자치행정경험이 많은 인재가 

절실합니다. 저는 서울시 산업국장， 

문화국장， 행정국장 등 요직을 거치 

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특히 광진구 

의 현안틀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는 청계천 

복원과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성공 

리에 완수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과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 

진했습니다. 

이는대통령 당선인과오세훈서울 

시장의 업무스타일을 잘 안다는 것 

이고 이에 부합하고 광진구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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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19회 

행정고시 출신인 저는 2007년 말까지 30년간 서 

울시에서 간부로 재직하면서 현장에서 발로 뛰며 

일해왔습니다. 일도 해본 사람이 잘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 일 잘하는 김흥권 

이 할 일 많은 광진에서 ‘일등 광진’을 위해 나서 

겠습니다 . 

•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해 주십시오. 당내 

경선이나본선에서 경쟁 후보와비교해 뛰어난자 

신의 전문성이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저는 서울시 산업국장， 문화국장， 행정국장， 

행정 1부시장을두루거친 ‘현장행정전문가’라고 

각종 언론에서 평가 받았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서울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며 서울시에 인사시스 

템을 도입해 새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주의를 이미 

실천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시정추진단을 주관 

해 ‘강소지방정부’ 의 기틀을 마련해 서울시 공무 

원 13%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인사개혁을 단행했 
습니다 

또 행정직이면서도 도시계획국， 주택국， 상수도 

사업본부등기술부서에서 근무한경력이 많아서 

울시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습니다. 산 

업국장 재직시절에는 세계 우수 기업의 CEO와 

학자들로 구성된 SIBAG(서울국제경제자문단)을 

출범시켜 외자를 유치， 현재 여의도에 건립 중인 

서울국제재정센터 (SIF'α도 외자로 건설되고 있 

습니다 . 

• 현재 광진구가 안고 있는 현안(선거구 중심으 

로)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또 공천을 받았을 경 

우 제시할 주요 공약은 무엇입니까7=서울시 부 

시장 재직시절 서울시 현안을 다루면서 특히 광 

진구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재산세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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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를 추진，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됨에 따라 

광진구도 올해 80억의 세수입이 늘어나게 됐습 

니다. 또 광진구 등 6개구가 강남자원회수시설 

을 공동으로사용할수 있도록 합의 ， 지난해 5월 

부터 광진구의 쓰레기가 강남으로 반입되고 있 

습니다. 

광진구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 

스 프로젝트와 연계한 수변개발이 관건입니다. 광 

진을관광및 레저스포츠단지로개발해 지역가치 

를 높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저는 30년의 행정노 

하우와 강한 추진력으로 광진을 ‘한국의 베니스’ 

로 만들겠습니다. 또 2호선(한양대 강변역) 지상 

철 구간을 지하화하고 자양로와 구의로를 확장해 

병목을해결히는것도중요합니다 

이밖에 노유지역의 주거환경을 현대화 하고 동 

서울터미널과인근지역을정비，교통여건을 개선 

해 광진구가 명실공히 서울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있도록하겠습니다 . 

• 당원이나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앞서 

도말씀드혔지만저는 30년간서울시에서 간부로 

재직하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 

장과함께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을성공리에 수행 

해왔습니다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정책 

중심의 새로운 실용정치를 통해 새 정부가 국가 

발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국회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광 

진을 지역구는 과거 20년간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을배출하지못한지역입니다.구민여러분들께서 

4년 동안 대통령 당선인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 

던 경험과서울시 부시장출신으로서 새롭게 광진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당부 드리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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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중도매일 / 대전 중구 오류동 187-11 
대표이사 김 원 식 

심의대상기사 『세종시 그리고 李 당선인~ (2008년 2월 18일자 7면) 

주 
(주)중도매일이 발행한 중도일보 2008년 2월 18일자 7면 『세종시 그리고 李 당선 

인』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제 18대 국회의원선거(대전 유성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 
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l.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중도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저11 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1조(외부기고 등) 저1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 
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 쩌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1T 0) 

보도내용 

세종시그리고李당섣인 

이상민 /국회의원， 법사위 간사 

이명박정권의 출범에 즈음하여 매우우려될상 

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 자신이 서울 

시장 재임시 “행정수도를 반드시 막겠다”고 했던 

장본인이고， 수도권에 절대적 지지기반을 갖고 있 

기에 충분히 예상되는 사태이긴 하나 대한민국의 

건강한발전은물론우리 충청지역에 엄청난타격 

을 입힐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 충청민의 비상한 

의지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세종특별시 법안의 폐기 위기와수도권 대폭규 

제 완화가바로그것이다.즉，세종특별시 법안은 

이미 작년 6월에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제대로 심 

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행자위에서 표류 중 

에 있는데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사실상 17대 국회 종료와함께 폐기될 위기에 놓 

여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충남도의 대립， 연기 

군 공주시 청원군 등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협화 

음 물론 한나라당 일부 국회의원들의 부정적 태 

도로 인해 논의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니 

급기야 2월 국회에서는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 

안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가려져 전혀 관심도 

끌지 못하고 있고 곧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국 

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특히 충청민께 죄 

송할띠릉이다. 

그런 와중에 참여정부 후반기부터 이완된 틈을 

비집고수도권이익을대변하는수도권규제완화 

론X똥이 슬금슬금기지개를펴더니 이제 이명박 

정권의 출범에 힘입어 경제살리기， 기업규제완화 

라는 명목 하에 수도권 규제 대폭 완화가 가시화 

되고있다. 

국가적 자원과 역량이 수도권이라는 블랙홀에 

한 순간에 빨려들어가 지방은 그냥 붕괴되고 말 

것이 분명하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 수도 

권과밀해소와국가균형발전은더 이상미뤄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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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는 절체절명의 화급한 시대적 과제이다 전 로 예상했는데，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의 부정적 

국토의 1 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8.4%가집중되어 있 

고， 금융은 3분의 2, 공공기관은 

84%, 100대 기업 본사는 91%가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은 수도권대 

로과밀되어 경쟁력은물론주민들 

의 삶의 질도 매우 저급한 수준이 

고， 지방은 지방대로 경제 등 발전 

기반은이미 고사된상태이고주민 

들의 삶도 피폐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해법의하나로추진되었던것 

이 행정수도였는데 서울 등 수도권 

의 막강한저항에 좌절되었는데 이 

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다 서 

울공화국의 위력을 새삼 절감하였 

다. 

그렇지만 국가균형발전 전력을 포 

기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불완전하고 

미흡하지만 임시 절충적 방안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마련되었던 것 

이다. 

정치권의 대체적 공감대 속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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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중앙정부와 충남도， 인접 

주민들의 의견 대립 등으로 세 

종특별시 법안이 좌초될상황이 

고 이로 인해 행복도시 건설이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니 

매우안타깝다. 

이명박 당선인도 후보시절 세 

종특별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바 있으므로 한나라당을 

통해 그 익k속이 지켜주길 바란 

다 

저 자신도 국회의원으로서 세 

종특별시법안이 국회에서 서둘 

러 통과되도록 그리고 이와 함 

께 이명박 정부에서 수도권규제 

완화시책이 기승을부리지 못하 

도록 철저한 감시와 제동을 거 

는 데 뜻을같이 하는동료의원 

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다짐한다. 

련된 행복도시이기에 별다른걸림돌이 없을것으 

아울러 우리 충청민들의 비상 

한 관심과 합일된 의지， 노력이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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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작심 57 I 결정유형 /정 고 

(주)독립신문사 / 서울시 용t다 한강로2가 302 
대표이사 심 상기 

심의대상기샤 『구멍 뚫린 법 위로 숭례문 불길 솟아올랐다J (2008년 2월 26일자 44-45면) 

(주)독립신문사가 발행한 시사저널 2008년 2월 26일자 띠-45면 『구멍 뚫린 법 위 
로 숭례문 불길 솟아올랐다』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저118대 국회의원선거(경기 g팽 가평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때8. 1. 10. - 4. 9. )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 
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 
야 할 것임에도 시사저널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 
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저12항， 공직선거법 제8 
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저18조의3저13항， 선거기사심의위 
원회 규칙 제 12조저1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n 
r -­-

수
 

· 

이 유 

보도내용 

구멍 뚫린 법 위로 숭례문 롤길솟Ot올랐다 

문화재 재난 위기 대응 매뉴얼 있어도 ‘무용지 

물’ ... 법규도 제대로 없어 화재 예방 위한 종합 

시스템구축시급 

정병국/한나라당·문광위원 

국보 1호 숭례문이 무너졌다.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뿐이다. 화재 현장을 방문했지만 한동안 멍하 

니 폐허 현장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좀 

더 철저히 예방했다면，우리가좀더 관심을가졌다 

면 이처럼 비통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에 가슴이 저려왔다. 그동안 문화재 화재 대책 

은 끊임없이 수립되어 왔었다. 하지만 실제로 대책 

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것에 얼마나 소홀했는지가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 번 백일하에 드러났다. 

지난 2005년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여러 부처와 함께 문화재 화 

재 대책을 내놓았다. 2005년 5월 문화재청， 문화 

관광부， 소방방재청 등은 정부합동으로 ‘낙산사 

화재 복구및 전통사찰화재 예방대책’을발표한 

적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전통 사찰 및 문화재 

화재 방지 대책이었다 당시 정부 대책에서는 문 

화재에 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한다고 했다. 특히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설치의 경우 문화재 훼손을 

고려한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한다고 했지만 

실제로숭례문에는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등 관계 기관 합동 

특별소방검사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했지만， 숭례문의 경우 진행되지 않았다. 다른 주 

요 문화재의 경우에도 합동 소방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소방기관에서는자체적으로형식적인 점 

검만 했을 뿐이다. 결국 대책을 만들어도 시행하 

지 않았고，이처럼 부실한대처가이번숭례문화 

재의 기본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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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화재 특성 잘 아는 전문가를 관리 · 예방에 

투입해야 

현재 주요 목조 문화재로서 ‘조기 화재 경보 시 

스템’ 과 스프링쿨러가 설치된 곳은 해인λt 봉정 

사， 무위사， 낙산사 등 4곳뿐이다. 이번에 화재를 

당한 숭례문은 화재 방재 시설 구축 대상 1백24 

곳중순위가 48위에 그쳐 방재 시스템 구축이 마 

련되지 않았던 것이다. 한마디로 문화재 관리의 

우선순위가뒤죽박죽이었던셈이다. 

그동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여야 없이 

소속 의원들이 수년에 걸쳐 목조 문화재 방재 대 

책을철저히 수립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낙산사 

화재， 2006년 수원시 화성 서장대 및 창경궁 문정 

전 방화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주요 목조 문화재 

의 방재 시설 및 방제 제도가 매우 부실함을 확인 

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 

해왔다. 목조 문화재는 한 변 소실되면 문화재적 

가치가상실되므로예방이 그무엇보다중요하기 

때문이었다 

필자도 국정감사 때마다 목조 문화재 화재 예방 

을위한종합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고주장해왔 

다. 특히 전통 사찰 및 목조 문화재의 경우 건축물 

의 특성상일반건물과는다른소방시설 및 법 규 

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즉 옥외 소화전 설 

구멍뚫린 법 우l로숭례문불길 솟아올랐다 
용I께 제닌 위기 에융 g뉴엄 ~<>t도 ￥용자를 앙규도 *"호~It:찌 에앵 m’ iIttt 셔스임 구혹 AIiI 

비， 화재 자동 탐지 설비， 방화 관리자 선임 등을 

반드시 법적으로 강력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제대로 법규정을 만들지 않았다. (중략) 

무엇보다 먼저， 문화재 화재 예방 관련 법규를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 문화재청과 소방 당국이 

합동 훈련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해서라도 이번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문화재 관리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 

의 문화재 관리 업무의 소통 원활화 및 관리 일원 

화 체계도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문화재 방재 예 

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 현재 문화재 방재 예 

산은 연평균 30억~40억원에 그치고 있어 제대로 

된 방재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 그동안 매년 방재 

예산을늘리라고여야의원모두주장했지만기획 

예산처 등 정부에서는 예산을 늘려주지 않았다. 

앞으로는 법규를 정해서라도 방재 예산을 증액해 

야할것이다 

넷째로， 학예직 공무원을 확대해야 한다 문화재 

관리의 근본적인문제점 중하나는학예직 공무원 

의 부족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학예직 공무원이 많이 있다면 문화 

재 관리와화재 예방은더욱전문적으로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공무원은 6백60명에 이르는데， 문화재를 잘 

아는 학예직은 겨우 43명， 즉 

뽕 
국‘ι“써써f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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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에 그치고 있다. 학예직 

이 전혀 없는 지역도부산， 대 

구 등다섯군데나된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재를 올바로 관 

리 · 보존하는 것은 매우 어렵 

기 때문에 학예직 공무원을 확 

대해야할것이다. 이제이러한 

대잭은 말로만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바로 실행해 귀중한우 

리 문화유산 관리에 만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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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할것이다. 



의결번호 

언론샤 

심의대상기샤 

01 유 

보도내용 

2008작심 58 결정유형/정 고 

월간중앙 중앙일보시사미디어(주) / 서울 중구 순화동 2-6 
대표이사 김 진 용 

『바로 그 책| 한국의 전 언론은 허준영의 〈폴리스 스토리〉 출간을 기다렀다!~ 
[2008년 3월호 144~145면사이(내지)] 

중앙일보시사미디어(주)가 발행한 월간 중앙 2008년 3월호 144~145면 사이 『바로 
그 책l 한국의 전 언론은 허준영의 〈폴리스 스토리〉 출간을 기다렀다!~ 제하의 저술 
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중구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전 90일 
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 4. 9. )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 
술의 광고는 그 광고가 저술의 정상적 판매 목적 외에 특정인의 인물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언성이 높음에도 월간 중앙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저 
술 광고를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 

~ 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7조(상업광고의 제한)제 
1 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등 금지)제2항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으13저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저112조저1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바로그잭! 

E팩의 전 언론끔 떠준영의 〈폴리스 스토리〉 

출간을기다렸다!! 

준영. 그는 이후 그는 청와대 386 참모들과 함께 
생활을 하며 그들의 모순된 행동 등을 목격한다 

이후 경찰청장의 자리에 올랐다가 이른바 ‘시위 

농민 사망사건’ 으로사퇴 압력을 받고 2005년 12 
월30일 눈물의 퇴임식을 치르며 경찰에서 떠나게 

되기까지 386과의 갈등 전모. (후략) 이제는 독자들이 얼팡알 차례!!! 

허준영 전 경찰청장의 솔직한 삶의 얘기에 감동 

이어져 

고려대 행정학과와서울대 행정대학원을졸업한 

청년 허준영은 제14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한동안 

외교관의 길을 가다 왜 갑자기 경찰의 길로 삶의 

방향을바꿨나? 

“지휘관이 되려면 제너럴리스트가돼라”고강조 

하는 허준영 전 청장의 감동적 경찰 철학! 

참여정부 386세대에 준엄한 평가 

2003년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전격 발탁된 허 

바로그책! 
한국의 전 언온응 허중영의 (-!\리스 스토리〉 

장산융기다였다!’ 

01제는 독자를이 엉굉힐 치려I! ! ! 

침?냉빨월웠i영3성윤앓r 

원랬껄~~원il::.:o앙갑.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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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변호 2008^t심 59 결정유형/경 고 
----… -- - - - -“ 

언론샤 전남일보 (주)전남일보 / 광주 북구 중흥동 700-5 
대표이사 박기 정 ._-

심의대상가샤 ~ I If'정가 브리핑~ (뼈8년 2월 25일자 5면) 

- ----
~ 

주 .!:‘--1-
(주)전남일보가 발행한 전남일보 2008년 2월 25일자 5면 『정가 브리핑』 제하의 기 

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 1..;, 

, ; ~ “ 앓 ” 전남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전남도 내 예비 후 
‘i ‘ "ír “ L;; 

보자들의 동정을 게재하면서 특정 정당 소속 후보 예정자들 위주로 선별하여 그들 

0) 유 
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정당 및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저12 

i 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저18 
", ’ 셔§ ':1‘ 조의쩌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셰 

보도내용 

정가브리핑 

조영택，7대공약발표 

0 .. 통합민주당 조영택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는 
24일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국정운영 견제와 

호남지역 낙후 탈피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 정책선거를 지향한다는 취지에서 의정활동 7 
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조 예비후보는 또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경제적 

으로지속가능한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제시하 

는 입법 활동과통합민주당이 강력한수권정당으 

로 가는 대안 있는 원내 정책정당화에 기여하는 

것 등도 의정활동의 주요 공약으로 설정했다. 

장홍호 “공천 구태 탈피해야’ 

0 .. 장홍호 통합민주당 서구을 예비후보는 24 
일 공천과 관련， “정치권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 

등 구시대적 정치행태를 탈피해야 한다”며 “통합 

2CXJ 

민주당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만 4월 총 

선에서 국민의 표심을받을수있다”고주장했다. 

장 후보는 “지난주 박람회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2012 여수박람회 대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박람회 

준비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홍채，오늘선거사무소 개소 

0 .. 통합민주당 임홍채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는 
25일 오후 3시 서구 풍암동 롯데슈퍼 (구 빅마트) 

5층에서 선거사무소를 열 예정이다 (중략) 

송두영 “경로당-기업 자매결연” 

0 .. 통합민주당 송두영 광주 북갑 예비후보는 
24일 관내 경로당과 기업들이 자매결연하는 ‘1경 

로당-1사6社)’ 제도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광주 북갑 관내에 30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으나 지자체 지원금만으로는 운영비 

가턱없이부족하다”며 “관내경로당과국내기업 

들이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해， 경로당마다 



매년 일정 금액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 

다”고 말했다. (중략) 

김경진，개소식성황 

0 .. 광주 북갑 예비후보자인 김경진 전 광주지 
검 부장검사는지난 23일 북구두암동(동광주 약 

국 3층)에서 지지자들과함께 선거사무소개소식 

을가졌다. (중략) 

최경주， 지역구 민생투어 

0 .. 최경주 통합민주당 북구을 예비후보는 25 
일지역구민생투어의 일환으로운암동지역 어르 

신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 예비후보 

는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어 가기 위한복지정책으로저소득층주민의 생활 

안정， 자립지원과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현에 노 

력 하겠다”는의지를피력할예정이다 

이윤정， 자장면 봉사활동 

0 .. 통합민주당 이윤정 (KDN 감사)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주말을 이용， 효사랑 나눔의 샘터 자 

원봉사자들과 한전KDN 광주지부 한마음봉사 

단 10여 명과 함께 남구 자원봉사센터를 찾아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자장면 봉사활동을 벌였 

다. (중략) 

이형석 “노 대통령 역사적 평가” 

0 .. 광주시의회 의장과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이형석 통합민주당 광주북을 예비후보는 “25일 

청와대를 떠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역사의 평 

가는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것”이라고말했다. 

이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적 갈등을 부추 

기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평가들이 있 

으나， 이는 우리 현대사가 그다지 정직하지 못했고 

바른길을걷지 못함으로인해 이를정리하고역사 

의 교훈으로남기는그러한작업과정에서 생긴수 

구주의자들의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정광일 “호남의원 물갈이 해야” 

0 .. 통합민주당 함평 · 영광 장성 정광일(안중 
근 청년아카데미 대표) 예비후보는 “실패한 정치 

세력은 물갈이가 필요하다껴 호남 물갈이론을 

재차강조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호남 홀대는 17 

대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 탓”이라면서 “그들이 민 

주당을 분당하고， 다시 통합승}는 등 기득권에 눈 

이 먼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같은 처참한 홀대 

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임성훈 “지역민심 반영한 공천을” 

0 ... 통합민주당 임성훈 나주 · 화순 예비후보는 
24일 “지역민들의 구체적 민심이 반영된 공천만 

이 당이 살길”이라고주장했다. 

임 예비후보는 이날 “기존의 관행으로는 이미 대 

선에서 냉흑한심판을받았다”며 “명망가또는현 

역의원등기존의 패러다임을극복하지 못하는공 

천은 또 다시 지역민틀에게 외면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사즉생의 각오 

로당이 환골탈태해야한다”고덧붙였다. 

최병근，공정경선촉구 

0 ... 통합민주당나주 · 화순선거구에 공천신청 
을 한 최병근 예비후보는 “최인기 의원이 나주 · 

회순 선거구 후보자이면서 후보들의 공천을 심의 

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질 

수없다”고주장했다. 

그는 “최인기 후보는 공천심사위원을사퇴하고 

후보자로 공정한 경선을 하든지， 후보를사퇴하고 

공천심사위원만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당연한도리”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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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주민 의사반영 토론회 개최를” 

0…담양·곡성 ·구례김정범 예비후보가통합 

민주당 공천신청 마감과 관련， 군민대토론회나 공 

청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의 공 

천신청이 마감된만큼이제모든눈은공천심사위 

가 어떠한 결정을 내놓을 것인지에 쏠려있다”면 

서 공천심사에 대한기준을제안했다. (중략) 

최형식，농가 애로사항 청취 

0 .. 담양 곡성 · 구례 통합민주당 최형식 예비 
후보는 사료가격 및 농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농 

가의 애로사항등을청취하기 위해 관내 일반농가 

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민생투어를 최근 실시 

했다 

현재 농촌문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 

하다고 전제한 최 예비후보는 “본격적인 농사철 

을 앞두고 품샀， 농자재가격 ， 사료가격， 농기 계 대 

쟁가브리명 

여료 등이 줄줄이 인상돼 농민틀은 시름에 잠겨 

한숨과 눈물만 흘리고 있지만 이 명박 정부 인수 

위는 농촌문제를 섬각하게 받아틀이지 않고 있 

다”면서 “식량 위기 시대에 맞선 우리 농업을 살 

리고， 비료를 포함한 각종 농자재 가격을 안정시 

킬수있도록 ‘농자재안정기금조성’을위한법적 

기반을국회에서 논의해야한다”고주장했다. 

김범태 “시민단체 · 원로 지지 받아” 

o. 김범태 통합민주당고흥 · 보성 국회의원 예 
비후보는 광주 · 전남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재야 

원로등추천지지 서명을받았다며 공천경쟁에서 

의자신감을보였다. 

김 예비후보는 “구태의연한 정치에서 벗어나 참 

신한인물로물갈이를하자는지역민의 공감대 속 

에 이돈명 변호사와 함세웅 신부， 문경식 전국농 

민회총연맹 의장 등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중략) 

조영액 7.~잉 ιg •• 씌 g기에룩시 •• 에 이정밑 깨끗g션거‘8 。입 

진종근，무소속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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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지난해 대통합민 
주신당 고흥· 보성군 

선거구 예비후보로등 

록한진종근전고흥군 

수는통합민주당탈당 

과함께무소속출마를 

선언했다.진전군수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민주당이 밀약에 

의해박상천대표를전 

략공천하려는 의흑이 

있어 통합민주당에 대 

한희망을접을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 

다.그는 또“박상천대 



표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지역유권자들의 엄중 

한 심판에 의해 정계은퇴를 요구받은 것이나 마 

찬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당선이 쉬울 

것 같은 고향에 공천신청을 접수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양성칠 “연고없는 지역 신청 안도” 

0 .. 통합민주당 담양 · 곡성 · 구폐 예비후보로 
등록한 양성철 전 주미대사는 24일 성명을 내고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담양 독성 · 장 

성 선거구가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고향인 장성을 

저버리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담양 · 곡성 · 구례 

선거구에 공천 신청을 한 것은 공당의 원내대표로 

서 적절한처신으로볼수 없다”고주장했다.(중략) 

이정일， 깨끗한 선거 실천 다짐 

0 .. 18대 총선 출마여부를 놓고 그동안 고심했 
던 이정일 전 의원(해남 · 진도)이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출마 권유에 따라 지난 23일 통합민주당 

에 공천신청을하고본격적인표밭갈이에 나설 예 

정이다. 

이 전 의원측은 “지난 1월부터 다각적인 지역인 

시를만나여론을수렴했다”면서 “대체로지역주 

민들은 이 전 의원의 출마여부에 관심이 많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출마해 달라는 여론이 높았다” 

고밝혔다(중략) 

민상금，본격표밭갈이 

0 .. 민^t-금통합민주당해남 · 완도 · 진도 예비 
후보가변화와개혁을골자로하는 ‘비전의 정치’ 

를내세우며 본격적인 표밭갈이에 돌입했다. 

민 예비후보는 “우리 지역의 미래는주민들이 얼 

마나 새로운 비전을 갖고 변화와 개혁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달렸다”면서 “30여 년을 꿈 

꿔왔던 가치를 실천하고 지역민에게 사랑과 인 

정을 받는 정치를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 

다. (중략) 

윤목현，사무실개소 

0 .. 윤목현 통합민주당 해남 · 완도 · 진도 예비 
후보는 26일 오후 4시 해남읍 해리 산림조합 인 

근 사무실에서 4.9총선 승리를 위한 개소식을 

갖는다. (중략) 

신홍섭，공정공천촉구 

0 .. 신홍섭 통합민주당광양시 국회의원 예비후 
보는 25일오전 11시 공정한공천을위한기자회 

견을 갖는다고 24일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변화와 쇄신으로 국민에게 신뢰 

를보여주는현명한공천만이 통합민주당의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면서 “기회주의자와 박쥐 정치 

인，선거철만되면돌아오는연어 정치인등이 공 

천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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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샤 
츠diELl그F。 등~~ 닙」 (주)충남신문 / 대전 중구 오류동 154-4 

대표이사 박영 예 

심의대상기샤 『 ‘숭례문지묘(벚禮門之홍)’ 를 만들자~ (2008년 2월 25일자 19면) 

(주)충남신문이 발행한 충남일보 2008년 2월 25일자 19면 『 ‘숭례문지묘(뿔禮門之」 
홍)’ 를 묘멸^f~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I 

, 1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 
지 때8. l.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표쩍 판단이 주를 이 
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충남 
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 
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저11 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1조(외부기고 등) 저1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 
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 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제2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 주 

01 。

"lT 

'------------

보도내용 

‘숭례문지묘(뿔禮門之훌)’ 를 만들자 

심대평/자유선진당대표최고위원 

숭례문의 피눈물을 보았는가? 숭례문의 뜨거운 

절규를 들었는가? 600여 년의 장구한 역사가 우 

리 눈 앞에서 하루아침에 셋더미로 변했다. 참으 

로죄스렵다.참으로통탄스런일이다. 

숭례문이 우리에게 어떤존재였던가?건립 이래 

도성을 지키는 수호신이었다. 오가는 사람은 물 

론，문명과물질이 지나는통로였으며，이 땅에사 

는사람들의 삶을지켜온우리네 역사의 산증인 

이었다. 숭례문은우리의 역λt 생명이었다.이 생 

명의 불씨를 꺼트린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 

아닐수없다. 

누가 누구를 탓할 것인가. 숭례문을 불태우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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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하면된다는방화범의 한마디 말은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국민세금 200억원을 들여 ‘새로 지어주겠다’ 는 

정부의 무심한 발표나 국민성금을 모금해 복원하 

자는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말 역시 지금 우리가 

정신공황상태에 살아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있다 

600여 년 숨결을 잃고 복원될 숭례문은， 후대에 

교육적 가치로남을지언정 우리 국보 1호가지녔 

던 역사성을 잃어 이미 문화재가 될 수 없는 것 
。
一
E 

시대의식도， 역사의식도 없다. 생명도 철학도 없 

이 오로지 외형적 형체만존중되는물질만능의 나 

라가 돼버렸다. 우리의 이런 의식부재는 이번 참 

사의 사후처리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숭례문의 재 한줌도 그 자체가 유물이고 역사인 
것을 ... 



용.11.려주고있다 련째효미로를어내고룻으로 수는없는밍이다 
국민세금20)억원을들어 재로 법어내고있윈 유쩍앙힐 힌징이 유혀융 7녕쩌 붓으로 냉어내는 

지여 주졌다 늠 정부의 무싱암 떠오르면서 엉굶。1 회용커텅율 이태리처링 14α영딩 j1훨 효 
‘~Jl'나국밍성급융모긍해 욕원 느영 수 있었다 g타 무너져내 휴지때~，.，에 큰 l!IOl 나 많용 
하자는 정치잉톨외 무혁잉힌잉 리는 숭혜문 그 @징여 률이R 보용g잉었으나타다낭용긍g 

역시 지금 우허가정싣tlW상댁 친 률도저가이 시대톨싼이기는 벽아 흥 동회쩌의 잔<11톨 모투 
에앙。}가고있용융극111"，:께보 우리률의 "1!Of싱。다 수장고에보g하는입e처엉우 
여주고있디 우리끼어이웠고상이갑니라가 선얻애원숭허톨외진해톨정 

;q유선진당 대g최고위원 6CllOi녕슐경융일고하원월융 켜우이헌 니라였연키 승해{은의 성껏 _9..01야 한다 한중외 찌까 
허용~.'ll며예 교육혀 가쳐호 !of째는딩순한앙a사.1l'lI수엉 지 성싱으로 모이 용해용지g 

융에용의 피는열g 보았는7}? 낭융지언정 우리 흑보 냉기지 다 바로 대힌민푹툴미영깨 안 ilIOlIJ'1Z훌ra만률;r;:l 
송헤훈의 뜨거용섬유.률었는 !<I엉역사성을잉어이미운회쩌 i어가고있는우리모투에대한 g완승f애용을후모하<1는의미 

기?6ID여년익장구한액사가우 기잉수엉는것g 엉용힌정고인 것이다 용용이 보다대오각성융 '1자는뜻이다 
리 눈양이서 하$아칭에 햇더미 시대의식노 역사의식도 없다 용애 타댄서 우리얘깨 소리처는 용허용-;r;:lR 앞에서 기댐 댄저 

로변g다앙E로집스엉다 창 생영도엄하도g이오로지외엉 숭해문의흥규a.었는개 "l잉져。방우리정치잉공직자 
으로용원스힌임이다 혀 링해안종용g는웅'1i!1'}뜯얻I 1V!Of얻을톨흩힘타는송에문 률이 잉저 여고대>11101자 용 

승허용이 우리에끼 어연존양였 나라가 돼버었다 우입의 이힌 을 ul리보며 우리는 을었다 슴 해몽융 다시 잉으켜 뼈우고 그 
던기P 걷잉 이혀 도성을 지키는 의식부얘는 이언 양시의 사~:쳐 에문의 무너져 내리는 기잊장과 "1앙위에서 우리 오두가 재대로 

수호신。@디오가는사링은윌 리과정예서도여상히드러나고 항예우리국민의자혼싱도와르 셔야한다 
톨 문영과날g이지냐는톨로 었다숭혀문의쩌엔영도그자 E무너졌고lltl티오르는슐에 이미우리는역사잉어죄잉이 
었으며 이 g에시는사팀들잉 왜기유용이고억A잉것§ 문의눈을용우리모두의눈영이 다우리가더큰죄Q!<이되:<1에 
앙을지켜용우리네억사의신용 m찌칙*힌징에를이탁연것용 었다 루1너잉인혁정싱을용당하 고조음이리도용셔빙을수있는 

인이었다 융해문용 우비의 역 디내101닝 .도저g다 톨틴 나 고 오E빼지고 있는 이 시대애 잉이 있다민송해문이 우리에져 
사 생g이었다 。1 생잉의 a찌 웃조킥L 깨징 끼잊장 하나하나 대한송허용외 경고g다 낭깅 경고와 기르침을“언혀가 

S 꺼트린 우리 모두는 역사의 톨링어내고댐이내는정성용고 스스5!.타대얻민국의 액용을 는입이다 
회인이。}닙수었다 사히고슐혀톨의잔<11톨왜기를 막101내혀는헌싣이었으며 국민 지궁도승혀몽은우리톨내려다 

누가누구톨릿g 것잉7f.융허 휘급ß번나리바토대힌민국이 동의상처톨보틈어g라는w 보여눈톨융훌리고잊디 승혜 
운율 강태우고도 혹원하연 원다 다 슐해운의 I!l도저톨 '1굉보연 한 가르힘이었다 승허톨외 얻엄 톨의 능융이 우리 역사 정신몰 
는 냉회범의 힌미디 g은 이 지 서 지시시엉 앙용g던 이태리가 헨 경고와 기르칭을 힌 경 뼈l$ XI새길 수 있는 잉미 있는 희생 
대.앙아기연우리π투생께정 생각닝다 찍으로가리고.도저호걷어냉 이되기톨강경혀소잉왜툴다 

화재직후현장에들이닥친것은다름아닌불도 

저였다. 불탄 나뭇조각， 깨진 기핫장， 하나하나를 

털어내고 닦아내는 정성은 고사하고 숭례문의 잔 

해를 폐기물 취급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다. 

숭례문의 불도저를 바라보면서 지사 시절 방문했 

던이태리가생각난다. 

7년째 호미로 긁어내고 붓으로 털어내고 있던 

유적발굴 현장이 떠오르면서 얼굴이 화끈거림을 

느낄수있었다.불타무너져 내리는숭례문，그현 

장에 들이닥친 불도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들의자화앙이다. 

우리가 살아왔고 살아갈 나라가 겨우 이런 나라 

였던기 숭례문의 화재는 단순한 방화사고일 수 

없다. 바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 대한 엄중한 경고인 것이다. 옹 몽이 

불에 타면서， 우리에게 소리치는 숭례문의 절규를 

틀었는가! 

πf화변을 통해 불 타는 숭례문을 바라보며 우 

리는 울었다 숭례문의 무너져 내리는 기핫장과 

웰
 짧빠
 

‘숭례문지묘(뿔禮門之훌)’를 만들자 

심대영 

함께 우리 국민의 자존심도 와르르 무너졌고 활활 

타오르는숭례문의 눈물은우리 모두의 눈물이었 

다. 무너진 민족정신을 통탄하고 오만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숭례문의 경고였다. 

스스로 불타 대한민국의 액운을 막아내려는 헌 

신이었으며， 국민들의 상처를 보듬어달라는 준엄 

한가르침이었다.숭례문의 준엄한경고와가르침 

을 한 겹 휘장막으로 가리고 불도저로 걷어낼 수 

는없는일이다. 

유적을 7년째 붓으로 털어내는 이태리처 럼， 

1400년된 고찰 호류지 (法隆츄)에 큰 불이 나 많 

은 보물을 잃었으나 타다 남은 금당벽화 등 문화 

재의 잔해를 모두 수장고에 보관딴 일본처럼， 

우선불에 탄숭례문의 잔해를정성껏 모아야 한 

다. 한줌의 재까지 성심으로 모아 ‘숭례문지묘(옳 

禮門之훌)’ 를 만들자. 

불탄숭례문을추모하자는의미보다대오각성을 

하자는 뜻이다 ‘숭례문지묘’ 앞에서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우리 정치인， 공직자들이 먼저 석고 

대죄를 하자. 숭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 모두가 

제대로서야한다. 

이미 우리는 역사 앞에 죄인이다. 

우리가더 큰죄인이 되지 않고조금 

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 

면， 숭례문이 우리에게 남긴 경고와 

가르침을 실천해가는 일이다. 

지금도 숭례문은 우리를 내려다보 

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숭례문의 눈 

물이 우리 역사정신을되새길수 있 

는 의미 있는 희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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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샤 광주매일신문 (주)광주매스컴 / 광주 남구 구동 1-21 
대표이사 김 원 욱 

심의대상기사 W4 . 9 총선마당.~ (2008년 3월 1일자 3면， 3월 3， 4， 5일자 각 4면) 

(주)광주매스컴이 발행한 광주매일신문 2008년 3월 1일자 3면， 3월 3~5일자 각 4 
면 W4 . 9 총선마당』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광주매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광주 및 전남 
지역 예비 후보자들의 동정을 게재하면서 특정 정당 소속 후보예정자들 위주로 선 
별하여 그들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정당 및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 조(공정성)， 선거기사 
심의기준 저1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 
직선거법 저18조의쩌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4.9종섣마당 

임현모， 교육특구 매니페스토 제시 

0 .. 임현모 예비후보(광주 북구 갑)은 29일 광 
주 · 전남 후보 중 가장 먼저 매니페스토(참공약 

실천) 선거운동을 제안하면서 북구의 교육특구 

공약실천방안을발표했다. (중략) 

재야원로 등 100명， 남평오후보 지지 

0 .. 남평오예비후보(광주광산구)는 29일 “광 

주지역 재야원로인 정해숙 씨 (전 전교조위원장)， 

지선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유나)과 재야원로와 

이학영 씨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배삼 

태 씨 (한국가툴릭농민회 회장) 등 시민사회단체 

의 인사 100명이 남평오 후보를 지지키로 했다” 

고밝혔다(중략) 

김승남첨단제방도로환경정화활동참여 

2% 

0 .. 김승남 광주 광산을 예비후보(전 전남대 총 
학생회장)는 29일 광산구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주관한 ‘광산구 첨단지역 제방도로 환경정화활 

동’ 에 참여했다. (중략) 

김경진 3. 1운동 항쟁지 방문 
0 .. 김경진 예비후보(광주 북구갑)는 29일 지 
지자들과 함께 광주제일고등학교， 광주학생독립 

운동기념관 등 3.1 운동 항쟁지 및 기념관 등을 
방문했다. (중략) 

이윤정， ‘멀티미디어 클러스터’ 구축공약 

0 .. 이윤정 예비후보(광주 남구)는 29일 남구 
를멀티미디어 핵심도시로만들겠다는 ‘멸티미디 

어제작클러스터구축’ 공약을발표했다. (중략) 

김재균 일용직근로자와 대화의 시간 

0 .. 김재균 예비후보(광주 북구을)는 29일 새 
벽 북구 관내 일용직근로자대기소를 찾아 대화의 

장을가졌다. (중략) 



김용억 “깨끗하고공정한선거운동펼치자” 

0 .. 김용억 예비후보(광주 북구을)는 29일 보 
도자료를 통해 통합민주당 제18대 공천 신청 후 

보자들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펼치자고 

강조했다. (중략) 

김동신 노인복지회관 배식 봉사 

0 .. 김동신 예비후보(광주 북구갑)는 29일 두 
암동 소재 북구 노인복지회관을 찾아 점심 배식 

봉사를하며 지지를호소했다(중략) 

이영진 “문화+체육복합 클러스터 건립” 

0…이영진 예비후보(광주 광산을)는 “광주문 

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그랜드 플랜을 보완， 3만여 

명의 생활 체육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광산구 을 

선거구지역에 ‘문화+체육복합클러스터’를건 

립하겠다”고 말했다 (중략) 

김영룡 1 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0 ... 김영룡 예비후보(광주 서구을)는 1일 
서구 풍암동 유수빌딩 7층에서 선거사무소 개 

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다. (중략) 

정병호해남 · 완도 · 진도선거구출마선언 
0 .. 정병호 예비후보(해남 · 완도 · 진도)는 29 
일 해남선관위에 예비후보로등록하고총선출마 

를 공식 선언했다 (중략) 

장병완곡성군에서 감사패 수여 

0 .. 장병완 예비후보(광주 북구갑)는 28일 곡 
성군청 상황실에서 군민의 정성이 담긴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감사패는곡성군민으로서 호남을위해 평 

생을 공직에 헌신하면서 군의 명성과 군민들에 

게 곡성인의 자긍심을 심어줬던 공적을 기려 군 

민들의 정성을 담아 조형래 군수가 전달했 

다(후략) 

J • 정딘지역이 국내 앤잉이니라 욱세혀 깅g혁g 지닌 지역。 
.... 로양전@기 S해서는잉경원에대g 지역인툴외핀싱퍼 김용억 깨끗히고공정현센거용동영치지” 김영흥 1일선거시무소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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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생추 전낭 앨 종 7냉 언저 에니페스토 용A 생옥딩용흥기념판 등 3' 1 용융 잉생지 잊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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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1. 경생교용 깅01 . 디자잉 교육 깅회료 깅용이 정정 심>1되는 얘우 기g쩍 구조용 옷 엇어나고 g천 받온 후보에께 오등 정혁융 다'1여 g융 “여후지 십끼 앙용 톰혹힌 영용도시료 힐전시키졌다i고 강조믿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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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4 . 9종선마당 

심재민 ‘희망심마니’ 전개 

o.. 광주시 행정부시장을역임한심재민 예비후 
보(광주 광산구갑)는 최근 ‘희망 심마니’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희망심마니 운동’은유권자와 

국민이 정책을만드는과정에서 직접 참여하고실 

천하는국민참여형 정책제안제도로민생 정책을 

중시하는 심 후보가 직접 구상했다. (중략) 

정재훈， 노블리스 클럽 공약 

0. .. 동아병원장인 정재훈 예비후보(광주 남구) 
는 1일 매니페스토 선거공약의 하나로 노블리스 

클럽 (noblesse club)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노 

블리스 오블리제’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 

는 도덕적 의무를 의미한다. 정 후보는 노블리스 

클럽에 대해 “사회 지도층으로서 ‘노블리스 오블 

리제 (noblesse oblige) ’를 실천에 동의하는 사람 

들로 구성되며， 그 정신과 실천을 지향하는 조직 

이될것이다”라고밝혔다. 

이승채， 시민참여 3. 1 만세 제안 
0. .. 변호사인 이승채 예비후보(광주 남구)는 제 
89주년 3.1절을 맞아 광주천변과 수피아 여고 

에서 열린 광주 3.1만세 운동 재현행사에 참가 

했다. (중략) 

김승남， 생활체육현장 방문 

0. .. 전남대 총학생회장출신인 김승남 예비후보 
(광주 광산을)는 2일 광산구 신가동 풍영초 체육 

관을 찾아 ‘풍영배구클럽’ 회원들과 생활체육 활 

성화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중략) 

이윤정 “광주 u-대회유치 앞장” 

0. .. 한국전력KDN감사인 이윤정 예비후보(광 
주 남구)는 2일 광주시가 추진중인 2013년 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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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기원 100만인 서명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중략) 

이만영 “재래시장활성화 최선” 

0. .. 이만영 예비후보(광주북구갑)는지난 1일 

북구지역 24개 경로당을 방문해 “어른이 대접받 

는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인복지가크게 개선돼야 

한다”고강조했다. 

이 후보는또서방시장을찾아지역상인들과간 

담회를 갖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래 

시장이 우선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현실적인 재 

래시장 정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밝혔다 

개인택시조합 장병완 지지선언 

0. .. 광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광주지역기 
업별택시 (407H)노동조합， 선행운전기사 자생단 

체연합회 등은 2일 성명을 내고 장병완 예비후보 

(광주북구갑)에 대한지지를선언했다. (중략) 

김영록， 해남에 선거사무실 

0. .. 김영록 예비후보(해남 · 완도 · 진도)가 지 
난 29일 해남읍에 선거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표밭갈이에 돌입했다. (중략) 

최형식 “관광객 천만명 시대” 

0. .. 최형식 예비후보(담양 · 곡성 · 구례)는 지 
난 29일 ‘곡성 심청이야기 마을’을방문해 “담양 

대나무，곡성 섬진강，구례 지리산등천혜의 관광 

자원을각군의 특성에 맞게 권역별로나누고 ‘내 

륙형 관광레저연결벨트’로 만들어 연간 천만명 

의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 

다. (중략) 

지병문 “시장 활성화 힘쓰겠다” 

0. .. 지병문 예비후보(광주 남구)는 2일 오후 남 



구 무등시장과 봉선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 

사항을청취했다 

지후보는이자리에서 “지역발전은서민경제회 

복에 달려 있는 만큼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재 

래시장 활성화만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 

며 “서민들의 애환과정이서린재래시장상권회 

복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민형배 “고속철 보고서 누가” 

0…민형배 예비후보(광주광산구을)는 2일 “건 

교부가 호남고속철도의 조기완공이 불가능하다 

는보고서를이명박대통령이 취임하기도전에 만 

든 것은 이명박 정부의 호남홀대로 가는 정잭 판 

도에 편승하는 부처의 행태를 여실히 드러낸 것” 

이라고 주장했다. (중략) 

서정성 “남구 3無해결하겠다” 

0 .. 안과전문의인 서정성 예비후보(광주남구) 

는 2일 “남구에 없는 대표적인 공공시설 3개를 건 

립하겠다껴 이른바 ‘3無 공약’ 을 발표했다. 

서정성 후보는이날보도자료를통해 “남구주민 

들의 생활수준이 높음에도불구하고이를충족할 

만한 공공시설이 부족하다”면서 “국회의원 임기 

내에 문화호태를 위한극장， 인재 양성의 필수조 

건인 어린이 도서관， 그리고 나눔을 통해 공동체 

를 실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게를 남구에 건립 

하겠다”고밝혔다 

장홍호 “대형 · 영세상가 상생” 

0 ... 장홍호 예비후보(광주 서구을)는 2일 서구 

금호지역 상가를 방문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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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롯데마트 등 대형상가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대해논의했다. 

장후보는이 자리에서 “대형마트에 대한영업규 

제와 지역상가에 대한 지원입법 등이 필요하다” 

며 “국회에 진출해 대형상가와 자영 영세상가의 

상생협력에 관련한 법얀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 

혔다. 

강운태， 검정고시 총동문산행 

0 .. 강운태 예비후보(광주 남구)는 2일 무등산 
에서 열린 전국 검정고시 총동문회 정기산행에 참 

석해 “동문들의 왕성한활동은형편이 어려운후 

학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준다”며 “배움을 갈망 

하는 모든 이들에게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 

다”고 역설했다 (중략) 

김영진， 상가방문 등 민생탐방 

0 .. 김영진 예비후보(광주 서구을)는 2일 서구 
상무동 상가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지역민생탐방 

을계속했다(중략) 

김영룡 “탄약고 이전 적임자” 

0 .. 김영룡 예비후보(광주 서구을)는 오는 4일 
서구 풍암동 유수빌딩 7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 

식을 갖고 “국방부 차관을 지낸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마륙동 공군 탄약고 이전을 확실히 끝내겠 

다”고 다짐한다. (중략) 

김경진， 독립운동가 예방 

0 .. 김경진 예비후보(광주 북구갑)는 1일 독립 
운동가 최순덕 할머니를 예방해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은 당시 옹갖 고초와 희생 

을 감내하신 할머니 · 할아버지 덕분”이라며 거듭 

머리를숙였다(중략) 

박주선 “무등산， 세계 명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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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박주선 예비후보(광주 동구)는 2일 “침체된 
동구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무등산을 세계 

적인 관광 명소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략) 

임흥채，금당산일대자연보호 

O. 임홍채 예비후보(광주 서구을)는 2일 서구 
금당산 일대에서 ‘광주의 아침’ 회원과 지지자 

100여 명과 함께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했다. 

임 후보는 “정치가건강해야우리 사회와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껴 “건강한 국가 · 국 

민 일체형 공복의 새로운전형이 되겠다”고익노속 

했다. 

4.9종섣마당 

유종필 “창의문화놀이터개설” 

0 .. 유종필예비후보(광주서구갑)는 3일각급 

학교 입학시즌을 맞아， 어린이 창의문화 놀이터 

조성이 시급하다고밝혔다. 

유 후보는 천편일률적인 놀이터보다는 예술， 환 

경， 놀이， 휴식이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창의문화 

놀이터를 개설해 어린이들이 무한한상상의 나래 

를 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 

녀노소 누구나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가족 놀 

이 쉽터가돼야한다고강조했다. 

임현모 “민주， 변화의 모습을” 

0 .. 임현모 예비후보(광주 북구갑 · 통합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 광주교대 총장)는 3일 “민주당 

이 강력한야당으로거듭나기 위해서는대선참패 

와 실패한참여정부로부터 자유로운 참신한 인물， 

지역을 위해 평생 헌신해온 일꾼， 여당에 대한 건 

전한비판과정책대안을제시할수있는전문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중략) 

박주선 후보부인 ‘밥퍼’봉사 



0 .. 박주선 예비후보(광주 동구)의 부인 이현숙 
씨는 3일 낮 동구 학동 남광교회를 방문， 사랑의 

식당에서 노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밥 

퍼주기’ 봉사활동을전개했다(중략) 

김영룡 “탄약고 무안으로 이전” 

0 .. 김영룡 예비후보(광주 서구을)는 3일 광주 
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구 마륙동 공 

군 탄약고를 무안 공항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밝 

혔다. (중략) 

민형배 ‘검증토론회’ 제안 

0 .. 민형배 예비후보(광주 광산을)는 3일 예비 
후보 검증을 위한 토론회를 중앙당에 제안했다. 

민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 

을 통해 “후보들의 노력에도 유권자들이 지지후 

보를 판단하는 데 충분한근거와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같은 지역구 내 

의 경쟁자틀끼리의 토론회는 유권자들의 답답함 

을해소하는 데 도움을줄것”이라며 이같이 주장 

했다. 

도의원 · 목포시의원 박지원 지지 

0 ... 전남도의회 황정호 의원(민주 · 목포1)과 

목포시의회 김영수 의원 등 시의원 10명은 3일 

기자회견을갖고목포출마를선언한박지원예비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 (중략) 

배종호 “박지원 지지선언 실망” 

0 .. 배종호 예비후보(목포)는 3일 “목포에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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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시 · 도의원들이 공천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 

에서 뇌물수수 혐의로사법처리된 박지원 씨 지지 

를 선언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주 

장했다.배후보는이날성명에서 “정치적 계산에 

만 눈이 어두워 부정 비리자의 검은 손을 들어준 

이들은 앞으로 목포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박지원씨도국민과시민을우롱하지 

말고깨끗하게 정계를은퇴하라”고촉구했다. 

김호}진 무료급식 봉사활동 

0 .. 김화진 예비후보(광주 남구)는 3일 남구 양 
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양지종합사회복지관을 찾 

아자원봉λ}자들과함께 100여 명의 어르신들에 

게 무료급식 및 배식 활동을펼쳤다.(중략) 

박호재 “정동영 죽이기 그만” 

0 .. 박호재 예비후보(광주 서구갑) “지난 대선 
결과를 두고 이명박 정부의 정동영 죽이기 논쟁은 

이제 그만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략) 

이용섭， 하남산단현장 방문 

0 .. 이용섭 예비후보(광주광산을)는 3일광주 

하남산단 내 옥내용 광케이블 생산업체인 ‘글로 

벌 광통신’ (대표 박인철)과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나영사업’ (대표 고정주)을 방문하고 경영인 간 

담회에 이어 근로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 

다. (중략) 

오형근，두암 1동자치위참석 

0 ... 오형근 예비후보(광주북갑)는 지난 2일 북 
구 두암1동 주민자치위 참석， 주민들과 인사를 나 

누는 등 표밭을 다지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했 

다.(중략) 

박현 “문화수도 육성법 보완” 

0 .. 광주 동구에 출사표를 낸 박현(전 청와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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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장) 예비후보는 3일 광주지역의 문화예술인 

들과간담회를갖고 ‘문화수도육성법’ 에 대해 심 

도있는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박후보는 “구호 

와 건물만 있는 문화 수도가 아니라 지역민의 자 

긍심과 더불어 소득도 증대돼야 한다”고 역설했 

다 

정기남，종합재난방지체계구축 

0 .. 정기남 예비후보(광주 남구)는 3일 새벽 진 
월동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을 찾아 “최근 전국적 

으로큰화재 및 참사가이어지고있어 매우우려 

스렵다”며 “책임자규명 및 처벌도중요하지만종 

합적인 재난방지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더 시급하 

다”고 밝혔다. (중략) 

이형석 “지방자치 발전 헌신” 

0 .. 이형석 예비후보(광주 북구을 · 전 청와대 
비서관)는 3일 “사회적 · 경제적 민주화를 통해 

국민 생활의 실질적 개선을이뤄야할과제가놓여 

있다”면서 이를 위한 중요한 과제가 지역균형발 

전과 지방자치 내실화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이 되면 지방자 

치제도의 끊임없는연구를통해실천적 대얀을마 

련하는 등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학습장으로서 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선진 정치인상 제정키로 

0 .. 정재훈 예비후보(광주 남구 · 동아병원장) 
는 3일 매니페스토 선거공약의 최우선 순위로 공 

약한 ‘선진 정치문화정립’의 구체적 이행방안중 

의 하나로 ‘선진 정치인상’을 제정키로 했다. 정 

후보는 “선진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가 큰 정치인을 해마다 5인씩 선정하여 시상 

하겠다”면서 “선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선진 정 



치문화 지수를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시행할 때 부 에 왔다”며 의지를 밝혔다.C후략) 

가하여 여론을수렴，선정하겠다”고말했다. 

심재민 책임정치 구현 역설 

0 .. 심재민 예비후보(광주 광산갑)는 3일 국회 
F1특별법과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 폐기， 행정 

부인 건교부의 호남고속철 2012년 조기 완공 불 

가능 보고서 작성 등 잇따른 광주 · 전남 소외와 

홀대에 대해 “광주 · 전남 미래를 결정할 핵심사 

업틀이 표류하고있지만이에 대해 책임지는정치 

인이 없다”면서 “지역의 미래를결정할중대현안 

에 대해 국회의원이 책임을지는 책임정치를구현 

해야 한다”고 밝혔다.(중략) 

서정성，공공질서 중요성 강조 

0 .. 서정성 예비후보(광주 남구)는 3일 자가용 
대신 도보와 버스로 이동하며 유권자들을 만났다 

서정성 후보의 차량 번호가 ‘1083’으로 10부제 

쉬는날에해당한것. 

정치인의 기본자세로 ‘신뢰와소통’을강조하는 

서 후보는 도보 선거운동을 통해 “정치인이나 고 

위 공무원들의 불법 주정차， 10부제 불이행 등 공 

공질서 무시를꼬집는기사를종종접한다”며 “신 

뢰는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강 

조했다. 

김휴섭 노점 경제난 해결논의 

0 .. 김휴섭 예비후보(광주 서구을)는 3일 오전 
첨단지역(첨단2동) 노점상들과의 대화를통해 생 

계형 노점상들의 경제난 해결대책을 논의했 

다.C중략) 

홍기훈 “남구발전 견인차 역할” 

0 .. 홍기훈 예비후보(광주 남구)는 3일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갖고 “광주시민의 자존심 

을회복하고광주발전의 견인차가되기 위해 남구 

4.9종섣마당 

이병화본격선거행보돌입 

0 .. 이병화 전 광주시 정무부시장(광주 서구을 
예비후보)이 4일 공식출마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돌입했다. 

이 전 부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열 

린 출마회견에서 “광주를 소비도시에서 생산， 산 

업도시로 탈바끔 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 데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며 “지역 경제전문가로서 

서민이 잘사는 부자광주， 주민이 행복한 서구 건 

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국회의원， 예산 

을만들어 오고기업을유치하는국회의원이 되겠 

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중략) 

하승완，남구미래창조여론수렴 

0 .. 하승완 예비후보(광주 남귀는 3일 국제호 
텔에서 열린 남구 지역 발전 협의회에 참석하는 

등지역민심과남구의 미래창조를위한여론수렴 

에주력했다(중략) 

오형근，공천제외 기준마련 환영 

0 .. 오형근예비후보(광주북갑)는 4일 “박재승 

공심위원장이 밝힌 ‘뇌물죄，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 파렴치범， 개인비리 등 모든 형사범을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공천 심사 기준에 대해 전폭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중략) 

유종필 “대학등록금 개혁 시급” 

0 .. 유종필 예비후보(광주 서구갑)는 4일 “매년 
치솟는대학등록금이 가정 파탄과청년신용불량 

자 양산의 주범이 되고 있어 제도개혁이 시급하 

다”고 주장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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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인물교체 없이 혁명없다” 

0 .. 장병완 예비후보(광주 북구갑)는 4일 광주 
의 지속가능한 성장， 일자리 창출과 인재육성 네 

트워크구축등 4월총선에 대비한주요정책공약 

을발표했다.(중략) 

박호재 “정치신인 진출 활발해야” 

0 ... 박호재 예비후보(광주 서구갑)는 4일 광 
주 · 전남 시민단체들이 새로운 정치 실현을 촉구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이를 적극 환영하며 “새 

로운 정치 신인의 참신한 정계입문을 도와 이번 

총선에서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보여줬던 여권의 

무책임과 정치형태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 

을 받아 실망을 안겨줬던 만큼， 반드시 각인시켜 

자성하는 자세로 국민 앞에 백의종군하면서 새로 

운 정치 신인들의 앞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신 “호남고속도구간환수” 

0 .. 김통신 예비후보(광주북구갑)는 4일 “호남 

고속도로 광주 TG에서 동광주간 4.4km에 대해 

도로공사로부터 광주시로기증01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략) 

최경주 “고품격 교육 · 문화도시” 

0 .. 최경주 예비후보(광주 북구을)는 4일 북구 

관내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학부모들을 만나 

지지를호소했다. 

이날취학아동들과함께 학교를찾은최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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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 육성하고 열악한 

교육환경과 여건을 개선， 고품격 교육 · 문화도시 

를 만들 것”을 약속하며 “아동틀의 교육， 문화， 복 

지， 건강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북구아동복지 

관을 건립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학부모님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정영식 “지역갈등 행위 중단을” 

0 .. 정영식 예비후보(목포)는 4일지역 정치권 

의 김홍엽 의원 지지선언과 관련 “이는 자신의 정 

치적인 소신보다는 오직 정략적으로 가입한 ‘보 

험’이며， 기회주의적인 줄대기라는 사실을 지적 

한다”고 비난했다. 정 후보는 “특히 이같은 특정 

후보지지선언은지역 내 갈등을부추기며 민주주 

의 선거문화에 역행하는행위일것이고지역 주민 

에게는배신행위가될것”이라고주장했다. 

이윤정 정책대결 거듭촉구 

0 .. 이윤정 예비후보(광주 남구)는 4일 통합민 
주당의 공천결과가 임박해옴에 따라 공천경쟁에 

나선입지자간신경전과상대후보흠집내기，특정 

후보에 대한마타도어 등볼썽사나운양상들이 보 

이고 있는 것과 관련， 재차 정책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략) 

김종식지역에대한애정강조 

o . 김종식 예비후보(광주 서구을)는 4일 풍암 
동·마륙동 매월동등주민들과접촉하고“지역 

에 대한애정이 없이는지역발전을말할수없다” 

고밝혔다. (중략) 

이용섭 “매니페스토선거 앞장” 

o . 이용섭 예비후보는 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 
자회견을갖고 “매니페스토정책선거에 앞장서겠 

다”며 “지키지 못할 빌공자 공약(空約)대신， 지컬 

수 있는 공약(公約)을 구체화해서 유권자가 후보 

자들이 제시한정책을올바르게 판단할수있도록 

약속하는 이른바 ‘매니페스토’ 운동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략) 

장홍혹교육특구지정에 노력 

0 .. 장홍호 예비후보(광주 서구을)는 4일 화정 
남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 , “광주가 한 차원 높은 

교육도시로서의 기능을더하기 위한교육특구지 

정과 함께 교육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략) 

무안 · 신안 지방의원 김흥업 지지 

0 .. 통합민주당 무안 · 신안지역 지방의원 16 
명은 4일 제18대 총선 무안 · 신안 선거구 김흥업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중략) 

김휴섭소규모상인과간담회 

0 .. 김휴섭 예비후보(광주 광산을)는 4일 신창 
지구소규모점포의 상인들과간담회를갖고생계 

형 소규모상인들의 경제난해결대책을논의했다. 

(중략) 

이만영 흔병미호}원 애로청취 

0 .. 이만영 예비후보(광주 북구갑)는 4일 건국 
동 소재 금광공사를 방문해 환경미화원들을 격려 

했다 이 후보는 새벽부터 청소를 나서는 환경미 

화원들을 만나 “여러분의 땀과 노고에 힘입어 환 

경친화적 청정북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히면 

서 “저도이 지역 발전을위해 여러분들처럼 새벽 

부터 뛰는정치인이 되겠다”고약속했다 

이승채 문화중심 명품도시 구상 

0 ... 이승채 예비후보(광주 남구을)는 4일 효 
천 · 송암동 중심의 남부권과 양림 · 백운동을 연 

계한 중부권을 남구 미래 성장축으로 삼는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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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잘사는 지역만들기 사업구상을 내놓았 

다. (중략) 

김영진， U대회 서구민대회 참석 

0 .. 김영진 예비후보(광주 서구을)는 4일 서구 
금호동 서구문화센터에서 열린 2013년 하계 유 

니버시아드광주유치 기원서구구민대회에 침석 

3(X; 

해 “U대회의성공적인유치를위해사회， 경제，정 

치 및 각계 모든 단체들과 시민틀이 하나된 마음 

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경 

기장은 생활 체육과 스포츠이벤트 장소로 활용할 

수 있고， 선수촌은 대회 후 친환경적 휴식공간으 

로서 활용하는 등 서구는 자연친화적 문화， 체육 

복합도시가될것이다”라고말했다. 



의결번호 2008작심 70 I 결정유형 /정 고 

언론사 전북일보 (주)전북일보사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 1동 710-5 
대표이사 서 창훈 

심의대상기사 『선택 4.9 총선현장~ (2008년 3월 3， 4， 5일자 각 4면) 

주 
(주)전북일보사가 발행한 전북일보 2008년 3월 3~5일자 각 4면 『선택 4.9 총선 

현장』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01 유 

전북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전북 지역 예비 후 
보자들의 동정을 게재하면서 특정 정당 소속 후보 예정자들만 선별하여 그들을 인 
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정당 및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 
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 
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으1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저1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션택 4.9 종섣면장 

이무영후보선거사무소개소 

통합민주당 전주완산 갑 이무영 예비후보가 지 

난달 29일 전주시 완산구평화동명성빌딩 2층에 

서 선거사무소개소식을갖고본격적인표몰이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제까지 많은 

정치인과 자치단체장들이 전북을 발전시키고 구 

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오랜 

침체와 낙후의 오명만을 남겼다”며 “이제는 잘사 

는 전북， 행복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 

다”고강조했다 

진봉헌후보공개검증제안 

통합민주당 전주 완산을 진봉헌 예비후보는 2일 

18대 총선 예비후보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공개 

검증을제안했다. 

진 후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앙당 차원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각 후보의 신상 자료를 인터넷 

에 공개하고 이 공개된 자료를 통해 시민단체와 

언론 유권A}들이 후보 검증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 

록하자”고요구했다.진후보는이어 “호남지역의 

공천경쟁이 치열한상황에서 자칫 문제 있는후보 

가 공천을 받았다가본선거 과정에서 낙마하는 불 

행한결과가생길가능성이 있다”고주장했다. 

이창승후보 “노인일자리 창출” 

통합민주당 전주덕진 선거구 이 창승 예비후보는 

지난달 28일 전주 금암노인 복지회관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발대식에 참석 “전문기술이 없거나 

연령이 높아차별받고소외되는노인들을위해 안 

정적이고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중략) 

허영근후보선거사무소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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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허영근 前도의회 의장이 지난 달 28일 오후 익산 

시 남중동북부시장옆사무실현지에서 선거사무 

소개소식을갖고본격적인선거운동에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병곤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통합민주당 황현 익산을 예비후보 및 지지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를 고조 

시켰다. (중략) 

장기칠후보 방송인 격려받아 

KBS 기자출신인 장기철 예비후보(통합민주당. 

정읍)를 격려하기 위해 중앙 TV 방송에서 활동 

-• 웰뭘양@정웹힐정 - ---

이무영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허영근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유성영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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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아나운서와연예인들이 연이어 정읍을방문 

하고있다. 

장 후보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댈런 

트 배도환 씨를 시작으로 23일 KBS 인기 아나운 
서 김병찬 씨， 28일 개그맨 황기순， 김정열， 김명 

덕 씨 등이 정읍을 찾아 유권자 표심잡기에 열심 

힌장후보를격려한것으로전해졌다. 

이길용후보선거사무소 개소 

김제 · 완주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길용(통합민 

주당) 후원회 사무실 개소식이 지난달 29일 오후 

3시 완주군봉동읍현지서 열렸다 

정동영 17대 대통령선택4.9 총선현장 

후보가 명예회장， 신건 전 국정원장이 회장 

을각각맡은이 후보후원회 개소식에는서 

울 · 전주를 비롯 김제와 완주지역의 후원 

회원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중략) 

유성엽후보선거사무소 개소 

통합민주당유성엽 예비후보는최근정읍 

역전 앞 맞은 편 금정빌딩 2층에 선거사무 

실을 마련하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 

한본격적인선거운동에돌입했다. 

이날개소식에는통합민주당이은영 도당 

위원장과 유성엽 후보 후원회장을 맡고 있 

는 전북대 신환철 교수를 비롯 김환철 도교 

육위원， 고영규 도의원， 안왕근 · 정병선 . 

윤영희 시의원등각계 인사와지인등 1천 

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이돈승후보의정목표발표 

제18대 김제 · 완주국회의원 예비후보이 

돈승 씨 (통합민주당)는 1일 일당 중심의 정 

치적 편횡썽 극복을위해 ‘건전한균형 정 

책’을 뼈대로 한 의정활동 목표를 발표했 

다. 



이 예비후보는 이어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해 A당면한국가 및 지역 현안에 대한현실적 

대안 제공 4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회에서의 활발한 입법 활동 등이 중요한 

의정활동요소라고밝혔다. 

최상현후보지역비전제시 

통합민주당 김제 · 완주 최상현 예비후보는 2일 

새만금신항을국제 무역교류의 중추적 항만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며 지역발전 비전을제시했다. 

최 후보는이날정책자료를통해 “새만금신항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딴}는 데 핵심 인프라인 

만큼 첨단항만시스템을 겸비한 항만시설로 건설 

이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국가예산확보에 주력 

하겠다”고밝혔다. 

최 후보는 이어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새만금내부개발과관광기반조성에도앞장 

설계획”이라고말했다 

섣택 4.9 종선면장 

심영배 “삼천 프로젝트추진” 

통합민주당 전주 완산을 심영배 예비후보는 3일 

선거공약 겸 지역정책발표를 통해 “삼천(세내) 

프로젝트를 통해 도청을 중심으로 한 서부신시가 

지를전주와전북의 새천년을열어갈새만금의 배 

후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삼천의 연간 유지 유수량 확보， 수변 

지구에 산책로와 숲 조성， 문화체험장 및 전수관 

설치， 소수력 댐건설， 모악산 완산공원과 연계한 

체육시설 완성 등 21세기 복합문화하천형의 새로 

운청사진을제시한다”고말했다. 

김완자 “깨끗한 선거운동을” 

통합민주당 전주 완산을 김완자 예비후보는 3일 

상대 후보틀에게 성명을 통해 ‘깨끗하고 법을 지 

키는선거운동’을공식제안했다. 

김 후보는 “일부 예비후보들이 유권자에게 음식 

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일삼고 있다” 

며 “모든후보들은깨끗한선거 문화를조성할의 

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략) 

김광삼 “선명 야당 거듭나o t'’ 

통합민주당 전주 완산을 김광삼 예비후보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민주당의 미 래와 방향에 대 

해언급했다. 

김 후보는 “야당의 역할은국정운영의 파트너일 

뿐여당과야당의 개념이 과거처럼 극단적얼수는 

• •- 월꿇뭘흥행廳폈 - -----

심영배‘삼천프로젝트추진- 이은영‘공천경과슴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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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싱~，깨 예내g엉 ..... ι닝 이온영 예비g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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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이다”며 “무조건 발목잡기식의 야당은 한 

계에 봉착할 것이고 국민 또한 원치 않을 것이다” 

고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통합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 

는 선명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과거 한나라당이 보여주 

지 못한 제대로 된 야당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정 

권을 되찾아오는 바른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은영 “공천결과 승복하자” 

통합민주당전주완산을이은영 예비후보는 3일 

논평을 내고 “모든 후보가 공천결과에 대해 겸허 

월꿇월3정웰屬정 

김훈진 농촌지도자흩 감사빼 이상찍 경제 성장정책 앙표 김대곤후원회장에 박헌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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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음으로 승복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각자 아쉬움과 불만이 있을 수 있지 

만 이번 심사를 국민의 뜻으로 받들고 승복하는 

대승적 자세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중략) 

윤승용후보공개검증제안 

통합민주당 익산을 윤승용 예비후보는 3일 익산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비후보자 

공개 검증을 위한 합동토론회 개최 등을 주장했 

다. 

이날윤후보는국회의원과같은선출직 공직자 

들의 경우 오히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아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후보자의 신 

상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고 검증될 때만이 

정당 공천후보자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 

고국민틀의 알권리를충족시킬수있다고 

덧붙였다. 

정남기 “동학혁명 성지 조성” 

통합민주당 고창 · 부안 선거구 정남기 예 

비후보는 3일 고창선거 사무소에서 기자간 

담회를 열고 “그동안 열정을 쏟지 못했던 

고향 발전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나라를 위 

한 일꾼으로 거듭나겠다”면서 “도덕성과 

참신성 변에서 경쟁후보들보다 앞선다고 

자신한다”면서 지지를호소했다. 

정 예비후보는 A동학농민혁명 성지 조성 

및 국가 기념일 제정 A서남권 통합관광개 

발및 특산물클러스터 사업단추진 A돌아 

오는 전원마을 조성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 

다. 

섣택 4 . 9 흉섣연장 

김춘진 노동지도자職감사패 

통합민주당 김춘진 의원(고창 · 부안)이 4 
일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정부조직개편과정에 

서 농촌진흥청 존속을 위해 김 의원이 노력한 공 

로를인정하여 감사패를수여했다. (중략) 

이광철，초| 방통위장반대 

통합민주당 이광철 의원(전주 완산을)은 4일 이 

명박 대통령이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시중 씨 

를내정한것과관련 “최시중씨 스스로기자회견 

에서 밝혔듯이 그는 ‘이명박 대통령을 만드는 데 

생을 걸다시피 노력한 사람’ 이다”면서 “특히 작 

년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경선 과정에서 편파적인 

여론조사가문제가되어 한국갤럽 사장직을물러 

났던 사례를 보면，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방 

송통신위원장자리에는도무지 어울리지 않는인 

물”이라고지적했다. 

채수찬AMF설립필요주장 

통합민주당 채수찬 의원(전주 띄진)은 4일 “환 

황해 경제공동체의 거점지역인 전북 T자형 산업 

벨트 활성화와 아시아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아시아통화기금(매ilF)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 

장했다. 

채 의원은이날“그동안세계 경제학자들λ에에 

서 일본，중국，대만，한국과중동등 0씨아국가들 

이 보유한 2조원 달러의 외환 중 일부를 활용해 

ANIF (Asian Monetary Fund)를 설립함으로써 역 
내 국가들이 통화안정은물론， 보유 외환을 효율적 

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라는의견이 꾸준히 제 

기돼 왔다”면서 “세계 경제가하나가되고，지역 경 

제가블록화되고있는시점에서 아시아주요국가 

들의 경제공동체가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직 경제 성장정책 발표 

통합민주당 전주 완산을 이상직 예비후보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경제 성장을 위한 3대 정 

잭’을제안했다. 

이 후보가 밝힌 3대 정책은 A공공기관 지역인 

재 할당제 A공공기관경영평가시 지역인재 채용 

점검제 A시민참여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등이다. 

(중략) 

양재원 “영상기 공장 유치” 

양재원 통합민주당 전주 완산갑 총선 예비후보 

는 4일 전주에 영상기 제작공장을 유치했다고 밝 

혔다. 

양 후보는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을 갖고 “지난 3일 효자그룹과 일본전자광학공업 

이 공동투자해 설립키로 한 100억원 규모의 영상 

기 제작공장을 전주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중략) 

이홍천 공천결과승복제안 

통합민주당 이홍천 예비후보(정읍)는 4일 성명 

을내고 “정읍에 출마한모든후보자들이 한자리 

에 모여 시민들에게 ‘공명선거 실천과 공천결과 

승복’을 공개적으로 약속，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 

를치를것을제안한다”고밝혔다. 

이 예비후보는“공정한진행을위해신문사와시 

민사회단체나 흑은 선관위에서 이러한 서약신을 

주관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모든 후보자 

들은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동참해 당의 쇄신과 

변화의모습을시민들에게보여주자”고강조했다. 

김대곤후원회장에 박천규씨 

통합민주당 김대곤 전주 완산갑 예비후보 후원 

회 창립 총회가 4일 전주 완산구 평화동 선거사무 

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후원회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천규 전주성모병원장을 후원회 

장으로선출했다. 

박천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낙후된 전북 지 역 

의 발전을위해 노력하고있는김대곤예비후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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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최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략) 

김세웅상인애로사항청취 

통합민주당 전주 덕진 김세웅 예비후보는 4일 

전주 기린로 인근 상가를 찾아 입주상인틀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지를 당부했다 

김 후보는 이날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덕진 

구의 발전을 위해 팔복동 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위 

주로 리모델링해야 하고 모래내시장과 중앙시장 

등재래시장에주차장등편의시설도확충해야한 

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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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표널 “보육비 부담 감소를” 

통합민주당 전주 덕진 이관승 예비후보가 4일 

논평을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보육비 부 

담 감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3.8여성대회가 100주년이 되는 올해 여성의 사 

회 진출과 활동영역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약들 

이 사라져야 한다”며 “특히 육아보육의 부담을 정 

부가털어줄수있어야한다”고역설했다. 

이 후보는 “육아의 경제적 부담 경감， 안심하고 

맡기는 보육시스템， 아동의 건강과 안전보호를 원 

칙으로한정책 조정이 펼요하다”고주장했다. 



의결변호 2008작심 75 결정유형/정 고 

심의대상기사 114.9 총선 주자 인터뷰.D (2008년 3월 7일자 3면) 

언 론 사 호남매일 (주)호남매일신문사 / 광주 북구 유동 117-13 
대표이사 구양술 

(주)호남매일신문사가 발행한 호남매일 2008년 3월 7일자 3면 114.9 총선 주자 인 
터뷰』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호남매일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의 특정 정당 공천(광주 동 
구 및 서구갑 지역)과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각각 1인씩 
만 선정하여 그들의 이력， 출마 포부 및 선거 공약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인물사진 
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 
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저1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저12조(형평성)， 공직선 
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저18조으13제3항， 선거기 
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저1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 I 'c ‘ ::: 

이 유 

‘ “ ‘ 

보도내용 

.4.9종섣주자민터뷰 

18대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통합민주당의 경우 공천신청자 접수결과 

광주지역에서 8.3대 1을기록，그어느때보다치 

열한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본선보다뜨거운 예선’을치르고 있 

는 예비후보 가운데 광주 동구의 박주선 후보， 광 

주서구갑에 조영택 후보에게 공약사항과포부 

등을들어보았다. 

박주선 예비후보(동구) 

“국민의 눈물 닦아주는 정치인 될터” 

1. 고향이자 지난 16대 총선 당시 지역구였던 화 

순 · 보성을 등지고 광주 동구로출마하게 된 이유 
는무엇인지요. 

=작년 1월광주에서는민주당이 큰어려움을겪 

고 있었다. 당시 광주시장과 동구청장을 비롯， 시 

의회 의원과 동구의원틀로부터 차기 호남의 대표 

정치 인으로서 낙후된 동구의 발전과 광주의 미 래 

를위해동구지역구를맡아달라는간곡한요청이 

있었다 

또한 수많은 광주시민과 동구 지 역민들이 국회 

출마를 종용하기도 했다. 이 분들의 요구를 거절 

하기 어려운상황이었으며，특히 호남정치 1번지 

광주와 동구의 자존심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서 출마를 결심했다. 이번 18대 총선에서 지역민 

들의 갚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 

고최션을다하겠다 

2 민주당과 통합신당이 합당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과 함께 큰 기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통 

합민주당탄생에 대한감회를 얘기해 달라. 

=중도개혁평화민주세력은 당 차원의 합당으로 

통합을해야한다는일념에서 끝까지 민주당에 남 

아통합신당과 조건 없는 통합을줄기차게 주장했 

었다. 

더불어 물밑에서 통합을 위해 양당의 책임 있는 

관계자를 만나도록 다리를 놓았고 결과적으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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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극적 실마리를 도출할 수 있었다. 정치적 이 

익을찾아당적을철새처럼 바꾸는다른정치인과 

달리 원칙과지조를지켜옹만큼한나라당과이명 

박정권에 맞서 국정 견제를할수있다고자부한 

다. 국회에 들어간다면 최일선에 서서 호남 소외 

내지는배제 정책을타파하는데 앞장서겠다. 

3. 국회의원은풍부한국정 경험과함께 인맥이 

매우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 · 관계 뿐만 아니라 재계와 학계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어느누구보다도끈끈한인맥을갖고있 

다.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의 법무비서 

관으로서 행정 각부의 장 · 차관과국영기업체사 

장의 임명을 추천하고 행정부 3급 이상 공무원들 

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면서 정부 고위공직자와 교 

분을 갖게 됐다 현재 이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으 

며 두터운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 16대 선거에서 화순 · 보성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을당시 전국에서 많은지인들이 몰려와자 

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주었다. 그 결과 압도적 

표차로 당선 신화를 이끌었다. 

그리고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는과정에서 정부부처의 업무를소상히 파 

악할수있었다. 

4. 16대 국회의원 시절， 의정활동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달라. 

=우선 지역구 예산을 대폭 증액시켰다. 예를 들 

면 익산지t햄토관리청 관할 48개 시 · 군가운데 

회순 · 보성에 끌어온예산이 전체의 23%를차지 

해 군민들이 크게 놀랐었다. 

전국 읍단위 최초로 화순읍에 도시가스를 공급 

했으며 화순전남대병원과 암센터， 생명농업기술 

지원센터를유치했다. 

또한 소도읍 7}꾸기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 

도록 충분한 역할을 했으며 보성-목포간 철도 건 

설과각종도로및터널공사도현역시절이뤄냈다. 

5. 동구발전을 위한 비전과 공약은? 
=중앙 무대에 나가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입법 

활동으로 사람들이 모여틀고 잘사는 동구를 만들 

겠다. 

구체적인 발전 계획으로는 ‘충장로 금남로 국 

제쇼핑장소 조성 ‘초일류 건강도시 조성 

및 R&D센터 동구 유치 ‘무등산 관광 명 

소화 추진 ‘동구 재개발 ·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국립 중앙도서관 광주분소 동구 유 

치 ‘노인복지사업 실버타운 조성 ‘용잔 
동 도시개발사업 i국민스포츠센터 건립 

등을 임기 내 완성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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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정헝 살려 셔구발션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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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택예비후보(서구갑) 

“국정운영 경험 살려 서구발전에 이바지” 

1. 조영택 예비후보께서 제18대 총선에 

출마하게된동기는무엇인가요.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장관 

급인 국무조정실장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 

은고향분들의 말없는성원덕분이었다. 

지난 2006년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해서 



는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또 지난해 4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을 맡았을 때에는 지역 

의 시민사회단체와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난항을 

겪던 종합계획을 확정할 수 있었다. 이제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받았던 과분한 사랑을 시민들과 지 

역을 위해 봉사하는삶으로갚아나가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과호남홀대를노골화하고있다. 

지금은 지역을 대표하고 이명박 정부의 독주와 

독선을 막을수 있는강력한야당， 강력한원내 견 

제세력이 필요하다 또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 

는 참 일꾼과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시기다.그런 일을제가하겠다. 

2. 조 예비후보께서 출마지역으로 서구갑을 택 
하신이유가있다면. 

=서구는 제가 공직에 들어가 전남도청으로 첫 

부임했을 때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곳이다. 어 

머니는제가중앙부처로옮긴뒤에도줄곧서구에 

서 사셨고 집안의 형제들도 서구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매우 인연이 깊은 곳이다. 

이번 총선에서 서구를 택한 이유는 이 같은 개인 

적인 인연과제가그동안공직생활에서 경험한노 

하우를 십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크게 작용했다 서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은 

신 구도심간 양극화를 저의 풍부한 국정 운영 경 

험으로풀어보고자한다. 

3. 말씀하셨듯이 서구는 구도심과 신도심이 공 
존하는지역입니다.서구의 조화로운발전을위한 

공약이있다면. 

= 서구를 비즈니스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웰빙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상무 신도심은 비즈니스 

허브로조성하고구도심은주거개선사업 등을통 

해 교육문화복합단지와친환경적 웰빙 주거타운 

으로만들어 나갈것이다.또양동시장은호남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 주상복합 쇼핑공간으로 

육성하는 데 미력하나마힘을보태겠다. 

4. 타 후보들과 비교해 본인이 갖는 장점은 무엇 
이라생각하십니까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 · 감시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저는 22개 중 

앙부처를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장으로 풍부한 국 

정운영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 저의 국정운영 경 

험은 국회의원으로서 준비된 후보라 하기에 충분 

하다 생각한다. 또 이명박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정책능력과 개혁성을 갖추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저 

는 통합민주당이 진보정당으로 태동해 나가는 데 

정책전문가로 적임자다.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 

를 감시하고， 지역의 몫을 찾아내는 길을 아는 후 

보라는 점 등이 타 후보들에 비해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자부한다. 

5. 민주당은 현재 공천 배제 기준을 확정하고 예 
비후보들에 대한 공천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후 

보께서 출마한서구갑경선을전망한다면. 

=서구갑에는 민주당 예비후보 5명이 공천을 신 

청했다. 민주당은후보공천의 기준으로정체성과 

기여도， 의정활동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 5가 

지를제시했다.저는이 기준에 가장부합한후보 

라생각한다. 

민주당의 공천심사는누구나인정하는객관적인 

방법으로후보가선정되리라믿는다. 

저는 지난 2006년 광주시장 출마와 그동안 예비 

후보로서 다양한 지지층 확보에 노력해 왔다. 제 

가 그동안 만난 유권자들은 후보 지지의 이유로 

정책과능력을꼽았다. 정책전문가로서 저의 이미 

지가 확산되면서 지지층은 급속히 확산될 것이다. 

이같은 추세는 시간이 지나면 더욱 공고화 될 것 

으로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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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신문 남해신문(주)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뻐0-6 
대표이사 정 문석 

『세 가지 품성(品性)~ (2008년 3월 7일자 21 면) 

남해신문(주)이 발행한 남해신문 2008년 3월 7일자 21 면 『세 가지 품성(品性)~ 제 l 
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I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 
지 : 2008. l. 10. ~ 4. 9. )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 
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남해 
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 
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저11조(공정성 )，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 
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저18조의3저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저12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자회사의 경영자가 성실하지 않다면 차라리 게 

으르고우둔한쪽이 더 낫다논것이다. 

세가지품성(品性) 

정상권 

• 1959년남해출생 
• 동아대경영학과를졸업 

성실함이 없다면 자신의 에너지와 지능 때문에 

파멸하고 만다 분명히 에너지와 넘치는 열정은 

중요한성품이고지능이나머리가좋은것도중요 

한 덕목이다. 하지만 성실함， 진실함이 없는 사람 

이 에너지와지능만을갖고있다면이것은오히려 

자기 자신과 조직을 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함께 할 다른 사람을 택할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 나갈 때 이 원칙은 매우 중요하 

다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에너지 

와 지능에 혹해 성실하지 못한 사람을 택해서는 

안될것이다. 

• 한중친선협회사무총장역임 

•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 

• 정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한나라당노원병국회의원예비후보 

자수성가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으며 동시에 

따뜻한 마음을 실천한 워 렌버핏은 주변에 사람을 

둘 때 1) 성실성， 2) 에너지， 3) 지능을 갖추고 있 

는 지 살펴보고 판단한다고 한다. 

그중첫째가없다면 뒤의 두가지 때문에 죽게 

된다고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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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스스로 에너지와 지능을 높이려 노력하는 

것에 더해 성실성을 갖추도록 몇 배 힘써야 할 것 

이다. 

나는이동면금평에서 태어나성남국민학교 2학 



년을 마치고 3학년 때 부산으로 전학을 하여 외삼 

촌집에서성장하였다 

3학년 때에는 주위 친구들이 촌놈이라는 멸시 

아닌 멸시를 많이 받았다. 

또한 그들의 가정환경과 나의 가정환경을 비교 

했을 때 열등감도 많이 느꼈던 기억이 난다. 그러 

나나는성장하면서 남해에서 태어났다는자부심 

을느끼며살고있다. 

또한 나능 남해인의 자부섬을 “성실성”에서 찾 

고싶다 

“동양의 유대인” 내가 남해 사람이라는 것을 다 

른사람에게나타낼때쓰는단어이다. 

나는 요즈음 언론에 오르내리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세가지 품성에 대해서 특히 “성실성”에 대 

하여 다시 한 번 갚이 생각하게 된다. 

<>*후.1 2. _ 

세가지품성(品性) 

엽풀 
정싱경 

.，..녕남해§생 

'80 다 g엉- 를입 
·힌흥 진션~잉 사우흩g 역임 

'l!'1I씬거대씌워앤액 엉년용￥ 
·정져잉진‘냉위댄@ 부위앤g 
.!! ~μ리g 
노IU 국m의땐 이비*보 

두 가지 때운얘 죽깨 원다고 야앤것이다 

양한다 니는 이동연 금엄에서 태어 

지회사의 경영자가 성성하지 나 성님국민학교 때년을 이치 

않여연 치 .. 리 재으르고 우푼 고 3'l앤 때 부신으로 전혁을 
힌 혹이 더 닛디t 것이다 6뼈 외상종 징얘서 성장히였 

성실힘이 없어연 자신의 에 다 

너지와 지늄 때문얘 피염하고 쩌변 때에는추위 친구들이 

gκ↓ 운영01 에너지와 닝치는 혼놈이라는 영시 이닌 업시를 

영정은 종요한 성용이고 지능 않이 빙1l<↓ 

이나어리가종온것도용요한 또한 그률의 가정@경과 나 

덕g이다 하X 인 성싱양 진 의 기정잉경을비교혔을뼈 얼 
싱힘써 없는 시힘이 에너지와 동감도 많이 느꼈잉 71억이 닝 

지늄안용 갖고잉디연 이것은 다 그러나 냐는 성장@앤서 
오i뼈 X까 지신괴 조칙§ 파 님행에서 얘어났다는 지매싱 

띨시키는 곁과톨 가져 을 것이 용 느끼며 상고 있다 

디 양께 양 다른 사양용 핵양 또한 나는 님tlI인의 자부싱 

때 그러고 자기 자신융 '"'펌 을 .성실성.예서 찾고 싶다 
자수성가호 세계적인 부재} 어 나질 때 이 앤칙온 얘우 중 .동양의 유대인. 내가 닝빼 

되었으여 동시얘 따뜻훤 이용 요8따‘ 딩기적으로 이0101 iI 시링이라는 것을 다톰 사링얘 
융 석천한 위앤버~온 주연얘 것 “다고 뼈서 에너지와 지늄 게 니타낼 때 쓰는 인에이다 

λ}츰멸 률 때 1) 성잉성， 2) 얘 혹해 성실하지 못한 시당용 나는 요즈용 언혼얘 오르내 
에너지， 3) 지능용 갖추고 있 액에서는 안 월 것이이 리는 여러 사건을§ 보연서 새 

는 지 심펴보고 띤연영다고 힌 ii온 스스로 에너지외 지능 가지 용성에 대왜서 특히 .성 
다 톨 높이려 노획하는 것에 터뼈 실성.에 대히여 다시 한 언 깊 

그 종 것쩨가 없다연 뒤의 성경성융 잦추도록 몇 배 힘써 이 생각하께 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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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신문 21세기영암신문(주)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50-2 
대표이사 문 배 곤 

『故 차일혁 총경이 그럽다~ (2008년 2월 22일자 2면) 

21세기영암신문(주)이 발행한 영암신문 2008년 2월 22일자 제324호 2면 『故 차일 
혁 총경이 그립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전남 장흥 · 강진 · 영암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l. 10. ~ 4. 9 . )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 
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 

이 유 1 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영암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 
’ l 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 
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1조(외부기고 등) 제2항， 공직 
선거법 저1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으|쩌13항， 선거 
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저1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故 차일역 종경이 그립다. 

유인학/세계거석문화협회 총재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대문이 불탔다. 대한민국 

국보l호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 의해 불더 

미가 됐다. 돈만 아는 탐욕인에 의해 국민의 자존 

심이폭삭주저앉았다. 

600년 역사를 간직하면서 임진왜란 때 왜구인 

들에게도， 병자호란 때 오랑캐들도 태우지 않았던 

숭례문이 천민자본주의 만연한 대한민국 돈 욕심 

앞에서 자국인에 의해 방화돼 갯더미로 변했다. 

불지른 자， 왜인만도 못하고 오랑캐만도 못하다. 

방화범은 또한，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도 숨쉴 자 

격도없다. 

돈이 없으면， 부처님은 돌아앉고 예수님은 두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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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고 공자님은 고개 돌려， 인류의 성인들마저 외 

면해버린다는 소위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천박 

한 흐름 속에서 우리들은 돈만을 위해 숨가쁘게 

살아왔다. 새마을운동 당시에는 초가집을 포함， 

전통을 부셔버리더니 아파트 건립 유행 속에서 

는 고인돌도 파묻고 의병비와 열녀비도 파괴했 

다. 

급기야 삽으로 대한민국을 재건하겠다는 청계천 

신화에 이어 한반도대운하를최대 공약으로내건 

이명박대통령 당선인까지，우리 대한민국은지난 

반세기 이상을 ‘붓 아닌 삽’ 을 앞장세워 왔다. 석 

유 한방울 나지 않은 부존자원 빈약한 국가 최대 

경제논리로말이다. 

이제 중단돼야한다.남대문이 불탄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갈길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삽으로 조 

국강토를 부자로 만들겠다는 어리석음은 대폭 수 

정해야 한다. 목조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이 시급히 세워져야 한다. 한반도 대운하 진행은 

매장 문화재부터 건져낸 다음에 생각해봐야 한다 

는고차일혁 총경의 지엄한정신이 변면히 깃들 

고 켜켜이 새겨져 있다. 상부의 명령에 절대 복종 

남대문은 언제나 촌사람 서울사 

람 차별하지 않고 민초들의 발길 

과 숨결이 총집합하는 서울역 광 

장 앞을 지그시 내려다보았다. 오 

고가는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것 못볼 것 죄다 보아오며 그 

자리를 지켜왔다. 어머니처럼 흑 

은 할머니처럼 장엄하지도 화려 

하지도 않았지만 수더분한 낯빛 

으로우리들과눈길을 맞췄다. 

민족의 자랑이자 생활의 상정으 

로서 역사의 증언자로서 언제까 

지나함께할줄알았다.그러나이 

제，사라져 버렸다. 말없는것들은 

이렇게 사라지고 나서야， 말 많다 

는 사람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 

어놓는단말인가 

‘빨치산 온상지 ’ 였던 구례의 화 

유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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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인도 이용，，~.용 에，，，.，， 

해야 되는 경찰간부로서 화엄사 

각황전(覺皇願)의 문짝만 태워 

화엄사란 고찰을 지금까지 보존 

되게 했다고 한다. 일부만 소각 

했으니 지엄한 상부명령에도 복 

종하고 천년고찰 화엄사 대웅전 

은 보존했으니 지고지순한 민족 

정신에도 순응하는 고결한 삶을 

차 총경은 반세기 전에 실천했 

다. 

“이 절을 태우는 데 한나절이 

면 족하지만， 세우는 데는 천년 

이상의 세월로도 부족하다”라며 

강경파 부하들을 설득한 차일혁 

총경이 지금 너무도 그럽다. 그 

가 환생해 필자를 포함한 현대인 

을 종아리 터지도록 매질해 주었 

엄사도남대문처럼 역시 목조문화재다. 화엄사에 

으면분이 풀릴것 같다. 죄를지 

었으니매는의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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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번호 

언론샤 

유 

i!:낳!Jl :: 

보도내용 

2008작심82 결정유형/경 고 

충청투데이 (주)충청투데이 / 대전 서구 둔원1길 50 
대표이사 정 남진 

_ Ii.심규철 · 이용희 4.2%P 오차범위 접전~ (2008년 3월 20일자 1 면) 
_ Ii선진당 바람 불까 안불까? 변수로.~ (2008년 3월 20일자 3면) 

『부동층 증가 ‘충청표심 떠돈다’ ~ (2008년 3월 m일자 4면) 

(주)충청투데이가 발행한 충청투데이 2008년 3월 20일자 1 면 『심규칠 · 이용희 
4.2%P 오차범위 접전~， 3면 『선진당 바람 불까 안불까? 변수로~， 4면 『부동층 증가 
‘충청표심 떠돈다’ 』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충청투데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충북 보은 · 옥천 · 영동 
지역)와 관련하여 자사 명의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후보별 지지 
율을 보도하면서 공표준수사항인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방법， 표본 
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은 것은 유권자들에게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 
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 
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저14항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 
회 규칙 제 1효저1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규휠 · 이용의 4.2%P 오차범위 접전 

통일가정당 지준범 예비후보 0.2%, 무소속 박인 

수 예비후보 0.2%로 심 후보와 이 의원이 오차 

범위 내인 4.2%포인트의 근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l충북보은 · 옥천 · 영동 

보은 · 옥천 · 영동 선거구는 한나라당과 자유선 

진당후보가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벌이면서 2 
파전 ÖJ상의 선거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충청투데이와 케이엠조사연구소가 공동으로 

보은 · 옥천 · 영동 선거구의 민심흐름을 파악 

하기 위해 실시한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심규 

철 예비후보가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을 앞지 

른것으로조사됐다. 

지난 19일 하루 동안 설시된 이번 여론조사 

에서 후보별 지지율은 통합민주당 김서용 예 

비후보 3.4%, 한나라당 심규철 예비후보 

24.7%,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 20.5%,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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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이 51%인데 

다지지하는정당이 없는경우도 58.3%로조사돼 

이들이 어떤 후보와 정당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거결과가달라질수있다. 

국믿의 신펙 4; 9흉，선 D-20 대갱·충낭육선거구영 여론조사 

심규철·이용희 4.2 %P오차범위 접전 및딱휩댄! 
”’ν’‘ 끼Q... 

&흥북보온 옥천 영동 생 예비행} 자유선진당 이용액 현 쩌 (ru.、 짜 1 
의g융 양지용것으료조사뤘다 • 보이 ‘ 」

보g 욕천영웅 선거구는 현니 Al81뼈히엠동인십시원이 고있다 、 없 감키 
èl9피 자유션진9.보기 오쳐업 언 여혼조사에서 후보g 지지§온 저 지 ( ‘..C.:ìI때'fr 

위 내에서 정징용 낼이연서 때얻 용영민주당 김서용 예비후보 * 보 를 
양싱쩍 센거구도.형성히고있다 3.4% 현니il녕 십규월 예비후보 g징하지 않온 릴동종이 51%잉에 

.a얻기시H연 24.7%‘ 자유선진당 이용억 의영 다 지지óH등 정당이 없는 경우도 
용정루어이g 케이g조사연구소 :!l.S%.!!회릉잉가정당 지훈엉 예 58.3%;0 조사a 이톨이 어연 *보 
가 용용으로 보온 욕칭 영동 성거 비*보 0.2% 무소속 벅인수 예비 와 gEj용 션g하느냉l 따리서 션 

구억 민싱흐톰융파액h하기 위히 써 후보 0.2%로 상 후보와 이 의밍이 거경파기당i!);잉 수 있다 

시힌 여톨조새써 현니라g 싱규 오*빼워 내잉 4.2%!I.인트의 근징 

/';. 2008년 3월 20일자 1면 



선진당바람물까요렬깨변수로 

당적 바꾼이용희의원 근소한차 2우| 

1위 심규철 ‘4년전 패배’ 설옥 별러 

판도변화가 초미의 관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 

데 이 의원은 20.5%의 지지율을기록하며 2위에 

머물렀다 

보은 옥천 · 영동선거구는한나라당심규철예 

비후보와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이 오차범위 내 

에서 치열한접전을벌이고있다. 

반면에 한나라당 심규철 예비후보는 비록 오차 

범위 내이기는하지만정치거물이용희 의원을제 

치고선두에올랐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지지후보를 결정짓지 않은 

부동층이 51%로 응답자의 절반을 넘고 있어 근 

소한차이로접전을별이고 있는두후보의 운명 

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이용희 후보에 패배의 쓴잔 

을 마셔야 했던 심 후보의 약진은 20일 후에 치러 

질 본선에서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접전을 

예고하고있다. 

국회부의장까지 오른 정치거물인 이 용희 의원은 

금고 이상 비리전력 때문에 통합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돼， 최근 자유선진당으로 당적을 바꿔 총선을 

치르게됐다.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해보면 향후 50%가 념는 

부동층이 어떤선택을할것인지가당락을결정지 

을전망이다 

또 3개 군 복합선거구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소지 

역주의가얼마나선거에 영향을미칠지도변수다. 

이 의원이 통합민주당에서 자유선진당으로 말을 

바꿔 타면서 이향래 보은군수， 한용택 옥천군수 

정구복 영동군수가 동참했고， 김인수 충북도의원 

과 8명의 기초의원들도합류했다. 

후보들의 출신지역을 보면 섬규철 후보가 영동， 

이용희 의원과 김서용 후보가 옥천이며， 보은은 

후보가없다. 

두명의 후보가있는옥천에서의 표분산이 예상 

되고 있고， 지역 출신 후보가 없는 보은지역 유권 따라서 이 의원의 당적변경에 따른 이 선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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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바람 불까 안불까? 변수로 
당적 바문 이용회의원 근소한 차 2위 

l위 성규첼 ‘4년전 패배’ 셜욕 별러 

보온 욕션 영동 선기구는 한니 수‘ 정구욕 영동군수기 동정였 

리당 싱규헝 예비후보와 자유섣 고‘ 김인수 용잊도잉왼괴 엉영잉 

진당。용회 의원이 앞엠잉 내 기초의원률도힐류했다 
에서 지영힌 집진§ 양이고 있 따라서 이 의원의 g적연정에 

디 띠른 이 선거구의 판도염화가 

이언 여흔조사에서 X 지후보 초미의 g싱사로 떠오르고 있는 
11 i!정짓지 %온 부동용이 가용데 이 의왼l" æ.5%의 지 

51κ s':. 용압지의 \ll브명 엄고 지융용 기잊히며 쟁에 어용렀 

:ç;\씨 는소힌 j:lO l로 접전용 명 다 
이끄 있는 우 후보의 운영이 어 빈앤에 한니리g 싱규힐 예비 

영게 텅리질지 판싱이 g이지고 후보는 비륙 오지생위 내이기는 

있다 δ 지만 정치꺼용 이용액 의원을 
욱@부의장까지 오걷정치거뭉 제치고선두에용랐다 

인 이용회 의원응 급꾀이상 비리 지닝 l찌 홍iJo에 0 용쩍 후 
정릭 때문에 lfW덴주당 공천에 보에 패배의 쓴깅fi 이셔야 었던 
서얘제왜 최근자유심진당으g 심륙보의약진은 a잉*에치러 

당혀융 ti}팩 용선g 치트게 졌 g 본선에서의 힌치 앞을 내ι냄 
디 수없는업전율예고히고있디 

이 의잉이 !f’앙센주당에서 자 。 언 조사곁과톨 분석엇보면 
유선진딩으로 앙용 ti}쩌 타앤서 양후 :<l엉가 녕는 부동용이 어떤 

이양려 보온군수‘ ~용핵 옥전군 선택을 양 것인X 기 당씩§ 경정 

.~ 인지도 κ 보용지억은 지닝혜 12월 치러 
.. -'ζ 징 이용명선거에서 용북에서는 

j總 鋼행뺑 nnn .보111밍료 민냉iOI중 지역이 

•• ‘ 다 
띠}라서 대션에서 보여중 X 지 

슬 행빼꾀돼로鍵없 o이빼1때빼어얘짙 
\4.3 있융지 이니 연 유원자를의 표십 

- 뼈 이 바뀌게 될지가。언 선거에서 
이 •• 짧 뺑 두후보의운명융가릿월것으 

;<1융정g이다 

또 3껴 군 옥앙선거구라는 특 

성융 ，i~땅 때 소지역주의기 얼 

이나 선거에 엉향융 미칭지도 연 
수다 

g보등의 §신지역옹 보연 싱 

규!!.보기 영동 이용@ 의원 
괴 김서용 후M 옥션이며 보 

온온.'방}없다 
두영의 후보기 있는 옥천에서 

의 요션ιk이예l싱되고 g 고， 지 

역 g신후보가없는보은X 액유 

i'j;<!!!.싱이 당릭띄 천정적인 키 

기 엉 것으로 정쳐지고 있다 

로보인다 
잉딩 이용m 의왼이 지덤선진 

당 명융 택얻 이후에 자유선징당 

지지E↑ 8.2% 톨g인쭈당이 

4.8%톨 기훌5앤서 지뛰션징당 

지지도가 타 선거구브디 놓온 것 

으로 lìI 때 이용회 §파가 나타 
나고 있다는 완석이 나오끄 있 

다 
앵후 성거잉끼지 이용뼈 의원 

이 엉n써 지지 세력용 규앙하느 

냐와 싱규혐 g보기 자유선진딩 

바랑용 치딩하고 1외의 자리g 

지켜냉 것인지 영피카 주욕외고 
있다 

!::,. 2008년 3월 20일자 3면 

자표섬이당락의결정적인키가될 

것으로점쳐지고있다. 

보은지역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충북에서는 유일 

하게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를 1위로 만들어준 지역이다. 

따라서 대선에서 보여준지지율이 

그대로 총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유권자들의 표심이 바뀌게 

될지가이번선거에서두후보의운 

명을가르게 될 것으로보인다. 

일단 이용희 의원이 자유선진당 행 

을 택한 이후에 지유선진당 지지도 

가 8.2%, 통합민주당이 4.8%를 기 

록하면서 자유선진당 지지도가 타 

선거구보다높은것으로볼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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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효과가나타나고 있다는분석이 나오고 있다 

향후선거일까지 이용희 의원이 얼마나지지 세 

력을 규합하느냐와 심규철 후보가 자유선진당 바 

람을차단하고 1위의 자리를지켜낼 것인지 결과 

가주목되고있다 

부동흉 증가 ‘종협표심 떠돈다’ 

지역구별 평균 50-60% ... 각당 지지율 하락세 

T렷 

공천파동 인한정치혐오증투표율 익명향 

우려도 

정당의 방향과 총선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정잭 

공약이 이슈로 뜨지않아 어느 한 곳 마음을 정하 

지 못한 부동층의 안갯속 표심이 선거 막판까지 

표류하고있다. 

각 정당은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면 부동층이 

움직일것으로기대하고있지만공천파동의 여파 

가네거티브선거전략으로이어질 공산이 커 막상 

선거운동이 본격화돼도 정치혐오증에 잠긴 부동 

층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은 일찌감치 이번 총선을 정권안정론 · 정 

권견제론 · 정치대안론 등 3자 구도로 펼쳐가고 

있지만이를뒷받침할정책공약논의가 ‘그 

들만의 리그’ 에서 펼쳐지는 공천파동에 눌 

려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들은단순히 이명박정부에 힘을실 

어줄 것인지 아니면 한나라당의 독주를 견 

제할 야당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 이도 아니 

면 전혀 새로운 정치세력에게 기회를 줄 것 

인지만 놓고 선택을 강요당하는 입장에 처 

한셈이다. 

정책과인물대결등포지티브경쟁구도보 

다는 공천탈락에 따른 반발， 탈당과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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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등 네거티브적인 왜곡된 정치이슈만이 주목 

을받고있어 이번선거가민의를충실히 반영할수 

있을지에 대한의문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현재 상태라면 이번 선거가우리사회의 미래에 

대한 민의를 반영하는 척도라기보다 사상 최악의 

기권율로 정치혐오증이 얼마나 큰지를 각인시키 

는바로미터가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 

정치권의 구태와 함량미달에 기인한 유권자의 

정치무관심은 충청투데이와 케이 엠조사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돼있다. 

대전 · 충남 · 충북 등 충청권 각 선거구별 부동 

층이 평균 50-60%에 이르고 있다. 

대선 당시 충청권에서 이명박 후보가 벌어들였 

던 한나라당 지지율(37%)은 20%대에 머물러 있 

고 통합민주당(정동영 후보)과 자유선진당(이 회 

창 후보) 지지율도 10% 이상 빠진 상황에서 부동 
층이증가했다. 

시민 이 모(34. 유성구 노은동) 씨는 “정치권이 

공식 선거운동기간동안무엇을보여줄지 모르겠 

지만 지금 상태라면 투표를 하지 않을 생각이다 

후보들이 무슨 낯으로 표를 달라고 할지 궁금하기 

만하다”며 냉소적인반응을보였다. 

부동층 증가 ‘충청표심 떠돈다’ 
ñ' 앞ψ빼여용써도 ηh 지역구옐영균50-00%-각당지지융하확셰뚜엿 고스원↑[썽의 g디 

4‘9흥신 "".g냥&10톨 g잉경각성 
) 공천파동인한갱쳐앵요충후.!lt-악영양우려도 거i'.~이 ~a양어‘에이 

르고잉다 

이성 g시 g엉걷에서 이잉여 ‘ D-20 i ~견인a~ 핸견JiI~'!I쳐이 앤 we파우소 ... 이동에거 엉 냉여i있연 %려당 지지a 
g톨 톨 3지 구도효 l쳐기고 있지 R브찍잉 에~a~쳐이R언이 쭈 m‘"""‘이예 어를입 었고 를 

~IISO 앙5~ Ø<j갱략을 ,'" 언 이. 엌밑~.lI.H약 눈의가 ~i 밍고 있어 이엄 선거기 g역 g잉후당<>lÕ'i! .보)괴 자유션B 

@수있è l!l.~IOIf?료뜨지 그i연억a그’에서 I쳐지는 H .a‘혀인영톨수었을져이에 e<어.8 .호)저지S도 m‘이 
$이 어느 g 곳 이l용을 a"지 뭇 아용이 .혀 며 이싱 $~i 링찌 e.를이 “￥터 1기g고 있 싱 ‘션 싱g에서 ￥흩g이 8'" 
@ ￥를g의 잉갯‘ a싱어 성거 의 웃3\고았디 이 다 
àll\지 _1고있다 유경~- 。잉이 잉’ @찌 싱에i!\<l! 이언 6꺼기 ~ 시언 어 M씨 g생구 노용8' 씨 
각8ge~어 선거g용이 "" 에 잉을“어a것외지 아니연 '" 시g익 이a이 이g 잉익. 잉잉히 는정쳐g어 8씨 g거용g가~8 

히<H!i용이 용찍잉 엇으호 기‘. - 특쭈.~. o19이 !l~ e 't도리기 보다 시상 l익g 기경 언 우잊을 영여‘져 g트a지인 지 
g고있지연용g의§의여피기에 ‘여를것IOW 어도아니g 갱히 a료 g쳐128이엄0μ e지. "싱에라연 .aa ð}:지잉§생걱 
거티브 싱거1전a으묘 어여g 용신 셰응.~~쳐씨.에끼 기회.1 경 a잉A 키는 비효。떠J\.~ 잉다 。띠 .보톨이 우-e!lt.2료 g를 
이 커 찍싱 성거훈톨여 를혹i에도 인져엔 ;，끄 선엑을 강Re혀는 엉 는우a도 나온다 딩~jl.지 긍급혀기잉 어디찌 녕 
8쳐g오용에 g긴 ￥융g잊 "1용 g에 써~~of이 g쳐경외 구a의 g얻~I~이 기 소a잉 안용을 보었다 
8엉깨융찍이지~“경으료보언 엉.~ 인. 이HH찌a브 인!~~자의 g써우혼싱e" 
다 각g당g 잉쩌강쩌 。언 홈션 •• 구도보다는 g앤.~에 따~ .이lolS4꺼씨삐<J.앤구소기 g톨 

/::,. 2008년 3월 20일자 4면 



•• ι γ 

2008작심85 결정유형/정 고 

담앙주간신문 담양주간신문(주) / 전남 담S댄 담양읍 백동리 270-3 
대표이사 장기 두 

『사교육비 m조 시대 근본적인 교육혁명이 필요하마 (때8년 3월 17일자 8면) 

담양주간신문(주)가 발행한 담양주간신문 때8년 3월 17일자 제249호 8면 『사교육 
비 a조 시대 근본적인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제 18대 국회의원선거(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을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 4. 9. )에서 특정 후보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 
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담양주간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자의 칼럼을 게 
재한 것은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 
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저18조으1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 
회 규칙 제 12조저1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점이다.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공교육의 부실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 

다. 사교육비 20조시대 근본적인 

교육역명이물요마다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비례 

통계청이 사교육비 실태를 발표하였다. 사교육 

비 20조400억원(국가예산의 12%) , 초중고생 

77%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월평균 지출액은 22 
만2천원， 소득별 편치는 8.8배로 나타났다. 고등 

학교까지 들어가는사교육비용은 4370만원이라 

고한다. 

그동안사교육비와관련정확한통계가없었다. 

그래서 사교육비가 공교육 예산을 추윌할 것이라 

는 말이 소문처럼 떠돌았는데 이로써 소문이 명백 

히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사교육비 20조 시대의 

의미는몇가지로짚어볼수있다. 

첫째는 공교육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둘째는우리나라학부모들의 교육비부담고통이 

정말로 심각하다눈 것이다. 아이를 낳아 대학까지 

보내려면 수억원이 소요된다. 이는 부자나 가난한 

집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만큼 서민들에게는 더 

욱 심한 고통일 수밖에 없다. 

셋째는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부의 대 

물럼，사회양극화를가속화시킨다는점이다.통계 

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소득간사교육비 격차는 점 

점 벌어지고 이로 인해 교육을 통한 기회의 균등 

화， 계층이동， 부의 재분배는 더욱 더 불가능해지 

기때문이다. 

넷째는사교육비의 증가는국가경쟁력을약화시 

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초중고 교육은 사고력， 

창의력을 키우고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하여야 하 

는데사교육은시험 중심이기 때문이다.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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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은 선행학습， 중고등학교는 입시 중심이 되 

다보니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다양한능력 개개‘발발 

인간관계 형성 학습 등이 어렵게 되는 점도 길게 

보면 악영호딸 미칠 수밖에 없다. 

사교육의 원인으로부모들이 대학서열구조와학 

별중심사회(기업채용시 학벌중시)를 꼽았다. 매 

우본질적인원인을그대로드러낸조사결과이다. 

따라서 부분적인 입시제도의 개선 등으로는사교 

육비가절대로줄어들수없음을알수있다. 

그렇다면사교육비 20조시대를어떻게 해결할 

수있을까? 

첫째로 대학서 열구조를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 

로새롭게바꿔야한다.단계적으로대학평준화체 

제로 바꿔야 한다. 부모의 재력과 사교육에 의해 

형성된 학벌이 아니라개인의 노력과능력에 의해 

평가받도록해야한다. 

둘째로사회에존재하는각종학별 

차별을 해소하여야 한다. 이는 해결 

하기 어렵지만 우리 사회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 

다. 

셋째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국가책임 

교육정책을실시해야한다.렵고추 

운 교실， 콩나물 교실， 학부모 부담 

의존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공교육 

이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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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교육을 바꾸는 것은 오랜기간의 실패를 통 

해 경험했듯이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교육은 백 

년지대계라는 말처럼 역설적으로 단기간에 효과 

를보기 어려운분야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정부 

재정의 많은 투자를 꺼리고 있다 하지만 교육은 

시장과는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의 책 

임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명박정부의 영 

어교육강화，대입자율화등사교육비절반정책이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두배 정책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높다 

사교육비 40조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이제부터 

라도사교육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모두 

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은 개선이 

아닌혁명수준의 변화가있어야한다. 

사교육비 때조시대 근본적인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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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 의 

의결번호 2008작심 2 결정유형/주 의 二르l 
울산제일일보 (주)울산제일일보 / 울산 남구 신정2돔 661-1 I 

대표이사 임 채 일 l 
언 론 사 

1 - ~행자부로부터 예산 6억 확보.J] (2007년 12월 28일자 2면) 
심의대상지사 ' 1 

I _ ~공사비 m억 신규 반영 최종 합의.J] (2007년 12월 28일자 2면) 

주
 

(주)울산제일일보가 발행한 울산제일일보 2007년 12월 28일자 각 2면 『행자부로부 
터 예산 6억 확보』， 『공사비 20억 신규 반영 최종 합의』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울산제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울산지역)와 관련하여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정당 소속의 특정 후보예정자 2인에 대해서만 그들의 
의정실적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 
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 
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01 。

"TT 

보도내용 

김기현의원， ‘여천천준설및하상정비’ 

행자부로부터 여|산6억 획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남구 을)은 27일 남구 여 

천교~울산항에 이르는 2.3km 구간에 ‘여전천 준 

설 및 하상 정비’ 예산 6억원을 행정자치부로부 

터확보했다고밝혔다 

김의원은여천천정비에필요한예산확보를위 

해 남구청 (구청장 김두겸)과 협의해 행자부로부 

터 ‘재해 예방 특별교부세’ 6억을 추가로 지원받 

기로 했으며 국회예결위 심의에서도 여천천 정비 

예산이 추가로 반영 중에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에도 ‘고래특구 인프라’ 구 

축을위한특별교부세 11억을확보한바있다 

그동안 울산의 대표적인 도심 하천인 여천천은 

하천의 기능보다는 우 · 오수를 배출하는 하수구 

의 역할을 하고 있고 하류는 상류에서 유입된 오 

염물질이 퇴적되어 왔다. 

이때문에 악취발생과 유해 곤충 서식으로 하천 

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지원된 예산으로 하천에 퇴적된 오염 물 

질을 준설하고 하상을 정비함으로써 하천 생태계 

회복 및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커다 

란 개선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여천전 

정화및 정비사업은남구의 오랜숙원으로시급성 

을 요하는 일”이라며 “여천천이 생태하천으로 거 

듭나환경도시 울산의 이미지 향상은물론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큰기여를하게 되길 기대한다” 

고밝혔다. 

윤두환의원， 동해남부선철도조기착공확정 

공사버 20억 신규 묘영 죄종 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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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두환 의원(북구)은 2008년도 예산 

을 섬의 중인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동해 

남부선철도(울산-포항) 공사비 20억을 선규 반 

영키로 최종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윤 의원은 “계수조정소위 합의사항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원안통과하는 것이 

국회관례인 만큼 마침내 동해남부선철도 울산 

부분의 조기착공이 확정되게 된 것”이라고 밝혔 

다-
동해남부선 공사비 20억은 당초 정부예산에는 

미반영되었던것이지만윤의원이 지난 11월 9일 

건교위에서 신규 반영시컸던 예산이다. 

윤 의원은 “동해남부선은 2008년에 80억의 예 

산으로설계를 완료하는 것과동시에 설계가완료 

된 울산시 관내 1.2공구 구간에 대해서 20억의 예 

산으로 용지매수 등 공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며 “오는 2009년부터는 본격적인 공λ까 가능하 

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억 공사비 반영에 대해 “동해남부 

선(울산-포항)철도는 2000년 예비타당성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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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매우 시급한 사업인 점을 고려해 국정감사와 

상임위 등을 통해 건교부와 철도시설공단에 조기 

공사착공을 강력히 주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덧붙였다. 

검기현 의원， ‘여천천 춘설 및 하상정비’ 

행자부로부터 예산 6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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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샤 

심의대상기사 

;>:; 
T 

l 
J덮『띨일본 관랜련 호닮남박물웰짧웹관괜웬필웬까|때[대따빠H따빠爛c다} 

(주)하나로문화가 발행한 무등일보 2때008년 1월 10멜일자 1애9면 『일본 관련 호남박물 l 

(주)하나로문화 / 광주 서구 치평동 1180 
대표이사 전 용준 

‘" 

이 유 

i ‘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 
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무등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전남지 
역)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 
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 
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일본 관련 호남박룰관， 뀔수시대다 

유 인 학/세계거석문화협회 총재 

바야흐로 국제관광시대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호텔인 ‘크루즈’ 관광시대가도래하고있다.바다 

위 호텔은 어제는 중국 오늘은 한국 내일엔 일본 

에갈수있다. 

100년도 못사는 삶의 노정에서， 여행은 새로운 

세상을 구경한다는 점에서 삶의 길이를 늘릴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이다. 삶의 길이뿐만 아니라 삶 

의 갚이까지도동시에 심원하게 할수있다. 

시시각각 개발돼 나오는 장수 관련 의의댐으로， 

수치적은 사람의 수명은 늘릴 수 있어도， 문화적 

인 수명은 늘릴 수 없을 것 같다. 감성적인 안테나 

와인간적인마인드는세울수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진단해 보면，여행이란사람을장수 

시키는 비결이자 삶의 활력소가 분명하다. 닫힌 

마음을 활짝 열 수도 있다. 견문이 넓어지기도 하 

고 정보망이 늘어나기도 한다. 

일본이란국가는우리 나라와옛날이야기를꺼 

내려 하지 않는다. 할 수만 있다면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려 한다. 할 수만 있다면 허구적 사실로 자 

국의 입장에서 한일 양국간 나ο}가 동북아 과거지 

사를해결하려든다. 

우리 호남지방은 한반도 내에서 일본과 가장 근 

접한 거리에 위치하기도 하지만， 가장 다양한 역 

사적 유대를 갖고 있다 백제땅이었던 호남과 충 

남지방중심에서 건너간문화가일본문화의 대부 

분일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호남지방을 찾는 일본관광객 

은 그동안 뜸해 왔다. 신라 왕도였던 경주를 찾던 

일본 여고생 관광객도， 경복궁과 한강을 찾던 일 

본 역사 탐방단도， 백제도읍 부여를 찾던 수흑썩 

행 관광단도 거의 없다시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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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많기만하다 흑자들은 이에 대해， 경주는 개발독재시대에 관 

광지로 잘 개발됐고， 서울권은 대한민국 상징인 

수도가 있고， 부여는 백제의 수도가 있었으니 일 

본 관광객들은 수도를 주로 찾지 시골을 왜 찾겠 

느냐고， 주장들 할지도모른다. 

실제로 영암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왕인축제 

에서는 수많은 일본인들이 찾아 역사현장을 탐방 

하고 왕인박사의 흔적을 찾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역사에 관심을 기울였어도， 실속 

적인 관광을 선호하는 일본인들에게 호남권에서 

‘일본과 호남’ 관련 역사와 관광자원을 보다 더 

집중적으로 홍보했다면， 호남을 찾는 일본관광객 

이 과거처 럼 드물지는 않았을 것이다. 

호남 특히 우리 전남지방은 일본과 역사적으로 

많은 인연을 갖고 있다. 미개지인 일본에 한문을 

가르치고유교예절을가르쳤던 왕인 박사의 영암 

유적지， 일본인에게 주자학을 전하여 일본문예부 

흥 단초를 제공한 수은 강항의 영광 유적지， 임진 

왜란과한말의병 등의 한일간다툼의 전쟁 흔적들 

필자는 싶L국 이전 역사를 포함하면 일본인들이 

전남을 찾을 이유가 더욱 많음을 알고 있다.800 

년동안이나역사가길었던마한문화와벼농사문 

화， 고인돌문화등이 이유들의 대강적 근원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 문화는 우리가 

자랑스럽게내세울수있는역사유적이며，옹관묘 

로대표되는마한문화역시 영산강유적만이 갖는 

남도의 고유한 문화 유적으로 일본인들에게 충분 

한유인이될것으로기대된다. 

일본의 고대사 조작， 중국의 동북공정， 러시아의 

팽창주의 등으로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고립돼 가 

고 있다 역사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부 

터 강해져야 한다 약육강식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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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역시 역사에서도 끊임없이 진 

행되고있기때문이다. 

전남이 일본 관련 박물관을 지 

어야될필수적인 이유가바로여 

기에서 나온다 지역의 역사와문 

화그리고미래를가득담을국립 

박물관한곳없는전남포함호 

남이 차라리 연민의 정으로 다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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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론 샤 경기신문 (주)경기신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5-19 
대표이사 박세 호 

심의대상가사 『“임기내 차질없이 공사 진행" ~ (2008년 1월 16일자 3면 ) 

-
수
 

(주)경기신문사가 발행한 경기신문 2008년 1월 16일자 3면 『“임기내 차질없이 공 
사 진행”』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경기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경기 파주지역)와 관련하 
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의정활동 실적을 그의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 
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저1 1 
조(공정성)， 선거기시심의기준 저1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저18조(언론기관의 공정보 
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저12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ι
 
” 

u ‘ …1 

” “ “ ‘ 
‘ 

이 유 

보도내용 

“잎기내 차질없이 공사 진행” 

이재창 의원， 파주지역 56 . 78번 국지도 기공식 
iü人{

파주지역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조리~법원 

(56번 국지도)， 고양~광탄(78번 국지도) 간 도로 

가 4차선으로확·포장되는기공식이 16일오후 

4시 파주시 조리읍 파주오산지방산업단지에서 

열린다. 

해당지역은파주시내상습정체구역으로통행에 

어려움이 많던 곳이었으나， 참여 정부 들어 국가 

기간산업 (SOC)예산이 계속줄어 도로개설등전 

국각종지역 현안사업이 지연되어 왔다. 

하지만 56, 78번 국지도 확 · 포장 공사의 시급 

성을 느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피주)은 교하 및 운정신도시 등 파주지역 내 

급증하는 교통량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큰불편을겪어 왔음을지난정기국회에서 예산결 

산위원회 소속위원틀을 수차례 직접 찾아가 지속 

적으로설득한것이 이번에 결실을맺게된것.특히 

56번 국지도 4차선 계획의 경우 2016년도부터 시 

행될예정이었으나2002년 ‘주한미군장갑차에 의 

한여중생사망사건’으로 O，}주지역만확 · 포쟁1 

조기계획 됐었고， 이에 파주출신 이 의원이 양주시 

만 도로가 확장될 경우 사업성이 미미함을 강력 주 

장해 조리~법원까지를 확 · 포장 계획에 포함시키 

는데막후역할을한것으로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파주시의 상습정체 구 

역이었던 조리~법원 (56번 국지도) , 고양~광탄 

(78번 국지도) 간 도로가 4차선 확 · 포장되는 기 

공식을갖게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번 

17대임기내에공사 

가시작되어무척감 

회가깊다”면서， “올 

해는확·포장과 관 

련된 토지보상부터 

이뤄지는만큼향후 

차질없이 공사가진 

행될것으로기대된 

다”고 밝혔다. (후략) 

“업기내 차질없이 공사진행” 
이찌ø •• 띠*지역 5E-78언극지도""식용어 

아지익 시 8강.히%잉a지g ‘’잉’‘a 
앤.에 •• 시 경$20\6녕요l히시 .. 이영어g 
엉μ잉연 !:i!l 2;니 2002\!l'，，~II)ii! '8a~이 억 
- 'ài!(56\Ij ~ !여용생시g시~'2.흥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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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토1f'l!:'8외 .. ξ잉-.얻찌지 •• -:UJ ,4111 
e 71tl‘"""엉2.‘시‘후시쪼 이.i.W"l1i는이 •• 익 ... 깃으 
<'Ia~2{-!;QJgH잉언"'"서 ’ 'lt!~'l'I니 
힌Q 。에 •• 이찌잉여잉e 어쭈서 

!I'iP.l~~ Dl쭈써 앙 ••• 구 , •• 갱.구에씨엉잉 쪼잉-，앤 
어2"'- 1t킹1 어 •• 이 잉연 훗。~ "엔 긋시되 고양-킹8ηδ언 '" 
흐니 g여 정영 i여‘끼기。g잉 '""호호기“션‘호징외.’§ 
<soo여8여 1“여 도g’‘ • '" 깅.，. ~7~Äj 우여a징이 .. 
8즉 zt&~ 1!!연셔업이져연‘K씨 h이 이낀 n이 잉기 아예 ifJ.f:기 시 "" ‘”’에g‘ •• 끼""연서 .•• 
‘지""'''앤극지도1f.J.'8l1 는 ‘ g상.~ e~잉 !i.~'S!l!t‘터 
시잊 시 ••• 느견 • • • ‘ .. 이 이띠지 •• ‘ ••• ‘g이8서기 
@~I ~니히S 여찌8 이!뼈’Ie el'l W것으g 기Cl~W.'il ’." 
‘’‘e정잉노시 ... 지익이a 어아이 &tittl ;;:tW-l!t!강 오호e •• 는 i:A!l5!!Ió!lit1:t‘ ’인. 어잉-i미구o.터 R시기 잉". 
어그@연ews"이 ••• 지닝 이 ... π .. 잉 .. ‘ ••• 
S끼 •• 이‘ 예H '1HIII앤m소. ..시기시삐g여2ë21l12언이e 

~f!Wí“?’"~~I'어”지 .... 이웅이이 
으호 영 .. 깃이이e이 l:I'IIIi 'f'" 

329 



의결번호 2008작심 14 결정유형/주 의 

오마이뉴스 (주)오마이뉴스 /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 
대표이사 오 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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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론 샤 

심의대상기샤 『김앤장은 로펌이 아니다?.JJ (2008년 1월 18일자 11 면) 

^ -,-
(주)오마이뉴스가 발행한 오마이뉴스 2008년 1월 18일자 11 면 『김앤장은 로펌이 

아니다?.JJ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오마이뉴스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경기 안산 상록을지역) 
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가 공저한 저서의 수록 내용을 그의 인물사진 및 책 
표지사진과 함께 과도하게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저12 
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 
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저1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01 。

"lT 

보도내용 

김앤장끔 로펌이 아니다? 

임종인 · 장호}식， 김앤장 해부서 〈법률사무소 김 

앤장〉펴내다 

처음으로 ‘김앤장’ 의 실체를드러낸〈법률사무 

소김앤장)C후마니타스， 임종인 · 장화식 공저)에 

서제기하고있는내용은 ‘모든국민은법 앞에평 

등한가?’ 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 

법은 기본적으로 ‘정의’ (칼)와 ‘공평무사’ (저 

울)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람들은 권위주의 시 

기 권력을 정당화해주는 수단으로만 작동했던 법 

이 민주화 이후에 그 바탕을 회복하리라 믿었다. 

하지만 87년체제가 20년이 지났건만 그 기대는 

현실화되지않았다. 

이렇게 기대와 현실이 어긋난 접점에 거대 법률 

권력김앤장이자리하고있다 

김앤장은 법률 아이템을 상품화하면서 크게 성 

장했다.(스차댄:권력과 돈 그리고 법률제국의 등 

장〉을쓴링컨카플란이 지적한것처럼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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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법률이 이제 법률 비즈니스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책의 부제가알려주듯，김앤장은 97년외환위 

기를 거치며 도입된 신자유주의를 사업아이템으 

로 만들어 성공했다. 그들이 김대중 정부에서 노 

무현정부로이어지는민주파정부시기에 황금기 

를구가했다는점이 이를증명한다. 

김앤장은 4000억원에 가까운 연매출을 기록했 

고， 김앤장의 창업자인 김영무 대표변호사는 

2005년 연소득 570억원을 신고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삼성권력의 총수 이건희 회장을 제 

치고국내소득 1위를차지했기 때문이다. 

‘검앤장모델’로불릴 만한급성장의 비결은무 

엇일까? 

이는김앤장이 국내 재벌과투기자본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철저하게 복무한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즉 재별과 투기자본의 편에 서서 법률서비스 

를하고그과정에서막대한수임료를챙기며 ‘자 

본’까지 축적한것이다. 이는김앤장의 자문· 변 

호 목록에 론스타， 골드만삭스， 삼성， SK그룹， 진 

로그룹， 정몽구(현대차그룹 회장)， LG그룹，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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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그룹 등 외국투기자본이나 대기업이 즐비 

한점이잘보여준다. 

책을 출간한 후마니타스측은 보도자료에서 “신 

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세계화의 환경에 성공적으 

로적응해 ‘김앤장모델’ 이 되고법대생들의 로망 

이 되는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근본적인 문제 

에봉착하게되었다”고지적했다. 

“입법자 위에서 법률회사의 권력이 작동한다면 

그사회에서 법의 존재와의미는그본질부터 위 

협받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위한 법과 김앤장을 

위한법이 분열될 수 있는사회에서 과연 법의 정 

의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김앤장의 문제는 이 

제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가 되었 

다" 

이 책은총 7장으로구성돼 있다. 

먼저 1장에서는 김앤장의 유래， 핵심인물， 인력 

구성， 사건수임 정도， 연봉수준 등을 짚었다.1500 

여 명에 달하는 인력 규모뿐만 아니라 총 5곳인 

사무실이 서초동 법조단지가 아닌 권부(정부종합 

청사와 청와대)와 가까운 종로쪽에 밀집해 있다 

는점이강조된다. 

2장에서는김앤장의 ‘기형적 조직형태’를파헤 

김앤장은로펌이 아니다? 

잉종인 장화식， 깅앤장 해부셔 〈법률사무소 김앤장〉 여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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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다. 김앤장은 형식적으로는 합동법률사무소이 

지만，국세청에는 ‘공동사업자’로신고했다.2005 

년 기준으로는 대표자 112명이 모인 하나의 단일 

사업자로등록되어 있다.김앤장은이러한 기형적 

조직형태를 통해 법망(변호사법 • 세법 등)을 피 

하며 세금문제를 해결하고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쌍방대리까지 하고 있다고 저자들은 지적했다 

이어 3장에서는 김앤장의 매출액을 추적했다. 

김앤장의 정확한 매출액은 현재까지 베일에 싸여 

있다. 다만 국회와 언론 등에서 추적해 알려진 김 

앤장의 매출액은 연 3500억~3700억원이다. 

김앤장이 이렇게타의추종을불허하는매출액을 

기록할수있게 된배경은어디에 있을까?이는김 

앤장이 기업 인수 · 합병， 해외매각， 구조조정 등 

에 관여하거나수임액수가큰대기업 소송과재벌 

총수사건을 전담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4장에서는 김앤장이 법률자문01라는 명분으로 

정부의 정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었다. 노동부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75건(100%) ， 정통부는 총 62건(38.2%) ， 환경부 

는 43건(33.8%)의 법률X쁨을 김앤장에 맡겼다. 

저자들은 “금융기관에 대한 (김앤장의) 자문은 

때로는그대로정 

부의 견해로채택 

된다”며 “가장 대 

표적 인 경 우가 

2003년 외환은행 

매각시 김앤장이 

정부당국(재경부 

와금감위)에 ‘대 

주주자격’에 관 

해 자문해준 경 

우”라고 지적했 

다 

5장에서는김앤 

장(법률엘리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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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으로 하는 ‘정부관료-투기자본’ 과의 삼각동 

맹을분석했다 김앤장은거액의 연봉을주고퇴 

직한고위관료들을영입한다.특히 김앤장으로자 

리를 옮긴 관료들의 상당수가돈을 다루는부서인 

재경부 (9명) . 국세청 (22명) . 관세청 (5명) . 금 

융감독원 (6명) . 공정거래위 (7명) 출신이라는점 

은김앤장의지향점을잘보여준다. 

이와함께 김앤장은세 번에 걸친 국내 은행 매 

각에 관여하면서 투기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해주 

는 대가로 막대한 수임료를 챙겼다. 투기자본은 

김앤장의 막강한 인맥을 활용할 수 있고， 김앤장 

은 거액의 수임료와 함께 국제적 명성까지 얻는 

이점이 있다. 

6장에서는김앤장이 관여한굵직한사건틀을하 

나씩 파헤쳤다. 진로와 골드만삭스， SK와 소버 린， 

한미은행과 칼라일펀드， 외환은행과 론스타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외국계 사모펀드가우리나라기 

업들을헐값으로사들일때마다김앤장은법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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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물론이고 불법인 쌍방대리까지 서슴지 않았 

다. 특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직결된 삼성에 

버랜드사건(전환사채 헐값 발행)을 디루며 삼성 

과김앤장의 관계도짚었다. 

끝으로 7장에서는 ‘김앤장권력’의 문제점을해 

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저자들은 ‘ 

로비스트법 제정 i변호사 수임료 상한선 ‘변호 

사수임건수，금액 등변협 신고및 일반공개 ‘ 

스타게이트와 삼성에버랜드사건의 철저한 수사 

등을대안으로제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김앤장은투명한운영과결과에 대한책임 

을 면제받기에는 그 규모나 영향력이 너무 커졌 

다 경제관리를담당하는공적 권력과사적 이익 

이 거래되는 영역에 대한 사회적 감시는 사실상 

시작된 것이나 다름 없다. 이 책도 그것을 증명하 

는하나의 예라고할수있다.그동안최고의 영향 

력와이익을쌓아온김앤장에게도책임에 대한추 

궁은어떤형태로든부과될수밖에없다" 



의결번호 2008^t심 24 결정유형/주 의 

언론사 한겨레 한겨레신문(주) /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서 형 수 

심의대상기샤 『 ‘정권 인수위’ 지 ‘인수위 정권’ 아냐~ (2008년 1월 22일자 33면) 

한겨레신문(주)이 발행한 한겨레 2008년 1월 22일자 33면 『 ‘정권 인수위’ 지 ‘인수 
위 정권’ 아냐』 제하의 칼럼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전북 덕진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 
일부터 선거일까지 2008. l.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한겨레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독자기고 
형식으로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 
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1조(외부기고 등) 저1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저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정련인수위’지 

‘민수워정뀐’ 아냐 

채수찬/대통합민주선당국회의원 

대선이 끝난지 한달이 지났다.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에서 새 정부가 추진할 많은 정책과 말 

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운하 조기 착공， 출 

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나닷돈을 

동원한 신용불량자 구제， 정부조직 개편 같은 

것들이다. 정책방향이 타당하냐는 것도 따져볼 

문제이지만， 하나같이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을만들어야추진할수있다 법을만들고개정 

하는 일은 국회의 권한이다. 그런데 인수위에 

서는 이미 다 결정된 것처럼 밀어붙이겠다는 

자세다. 정부 부처 공무원틀도 인수위 눈치만 

보면서 ‘코드’를 맞추고 있다 ‘정권 인수위’가 

아니라 ‘인수위 정권’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 

다 

나는 1997년과 2002년에 김대중 정부와 노무 

현 정부 출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97년말~98년초 김대중 정부의 인수위 

는 두 가지 특수한 상황에서 출범했다. 하나는 

선거를 통한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이고， 다른 

하나는 외환위기라는 국난이었다. 특히 국가부 

도 사태를 맞아 정부 기능이 사설상 무력화되 

고， 국제통화기금(I뻐) 관계;z~는 물론 각국 정 

부에서 김대중 당선인만 바라보는 상황이 됐다 

당시 미국에서 경제학 교수를 하고 있던 나는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새 정부 인사들과 정부 

정책결정자들을 도우면서 국제통화기금 지원， 

외채 만기연장， 개혁프로그램 추진 등에 조력했 

다. 정권 인수와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첫 

째， ‘인사가 만사’이니 인수위는 차기 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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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 갈 진용을 준비하는 일에 집중할 것과， 

둘째， 당선인은 일상적 국정운영에 끌려들어가 

지 말고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에서 두어가지 꼭 

챙겨야 할 일을 구상해 취임 6개월 안에 밀어붙 

일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앞서 말한 ‘두가지 특수한상황’으로 

인해 인수위는 결국 정부 기능을 사실상 대신 

하게 되었고， 김대중 당선인도 차분히 국정을 

준비하는 ‘여유’를 갖지 못했다. 2002년 노무 

현 정부 출범 당시의 인수위는 국정운영을 챙 

길 만한 경륜이 부족한 아마추어들이 자기도 

취에 빠져 사실상 ‘권력의 핵’으로 정권 출범 

전부터 정부정책을 좌지우지했고， 이는 집권 

이후 국가전략의 부재와 국정 혼선의 원인이 

됐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도 이런 불행한 

선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권력 

을 잡은 사람들이 밀어붙이면 안 되는 일이 없 

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 국민 다수가 반대하 

는 대운하를 여론수렴도 없이 당장 착공하겠다 

고 하고， 한반도 평화의 큰 흐름을 무시한 채 통 

일부를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또 정부 

관료들을 불러 호통을 치는 인수위 ，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인 

수위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섣부른 판단과 정 

책결정으로 국정 혼선이 초래되는 것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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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피해가 고 

스란히 국민에게 돌 

아간다는 것이 다 

이명박대통령 당선 

인도 인수위에 대해 

시시콜콜한 것까지 

챙기고 있는데 ， 과 

거 김대중당선인에 

게 건냈던 조언을 

똑같이 하고자 한 

다. 새 정부 출범때 

까지만이라도 국정 

구상에집중하라고. 

‘권력의 단맛’ 에 

중독되는 데는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다. 그러나그 폐해 

는 넓고도 깊다. 인 

수위가원활한 정권 

인수와차기 정부운 

영을 준비하는 본연 

의 임무에 충실할 때 

새 정부의출범을 조 

심스레 지켜보고 있 

는 국민의 걱정과우 

려도줄어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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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진 이를잉인쭈싱당 극R외연 

대성이g낭지안당이지낭아 대용영찍잉수위원엌 

에서에갱￥기후정훌허용생찍껴g률이 흩아져 나요 
고 있다 대용찍조기 쩍용.e지흥에쩌한셰 1치와당 

산훌혀원액 나잊은훌용원앙선용·양자구찌 정‘죠 
찍깨<Bt온것톨이다 갱에앙영에 리당하냐는것도따 
져톨 g찌이지안._이 깅.끼정하거나“@을 

안i어.，추진앙0;.있다 엉을만를고깨정에논일용극 
회의연연이다 그언에인4껴에서는이"' 다곁정염것 

져영 잉어률이겠다는지셰다 정 ... 져 공g왼i도 인 
수휘농쩌안보연셔 1드톨양@고있다‘정권인수위 
가。써랴’인수위정권’이라고‘러야양것강다 

냐는，.，.，연를2002년에깅대중갱l와노우현정* 

앙엉껴쟁을가꺼이에서져쳐‘기뼈가있었다 91년 

앙-.. 앤호깅대용영￥외인수위는우가지.수앙상 
앙에서 를엄였다 하나논선거.톰앙찍호의여야생권 

a셰이고‘다틀에냐는외@위기타논룰닝이었다.허 

극7싸도사얘.잊아갱*기앙이A왜싱우핵찌쩍iι 

묵에륭찍기긍{IMF') 연1자는을를각국 정l에서 깅대 
11'11선인안바라보는상앙이뤘다 당시미극에서경에 

학a.수를하고있언나논깅대용대용엄을비룻@세갱 

루인사버파정￥ 정찍곁정자률을 도우연서 국에용 .. 
기긍 지영， 외에 한기연장，깨어프효그g 쭈정 동에 호 

혁에다정견인우와세정!훌엉확정에서깅이용대용 

영 g성인에제 디용퍼 낌이 ￡언혔다 첫'1. 인사가 인 

사이니인수위논@기정4톨이g어같진용을중비하 

는 &에 g용g것'f. 률찌， 당선인용 잉상쩍 국정용영 
에을혀i어기찌맡고셔기쟁4외국갱용영에서 우어 

가져혹영껴야앙일을구싱에휘입'"엉잉에잉어. 
임 종비.하라는것이었다 

그혀나앙서엄연 두가지.수한싱앙으호인1인 

수쩌는깅극정!’기융을'H‘상대싱하깨획었고，깅대 
용g선인도쳐톨히공갱훌용비하논 여유I강지뭇 
l다 2002년노우잉갱*톨엉g시의인4워는극생g 
영톨생깅민변경톨이l혹앙。"''''어톨이자기도휘 
예 악져 시성상 ‘켠럭의 찌’으를 생걷 훌엉 전!터 정￥ 

갱쩍§씌찌우지g고， 이는영견 이후 국가영약;91.제 

와 국정 흩선억 원잉이 왔다 

그얻예이영악정l외인수위도이원UÓ!선에에 

서엇어나찌룻찌고잉는것강야 권억용융용시앙흩이 

잉여.이연안찍는잉이엉을것처엉보인다 그려니욱 

인 다수가안예하는'111히톨여혼수힘도엉이 '11"" 
g쩌a다고하고.;W도영톨의를호톨를우A한찌톨 

잉 •• "치하겠다고나셔는것이다 또정'"판효틀을 
.러효릉.져는인수휘 국인'1"기판인국여.우시 
여고정찌를입어.이는입수여가되는것이다 를제는 
성￥틀연연의정찌강생으I국쟁 톨션이 호혜외는것 

이"-이g인언외에가고스"" 긋민예깨 를아ζ씩는 
것이다。1영익대g영g성잉오인수휘에q에시시§ 

톨언것까져 챙기고있는~.껴거김대§당성ε!ot세건 

녔언i언을‘강이하고지O!'f.새정.e엉예까지안 
이라도 국정 구상에 집중히라고 

권익의 당잇’에 흥특외농 예농 요헨 시긴얘l 깅리지 

양는다 그려나그1에는녕고도깅다 인수위가윈. 

언정견인수확쳐지정￥용영§종비여는를연외잉우 
에용싱잉예세정l외 앙엉을조싱스에지켜보고있는 

국민의걱정파우려도흩어툴것이다 

대훈하 륭일부 에지 긍ι변리 완화 

밀어률이연 안얻 게 없다는 심이지만 

모두 국회 입업파정 거쳐야 \l~ 

성g튿판단국정혼선만초래힌다 



결정유형/주 의 

(주)경산자치신문 / 경북 경산시 중방동 883-2 I 
대표이사 김 문 규 l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경산 • 청도지회 광고.D (2008년 1월 23일자 1 면) I 

(주)경산자치신문이 발행한 경산자치신문 2008년 1월 23일자 1면 『한나라당 중앙 l 
위원회 경산 • 청도지회 광고』 제하의 의견광고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I 

2008^t심 25 

경산자치신문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경산 · 청도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7. 10. 12. ~ 4. 9. )에서 특정 정당의 의견광고는 그 
광고가 의견 공표의 목적 외에 특정 정당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음에 
도 경산자치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정당 명의의 광고를 게재한 것은 여 
타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 
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6조(의견광고)， 공직선거법 제 
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등 금지) 제1항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저1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샤 론 언 

유 01 
‘ tfr -

보도내용 

-훌""""""'" ;;r--

경산시민 여러붕 푸자년 새해에 건장하사고 까정에 행윤이 
함께하시가흘 -'1 원드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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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주 의 

(주매일신문 /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55 
대표이사 장 명 국 

2008작심81 

내일신문 

의결번호 

샤 로 
‘-

어 
‘-

『천정배 41.5%-허숭 22.2%~ (2008년 3월 m일자 3면) 

20일자 3면 『천정배 41.5%-허숭 (주매일신문이 발행한 내일신문 2008년 3월 
22.2%~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심의대상기샤 

내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기 안산 단원구갑지역) 
와 관련하여 자사 명의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후보별 지지율 및 
정당별 지지율 등을 보도하면서 공표준수사항인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조사방법， 표 
본오차율 듬을 밝히지 않은 것은 유권자들에게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저18조(여론조사 보도) 저12항， 공직선거법 저1108조(여론 
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저14항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저1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 
원회 규칙 제12조저1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T 

보도내용 
캘훌훌렐관심지역 여론조사 

전정배 41.5%-떠숭 22.2% 
천정배 41.5%-허숭 22.2% 

총선 기본구도인 안정혼과 경제 

론얘서는이영박정부의 톡주§ 견 

저l하기위해야딩에힘용싱어줘야 

한다는 견제론여9%)이 얀정적인 

국정운영융위해여딩에빙율싱어 

줘야 힌다는 안정펀(39.3%)fi ., 
렀다 

이명박 대룡령의 국정용영 X 지 

도는53.00였다 장못하고있다는 

답변은31.3%에었다 
천 예비후보의 압도적인 지X 에 

도 정당지지도는 한나라당이 

37.8%、로 여전히 1위§ 차지었지 

만다은수노킹의지지도보다는상 

대적으로낮쩌 나타났다 롱힘I'_I9 

당이 23. ，찌j걷 2 -71. ~인쭈노동당 

3.9%. 자유선진당 2.6%. 창조한 
욱당1.7% 기타 0.1%등이뒤5 

이었다 없다거나무용답은30.6% 

였다 

이영박 정부 견제론 얘% 이 안정론 39.3% 

경기안산단원갑 

경기도 인산 탄원갑은 4선에 도 
전히는 용힘엔주당천정배 의원이 

2배 가까운 표차로 (주)에디E 대 

g。μIÇj 허웅한니E당여 비 *보 

당누르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갈은A생은내일신문이여 

갚한시7!~1 디오피Li이스상?' 

부근에 91ζ!.19'잉 @샤핑한인산 

단원갑지역 ':;:;'1긴 500'잉읍 대상으 

로이획진3sλ}어서드퍼났다 

안산단원입국회의원으토누구 

에재 루g히겠냐는 질문에 용힘민 

주당 천정배 예비후보 41.5%.‘ 허 
숭 한C"，밍 예”이lι 22.2% 박 
미진 인노g여비후보가 4%의 지 

지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읍 

괴무응답은잃3%였다 

앤드시 투표히겠디는 적콕적 후 

g용에서도천 예up용.Y.(46.7%h'= 

허 예"i후 . .!ì!.(25.4%)용 크게 따옵 

리는것9호조A 됐다 

전연형태에서천예비후보가허 

예비후보§앞섰고남녀 구분없이 

천예비후보가2빼기까용*이를 

보였다 직업멸 역시 학생용에서 

허 예비후보가 앞섰§ 뿐 모든 직 

업군에서천예비후보가앞섰다 

이명박정부견제론49%"， 이 안정론 39.3% 

경기안산단원갑 

경기도 안산 단원갑은 4선에 도전하는 통합민주 

당 천정배 의원이 2배 가까운 표차로 (주)메디코 

대표이사인 허숭 한나라당 예비후보를 누르는 것 

으로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내일신문이 여론조사기관인 

디오피니언(소장안부근)에 의뢰， 19일 하루동안 

안산단원갑지역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에서드러났다. 

안산단원갑 국회의원으로누구에게 투표하겠냐 

는 질문에 통합민주당 천정배 예비후보 41.5%, 

허숭 한나라당 예비후보 22.2%, 박미진 민노당 

예비후보 4%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름과 무응답은 32.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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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층에서도 천 

예비후보(46.7%)는 허 예비후보 (25.4%)를 크 

게 따돌리는것으로조사됐다. 

전 연령대에서 천 예비후보가 허 예비후보를 앞 

섰고 남녀 구분 없이 천 예비후보가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직업별 역시 학생층에서 허 예비 

후보가앞섰을뿐모든직업군에서 천 예비후보가 

앞섰다. 

총선 기본구도인 안정론과 견제론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 

야 한다는 견제론(49%)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 

(39.3%)을 눌렀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53.6%였 

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31.8%이었다. 

천 예비후보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정당지지도는 

한나라당이 37.8%로 여전히 1위를 차지했지만 

디론 수도권의 지지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 

타났다. 통합민주당이 23.4%로 2위， 민주노동당 

3.9%, 자유선진당 2.6%, 창조한국당 1.7% 기타 

0.1% 등이 뒤를 이었다. 없다거나 무응답은 
30.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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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십으l 

1.사과문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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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건번호 개 2008시섬 2 결정유형 /사과문계쩨 

시정요구인 | 김 태 홍 

피시정요구인 

01 유 

세계일보 주식회사 세계일보사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1 

대표이사 이 동 한 

『민주， 낙천 명단 윤곽 ... 호남의원 ‘발킥’ .J (때8년 3월 3일자 6면) I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로 세계일보 1면에 〈별지1) I사과 l 
문」 을 상재|사로 게재꿇1 ， 제목활자 크기는 시정요구 대상기사의 부제목〈본지， 민주 3Y/Ó I 

물젤|’ 기초자료 입쉬과 같고 본문활자 크기는 시정요구 대상기써 본문과 같게 한다 l 

피시정요구인은 세계일보 때8. 3. 3 자 6면에서 “본지가 입수한 민주당의 호남지역 

의원 평가자료에 따르면， 광주 · 전남 지역 지병문， 김태흥， 김흥업 의원이， 전북지역 
장영달， 이광철， 한병도 의원이 낙천대상리스트에 올랐는데， 이는 호남권 지역구를 대 

상으로 인지도와 의정활동 평가， 재출마 호감도 듬을 묻는 여론조사와 현지 실사작업 

을 종합평가한 결과여서 공심위의 낙천의원 선정과정에 주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광주지역의 지병문， 김태홍 의원， 전북의 장영달， 이광절， 한병도 의원 등은 지지도 하 

락이 제1의 교체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피시정 

요구인의 보도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고， 피시정요구인이 입수했다 

고 주장하는 기초자료는 루머를 취합한 ‘괴문서’ 였으며， 공천후보 적합성에 대한 여론 

조사 관련 내용 또한 공심위 위원장에게 보고되지도 않아 낙천명단의 윤곽이 잡혔다 

는 보도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 보도한 이 건 기사에 대해 정 

정보도 및 사과보도를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통합민주당 및 당 공천심사위원회는 호남 의원공천과 관련한 공식 평가자 

료를 발표한 적이 없음은 물론， 그 자료작성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도 피시정요구인은 

시정요구대상 기사를 통해 “호남 ‘물갈이’ 예상 지역구”를 적시하면서 해당 지역구의 

후보예정자의 실명과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민주 ‘3]% 물갈이’ 기초자료 
입수”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관련자료가 마치 통합민주당의 공 

식자료인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충분한 만큼 당 공천과 선거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시정요구인을 비롯하여 낙천대상자의 명단에 오른 후보예정자들에게 이 건 보도가 미 

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대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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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피시정요구인이 이 건 기사를 보도한 다음 날 「“공천 살샘부 사실이냐---”」 제 

하의 기사를 통해 ‘여론조사 결괴는 미공개’ 라는 당 관계자의 발언과 ‘보도내용은 공 

심위에 전달된 여론조사오는 다소 차이가 있고 공식문건이 아니다 는 공심위 관계자 

의 반박성 주장을 보도하였으나， 이러한 반박보도만으로는 시정요구대상기사가 당과 

공심위의 공식적인 평가자료에 기초해 작성되지 않았음을 밝혀주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인바， 이에 상응한 조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쩌1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 

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벌지 1>샤 과 문 

l.제목 : 사과문 

2. 내용 : 본지는 지난 2008년 3월 3일자 6면 『민주， 낙천명단 윤곽 ... 호남의원 ‘발락’ 』 제하의 기사 

에서 본지가 자체적으로 입수한 공천평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호남지역 공천탈락 예상의원 명단을 실 

명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보가 입수한 호남의원 평가기초자료가 공천심사위원회와 통합민주당의 

공식 자료는 아니었음에도 ‘지역구 의원 평가결과 도표 를 게재하고 “민주 ‘30% 물갈이’ 기초자료 

입수”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해당자료가 당의 공식자료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게 한 점에 

대해 김태홍 의원 등 관계된 후보예정자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주 

이 유 

2008계심 2 

세계일보 주식회사 세계일보사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1 

대표이사 이 동 한 

l. 당 위원회의 細시심2 결정에 의해 세계일보에 대한 〈별지1) I사고뭔」 게재 명령을 취 

소한다 

2. (주)세계일보사는 aæ.3. 13.까지 〈별지2) I사과문」을 세계일보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 

도1 ， 제목활자 크기는 재심청구 대상기써| 부제뭔본지， 민주 3Y.16물앨|’ 기초자료 입수)과 

같고 본문활자 크기는 재심청구 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재심청구인은， 재심청구인측이 입수한 자료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민주당의 

공식자료인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사과문 게재의 이유로 

삼았으나 이는 시정요구인의 입장만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기사는 민주 

당 관계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하고 그 신뢰성 검증을 위해 후속취재를 진행한 

후 당의 공식자료라는 확신을 갖고 보도를 한 것인 만큼 해당보도에 대해 사과문을 게 

재하도록 한 때8시심2 결정은 지나치다 할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재심청구인은 관련 자료가 당의 공식자료라는 확신을 가지고 보도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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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에 대한 사과문게재 결정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공 

전 관련 자료가 공식적으로 발표 내지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토대로 하여 

기사가 작성된 것처럼 보도한 점과 낙전예상자들의 실명을 직접적으로 적시함으로써 

공천과정은 물론 본선거에서 해당 후보예정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과문 게재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결정에 의한 

제재의 수위가 결코 과하지는 않다 할 것이다 

다만， 재심청구인이 유권자들에게 선거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을 고려하고 이 건 관련 보도에 대한 신뢰성을 일부 인정해 원심의 결정을 조정할 필 

요가있다할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재심청구인의 일부주장을 받아들여「사과문」의 문안과 그 게재할 면 

등을 조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샤 과 문 

1.제목 : 사과문 
2 내용 : 본지는 지난 때8년 3월 3일자 6면 『민주， 낙천명단 윤곽…호남의원 ‘발각’』 제하의 기사 

에서 본지가 자체적으로 입수한 공천평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호남지역 공천탈락 예상의원 명단을 실 

명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보가 입수한 호남의원 평가기초자료가 공천심사위원회와 통합민주당의 

공식 발표자료는 아니었음에도 ‘지역구 의원 평가결과 도표’ 를 게재하고 “민주 ‘'30% 물갈이’ 기초자 

료 입수”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해당자료가 당이 발표한 공식자료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게 

한 점에 대해 김태홍 의원 등 관계된 후보예정자들에게 사과드립니다. 

보도내용 

낙헌명단균팍…호남의원 ‘발킥’ 

본지，민주 ‘30%물갈이’ 기초자료입수 

지병문 · 김태홍 · 장영달 지지도 낮아 위태 

공심위 마지막결정남아살아남을수도 

통합민주당 공천 뇌관인 ‘호남권 의원 30% 낙 
천’ 대상윤곽이드러나고있다. 

2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민주당의 호남지역 의 

원 평가자료에 따르면， 광주 · 전남 지역 의원 중 

지병문(광주남)， 김태홍(광주북을)， 김홍엽 의원 

(전남 무안 신안)이 ， 전북 지역의 장영달(전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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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갑)， 이광철(전주 완산을)， 한병도 의원(익산 

갑)이 낙천 대상 리스트에 올랐다.18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결과에 따라 지역구가 하나(전남 해 

남 진도 완도)로 통합됨에 따라 이영호(강진 완 

도) ，채일병 의원(해남진도) 중한명도공천에서 

탈락할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민주당이 공심위의 현역 의원 변접 조사에 

앞서 호남권 지역구를 대상으로 인지도와 의정활 

동 평가， 재출마 호감도 등을 묻는 여론조사와 현 

지 실사작업을종합평가한결과여서 공심위의 낙 

천 의원 선정과정에 주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 

다 

광주 지역의 지병문， 김태홍 의원， 전북의 장영 



달， 이광철， 한병도 의원 등은 지지도 하락이 제1 

의 교체 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은 단 

순인지도조사에서는경합후보를앞섰으나의정 

활동 평가와 재출마 여부를 묻는 호감도 조사에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 낙천 대상자가 됐다는 것이 

다. 

상대 후보의 경쟁력이 높아 경합 지역으로 분 

류된 곳도 있었다.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주선 전 의원 등이 각각 도전장을 내민 전남 

목포(이상열) , 광주 동구(양형일 의원)가 그런 

곳들이다. 정균환 전 의원이 재기전을 도모하는 

전북 고창 부안지역구의 김춘진 의원도 같은 처 

지다. 

최대 관심 지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흥업 의원의 전남 무안 신안 지역구다. 이곳 

은 김홍업 의원의 비리 사건 연루 사실이 본인 

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어서 공심위가 어떤 판단 

을 내리느냐에 따라 김 의원의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전북 지역은 공심위가 예고한 l차 낙 

천 의원이 3명에 불과한 데다 이미 김원기 전 

국회의장(전북 정읍)이 불출마 선언을 한 상황 

이어서 현재 낙천 대상으로거론되는의원들 중 

일부가 막판에 구제될 가능성도 있다. 

사정요구이유 

시정요구인은 18대 총선 통합민주당 광주 북구 

을 예비후보자로서 세계일보 3월 3일자 『민주， 낙 

천명단 윤곽 .. 호남의원 ‘발각’』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문및사과문게재를요청한다. 

세계일보는 위 보도에서 ‘민주당 30% 물갈이 
기초자료 입수’ 라고 밝히며 지지도가 낮은 호남 

지역의 공천탈락 예상의원과 경합지역 의원의 명 

단을 설명 보도했는데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 박 

경철 간사와 우상호 당 대변인 긴급 브리핑을 통 

해 이 보도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기사임 

이 확인됐다. 간사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통 

합 이후 새로운 평가 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도 나온 바 없고， 과거 통합 전에 나온 

결과도이런형태의 괴문서로존재하지 않는것은 

공섬위 박재승 위원장이 직접 확인했다’고 밝혀， 

세계일보가 입수한 기초자료가 루머를 취합한 

‘괴문서’ 임을 확인해 주었다. 공천후보 적합도 여 

론조사 역시 진행 중이거나 흑은 진행 완료된 지 

역 결과논 밀봉된채 

박 위원장에게 단독 

낙천볍단 윤곽 ... 호남의원 ‘발각’ 보고되는것으로 아 

직 위원장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은사항 

임을밝혔다. 
E찌， 민주 ‘30% 옳링이’ 기초자를 밀수 

지병문·김태홍·징영달 지지도 낮아 위태 

공심위 마지막 결정님아 살아남을 수도 

톨생민주당공씬 뇌핀인 ‘효낭권 의원 조시에양서효닝엠지역구톨대상으로인 
](1%낙전’대상용헤이 드러나고있다 지도와의징g동영가 재톨”마호강도용 

2잉 본A\가딘톡입수앤 민주g의 호닝자 훌톨는여론조사와얻지 실시헥엉융용힘 

억 의원 명가지g예 띠르면， 핑주 전냥지 명가.~월괴여서공심휘의 낙천 의원 선정 

역 의원 중 지명원앙주낭)， 김태용(핑주북 피정예 주요 져료로 g용될 전망이다 

’~닝 ‘톨~Ol 예상 지역구 

을)， 깅용엉 의원(전낭무안신인)이 전북 영주지역의 지영문，김태용 의엠，전북 로분류된곳도있었다 반지원전때용형 연루사실이 본엔의 옐육용 징는상g이 
지역의 징영달(전주 완ι버) 이앙정엔주 의 정영달. 이핑정， 힌명도 의앤 용온지지 8 서생장펴 벅주션 전 의엠 용이 각각 도 이서 공싱휘가 어떤 민탄을 내리느냐얘 
왼신윌 힌영도 의원(익산갑)이 닉씬 대상 도허획이 제l의 교찌 연수인 것으료일려 전장을 내민 전냥욕9:t이싱영)， 광주동구 따라 깅 억원의 용명이 짝우원 전잉이다 
러스트예율웠디 18대국회의원선거구획 졌다 엉부 g엠온단순잉지도조시에서 (양앵일의영)가그런곳들이다 정균양전 전북지역온공싱위기예고힌 l차나친의 
정정괴에 띠èf^ 연구가하나언냥해낭진 는경앙g보톨g셨으나의정g용명기외 의잉이재기전을도모하는전욕고정부앙 원이 3잉에‘용괴한 대다 이미 깅잉기 정 

도 원도)로 용엔.1에 띠라 。영호(강진 앙 재겉미 여부를톨농호강도조사애서 저조 지역구의 깅훈진 의영도 강은 처지디 국회의정(전북 정용)이 붙흩비 서임융 힌 

노J， 채앤잉 이원(애 닝 진노j 중한 녕노공 힌 성쩍을 기를 나천 (11상자가댔다논 것 최대 핀싱 지역용 깅대증 진 대용엉의 싱g이이시 힌찌 나인 대상으로 0' 1응의느 
ε때시팅릭앙11능성이 농01겠디 이다 쳐닝인김용잉의원의 전낭-우안신안지 의영등캉잉부가 '1엔에 구'1잉 가능성 
이는인쭈g이 공싱위의 앤역 의앤 민정 싱대.fI.보의 경쟁혀이 농이 정앙지역으 역구디 어뭇용 ~&엉 의잉의 비리 사건 도 있다 

시정요구인은이보 

도에서 낙천대상 예 

상명단에 거론됨으 

로써 지지자들에게 

큰실망을 안겨주어 

심각한 명 예훼손의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경쟁상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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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들이 본 기사를 이용， 지역민의 여론을 호도함 

으로써 향후진행될 공천심사과정에 큰불이익을 

보게됐다. 

사정요구인이 원학는 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8년 3월 3일자 6변 『민주， 낙천 

명단 윤곽 ... 호남의원 ‘발각’ 』 제하의 기사에서 

호남지역 공천 관련 기사를통해 공천탈락예상의 

원 명단을 실명보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현역의원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는 공천심사 

위원회와 통합민주당의 공식 자료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위 기사를 통해 피해 

를 당한후보자들에게 거듭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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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후보도문 

(340쪽 별지2 사괴문 내용 참조〉 

사과드립니다 

g지는 2008녕 3월 3일지 6 
연 ‘민주 니앤영단 용용 호 

닝의앤 앙，)，'>18\의 기서예 

서 를지기 자찌쩍으로 입수흰 

공천잉기자". 기초호 ß\여 
강닝지역 용천g럭 예상의원 

영딩을 잉명 으로 보도한 비 있 
a니다 

온보가 잉수힌 호닝의원 영 

기기초자료기 g천심시얘l~회 
잉 톰@민주g이 공식 엔B힌 

자료기 。lU었용여도 지역구 

의잉 영기빼파 도g’l 게재하 

끄·민쭈'JO%을강이 기초자 

료입수’용피강용.!l~을사 

용힘으표써 해g 지료기 g이 

빙.!l!! 용씩자료인 것으로 오 
인당수있게힌정얘 대빼깅 

태g 의땐 등 핀>18'>보예정 

자§예제사피드링니디 

l::, 2008년 3월 12일자 2면 



2. 정정보도문게재 

결정유형/정정보도문계재 기 

『열전지 이곳-인천 남동을 / 조전혁 • 이원복 혼전속 이호웅 “막판 역전" ~ I 
(2008년 4월 2일자 5면) I 

2008시심9 

교 

주식회사 효댁일보사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118 

대표이사 이 종 승 

n 

τ
 

S 
@ 

(')1 유 

‘F 

tìí,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효택일보 5면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시정요구대상기 

A띤| 코너제목{열전지 이콧) 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활자는 시정요구대상기사의 본문크기와 

같게한다. 

피시정요구인은 흔댁일보 뻐8.4. 2.자 5면 『열전지 이곳-인천 남동을 / 조전혁 • 이 
원복 흔전속 이호웅 “막판 역전”』 제하의 기사에서 한나라당 조전혁 후보와 무소속 

이원복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도 흔전 양상이다.3월 27일 

조선일보 . SBS 조째|서 이 후보가 조 후보를 앞섰지만 II일 MBC' 뼈 조째|서는 

반대로 조 후보가 이 후보를 눌렀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호웅 후봐 10% 안팍의 
지지율로 추격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은 조선일보 . SBS 여론조사 결과와 MBC' 
KBS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해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MBC' KBS 여론조사 결과 발 
표내용을 보면 배진교 후보와 이호웅 후보의 지지율이 각각 10.7%와 6.0%로 나타나 

해당기사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한디는 것이다 
살피건대， 제18대 총선과 관련한 인천 남동구을 지역민들에 대한 후보자 지지율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배진교 후보와 이호웅 후보가 조선일보 . SBS 조싸| 경우 
각각 7.5%와 7.7%01고， MBC. KBS 조사의 경우 10.7%와 6.0%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 

고 ‘선두자리를 경합하고 있는 조진혁 후보와 이원복 후보를 이호웅 후봐 10% 안팍 

의 지지율로 추격하고 있다 고 보도함으로써 해당지역 유권^f들은 이호웅 후보가 배 
진교 후보에 비해 상당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들P하기 위 

한 적절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시심의위원 
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정정보도문 

1. 제 목 : 정정보도문 

2. 내 용 : 지난 4월 2일자 5면 인천 남동을 여론조사 기사에서 “3월 27일 조선일보 . SBS 조사에서 

343 



이원복(21%) 후보가 조전혁(19.6%) 후보를 앞섰지만 30일 MBC ' KBS 조사에서는 반대로 조(28.1%) 

후보가 이(22.8%) 후보를 눌렀으며， 이호웅 후보가 10% 안팎의 지지율로 추격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월 27일 조선일보 . SBS의 지지율 조사에서는 이원복 21%, 조전혁 19.6%, 이호웅 7.7%, 배 
진교 7.5% 등으로 나타났으며， 3월 30일 실시한 MBC' KBS의 조사에서는 조전혁 28.1%, 이원복 
22.8%, 배진교 10.7%, 이호웅 6.0% 등으로 나타났음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보도내용 

열전지 이곳 / 인천 남동을 

조전역·이원복폰전속 

이호용 “막판역전” 

통합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는 홍역을 치른 

가운데 한나라당 조전혁 후보와 한나라당을 탈당 

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원복 후보가 접전을 펼치 

고있다. 

여론조사 결과도 혼전 양상이다.3월 27일 조선 

일보 . SBS 조사에서 이 (21 %) 후보가 조 

(19.6%) 후보를 앞섰지만 30일 MBC' KBS 조 

잉전X떤 · 인천닝동올 훨씩쌓웰뚫짧젤핑흉잃홉 l 

-‘~ æ.~“” 조전혁 ·이원복혼전속 

이호웅“막판역전” 

’- -’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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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는 반대로 조(28.1 %) 후보가 이 (22.8%) 

후보를 눌렀다. 여기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호 

웅후보가 10% 안팎의 지지율로추격하고있다. 

당초 이 지역은 15대， 17대 의원을 지낸 이원복 

후보와 16대， 17대 의원을지낸 이호웅후보의 리 

턴매치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공천 

에서 탈락하면서 한나라당 공천을 거머쥔 조 후보 

가여당프리미엄을앞세워지지율을높이고있다 

조후보는 “한나라당조직표의 우위 속에 무소속 

후보 2명에 머물러 있던표심도우리 쪽으로기울 

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원복 후보는 20여 년 

간지역에서 인맥을쌓아온 ‘토박이론’을내세운 

다. 이 후보는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유권자를 

일일이 찾아가며 발품으로 승부하고 있다”고 강 

조했다. 이호웅 후보는 ‘1번 후보 없는 이유 아시 

나요’ 라는 파격 캐치프레이즈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통한 막판 역전을 자신하고 있다. 유권자 

의 최대 관섬은 진행 중인 도시 재개발 사업이다. 

조후보는 “힘 있는여당후보를뽑아야사업을신 

속하게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이원복 후보 

는 “지역을누구보다잘아는제가앞장서 보상문 

제등고충을해결하겠다”고강조했다 

시정요구이유 

시정요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선거구 민주 

노동당 후보로서 한국일보 2008년 4월 2일 수요 

일 『열전지 이곳 인천 남동을 조전혁 · 이원복 혼 



전 속 이호웅 “막판 역전3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정 

정보도문 게재를 요청한다. 

한국일보는 보도에서 조선일보-SBS 여론조사 

결과와 MBC, KBS 여론조사 결괴를 인용하여 기 
사를 작성하였다고 하였으나， 인천일보 여론조사 

‘ 3월 26일자 이호웅 3.4% 배진교 3.2%’ , 조선일 

보-SBS 여론조사 ‘3월 26일 이호웅 7.7% 배진 

교 7.5%’, 경인일보 여론조사 ‘3월 31일 배진교 

8.9% 이호웅 3.6%’, MBC-KBS 여론조사 ‘3월 

31일 배진교 10.7% 이호웅 6.0%' 등 이호웅 후 

보가 10% 안팎의 지지율을 얻었다는 것은 사실 
과 다르며， 시정요구인이 누락되고， 이 후보가 

10% 안팎의 지지율을 획득한 것처럼 되어 있어 

시정요구인이 여론조사결과뒤지고있는것처럼 

보이는피해를입고있다 

또한 기사 제목 일부를 『이호웅 “막판역전3으 

로 달고， ‘17대 총선 결과’ 표를 덧붙임으로써 시 

정요구인이 입는피해는더욱크다. 

시정요구인이 원학는보도문 

조전혁 · 이원복 혼전속 .. <배진교 · 이호웅 “막 

판 역전” 다짐> (17대 총선표 삭제) 

인천 남동을은 한나라당 조전혁 후보와 한나라 

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출마한 이원복후보가접 

전을 펼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도 혼전 O.}상이 

다.3월 27일 조선일보 . SBS 조사에서 이 (21%) 

후보가조(19.6%) 후보를앞섰지만 30일뼈c. 

KBS 조사에서는 반대로 조(28.1 %) 후보가 이 
(22.8%) 후보를 눌렀다. 여기에 민주노동당 배진 

교 후보가 10%,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 

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한 

나라당공천을거머쥔조후보가여당프리미엄을 

앞세워 지지율을 높이고 있다. 조 후보는 “한나라 

당 조직표의 우위 속에 무소속 후보 2명 에 머물러 

있던표심도우리 쪽으로기울고있다”고말했다. 

반면이원복후보는 20여 년간지역에서 인맥을 

쌓아온 ‘토박이론’을 내세운다. 이 후보는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유권자를 일일이 찾0까며 발 

품으로 승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호웅 후보 

는 ‘1번 후보 없는 이유 아시나요’ 라는 파격 캐치 

프레이즈로민주당지지층의 결집을통한막판대 

역전을자신하고있다 

유권자의 최대 관심은진행 중인도시 재개발사 

업이다.조후보는 “힘있는 여당후보를뽑아야사 

엽을 신속하게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이원 

복 후보는 “지 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앞장서 

보상 문제 등 고충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김석우 후보는 교통 문제 해결을， 민 

주노동당 배진교 후보는 생태환경벨트 조성을 공 

약했다 

결정후보도문 

바로훌털니다 

.2일자 5면 ‘열전지 이곳’ 기사에서 3월 30일 

MBC' KBS 여론조사 결과가 잘못 게재돼 인천 
남동을 민주노동당 배진교 후보(10.7%)가 무소 

속 이호웅 후보(6%)를 앞선 것으로 바로잡습니 

다. 

호웅 후보가 8% 안팎의 지지율로 추격 g I . ".t~.~ 슬니 ~t ß쩡 
하고있다. ! 

가 무소속 이호웅 후보(6%)를 앞선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당초이 지역은 15대， 17대 의원을지낸 

이원복 후보와 16대， 17대 의원을 지낸 

이호웅 후보의 리턴매치로 관심을 모았 

- 2일자 5면 ‘열전지 이곳’ 기시어써 3월 30 
일 MBC>KBS 여론조사결과가잘 못 거þ;ß돼 

인떤 남동올 민주노동당배진교후보(107%) 

- 4일자 5연 전국 판세분석 지도에서 경북 
김천이 헨Iè땀 우세로 표기됐으나 착오에 

의해 잘못된 것이기에 바로잡습니다 

f:, 2008년 4월 5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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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고문게재 

결정유형/정고문제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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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경남일보 주식회사 경남일보사 / 경남 진주시 상평동 237-4 
대표이사 황 인 태 

시쟁요구대쌍기샤 I ~이젠 관광 사천으로 新 성장동력 만들 터~ (a뼈년 2월 25일자 13면) 

주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앓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로 경많보 1땐에 〈별지〉굉간 
문」을 게재빡1 ， 제목은 시정요구대상기써 부제뭔광포만 매립으로 ... ) 활자 크기로 본문 l 

은 시정요구 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 

피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경남일보 때8. 2. 25 자 13면에서 “사천^I I 
역 국회의원인 이방호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측근이 되자 10년 i 
이상 지연되었던 국도3호선 공사 예산이 당초 요구안보다 많이 배정되는 등 모든 것 l 
이 잘 풀리고 있는데， 이는 모두 이방호 총장 덕분으로 이 총장에게 힘이 있을 때 사 l 
천에 종합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을 수립 중이Cf"는 김수영 사천시장과의 대담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국도3호선 예산은 이방호 의원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이루 
어질 수 없는 것으로 민주노동당 소속의원인 자신도 역시 이 예t떨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예결위원이자 계수조정소위 위원인 시정요구인 

이 국도3호선 관련 예t별 국회 예t츰감 심사대상에 올혔을 뿐만 아니라 예산계수조 
정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배정을 위해 힘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방호 
의원 한 사람의 역량으로 해당 예산이 배정된 것처럼 잘못 보도되었다며 정정을 구한 
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시정요구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는 그 다툼이 되고 있는 보도내용이 명백 

한 허위임을 입증하여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시정요구인의 시정요 
구서에 기재된 진술 및 제출된 ‘국도3호선 확장공사 예t덜액 요청 건’ 등의 자료만 
으로는 피시정요구인의 보도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하겠다 

그러나， 이 건 기사는 김수영 사천시장과의 대담형식을 빌어 사천시의 염원인 국도3 
호선 공사관련 예산의 배정이 전적으로 특정 후보예정자의 공로인 것처럼 단정하여 

주장하는 특정인의 발언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등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해 지극 
히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특정 후보예정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시 

정요구인을 비롯한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에 적절한 조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 따E써，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염쩌13항， 선거기샘의위원회 규칙 제 1젠1 

JI 1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01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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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경 고문 

1. 제 목 : 경고문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경남일보 때8년 2월 25일자 13면 『경남 자치단체 

장 신년대담-김수영 사천시장， “이젠 관광사천으로 新성장동력 만들 터”』 제하으|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경남일보가 위 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남 사천지역)와 관련， 김수영 사천시장과의 대담형 

식을 빌어 특정 후보예정자의 노력으로 국도3호선 공사 예산이 배정될 수 있었던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를 하는 등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지극히 우호적인 내용을 게재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 

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 선거기사심 

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쩌3 

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저11 2조저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이젠 관광사헌으로 新성장동력 묘플터 

경남자치단체장신년대담 

g김수영사천시장 

사천시는 요즈음 물 만난 고기와 같다. 사람 하 

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실감하는요즈음이다. 

이 지역 국회의원인 이방호 한나라당사무총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측근이 되자 모든 게 쉽게 

풀리고 있다.10년 이상 끌어오고 있는 국도 3호 

선 공사만 해도 그렇다. 당초 요구한 예산보다도 

더많은예산이 내려왔다. 

그러나 쓸 수 있는 한도가 있어서 그렇게 빨리 

공사를 끝낼 수는 없다고 한다. 예산이 없어서 늦 

게 끝내는것이 아니라하루에 쓰는 데 한계가있 

어서 그렇다고 한다. 모두 다 이방호 총장 덕분이 

다. 이 총장이 힘이 있을 때 사천에 기념비적인 것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더니 종합체 

육관을하나만들어 달라고 할까고민 중이라고 했 

다. 지금까지 국제규모의 체육관이 없어 사천에서 

아직 도민체전 한번 열지 못했다고 한다. 시로서는 

부끄러운게 사실. 그래서 매립지를 활용해 종합체 

육관을 건립할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했다. 약 1천 

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대규모프로젝트이다. 

그러나 현재의 분위기라면 못할 것도 없다는 게 

김 시장의 내심이다.1천억원이라는 게 사천시 규 

모에서는큰돈이지만정부예산에서야코끼리 비 

스킷아닌가.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서 한번 추진해 

봐야겠다는의욕을내보인다. 

사천은이제 인구도늘기 시작했다.지금까지 줄 

곧 줄기만 했었는 데 드디어 늘기 시작한 것. 진사 

공단도 이미 분양이 다 되어 공장들이 입주하기 시 

작했다. 공장들이 다 입주하변 인구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지금은 오히려 주거시설 등 사회간접시 

설 확충이 더 문제이다. 공장부지 마련도 큰 과제 

중의 하나이다. 옮겨 오려는 공장은 많은 데 정작 

부지를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 만큼 사천에 

대한기업들의 이미지가좋아졌다는반증이다. 

내년이면 사천도 골프장을 보유하게 될 전망이 

다. 현재 곤양에 ‘타니 ’ 라는 브랜드를 가진 27홀 

규모의 골프장이 인허가를 완료하고 분%탤 대기 

중이다 3월부터 분양이 이루어질 전망인데 큰 걱 

정을 안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골프장이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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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천은본격적인관광지로서 면모를갖추게 된 

다.(후략) 

부터 12월말까지 한달 넘게 진행된 정부예산계수 

조정과정에서도 시정요구인이 나름의 역할을 했 

다는것은당연하다할것이다. 

시정요구ðl유 

시정요구인은 경남 사천에 출마할 예정인 민주 

노동당 국회의원으로서 보도내용에 언급한 한나 

라당 이방호 사무총장과는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 

예정이다. 

기사내용 중 잘못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국도3호선 예산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예결 

위에서 결정되었는데， 예결위원이자 계수조정소 

위원으로예산을확정한바있는시정요구인의 역 

할이 컸다는것은이미 잘알려져 있다 

그리고， 사천시 장을 인터뷰하면서 이방호 의원 

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되자 모든게 잘 풀리 

고 있다며， 국도3호선 예산도 이방호 총장 덕분으 

로 많이 내려왔고， 이방호 의원의 힘이 있을 때 

1 ，000억짜리 종합체육관도 만들어 달라고 할까 

고민 중이라는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사천지역 총 

선출마예정자중한명인한나라당이방호사무총 

장을 일방적으로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정정보도를요청한다. 

사정요구인이 원학는보도문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증감 심사대상이 되기 위 

해서는 해당상임위의 증감요구가 있거나 예결위 

위원의 증감요구가 있을 때에만 기능한데， 예결위 

원이자 계수조정소위 위원인 시정요구인의 요구 

대로 심사대상에 올라갈 수 있었다. 또한 11월말 

본지는 지난 2월 25일자 경남 사천시 김수영 시 

장과의 신년대담기사와관련하여 사실과다른기 

사를 작성하였으며， 총선 시기에 공정해야 할 언 

론의 책무를 어긴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해 독자여 

￥ir!닝“9‘?샤’ ‘낀ω tI: 
'iif""-9q;.;o .'';::.ζ"' ''''' 

g깅수’시갱서’ 

~1l! 2~" 1!'d쩌뼈‘’끼에’"""'" 
{lW!ltI!!'.~，이쩌 iltll!lliH!에 •• ‘ ... -
a’‘"H’ ~tl!l~여 •• ‘i“끼‘잉 •• “‘e‘ •• 
~"lm."5i.J1U~i!“그!이'i"a'i'I! GIIll~~에 
e이앤‘".， 
그‘.oIJ!:lt: tI!V'I~지…·써 ........ -

eq .... ~'<>I it어써 ... 내e’여 ....... 응 •• """‘어 
에~1!CI. 2';:'。얘I. filll!<'ltt어 ØOI"".fCI 
*깨잉~!Ull .. el<>tOl~.m.:니._­
히 ~!iOI~:.I tl"" :i!~Iol\l!l:iløs:<찌없 g잉잉 “ .. ‘1써@셔야'IõI!i<~1!fJ'I!I’‘ !~!!I<I 서“ 
èym;."시‘그‘서 -에 'Øol"“"~"UI 
'~2 J111::l0l 1t!"1t!.ØlI!OI~끼~ ... 맹 
*’ 그잉_t'O'I~"ι.~’‘ι%에@‘” 
앵"，，"""~i'I뺑 .. 。째’뺑"' .... ‘ 
생” 프.I"I![IV 'ai'>l에 t!I!!'iÞ.l".여_ ... 이 
"'" .... 예.'"ν‘써'ØtI.~H'끼 •• "이s 
q찌’끼에"'"ν세"여이""' •• 에 ... 어‘@‘끼 ιì'Z&'""_6‘"l'':ιι"'-‘ι 
‘~_~tIι’'.얀잉"' •• 얘이1oIQ，>ljje~ ÕI에서!쩌，.시.인이사에‘~tliiCIAl if-"'S '"성 원% 

국제규모 총합계육관 계획 중 . """이.~1!1Ië긋생‘나@니i 잉어 8얘‘" •• ‘ .. 잉 ....... 써 .. . 
ι 'l'B. i;lii 얘 쩌빼앵%구'''''''11'쩌，.，.써 .l.1IS!I!~i!tI.H!~영 •• "‘ .... 기예 

올프장 전지훈련장으로 숭부 ..，.，쩌애'';:'1l~!ft!’ ....... 이어 짧앓짧ggg짧쌓앓”e .짧짧L?짧짧 ... .. ..... 에，，，ω"".“ .... -빼 ...... '"어 ’2λ" .... 이‘~tR~."~ 
•• 써S샤W‘”이--앤... ‘애씨 ....... 엉atiH!fl:ø，’”여뼈 ’Wott! .. ~엉R깅I MIU.!IltI.ØfSJl ~""~~l!뺑9’‘ .. ‘ ... ‘ .. "쩌'~~è.Q@'IIiI!!"'Ft ..... OI“... .키써g째구.‘<AI.B，I.~n‘1 'II9tI:il‘ 쩌 ... ‘"Hq.!II'l2OI<l~GI히8 1i 'J!II!뼈 
.，'"그빼쩌%뺑없- •. 얘 ...... ‘~-여!’‘ ... - 껴애.."，. •• ‘앤끼ltJIlJ.:Q<IIiÞVI'iIl""" 쩌뺑 ...... 어.얘쨌 
얘사e‘ ..... .lI쩌 ... 얘 ...... ...,‘ .<Joe!~.fel4lII'"생이‘~.~- _:il.tI24~èfI~'…“ ... 빼 a여얘‘1!I1I[ItiI<;05:∞'''l tØ:il세 ... 
~!! .. 으'>v.:!2'f' ìI~‘으.이 .. 까 • •• ‘, .... 끼. --’l셰끼.‘’”여 ..... ι에*‘ … ... “""I'J<lII.UIlif다 .... 쩌"'.여 ... 에서 ... 끼-’이"’‘!:e~~ 
이Þ !l~"엉여빼쨌e에'0IIIJI~ 1!Q_ 시%에"" ..... ‘ ... “ .. 에서찌이 "'.1.8011이~.시 •• 이>!filII!ilèlHIIt'il어오 .... _ .11에@여 
이;.ti;Y이i어8연셔애 .... 연히져l‘양，~@;t_ ~‘ •• 써I나 ... '"쩌.iI.'i~m!lf!! ‘...,‘ .... ‘;j2t1l!ØOi<‘ 그잉셔~'''Me'1에에‘ •• ‘·기 
‘’“e잉’::iI.G'I'U~사얻닝셔잉.，.서$ 뼈잉쩌l!，.，..... tIOIetI:I!9I>I<lO!l!.<òf!<II이유 

짧￡짧짧짧없짧짧없업짧 팡포만 매립으로 공장용지 부족난 해결할 것 랩앓용짧엉뚱풍짧짧짧 
Q애빼’시빼".써8“껴여g“잉 잉 .... 쩌쩌.>:W 

‘$;:엽t;rζ:￠iZ?{;효않tgtRW 통합신청사 구성정 주민화합 지역균형 개발 해껴 •• ，7JCl;; II" tI'IlI'i'::.!4-야써fie~ 
>ðt4a>:1V!waa~쩌‘。‘엄 IH!.~'li""'" ‘쩌i쩌~P!II!!!'1tt_ItW<WI~ 
i응"여 i<*lI!! ~95Ø끼 .. -με영양. • ... 혀ι;I!""'~여어.li!~~여"" ""서SQOIq:H8M~짜tlalt.'õo.fll 째야뼈잉뼈아 ....... 잉 
‘>lt ill1J<ilR쩌>，I:<II~Uo.fl:l!llCl_얘 .... 이.... 써 ... ν뼈쩨~**l!w::tq_ ;;z에빽ιιl써.‘.."， .... 잉 .".‘ .. 빼ue<.;_mt.f!.~’! 
애*이l‘’_ •• 얘 .... 애쩌~~ :hIIILf<P.Q잉끼ell >tJtl.'1'!õ.i!l. 이 .... 이IiI*，-__"~뺑1IU.I!:ilif/f'"애!I ...... ’ ..... 쩌 .. 잉 
‘잉'"히쩌 ..... 얘뼈빼.1'WJ，ISII1I. 0IiICI. ‘·’”“，.잉~I!!M"_. ~1!!l:ta1ll:il1l<t""'1l!.lI&o11!1\!!:ll，"영 .. ιi시째 .... 끼.쨌 .. ~ 

‘ÞI~ ........ <ftI.!II>l MI~’경 ... 어‘.. ."'"정 ... ‘1!e~，，":il\lWtl~~ JlI!{!l;lI:-"Q1I~뺑’ .. ∞여"，!II~HltileJ:l쩌"'.’‘ 
’”인!그‘’‘에서l 어’”’ ... 이t!~""끼~Q WIQ.'i<HY‘."，.나‘ .... '‘!’ .. ’ .... ，’“._.으씨.‘기.이이... ‘’‘*‘."’_.“ .. ‘’,,,. ‘ ... 빼""""，‘잉l꺼뺑써여 ... ’ “잉-“~è."H뺑;u ç!:ll:<t‘’e lM.~!f>1‘UI!! 1('11 H ’ 기 •• ~ 
익e‘!닝이1!e~';ι .. 어에”’S71II!t>lil lltil연 e IIlUe9~~여’ ..... 이"".어니애 ... ‘:':!l!QtllMtI영I!"~~“‘8P ;n:디.‘t샤 .... 씨 ........ ‘시 ... 
.1Ct1.~QoII."''''여이’얘.þqHè~W.‘- 이. .이 ... “l! !!!.ell!'lR'I:>tG!!‘ ... ‘g 년요 •• 이‘4서 .. ‘ti.Ii!'it.i!HlHε샤 .. 
.... lI!øe~‘<u앤쨌‘”이@ 서， .. 懶.... 잉없잉i빼 l쩌，;!1Il<예 R에g‘.o.8 14~，"' 이.，，.에빼빼째 .. 써없 
.<IH'Il!l:l$lO\.!j Hυι‘ •• 으l‘ ••• 여I꺼W‘ ‘:;l~. i'a.ftl~~써 ... 연이!엉... 기”’이:;l1!;J!_'‘HlllJi이찌 •• '"이씨 .，，，이~ IJ!.~‘ • .!'1!qe‘’이'Ø't~1I8ue얘 
기-iWOl，;<;IÞIe>t;시생입아- .‘. " 쩨‘쩌’째여세 .. ，앵 

348 

러분께 사과와 함께 정정보 

도를하고자합니다. 

첫째， 당시 기사에는 김수 

영 사천시장의 인터뷰 내용 

을 인용하여 ‘한나라당 이 

방호 사무총장이 이명박 대 

통령의 핵심측근이 되자 모 

든 게 쉽게 풀리고 있다’며， 

국도 3호선 예산을 예로 틀 

어 이 또한이방호총장 덕 

분에 더 많은 예산이 내려왔 

다고한바있습니다. 

하지만확인결과이는사 

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 

으므로 이에 독자여러분께 

사과드리며， 정정하고자 합 

니다. 



확인결과 국도 3호선 예산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예결위에서 결정되었으며， 예결위원(51명) 

이자 계수조정소위 위원(13명)으로 예산을 확정 

한바있는강기갑의원의 역할또한컸던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증감 심사대상이 되기 위 

해서는 해당상임위의 증감요구가 있거나 예결위 

위원의 증감요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데， 예결위 

원이자 계수조정소위 위원인 강기갑 의원의 요구 

로 심사대상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 

습니다. 

또한 11월말부터 12월말까지 한달 넘게 진행된 

정부예산계수조정과정에서 강기갑 의원이 나름 

의 역할을했다는것은예결위 회의록을통해서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이 방호 의원이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을 통 

해 힘을보댔으리라는것을부인하는것은아니지 

만마치 이방호의원혼자만의 힘으로국도 3호선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정정하고자 합니다. 

위의 국도 3호선 예산관련부분은물론이고， 인 

터뷰과정에서 ‘이방호의원이사무총장으로있을 

때 기념비적인 것 하나만들어야하지 않느냐’고 

기자가 묻는가 하면， ‘ 1000억원에 달하는 종합체 

육관 예산도 이방호 의원에게 부탁하여 만들어 달 

라고 할 계획이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는 사 

천시장의 답변내용까지 게재한 것은 명백히 특정 

후보를홍보한기사이기에 사과드리고자합니다 

본지는향후이같은일이 발생하지 않도록할것 

이며， 총선시기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로 독자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최대한노력할것을다짐합니다. 

결정후보도문 

<347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예산이 확보된 것처 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 

정하고자합니다. 

둘째， 이번 선년대담 기사는 특정 

후보만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로써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총선 시기에 객관적이고 공정 

해야 할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독자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연회석)는 경남일보20Cll년 2월 2s일자 13연 r경남 자치단체장 신년대당-김 
수영 사천시장， 꾀재 관광사천으로 훌성장동력 E샤를 터"제하의 기사에 대해 r경고」조치한다 

경님잃보가 위 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경남 사천지역)와 관련‘ 김수영 사전시장과의 대당형식율 
빌어 륙징 후보예정자의 노력으로 국도 3호선 공사 얘산이 배정될 수 있었던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톨 
하는 등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지극히 우호적인 내용을 게재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 

에게 톨리하게 힐 우려가 있다 힐 것이어서【선거기A벼의기훈 제l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Z조 
(형영성). 공직선깨법 지1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인】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시심 

의위원회 규칙 채12조 제lt1떼 따라 위와 강01 겉정한다 

!::,. 2008년 3월 7일자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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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희 선 _ ._ ._--1 
시민일보 주식회사 시민일보사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경3-22 충호빌딩 | 

대표이사 최 정 호 l 

『김희선， 공천대캠 또 불쩌~ (뼈년 3월 14일자 4면) I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시민일보 lDll. 3‘ 14.자 4면 『김희선， 공천대가설 또 불거져』 제하 
의 기시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피시정요구인은 시민일보 2뼈. 3. 14.자 4면 『김희선， 공천대가설 또 불거져』 제하의 

기사를 통해 김희선 의원의 공천대가 1억원 수수설이 대법원의 무죄판명에도 불구，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며 대법원이 때2년 동대문구청장 당내 경선 당시 송 모 씨 
에 대한 공천대가로 2억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 의원에게 무죄확정판결 

을 내리면서 1억원에 대해 김 의원과 송 씨 사이의 채권재무관계를 인정한 바 있는데， 

김 의원이 이를 변제하지 않자 송씨가 이를 변제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 하고 있 

고， 김 의원측은 이에 맞서 지난 재판과정에서 차용금을 공천대가로 제공한 금원이었 

다고 주장했던 송씨를 위증죄로 고소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당시 문제가 되었던 금원에 대해 대법원은 공천대기성 자 

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확정판결을 내렸던 만큼 이에 대해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음에도 피시정요구인이 해당기사를 통해 공천대가 1억원 수수설’ 이 다시 일고 있 

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정보도를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시정요구인은 ‘공천대가 관련 사항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안으 

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도 선거가 임박한 상홍뻐|서 이에 대해 기사화하는 것 

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정정을 구하고 있으나， 해당보도의 취지는 횡시7~ Ä~용금 1 

억원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정요구인측에서 송시를 위증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발언한 상황이라면 개인간 채권채무액으로 결론지었던 1억원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수밖에 없디는 것으로서， 이건 보도가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할 만큼 

잘못 보도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정정보도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시정요구인측이 차용한 금원을 송시에게 사정상 갚지 못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비록 시정요구인측에서 횡시가 소송을 제기하면 위증죄로 고소할 것이 

라고 발언했다 하더라도 이 건 기사의 제목을 통해 “ ‘공천대가설’ 또 불거져” 라는 표 

현을 사용하면서 부적절한 자금인 앙 부각 보도한 것은 선거보도가 갖춰야 할 고도의 

객관성과 정확성， 그리고 공정성에 있어 부족함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김의선， 공전대가실 또 불거져 

무죄판명 불구 송모씨 “돈 못받았다” 소송 

7~능성 

김의원측 “위증죄 고소할것” 

김희선 의원의 ‘공천대가 1억원 수수셜’ 이 대법원 

의 무죄판명에도불구，또다시 논란이 되고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동대문 구청장 당내 경 

선을 준비하던 송모 씨로부터 구청장 공천대가로 

2억 1000만원을받은혐의로정치자금법 위반및 

배임수재로 기소된 바 있으나 대법원으로부터 무 

죄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송 씨는 공천대가로 김 의원 측에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반면， 김 의원 측 

은 단지 차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해 무죄판결을 

받았던것. 

그러나 김 의원은 12일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 

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실제로 송씨는 김희선 의원으로부터 돈을 변제 

받기 위해 민사소송 제기 의사를 주변에 밝힌 것 

으로알려졌다. 

이와 관련 송씨는 13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김희선 의원이 법정에서 1억원을 차용했다는 주 

김희선， 공천대가설 또 불거져 
우죄판영 블구 송모씨 “돈 못받았다i 소송 가늄성 

깅외원욕 ·위종쩍 고소g것· 사소용 쩌기 의사톨 쭈염에 꺼 
힌것으로임혀g다 

김여성 외g의 ‘8정대가 1억 이외 롤얻 융써는 13일 시민 
잉 수수셜’이 대엉g외 쭈희양 얻E외의 톰m에서 「깅희성 의 

입에도 .구‘ '" 디시 논당이 잉이 얻정에서 1억잉을 차용었 
되고 있다 다는 쭈장으토 우엄의 처용을 
김 외잉은 지닝 "'"연 융얘g 양용 바 있다-여 -그러나 여해 
구정8"내 정션을 훈비'1연 웅 동을 를혀방지 뭇하고 있다.고 
E써호부터 구정징 몽얻 띠가g 믿었다 그회나 민사소송 쩌기 

?억1'"밍잉을 암온 g의료 정치 여￥톨 획인혀 g라는 요용에 
<li!엉 위잉 잊 뼈잉수찌g 기소 대a서는 것급은 잉양 수 엉 
g 바 있으나 대엉원S흐우터 무 다.는 입ü 보~Oj 

죄확정판톨율암용 '1 !U<‘ 이에 예l 깅 외잉앙의 확양 
당시 웅 씨는 융징대"1로 김 상 보죄동용 이'01 (시인잉보)0} 

외g 혹에 l억잉여 정치자융을 의 톨화에서 껴딴피정에서 l어 

에;m다고 쭈- 잉영，<l 의원 원i- ~1-8-'히톨 게 아니고 톨잉 
혹용 단지 ‘범앙 것잉 톨이라고 정치자급 셰g용 거라고 후장@ 
쭈징 ..... 죄 띤톨~ 얻았연 것 승애기 。1찌 의서 ’니일 은 l억 

그러나 김 의8용 l'잉 현찌 깊으라고 밑하는 것은 김여성의 
까지도 이. 연찌 .1지 않온 것 잉 잉g에서 억을힌 거 아닝，J" 
으료 앙혀찌 띠를이 잉고 있다 잉운'1I'l서 -툴툴 강。p“‘ 은 
i찌3ξ 송씨는 깅 .. 섭 외잉으 이찌인 이인.1다는 앙 한야디 
효 .. 1 돈을 연세얻기 위l 인 없이 은 갚으라고 하는 것온 용 

쩌”라고지쩍g다 
악 용좌몽용 도 -그엉다연 웅 

씨는 '1핀정에서 쩌§을 ~ 것­
이라어 -웅씨가 동융 인기쩌 .. 
잉사소송율 제끼빼다연 우혀는 
딩연히 위§쩍료 웅씨. 고소힐 

것.이라고으톨장을흩았다 
획보죄핑온 이 엉잉 억정 Ð 

g 찍후 웅씨11"1용죄르 고소하 
지 않lllÝ라는 ‘g예 대에서는 
째g과정이 부딩스영기 때문’이 
라고 g엉g다 。어 그는 ‘bμ ， 

영.쩍으호안에강하는 것도 잊지 
않다는생'1이은어-고엇.였다 

힘연 강회성 의엉은 ‘9 용성 
을 앞쭈고 톨앙\!J후g에 서~ 
등대를강 지역구 예비*호료 g 
전신fla l!l다 
잉쭈딩용 깅m성 의원의 지영 
효 전 시외잉을 훌고 여를조사 

• 석시 회톨 *보. 선정당 
것으로앙려aιι 

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러나 

여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 

나민사소송제기여부를확인해 달라능요청에 대 

해서는“지금은말할수없다”는입장을보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의 탁양삼 보좌관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재판과정에서 1억원 

을차용해준게아니고불법정치자금을제공한거 

라고 주장한 송씨가 이제 와서 빌린 돈 1억 갚으 

라고 말하는 것은 김희선 의원 입장에서 억울한 

거 아닌가” 반문하면서 “물론 갚아야 할 돈이지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돈 갚으라고 하는 것 

은문제”라고지적했다. 

탁 보좌관은 또 “그렇다면 송씨는 재판과정에서 

위증을 한 것”이라며 “송씨가 돈을 받기 위해 민 

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위증죄로 송 

씨를 고소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탁 보좌관은 ‘왜 법원 확정 판결 직후 송씨를 위 

증죄로 고소하지 않았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매사 법률적으로만 해결하는 것도 맞 

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희선 의원은 4.9 총선을 앞두고 통합민주 
당에 서울 동대문갑 지역구 예비후보로 공천신청 

을했다 

민주당은 김희선 의원과 지영호 전 시의원을 놓 

고 여론조사를 실시， 최종 후보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요구이유 

시정요구인은 4 . 9총선 통합민주당 동대문갑 

예비후보자로서， 시민일보 2008년 3월 13일자 

『김희선 의원， ‘공천대가’ 뒤늦게 논란. 대법원 

‘무죄판명’ 불구…송 모씨 민사소송 움직임』 제 

하의 기사가고등법원， 대법원의 무죄판결 취지와 

다른 허위의 사실을 담고 있어 총선에 출마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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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요구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시정 

을요구한다. 

위 기사는 제목에서는 물론 본문에서도 마치 공 

천대가 문제 자체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 

럼 확정적으로보도하고，송모씨가이에 대해 다 

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공 

천대가’ 문제는고등법원과대법원의 무죄판결로 

사섣무근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r왜 법원 확정 판결 직후 송씨를 위증죄 

로 고소하지 않았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 .J] 부분 

은 시정요구인 보좌관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2년간 재판을 받았는데 또 송사를 벌일 경우 4년 

임기동안 의정활동을 못할 정도로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고 기자도 “의정활동에 지 

장을 준다는 말이죠.7"라고 확인했던 것을 마치 시 

정요구인측이 재판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처 

럼 보도했으며， 본문에서는 『그러나 민사소송 제 

기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지금 

352 

은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하고서도 

제목에서는 『송 모씨 민사소송 움직임』이라고 한 

부분~으름장을 놓았다』는 표현 등 기사 여러 곳 

에서 시정요구인에게 불공정한 영향을 주려는 의 

도가담겨있다. 

시정요구인이 원학는보도문 

본지 『김희선 의원 ‘공천대가’ 뒤늦게 논란』 기 

사는사실과다르기에 정정합니다 

본지가 3월 13일자로 보도한 김희선 의원 관련 

‘공천대가’ 논란은이미 지난 2006년 8월 9일서 

울고등법원(서명수 판새에서 ‘송 모 씨의 말을 

도저히 신뢰할수 없다’는등의 이유로무죄판결 

되고 2007년 9월 20일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최종 

확정되어 더 이상논란의 여지가없는사안이기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본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독자와 당사자에게 

정중히사과합니다. 



시정요구인 

피시정요구인 

^I쟁요구대상기^t 

2008시심 10 결정유형/정 고 二J

임 성 대 

당진시대 주식회사 주간 당진시대 /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61-4 

- 대표이사 이 준 섭 
- -- ---------

) - 『정덕구 전 장관 저서 출판기념회 연머 (때7년 1웰 31일자 1 면) 
- ~.한반도와 동북O씨아의 경제지도를 바꿀 당진의 대역쇄 (axJ7년 12월 31일자 2면) 

『한나라당， 정덕구 전 산자부 장관 공천~ (때8년 3월 10일자 1 면) 

- 띠 .9총선 현장을 가다 - 당진의 2O~J)대가 샘ζ념}는 국회의원 선거』 

(2008년 3월 10일자 1 면) 

- ~정덕구 후보지지 당원들 인명진 윤리위원장에 공식 항의~ (2008년 3월 10일자 11 면) 

- ~김늑썽 의원 ̂ ~유선진당 공천 확정~ (없년 3월 17일자 4면) 

- ~김낙성 후보 선거사무장 고발~ (때8년 3월 31일자 1 면) 

『“김 후보 효썩은 우연이었다"~ (없꿨년 3월 31일자 2면) 

- ~쨌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무효，d없년 3월 31일자 2면) 

[ 주 문 -- 피^I웰01짧짧H으l 별째 

01 。

"Tr 

피시정요구인은 주간 당진시대의 별지기재 각 기사를 통해 한나라당 정덕구 후보 
의 출판기념회’， ‘정덕구 후보 명의의 특별기고문’， 정덕구 후보의 타 매체보도에 대 
한 해명성 반론보도’ , 한나라당 공천확정 관련 내용’ , ‘총선현장에서의 유권자 생각 , 
김낙성 후보 선거사무장 고발 관련 내용’ 등에 대해 각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한나라당 정덕구 후보에 대한 이력 및 행 
보 등을 여타 경쟁후보에 비해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보도함으로써 경쟁관계에 있는 
시정요구인을 포함한 여타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고문게재를 구 
한다는것이다 

살피건대，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주간 당진시대가 선거일전 120일인 때17. 12. 11. 
부터 뻐8. 4. 4 사이에 게재한 제 18대 총선 관련 기시를 분석하면 정덕구 후보 관련내 
용이 때여 건， 김낙성 후보 관련내용이 %여 건， 시정요구인 관련내용이 10여 건이었던 
것으로나타났다. 

정덕구 후보의 출판기념회 관련 기사는 때17. 12. 31.자 1 면 상단에 게재한 후 뻐8 

1. 14 자에 재차 게재하면서도 손창원 예비후보에 대한 출판기념회 기^f는 때7. 12 10. 

자 11 면 하단에 1회 게재한 것은 선거기사에 있어서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또한， 피시정요구인은 주간 당진시대 때7. 12. 31 자 2면 전체 지면을 할애하여 정덕 

구 후보 명의의 특별기고문인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경제지도를 바꿀 당진의 대역 
사」 제딴| 글을 게재한 것은 특정 후보를 부각시키려 한댄 으|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한나라당 공천 시 ‘철새공천’ 이라는 비판을 받고， ‘당진이 고향01 아니다 는 
항간의 소문과 한나라당 공천 시 논란이 된 ‘칠새공천’ 에 대한 정덕구 후보의 해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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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반도와동묵0μ10 1의 경제지도를 바꿀 
당핀의대역사 

꿈을 현실에 옮기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해야하는가 

지난 21일 정부는 3개의 새로운 경제 자유구역 

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그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은 당진이 포함되어 있는 환황해권 경제자유구 

역이다. 

대구의 경우 3000만평에 이르는규모가큰경제 

지유구역이 있지만 내륙이라논 한계와 산업화된 

도시와의 연계성 등 경제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부족하다.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은 이제 겨우 물막이 공사를 끝내 육지와 바다 사 

이에 기본 환경조성에 필요한 공사들이 진행될 것 

이기 때문에 경제지도를 비꾸기에는 현재 역부족 

이다 

그런데 당진이 포함된 환황해권 경제자유구역은 

3개의 경제자유구역 중가장규모가작은 2000만 

평이지만이 지역이 중부권의 물류기지로서 한국 

의 서해안과 중국의 동해얀을 연결할 수 있고 중 

부권의 산업화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인프라 

로서 현재 진행 중인 개발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앞 

으로가장시급히 착수되어야하고조기에 완성되 

어야 등F는 대형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황해권 경제자유구역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는막중한부담과책무를안고그실행계획을 

갖추어 나가야할중대한시점에 서있다. 이제 한 

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경제 지도를 바꾸는 

당진의 대역사가바야흐로시작되는것이다. 

당진군의 미래운명이 걸린 역사의 변환점 

지난 1200년 동안 당진은 내륙지역으로서， 농경 

사회로서， 충청권으로서 그 면면한 역사를 이어왔 

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역사의 변환점에 서있 

다. 우리는 이제 내륙권보다 해양권에 편입되어가 

고 있고 충청권보다는 수도권에 가까워지고 있으 

며 농경사회보다는 개방된 지식사회로 진전되어 

가고 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과거 1200년 동안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온 정신 

세계와가치체계는큰폭으로수정될수밖에 없는 

국면으로접어틀고있다. 

이제 우리 세대에 부여된 역사적 임무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새로운 경제지도를 작성 

하는 역사적인 과업 에 주인으로서 주도권을 갖고 

뛰어드는 것이며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 

다 이 환황해권 경제자유구역이 포용하고 있는 

지역은 당진군 뿐만 아니라 회성시， 평택시， 아산 

시，서산시를포함하는광범위한지역이기 때문에 

이 경제지도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서 당진군의 운명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미 시작된 이 운명적인 한판 승부에서 우리는 반 

드시 성공해야 한다. 어떻게 그 성공을 보장할 것 

인가?(중략) 

@첫번째요건:비전과꿈 

비록 현재 어려운 여건일지라도 꿈은 200년， 

300년 앞을 내다보는 비전을 가지고 꾸어야 한다. 

우선 당진의 모든 개발계획이 경제자유구역이라 

는 큰 틀 속에서 중국과 한국이라는 국제적인 시 

야를 가지고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중국의 동 

부해안과한국의 서해안은해상거리에 있어서 지 

척과도 같이 가깝다. 그런데 중국의 동부해안에는 

대형 물류항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 

해의 푸동항과칭따오항사이에 대형 항구가없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당진과평택항은그들이 이 

용할수있는대체적인물류항이 될수있다 당진 

항은중국의 방대한물류시스템을전제로꿈의 스 

케일을넓혀야한다. 

@두번째 요건 : 독자적인 그림 

아산만은 대한민국의 중부권을 가르며 갚숙이 

들어와있는깔대기형의 물길이다.조수간만의 차 

가인천항보다훨씬 적기 때문에 당진항앞바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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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투자수익의 배분과도밀접한관계가있기 때 

문에 매우치밀한전문적 검토가필요하다. 

@네번째 요건 : 전문적 인재 

당진에도 항만건설이냐운영에 대해 전문적 식 

견을 갖춘 인재의 풀이 있겠지만 전세계적으로 광 

범위한 인재 발굴과 투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 

지만가장중요한것은당진항에 대한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당진 출신의 인재들이 지식과 경험의 

축적을 통하여 전면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주인이 있는 항만 문화가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성된 항만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잘 갖추기 위한 전문적 인재의 풀 

또한필요하다. (후략) 

효빠라당， 정덕구 전 산자부 장관공힌 

총선후보진영 정덕구 · 김낙성 양강구도로출발 

한나라당은 지난 6일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 

관을 당진선거구 총선 후보자로 공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지역민의 관심 속에 한 달여간 

끌어온 한나라당의 공천 경쟁은 일단락됐다. 

통합민주당이 아직까지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 

어 총선후보진영은한나라당정덕구후보와자유 

선진당김낙성 현의원의 양강구도로급속히 재편 

될움직임을보이고있다 

한나라당 공천심사 위원회는 지난 3일 정덕구 

후보를 공천자로 내정했으나 당진출신 인명진 한 

나라당 윤리위원장이 철새 정치인을 공천했다고 

강력히 반발해 이틀만인 5일 최고위원회로부터 

‘심층조사’ 를 요청받았다가 하루만에 공천을 확 

정지었다 

정 후보는 지난 6일 후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인명진 윤리위원장이 김대중 정부에서 국 

가 경제를 책임지면서 외환위기를 극복한 자신의 

경력을잘못된정권에부역한것처럼 펌하하고소 

신을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직까지 포기한자신을 

두텀게 깔려있는 빨과 퇴적물들을 준설해서 해로 

를 정리하면 20만톤급 이상의 대형 선박이 접안 

할수 있는천혜의 무역항이 될 수 있다.또한당 

진항과 평택항을 중심축으로 한 물류수송 체계를 

갖추게 되면 군사적 활용가능성이 높은 평택항보 

다는 당진항이 컨테이너 수송변에서 일반무역항 

으로서 더욱우수한여건을갖출수있다. 우리가 

그리는 당진항의 그림은 평택항과 보완적이면서 

도세계적인물류무역항으로서 발돋움할수있도 

록잘디자인되어야한다. 

@세번째 요건 : 자원동원 역량 

이러한 역사적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자원으로는 국비를 중심으로 민자， 외자를 

포함한 다양한 자원 조달 방식을 총동원해야 한 

다. 국내 · 국제 금융 기법을 총망라한 개발 금융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불가피할 것이다. 대형 프 

로젝트 파이낸스(Fin뻐ce:재원)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ask Force: 기동부대) 

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비와 민자， 외자의 배합비 

‘'Im~ I !!W에권 경""유구연 X 정에 부쳐 

한반도와동북아시아의 
경제지도를 바꿀 당진의 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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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흥보진영 정덕구 김닉성 앙강구도로 훌알 

1 내지 옷"고 있어 g선 4보전 씨료 규정한 것에 대81 a~ð"l 
~Iò 언니라당 정여구 후g와 거￥힌κ，고 .，었다 

-ι 지유성~" 깅녕생 언 외잉억 또잉 그륭씬 지역쭈외의 .~ 
잉강구도료 급' .. , 찌연g 용~ 응 E씨l 십수년 긴 당전이 성g 
잉을 용이고 있다 잉 기~. 놓겠다연서 37년긴 
한나"";0킹싱사 .. ，，~는 g앙에서 앵이용 정 아.JII ~!l 
지낭 3잉 엉억구 *.lõ!.. ~정지 사m외 인액을 용를임~ ，，~이 
흐 내정g으나 당징g싱 인영전 ‘양시대9' 용싱도시르 우혹 서 
힌니리당 용회엄앤g이 ‘새 정 도톨 E에HI<l고 약‘였다 
~I~a ~전S다고 g역" 인잉 힌엉 엉 *보씌 g션을 용고 경 
l 이톨안인 S잉 회고여앤m호 ~ø연 킹용기 4보는 7잉 기지 
￥터 싱용조사 • a쟁방잉다 회견을 갖고 g성I파에 융‘" 
가 @얘인에 g션을 확정지었다 여 엉 후보기 당선외도. 잉익 
정 *"는 지닝 6밑 *,,' 우 을 당Qð~l여고 써었다 승창앤 

앤니라당온 지년 6잉 g억구 정 ..，'"서 기，'~견을 g고 인영진 *"는 용식정인 입장 "~，， 
ι-"" ， 잉￥ 징용a 당전선거구 용리여앤징이 김대g 정g에서 상긴 ’ 친료에 대a 고인"" 
용성 *보지로 g앤g다고 공식 극'1 경쩌· ‘a입지연서 억앙위 고 있는 것으흐 앙혀지 고 있어 
‘"l!다 이로써 지역인의 영싱 기. 극‘."씬외 g낌을 'lt ;;헌l괴 잉요에 따툴 여파에 
혹이 ''''여건 을어온 gιR‘당 뭇잉 엉염에 .역힌 것처엉 g 뀌후가 쭈g되고 있다 
외 융연 경g용 잉딩깅녔다 iM.고 소싱§ 지키기 위이 국 (l，현기시 "" 
용앙인쭈당이 이에찌지 g보. ~의원혀껴지 g기잉 X씬을 힐 

t::,. 2008년 3월 10일자 I 면 

철새로규정한것에 대해 단호히 거부한다고밝혔 

다 

또한그동안지역주의의 폐해로인해 십수년간 

당진이 성장할기회를놓쳤다면서 37년간중앙에 

서 쌓아온정 · 학계관료사회의 인맥을총동원해 

당진이 해양시대의 중심도시로우뚝서도록만들 

겠다고약속했다. 

한편 정 후보와 공천을 놓고 경쟁했던 김용기 후 

보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결과에 승복하며 

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밝혔 

다. 손창원후보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삼간채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공천결과발표에 따른여파에 귀추가주목되 

고있다 

4.9종선 면장을 가다- 당핀의 20-30대가 

샘각마는국외의뭔선거 

‘정치민에게 올빌}아려면 투표때야죠” 

편집자주 /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달여 앞두 

고 각 당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선거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지역의 미래를 젊어질 

20~30대 젊은층은 선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 

지고 있을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좋은공약이 후보선택의 기준 

당진 조향빌딩 4층 한솔교육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애경 (29) 씨. 모든 선거에서 빠짐없이 투표했 

던그녀는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주소지를 잠시 

옮기는 바람에 선거에 참여하지 못해 아쉽다며 이 

번선거에는꼭참여하겠다고말했다. 

김애경 씨는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보다 

대통령 선거에 더 많은관심을뒀던 것이 사실”이 

라며 “그동안 총선에서는 누구를 지지하고 의견 

을 보이기보다는 주변인들의 평가에 더 관심을 기 

울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대선을 거 

치며 한나라당의 평가가 높게 올라갔기 때문인지 

최근한나라당공천을받은정덕구후보의 소식을 

알고 있었다 애경 씨는 “동화읽는 어른모임에서 

활동한지 5년째인데 고산초등학교에서 잠깐의 

시간을 이용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 

다”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당진에 너무 부족한 

듯 한데 새로 당선되는 국회의원은 당진의 교육정 

.4.9 총선 현징률 가다 - 당진의 2O~30대가 생각하는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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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말 

했다. 

대학을 졸엽하고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위해 당 

진청소년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김 

진영 (26) 씨는 “솔직히 그동안 정치에 거의 관심 

이 없었다”며 “πf에 나오는 대선후보에 대한 이 

야기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정 

치인들에게서 ‘주민들보다 자신들의 안위를 더 

챙기는 국민의 대표자’ 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다 

고말했다. 

“소외된이들을더욱많이 챙겨주고도움을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사회복지 임을 하면서 스스 

로의 잘못도 아닌데 소외되어 어렵게 사는 이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 

는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자리를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씨는 “당진이 발전하고 발전의 혜택은 모두 

가골고루누려야한다는생각”이라며 이번선거 

에서 좋은 공약을 내거는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고 

덧붙였다. 

경제가호}두， 당진경제 

살랄수있는후보필요 

대학 졸업 후 곧바로 당진신협에 취직해 이제 6 
개월째라는 강병설(24) 씨는 “한나라당 공천을 

놓고한동안뜨거웠는데최근정덕구후보가공천 

을 받았디눈 이야기를 틀었다”며 “정치에 관심을 

크게두지 않았었는데국회의원선거를얼마남기 

지 않는지금은더 큰관심을둬야겠다”고말했다 

“저는 외근을 나가 시내 곳곳을 돌고 있는데 만 

나는 가게 사장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이 ‘다 

른 가게의 사정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너무 경기 

가안좋다보니 다른집도이렇게 어려운지 궁금 

하신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경제의 어 

려움이 피부에 와 닿죠" 

병설 씨는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 에 대해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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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를 선택하고 싶어도 후보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의 칭규가 없어 답답하다”며 “TV에도 중앙 

일간지 어디를봐도당진의 후보에 대해 알려주는 

곳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놨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지 알기 위해서는 ‘당진시대’와같은지역언론이 

꼭필요한것 같다”며 오히려 지역신문의 활발한 

역할을 부탁하기도 했다. (후략) 

정되구후보지지당원들 

민명전 균리위원E백| 공식 앙의 

정덕구 후보를 지지하는 한나라당 당원들이 지 

난 5일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정 

덕구 후보가 ‘철새 정치인’이라고 비난한 인명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채 

택하고중앙당을방문해 항의했다. 

정덕구 후보를 지지히는 한나라당 당원 모임의 

강성g 고e딘 얘g기 "llI톨이 모잉 'f용"' 인영진 용리쩌엄정엌 ’언에 이에 @의 
의훗을잉히고잉디 

정덕구후보지지 당원들 

인명진 윤리위원장에 공식 항의 
정덕구 후보톨 지지하는 효써 경힘과 싫물경제에 대힘 해벅한 
라당 당원률이 지난 5일 18대 지식올 갖훈 미해외 국회의원으 
홈선얘서 한나라당 공천율 받은 로서 새롭재 용비하는 당진얘 
정댁구 후보가 젖새 정치인’ 이 가장 믿용찍한 쩍입자-라고 강 
라고 비낭한 인영진 힌나라당 "'.었다 
용리위원창핵 패혀 효l외하는 셔 또한 ‘정덕구 후보은여론조사 
효낼 뼈핵히고 중양당올 앙문해 의 동 공씬심사위원회외 싱"JoiJ 
앙의혔다 서 가징 우수한 펌가톨 받아 공 
정억구 후보툴 지지하는 한나 전자로 확정된 것이며 인명진 
라당 당원 모입외 강선생 고문 위앤장이 지역외 톨정 후보톨 
당 대표와 김명수 자문위원회 형대쩍으로 지앤하다 그기 녁마 
대표 장동오 염외액장 대표 동 톨 하지 그와 길은 벌연으로 공 
l뼈명의 당원흩온 g앤률의 서 싱위톨 무력회시키려는 의도라 
영을 받은 앙의서힌낼 지닝 5일 는 것이 지역 정기에 피다하게 
중잉엉에 전덜했다 퍼진 정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률온 양의운에서 ‘최근 한나 이툴은 a정쩍구 후보는 재경부 
라당 국회외원 후보토 확정된 차관.~겁<1원부 장핀율 거친 
정억구 후보에 대한 인영진 당 공직자었을 룬 정치인은 경코 
윤리위원장의 융해성 비닝과 이 아니었다‘’여 정 후보얘 대한 
톨 회소용대혀 보도하는 연혼에 형새 정치인 논란율 대에 i휴 
대뼈 강하개 항의힌다-여 ‘정댁 인혔다 
구 후보는 그용인의 오랜 공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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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철 고문단 대표와 김영수 자문위원회 대표， 

장동오협의회장대표등 10여 명의 당원틀은당 

원들의 서명을 받은 항의서한을 지난 5일 중앙당 

에전달했다. 

이들은 항의문에서 “최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 

보로확정된정덕구후보에 대한인명진 당윤리위 

원장의 음해성 비난과 이를 침소봉대해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껴 “정덕구 후보는 

그동안의 오랜 공직경험과 실물경제에 대한 해박 

한지식을갖춘미래의 국회의원으로서 새롭게웅 

비하는 당진에 가장 믿음직한 적임자”라고 강조 

했다. 

또한 “정되구후보는여론조사등공천심사위원 

회의 심사에서 가장우수한평가를받아공천자로 

확정된 것이며 인명진 위원장이 지역의 특정 후보 

를 절대적으로 지원하다 그가 낙마를 하자 그와 

같은 발언으로 공심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 

는 것이 지역 정가에 파다하게 퍼진 정셜”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덕구후보는재경부차관，산업자원부 

장관을거친공직자였을뿐정치인은결코아니었 

다”며 정 후보에 대한 ‘철새 정치인’ 논란에 대해 

부인했다. 

김낙성 의뭔 자유섣친당공전 확정 

자유선진당， 김 의원 등 1차 공천내정자 15명 

확정발표 

자유선진당은 지난 12일 4.9총선에 출마할 1 

차공천내정자를확정 발표했다. 

자유선진당은 이회창 총재를 예산 · 홍성에， 심 

대평 대표를 공주 · 연기로 공천을 확정하는 등 

15명에 대한 공천자를 확정 발표했다. 

당진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인 김낙성 의원이 공 

천을받았다 

자유선진당은 또 대전 중구에 권선택， 보령 · 서 

김낙성 의원 자유선진당 공천 확정 

자유선진당， 김 의원 퉁 1차 공천내정자 15명 확정 발표 

자유선진당은 지난 12일 , ,9 
총선에 훌마양 1차 공천 대정자 
톨확정 밭표했다 
자유선진당은 이회창 총재g 

예산 홍성얘‘ 싱대펑 대표률 
공주 연기로 공천율 확정하는 
등 15영얘 대한 공천지톨 확정 
방표했다 
당진얘서는 현역 국회의원인 
김닝성 의원이 공천율 받았다 
자유선진당은 또 대전 중구째 
권선댁， 보렁 서천에 류근찬 
천인멸얘 박상톤외원 둥 현역의 
원 5영도 현 지역구에 공천했 

다 
X엄선진당은 상대적으로 신청 
지가 올린 대전 충남권 3-4군 

김낙성 
국회의원 

떼 지역얘 대해서는 추후 여론 
조사용 실시한 후 서류 및 연정 
심사 결과를 종합‘ 오는 17일경 
결과용 빌표힐예정이다 

/:; 2008년 3월 1 7일자 4면 

천에 류근찬， 천얀을에 박상돈 의원 등 현역의원 

5명도현지역구에공천했다 

자유선진당은 상대적으로 신청자가 몰린 대전， 

충남권 3-4군데 지역에 대해서는추후여론조사 

를실시한후서류및 면접심사결과를종합，오는 

17일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낙성 후보 선거사무장고발 

26일 선관위， 공직선거법 제114조 위반혐의 

인정 

“송익변 표때 전직 이장등 22명에 음식제공” 혐의 

김낙성 후보의 선거사무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방웅환)는 지난 3 
월 26일 오전 자유선진당 김낙성 후보의 선거사 

무장인 편종범 씨를 공직선거법 제114조 위반 혐 

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무장 편씨는 선거구민인 전 

직 이장 25명에게 직접 전화로 통화， 3월18일 12 

시경 송악면 소재 o:_씩당으로 모이게 한 뒤 이 

날 참석한 22명에게 22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김낙성 후보를 참석하게 하여 인사를 

하도록한혐의다. 

당진군선관위는 문제가 된 모임이 있고 이틀 뒤 

인 20일，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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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이장들을 통해 이날 모임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충남도 선관위에 보고했으며 도 선관위 

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도 특별단속반을 파 

견， 후보자에 이르기까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 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편씨가 김 후보를 이 자리에 

오도록 했는지 여부와 선거운동을 했는지의 여부 

등은아직 밝히지 못했으나선거가임박한상황에 

서 이루어진 이번 일의 당사자가현직 선거사무장 

이라는 사실과 후보자가 현장을 방문했다는 사실 

만으로도선거와관련된행위임을짐작할만한충 

분한 정황적 근거가 된다고 판단， 고발조치했다” 

고밝혔다. (후략) 

김낙성 후보 선거사무장 고발 
26일 선관위， 공직선거법 제114조 위반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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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3월 31 일자 1 면 

“김 후보 잡석끔 우연이었다” 

(전략) 

“면장재직시 이장단종종만나온사이” 

편종범 사무장은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된 지난 

26일 밤 9시경，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문제 

가 된 모임이 의례적인 개인모임이었다’고 주장 

하며 선거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김낙성 후보가 

그모임에 참석하게 된 것도우연일 뿐김 후보는 

잠깐 앉았다가 바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평소처 

럼 조용하고 차분하면서도 다소 무거운 말투로 편 

사무장은이날심경에 대해 ‘그냥그렇다’ 고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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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착잡하신가’ 라고 묻자 ‘그렇다’ 고 대답했 

다. 

편종범 사무장과일문일답 

口 3월26일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는데 혐의사 

실을인정하는개 

-선관위 고발내용은 알고 있다. 

口혐의사실을인정하지 않는다는뜻인개 

-그렇다. 

口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것인가? 

-선관위 조사에서도 진술했듯이 송악면장 재직 

당시 같이 일하던 이장님들과는 퇴직하고 나서도 

종종만나소주한잔하는모임을더러 가졌었다 

정식모임이라기보다는 생일이나 서로에게 일이 

있을 때 주거니 받거니 식사를 해왔다. 이번 일도 

그런 가운데 하나였다. (중략) 

口 김낙성 후보가 자리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혐 

의를부인하기가어렵지 않은가? 

-(김 후보는) 예비후보로서 모임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사를 다니는 중이었다. 다른 곳을 돌고 옆 

에 있는 식당도 먼저 들르고 왔다. 식사가 다 끝난 

뒤 (참가재절반정도가남았을때들어와 5분쯤 

앉아서 옆사람이 만A얘기를 하는 중이라 그 부 

분을 잠깐 언급하고 나갔다. (모임에 동석하게 된 

것은)우연이었다. 

口선관위는서로 연락이 닿아서 참석한것으로 

보고있는데? 

-그건사실이아니다. 

口사실이 아니라면 선관위가무고한사실을고 

발한것인가? 

-(선관위 주징L이) 내가진술한내용과일치하지 

않는다는말이다. 

口지금심경은? 

-그냥…그렇다. 

口착잡하신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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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가의례적인행위로인정받을수있는경 

우를매우제한적으로보고있다 . 

• 따라서 수사결과 선거사무장이 특정 후보자가 

기부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는방법으로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지고， 그것이 의 례적인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하는행위가될것이다 . 

• 이 경우에 선거사무장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김 

낙성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은 무효가 된 

다.C후략) 

시정요구이유 

피시정요구인의 2007년 12월 31일자 1， 2면， 

2008년 3월 10일자 1， 11면， 2008년 3월 17일자 

4면， 2008년 3월 31일자 1， 2면 등의 각종 기사는 

한나라당 정덕구 후보에 대한 이력 및 행보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언급되지 않은 후보인 

시정요구인에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어 경 

고문게재토록할것을요구한다. 

1. 제18대 총선 출마자 관련 기사에서 정덕구 후 

보에 대한기사가다른후보들에 대한기사에 우 

선 보도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선거일전 120일인 

2007년 12월 11일부터 2008년 4월 4일까지 보 

도된당진시대의 기사에서 정덕구한나라당후보， 

김낙성 자유선진당후보， 임대성 진보신당후보를 

각각 검색한 결과 정 후보는 42건， 김 후보 30건， 

임 후보 17건의 기사가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김낙성 후보 이름으로 검색된 기사 중 상 

당수는정덕구후보를다룬기사에 이름이 언급됐 

기 때문에 게재된 것이다. 

2. 2007년 12월 31일자 l면에 ‘정덕구 전 장관 
저서 출판기념회 연다’ 라는 제목의 기사는 정 후 

보측에서 보낸보도자료를게재한것으로기사의 

가치를볼때 l면상단에 게재하는것은전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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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워주기식 보도’ 다. 같은 출판기념회 기사인 손 

창원 한나라당 예비후보의 기사는 11변 하단에 

작은 분량으로 1회 게재했다. 피시정요구인은 ‘정 

덕구 전 장관 출판기념회 열려’ 라는 제목으로 또 

다시 게재하는등출판기념회 기사에서 불공정 보 

도를했다. 

3.2007년 12월 31일자 2변에 정덕구 전 산업자 

원부 장관 명의의 특별기고 ‘한반도와 동북아시 

아의 경제지도를 바꿀 당진의 대역사’가 실렸는 

데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기고를굳이 당 

진군지역구예비후보인정덕구후보에게 받은것 

도 그렇고 통상 기고가 게재되는 15면 ‘여론광 

장’ 에 섣지 않고 2면에， 그것도 한 면 전체를 할애 

해서 싣는 것은 전형적인 편파보도다. 통상적인 

15면 ‘여론광장’ 의 기고나 칼럼과 비교해 보면 

쉽게알수있다. 

4. 정덕구 후보의 경우 지역에서 “당진이 고향 
이 아니다" “산자부 장관 재직시 고향사람들을 

문전박대했다”라는 소문이 돌았었다. 또한 한나 

라당 공천시 인명진 윤리위원장으로부터 ‘철새 

공천’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피시 

정요구인은 이러한논란에 대한사실기사도 없 

이 이를 일방적으로 해명하는 기사만을 게재했 

다. 

5.2008년 3월 10일자 1면 우측 상단에 “한나라 

당， 정덕구 전 산자부 장관 공천”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 3월 17일자 4변 하단의 “김낙성 의원 

자유선진당 공천 확정” 기사， 아예 별도의 꼭지로 

뽑지 않고 3월 24일자 ‘각 당 공천 마무리， 당진선 

거구 표정’ 의 기사에 뭉뚱그려진 임성대 후보의 

공천관련 기사와 비교할 때 분량이나 지면배치가 

편파적이다. 

6. 2008년 3월 10일자 1면 톱기사로 게재한 
‘4.9 총선현장을 가다-당진의 20~30대가 생각 
하는 국회의원 선거’ 제목의 기사는 20~30대 유 

권자들의 선거에 대한생각을다뤘는데 다른후보 



에 대한 언급 없이 유독 한나라당 정덕구 후보의 

이름만 두 차례 언급하고 있다. 

7.2008년 3윌 31일자 1， 2변에 ‘김낙성 후보의 

선거사무장 고발’ 관련 기λ까 게재됐는데 2변에 

서 해당선거사무장에 대한자세한인터뷰와함께 

하단에 ‘선거법 위반시 300만원 이상벌금시 당 

선 무효형’ 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한 면 전체를 할 

애해 다루고 있다. 이는 마치 김낙성 후보를 국회 

의원으로선출해도당선이 무효화되는 것처럼 보 

이게하는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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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 고 

f 사건번호 j 2008시심 7 L- ---- 결정유형 /권 고 

시정요구인 김 재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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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김 재 호 
며시정요구인 

시정요구대상기사 : 

{ 

주 1:‘-,1-,---

“ 
장‘ “. -

a ‘ I1 3 .. 

-~ 
01 유 ~~ 

” 
g
ι”
 

_ W본보-MBC， 관심지역 2차 15곳 여론조^f~ (2008년 3월 24일자 A1 면) 

_ W(경북-경남) 무소속 이인기 1O.4%P차 1위 .. . 최구식 오차범위내 선두』 

(때8년 3월 24일자 뼈면) 

- --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동아일보 a:æ.3.24.자 A1면 및 !'fJ면의 여론조사 관련보도에 대 

해 「권고」조치한다， 

- -----

-~ 

피시정요구인이 동아일보 때8.3.24자 A1면 「본보-MBC， 관심지역 2차 15곳 여론조 
사」 제하의 기째|서 경남 진주 갑선거구의 경우 후보 지지타 ‘최진덕 34.4%, 최구 
식 32.2%’ 라고 보도했고， 동 신문 동 일자 þ6면 「총선 0-16, 관심지역 15콧 여론조^fJ 

제하으| 기사에서는 후보 지지도가 최진덕 34.4%, 강일만 4.7%, 최구식 32.2%, 태도유 
보 28.6%’ 라면서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 후 조사 하루 전인 21일 무소속 출마 선언 
을 한 최구식 의원과 한나라당 공천자인 최진덕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기운데 최 후보가 영4%， 초| 의원이 32.2%였고， 창조효댁당 강일만 후보는 4.7% 

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 피시정요구인이 MBC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진주 갑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시정요구인을 제외하고 진주 을선거구 예비후보인 강일 

만을 포함하여 진행한 것으로 해당조사는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으며 그 결과에 
근거해 보도한 피시정요구인의 보도로 인해 시정요구인은 해당선거구에서 심대한 불 

이익을 받고 있는바， 피시정요구인이 해당보도와 관련하여 사과하고 정정보도하도록 

시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시정요구인이 MBC와 공동으로 실시한 진주 갑선거구 여론조사에 시정 

요구인을 배제하고 타지역의 후보를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그 결과를 보도함으로써 시정요구인에게 커다란 불이익이 예상된다 할 것인바， 이에 

상응하는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시정요구인이 선거에서 시정요구인에게 불이익한 영호떨 미칠 의도 없이 착 

오에 의한 단순한 실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시정요구인이 해당 여론조사의 오류 
를 인지하자마자 동일자 후속판부터 해당기사를 수정한 점， 2008. 4. 2자 þó면 「본보 1일 

자 þ8면 여론조사 종합표 정정-추가명단」 저|하의 기사를 게재한 점， 없꿨 4. 4자 AlO면 

및 A12면에 시정요구인을 포함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한 점 등을 종홉빼보면 

피시정요구인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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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본보 -MBC, 관심지역 2차 
15곳여론조사 

(단위 : %) 

힘 효벼|리당(힌) 團 자유선죠딩(센 

짧 통합민주당(맨 뼈 무소숙 

l:,. 2008년 3월 24일자 Al 면 

(전략) 

무소속이인기 

(고령-성주-월곡) 

10.4%P차 1 위'" 죄구식(딛주갑) 
오자범위내선투 

V경남진주갑=한나라당공천에서 탈락후조사 

하루 전인 21일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한 최구식 의 

원과 한나라당 공천자인 최진덕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최 후보가 34.4%, 최 의 

원이 32.2%였다. 창조한국당 강일만 후보는 4.7% 
였다. 

인물 선호도는 최 의원이 29.5%로 최 후보 

20.2%를 앞섰지만 정당 선호도에서 한나라당이 

42.8%로 높았다. ‘정당은 상관없다’는 응답도 

34.4%나됐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최 후보 지지도가 37.3%, 최 

의원 31.7%였다. 

농수산업 종사자(56.4%)에게서는최 후보자회이 

트칼라층(4 1. 8%) 

경남진주갑 
에서는 최 의원이 

앞섰다. 
최진덕(헨 •• _34.4(42.8) 
강일맨창) 흩 4.7(1.7) 

최궈(무)C二二=그 32.하) 
태도유보 醫響홉홈뿔 28.허.8.낀 

무소속 이인기 10.4%P차 1위 ... 최구식 오차범위내 선두 
α영-생추‘욕〉 (진쭈깅〉 

으로찌지용이나앤었다 인을선호톡는칙 의댐이 29.5%.로억 후보 20.2H2!:셨지 

녕성용에서는이의엄이"""'，잉트이상양성앙연여성용 안쟁g성호도에서@니리>l<>142.~앓놓았다 ’정g용상g 

얘서는쭈후보의지지!Vl비숫했다 엉다는용g도 ... , .. 셔뤘다 
?정닝§추u-힌니악g용뺑셔‘앙*조사히부션임잉잉 쩍극 루g용예서는 '1 .~보져지!Vl잉 "'. 칙 의엠 31.7% 
g소 .. 11마션엄an씩구씩의엉파뺑.Ji'Ii!용청지~om억후 였다 
봐요쳐영위내뺑을'IOlll~없다찌'"보기 ...... 씩의g 농수/빼 흥시자{56짜에져서는 씩 후ζ!.7t， 회。Il'-<I<}용 
이~"쩌따칭호m국당깅입밍후보능‘껴_. “1.8흩째셔는 회의엉이앞섰다 

l:,. 2008년 3월 24일자 A6면 

시정요구이유 

피시정요구인은 3월 24일자 1， 6변에서 공정성 

을 상실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여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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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하고 심각한 영향을 초래했다. 이 여론조 

사결과는 진주시 (갑)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 

록한 시 정요구인을 제외하고， 진주시 (을) 선거 

구 강일만(창조한국당) 후보를 넣어 실시 한 것 

으로서 다른 보도를 부각시키기 위한 명백한 

편파 왜곡보도이다. 특정 선거구의 당선유력 

후보자를 제외하고 타 선거구의 후보자를 넣어 

여론조사를 한 후 타 후보자를 부각시켜 양자 

구도로 보도한다변 당선유력 후보자는 아예 국 

민의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으 

로써 국민의 투표권을 왜곡되게 할 것이다. 또 

한， 피시정요구인은 동 일자 A6면의 상단 도표 

의 결과와 중간의 소제목의 결과가 서로 다르 

게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이 오인할 수 있는 허 

위사실을 적시했다. 무엇보다 공정하게 보도 

해야 할 선거기사에서 명백하게 잘못된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도한 피시정요 

구인에게 사과문과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한 

다. 

신청후보도문 

본보 1일자A8연 여론조사 종합 표 정정-추기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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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톨앙인<;>g 힌 한니랴g 노 인쭈노동g 잉 진익연대 우 우소; 낱이는 3월 
경닝 진쭈g 김찌~JI.보는 22잉 옴보 @치 여를죠사 대싱에서 얘외잊었용 

f::,. 2008년 4월 2일자 A6면 

f::,. 2008년 4월 4일자 AlO면 

죄진되 60대 이상-주부흉 

죄구식 와이트칼라종 우세 

경남진주갑 

경남 진주갑에서는 한나라당 최진덕 후보와 한 

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무소속 최구식 후보 간 

양자대결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최진덕 후보의 

지지율은 30.0%로 조사됐고， 최구식 후보의 지지 

율은 29.2%였다. 무소속 김재천 후보는 9.4%의 

지지율을기록했다. 

최진덕 후보는 60대 이상과주부층에서， 최구식 

후보는 30대와 화이트칼라층에서 우세를 보였다. 

적극적 투표 의사층 

에서도 최진덕 ， 최구 

식 후보가 각 각 

31.3%.31.2%로 박 

빙의 승부를 보였다. 

다만 정당기준후보 

선호도에서는한나라 

당이 43.4%로무소속 

(25.0%)에 비해 훨씬 

높게나타났다. 

최진덕 60대 이상-주부층 

최구식 화이트칼라층 우세 

~τ--τ、 정남 진쭈갑에서는 한 

L겸님짙준결」 빡당 회전택 후보외 한 
나"l'it 꿈천얘서 *학힌 

무소용 최우식 후보 간 앙자대경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찍전력 후보의 지지을용 3D.0%로조人댐고 
최구식 *보의 지지을용 29.2%였다 무소옥 깅재 
앤 후보는 9.4%.의 지지융을 기혹혔다 

최진쩍 후보는 60대 。 상과 쭈루흥얘서， 회구 

식 후보는 30대와 회이트앓썩§얘셔 우셰톨 보 
였다 쩍극척 투요 의j 용에서도 최진억 회구식 

후보가 각각 31.3%， 31.2%르 빅빙의 앙￥톨 보 
였다 다민 정g 기중 후보 선호도얘서는 한나리 

당이 43.4%로 무소종(25.0%)에 비해 영샌 농재 
나타났다 

f::,. 2008년 4월 4일자 A12면 



6. 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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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인 

피시정요구인 

시정요구대상기샤 

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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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성 섭 

중앙일보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 서울시 중구 순호홈 7 

대표이사 송 필 호 

- ~차렁산맥 이남엔 전략 공천 J념성~ (2008년 2월 20일자 8면) 

- ~한나라 지역구 의원 첫 탈락.~ (2008년 3월 4일자 5면) 

이 건신청을기걱펜다 

피시정요구인은 한나라당 공천과 관련하여 중앙일보 때8. 2. 20.자 8면 및 2008. 3. 4. 

자 5면에 “충북의 증평-진천-괴산-음성에선 김현일 전 중앙일보 부국장과 경대수 전 

제주지검장 듬이 맞서 싸우고 있다’ ， “충북의 증평-진천-괴산 음성에선 김현일 전 중 

앙일보 정치부장이 김경회 당협위원장， 경대수 전 제주지검장과 경합중이다’고 각 보 

도한 바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한나라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 문의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 후 피시정요구인측에 항의를 하였으나 피시정요구인측은 한나라당 공천심사위 

원 2염을 취재원으로 하여 충분히 확인한 내용으로서 오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거나 관련 취재원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시정요구인은 해당보도가 사실과 다른 오보라고 주장하며 그 정정을 구하 

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거나 소명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 

아 사실관계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당 위원회가 시정요구인의 주장에 

기해 피시정요구인에게 정정보도를 게재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다 

는 정정보도 청구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시정요구인의 이 건 신청의 직접적인 목적이 증평-진천-괴산-음성 지역의 한 

나라당 국회의원후보 공천과정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 

인데 시정요구인의 이 건 신청 후 한나라당이 해당지역의 공천후보자를 이미 확정한 

만큼 시정요구인의 이 건 신청은 그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시정요구인은 정정보도의 차선책으로 해당 기사에 대한 취재원을 명확히 밝 

힐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당 위원회의 소관업무 밖에 있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 

한 시정요구인의 신청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보도내용 한나라 공심우1. 충청 지역 2-4배수 압축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 안강민)가 수 

도권과강원을 지나 19일 충청 지역 후보군을 압 “차령산맥 이님엔 전략 공헌 가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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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산맥 이남엔 전략공천 가능성” $정짧짧이밤3￠깅$앓 
!I~ 김명잉 정 서을시 대연인도 g추 
용펴a에서g다 

E씩라 지역구 의뭔 젖 탈락 

한니라 공십위. 충청 지역 2-4배수 입흑 대섬 때 이 지역에서 여g빅 g씬인 치영인액 이닝에성 그팅지 옷하다 
,. 악빙의 g부톨 녕였다 용냥의 육 "게 종영이다 차영신에 。 닝이는 이 공천 내정 37명 추가 발표 

충남아산이진구의원 대신 

이훈규전대전지검장선정 

한니라g 용앤잉시위앤'1，위엉장 전R 공천융 논의에톨 수 었디·고 맘 lliH:.:.} 1‘g인므'fn 가 낭<f. 정 후여 공주 률이 있다 :에서 강g 

얀강인)기 수도연;; 강원을 찌나 " 11다 ilE져야는 ‘흥청 지역 정~1I 그내" 지닝에 며선예셔 씬갱잉 전 력 있는 인을얻트.WOI이 힘다는 의 
일 용영 지역 g보군융앙'"았다 여예 ~" 지역으토 성포 . ...，'101의 인 아신 g잉 툴앤 셰엉 시암톨이 요 경까지 있다 l*l 싱엉도 혀지 ilI" 
깅m엉，.여-엉양)'3frllt용성- 아찍이나율수도있다·고얻왔다 었다정댁구정씬엉자윈￥장æe 용칭여앤‘R’￥ 8<1의@선e이h엉 
예셉 의원화 ~8회(대정 용) 상규앤 엉니리g이 고잉혀는 경 용엉회 상 낭 g잉에서 이용유 원 임앤지엉g은 이 a이지 않는 건 그 얘* 다 이 g 
t보8-욕~-영등) 전 의앤[01 단욕 신 g이 썩 닝g쩍이g 않기 때g。 다 이<."1>1 .. 고 있다 8앙&에션 깅효 성잉，，;t선기늄성이 ~e사를용 
엉힌 예 끗iò41! 니며;<j"，곳 오우 §앵 져셰기 앤아리딩엔 윈얘 끼다 연 빙그예 회징3 정훈여 힘극상업기 g으g 기F야 흰다'" 혀지호 용 전 g 

한나라당 공천심사 과정에서 첫 지 

역구의원탈락자가나왔다. 

1-'"수토웅었디1l~다 용써위a 효g지역이다 께디71 a에는잉밍 g쩌B"μ생이l'IW용이다용혹의 g융소각잉단에3I'.@t).l7'lÃl 않고닝 

시인 정홈g사우#톨징용 ‘후보군이 치 않용 쩍수. 잉났다 자유씬잉딩 용냉-진천-~싱-용성예션 깅생잉 앤 겨g다고힌다 
@혀진 만를 앞으로 여g조사용 거쳐 흩 이1110 이회징 용찌다 이 §찌는 중~"j!보 부국，，;; 경대수 앤 찌쭈지 

D. 2008년 2월 20일자 8면 

축했다 

김학원(부여-청양) . 홍문표(홍성-예산) 의원 

과 강창희(대전 중) . 심규철(보은-옥천-영동) 

전의원이 단독신청한네 곳을빼곤나머지 20곳 

모두 2~4배수로 줄였다고 한다 공심위 간사인 

정종복 사무부총장은 “후보군이 추려진 만큼 앞 

으로 여론조사를 거쳐 전략 공천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충청 지역 전체를 

아예 전략지역으로선포하는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도있다”고전했다. 

한나라당이 고심하는 건 충청의 상황이 썩 낙관 

적이지않기때문이다. 

충청 자체가 한나라당엔 원래 까다로운 지역이 

다. 게다가 올해는 만만치 않은 적수를 만났다. 자 

유선진당을 이끄는 이회창 총재다 이 총재는 대 

선 때 이 지역에서 이명박 당선인과 박빙의 승부 

를 벌였다. 충남의 득표율은 불과 1%포인트 차이 

가났다. 

그나마 지난해 대선에서 선전한 천안 · 아산 · 당 

진 등엔 제법 사람들이 모였다. 정덕구 전 산업자 

원부 장관은 충남 당진에서， 이훈규 전 인천지검 

장은 아산에서 뛰고 있다. 천안을에선 김호연 빙 

그레 회장과 정준석 한국산업기술재단 이사장이 

경합중이다.충북의 증평-진천-괴산-음성에선 

김현일전중앙일보부국장과경대수전제주지검 

장 등이 맞서 싸우고 있다. 이 당선인이 서울시장 

이던 시절 ‘입’ 역할을 했던 김병일 전 서울시 대 

변인도 청주 흥덕갑에서 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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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 안강민) 

는 3일 이훈규(충남 아산) 전 대전지검장을 포함， 

충청 · 호남 지역 등에 37명의 공천 후보 내정자 

를 발표했다. 아산의 이진구(68) 의원은 탈락했 

다. 

내정자중엔충남당진에 나서는정덕구전산업 

자원부 장관이 포함됐다 충북 충주의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장관처럼 당지도부가진작부터 출마 

를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 

대전 동구엔 윤석만 전 대전지검 특수부 검사， 

충남 보령-서천엔 김태흠 전 충남부지사， 충북 

청주 상당엔 한대수 당협위원장， 제천-단양엔 

송광호 전 의원이 나선다. 이로써 한나라당은 

충청 24곳 중 13곳의 공천을 마무리 했다. 

나머지 지역 가운데 충남천얀을에선 김호연 빙 

그레 회장과 정준석 한국산업기술재단 이사장이 

한나라지역구의원첫탈락 

D. 2008년 3월 4일자 5면 



2파전을 별인다. 충북의 증평-진천-괴산-음성 

에선 김현일 전 중앙일보 정치부장이 김경회 당협 

위원장， 경대수 전 제주지검장과 경합 중이다. 청 

주흥덕갑에선이명박대통령이 서울시장을할때 

‘입’ 역할을 했던 김병일 전 서울시 대변인이 윤 

경식 전의원과다투고있다. (후략) 

시정요구이유 

피시정요구인이 2008년 2월 20일자 『차령산맥 

이남엔 전략 공천 가능성』 제하로 “충북의 증평­

진천-괴산-음성에선 김현일 전 중앙일보 부국 

장과 경대수 전 제주지검장 등이 맞서 싸우고 있 

다"， 2008년 3월 4일자 『한나라 지역구 의원 첫 

탈락』제하로 “충북의 증평-진천 괴산-음성에 

선 김현일 전 중앙일보 정치부장이 김경회 당협위 

원장， 경대수 전 제주지검장과 경합 중이다”라고 

보도했으나 한나라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 

문의결과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시정요구인은이 기사가명백한오보인것을확인 

한 후 피시정요구인에게 전화로 3번에 걸쳐 사실 

확인 요청 통화를 했다. 그러나， 피시정요구인은 

기사 내용이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 2명으로부 

터 입수한내용으로 오보가 아니라고주장하고 있 

으며， 해당 공천심사위원 신분을 밝혀달라는 시정 

요구인의 요청에는취재원의 보호를위해 밝힐수 

없다고답변하고있다. 

시정요구인은 이 기사로 인하여 연일 유권자 

로부터의 확인전화에 답변하느라 선거관련 모 

든 업무가 마비되었으며， 공천경쟁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 기사는 공천경쟁에서 특 

정 후보를 배제시키면서 타 후보를 유리하게 하 

려는 의도된 기사이므로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 

구한다. 

시정요구인이 원학는보도문 

저희가한나라당공천심사위원회에 확인한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천경쟁의 시급성 때문에 귀 

하가 소속된 중앙일보사의 선속한 정정보도를 요 

청합니다. 

만일 위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면 귀하가 제보 받 

은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 2명의 신분을 떳떳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본 건은 개인의 사익과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 예비후보 즉， 공익간의 충돌 사안 

으로당연히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사)의 신속한 정정보도나， 공천심사위원 2 
명의 설명을 알리는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여부도 

달라질 것임을 알려드리면서 신속한 정정보도나 

답변을요청합니다. 

한나라당오성섭 예비후보는끝까지 공명선거에 

임할것을다짐하면서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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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박 성 규 

『한나라 충청권 7콧 공천 확정.!l (뼈8년 3월 4일자 1 면) 

이 건신정을기각한다. 

피시정요구인은 중부매일 때8. 3. 4.자 1 면을 통해 한나라당 공천과 관련하여 ‘증 

평 • 진천 · 괴산 · 음성은 경대수 전 제주지검장과 김현일 전 언론인， 김경회 진천 군수 

등 3명이 민주당 김종률 의원을 상대로 하는 가상대결 후보로 압축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한나라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 문의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 후 피시정요구인측에 항의를 하였으나 피시정요구인측은 한나라당 공천심사위 

원 관계자를 취재원으로 하여 충분히 확인한 내용으로서 오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거나 관련 취재원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시정요구인은 해당보도가 사실과 다른 오보라고 주장하며 그 정정을 구하 

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거나 소명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 

아 사실관계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당 위원회가 시정요구인의 주장에 

기해 피시정요구인에게 정정보도를 게재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다 
는 정정보도 청구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시정요구인의 이 건 신청의 직접적인 목적이 증평-진천-괴산음성 지역의 한 

나라당 국회의원후보 공천과정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 

인데 시정요구인의 이 건 신청 후 한나라당이 해당지역의 공천후보자를 이미 확정한 

만큼 시정요구인의 이건 신청은 그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시정요구인은 정정보도의 차선책으로 해당 기사에 대한 취재원을 영확히 밝 

힐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당 위원회의 소관업무 밖에 있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 

한 시정요구인의 신청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이에 심의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 안강민)는 3 

얼 회의를 열어 청주 상당구에 한대수 전 청주시 

장을 제천 · 단양에 송광호 전 국회의원을 오는 4 
월 9일 총선에 나갈 당내 공천후보자로 결정했다. 

공심위는 또 대전 동구에 윤석만 전 대전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를， 대덕구엔 이창섭 충남대 교 

효삐라충협뀐 7곳 공힌 확정 

정주상당한대수 · 제천단양송광호등 

타지역 경합 치열 ... 여론조사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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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충청권 7곳 공천 확정 

정주 상당 한대수·제천 단앙 송광호 등 

타지역 경합 치열 … 여론조사 실시키로 

한나리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 

장 인깅민)는 3일 회의톨 열어 청 

주상당구에 한대수 전 청주시장융 
쩨천·단앙에 양핑호 전 약회의원 

올 오는 4월9일 총선애 나갈 당내 
공천후보자로결정했다 
공심위는또대전동구얘윤석안 

전 대전지겁용수부 부장검사용‘ 대 
덕구엔 이창성 충남대 교수용‘ 그 
리고 용닝온 이산에 이훌규 전 대 
검고검정올 낭진온 정덕구 전 신 

지징판용， 보형 서천g 김태용 용 
남부지사 최종 공정자로 경쟁 했 
다 〈핀련기시 2연〉 

한니라딩은 이날 용청권 전 지역 
에 대혜 공천자를 결정힐 것으로 

~!려졌으나 확정된 이들지역올 제 
외한 타지역온 예비후보기 경힘이 

치영 상대 당후보몹 대싱으로 힌 

최종 여론조 }톨 용한 기상대경’ 

호 공천후보자톨 경정커료 했다 

이에따라 흥륙의 경우 청주흥덕 

~J온 이엉박 대롱영 혹근으로 횡려 

진 김영연 전 서훌시경쟁력강회본 
부정과 윤경식 전 의원이 용힘민주 
딩 오제세 의원을 마상으로 한 기 

싱대령 후보자로 각각 정정 했으 
며 청쭈흥틱용온 송태영 이영빅 
딩선인 부대변인파 인재헌 전 여성 

부치판이 통합민주당 노영민 의원 
을 대싱으로 역시 가상대겹 후보호 

걸정됐다 
청원온 오성균 연호사외 서규용 

전 농립부 차핀이 용힘민주당 연 
째영 의원옴 대상으로 한 가상대철 
후보자로 결정 됐고， 종영 진전 괴 
신 용성은 경대4 전 재주지겁징 
파 깅현일 전 언론인 김정회 진천 
군수 동 3명 이 민주당 김종융의원 

용 상대로 하는 가상대결 *보로 
압축됐다 /용영휘재인 

의원을대상으로한가상대결후보자로각각 

결정됐으며， 청주 흥덕을은 송태영 이명박 

당선인 부대변인과 안재헌 전 여성부차관이 

통합민주당 노영민 의원을 대상으로 역시 가 

상대결후보로결정됐다. 

청원은 오성균 변호사와 서규용 전 농림 

부 차관이 통합민주당 변재얼 의원을 대상 

으로 한 가상대결 후보자로 결정됐고， 증 

평 · 진천 · 괴산 · 음성은 경대수 전 제주 

수를， 그리고 충남은 아산에 이훈규 전 대검고 

검장을， 당진은 정덕구 전 산자장관을， 보령 · 

서천은 김태흠 충남부지사를 최종 공천자로 결 

정했다. 

지검장과 김현열 전 언론인， 김경회 진천군 

수 등 3명이 민주당 김종률 의원을 상대로 하논 

가상대결 후보로 압축됐다. 

한나라당은이날충청권 전 지역에 대해 공천자 

를결정할것으로알려졌으나확정된이들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은 예비후보가 경합이 치열， 상대 

당후보를대상으로한최종여론조사를통한 ‘가 

상대결’로공천후보자를결정키로했다. 

이에 따라충북의 경우청주흥덕갑은이명박대 

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김병일 전 서울시 경쟁력강 

회본부장과 윤경식 전 의원이 통합민주당 오제세 

시정요구이유 

(369쪽 2008시심3의 시정요구이유 참조〉 

시정요구인이 원학는보도문 

(369쪽 2008시심3의 시정요구인이 원하는 보 

도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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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 하 

- --
L쓰건번횟_ ] 2008시심8 결정유형/각 학 

시정요구인 고 경 화 - ---

「펴고쟁화원 데일리서프라이즈 주식회사 데일리서프라이즈 /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371-19 
대표이사 서 영 석 

- ['4.9총선 민주당 상승세 심상치 않네 ! 시쟁요구대상지샤 
구로을 박영선 고경화에 역전， 청주서 홍재형 우세~ (2008년 3월 28일자 18: 19) 

!_쥬냐문 」 이 건신청을 ζ념}한다 

피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운영하는 데일리서프라이즈 때8. 3. 28 자 보도를 

통해 제18대 총선과 관련， 구로을 지역에서 박영선 후보가 고경화 후보를 역전했다고 

보도한바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효택갤럽 등 많은 곳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서는 고경 

화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앞서고 있다면서 해당 기사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만을 근거 

로 하여 작성된 것인 만큼 사실관계를 바로잡도록 정정보도를 구한다는 것이다， 

‘댐선거법’ 제8조으12제6항 및 제8조으|쩌6항에 의해 후보자 및 후보짜 되고자 

01 유 하는 자는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선거보도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8조의3제3항에 의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 저12조저1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 

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시정요구인이 시정을 요구한 매체인 데일리서프라이즈는 신문법상 정기간 

행물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 

고， 이에 해당보도에 대한 공정성 위반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율 1위에오르는기염을토했다. 

4.9 종섣， 민주당 %양세 심상치 e낼-11 

구로 을 믿K경섣 고경외에 역전， 

지난 26-27일 YTN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 

치에 의뢰해 진행한여론조사결과 29.4%의 지지 

율을 얻은 박 후보가 고 후보(26.3%)를 3.1%포 

인트 차로 누르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비록 오차범위 내의 포인트 차이고 부동 

층도 35%로 비교적 높게 집계됐으나 박 후보의 

‘역전’은 향후 민주당 총선 가도의 탄력으로 작용 

정주서흉재영우세 

박영선 통합민주당 후보가 총선 출마 5일 만에 

고경화한나라당후보를제치고구로을지역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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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가능성이 큰만큼의미가크다. 

서울 노원 병에서는 노회찬 진보신당 후보가 주 

춤하고 있다. 노 후보(30.5%)는 홍정욱 한나라당 

후보(29.9%)와 0.6%포인트 차이로 치열한 접전 

을벌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김성환민주당 

후보는 12.3%로 집계됐다. 은평 을에서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44.5%) 이재오 한나라당 후 

보(29.5%)를 여전히 큰 격차로 따돌리며 지지율 

1위를지키고있다. 

영남권에서는 한나라당이 친박연대 돌풍을 서서 

히 잠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재섭 한 

나라당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한 대구 서구에서는 

이종현 한나라당 후보(34.0%)가 친박연대 홍사 

덕 후보(31.6%)에 역전했고， 경남통영 고성에서 

도 이군현 한나라당 후보(33.4%)가 김명주 무소 

속 후보(26.7%)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30-40%에 이르는 높은 부동층이 변수로 

작용할가능성이있다. 

부산 사하 을에서는 최거훈 한나라당 후보 

4.9 용선， 민추딩 상슐서1 싱싱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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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가 지역구 현역의원인 조경태 민주당 후 

보(28.9%)를， 광주 북 갑에서는 통합민주당 강기 

정 후보(50.1 %)가 무소속 출마한 한화갑 후보 

(10.0%)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 목포에서는 박지원 무소속 후보(25.1 %)가 

정영식 민주당 후보(24.8%)와 접전을 벌이고 있 

으며 전남무안신안에서는황호순민주당후보가 

20.4%로， 이윤석 (15.2%) 무소속 후보와 김흥업 
후보(13.0%)를 앞서고 있다. 경기도 용인 수지에 

서는 친박계 한선교 무소속 후보가 32.7%로， 

23.6%의 윤건영 한나라당 후보를 큰 격차로 앞선 

것으로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 

치에 의뢰해 해당 선거구 주민 500명씩을 대상 

으로 이틀간 전화조사를 벌였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플러스마이너스 4.4%포인트 

다. (후략) 

시정요구이유 

시정요구인은제18대총선구로을에출마한한 

나라당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서 피시정요구인 

의 보도로 인해 공명선거와 득표활동에 영향을 

받고있다. 

피시정요구인의 보도는통일한시기에 발표된， 

결과가 다른 여론조사에 대해 특정 후보에게 유 

리한 여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선거판세를 확 

정 보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후보자를 결정하 

지 못한부동층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주려는， 

의도성이 짙은편향적 보도라고판단된다 

피시정요구인은 기사 부제목과 기사 첫머리에 

‘구로을 박영선 고경화에 역전’ 이라고 표현하였 

고 ‘박영선통합민주당후보가총선출마 5일만 

에 고경화 한나라당 후보를 제치고 구로을 지역 

지지율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고 보도했 

는데， 이 기사는 ‘Y1N이 여론조λ까관 한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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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에 의뢰해 진행한여론조사결과 29.4%의 지 

지율을 얻은 박 후보가 고 후보(26.3%)를 3.1% 

포인트 차로 누르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사실을근거로작성되었다. 

그러나위 기사의 근거가된 ‘YTN 여론조사’의 

발표일과 동일한 28일 오전에 발표된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에는 ‘박영선후보가고경화후보 

를 앞섰다’ 는 YTN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고경 

화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7.3% 앞서고 있는 것으 

로나타났다. 

따라서 이 기사는 동일한 날짜에 조사되고 발표 

된 두 여론조사 결과를 공정하게 함께 언급하 

지 않고특정 후보에게 유리한여론조사결과만 

을 근거로 선거판세를 확정 보도함으로써 시정 

요구인의 득표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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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적 보도이므로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한 

다. 

시정요구인이 원학는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8년 3월 28일자 1r4 . 9 총선， 민 

주당 상승세 심상치 않네.JJ (www.dailyseop.com/ 

section/article_:띠ew.aspx?aUd=77575) 제하의 

기사에서 18대 총선 구로을에서 박영선 후보가 

고경화후보를역전했다는내용을보도한바있습 

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다른 여론조사(한국갤럽) 

에서는고경화후보가박영선후보를앞서고있으 

며 해당 기사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해당기사를작성한것으로밝혀져 이를바로잡습 

니다. 



샤건번호 

시정요구인 

피시정요구인 

시정요구대상지사 

주 

보도내용 

「
2008시심 I I 결정유형 / 각 학 

'--' ζ:> "그 

데일리서프라이즈 주식회사 브레이크뉴스 / 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21-7 

대표이사 문 일 석 

『박근혜의 저주 =추 親李후보 3인방 운명은~ (때8년 4월 4일자 17:31 ) 

이 건신청을각하한다 

피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운영하는 브레이크뉴스 2008. 4. 4 자 보도를 통해 

저118대 총선과 관련， ‘한나라당 전여옥 후보의 낙선운동을 전개해 온 박사모는 서울 

영등포에서 집회를 강고 민주당 김영주 후보의 지지를 공식 선언하기도 했다’고 보도 

한바있다 

이에 대해 제 18대 영듬포 갑선거구 친박연대 국회의원 후보인 시정요구인은， 박사모 

는 민주당 김영주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 즉각적인 정정보도 

와 공식적인 사과를 구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의해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선거보도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저18조의3제3항에 의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낀문법’ )’ 저12조저1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 

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시정요구인이 시정을 요구한 매체인 브레이크뉴스는 신문법상 정기간행물 

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 

서 해당보도에 대한 공정성 위반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박근여l의 저주 ~ 親李후보 3인방 꾼명끈? 

주’가 총선판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표의 팬 

클럽인 ‘박사모’가 심판하겠다고 나선 3인방의 

생환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그 3인 

방들01 ‘박근혜의 저주’ 의 희생양。1 될지 보71 좋 

게 비웃게 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박사모가심판하겠다는 ‘친이’ 3인방 ... 

누가죽고，누가살아남을까 

박사모낙선운동전개…한나라“정치적 

후진행위”맹비난 

4.9 총선이 종료휘슬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돌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의 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팬클럽으로 회원수 

가 5만여 명에 이른다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 

하는모임) ’ 의 한나라당후보를겨냥한낙선운동 

이 총선 막판까지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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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사모가 “하늘을 대신해 심판하겠다”고 

지목한 이 명박 대통령의 핵심측근 3인방의 총선 

당락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략) 

이미 공천갈등과정에서 ‘내우외환’에 시달려온 

이 후보가 실제 총선결과에서 낙선으로 이어질 경 

우이는단순히 이 후보개인의 타격이 아니라 ‘친 

이’ 계 인사들의 구심점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 

할수있다는분석이다. 이재오는성공했다? 

박사모는이재오전최고위원을두고 ‘친박죽이 

기’ 의 배후라고 주장하며 낙선에 발벗고 나섰다. 

이재오후보는 ‘3인방’ 중총선결과가가장주목 

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박근혜의 저주’ 

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인물이라는 

분석도있다. 

실제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오 후보가 은평 

을을 내주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당 

내에서도 극심한 권력투쟁에 시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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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호가 되면 나라 결딴…차라리 강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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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과정에서 깊게 관여한것으로알려 

진 이방호 사무총장도 박사모의 심판론 

대상이되고있다 

경남 사천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이방 

호 후보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후보와 한 

때 30%까지 벌어졌던 격차가 3%까지 

좁혀지는 등 긴박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현재는 10% 안팎의 지지율 차이를 보 

이고 있지만， 막판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일 조선일 

보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후보가 5% 포인트 차까지 추격한 것으 

로 나타나기도 했으며， 이틀 후 지난 3일， 

발표된 :tv1BC-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13% 포인트로 격차를 벌린 것으로 나타 

났다 

이방호 후보 측은 당선을 자신하고 있 

지만， 강기갑 후보 역시 “이미 대세는 내 

게로 넘어오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내 

고 있으며， 박사모까지 노골적으로 강기 

갑후보를 밀고 나서며 막판 변수로 작용 

될지도모를일이다. 

실제로박사모는지난 2일， 경남사천시 

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공천 



파동의 책임자인 이방호 사무총장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는다면 대대적인 낙선 운동에 돌입 

하겠다”며 “강기 갑 민주노동당 후보 한 사람이 

당선된다 해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지만 이방호 

가 당선되면 나라가 결딴날 것”이라고 주장하기 

도했다. (중략) 

전여옥 후보도 배신자로 낙인 ... 한나라 “정치적 

후진행우1 " …야권만 어부지리? 

박사모는 은평을과 경남 사천을 비롯해 전 후보 

가 출사표를 던진 영등포갑을 ‘특별 관심지역구’ 

로선정해 대대적인낙선운동을선언했다. 

박사모측은지난해 경선 때 박전 대표쪽에서 

이 명박 대통령 지지로 돌아선 전여옥 의원을 ‘배 

신자’ 로 낙인찍고， 자원봉사 등의 형 태로 상대 후 

보를지원하거나해당지역의 지인들에게 낙선여 

론을확산시키고있는상황이다. 

한편 이 지역에 출마한 친박연대 한경남후보를 

밀면서 보수표가양분되는효과도노리는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실제로 박사모 정광용 회장은 지난 2일 기자회 

견을 통해 “이방호 후보를 잡고， 박근혜 전 대표를 

배신한전여옥후보도치겠다”고밝혔다. 

또한지난 달부터 전 후보낙선운동을 해 온 박사 

모는지난주말서울영등포에서 집회를갖고민주 

당김영주후보의 지지를공식 선언하기도했다. 

박사모는 이들 3인방의 지역 외에도 정두언(서 

대문을) , 박형준(밝f 수영) 등을 낙천운동 대상 

으로 삼고 있으며， 시도별로 1-2곳을 선정해 ‘친 

박연대’ ‘무소속 연대’ ‘자유선진당’ 후보들을 전 

략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후략) 

시정요구이유 

브레이크뉴스 2008년 4월 4일자 17:31 11'박근혜 

의저주=>친이후보 3인방 운명은?.Il 제하의 보도 

기사중 ‘또한지난달부터 전후보낙선운동을해 

온 박사모는 지난 주말 서울 영등포에서 집회를 

갖고민주당김영주후보의 지지를공식선언하기 

도 했다’ 라는 기사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서 

즉각적인 정정보도와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 

청하고향후이러한허위사실유포가열어나지 않 

도록주의할것을촉구하며， 이에 대하여 2008년 

4월 6일 17:00까지 정정보도를내줄것을촉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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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쥐 학 

피시정요구인 
광산저널 (주)어등문화 / 광주 광산구 장덕동 992-15 

대표이사조 영 문 

시정요구대상기사 멘주당 공천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씁쓸함~ (뼈년 3월 21일자 2면) 

보도내용 

민주당 공천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씁쓸암 

조영문/대표이사·발행인 

통합민주당은공천혁명을외치며 대폭적인물갈 

이를시도했지만결과적으로 ‘속빈강정’이라는지 

적이나오고있다.우리지역의경우선거구가갑，을 

로나뉘면서 갑선거구는김동철 후보가을선거구 

는이용섭 후보가각각민주당공천장을받았다. 

우선 2배수에서 최종 탈락하고도 공천결과를 깨 

끗하게 승복한것으로알려진심재민후보에게 박 

수를보낸다. 

갑 선거구에서 공천을 받은 김동철 후보는 17대 

국회의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얼굴 없는 국회의원 

으로통하고있다. 

가끔 지인들 중 식사나 한번 하자고 하면 한 끼 

식사비가 5천원 이상은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 

다며 참석 자체를 거절할 정도로 선거법을 아주 

잘 지키는(η 후보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김 후보의 청렴성이 지역구활동으로이 

어지면서 실제 광산구에 거주하는유권자상당수 

가 17대 지역구 국회의원 얼굴은 고사하고 이름 

도 잘 모를 정도로 자신을 선출해 준 유권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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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철저히 무관심한 형이상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기를 받고 있다. 

오죽지역구에 대한무관십이 지니쳤으면 “우리 지 

역 국회의원은차기에 지역구가아닌 전국구로 국회 

에 진출하지 않겠냐”는전망아닌 전망까지 나왔을까. 

과거 虎父 밑에 大子가 없다고 했는데 국회의원 

은 청렴한데 측근은 청렴하지 않아 2005년 취업 

미끼로수억원대의 금품을받아챙기다가사무국 

장과수행비서가징역형을받기도했다 

지난 대선에서 손흐L규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으면 

서 민주당 내부에서 손힘돼 계보로 분류돼 있는 김 

대/HI강/렁 

민주당공천을바라보는지역민의 씁쓸함 
이어지언서 일찌 g신구에 거주하는 유련자 상 

당수기 l껴 지역구 국회의원 엉를g 고사하고 

이용도 g모톨 정도효자신§ 선§해 훈유권자 

i에 대혜 영저히 무핀싱힌 엉이상찍쩍인 외정 
w용을경쳤다는명기를받고있다 
오록 지역구에 대한 우용싱이 지나쳤으연 ·우 

리 X뼈 국회의원용 성기예 지역구가 이년 전국 

구로 릭회에 정§하지 않겠냐’농 정밍 이닝 전 

밍까지나왔을꺼 
3거 tl,;t 밍에 *子가 없다끄 었농예 국회의 
g온 갱엄힌댁 욕근용 정엄하지 않이 200S년 휘 

엉미끼로 수억원대의 급용을 양이 쟁기디가 시 

용양인주'iNò 흩앤어영톨 외치며 대‘쩍인 융 우국장~수11.1셔71 징역엉융 냉기도 @다 

g잉1.시도앙지만경S쩍으흐 1용빈강정 이라 지난대선에서손학규*보의 네시싱장을양으 1 
는X 칙 01 나잎 있다 우리지역의 경우성꺼구 맨 인쭈없￥에서 손액규 재보로 햄돼 있 j 
가g 흩로 냐뉘면서 g성거구는 깅동갱 g호 는깅용청 g보의 공천용공천싱사 시찍부터 지 
가 용 선거구는 이 용성 '1-"기 깅각 민주당 공 역사회에서 g연한 것으로 앙아§여지고 있는 

앤정훌 얻았다 상g예서 공원억명예 정혀 영양을 얻지 않은 후 

왜 "..수에서 최종 힐러R하고도 공갱경쇄 보. 보면서 앤 강정 이리버지탄을 힐 수밖 
에훗혀져 웅a힌 것으로 앙혀진 g"，띤 ~보얘 에 없다는생각이다 

게 벅셔;를 보낸다 지역구 국회의잉이련 g톨지기 낙회예서 I 역 

g 선거구에서 용헌융 밍은 김용훨 후보논 17 사~.며언하논상징쩍인 대g기꺼이다 

대국회의원으호 지역사m에서 엉g 없논 국회잉 지역사회예 우팡싱한 g보가 그리고 영율용 고 

일으호 흥혀고있다 시하고 이g도 g 오르는 *보가 국회로 g훌한 
기g지인lig섹시나 힌언 하자고혀연 힌끼 다g 과연 지역사회의 앙정은 누}에게 뭘키고 

식사비가 5천원 。 상e 공직선거잉 에 문째가 있 기대에야 하는지 유녕아툴용 용곰이 생각해 용 

다여 칭어 X써. 거liItI 정도로 선거엉훌 01쭈 잉이다 

g지키는(?)~보로 일혀져 있다 민주딩의 를혐원 융정이 혹시 무소옥g보에찌 

이 11'" 깅 *보희 정험성이 지역구용용으로 유리혀제혀용혀지는않을지지켜 낱잉이다 



동철후보의 공천은공천심사시작부터 지역사회에 

서 당연한 것으로 뻗뜰여지고 있는 상빵11서 공 

천혁명에전혀영호h을받지않은후보를보면서 ‘속 

빈강정’이라는지탄을할수밖에 없다는생각이다. 

지역구국회의원이란모름지기 국회에서 지역사 

회를대변하는상징적인대표기관이다. 

지역사회에무관심한후보가그리고얼굴은고사 

하고 이름도 잘 모르는 후보가 국회로 진출한다면 

과연 지역사회의 발전은 누구에게 맡기고 기대해 

야하는지 유권자들은 곰곰히 생각해 볼 일이다. 

민주당의 굴절된 공천이 흑시 무소속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지켜볼 일이다. 

시정요구이유 

시정요구인은 18대 국회의원선거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지 역 통합민주당 후보로서 , 주간 광산 

저 널 2008년 3월 21일자 2면 『대표칼럼 -민주당 

공천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씁쓸함』 제하의 기사 

에 대해사과문및 정정보도문게재를요청한다. 

“지역사회에서 얼굴없는 국회의원으로 통하고 

있다”고 기술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이유로 지인 

틀과의 식사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거절하고， 유 

권자상당수가지역구국회의원얼굴은물론이름 

도 잘 모른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한 끼 식사비가 5천원 이상은 공직선거법에 문 

제가 있다며 지인과의 식사 자리를 거절한 사설” 

이 전혀 없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더구 

나지인과의 식사는통상적으로허용되는것으로 

공직선거법과는 무관한 것임에도 이러한 허위 사 

실을적시한것은매우악의적이라할것이다. 

둘째，피시정요구인은 “유권자상당수가지역구 

국회의원 얼굴은 물론 이름도 잘 모른다”고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 

니라， 국회의원의 본분을지역에서 얼굴이나이름 

을 알리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왜곡된 인식 

을스스로드러내고있다. 

실제로 시정요구인은 일주일에 2~3차례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고， 

그런활동에 대한평가를토대로언론과유관기관 

들로부터 ‘우수국회의원’으로선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과 관련해서는 지역 신문 

과 방송은 물론 전국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어 지 

역 내에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통합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실 

시된 여론조사경선에서도 상대 경선후보보다 높 

은지지를받아공천이확정되었다. 

또한 민주당 공천에 대해 ‘속빈 강정’ , ‘굴절된 

공천’ 이라 비하하면서 시정요구인에 대해 근거없 

는 비방을 적시하여 특정 후보(무소속 후보)를 당 

선되게 할목적으로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했다. 

또한민주당공천은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의 

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호남의 경우 30% 이 
상을 공천에서 탈락시켰고， 나머지 경합지역에 대 

해서는 후보를 2배수로 압축하여 여론조사경선 

방식으로 공천후보를 확정하는 등 투명하고 엄정 

한 공천과정으로 인해 ‘공천혁명’ 이라 불릴 만큼 

국민적지지를받고있다 

시정요구인이 지난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손학큐대통령 경선후보비서실장을지낸것은사 

실이나， 공천심사위원회의 의정활동평가와선거구 

민을대상으로한여론조사경선을통해 공천을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흑규 계보’ 운운하며， 마치 

특정인의 도움을 받아 공천된 것인 양 유권자들에 

게 오인할수 있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 

이에사과문및 정정보도를요청한다. 

시정요구인이 원학는보도문 

본지는 2008년 3월 21일 본지 2변에 〈민주당 공 

천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씁쓸함〉 이라는 제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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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합민주당의 공천과정 및 김동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칼럼을게재한사실이 있습니다. 

본칼럼에서는민주당의 공천과정이 ‘속빈강정’ 

에 불과하며， 통합민주당 김동철 국회의원이 손학 

규 대표의 비서실장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삼아 

‘공천혁명에 전혀 영향을받지 않은후보’라고보 

도하였습니다. 또한 김동철 국회의원은 ‘열굴없 

는국회의원’으로통하고있으며， ‘자신을선출해 

준 유권자들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한 형이상학적 

인의정활동을펼쳤다’고적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 광주지역의 통합민주 

당 현역의원 교체율이 절반을 넘어섰고， 각종 여 

론조사에서 통합민주당의 박재승 공천심사위원 

장의 활동에 대한국민적 지지가전폭적이라는상 

황과， 현역의원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와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였다는 점을 간과하였으며， (2) 

또한 김동철 국회의원은 4년간의 의정활동 동안 

360여 차례 걸쳐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의정활동 

을 펼쳤고， 언론과 유관기관， 국회의장으로부터 

‘우수국회의원’으로선정되었던사실을알지 못 

한 채 작성된 칼럼이었습니다. @ 뿐만 아니라 김 

동철 국회의원은 광산구를 위해 호남고속철도 조 

기착공，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 임대주택법 개정 

안， 군용비행장 이전， 광주과학고등학교 첨단 이 

전， 하남산단교통혼잡 해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개 사업 포함， 미등기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의 

일을 추진하여 왔다는 점을 간과하였습니다. 

본사는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정확한 확인과정 

을거치지 않은상태에서 칼럼을게재하게 되었던 

바 근거없는 사실로 김동철 국회의원 및 관련자 

여러분의 명예를훼손시키고심려를끼친 점에 대 

하여 정중히 사과드리며， 앞으로 언론의 사명감을 

갚이 인식하고 사실에 입각한 보도와 정론직필의 

소임을 다할 것을 독자여러분께 다짐드립니다. 

쥐학후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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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문 

본지는 2008년 3월 21일 본지 2면에 〈민주당 공 

천을바라보는지역민의 씁쓸함〉이라는제목으로 

통합민주당의 공천과정 및 김동철 국회의원의 의 

정활동에 대한칼럼을게재한사실이 있습니다. 

본칼럼에서는민주당의 공천과정이 ‘속빈강정’ 

에 불과하며， 통합민주당 김동철 국회의원이 손학 

규 대표의 비서실장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삼아 

‘공천혁명에 전혀 영향을맞지 않은후보’ 라고보 

도하였습니다. 또한 김동철 국회의원은 ‘얼굴없 

는국회의원’으로통하고있으며， ‘자신을선출해 

준유권자들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한형이상학적 

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고 적시하였습니다. 

그러나사실확인 결과@광주지역의 통합민주 

당 현역의원 교체율이 절반을 념어섰고， 각종 여 

론조사에서 통합민주당의 박재승 공천심사위원 

장의 활동에 대한국민적 지지가전폭적이라는상 

황과， 현역의원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와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였다는 점을 간과하였으며，(2) 

또한 김동철 국회의원은 4년간의 의정활동 동안 

360여 차례 걸쳐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의정활동 

을 펼쳤고， 언론과 유관기관， 국회의장으로부터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던 사실을 알지 못 

한채작성된칼럼이었습니다 

본시는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정확한 획언과정을 

거치지않은상태에서칼럼을게재하게되었던바김 

동철 국회의원 및 관련자 여러분의 명예를 훼손시키 

고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리며， 앞으 

로언론의사명감 

을갚이인식하고 

사실에입각한보 

도와정론직필의 

소임을다할것을 

독자여러분께다 

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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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이 낙 연 

피청구인 
호남일보 (주)호남일보사 / 광주 북구 우산동 518-9) 

대표이사김 덕 천 

-
청구대장기샤 J I ~ 멘주당 호밤권 발등의 불 ~ (뼈년 4월 4일자 1 면) 

- ~지역민 정당보따 인물 선호 뚜렷.!l (細년 4월 7일자 1 면) 

보도내용 으로나타나자통합민주당이 다급해졌다. 

민주당 호남석련 ‘블륭의 물’ 

총선 D-5 

광주전남지역 20곳의 선거구 석권을 목표로 잡 

았던민주당이 최근실시된각종여론조사에서 무 

소속후보들에게 밀리는것으로조사되자지원유 

세에 나서며 지지율 반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 곳석권에 비상'" 당지도부 ‘무소속흔들기’ 

함평 · 영광 · 장성 무소속돌풍지대 등장 ‘안개속’ 

4 , 9 총선이 종반전을 향해 치달으면서 광주전 
남 지역 4， 5곳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선전승F는 것 

특히 민주당 소속 일부 당원들이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연일 성명서를 발 

표하는등집안단속에나서고있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결과 광주 남구， 광산 

"ÇIl~다 *나 서쿼 ‘바드O 님’ 
.0-‘ D ïC '2 0--' 를 

.웰필딛월. 20곳석권에 비상… 당 지도부 ‘무소속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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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갑， 전남 목포， 무안 · 신안 등지에서 

민주당출신 무소속 후보들이 앞선 것으 

로 나타나며 난공불락의 민주당 텃밭을 

공공연히 위협하고있다. 

또 그 동안 민주당 무풍지대였던 함 

평 · 영광 · 장성 지역의 경우현역 의원 

인이낙연후보가함평과장성지역민들 

에게 호응도를 얻지 못한 반면 무소속 

이상선후보가돌풍을일으키고있어 새 

로운 안개권역으로 등장했다. 

게다가격전지로부상한광주북구갑 

도 끝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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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배해지면서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광주전남 20곳 선거구 석권이라는 기반을 

토대로 전국 100석 이상을 노렸던 민주당으로서 

는 ‘발등의 불’ 이 떨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난일부선거구에 당지도부가총출동하며 세몰 

이에 나서고 있다.(후략) 

4 . 떻선 함평영광장성， 대이변지 급부상 
지역민 정당보다는 인물 선호 뚜렷 

4.9총선을 불과 이틀 남기고 그동안 난공불락 

으로여겨져 적수가없다고장담하던일부지역에 

서 대이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등 한치 앞을 

내다볼수없는판세가이어지고있다. 

가장치열경합지역으로떠오른곳은함평 영 

광·장성선거구다. 

그동안이낙연후보의 민주당공천장에 힘입어 

안전지역으로 계산됐던 이 지역은 무소속으로 출 

마한 이상선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대이변 가 

능성 지역으로급부상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 5.31선거에서 민주당이 패 

4.9총선 함명영광장성， 대이변지 급부상 

지역민 정당보다는 인물 선호 뚜렷 ( 

6 2008년 4월 7일자 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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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하고 무소속 군수 후보가 모두 승리한 지역. 이 

때문에 민주당 대 무소속 후보간의 가장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최대의 관심거리다 

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현역 의원이란 프리미엄 

에다 민주당 공천장이라는 막강한 뒷심을 배경으 

로 후보자 등록 때까지도 무난한 국회 입성이 예 

상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무소속 군 출신인 이상 

선 후보의 지지도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민주당 위 

험지구로등장했다. 

영광 출신인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 출신 도의원 

과군의원들을대거 앞세워 유세몰이를하고있으 

나 실제 민심은 이런 흐름과 달리 냉담한 표정을 

짓고있다 

또강한야당을위해 민주당후보에게 표를몰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누가 

되더라도호남은호남당’이라는의식이다. 

한마디로 일 잘하는 사람을 뽑으면 될 것 아니냐 

는표심들이다. 

실제로 6일 영광읍장 유세장에서 만난 유권자 

조 모 씨 (62)는 “현역 국회의원이 포함된 핵 방폐 

장 거부는 영광 발전에 엄청난 실수였다. 방폐장 

을 유치한 경주는 매년 수천억씩 지원받고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함평 출신인 이상선 후보는 20년 동안국회의원 

이 없었다는함평군민들의 애정에호소，전폭적인 

지지를예상하고있다. 

장성에서도 상무대를 중심으로 한 군인들의 표 

심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무소속 출신 

군수 진영의 표심들에 호소， 거대한 무소속 연대 

기류를 형성해 냐가고 있다. 

특히 영광에서는일부민주당소속의원들이 군 

의장 차량을 동원해 함평 지역까지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는 사진 장면을 영광군 공무원 노조 홈 

피에 올려 파장을일으키고있다. 

공무원인 장 모 씨 (42)는 “도 · 군 의원들이 국 



회의원 선거전에 뛰어틀어 유세장에 도열하고 있 

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지역을 

위해 누가 되든지 성실하게 일해줄 사람을 원할 

뿐”이라고 지역 정서를 대변했다 

반론보도청구획부 01유 

청구인은 피청구인 4월 4열자 l면 『함평 영광 장 

성 무소속 돌풍지대 등장 ‘안개속’ 』과 4윌 7일자 

l면 114 , 9총선 함평영광장성， 대이변지 급부상』 

보도와관련해 다음과 같이 반론보도를 요청한다. 

위 기사는 주관적 인 판단에 따라 특정 후보를 일 

방적으로 부각시킨 편파보도가 아닐 수 없다 실 

제로 중앙언론사의 판세분석에서 함평 · 영광 

장성 선거구는 청구인의 절대우세 또는 우세가 예 

상된다고 보도됐음에도 ‘안개속’， ‘돌풍’， ‘대이 

변지’ 등의 표현으로특정 후보에게 유리한내용 

만을 보도하는 것은 지역민심을 호도하고 청구인 

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청구인이원학는보도문 

1.제목 : 함평 · 영광 · 장성 선거보도관련 

2. 내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4일자 1변에 “함 

평 · 영광 · 장성 무소속 돌풍지대 등장 ‘안개 

속”’， 4월 7일자 l변에 “4.9총선 함평 · 영광 · 장 

성， 대이변지 급부상”이라는 제목으로 함평 · 영 

광 · 장성 선거구에서 무소속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거대한 무소속 연대기류를 형성하고 있 

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이낙연후보측은 “해당기 

사는주관적인판단에 따라특정 후보를일방적으 

로부각시킨 편파보도가아닐 수 없다”며 “실제로 

중앙언론사(문화일보 4월 3일자 6면， 조선일보 4 

월 5얼자 종합 5면 등)의 판세분석에서 함평 · 영 

광 · 장성 선거구는 이낙연 후보의 절대우세 또는 

우세 지역으로 보도되고 있음에도 ‘안개속’， ‘돌 

풍’， ‘대이변지’등의 표현으로특정 후보에게 유리 

한 내용만을 보도하는 것은 지역민심을 크게 호도 

하는것”이라고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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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1껴 I^를십으 l' I흔 

제 1 장 총 칙 

저11조(공정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는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한다. 

제2조(형평성) 언론사는 선거기사의 편집 및 기사배열에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저13조(객관성)(1)언론사는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정확히 보도하여야 한다. 

@언론사는선거의 쟁점이 된사안에 대해서 다양한관점과견해를객관적으로다루어야한다 

저14조(공익성) 언론사는 언론의 공적 사명에 충실하여야 하며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 

다. 

제5조(정치적 중립) 언론사는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선거 

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 2 장 기 사 

저16조(사실보도)(1)언론사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 향을 미 칠 수 있는 중요한 사설을 과장 또는 축소 . 

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사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발언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사는 정당한 근거없이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사실과의견의 구별) 언론사는선거기사에서 사실보도와의견을명백히 구별하여야한다. 

저18조(여론조사 보도)(1)언론사는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를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일전 6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한경우 

는그러하지아니하다. 

@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 

사의뢰자， 조사기관 ·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표본오차 

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언론사는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한계 이내인 경우 단정 

적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설기사는 그 조사의 전제 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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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조사결과를 임의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사는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을 이용하여 보도할 경우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 

이가과장또는축소되지 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저19조(인용보도)(1)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내 

용을 인용하거나 개인의 글을 인용할 때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하고， 전체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 

용을 게재하여야 하며，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의 사용을 피하여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언론사는 후보자의 발언이나 정당발표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 

을 게재하여야 하며，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의 사용을 피하여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저110조(인터뷰 기사)(1)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견해나 반응을 묻는 기사는 상반된 견 

해를가능한한균형있게 보도하여야한다. 

@인터뷰기사는출처를분명히 밝혀야하며 인터뷰한상대방의 의사가왜곡되지 않도록편집， 게 

재하여야한다. 

제 11조(외부기고등)(1)언론사는선거에 관련된 개인의 의견을 게재할경우특정 후보자나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만，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계속 연재하였고 후보자의 명의가 드러나지 않는 저술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아니하다. 

저112조(특집기획기사) 언론사는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한 후 

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기사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13조(대담 · 토론기사)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또는 대리인들간의 대담， 토론기사를 다 

룰 때에는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표제및사진 

제14조(기사제목) 언론사는 기사제목이 기사내용과 달리 축소 ·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 

도록신중을기하여야한다. 

제15조(사진거|재)(1)언론사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게재 시 가능한 한 동등한 조건으로 게재하 

여야한다. 

@언론사는사진게재에 있어 어떠한변형이나재구성을하여 특정 정당이나후보자의 부정적 이미 

지를 유발하는 사진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사는 선거유세장 관련 사진보도에 있어 참가 인원이나 내용을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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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광 고 

저116조(의견광고) 언론사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정당이나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상업광고의 제한)(1)언론사는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방 

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 

행물의 판매를위하여 통상적인방법으로광고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언론사는 후보자의 성명， 경력， 사진 또는 상징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 

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 장 권리구제 

제18조(정정보도청구권) 언론사는 선거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정정하여야한다. 

제 19조(반론보도청구권) 언론사는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이 명백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또는 

사실로확인되지 않은내용의 기사로피해를입었다고주장하는경우 이를검토하여 합당한반론의 

기회를제공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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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1껴 I^.십으 l부 l윈호 l 큐칙 

제 1 장 총 칙 

저11 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J(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12조(운영 등)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사항중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사항 

은 언론중재위원회 제규칙을 준용한다. 

제 2 장 구성및운영 

저13조(설치 등)(1)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 제 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사설 · 논평 · 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 (대통 

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심 

의위원회를설치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하 “추천단체”라 한 

다)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하 “추천정당”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각 1 

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언론인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의 추천을 의뢰함에 있어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 

을감안하여야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추천단체와추천정당이 추천한자의 결격사유유무등을확인한후운 

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심의위원을 위촉한다 

저14조(임기 등)(1)심의위원의 임기는 당해 선거와 관련 설치되는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으로 한다. 

@심의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전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를 재위촉하 

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저15조(심의위원장 등)(1)심의위원회에 정 ·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언론인단체 및 정당이 추천한 

자 이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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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직무 

와 관련하여 사무를 통괄한다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 없는 때에는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및 심의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직무)(1)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규정된 선거기사 심의 

2. 선거법 제8조의 3 제6항에 규정된 선거기사 관련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시정요구사항심의 

3. 선거법 제8조의4 제3항에 규정된 반론보도청구의 심의 

@심의위원회는선거법 제8조의3 제6항에 의거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 형평성 객관성 및 권 

리구제 기타 선거기사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요 

청하여공표한다. 

제7조(회의 등)(1)심의위원회 회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심의위원 

장 또는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로 할수 있다. 

저18조(의결정족수)(1)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저19조(위원의 대우) 심의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기타실비를지급할수있다. 

제 3 장 심의및시정 

제10조(심의)(1)선거기사의 심의기준은 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기 

준등관련규정을따른다. 

@심의위원회는선거기사심의에 관한기준을제정 · 공표하여야한다 

제 10조의2(정기간행물 제출) (1)1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에 의한 정기 

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자가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 

반일간신문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 

간행물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 

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l항의 정기간행물제출기간은심의위원회 운영기간인 임기만료에 의한선거의 선거일전 120 

3~ 



일(대통령의 궐위로인한선거 또는재선거에 있어서는그선거의 실시사유가확정된 때부터 20일) 

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는 구독료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3항의 구독료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정기간행물 제출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2 

회이상그제출을요구하여야한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과태료부과대 

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선거관리위원회 

에통보하여야한다. 

제11조(심의안건)(1)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선거기사 심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있다. 

저112조(심의 · 의결)(1)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해당기사의 내용에 관한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의 게재를결정할수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고， 주의 또는 경고를 결정 

할수있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제재조치 결정을 송달받은 날 

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청구할수있다. 단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저113조(당사자 등의 의견진술)(1)심의위원회가 제12조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그대리인(이하 “당사자등” 이라한다)에게 의견을진술할기회를줄수있다.다만， 당사자등 

이 정당한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위원회는신속하고원활한심의를위하여 의견진술절차를별도로정할수있다 

제14조(언론중재위원회의 조치)(1)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정기간행물에 대한 

제12조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선거법 및 본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제12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언론사에 그이행여부를확인하여야한 

다. 

제 15조(시정요구사항) CI:후보자는 선거법 제8조의2 제6항 및 제8조의3 제6항에 의하여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인한선거 또는재선거에 있어서는그선거의 실시사유가확정된 때부터 20 

일)부터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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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후보자는불공정하다고주장하는선거기사전문과시정요구사항을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제출하여야한다. 

@심의위원장은 후보자로부터 불공정한 선거기사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 

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가 제2항의 심의를 한 결과 불공정한 선거기사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에서 정한 

결정을할수있다. 

@시정요구사항의 심의절차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4 장 반론보도청구 

제16조(반론보도청구)CI후보자，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언론사가 선거법 제8조의4 제3항에 따 

라 반론보도청구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그 취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작성 

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반론보도청구 회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사건취재경위 등을포함한언론사의 의견(언론사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경우) 

@심의위원장은 회부서를 접수하는 즉시 제7조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반론보도청 

구의 양측 당사자 등의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는 구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 

로할수있다. 

제17조(심의 · 의결)CD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를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를 심의 . 

의결하여야한다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심의함에 있어서 사실을 조사하고， 청구인과 언론사 등 양 

측당사자등의 의견을청취한후반론보도의 내용과방법을결정하여야한다.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제16조 제3항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출석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 

니하거나 의견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선거법 제8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한결정문은참석 심의위원들이 서명 또는날인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 

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심의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선거기사관련 반론보도청구사건 심의절차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언론중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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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준용한다. 

저118조(특례절차) 신속한 심의 ·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 

다. 

제 5 장 보 칙 

제19조(사무처리 등) 심의위원회의 의사， 관리， 홍보 등의 사무는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한 

다. 

제20조(예산)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 · 집행한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해산) 심의위원회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필요한 업무를 완료하고 해산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폐지) 정기간행물의선거보도에대한반론보도청구사건심의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2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 행한다. 

닙 
T 

이 규칙은 200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l 
「

393 



(별지 제 1 호 서식)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시 ~ -0il- 구 서 
(ft 

@성 며。 @주민등록번호 

시정요구인 

@주 -λι、- @전 화 번 호 

@정기간행물명 @대표자 성명 

시정요구대상 @보도 일 자 @소 재 지 
및 지면 

@보도내 용 @전화번호 

시정요구사항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6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시정요구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 서류 : 보도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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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인) 

수수료 

。‘~ n 。

210mm x297mm 
(백상지 80g/m’ ) 



(별지 저12호 서식) 

선거기사 
처리시간 

심의위원회 
반론보도청구회부서 

48시간 
(ft 

@성 며。 
@주 ::î、-

(단체명 또는 언론사명) 

청 구 인 @대표자 성병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성 며。 
@주 ::î、-

(단체명 또는 언론사명) 

피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정기간행물명 

반론보도 
@보도일자및지면 

청구대상 

@보 도 내 용 

공직선거법 제8조의4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합니다. 

LL놔- 월 일 

반론보도청구회부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 서류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 사건 취재경위 등을 포함한 언론사의 의견 
(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4. 보도기사 전문 

(인) 

수수료 

없 n 。

210mm x297mm 
(백상지 80g/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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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를괴 그그^II년1낸납넨 ~'O'를 
............ 0 --....._ 1:희 - 。

저1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 · 관리하거나 편 

집 · 취재 · 집필 · 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 

넷언론사가정당의 정강 · 정책이나후보자(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 

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 · 논평을 하는경우와정당의 대표자나후보자또는그의 대리인 

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 · 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 

다. 

저1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Ql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8조(심의위원 

회의 설치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 

기만료에 의한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인한선거 또는재선거에 있어서는그선거 

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섣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 

하여야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 

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같다J . 방송학 

계 · 대한변호사협회 ·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형평성 · 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 

와권리구제 기타선거방송의 공정을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사항을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 등)제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 · 의결하여야 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펼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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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8조의 3{선거기사심의위원회) (Di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 · 논평 · 광 

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 

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 

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하여 

야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호에 따른 정기간행 

물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법률」 제2조제 1호에 따른뉴스통신(이하이 조및 제8조의4에서 “정기 

간행물 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 

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 

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는 자가 제 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 중에 「신문 등 

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일 

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등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 등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는정당한보상을하여야한다. 

@제8조의 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3항 ·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 

여이를준용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저18조의 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D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 

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 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 

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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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 

과반론보도의 내용 · 크기 · 횟수등에 관하여 협의한후，방송에 있어서는이를청구받은때부터 48 

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 등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 

니한 같은 정기간행물 등의 다읍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 

행물 등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 · 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 

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 등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법률」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이를게재하여야하며， 그 

비 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 

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 · 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후지체없이 이를당해 정당또는후보자와방송사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반론 

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 · 크기 · 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 

요한사항을함께결정하여야한다 

@i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항 · 제4항 내지 제 

7항의 규정은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 

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 

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69조(신문광고)(1)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레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후보자를추천한정당을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가다음각 

호에 의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 · 정책이나후보자의 정견， 정 

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간신문에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것을 1회로본다. 

1.대통령선거 

총 7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총 20회 이내 

3. 시 ·도지사선거 

총 5회 이내.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 · 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매 100만까지마다 1회 

를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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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의 광고는 전면광고면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사란 부분 밑에 설정된 통상적인 

광고란에하여야한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효를 미치는 행위금지)(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선거 

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정당의 정강 · 정책과주의 · 주장을선거구민을대상으로홍보 · 선전하는행위.다만，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 

업계획 ·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 · 소식지 · 간행물 

· 시설물 · 녹음물 · 녹화물 기타의 홍보물 및 신문 · 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 · 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그선거의 실시사유가확정된 때， 이하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 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 · 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저1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등 금지)(Î누구든지 선거 일전 180일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 · 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 · 추 

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 

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첩부 · 살 

포 · 상영 또는 게시할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중후보자가제60조의 3(예비후보자등의 선거운 

동)제 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 

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 · 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 연예 · 

연극 · 영화 · 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 

송 · 신문 · 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 

으로광고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허위논평 ·보도으| 금지)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경영 · 관리하는자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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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취재 · 집필 · 보도하는자는특정 후보자를당선되게 하거나되지 못하게 할목적으로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보도하거나사실을왜곡하여 보도또는논평을할수없다. 

저1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 

거의 실시사유가확정된 때)부터 선거열까지 선거에 관한여론조사를투표용지와유사한모형에 의 

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또는보도하는 때에는조사의뢰자와조사기관 · 단 

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 임시 ·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 

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설시한 기관 · 단체는 조사설계서 · 피 

조사자선정 · 표본추출 · 질문지작성 · 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 

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 111조(의정활동 보고)CD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 보고서 (인쇄물， 녹음 . 

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 인터넷 ·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축사 · 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 

구활동기타엽적의 홍보에 필요한사항을포함한다)을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선거구역의 변경으 

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 

령선거 · 국회의원선거 ·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 

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보고할수없다. 

저1137조(정강 · 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CD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정당이 행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 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에서 “일간신문 등”이라 한다)에 의한 정강 · 정책의 홍보， 당원 · 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또는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추천후보자가사용할구호 · 

도안 · 정책 기타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며， 그 선 

거기간중에는이를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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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70회 

이내 

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 재선거 [제 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연기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20회 이내 

저1178조(개표의 진행)(2: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장이 투표구별로집계 · 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단위로하되，출석한구 · 시 · 군선거관 

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겁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 

당한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사유를기재한다.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 전에는 이를보도할수 없다. 다만， 선거관 

리위원회가제공하는개표상황자료를보도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저1250조(허위사실공표조DCD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 신분 · 직업 · 경력등 

. 재산 · 인격 · 행위 ·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선전문서를 배포할목적으로소지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벌금에처한다. 

저1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 방송 · 신문 · 통 

신 · 잡지 · 벽보 · 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 

는 자를 포함한다) ,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별하지 

아니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2)선거운동기간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규정이 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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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 · 신문 · 통신 또는잡지 기타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하거나하게 한자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2)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다음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통보를받고지체없이 이를이행하지 아니한자 

가. 제8조의 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6항에서 

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제재조치 등 

나.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사과문또는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 · 징수등)@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논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 

하의과태료에처한다. 

5.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사유없이 정기간행물등을제출하지 아니한자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이 조에 

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정당 · 후보자 및 그 가족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인 때 

에는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기타의 자와 제5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 

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항의 규정에 의한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그처분의 고지를받은날부터 20일 이 

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한다. 

@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의 진행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 

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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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지 108종， 주간지 276종， 월간지 12종， 뉴스통신 2종 : 총 398종 

1) 일간지 : 10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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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간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26)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스포츠칸， 스포숭한국， 

일간스포츠，데일리노컷뉴스， 더데일리포커스， 데일리줌，메트로， 에이엠세븐 

서울(8) 
내외일보， 서울일보， 시민일보， 아시아일보， 아시아투데이 ， 

일간투데이，해동일보， 글로벌타임스 

부산(2) 국제신문，부산일보 

대구( 5) 대구신문， 대구일보，매일신문， 대구시민일보，영남일보 

인천(4) 경도신문，기호일보，인천신문，인천일보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남도일보， 대한일보， 무등일보， 

광주( 12) 아침신문(구 서남일보) , 전남매일， 전남일보， 호남매일， 호남일보， 

호남신문 

대전( 6) 대전일보， 중도일보，중앙매일 ， 충남일보， 충청신문， 충청투데이 

지역일간지 울산(4) 경상일보， 광역일보， 울산매일 ， 울산신문 

(82) 경기도민일보， 경기매일，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매일 ， 경인일보， 

경기 (13) 수도권일보， 시대일보， 우리일보， 중부일보， 전국매일， 현대일보， 

매일신보 

강원(2)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충북(5) 동양일보， 중부매일，충북일보， 충청일보，충청매일 

전북(8) 
새전북신문， 전라일보， 전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연합신문， 

전북일보， 전북중앙신문，전일신문 

전남( 1 ) 전광일보 

경북(4) 경북도민일보，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경상매일신문 

경남( 4)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 경남신문， 경남일보 

제주(4) 제민일보， 제주일보， 제주타임스， 한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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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간지 : 27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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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 오마이뉴스， 시민사회신문， 중앙선데이， 민주신문， 월요신문， 

종합주간지 일요서울， 일요시사， 일요신문， 주간현대， 시사뉴스， 시사포키스， 시사!n， 

(22) 뉴시스아이즈， 뉴스메이커， 시사저널， 주간동아， 주간조선， 주간한국， 한겨레21 ， 

매경ECONOMY， ECONOMIC REVIEW 

금천뉴스，강남내일신문，강남포스트，강서양천신문，경동신문， 

구로오늘신문，구로타임즈，노원신문，뉴스인，동작포키스， 

마포타임즈， 서대문사람들， 서대문자치신문， 서울강북신문， 

서울강서신문， 서울남부신문， 서울동부신문， 서울송파신문， 

서울(62) 
서초구민신문， 성동신문， 성북신문， 시정신문， 앙천신문， 

관악신문， 영등포신문， 용산신문， 종로신문， 종로저널， 
” 주간 강남신문， 주간 노원우리신문， 주간 돔북신문， 

주간 동작신문， 주간 마포신문， 주간 서대문신문， 주간 서부신문， 
.. 주간 은평신문， 주간 중랑신문，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지역내일신문 23개 

부산(1 ) 부산여성신문 

대구(3) 대구달성신문， 대구푸른신문，팔공신문 

인천(3) 경인열린신문，남동신문，연수저널 

광주( 1 ) 시민의소리 

지역주간지 울산(2) 울산여성신문，울산종합신문 

(254) - 고양신문， 고앙파주자치신문， 과천시대신문， 군포신문， 김포뉴스， 

김포신문， 동부교차로저널， 미래신문， 반월신문， 부천신문， 

경기 (3이 
부천포키스， 세종신문， 시흥자치신문， 안산신문， 안산정론신문， 

아야과여人|무 아야시l 미L...:시L...:무~’ 야 〈그펴o 시L...:무‘-’ 여 l주 l 시 '-'무~’ 여 ‘-처'-'저 l 넘‘-

용인시민신문， 용인신문， 이천설봉신문， 이천신문， 자치안성， 

파주저널，평택시민신문，포천신문，강북신문，화성오산신문 

강원(10) 
강릉신문， 강원리뷰， 강원북부신문， 강원신문， 삼척동해신문， 

설악신문，영월신문，원주투데이， 태백신문，홍천신문 

충북(10) 
목요신문， 보은미래신문， 옥천신문， 음성뉴스， 제천신문， 

진천시사신문， 충북뉴스， 충주신문， 충정리뷰， 증평괴산저널 

공주신문， 금산신문， 뉴스서천， 당진시대， 만빛신문， 보렁신문， 

충남( 16) 연기신문， 온양신문， 충남시사신문， 천안신문， 청양신문， 홍성신문， 

서해안신문， 놀외신문， 예산신문， 태안신문 

전북( 17) 고창신문， 고창코리아， 군산뉴스， 군산미래신문， 김제시민의신문， 

남원시민신문， 부안독립신문， 부안서림신문， 부안저널，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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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신문，익산신문，임실신문，정부고신문，정읍신문，진안신문 

김제신문 

고흥타임즈， 곡성신문， 광양신문， 나주투데이， 남도 문화저널， 

남해안신문， 담양신문， 담양주간신문， 목포투데이， 무안신문， 

순천시민의신문， 콘여수신문， 여수신문， 영광21 ， 영암신문， 

전남(33) 
예향진도신문， 완도타임스， 장성군민신문， 전남타임스， 

주간 강진신문， 주간 나주신문， 주간 순천신문， 주간 영광신문， 

주간 완도신문， 주간 장흥신문， 주간 함평신문， 주간 해남신문， 

주간 해진신문， 주간 화순신문， 진도타임스， 정해진신문， 

항도신문， 화순군민신문 

경북자치신문， 중부신문， 경산신문， 경산자치신문， 경주신문， 

지역주간지 고렁신문， 고향신문， 군위신문， 김천신문， 삼백신문， 상주시민신문， 

경북(26) 상주신문， 성주신문， 성주자치신문， 안동신문， 영남신문， 

영덕신문， 영주시민신문， 영주신문， (영천)시민신문， 예천신문， 

울진신문， 울진 21 ， 으|성신문， 정도신문， 칠곡신문 

거제중앙신문， 거제신문， 거창군민신문， 거창신문， 거창신보， 

경남여성신문， 경서신문， 고성신문， 고성미래신문， 김해신문， 

남해신문， 남해시대， 뉴스주간함양， The조은신문， 미리벌신문， 

경남(39) 
밀양시민신문， 밀양신문， 사천신문， 새거제， 영남매일 ， 서경신문， 

양산시민신문， 양산신문， 와룡신문， 의령신문， 아립신문， 

Z간한산신문， 주간함양신문， 진주신문， 진해신문， 창녕신문， 

통영신문， 하동신문， 한국시사정보신문， 함안군민신문， 함안신문， 

함안아라신문，합천신문，황강신문 

제주(1 ) 서귀포신문 

3) 월간지 : 12종 

구 부
 

i 처| 며 
o 

종합월간지 (7) 

여성지 (5) 

말， 신동아， 월간조선， 월간중앙， 뉴스포커스， 경제풍월， 한국논단 

여성동아， 여성중앙， 레이디경향， 우먼센스， 주부샘활 

4) 뉴스통신 :2종 (연합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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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2008자심23 전라일보 250 
~ 고 2008자심26 강원도민일보 252 

자체심의 ~ 고 2008자심36 아시아투데이 254 

~ 고 2008자심37 우리일보 256 
겨ζ" 고 2008자심38 인천신문 258 

~ 고 2008자심39 일간투데이 260 
~ 고 2008자심 41 경북일보 263 
7C3j 고 2008자심42 강원일보 264 
7C>j 고 2008자심45 새전북신문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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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그j 고 2008자심55 경동신문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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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자심81 내일신문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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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문 게재 2008시심 1 강기갑/경남일보 346 

~그j 고 2008시심5 김희선/시민일보 350 

시정요구심의 
7caj 고 2008시심 10 임성대/당진시대 353 
권 고 2008시심7 김재천/동아일보 364 

7-1L 2008시심3 오성섭/중앙일보 367 
7「L 2008시심4 오성섭/중부매일 370 

7-1{ 2008시심8 고경화/데일리서부라이즈 인터넷신문 372 
7「} 2008시심 1 1 한경남/브레이크뉴스 인터넷신문 375 

2008시심6 김동철/광산저널 378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추| 2008반심 1 이낙연/오남일보 381 

인 요ζ" 2008재심 1 아침신문(구 서남일보) 결정취소 11 9 
일부 인용 2008재심2 세계일보 사과문안 및 보도면 변경 339 

재심청구 
。를! !f- ~도-g 2008재심5 뉴스메이커 게재면 변경 200 

7-「L 2008재심3 우먼센스 164 
7-1• 2008재심4 -;R「-닙「새。호를} 169 
7-1• 2008재심6 월간말 220 

4æ 



2) 언론사별 

언론사명 견i르저o 으”혀o 의 결번호 고 면 

강원도민일보 켜o 고 2008자심26 252 

강원일보 7C>j 고 2008자심42 264 

경기신문 -?「〈 의 2008자심7 329 

경남일보 경고문 게재 2008시심 1 시정요구인 : 강기갑 346 

겨C그도 C그 tl~ ‘.!.. 7C3:i 고 2008자심55 282 

경북도민일보 경고문 게재 2008자심88 213 

경북매일 7ζj3 고 2008자심46 268 

경북일보 ~그j 고 2008자심 41 263 

경산자치신문 「?<- 2008자심25 335 

경상매일신문 경고문 게재 2008자심68 174 

경향신문 경고문 게재 2008자심9 64 

광산저널 취 2008시심6 시정요구인 : 김동철 378 

광주매일신문 ~ 고 2008자심69 296 

괴산증평신문 겨〈그 고 2008자심50 271 

금천뉴스 경고문 게재 2008자심84 205 

나주투데이 겸고문 게재 2008자심54 140 

남도일보 
경고문 게재 2008자심30 102 

.. . . ‘ · 

경고문 게재 2008자심 31 106 

남해신문 켜ζ〉 고 2008자심76 316 

내일신문 「?<- 의 2008자심81 336 

경고문 게재 2008자심72 179 
.... . . ... . ..... . .. .............. . , .. ...... . ...... ... ......... .. .... ‘ · 

뉴스메이커 경고문 게재(재심) 2008자심83 200 
.. . .... ‘ ... . . ‘ .. ... ........ ‘ “ “ ...... ‘ . .. . . . “‘· 

일부인용 2008재심5 게재면 변경 200 

뉴스인 경고문게재 2008자심 17 84 

뉴시스아이즈 경고문 게재 2008자심 71 176 

다며야o주 ’카시무 7<:ji 고 2008자심85 323 

당진시대 7caj 고 2008시심 10 시정요구인 . 임성대 353 

데일리서프라이즈 7-1L 2008시심8 시정요구인 : 고경화 372 

동아일보 퀴L.! 고 2008시심7 시정요구인 . 김재천 364 

레이디경향 경고문 게재 2008자심64 155 

매일신문 켜o 고 2008자심47 269 

무등일보 -?「〈 2008자심5 327 

민주신문 경고문 게재 2008자심49 134 

경고문 게재 2008자심28 95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고문 게재 2008자심44 130 
부안저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고문 게재 2008자심73 18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고문 게재 2008자심74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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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자치신문 | 경고문 게재 ’ 2008자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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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결정유형 의결번호 고 면 

경고문 게재 2008자심 13 72 .... ... ... ‘ •.• ‘ ....•...• 

월요신문 경고문 게재 2008자심 40 122 ...... 
7C>j 고 2008자심 12 240 

익산신문 켜c) 고 
r--

2008자심52 279 

인천신문 켜c) 고 2008자심38 258 

일간투데이 ?3 고 2008자심 39 260 

전남일보 7Cj3 고 2008자심 59 290 

전라일보 겨c) 고 2008자심23 250 
r-

경고문 게재 2008자심34 116 
전북도민일보 

7ζ3j 고 2008자심 22 248 

전북일보 7C3j 고 2008자심 70 307 

종로신문 경고문 게재 2008자심 29 99 

경고문 게재 2008자심 15 75 
““ .... ..... “ · “ · 

경고문 게재 2008자심 16 80 
... " .. ......... ‘ .... .. ........... 

주간현대 경고문 게재 2008자심63 151 
• ‘.... . .. ‘ · ....... 

경고문게재 2008자심86 208 

7C걱3 고 2008자심 3 229 

경고문 게재(재심) 2008자심 67 169 
T?〈T닙人。H 효닐F .... . ..... .... 

기 7-1L 2008재심4 169 

중도일보 ~그j 고 2008자심56 285 

중부매일 7-1L 2008시심 4 시정요구인 오성섭 370 
E?5〈「노!~ 긴 IIr 경고문 게재 2008자심87 211 
동?〈;「 님-이 르 그 님二 겨c) 고 2008자심 4 233 

즈c)마 c)인 "'-닙←- ?「L 2008시심3 시정요구인 . 오성섭 367 

중앙SUNDAY 경고문 게재 2008자심53 137 

충남일보 7Cji 고 2008자심62 294 

충청일보 ?3 고 2008자심 8 235 

중청투데이 ?3 고 2008자심 82 320 

한겨레 :기5 2008자심 24 333 

한국일보 정정보도문 게재 2008시심9 시정요구인 . 배진교 343 

호남매일 ?3 고 2008자심 75 313 

경고문게재 2008자심60 144 
• ‘ ........ . ......... ‘ .‘ •..•.•.• ‘ . .... 

호남일보 경고문 게재 2008자심 61 148 .......... ‘ .. . .......... . ................. ‘· .... ‘ .. ‘ ........... ‘ 

2008반심 1 청구인 . 이낙연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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